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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안 내

제1부 개회식
(13:00~14:00)

▶ 개회식 (인문사회과학대학 C25-224)                       13:00~14:0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산외대)

▢ 등    록   13:00∼13:30

▢ 개 회 식   13:30∼14:00

  ◾ 개 회 사   정태업 (대한중국학회 회장)

  ◾ 환 영 사   문철주 (동아대학교 공자학원 원장)

  ◾ 축    사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이세동 (영남중국어문학회 회장) 

  김경국 (중국인문학회 회장)

  강혜근 (한국중국문화학회 회장)

  ◾ 4개 학회 춘계연합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

  ◾ 우수논문상 시상

  ◾ 윤리교육    김동하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전체 학회 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제2부 학술발표회
(14:00~18:00)

【중간휴식】 15:5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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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학 분과Ⅰ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3)

▪ 사회 : 김 혁 (경상대)

▢ 1. 입성(入声)의 음장 및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 발표 : 박규정 (부산외대) • 토론 : 왕옥지 (동명대)

▢ 2. 《论语》疑难词语三则札记

      • 발표 : 이광혁 (호남대) • 토론 : 金玲敬 (江西师范高专)

▢ 3.  洪武正韻과 蒙古字韻의 관계연구 ― 官韻書의 특징과 실제어음현상을 중심으로

      • 발표 : 왕옥지 (동명대) • 토론 : 박규정 (부산외대) 

▢ 4. 『新撰字鏡』記號化類型異體字研究

      • 발표 : 金玲敬 (江西师范高等专科学校) • 토론 : 곽현숙 (부경대)

▢ 5. 중국어 회화용 성어 선정 연구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발표 : 심지언 (부산외대) • 토론 : 정성임 (신라대)

▶ 중국어학 분과Ⅱ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4)

▪ 사회 : 최중식 (동부산대)

▢ 1. 從古今漢語語料庫觀察漢語詞彙“不爽”之詞意演變

      • 발표 : 張筱儀 (경북대) • 토론 : 김  웅 (경북대)

▢ 2. 类型学视野下的韩中并列结构对比研究

      • 발표 : 张  艳 (서울대) • 토론 : 김기범 (광주여대)

▢ 3.  “难”、“易”、“容易”的构词与句法特征考察

      • 발표 : 郭兴燕 (계명대) • 토론 : 김정훈 (부경대)

▢ 4.  對舉格式“多一M+X，少一M+Y”初探

      • 발표 : 劉  柳 (연세대) • 토론 : 여정화 (경성대)

▢ 5.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통한 ‘传销币’ 분석

      • 발표 : 유예림 (연세대) • 토론 : 김영찬 (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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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전문학 분과Ⅰ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6)

▪ 사회 : 최세윤 (고신대)

▢ 1. 墨子의 天觀念에 관한 硏究

      • 발표 : 조원일 (전남대) • 토론 : 윤지원 (단국대)

▢ 2. 소식의 『子姑神记』를 논함

      • 발표 : 안희진 (단국대) • 토론 : 이경민 (동아대)

▢ 3. 『歐蘇手簡』의 蘇東坡 黃州時期 手簡硏究

      • 발표 : 유미정 (전남대) • 토론 : 박소현 (전북대)

▢ 4.  포조 의고시의 창작방식

      • 발표 : 이규일 (국민대) • 토론 : 최세윤 (고신대)

▢ 5. 당대 서승 변광의 서예와 서예시 

      • 발표 : 우재호 (영남대) • 토론 : 최우석 (안동대)

▢ 6. 오례를 통한 시경의 시분석

      • 발표 : 송진열 (동서대) • 토론 : 안희진 (단국대)

▶ 중국고전문학 분과Ⅱ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7)

▪ 사회 : 정원호 (동의과학대)

▢  1. 遇不遇 개념의 연원과 신화적 형상

      • 발표 : 오만종 (전남대) • 토론 : 정원호 (동의과학대)

▢ 2. 今古奇觀 연구

      • 발표 : 최병규 (안동대) • 토론 : 김주영 (경북대)

▢ 3.  코미타투스(Comitatus) 觀點에서 본 傀儡子의 發生과 傳播經路에 관한 考察

      • 발표 : 정원지 (전북대) • 토론 : 김형열 (동의대)

▢ 4. 从文体结构的演变看板式变化体戏曲的形成

      • 발표 : 李  瑛 (경북대) • 토론 : 이지은 (경북대)

▢ 5. “孔子問禮於老子”句를 통해서 본 사마천의 서술시각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발표 : 김원중 (단국대) • 토론 : 김이식 (영진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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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현대문학/문화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8)

▪ 사회 : 구경모 (우송정보대) / 박노종 (부산대)

▢ 1. 金仁順 희곡의 전위적 요소와 주제의식 연구 ― 《他人》을 중심으로

      • 발표 : 박노종 (부산대) • 토론 : 구경모 (우송정보대)

▢ 2. 改革开放以来中国电影的变革与拓展

      • 발표 : 周  斌 (复旦大学) • 토론 : 필문수 (부산대)

▢ 3. 论新世纪以来中国类型电影的创作发展

      • 발표 : 周怡倩 (中国 文汇报) • 토론 : 교  녕 (부산외대)

▢ 4. 浅谈中国警匪电影中“侠义精神”的演变

      • 발표 : 교  녕 (부산외대) • 토론 : 고혜림 (부산대)

▢ 5. 중국도시읽기 : 드라마 이미지를 중심으로

      • 발표 : 고윤실 (목포대) • 토론 : 박민수 (부산외대)

▢ 6.  在跨界中回望 : 解读《红浮萍》

      • 발표 : 필문수 (부산대) • 토론 : 张晓远 (경성대)

▢ 7. 중국 民间歌谣와의 관계를 통해 본 新诗의 起源에 관한 고찰

      • 발표 : 황지유 (동신대) • 토론 : 이경하 (서강대)

▶ 중국사회과학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C25-코어라운지)

▪ 사회 : 손상범 (영남대) / 예동근 (부경대)

▢ 1. 中国3.0版外交政策的新发展和朝鲜半岛和平进程

      • 발표 : 두  보 (신라대) • 토론 : 예동근 (부경대)

▢ 2. 한국 국가상징(애국가 무궁화) 관련 융복합인문사회과학 비판적 고찰

       ― 韓.中 국가상징 법적근거 비교 겸론

      • 발표 : 강효백 (경희대) • 토론 : 김창경 (부경대)

▢ 3. 在韩中国留学生的家庭支持与创业认同及创业意向的关系研究

       ――留学动机的调节作用

      • 발표 : 覃永华(중국광서사범대)・张舒欣(홍익대)・李龙振(홍익대)

      • 토론 : 신재은 (부산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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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국의 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 발표 : 김경환 (경성대)・이태원 (부산대) • 토론 : 황선영 (동아대)

▢ 5.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플랫폼 신소매와 중국 전통브랜드의 발전 전략

      • 발표 : 오혜정 (부산외대) • 토론 : 김효진 (부산대)

▢ 6. 중국 사회혁신 영역의 현황과 전망

      • 발표 : 김성민 (동서대) • 토론 : 이중희 (부경대)

▢ 7. 중국 파견학생 문화역량 향상의 요인분석

      • 발표 : 최선진 (부산외대) • 토론 : 김성민 (동서대)

▢ 8.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3항 토지제도’ 개혁 실험과 <토지관리법> 수정안을 중심으로

      • 발표 : 서석흥 (부경대) • 토론 : 이홍규 (동서대)

제3부 총회 및 폐막식
(18:00~18:20)

▶ 총회 및 폐막식 (인문사회과학대학 C25-224)               18:00~18:2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산외대)

▢ 총    회   18:00∼18:20

▢ 폐 막 식   18:20

  ◾ 폐 회 사   정태업 (대한중국학회 회장)

▢ 리 셉 션   18:20~

  ◾ 길수횟집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103 (민락동 110-51 밀레니엄프라자)

     ☏ 051-75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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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 는 길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리셉션 장소 : 길수횟집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103 (민락동 110-51 밀레니엄프라자)

    ☏ 051-753-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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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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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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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Ⅰ】 발표 ➀

입성(入聲)의 음장 및 운미 변화에 관한 소고
― 홍콩 방언과 상하이 방언을 대상으로

박규정*1)

【목 차】

1. 서론

2. 입성의 음장 및 운미에 관한 고찰

  1) 홍콩 방언과 상하이 방언 입성의 실현 양상

  2) 입성의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3. 결론

【초록】

현대 중국어에서 ‘입성(入聲)’이란 중세 중국어의 사성(四聲) 중 하나인 입성에 연원을 두고 있는 ‘성조 범

주(調類)’를 말하며, ‘짧은 음장’ 및 ‘파열음 운미(韻尾)’를 가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성조범주와 구별된다.

이러한 입성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홍콩 방언의 ‘中陰入/長陽入’와 같이 음장이 길어지거나 상하이 방언의

‘陰入’과 같이 ‘운미’의 음가가 변하는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입성이 변화하는 경로가 달라지는 것은 홍

콩 방언의 ‘中陰入/長陽入’과 상하이 방언의 ‘陰入’에서 ‘제약의 등급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홍콩 방언에서 운미의 음가는 변하지 않고 음장만 증가한 것은 모라의 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Dep

(μ))보다 짧은 모음을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 *ShortVowel이 더 높은 등급을 가지는 것이 원인이지만, 상하이

방언에서 ‘구강 파열음’ 운미가 ‘성문 파열음’ 운미로 변화한 것은 발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 Ident

(Place)가 ‘구강 파열음 Coda’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키워드】입성, 홍콩 방언, 상하이 방언, 운미, 음장

1. 서론

현대 중국어에서 ‘입성(入聲)’이란 중세 중국어의 사성(四聲) 중 하나인 입성에 연원을 두고 있는 ‘성조 범

주(調類)’를 말하며, ‘짧은 음장’ 및 ‘파열음 운미(韻尾)’1)를 가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성조범주와 구별된다2).

楊信川(1997)에 따르면, ‘입성’의 특징은 ‘웨 방언(粤語)’, ‘커자 방언(客家話)’ 등과 같은 남방 방언에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으며,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舒聲化3)’가 진행되어 북방 관화(北方官話)에 속하는 대부분의 방

언에서는 입성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다른 성조범주로 귀속되었다4).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강사 (x8904@naver.com)
1) ‘-p’, ‘-t’, ‘-k’를 가리킨다.
2) 楊信川, 試論入聲的性質及其變化 , 廣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廣西大學, 1997, p.77.
3) 음의 길이가 길어지고, 자음 운미가 소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4) 단, 서남 관화(西南官話)의 일부 방언 및 장화이 관화(江淮官話)의 대부분에 방언에서는 입성이 독립된 성조범주로 남
아 있다. 楊信川, 위의 논문,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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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曉農 等(2008)에서는 방언의 입성 글자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을 통하여, 입성이 변화하는 경로가 3가

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 번째 경로는 ‘開化路’로서 ‘우 방언(吳語)’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입성운미가 소

실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로는 ‘長化路’로서 ‘웨 방언(粤語)’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방언들

에서는 입성의 음장(音長)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5). 세 번째 경로는 ‘變聲路’로서 ‘위간 방언(余干話)’

혹은 ‘차오안 방언(潮安話)’와 같은 일부 방언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입성의 ‘발성 상태(發聲態)6)’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상기의 연구 외에도 ‘입성의 형성 및 변화’, ‘개별 방언에서의 입성 실현 양상’, ‘방언 간 입성 실현 양상의

차이’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방언 간 입성 실현 양상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최적성이론

을 이용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입성운미’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그리하여 본 논

문에서는 ‘홍콩 방언(廣州話)’과 ‘상하이 방언(上海話)’의 음장 및 입성운미를 최적성이론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입성의 음장 및 운미에 관한 고찰

본 장에서는 홍콩 방언과 상해 방언에서 입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논한다.

1) 홍콩 방언과 상하이 방언 입성의 실현 양상

본 절에서는 홍콩 방언 및 상하이 방언의 입성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1) 홍콩 방언
朱曉農 等(2008)은 홍콩 방언에서는 입성이 ‘陰入’과 ‘陽入’으로 나뉘며, ‘陰入’과 ‘陽入’은 각각 음장에 따라

‘短P/中P 陰入’ 및 ‘短P/長P 陽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측정 수치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7).

<표1> 홍콩 방언에서의 입성(音長)

陰平 陽平 陰上 陽上 陰去 陽去 M陰入 S陰入 L陽入 S陽入 총계 舒聲

음장8) 334 338 284 307 442 360 242 123 269 139 282 341

표준편차 39.4 44.9 25.1 36.3 36.2 31.6 24.6 19.9 22.4 19.6

상대적 음장 1.18 1.19 1.00 1.08 1.49 1.27 0.85 0.43 0.95 0.49 1.00 1.20

단계 中P9) 短P 長P 短P

(2) 상하이 방언
朱曉農 等(2008)에서는 상하이 방언의 입성이 ‘陰入’과 ‘陽入’으로 나뉘며 모두 ‘短ʔ’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5) 朱曉農 等(2008)는 ‘우 방언’ 가운데에서는 ‘상하이 방언(上海話)’, ‘더칭 방언(德淸話)’, ‘온주 방언(溫州話)’을, ‘웨 방언’
가운데에서는 ‘광저우 방언(廣州話)’, ‘홍콩 방언(香港話)’, ‘동관 방언(東莞話)’, ‘정청 방언(增城話)’을 조사 대상으로 하
였다. 朱曉農 等, 入聲演化三途 , 中國語文, 第4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硏究所, 2008, p.325.

6) 이는 발화 시에 성문(聲門)의 각종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朱曉農(2009)을 참고하기 바란다. 朱曉農(200
8)에서는 ‘余干話’의 ‘陰入’ 발화 시에 ‘嘎裂聲’을 수반한다고 밝히고 있다.
朱曉農 等, 위의 논문, p.336; 朱曉農, 發聲態的語言學功能 , 語言硏究, 第29卷 第76期, 華中科期大學中國語言文字硏

究所, 2009.07, p.1/12.
7) 여기에서 대문자 P는 입성운미가 파열음(‘-p’, ‘-t’, ‘-k’)임을 가리킨다. 그리고 朱曉農 等(2008)에서는 입성의 ‘음고(調

値)’도 기술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朱曉農 等, 위의 논문, p.325/330.

8) 음장의 단위는 ‘ms’이다.
9) 朱曉農 等(2008)에서는 ‘短/中/長’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논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상대적
음장이 0.5 미만은 ‘短’, 0.5~0.9는 ‘中’, 0.9를 초과하면 ‘長’으로 분류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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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義順(2009)의 측정에 따르면 ‘陽入’의 상대적 음장은 0.66이며 ‘음입’의 상대적 음장은 0.46이다10).

<표2> 상하이 방언에서의 입성(音長)

陰平 陰去 陽去 陰入 陽入 총계 舒聲

음장11) 206 263 267 88 125 190 341

표준편차 39.4 36.2 31.6 19.9 19.6

상대적 음장 1.08 1.38 1.41 0.46 0.66 1.00 1.20

2) 입성의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홍콩 방언의 ‘短陰入/陽入’을 기준으로 할 때12), 홍콩 방언 ‘中陰入/長陽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운미는 ‘파열음’을 유지한다.

② 음장은 상대적 길이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시 홍콩 방언의 ‘短陰入/陽入’을 기준으로 할 때, 상하이 방언 ‘陰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③ 운미는 ‘성문 파열음’으로 변화하였다.

④ 음장은 상대적 길이는 증가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입성의 운미와 관련한 다음의 제약을 세울 수 있다13).

⑤ Ident(Place): 분절음은 원래의 조음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No-CodaOral: 운미가 구강 자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제한한다.

⑦ Ident(Manner): 분절음은 원래의 조음 방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No-CodaObstruent: 운미가 장애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제한한다14).

⑨ MAX(Segment): 입력항의 분절음이 출력항의 분절음과 대응하여야 한다15).

⑩ No-Coda: 운미가 실현되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입성의 음장과 관련한 다음의 제약을 세울 수 있다.

⑪ DEP(μ): 출력항의 모라(mora)는 입력항의 모라와 대응하여야 한다16).

⑫ *ShortVowel: 1모라의 모음이 실현되는 것을 제한한다.

홍콩 방언의 ‘短陰入/陽入’은 중세 중국어 입성의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운미 및 음장과 관련한

충실성 제약(Faithfulness constraint)의 등급이 유표성 제약(Markedness constraint)보다 상위에 있으며, 이를

공식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馬義順(2009)에서는 ‘短/中/長’의 구분이 없으나, 朱曉農 等(2008)의 기준으로 馬義順(2009)의 측정치를 평가해 보면
‘陰入’은 ‘短ʔ’에 해당되고 ‘陽入’은 ‘中ʔ’에 해당된다.
朱曉農 等, 위의 논문, p.326; 馬義順, 最新派上海市区方言的声调实验研究 , 上海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pp.30-32.

11) 馬義順(2009)에서는 上海人 10명을 대상으로 음장을 측정하였으며, 여기에서의 음장은 이를 평균한 값이다. 馬義順,
위의 논문, pp.8-9.

12) 홍콩 방언의 ‘短陰入/陽入’는 운미와 음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세 중국어 입성의 특성을 잘 보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운미와 관련한 제약은 박규정(2017)에서 세운 바가 있다.
박규정, 방언간 ‘입성운미(入声韵尾)’의 차이에 관한 소고 , 중국학, 제61집, 대한중국학회, 2017, pp.285-287.

14) 이하에서는 ‘No-CodaObs’로 표시한다.
15) 이하에서는 ‘MAX(Seg)’로 표시하며, MAX 제약은 어떤 요소의 삭제(Deletion)를 제한하게 된다.
16) Dep 제약은 어떤 요소의 삽입(Insertion)을 제한하게 된다. 그런데 모라와 관련하여서는 학자에 따라 Ident제약을 사
용하기도 한다. Rene Kager, 优选论(Optimality Theory),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1, p156; Cheryl Zoll, “Positional
Asymmetries and Licensing”, J. McCarthy(Ed.), Optimality Theory in Phonology, Blackwell Publishing, 2004, p371.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14

⑬ Ident(Place), Ident(Manner), MAX(Seg), DEP(μ) ≫ No-CodaOral, No-CodaObs, No-Coda, *ShortVowel

<표3> 홍콩 방언의 短陰入/陽入

-ap(t, k)
Ident
(Place)

Ident
(Manner)

MAX
(Seg)

DEP(μ)
No-

CodaOral
No-

CodaObs
No-Coda

*Short
 Vowel

☞ -ap(t, k) * * * *

  -aʔ *! * * *

  -am *! * * *

  -a *! *

  -aːp(t, k) *! * * *

그렇지만 홍콩 방언의 ‘中陰入/長陽入’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음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모음의 모라가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음장과 관련한 충실성 제약(DEP(μ))과 유표성 제약(*ShortVowel)의 등급 관

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미는 ‘구강 파열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운모와 관련한 제약은 등급관

계가 홍콩 방언의 ‘短陰入/陽入’과 같다. 이를 공식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⑭ Ident(Place), Ident(Manner), MAX(Seg), *ShortVowel ≫ No-CodaOral, No-CodaObs, No-Coda, DEP(μ)

<표3> 홍콩 방언의 中陰入/長陽入

-ap(t, k)
Ident
(Place)

Ident
(Manner)

MAX
(Seg)

*Short
 Vowel

No-
CodaOral

No-
CodaObs

No-Coda DEP(μ)

☞-aːp(t, k) * * * *

  -aʔ *! * * *

  -am *! * * *

  -a *! *

  -ap(t, k) *! * * *

마지막으로 상하이 방언의 ‘陰入’는 홍콩 방언의 ‘中陰入/長陽入’와는 달리 상대적 음장은 길어지지 않고 운

미가 ‘ʔ’로 병합되었다. 이는 운미의 발음 위치와 관련한 충실성 제약(Ident(Place))과 유표성 제약(No-CodaOr
al)의 등급 관계가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제약은 등급관계가 홍콩 방언의 ‘短陰入/陽入’과 같다.

이를 공식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⑭ No-CodaOral, Ident(Manner), MAX(Seg), DEP(μ) ≫ Ident(Place), No-CodaObs, No-Coda, *ShortVowel

<표4> 상하이 방언의 陰入

-ap(t, k)
No-

CodaOral

Ident

(Manner)

MAX

(Seg)
DEP(μ)

Ident

(Place)

No-

CodaObs
No-Coda

*Short

 Vowel

☞-aʔ * * * *

  -ap(t, k) *! * * *

  -am *! * * *

  -a *! *

  -aːp(t, k) *! * * *

3. 결론

입성은 ‘짧은 음장’과 ‘구강 파열음 운미’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러한 입성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홍콩 방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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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陰入/長陽入’와 같이 음장이 길어지거나 상하이 방언의 ‘陰入’과 같이 ‘운미’의 음가가 변하는 경로를 거치

게 된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이러한 언어현상의 차이를 제약의 ‘등급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입성이 변화

하는 경로가 달라지는 것 역시 홍콩 방언의 ‘中陰入/長陽入’과 상하이 방언의 ‘陰入’에서 ‘제약의 등급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홍콩 방언에서 운미의 음가는 변하지 않고 음장만 증가한 것은, 모라의 수를 유지시키는 충실성 제약

(Dep(μ))보다 짧은 모음을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 *ShortVowel이 더 높은 등급을 가지게 되어 입성 글자에서

모라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상하이 방언에서 ‘구강 파열음’ 운미가 ‘성문 파열음’ 운미로 변화한 것은, 발음 위치를 유지시키는 충

실성 제약 Ident(Place)가 ‘구강 파열음 Coda’를 제한하는 유표성 제약의 지배를 받아 ‘구강 파열음’이 Coda의

위치에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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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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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Ⅰ】 발표 ➁

《论语》疑难词语训释三则

李光爀*1)

【目 录】

Ⅰ. 绪论

Ⅱ. 不以其道得之，不去也

Ⅲ. 无适也，无莫也

Ⅳ. 何有于我哉？

Ⅴ. 结论

Ⅰ. 绪论

《论语》记录了孔子及其弟子、时人的言行，语言平易近人，一般人都容易理解。 但由于成书年代久远，语境

和词语的变化，加上近年地下儒家文献的出土，两千年来关于《论语》的注释汗牛充栋，有些词语的解释仍然有分

歧，众说纷纭，见仁见智，使初读者难以适从。 解读《论语》首先要掌握好训诂，要准确解释《论语》的语言文

字。尽管如此，笔者不揣简陋，拿出在近几年的讲稿中的心得，拟选三则争议较大的疑难句，谈谈个人的看法，以

浅薄之见权当抛砖引玉之用。

Ⅱ. 不以其道得之，不去也

4.10 子曰：“富与贵，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处也。贫与贱，是人之所恶也，不以其道得之，不去

也。”《论语·里仁》

对于“不以其道得之不去也”之语，长期以来代表性的解释有三种：首先“得之”解释为“得贫贱”。我们先

看古人的解释，汉孔安国认为：“时有否泰，故君子履道而反贫贱，此则不以其道得之者也。虽是人之所恶，不可

违而去也。” 孔氏把‘得’为‘得到贫贱’解，是得贫贱之意，虽人们厌恶贫贱，但不以正当的方法就不离去。梁

皇侃《论语集解义疏》曰：“今若有道而身反，此是不以其道而得也。非我道而招此贫贱，而亦安之若命，不可除

去我正道而更作非理邀之，故云不去也。” 意思与孔氏相同，以‘得’为‘招’解，即有得到贫贱之意。如此说

法，虽融通讲得通，但还是模糊迂曲本意，不免有勉强之嫌。

近人钱穆《论语新解》：“若在己无应得此富贵之道，虽富贵，君子将不安处。若在己无应得此贫贱之道，虽

贫贱，君子将不求去。”李泽厚《论语今读》:“发财和做官是人们所愿望的; 不用正当方法，得到了也不接受。贫

穷和卑贱是人们所厌恶的，不用正当方法，得到了也不去掉。”此二人亦‘得’为‘得到’解。但我们常理说“得

到富贵的方法”就没有“得到贫贱的方法”，正当或不正当的‘得富贵’是存在的，而不存在‘得贫贱’有正当不

正当之别。

* 호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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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外，萧民元在《论语辨惑》中，试图从断句寻找新的解释，他说“只有把两种断句法并列出来，读者看后自

然就明白了。富与贵，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处也。贫与贱，是人之所恶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

因此，最下一行的这个‘道’，是去或不去的先决条件。合于道就去，不合于道，宁处‘贫贱’，不去也。” 萧氏

的侧重点在于‘道’，合乎道则处，否则‘去之’，仍然未解决‘贫与贱而得之’的疑惑之处。 

其次，“得”改为“去或夺”今人杨伯峻对经文“得”字作了怀疑，杨伯峻《论语译注》注曰：“‘贫与

贱’，却不是人人想‘得之’的。‘得之’应该改为‘去之’。” 意思就说：贫与贱，是人人所厌恶的，但不以合

乎仁道的方式去掉它，不去也。 臧知非《论语》中认为“贫与贱”并不是人人想得到的，所以这句话的“得”字应

当是“去”字之误，意思是: 贫穷下贱虽然是人人所厌恶的，但是，不用正当的方法摆脱它就不摆脱。与杨伯峻不

谋而合。如此理解，语义很顺，解释虽然合乎情理，但是有改字解经之嫌 。 

而余国庆的《论语今译》中认为:“得: 根据句意，应该是‘抛弃’的意思。”将此句翻译为:“不用正当的手

段抛弃它。君子是不会摆脱的。” 邓球柏《论语通解》曰：“得之：当作‘夺之’，摆脱‘贫与贱’。”黄怀信

《论语新校释》曰：“不以其道得之不去也，‘得’字疑本作‘脱’或‘免’，。”此“得”字，是“去”字之

误，还是“免”解，还是“抛弃”讲，还是“脱”字之误？此处不与上文的“得贫贱”解,而“抛弃贫贱”解，但笔

者无论“得”改为“去”还是“抛弃”讲,都不敢苟同. 

再次, 认为“不”字是衍文。 孙钦善认为，第二次出现的‘不以其道得之’，‘不’字是衍文，而李零在《丧

家狗 － 我读〈论语〉》中提到孙先生的看法,但没有提出别的意见,看似同意孙钦善的意见。 就是说此两处为应是

“以其道得之，不处也。”，“以其道得之，不去也。”，但如果“不”字是衍文，前一句翻译就成了 “以正当的

方法得到富贵，君子就不居于富贵”的意思了，这样就成了非文句式，就改变了本章的深层的语义对举的结构。且

哪里有后一句“以正当的方法得到贫贱”呢？ 显然不符合作品行文的一贯风格。笔者这种简单的删除“不”字来疏

通文意，是无法同意的。

曾优在《<论语·里仁>篇疑难词语札记 》中指出 “‘不以其道得之，不去也’中的‘不以其道得之’，是承

上文“不以其道得之，不处也”中的“不以其道得之”而来，意思相同，只是侧重点有所不同而已。” 以为其侧重

点在于“富贵”，“不以其道得之，不去也”，是说“不用正当的方法获得富贵，君子是不会摆脱贫贱的。”其侧

重点同样在于“得到富贵”，也就意味着摆脱贫困了。笔者同意这种着重点在于“富贵”的看法，程树德《论语集

释》引郑汝谐《论语意原》曰:“圣人尝言得矣，曰‘见得思义’，曰‘戒之在得’，曰‘先事后得’。得之为言，

谓于利有获也。两言‘不以其道得之’，初无二意，若曰富贵固人之所欲，不以其道而有得焉，得则可富贵矣，然

君子不处此富贵也。贫贱固人之所恶，不以其道而有得焉，则不贫贱矣，然君子不去此贫贱也。”所论的就是这个

“摆脱贫贱而的富贵”意思。 基于这种‘得富贵’解释，语义颇顺。虽然，在此笔者想提出一种新的看法，假若没

有“得之”的情况下，这段句子可否顺通，也就是是说“不以其道，不处也，不以其道，不居也”侧重点在于

“居”和“去”，对于“得之”的分歧太多，众说纷纭，试图不妨排除“得之”，我们直接解释为“富与贵，人之

所欲，不以正当的方法，就不处此富贵，贫贱固人之所恶，不易正当的方法，就不去此贫贱”这样就容易理解了。

关键在于“居”和“去”，不在“得”而已。 

Ⅲ. “ 无适也，无莫也。”

4.10 子曰：“君子之于天下也，无适也，无莫也，义之与比。”《论语·里仁》

“无适也，无莫也”中的“适、莫”二字，从古至今注家分歧较大，有的“适”读为“厚”,“莫”读为“

薄”，以厚、薄解, 有的“适”读为“敌”， “莫”读为“慕”，以敌对、羡慕解，也有的“适”读为“可”，

“莫”读为“不肯”，以可、不可解。大体有这样三种解释，我们先看第一种解释：“适、莫读为厚、薄解”，晋

范宁《论语范氏注》解曰：“适、莫，犹厚、薄也，比，亲也。君子与人无有偏颇厚薄，惟仁义是亲也。”没有固

定的厚薄亲疏的意思。十三经注疏: 论语注疏》正义曰:“此章贵义也。适，厚也。莫，薄也。比，亲也。言君子于

天下之人，无择于富厚与穷薄者，但有义者与相亲也。”“无适无莫”即不分亲疏厚薄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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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池主编的《＜论语 ＞ 新译》中翻译为:“对人没有厚薄亲疏。” 则将适解释为亲近、厚待，莫解释为疏

远、冷淡。而何宏注译的《论语》采用的《邢疏》中的“厚薄”一解，翻译为“没有一定的厚薄亲疏”

再看第二种解释：“适、莫”读为“敌、慕解”。定州汉墓简本《论语》作“无谪也”。汉郑玄《论语郑氏

注》作“无敵也”。谪、适（適）、敵古通。’。《礼记·杂记》云:‘赴于适者’，郑注曰:‘适’读为‘匹敌’

之‘敌’郑氏同样看作为‘敌’。 清惠栋《论语古义》曰：“郑本‘適’作‘敵’，莫音慕，无所贪慕也。栋案：

古敵字皆作適。这句话的意思是“君子对于天下的人，无所谓敌对，无所谓亲慕，只与仁义者相亲比，也就是任人

唯贤。” 臧知非《论语》中认为“无适无莫”就是无所谓羡慕向往的意思，从语义上看，“义之与比”是君子的行

为专注，将“无适无莫”理解为做事不固执比较恰当。李泽厚《论语今读》曰：“孔子说：‘君子对待天下的各种

事情，既不存心敌视，也不倾心羡慕，只以正当合理作为衡量标准。’”

第三种解释:“适、莫”读为“可、不可解” 宋朱熹《论语集注》解曰：“适，专主也。 朱熹《论语集注》引

谢氏曰:“适，可也。莫，不肯也。”。《春秋传》曰‘吾谁适从’是也。莫，不肎也。比，从也。” 清章炳麟

《广论语骈枝》解曰：“《诗·卫风》：‘谁适为容。’《传》：‘适，主也。’ 明张居正《论语直解》解曰：

“适为必行之意，莫为必不行之意，义是事之宜，比字解做从字。”唐韩愈《论语笔解》解曰：“无适，无可也。

无莫，无不可也。唯有义者与相亲比尔。” 皆以“适、莫”为“可、不可 解”。 李零《丧家狗 －我读〈论

语〉》中认为:“适”是可以，“莫”是不可以，这话也就是“无可无不可”(《论语·微子》18． 8)的意思。近人

杨伯峻《论语译注》译曰：“孔子说：‘君子对于天下的事情，没规定要怎样干，也没规定不要怎样干，只要怎样

干合理恰当，便怎样干。’” 余国庆《论语今译》翻译为:“没有非干不可的，也没有坚决不干的。”钱逊《＜ 论

语 ＞ 读本》翻译为:“没有非这样做不可的，也没有一定不能这样做的。”余国庆和钱逊的意思是相同的。

笔者认为第三种解释“无可、无不可”更为恰当，即《论语·微子》中的“我则异于是，无可无不可”的意

思。 第一种解释“无厚无薄”脱离了经文的语境，虽有解释经典有音近义通的例子，但不是通用的方法，且“义之

与比”和“没有偏颇厚薄”在语义上不相联系，厚和薄是在人际关系中的物质有关，而“义之与比”是与举止行为

的躬行有关。 第二种解释“无敌视、无羡慕”是指对人的态度讲,世间对某人有何评判,君子不该有偏倚的意思。但

“义之与比”是关于君子做事方面的态度，并不是根据已有的评判而无敌视、无羡慕。 当然事情、做事是人做的，

其实也就包含了君子待人接物的态度。 只要符主要符合道义君子便可以去做，并没有什么客观的标准去对待天下的

人和事，而是要根据实际情况，怎么做合乎道义就怎么做。古今众多学者虽然在对“适”与“莫”的解释上存在差

异，但在对此段的翻译上都认为君子做事只要是合理，就无所谓可行与不可行之分。

Ⅳ. “ 何有于我哉？”

7.2 子曰：“默而识之，学而不厌，诲人不倦，何有于我哉？”《论语·里仁》 

“何有于我哉”从古至今，注家见仁见智，但可概括为三种解释：首先，无人能如我者。何晏《论语集解》引

郑玄曰：“人无有是行于我，我独有之也。” 元陈天祥《四书辨疑》解曰：“盖言能有此三事者，何有如我者

哉。” 笔者认为这种解释显得孔子未免有点自夸自大,不是圣人的语气. 梁章钜《论语集注旁证》：“然谓人无是

行，惟我独有，则又近夸大，尤非圣人语气。”

二是自谦之辞。朱熹《论语集注》：“何有于我哉，言何者能有于我也。三者已非圣人之极致，而犹不敢当，

则谦而又谦之辞也。” 清陈浚《论语话解》解曰：“我如何能有这般好处呢？”杨伯峻《论语译注》译 曰：“这

些事情我做到了哪些呢？” 王力主编《古代汉语》注：“在我这里有什么呢？这就是说，这三件事我都没有。” 

这种解释对后学影响很大，大多数理解为这种解释是合乎圣人的语气,就是孔子的自谦之词。 但笔者认为当做“自

谦之词”是不符合论语里孔子的语录，如“子曰：‘盖有不知而作之者，我无是也。多闻，择其善者而从之 ；多见

而识之。’”（《论语·述而》7.28》）此处“多见而识之”，与“默而识之”意思相同。是指弟子学习的方法而

言。在《论语·述而》篇中，我们不难找到孔子的好学精神，“子曰：‘我非生而知之者，好古，敏以求之者

也。”（《论语·述而》7.20》）“好古，敏以求之”，这是孔子表明了自己的好学精神。再有“子曰：‘若圣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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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则吾岂敢？抑为之不厌，诲人不倦，则可谓云尔已矣。”（《论语·述而》7.34》）在“圣”与“仁”两方

面，孔子则不敢；但在“为之不厌”与“诲人不倦”两方面却有信心，自己觉得很自豪的事情，且认为这些对他来

说持之以恒的事情，并非难以做到的事情。 如上述看，这里理解为“自谦之词”是有问题的。 

三是不难。 刘宝楠《论语正义》：“与上篇‘为国乎何有’、‘于从政乎何有’，何有，皆为不难也。”

“何有”在《论语》里经常出现，。《雍也》：“季康子问：‘仲由可使从政也与？’子曰：‘由也果，于从

政乎何有？’曰：‘赐也可使从政也与？’曰：‘赐也达，于从政乎何有？’曰：‘求也可使从政也与？’曰：

‘求也艺，于从政乎何有？’” 《子罕》子曰：“出则事公卿，入则事父兄，丧事不敢不勉，不为酒困，何有于我

哉？”《乡党》：“子曰：‘惟酒无量，不及乱，何有于我哉？’” 我们认为上面举例的“何有”，应该是“有

何”的倒装用法，其中的“何”是疑问代词作前置宾语。“何有”在古汉语里又是一种表示反问的习惯说法。可根

据上下文意译为“有什么困难”、“有什么关系”等。例如：。

《左传·僖公二十二年》：虽及胡耇，获则取之，何有于二毛！──即使是年龄很老的人，能捉住就捉住，这

同年龄较大的人有什么关系！

《论语·里仁》：能以礼让为国乎？何有？何晏《论语集解》：“何有者，言不难。”

《孟子·梁惠王下》：王如好货，与百姓同之，于王何有？朱熹《论语集注》：“何有，言不难也。”

《左传·僖公九年》：晋郤芮使夷吾重赂秦以求入，曰：“人实有国，我何爱焉。入而能民，土于何有？”杜

预注：“能得民，不患无土。”

根据语境稍有不同的解释，但大体意思是“有什么呀”、“算得了什么”、“不担心”等，意思是说，这三件

事对我来说都不难。

综上所述，何有：表示反问的习惯说法，其意思较灵活，可根据上下文意译为“有什么困难”“有什么舍不

得”“有什么关系”等。这里指“有什么困难”。“何有于我哉？”就是“这对我来说有什么困难呢？” 这章应翻

译为“所学的知识默默地记在心中，学习不厌烦，教诲学生不厌倦，这些对我来说又算得了什么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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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廣韻에서 近代 詩韻까지 “南北是非, 古今通塞”를 원칙으로 한 陸法言 切韻系 韻書들은 編輯上의 變化를

거듭해 왔으나, 實際音讀上에서 거듭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民國이전 천여 년 동안 實際 口語가 비

록 변화를 일으켰으나 일반 문인들은 詩文을 짓고, 정부의 考試功令 廣韻系의 운서를 준수하였다. 近代 초기

國語統一 이란 표준어 정책에 있어서도 南北의 音을 절충하는 방식에 주력하여 人造國音 을 만들 듯이 審

音을 목적으로 한 韻書는, 守舊的이고 古今南北 의 音을 절충하고, 국가의 考試功令 또는 문인들의 詩賦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宋代後期의 실제어음은 큰 변화를 일으켜 고정적이고 통일된 형식을 유지

해온 韻書 역시 그 변화를 일으켰고, 廣韻(1008년)이후의 운서는 韻의 수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이른다. 
集韻(1039년)에서 이미 그 현상을 볼 수 있으며, 宋 淳祐12년(1252)에 이르러 江北 平水 劉淵의 壬子新刊禮

部韻略에서는 廣韻의 206운을 107운으로 감소시켰다. 이것은 바로 宋代의 韻書現象이다. 운서가 변화를 일

으키는 것은 당시 實際言語가 이미 傳統韻書와 부합되지 않고, 詩文을 짓고 押韻을 함에 부합되기 위하여 발

생되는 자연적 어음변화현상이다. 平水韻,平水新刊韻略(1229년), 古今韻會(1292년), 古今韻會擧要(1297
년), 蒙古字韻(1308년) 등 운서가 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과 더불어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송대 정책
으로 서민 사대부문화가 정착되었고, 원대의 정책과 사회현상에 따라 몽골지상주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통문화 보다는 서방문화를 좋아하였고, 儒學과 詩文은 보잘것없게 되었으며, 金과 元이 지금의 북

경1)을 수도로 삼으면서 元代 이후 중국 북방의 어음변화는 심하게 일어났으며, 북방어음의 세력이 날로 확대

되고 성행하였다. 이에 이어 戲曲文學과 北方語音系의 운서가 詩韻을 계승하고 흥행하여 오늘날 북경방언으로

표준화된 國語統一運動에 이르렀다. 元代에 이르러 現實讀音과 北方方言을 반영하고, 독창적이고 독특한 편찬

방식과 체재를 취하며, 어음체계에 있어 개혁을 가져온 운서, 즉 古今韻會擧要·蒙古字韻·中原音韻(1324
년) 등 운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언어는 인류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이치와

* 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부교수 (yuzhi3@hanmail.net).
1) 1125년 이전 지금의 북경은 燕京이라고 불렸다. 女眞族이 1125년에 중국에 쳐들어와 燕京을 수도로 삼고 中都라 하였고,
1260년 몽고족은 중국에 元代 건국하였고, 中都를 수도로 삼고, 大都라고 불렀다. 이 이전 唐代에는 북경을 幽州라고 불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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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실제독음이나 실제어음현상은 계속 발전해 오는 것이므로, 明代에 와서는 더욱 진보적인 운서가 출현해

야하는데도 이에 반해, 明代에 출현한 洪武正韻(1375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傳統韻書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明代의 洪武正韻과 창제성격이 유사한 元代의 蒙古字韻에 대하여 創製目的과

韻書의 性格上의 異와 同을 살핀 후, 시대적 배경과 실제언어현상 등에서 입각하여 韻書가 갖는 특징을 再糾

明하고, 실제어음현상에 따른 양 운서의 운명을 도출하고자 한다.

2. 創製目的과 韻書가 갖는 性格上의 異와 同 

755년 일어난 唐의 ‘安史 의 난’ 이후, 귀족계급이 몰락하여 귀족사회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절도사에

의하여 지방분권적 군벌체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군벌체제는 宋代 사대부 서민사회 마련에 계기가 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약 150년 동안 군벌체제가 이어졌으며, 唐末 五代十國時代에 중국 사회적 변혁이 크게 일어

났다. 宋代 사대부 서민사회는 상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官方에서는 공·상업에 대한 태도변화를 일으켰으며,

혁신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都市經濟가 발달하게 되었고, 都市의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文化

的 요구는 서민문화의 색채가 짙은 참신한 宋代 文化를 창조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宋이전의 전통성·지속성·

보수성 등 색채와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귀족문화는 宋代 사대부 서민문화의 발전과 정착으로 전국적인 대

중성격을 띠게 되었다. 대중성을 띠는 사대부 서민문화는 송대의 언어와 문학에도 그 영향을 끼쳤다. 당대 귀

족문학인 詩文에서 산문2)이 발달하였고, 오대에 발달을 한 詞, 戲曲, 小說 등 서민 문학은 송대에 이어 후세

까지 계속 이어졌다. 구어체로 이루어진 산문과 민간 세속가요가 어울린 韻文은 서민들이 애독하면서 宋詞의

근원이 되었고, 구어체인 소설은 詞의 유행과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널리 펴져 나갔다. 宋代의 話本은 語體

가 변화하여 古文에서 벗어났고, 연극·소설 등 오락작품의 성격을 띠는 문학이 유행하였다.

宋代는 文治政策에 따른 군사력 약화로, 건국 319년 동안 절반의 세월인 154년 동안 송대 북방 지역은 이

민족에 의해 지배되었고,3) 이어 89년 동안 중국 전역이 蒙古族의 통치 하에서 역사는 흘러갔다. 元代는 중국

역사상 이민족이 세운 최초의 왕조이며, 元代 몽고족의 통치·지배하에 중국의 전통문화는 파괴되고 변질되었

고, 몽고의 언어와 문자4)ㆍ풍속ㆍ습관은 特히, 중국 북방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金ㆍ元이래 정치·경

제중심이 북경으로 옮겨오자 북방 언어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원대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

다. 元帝國은 몽고제국의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중국의 황제지배체제를 계승하고 있다. 원제국을 세운 세조 쿠

비라이칸은 몽고 大汗과 중국 황제의 양면성을 띠고 있으나, 최초로 중국 전 지역을 지배한 정복왕조로 민족

차별정책을 통해 한족을 지배하였고, 중국적 과거제도 대신 문벌주의를 취해 세습제, 추천제 등을 통해 관료

를 등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전통문화에는 흥미가 없었고, 송대 서민문화인의 잡극에 흥미를 가지므로 北曲으

로 발전시켜 大都(지금의 북경)를 중심으로 중국 화북지역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하듯 중국 韻書에 있어, 宋代 초기切韻의 최후 增訂 本(廣韻)에서 科試를 위한 實用本(韻略)에 이어,

宋代 후기에 이어 이민족이 지배하고 사회변화가 큰 元代에서는 편찬 상의 변화만을 보여 온, 즉 고정되고 통

일적인 형식만을 유지해 온 전통운서에서 벗어나, 실제어음(실제독음)과 社會的 要求에 부합되는 획기적이고

독특하며 다양한 형태의 創意的 體裁와 혁신적인 어음체계를 다룬 운서(內․外的 二重語音體系를 다룬 古今

韻會와 古今韻會擧要, 소리문자인 파스파문자로 한자의 자음을 표기한 蒙古字韻, 北曲과 특정지역의 어

음체계를 반영한 中原音韻 등)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明代에는 명대를 대표하는 문학 장르이자 북방언어를

2) 송대 산문의 대가로 歐陽修, 曾鞏 王安石, 蘇軾, 蘇轍 등이 있다.
3) 宋代는 960년 開封을 수도로 건국하였다. 1125년 女眞族이 중국을 침략하여 지금의 北京인 燕京을 首都로 삼고 中都라
하고, 1127년에 金이란 나라를 세워 송의 수도 開封까지 침략해 오자, 宋政府(北宋)는 南下하여 杭州를 수도로 삼고 南

宋(1127년)을 세웠다. 1215年 蒙古族가 金을 몰아내고, 1260년 중국에 元나라를 세우고, 1279년 南宋을 멸망시켜 중국
전역을 통치하게 이른다.

4) 몽고족이 중국에서 元왕조를 세운 후, 몽고적인 통치를 위하여, 소리문자인 八思巴文字(파스파문자)를 창제하여 元代의
國字로 삼아 중국 문자인 한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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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장편소설이 출현하기에 이른다. 王力은 漢語史稿에서,

송나라 사람의 화본에 이르러서는 곧 語體가 변하였다. 이러한 語體는 이로부터 북방 말을 기초로 삼았던 것이

다. 元ㆍ明ㆍ淸의 소설, 수호전, 서유기, 유림외사, 홍루몽 등과 같은 소설이 모두 북방 말로 쓴 것이다. 그 중 홍

루몽은 또 북경 말을 사용하여 쓴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북방언어지역에서 유행했을 뿐 아니라, 비 북방언어지역

에서도 왕왕 간인되었다. 그러므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到了宋人的話本就變了語體, 這種語體自始

就是以北方話爲基礎的. 元明淸小說如水滸傳, 西遊記, 儒林外史, 紅樓夢等, 都是用北方話寫的; 其中紅樓夢還是用北京

話寫的. 這些作品不但流行於北方話地區, 而且往往在非北方話地區刊印, 可見影響很大.).5)

라고 하였다. 그러나 明洪武8년에 편찬된 洪武正韻에서는 入聲을 갖추고 있는 등 편찬방식과 어음체계가

강한 守舊的 태도를 취하고 있다. 元代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갖는 운서 중, 洪武正韻의 성격과 가
장 유사한 蒙古字韻과 그 異와 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創製目的 上의 異와 同

元代는 몽고족이 세운 이민족왕조로 몽고족 자체의 문화적 기반이 없이 오로지 군사력을 기초로 한 무력

통치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군사력의 약화와 함께 원대는 몽고 황제 쿠비라이칸(忽必烈)이 중국에 大元帝國

를 세운지 109년(1260-1368)만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통치한지 90년(1279-1368)만에 중국민족 漢

民族에 의해 몰락하였다. 원대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明代는 이민족이 세운 왕조를 타도하고 한민족왕조를 회

복시켰다는 점에서 천여 년 동안 이루어진 왕조교체와는 또 다른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즉 元·明의

왕조교체는 역사적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었으며, 몽고족의 지배하에 신흥된 사회풍조를 없애고, 이미 변질

되고 파괴되어 온 중국의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고 제자리를 되찾게 하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현저하

게 나타났다. 明太祖 朱元璋은 즉위한 이듬해에 元王朝 90년의 정책과 제도는 물론, 90년 동안 보급하고 사용

해 왔던 몽고의 언어·문자·관습·풍속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금지하였고, 唐·宋代의 制度를 모범으로 삼고 중

화전통문화를 복원시키고, 儒學을 세우고 科擧制度를 부흥시켰다. 蒙古風을 일소하고 漢文化化 하였다. 그 결

과 初期明代文化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복고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元代의 건국,

즉 宋·元 왕조교체는 元·明 왕조교체와는 상반된다. 원 왕조는 이민족이 최초로 중국 전역, 즉 漢民族을 지배

하고 통치한 왕조로, 한민족의 사회문화를 억제하고 지배하였다. 몽고족에게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자국의 문

자’, ‘元의 國字’가 없었고, 그들은 한자(해서체)와 위구르 문자로 문자 실행을 하며, 중국을 통치하였다. 점점

중국내에서의 정권을 견고히 하였으나, 文治를 강화한다는 목적이외, 특히 중국을 한민족을 지배하기 위하여,

자국의 문자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몽고황제 쿠비라이칸이 元代 라마교(현 티베트 라마교)의 승려 八思巴(파

스파: 'Phags-pa)에게 소리문자인 티베트 문자를 모방하여 ‘몽고문자’를 만들게 했고, 世祖 至元6년(1269) 쿠

비라이칸이 詔書를 내려 ‘蒙古新字’로 명명하여 반포하였다. 宋濂 등이 편찬한 元史 卷二百二 列傳 第八十九 

<釋老>를 통해 파스파 문자의 창제동기와 반포상황을 推知할 수 있다.

임금의 스승인 파스파는…… 중통 원년(1260년), 세조가 즉위한 후, 그를 존경하여 국사로 삼아, 옥인을 하사하

였다. 그에게 몽고신자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그 문자의 자모는 무릇 41개이다.……2개 3개 4개가 결합하여 글자

로 이룬 것에는 語韻之法이 있다.……조서에서 이르기를:「짐은 오로지 글자로서 말을 적고 말로 일을 기록하는

것은 고금에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북방에서 기초를 확립하여 간결하고 예스러운 것

을 숭상하여, 미처 문자제작에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 무릇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 한자 해서와 위구르문자를 따라

써서 본 조정의 말을 전달하였다. 요나라와・금나라 그리고 먼 곳의 여러 나라를 보면 모두 문자가 있다. 오늘날
은 문치(문덕에 의하여 정치를 행함)가 성행함에도 문자가 없어 일대의 제도에 있어 실로 미비하다. 고로 특별히

국사 파스파에게 명하여 몽고신자를 창제하여 모든 문자를 대역함으로써, 말을 순조롭게 하여 일을 수통하게 하기

를 기약할 따름이다. 지금부터 모든 조서의 반포와 발행은 몽고신자를 병용하며, 이에 각각 자국의 문자로 몽고신

5) p.3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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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병용하도록 하라.」(帝師八思巴者……中統元年, 世祖卽位, 尊爲國師, 授以玉印. 命製蒙古新字,…其母凡四十有

一.……其以二合三合四合而成字者, 則有語韻之法.……詔曰:「朕惟字以書言, 言以紀事, 此古今之通制. 我國家肇基朔

方, 俗尙簡古, 未遑制作, 凡施用文字, 因用漢楷及畏吾字, 以達本朝之言. 考諸遼,金以及遐方諸國, 例各有字, 今文治寖

興, 而字書有闕, 於一代制度, 實爲未備. 故特命國師八思巴創爲蒙古新字,譯寫一切文字, 期於順言達事而已. 自今以往,

凡有璽書頒降者, 並用蒙古新字, 仍各以其國字副之.」)6)

蒙古新字는 이후 蒙古字로7), 이어 ‘國字8)’, ‘國書’로 칭했다. 근․현대 학술계에서는 八思巴文字(파스파문자),

八思巴字(파스파자), 發思巴, 八思巴蒙古字‘, 八思巴蒙文, 蒙古新字, 蒙古國字, 蒙古字體, 方體字 등으로 통칭한

다. 파스파문자는 중국 각 지역의 방언과 이민족 간의 언어에 두루 사용되어 ‘書同文(문의 통일)’의 정책을 펼

으며, ‘譯寫一切文字’, ‘모든 문자를 대역음‘하는 여러 민족의 字音을 표기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

로 파스파문자는 元代 官方文字와 주음부호의 기능을 두루 갖춘 특수한 표음문자이다. 즉 파스파문자는 중국

에서의 몽고 통치자의 체면과 권위, 타민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 타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

로 창제되었다. 원대와 명대는 정복왕조의 한민족에 대한 지배와 잃어버린 한민족의 전통무화 부흥이란 완전

히 상반되는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양 왕조는 이전의 중국 역대 왕조교체와 그 성격을 달리하

며, 독특한 시대적 배경을 지니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하듯 원대의 國字로 한자의

音을 표기한 元의 기풍과 성격을 지니 운서 蒙古字韻(1308년)과 明의 기풍과 성격을 지니며 명의 관청운서

인 洪武正韻(1375년)의 운서 성격이 다르지만, 蒙古字韻은 元代的인 운서, 洪武正韻은 明代的인 운서로,

각자의 왕조를 잘 나타내고 있는 독특한 운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2) 韻書가 갖는 性格上의 異와 同 

明代의 한민족 전통문화의 복원과 복고적인 경향 속에서 명대의 正音에 대한 태도, 韻書에 대한 정책 역시

복원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洪武正韻은 명 태조 주원장의 명을 받아 樂韶鳳, 宋濂 등이 편찬하여 洪

武 8년(1375년)에 완성된 明정부가 正音한 국가 성격을 띠는 官韻書,이다. 洪武正韻․序에 실려 있는

삼가 생각하건데 황제께서는 옛 일에 머무르며 옛 학문을 숭상하시었고, 정무의 시간에도 친히 운서를 검열하

셨다. 비교해서 잘못되거나 성음이 어그러진 것을 보시고는......그러므로 한림 시강학사를 맡은 신하 낙소봉, 신하

송렴, 대제를 맡은 신하 왕선, 수찬을 맡은 신하 이숙윤, 편수를 맡은 신하 주우, 신하 조훈, 신하 주렴, 전부를 맡

은 신하 구장, 신하 추맹달, 전적을 맡은 신하 손분, 신하 답록여권 등은 황제의 명철한 조서를 받들어 면밀히 연

구하고 생각하여 오로지 ‘중원아음’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방언에 얽매여 옛날과 오늘날의 자음이 통하지 못

할까 걱정되어 좌어사대부를 맡은 신하 왕광양, 우어사대부를 맡은 신하 진령, 어사중승을 맡은 신하 유기, 湖廣行

省 참지정사를 맡은 신하 도개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였다. 무릇 여섯 번 베껴 옮겨 써서 비로소 편찬을 완성하였

다.....엣날 宋諱(송대에서 기피사항)를 피하기 위해 수록하지 않는 글자를 보충하였다......이름을 하사하여 홍무정운

으로 명명하였으며, 신하 송렴에게 서문을 쓰게 명하였다.......오늘날 성인은 황제 수레와 같은 궤도에 있고, 문의

통일을 이루고, 무릇 예악문물이 모두 옛 성현을 준수하였다......운서까지도 황제가 근심하게 되어 신하에게 소리에

따라 올바르게 바로잡아 천고의 고질적인 습속을 씻게 하셨다........그러므로 본 왕조의 문치가 대흥하여 음운의 학

문이 모두 다시 옛날로 돌아갔음을 볼 수 있다. 홍무 팔년 3월 18일 한림 시강학사, 중순대부, 지제고, 동수국사

겸 태자찬선대부를 맡은 신하 송렴이 삼가 서문을 쓰다.(恭惟皇上稽古右文, 萬幾之暇. 親閱韻書, 見其比類失倫, 聲

音乖舛......於是翰林侍講學士臣樂韶鳳, 臣宋濂, 待制臣王僎, 修撰臣李叔允, 編修臣朱右, 臣趙壎, 臣朱廉, 典簿臣瞿莊,

臣鄒孟達, 典籍臣孫蕡, 臣荅祿與權, 欽遵明詔, 硏精覃思. 壹以中原雅音爲定. 復恐拘於方言, 無以達於上下, 質正於左

御史大夫臣汪廣洋, 右御史大夫臣陳寜, 御史中丞臣劉基, 湖廣行省參知政事臣陶凱, 凡六謄稾, 始克成編......舊避宋諱而

不收者補之......賜名曰洪武正韻.. 勅臣濂爲之序......當今聖人在上車同軌, 而書同文. 凡禮樂文物咸遵往聖......至於韻書亦

入宸慮, 下詔詞臣隨音刊正, 以洗千古之陋習......于以見聖朝文治大興而音韻之學悉復於古云. 洪武八年三月十八日翰林侍

6) 元史(二十四史, 中華書局, 1158쪽 인용.
7) 元典章 권31 禮部 4 참조.
8) ‘國字’란 명칭은 蒙古字韻(1308) 劉更序文의 “오늘날 주종문 형이 나라의 글자로써 나라의 말을 기록하였다.(今朱兄以

國字寫國語)”에서 등장하며, 이 서문으로 미루어 보면 元代 중엽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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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學士, 中順大夫, 知制誥, 同修國史兼太子贊善大夫臣宋濂謹序.)9)

란 말에 의하여 洪武正韻이 갖는 운서상의 성격과 明 초기 15명의 문신이 皇命으로 편찬된 명대 초기 표

준화된 雅音體系의 官韻書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한편 張世祿10)과 董同龢11)는 “參考中原雅音”이란 말을 
中原音韻과 관련을 지으려고 했다. 元代 사회, 문화를 잘 반영한 개혁운서 중, 즉 曲韻과 특정지역의 어음현

상을 잘 나타낸 中原音韻(1324년), 중국 남방의 實際讀音(吳音體系)을 나타낸 古今韻會(1292년), 古今韻

會擧要(1297년)와는 달리 소리문자인 파스파문자로 한자의 자음을 표기하고, 북방의 실제독음을 나타낸 蒙
古字韻(1308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朱本 蒙古字韻에는 편찬인 朱宗文 序와 朱宗文의 스승 劉更의 序

가 실려 있다. 劉更의 序에 실려 있는

趙次公은 杜詩의 충신이요, 지금 朱伯顔은 蒙古字韻을 증보하고, 蒙古韻의 잘못됨을 바로 잡아서 역시 이
책의 충신이다. .....오늘날 朱兄이 國字로 國語를 옮겼는데, 그의 학식은 다른 사람보다 특히 뛰어나다......나에게는

일찍이 2명의 제자가 있어 학문의 길을 좇았고, 모두 몽고의 학문에 능통했다..... 그 중 한 명은 주백안이다.....가산

劉更 蘭臯가 삼가 서문을 쓰다.(趙次公爲杜詩忠臣, 今朱伯顔增蒙古字韻, 正蒙古韻誤, 亦此書之忠臣也......今朱兄

以國字寫國語, 其學識過人遠甚.....余嘗有二生來從筆硯, 皆通於蒙古之學.....其一朱伯顔也.....柯山劉更蘭臯謹書.)12)

란 말과 朱宗文 序에 실려 있는

우리 聖朝는 천지가 광대하여 방언 간에 통하지 않는다. 비록 글자를 알지라도 그 音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말

을 할 수가 없다. 蒙古字韻은 字(한자)와 音(파스파 표음)이 부합되어 참 어음의 중추이자 음운학의 강령이다.

생각건대 古今韻會는 매 글자마다 앞에 반드시 사성으로 그 글자를 표음하였다. 그러므로 見經堅은 자모의 성

모이고 36자모가 운회에 구비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가히 글자의 음을 밝히고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것으로 각 본의 오자를 상세히 교정하여 책머리에 나열하였다.....至大 戊申년 청명 전 날 信安 朱

宗文 彦章이 쓰다.(聖朝宇宙廣大, 方言不通, 雖知字而不知聲, 猶不能言也. 蒙古字韻字與聲合, 眞語音之樞機, 韻學

之綱領也. 惟古今韻會於每字之首必以四聲釋之. 由是始知見經堅爲 , 三十六字之母備於韻會, 可謂明切也已. 故用是

詳校各本誤字, 列于篇首.....至大戊申淸明前一日信安朱宗文彦章書.)13)

란 말을 통해 蒙古字韻은 황명에 의해 편찬된 관운서는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① 劉更의 序에서

말한 바와 같이 朱宗文은 또 朱伯顔이다. ‘伯顔(Bayan)14)’은 몽고어로 ‘富’란 뜻이다. 그러므로 주종문은 蒙古

學問에 능통할 뿐 아니라, 충실한 蒙古字学의 제자로 몽고어 이름을 명명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② 蒙古字

韻는 소리문자 파스파문자를 통해 한자의 어음체계 즉, 북방실제독음을 반 표음하고 있는 동시 蒙古字, 원대

의 국자인 파스파문자 교습서적이다. ③ 朱本蒙古字韻은 교정본에 불과하며, 原本蒙古字韻은 이미 실전하
여 원 편찬자와 완성된 시점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자료만으로는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몽고

9) 樂韶鳳, 宋濂 등, 原本洪武正韻, 大提閣, 1987, 9/ 樂韶鳳, 宋濂 등, 洪武正韻, 國學資料院, 1997, 5.
10) 주덕청의 中原音韻을 개변한 것은 먼저 명초의 홍무정운을 들어야 한다. 洪武正韻은 비록 “중원아음으로 규정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 순전히 북음체계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 편으로는 옛 운서를 따르고 한편으
로는 또 당시 남방의 방음을 섞어놓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北音 운서의 남방음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變更周氏書

的, 當首推明初的洪武正韻. 洪武正韻雖然說是壹以中原雅音爲定, 可是內容上並非純粹屬於北音系統. 一方面遷就了舊韻書,
一方面又參雜了當時南方的方音; 所以這部書可以說是北音韻書南化的開始.). 中國音韻學史 下冊, p. 224 인용.

11) 명나라 초기 정부가 수정한 洪武正韻은 소위 中原雅音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나,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모두
가 南方人이고, 그들은 여전히 전통운서를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中原音韻과 다르다.(明初官修的洪武正

韻, 受所謂中原雅音的影響很深, 不過因爲參與修輯的, 差不多都是南方人, 並且他們仍以傳統的韻書作根據, 結果和中原音韻

並不相同). 漢語音韻學, p. 71 인용.
12) 照那斯圖, 楊耐思, 朱氏蒙古字韻校本 인용.
13) 照那斯圖, 楊耐思, 朱氏蒙古字韻校本 인용.
14) 元史 卷127 列傳 第14와 卷138 列傳 第15 등 여러 곳에서 ‘伯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다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
아, 당시 ‘伯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鄭再發의 蒙古字韻跟八思巴字有關的韻書에서는 ‘伯顔’은
元・明代사람들의 譯音이고, ‘巴顔’은 淸代 사람들의 譯音이므로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주종문을 朱巴顔이라 불렀
다고 했다. (13쪽 註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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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의 운서는 朱本蒙古字韻과 事林廣記․(蒙古文)百家姓만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朱씨 序文의 “故用是詳

校各本誤字, 列于篇首.”와 朱本 蒙古字韻 篇머리 ‘校正字樣’에서 ‘各本通誤字’・‘各本重入漢字’・‘湖北本誤’・
‘浙東本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朱氏蒙古字韻이 세상에 전하고 있을 때 많은 간본이 많은 地域에서 널리

유행하였고, 각 지방마다 간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밖에 朱本蒙古字韻, 古今韻會擧要, 四聲通解

 등 여러 韓中 운서에서 蒙古韻略과 蒙古韻 등 訓蒙書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대 이민족 왕조의

멸망과 함께 파스파문자와 몽고풍 운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순식간에 살아졌으나, 몽고족이 지배했던 원대에서

비록 황명에 의해 창제된 운서는 아니지만, 충분히 원대 관운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蒙古字韻은 洪武正

韻과 더불어 각각 원대와 명대의 관운서의 역할을 한 점에서 같은 운서의 성격을 갖는다. 蒙古文百家姓
에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 있다.

몽고자를 사용한 서적들은 이전에는 학자들이 보지 못했는데, 근래 이러한 풍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영향

을 미쳐 신학을 숭상하였다......황제는 근고의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풍속은 다시 순박해지고 ‘몽고의 학’이 전문적

인 학문으로 세워졌다. 처음 몽고학을 배우면서 이러한 책을 익힐 수 있다면, 가히 벼슬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蒙古之書, 前乎學者之所未觀, 近風化自北而南, 新學尙之......王化近古, 風俗還淳, 蒙古之學, 設爲專門. 初

學能復熟此編, 亦可以爲入仕之捷徑云.)15)

3. 官韻書의 특징 및 實際語音現象에 따른 양 운서의 운명

韓中의 韻書는 韓中 兩國의 근대(중국 民國 전까지)까지의 漢字 言語文字生活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핵심열쇠가 된다. 元明代 이후 廣韻系 韻書는 단지 문인들이 詩賦를 짓는 용도로 사용되

어, 實際語音 또는 實際讀書音과는 이미 부합되지 못하여, ‘書面의 死語’가 되었다. 한민족 언어현상의 구체적

인 변천에 대해서는 韻書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으며, 중고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어음발전을 엿 볼 수 있

다. 그러나 운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어음현상 또는 변천이 운서가 출현했던 당시의 실제어음현상과 반드시 일

치하지는 않는다. 원대이전의 운서는 특히 그러하다.

中古 36字母, 36개의 聲母는 10세기-12세기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나, 북경은 북방 이민족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민족의 중국 북방지역 정복에 따라 북경을 포함한 중국 북방 어음은 13세기부터 어음변화가 일어나

점차적으로 중국 남방 어음과 달라졌다. 14세기 元 周德淸의 中原音韻(1324년)에 이르러 북방어음의 성모는
24개(王力에 의하면 支思韻의 照系 글자와 日母 글자가 捲舌音으로 변화하였고, 全濁音이 소실되었다.16)), 15

세기 明 蘭茂의 韻略易通(1442년)에 실려 있는 早梅詩(東風破早梅, 向暖一枝開, 冰雪無人見, 春從天上來) 20

자, 즉 15세기 북방어음의 성모는 20개이며, 현대 북경어 중국의 표준어 21성모와의 차이는 단지 15세기 명대

에는 아직 舌面音인 j, q, x 성모로 분화하지 않았으며, 설면음의 분화는 약 18세기 이전일 것이다17). 따라서

현대표준어 북경어의 어음체계는 14세게 원대에 이미 그 기초를 세웠다.

中古 韻母의 변화는 운모의 간화이며, 특이 入聲의 소실이다. 王力은,

운미 p, t, k가 북방에서의 소실은 비교적 오래된 일이다. 우리는 운미 p, t, k는 입성과 연대관계가 있음을

안다. 운미 p, t, k가 먼저 소실한 연후 입성도 따라 소실하였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성은 짧은 促音이

그의 특징이기 때문에, p, t, k 운미가 없으면, 짧은 促音도 이룰 수가 없다.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먼저 p 운

미를 수록한 입성이 소실되었다.(韻尾p, t, k在北方裏的消失, 是比較早的事. 我們知道, 韻尾p, t, k是和入聲有連

帶關係的. 應該說, 先是韻尾p, t, k消失了, 然後入聲跟着也消失了; 因爲入聲是以短促爲其特徵的, 沒有p, t, k韻

尾, 也就不能成爲短促. 依我們的觀察, 首先是收p的入聲消失了.18)

15) 事林廣記 蒙古文百家姓 元刊本 序文, 北京大學圖書館 藏書 

16) 王力 漢語史稿, 中華書局, 1980, pp. 109-110 참조.
17) 왕력, 위의 책, p. 124 참조.
18) 왕력, 위의 책 p. 13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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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中古의 入聲은 13세기 古今韻會(1292년), 古今韻會擧要(1297년), 蒙古字韻(1308년)에 이르
러 –p, -t, -k 入聲韻尾가 혼합되어 하나의 喉塞韻尾/-?/로 변화하여 14세기 中原音韻(1324년. ‘入聲作平聲’,

‘入聲作上聲’, ‘入聲作去聲’)에 이르러 소실되었고, 平聲이 陰과 陽으로 현대 표준어의 제1성과 제2성으로 분화

하였다. 그러나 中原音韻․正語作詞起例의

입성이 평상거 3성에 귀속된 것은 압운을 널리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詞를 짓기 위해 설정하였다. 실제 언어

속에는 아직 입성의 구분이 있다.(入聲派入平上去三聲 者, 以廣其押韻, 爲作詞而設耳, 然呼吸言語之間, 還有入聲之

別.)19)

라는 말을 통해 원대 당시 중국 북방어음은 入聲을 보존하는 지역이 있었으며, 입성이 북방어음에서 모든

북방 방언에서 소실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방언 北方方言20)·吳方言21)·湘方言22)·赣方言23)·

客家方言24)·粵方言25)·閩南方言26)·閩東方言27) 등 8개 방언에는 濁音은 2개 방언에 보존되어 있고, 入聲은 7개

방언과 1개 방언의 일부분에서 보존되어 있어 북방방언 대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入聲을 보存하고 있다.

중국 역대 標準音系의 성격을 지니며, 중국 북방어음변화가 크게 일어난 13세기이후, 官韻書의 성격을 지닌

운서, 14세기의 원대 관운서인 蒙古字韻(1308년)과 명대의 관운서인 洪武正韻(1375년)에 대하여 살펴보면,
蒙古字韻은 實際讀音에 대한 審音 작업을 한 不南不北 의 성격을 띤 운서로,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편찬방

식과 혁신적인 어음체계를 두루 갖추고 있다. 近代官話語音體系의 완성을 이룬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소리

문자인 파스파문자로 한자의 자음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운서 중, 유일하게 전통운서의 韻의 개념에서 벗어

나, 聲調로부터 분리시키고, 介音·韻腹·韻尾를 구분하여 현대 중국 음운학의 韻母의 개념을 갖추고 있다. 全濁

音이 포함한 30개 聲母, 33개의 韻類, 平,上,去와 -p·-t·-k 운미의 喉塞韻尾化된 入聲 등 어음체계로 귀납할

수 있다.28) 洪武正韻의 편찬방식과 어음체계는 守舊的인 성격이 강한 운서로, 科擧制度와 밀접한 관계가 있

는 國子監을 太祖 때는 南京에 두었고, 成祖 때는 北京에도 설치한 만큼 科擧制度를 중요시 하였고, 科擧制度

가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시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科擧制度을 위한 審音한 성격을 띠는 ‘雅音體系’ 운서

이다. 어음체계는 전탁음을 포함한 31개 聲母, 32개 운류, 중고 平,上,去,入 등으로 이루어진다.29) 明代 초기

약 54년간, 즉 太祖 朱元璋(洪武)·惠帝 朱允炆(建文)·成祖 朱棣(永樂) 등 3代에 걸쳐 南京을 도읍지로 삼아 초

기 기반을 중국 남방에 둠에 따라, 명대 초기의 정치 경제 중심지가 北京에서 南京으로 천도함에 따라 南京語

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민족에 형성된 중국 北方文化에서 벗어나 唐宋의 제도를 모범으

로, 漢民族 傳統文化의 복원은 명의 관운서인 洪武正韻(1375)을 탄생케 하였다. 洪武正韻 序의 “壹以中原

雅音爲定(오로지 중원 아음으로서 정한다)”와 같이 中原의 雅音, 즉 南北音系를 모두 고려한 雅音을 답습하였

다. 그리고 皇命을 받아 洪武正韻을 편찬한 15명의 신하들은 거의 모두가 南方人이었다. 그러므로 明代의

官話(漢族의 共通語)인 洪武正韻은 洪武正韻 凡例 의 ”以三衢毛居正, 昭武黃公紹之說爲據“란 말과 같이

실제독음, 관화를 반영하고 있는 古今韻會擧要의 어음체계를 근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古今韻會擧要보
다 古今韻會擧要의 어음체계와 같이하는 蒙古字韻보다 더욱 과거로 돌아가 전통운서의 어음체계를 다루
19) 陳新雄, 中原音韻槪要
20) 全濁音이 淸化되고, 平聲은 陰과 陽으로 나누어지고, 輔音韻尾 -p·-t·-k·-m이 없고, 입성이 있는 지역은 입성 은
혹은 /-?/운미 또는 보음운미가 없는 상태이다.

21) 전탁음이 존재하고, 입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입성운미는 후새운미 /-?/로 나타난다.
22) 전탁음이 없음, 입성이 존재하고, 산간지역과 광대한 농촌지역에는 중고 전탁음을 보존하고 있다.
23) 전탁음이 없고, 입성은 있는데, -t·-k운미를 보유하고 있다.
24) 전탁음이 없고, 입성이 있다.
25) 전탁음이 없고, 입성이 있다.
26) 탁음 b·d·g가 있고, 입성이 있는데, 구어체에는 또 喉塞韻尾/-?/를 지니고 있다.
27) 전탁음은 없고, 입성은 있다.
28) 어음체계의 귀납은 왕옥지의 蒙古字韻硏究에서 귀납한 결과에 따른다.(왕옥지, 蒙古字韻硏究 광주, 전남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1997년.)

29) 어음체계는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77년. 및 趙誠, ≪中國古代韻書≫, 中華書局, 北京, 1991.등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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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한편 현재 북방방언을 제외한 많은 중국의 방언, 남방방언에서 입성을 보존하고 있는 듯이, 어쩌면 洪武正

韻은 중국 南北의 音을 두루 다루어 중국은 南方人과 北方人을 모두 두루 고려한 明代의 言語政策이라고도

본다. 또한 명의 洪武正韻이 당시 실제독음과 隔離되어 원대 이전의 전통운서를 따른 것은 민국 초기 표준

어제정 정책에 있어, 역시 南北의 音을 절충하는 방식에 주력하여 만들어진 人造國音 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官韻書는 시대적 사회배경과 정부의 언어정책에 의해 남북의 모든 漢人을 고려하여 창제되는

특징을 갖는다. 蒙古字韻이 원대에 널리 유행한 바와 같이 洪武正韻 역시 명대에서 널리 성행하였다. 또
한 洪武正韻은 蒙古字韻과 달리 漢民族文化의 産物이며, 황명에 의하여 창제되어 널리 성행되었던 관운

서임에도 불구하고, 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洪武正韻에 대한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洪武正韻(1375
년)의 編韻方式이 조잡한 점에서 전통운서나 관운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東
國正韻의 체재와 편찬방식은 洪武正韻이 아닌 蒙古字韻을 기초로 하고 있고30), 四聲通考 凡例, 四聲

解考 凡例, 洪武正韻譯訓 序文에서 蒙古韻, 즉 蒙古字韻에 대한 언급이 많다. 東國正韻은 蒙古字韻

과 古今韻會擧要을 기반으로 하였고, 四聲通考, 四聲通解가 洪武正韻을 편찬기반으로 두고 있으나,
사실 蒙古字韻과 古今韻會擧要가 더 큰 역할을 하였다.31) 四聲通考의 속음추정은 蒙古字韻의 음을

절대적으로 참고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운서 편찬 현상은 洪武正韻이 명대 당시의 실제독음과의 차이가 크
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4. 결론

元의 蒙古字韻(1308년)과 明의 洪武正韻(1375년)이 갖는 운서의 성격이 다르지만, 蒙古字韻은 元代的

인 운서, 洪武正韻은 明代的인 운서로, 각자의 왕조를 잘 나타내고 있는 독특한 운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고, 원대 이민족 왕조의 멸망과 함께 파스파문자와 몽고풍 운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순식간에 살

아졌으나, 몽고족이 지배했던 원대에서 비록 황명에 의해 창제된 운서는 아니지만, 충분히 원대 관운서의 성

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蒙古字韻은 洪武正韻과 더불어 각각 원대와 명대의 관운서의 역할을 한 점에서

같은 운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밖에 蒙古字韻이 원대에 널리 유행한 바와 같이 洪武正韻 역시 명대에서
널리 성행하였으며, 洪武正韻은 蒙古字韻과 달리 漢民族文化의 産物이며, 황명에 의하여 창제되어 널리

성행되었던 관운서임에도 불구하고, 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洪武正韻에 대한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洪武正韻(1375년)의 編韻方式이 조잡한 점에서 전통운서나 관운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東國正韻의 체재와 편찬방식은 洪武正韻이 아닌 蒙古字韻을 기초로 하고 있고, 四聲通考 

凡例, 四聲解考 凡例, 洪武正韻譯訓 序文에서 蒙古韻, 즉 蒙古字韻에 대한 언급이 많다. 東國正韻
은 蒙古字韻과 古今韻會擧要을 기반으로 하였고, 四聲通考, 四聲通解가 洪武正韻을 편찬기반으로

두고 있으나, 사실 蒙古字韻과 古今韻會擧要가 더 큰 역할을 하였다. 四聲通考의 속음추정은 蒙古字韻

의 음을 절대적으로 참고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운서 편찬 현상은 洪武正韻이 명대 당시의 실제독음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30) 왕옥지, 蒙古字韻과 東國正韻의 관계 연구(1) , p.21 참조.
31) 왕옥지, 元이후, 蒙古字韻․古今韻會擧要의 韓中 音韻學적 價値硏究 , pp.86-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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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인 중국인의 대화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회화용 상용

성어를 간추려 내는 데 있다. 관용표현 범주에 속하는 성어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적절한 표현

력과 생동감을 준다. 학습자들은 교재에 나오는 성어를 배울 때 의미와 구조 위주로 학습한다. 뜻은 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설령 사용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로써 어렵

게 여겨지는 성어의 사용을 더욱 꺼리게 된다. 그러나 성어 역시 일반 어휘와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어를 따로 구분한다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는 문체에 따라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눌 수 있는데, 성어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학습자는 교수자의 설

명이 따르지 않는 이상 성어를 학습한 뒤에도 이러한 구분을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 구어 회화용 성

어를 간추려 한국인 교수자 및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구어에서 상용되는 성어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에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나는 설문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드라마 대본의 성어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중국 소학교 어문 교과서에 실린 성어의 상용도

와 HSK어휘에 수록된 성어도 분석도구로 이용하였다.

2종의 어문 교과서 성어와 드라마 대본의 성어는 모두 中華成語熟語辭海(1995)와 新華成語詞典(第二版, 201

4)와 비교하였으며, 중첩사 가운데 상기 두 사전에 수록된 것은 성어로 포함하였다. 중국 드라마 대본은 2019

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방영된 ‘都挺好’를 선택하였다. 이 드라마는 총 46회로 이루어져 있다. 평범한 가정에

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성어들이 추출하는 데 적당하다고 판단되었

다. 또한 HSK 성어 전체를 대상으로 중국 코퍼스 CCL과 BCC에 검색되는 횟수를 조사하였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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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및 드라마

설문조사 대상은 본교의 중국 교환학생과 원어민 교수를 포함해 31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5명, 30대

3명, 40대 2명, 50대 1명 순이었고, 연령대에 따라 성어에 대한 생각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어를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그렇다’와 ‘보통이다’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니다’, 즉 사

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도 2명이었다.

둘째, HSK어휘에 수록된 성어 중에서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어를 선택하게 하였는데, 응답자 31

명 중 20표 이상을 획득한 성어는 다음과 같다.

丢三落四 半途而废 不相上下 东张西望 恍然大悟 津津有味 

苦尽甘来 礼尚往来 理所当然 理直气壮 莫名其妙 迫不及待

千方百计 全力以赴 实事求是 无理取闹 无能为力 物美价廉

小心翼翼 一目了然 一帆风顺 再接再厉 总而言之 一举两得

셋째, 중국 소학교 어문 교과서 江蘇板에 수록된 성어1)를 알아보았다.

총 519개의 성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HSK 성어와 중복되는 성어는 20개이다. 519개 성어에 대하여 응

답자들에게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어를 선택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수가 많은 순서이다.

春暖花开 日积月累 温故知新 有备无患 人山人海 四面八方 

千辛万苦 伤心悦目 专心致志 一本正经 五颜六色 一帆风顺

鸡飞狗跳 发愤图强 举世闻名 大街小巷 气势汹汹 自由自在

丢三落四 参差不齐 一无所获 九牛一毛 全力以赴 有利可图

尽心尽力 胸有成竹 自强不息 义无反顾 成千上万 千辛万苦

一帆风顺 不以为然 形影不离 十全十美 应应有条 一鸣惊人

七上八下 一窍不通 精疲力尽 小心翼翼 无所不有 息息相关 

不由自主 亲密无间 微不足道 轻而易举 一唱一和 吞吞吐吐

名副其实 指手画脚 依依不舍 三心二意 坚持不懈 半途而废

忍无可忍 家常便饭 惟妙惟肖 理直气壮 海阔天空 孜孜不倦 

感人肺腑 雪上加霜 千变万化 一心一意 深思熟虑 

넷째, 중국 소학교 어문 교과서 人敎版에 수록된 성어2)를 알아보았다.

총 618개의 성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HSK 성어와 일치하는 성어는 36개이다.

HSK 성어의 일반적인 상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코퍼스를 이용하였다. 북경대학교 코퍼스 CCL, 북경

어언대학교 코퍼스 BCC의 경우 영역이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어의 비중이 높은 블로그를 선택하여 조사

하였다.

CCL에서 HSK 어휘 횟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实事求是(8531) 千方百计(5632) 全力以赴(2948) 供不应求(2682) 莫名其妙(2653) 举世瞩目(2536) 理所当然(2398)

小心翼翼(2315) 想方设法(2235) 自力更生(2157) 名副其实(1970) 兴高采烈(1583) 家喻户晓(1552) 层出不穷(1500) 讨

价还价(1469) 微不足道(1451) 無能为力(1340) 理直气壮(1261) 循序渐进(1210) 不言而喻(1158) 滔滔不绝(1139) 聚精

1) 김지영(2009) 참조
2) http://cy.5156edu.com/ 참조(중첩사는 제외)

http://cy.5156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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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神(1103) 兢兢业业(1101) 争先恐后(1053) 热泪盈眶(1022) 根深蒂固(1000) 一帆风顺(954)

반면 BCC의 블로그 횟수는 다음과 같다.

莫名其妙(16913) 無能为力(7859) 小心翼翼(5444) 理所当然(5284) 微不足道(4485) 一帆风顺(3277) 全力以赴(2874)

热泪盈眶(2704) 理直气壮(2147) 名副其实(2108) 层出不穷(1639) 想方设法(1290) 循序渐进(1251) 兴高采烈(1251) 不

言而喻(1233) 千方百计(1152) 滔滔不绝(1132) 根深蒂固(944) 实事求是(906) 自力更生(891) 讨价还价(838) 家喻户晓(8

23) 争先恐后(603) 兢兢业业(579) 供不应求(571) 聚精会神(409) 举世瞩目(181)

위의 결과를 통해 문어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CCL과 BCC의 횟수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어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HSK 성어 위주로 하는 시

험을 위한 성어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성어를 중국 드라마 대본과 중국 소학교 어문 교과서 성

어 등 자료들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어와 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어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SK 성어 역시 구어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나왔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구어 데이터를 축척하여 연구에 도입한다면 보다 신뢰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교수자

와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32

【메  모】



從古今漢語語料庫觀察漢語「不爽」之語意演變 / 張筱儀 ․ 33

33

【어학 분과Ⅱ】 발표 ➀

從古今漢語語料庫觀察漢語「不爽」之語意演變

張筱儀*1)

【目 錄】

1. 研究背景與動機
2. 研究範圍及⽅法
3. 研究過程及結果
4. 分析演變過程
5. 結論

【摘要】

古代漢語詞語延用至現代漢語，其語意可能隨著歷史朝代更迭而有所演變，本文以漢語「不爽」為研究對象，

其使用早已出現在《詩經》、《左傳》等古籍之中，後經演化，漸漸由本義延伸出其他不同的意義，至今「不爽」

演變成一個詞，並使用於現代漢語的口語形式。語言文字歷經千年的變化過程中出現異體、結構改變，或被轉意、

借聲挪作他用，其本義從原始字形已很難推求，導致古代與現代語意的差異，其關鍵是語言文字背後的歷史背景及

環境逐漸演變所造成的，本文藉古今漢語語料庫觀察及探究漢語「不爽」之語意演變。

【關鍵詞】不爽；語料庫；本義；引伸義；語意演變。

1. 研究背景與動機

古代漢語詞語延用至現代漢語，其語意可能隨著歷史朝代更迭而有所演變，以漢語詞彙中長期沿用且特有的固

定短語形式、數量龐大、結構又固定，大多涉及中國歷史典故和特有文化，並廣泛運用於現代漢語書面語寫作和日

常交際口語的成語為例，如：屢試「不爽」，「不爽」在古代漢語的語意是：不差；沒有差錯的意思；反觀，「不

爽」大量使用在現代漢語的口語形式，大多指（身體）不舒服、（心裡）不痛快的意思。

在台灣地區，漢語「不爽」亦受到在地閩南語的影響，甚至演變為語帶粗俗不雅的口語表達方式。語言文字歷

經千年的變化過程中出現異體、結構改變，或被轉意、借聲挪作他用，其本義從原始字形已很難推求，導致古代與

現代語意的差異，其關鍵是語言文字背後的歷史背景及環境逐漸演變所造成的。

漢語「不爽」的使用早已出現在《詩經》、《左傳》等古籍之中，後經演化，漸漸由本義引伸出其他不同的意

義，至今「不爽」演變成一個詞語，並使用於現代漢語的口語形式，故本文以「不爽」作為研究對象，藉古今漢語

語料庫觀察及探究「不爽」之語意演變。

2. 研究範圍及方法

* 慶北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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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以漢語「不爽」為研究對象，因為在古代漢語「不爽」並非是一個詞，而是以否定副詞「不」與「爽」字結

合的型態出現，故首先必須先探究「爽」字本義及引申義，再探討並分析「不爽」之語意演變。

本文研究分為四步驟：（一）「爽」字之字義考釋。（二）蒐集古漢語語料庫中「不爽」的語例並做語意分

析。（三）蒐集現代漢語語料庫語料中「不爽」的語例並做語意分析。（四）國語「不爽」及台灣閩南語1)「不

爽」之語意比較。

針對「爽」字的考釋，試就搜尋多個網路辭典2)資料結集，及蒐集國際漢語教學助手網之古漢語語料庫中

「爽」的語例，先就甲金文字形、《說文解字》及《說文解字注》闡釋「爽」字之字義，並歸納出不同的意義。

「爽」字的意義極為繁多，僅將語料庫之古籍文獻中出現「不爽」的語例進行引證及分析，並試與現代漢語平衡語

料庫之現代漢語語料中「不爽」的語例相對照，以及比較國語「不爽」及台灣閩南語「不爽」之語意。本文基於語

料庫探究「爽」字本義與延申義的演變，同時觀察「不爽」語意變遷的概況及發展。

3. 研究過程及結果

3.1「爽」字字義考釋

「爽」 字的使用起自上古時代迄至現代，最早出現在《尚書》、《詩經》中，本文先就甲金文字形、《說文解

字》及《說文解字》闡釋「爽」字意義如下：

爽：甲金文從「大」從二◎，在「大」(人形)的左右腋下分別加◎，◎變化多端，或為火形，或與豆形近，或為圓

形，或為交叉之斜畫。季旭昇謂象人腋下挾二器，以會左右相配之意，本義是相配，引申表示配偶、輔相。

爽：會意。甲骨文字形，像人左右腋下有火，表示明亮。本義:明亮；亮。

《說文》：「爽，明也。从㸚從大。爽，篆文爽。」段玉裁注：「爽本訓明，明之至而差生焉， 故引伸訓差也。朝

旦之時，半昧半明，故謂之早昧爽。日部曰：昧爽，旦明也。」

為了瞭解「爽」字意義及出現的先後，找出最確切的解釋，先將古籍文獻「爽」字的意義，共羅列出十七個，

扣除三個專有名詞(官名、姓氏、駿馬名)外，歸納出十四個意義，並分詞性及依時間先後排列如下：

1) 閩南語在台灣又稱台語，是台灣使用主要之在地語言之一。

2) 使用之所有網路辭典將詳載於參考文獻。

詞性 ｢爽｣字字義 古籍文獻

1 形 明、明亮 《尚書．周書．牧誓》：「甲子昧爽，王朝至于商郊牧野，乃誓。」

2 形 明白、明智 《春秋左傳正義‧昭公‧卷四十一．傳元年》：「茲心不爽，而獷亂百度。」

3 形
高爽明朗，又指

地勢開闊明朗

《春秋左傳正義．昭公．卷四十二．傳三年》：「初，景公欲更晏子之宅，曰：『子之宅

近市，湫隘嚣塵，不可以居，請更諸爽塏者。』」

4 形 開朗、豪邁 《三國志‧魏志‧高貴鄉公髦傳》：裴松之注引《魏氏春秋》：「公神明爽俊，德音宣朗。」

5 形 直率、乾脆 唐韓偓 《喜涼》詩：「豪強頓息蛙脣吻，爽利重新鶻眼睛。」

6 形 舒適、暢快 唐蘇鴞《杜陽雜編》卷中：「龍膏酒，黑如純漆，飲之令人神爽。」

7 動 差錯、失誤
《詩經‧小雅·南有嘉魚之什》：「其德不爽，壽考不忘。」

《詩經·衛風‧氓》：「女也不爽，士貳其行。」

8 動 喪失、傷敗 《老子·十二章》：「五味令人口爽。」

9 動 違背、違反 《國語‧周語下》：「言爽， 日反其信。」 

10 動 敗壞、敗爛 《楚辭·招魂》：「露雞臛蠵，厲而不爽些。」

11 動 猛烈、威猛 《方言》卷二：「爽，猛也，齊、晉曰爽。」

12 助 用於句首 《書‧康誥》：「爽惟民迪吉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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針對形容詞跟動詞十一個意義中，除了「開朗、豪邁」大約出現於魏晉時期，「直率、乾脆」、「舒適、暢

快」大約始於唐朝，其餘意義的產生，時間約上溯至先秦下迄兩漢，由古籍文獻分析來推斷「爽」字的字義約從先

秦發展至唐朝便大致完備。

3.2 基於語料庫之古代漢語「不爽」語意分析

古漢語語料庫古籍文獻中出現「不爽」的形式，是以否定副詞「不」與「爽」字結合的型態出現，共七種語

意，其語例共一百三十二條，其中「不爽」之語意解釋如下： 

語意 語例數

1 沒有差錯、沒有失誤 108條

2 不舒適、不暢快 11條

3 不違背 4條

4 不敗壞、不敗爛 3條

5 不喪失、不傷敗 3條

6 不明智、不明白 2條

7 不豪邁 1條

語意為「身體不舒適、不暢快」的語例中，觀察到有三條語例的「不舒適、不暢快」之意是針對內心感受表達

的不悅、不高興的描寫。

3.3 基於語料庫之現代漢語「不爽」語意分析

現代漢語語料庫古籍文獻中出現不爽的語例共一百二十三條，共六種語意，其中「不爽」之語意解釋如下：

語意 語例數

1 不舒適、不暢快 68條

2 沒有差錯、沒有失誤 30條

3 不開朗、不豪邁 18條

4 不直率、不乾脆 5條

5 不違背 1條

6 不明亮 1條

其中語意為「不舒適、不暢快」的六十八條語例中，針對內心感受表達的不滿、不悅、不高興的描寫，其語例

佔三十二條。

3.4 國語「不爽」及台灣閩南語「不爽」之語意比較

13 名 魂魄 《左傳 ‧ 昭公二十五年》：「心之精爽，是謂魂魄，魂魄去之，何以能久？」

14 名 古駿馬名 《左傳‧定公三年》：「唐成公如楚，有兩肅爽馬，子常欲之，弗與。」

15 名 草鞋中的絞索 《西遊記》第一回：「足下踏草履，乃是枯莎槎就之爽。」

16 名 姓 《姓觿‧養韻》：「《姓考》云：虞、夏諸侯有爽國，後因氏。」

17 名
古代南詔國所設的

官制名

《南詔野史‧南詔稱謂官制》：「又設九爽之名，爽，省也。功爽主官人

，宗爽主戶籍，萬爽主財用，慈爽主禮，引爽主賓客，幕爽主兵，罰爽主刑，厥爽主

工作，禾爽主商賈，皆清平官、酋望、大軍將兼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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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漢語「不爽」之語意，對應到台灣閩南語「不爽」之語意及發音，依據教育部台灣閩南語常用詞辭典之解

釋，其整理如下：

發音 發音借用近音字寫成漢字 語意

be⊦（或 bue⊦）- sɔŋ` 袂爽

be⊦或 bue⊦(袂) : 否定詞，不

sɔŋ`(爽) : 台語爽快義的本字，心中

感到痛快舒暢

tuʔ⊦- lan⊦ 賭爛
tuʔ⊦ (賭) : 戳（刺）

lan⊦ (爛) : 陽物或男性生殖器

「袂爽」、「賭爛」，這兩組字的組合並沒有實質的意義或是字面涵義，屬於鄙陋粗俗不堪的台灣話詞語；台

灣閩南語「袂爽」之語意是「不爽、不悅、不高興」，台灣閩南語「賭爛」之語意是以 「戳（刺）男性生殖器」這

樣的疼痛或不適、不舒服的感覺，引伸出不爽、不高興、厭惡的感受，其例句語例如下：

例1)“ＸＸ黨再鬧下去，我一定投「賭爛票」。”（1993.9.1.聯合報40頁）3)

台灣閩南語「不爽」之語意 -「賭爛」(即對應現代漢語「不爽」)是對於人、事、物，因為某種原因而生氣、

厭惡或覺得氣憤、不爽、不高興、不滿的意思，原本是難以啟齒的詞語，因媒體頻繁使用而廣為流傳。例1的「賭爛

票」是指選民選舉時「因賭爛(不爽)而投的票」，若選民對某黨或某人不滿，票就轉投他黨、他人或改投廢票以示

抗議。

4. 分析演變過程

4.1 漢語「爽」之語意演變

漢字是表義文字，每個字的字形承載著該字最原始的本義，經由文字歷史的演變，逐漸由本義的基礎上延伸發

展出其他義項，本文藉由分析「爽」字的字形推求意義之發展與變化，來探究「不爽」語意的演變。

4.1.1「爽」字之本義

陳曉明、侯建章(2008) 表示結合甲骨刻辭「爽」多用來指王之配偶、輔相，主張「爽」字之本義為「配」義。

古籍文獻《爾雅·釋言》：「爽，差也，忒也。」，《揚子·方言》：「爽，過也。」，韋昭注：「爽，貳也；

反，違也。」，在古人的觀念中，所有事物的形成和變化都是由陰陽、剛柔、動靜對立面的消長、相摩所引起的，

二是極富變化的概念，可能相輔相成，亦可能相反相對。從「爽」字字形來看，人攜二物，二物既可相配，亦可相

對，在表意上執二必不一，非純一中正，而有偏差(陳曉明、侯建章，2008)。先秦典籍中「爽」字多用於與德行態

度相關的語境中，如《詩經·小雅》：「其德不爽，壽考不忘」、《國語·周語下》：「言爽，日反其信」，故陳

曉明、侯建章(2008)主張「差」義由「配」義引申出動詞「差錯、違背」等意義，後發展沿用如：屢試不爽、爽

約。

由《說文解字》和《說文解字注》說明「爽」字本義為「明」義，《春秋左傳正義·昭公元年》：「茲心不

爽，而獷亂百度」，後引申出形容詞「明智」、「地勢開闊明朗」；至魏晉南北朝借來稱述人的性格，引伸出「開

朗、豪邁」之意，到了唐代便產生「舒適、暢快」之語意(陳曉明、侯建章，2008)。錢倩(2013)表示「爽」的本義

是形容詞「明朗」，在語義的發展過程中，「爽」由「明朗」義經過相關引申，推衍出「差錯」義；陳曉明、侯建

3)見劉建仁(電子書)，《臺灣話的語源與理據》，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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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2008)對於段玉裁解釋：「明本訓明，明之至兒差生也」有不同見解，表示僅從「爽」字字形來說明「差」義是

由「明」義引伸出來的還說得通，但用在具體句子中解釋，”女也不爽”中的「爽」是差錯的意思，而不是受光不

同的差別，認為「差」義與「配」義的聯繫，要比「明」義更為清楚。

4.1.2「爽」字之假借義

陳曉明、侯建章(2008)說明「爽」字被解釋成「傷敗」則比較特殊。《老子》“五味令人口爽”中的「爽」為

「傷敗」義，王弼注解為：「爽，差失也。失口之用，故謂之爽。」與《楚辭·招魂》“厲而不爽些”中的「爽」

為「敗壞」義，王逸的注釋：「爽，敗也。楚人謂羹敗曰爽。」相異，引來歷代學者爭議不已。由錢芳(2017)的研

究可知「爽」解釋為「羹敗」是楚方言所持有；近代于省吾《老子新證》說：「按「爽」、「喪」二字，音義古並

通。」的觀點曾獲廣泛認同，直到地下文獻的出土，馬王堆漢墓帛書甲本《老子》中該字寫作「 」，證明「爽」

應該為楚地方言「 」字的同音假借的推測(陳曉明、侯建章，2008)。

4.2 漢語「不爽」之語意演變

據前人的研究及古籍，可觀察及推演出「爽」字本義「明、明亮」為中心概念而延伸出 「明白、明智」、「地

勢開闊明朗」、「差錯、失誤」、「喪失、傷敗」、「違背、違反」、「猛烈、威猛」、「開朗、豪邁」、「直

率、乾脆」、「舒暢、暢快」的意義，「喪失、傷敗」跟「敗壞、敗爛」為假借義。「爽」字的延申義的發展變

化，筆者大致區分為先秦兩漢前、魏晉南北朝、隋唐、元明清四個時期，整理如下表：

朝代 本義 引申義 假借義

先秦兩漢 明、明亮

｢明白、明智｣
｢地勢開闊明朗｣
｢差錯、失誤｣
｢違背、違反｣
｢猛烈、威猛｣

｢喪失、傷敗｣
「敗壞、敗爛」

魏晉南北 　 ｢開朗、豪邁｣

隋唐 　
｢直率、乾脆｣
｢舒適、暢快｣

元明清 　 ｢高興、愉悅｣

隨著時間語言文字的演變，「爽」字原本字義大多被保留下來，唯「地勢開闊明朗」、「猛烈、威猛」、「助

詞」等三個意義逐漸消失，如爽塏的「爽」由「塽」代替「高而向陽的乾燥之地」之意；「爽」解釋為「猛烈、威

猛」，僅見《方言》的解釋，卻不見出現在其他古籍中，釋修暢(2009)研究表示，「爽」有猛意，實為各地方方音

的不同，此語意於中土文獻少見，後隨著語音的變化而告消失。

將上述「爽」字意義結合否定詞「不」，分析古漢語料庫之語例中「不爽」的語意，大多是「沒有差錯、沒有

失誤」的意思，其次是「不舒適、不暢快」，「不違背、不違反」，「不敗壞、不敗爛」，「不喪失、不傷敗」，

「不明智、不明白」，「不開朗、不豪邁」。古漢語語意為「不舒適、不暢快」的語例中，觀察到有三條語例的

「不舒適、不暢快」之意是針對內心感受表達的不悅、不高興的描寫，其語例如下：

例2) 慶靈將升，時來不爽，相國宋公，得一居貞，回乾運軸，內匡寰表，外清遐陬。《宋書·列傳·卷六十七》

例3) 鄧九公又見女兒著傷，心下十分不爽，納悶在帳，切齒深恨哪吒。《封神演義·第五十四回》

例4) 我聞得女兒說，老太太心下不太爽，因此今日也沒敢驚動。《紅樓夢·第五十回》

現代漢語料庫之語例中「不爽」的語意，大多是「不舒適、不暢快」的意思，這是針對內心感受表達的不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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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高興的描寫，其次是「沒有差錯、沒有失誤」，「不開朗、不豪邁」，「不直率、不乾脆」，「不違背、不違

反」，「不明亮」，已經看不到「不敗壞、不敗爛」，「不喪失、不傷敗」的語意使用。

藉由觀察分析古今漢語語料庫的語例，進而推斷「不爽」語意演變的過程，根據陳曉明、侯建章(2008)的研

究，因宋代以後「爽」字逐漸出現口語化趨勢，而元明清時代戲曲、小說俗文學的蓬勃發展，故「不爽」作為詞語

的形式逐漸出現在近代白話小說、口語，沿用至今。

4.3 台灣地區使用漢語「不爽」之變化

《現代漢語詞典》(第七版)中解釋「爽」字有四個語意：一是明朗、清亮，二是(性格)率直、痛快，三是舒

服、暢快，四是違背、差失。現今在台灣已將「爽」字當作一個詞語，且大多使用於口語，並多少受台灣在地閩南

語的影響。「爽」是台語「爽快」義 sɔŋ` 的本字，漸引伸帶有「過癮、帶勁」的意思，甚至演變為有關於性方面

的暗示及語帶粗俗不雅的口語表達方式，其語例如下：

例5) 婚外性並不一定比婚內性來得爽，婚內性也並不一定比婚外性來的美好。

例6) 瑞奇馬汀被女子滴蠟燭在胸膛上，一副好爽的表情，私底下她熱中此道嗎?

現代漢語詞典第七版中解釋「不爽」有兩個語意：一是(身體、心情)不爽快，二是沒有差錯。現今已將「爽」

和「不爽」當作一個詞語使用於口語表達，因受台灣在地閩南語的影響，甚至演變為語帶粗俗不雅的口語表達方

式，其語例如下：

例7) 但在議案審議過程中總是有人扯她後腿，讓她很不爽，因此她很不得已非要求清點人數不行。

例8) 強迫推銷，徒然引起反感與「賭爛」罷了。（2000.2.23.自由時報15頁）4)

由例1跟例8可知，台灣目前使用的漢語「不爽」，受語言在地化之影響，其語意已參入了台灣閩南語 (台灣稱

台語)「賭爛」的語意，台語是台灣的主要在地語言之一，台灣地區廣泛使用國語 (即普通話)及台語，因兩種語言

的使用相互影響，導致台灣地區使用「不爽」的語意與古漢語「不爽」的本義已差距甚遠。

5. 結論

據前人的研究及古籍，可觀察及推演出以「配、相配」本義及「明、明亮」基本義為中心概念延伸歸納出

「爽」字的十七個意義。藉由「爽」的字義來探究及觀察「不爽」語意上自先秦下至清朝的演變。觀察古漢語料庫

之語例中「不爽」的語意，大多是「沒有差錯、沒有失誤」的意思，其次依序是「不舒適、不暢快」，「不違背、

不違反」，「不敗壞、不敗爛」，「不喪失、不傷敗」，「不明智、不明白」，「不開朗、不豪邁」等七種語意，

現代漢語「不爽」已經不使用「不敗壞、不敗爛」、「不喪失、不傷敗」的語意，反而大多使用「不舒適、不暢

快」的語意來描寫表達身體不適，或是內心的不悅、不高興的感受。

在先秦文獻中，「爽」字多用於「差錯」義，至魏晉南北時代因品評人物風氣盛起，「爽」字被借用來稱述人

「開朗、豪邁」之氣度樣貌，之後由形容引發感受的外物到直接描寫內心的感受；隋唐代之後「舒適、暢快」的意

思已便產生，宋代之後「爽」字逐漸口語化，因元明清時代戲曲、小說俗文學蓬勃發展，「不爽」開始作為詞語的

形式出現在近代白話小說中，用於描寫表達內心的不悅、不高興的感受，逐漸貼近現代漢語「不爽」的口語用法；

在台灣地區，因受台灣在地閩南語的影響，漸演變為語帶粗俗不雅的口語表達方式，導致現今「不爽」的語意與古

漢語「不爽」的本義已差距甚遠。

4)見劉建仁(電子書)，《臺灣話的語源與理據》，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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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Ⅱ】 발표 ➁

类型学视野下的韩汉并列结构对比研究

张艳*1)

【目 录】

1、绪论

2. 韩汉并列关系的种类

3. 韩国语和汉语并列结构的特点

4. 结论

【摘要】

并列结构是一个跨语言的范畴，在韩国语和汉语的传统语法和学校语法当中并不将其作为独立的语法形式，本

文将从类型学的角度出发，探讨韩国语和汉语在进行短语和句子的并列时所采取的编码形式，分析二者间的共性和

个性以及背后的动因。

【关键词】并列结构；类型学；对比；韩汉；共性；个性。

1、绪论

关于并列结构，在传统语法当中一般不作为一个独立的研究单位，从概念出发的话，并列是指两个语法单位之

间采用并列的平等的关系进行连接，这种并列关系包括小句之间的并列（并列复句）和小句内句法成分的并列。复

句的并列在汉语学界有广义和狭义之分。广义的并列就是指非主从型的复句，表达这个意义的复句多被叫做联合复

句。狭义的并列是广义（联合）下面的一类，是指意义平行的复句，区别于转折、选择、递进等类型，对待这种狭

义的并列，本文沿用一些学界中使用的“等立”一词。因为在小句内层面，“并列”只用于广义，没有更上位的并

列概念，例如“小李或者小张，사과나 배”这样的选择关系短语都被纳入并列短语。本文研究对象涵盖并列短语和

并列复句两个层级，即从广义的并列关系出发，研究并列关系在韩国语和汉语的短语和句子层面的编码形式。1)

关于并列结构的先行研究，在韩国语当中，较为系统的进行研究的是이익섭(2003)，이익섭(2003)将从属接续

归入状语包孕句（부사절 내포문）,从而使得接续句中只剩下对等接续，后更名“并列句”。结果就是传统语法认

为韩国语的小句接续只有“并列”一种，在这之后值得瞩目的是임동훈(2009)的研究，임동훈(2009)强调了并列结

构在语法层面的独立性和研究的必要性。总体来看并列结构的研究集中在“고”“와/과”等并列标志。在汉语学

界，关于并列结构的研究不可谓不多，但多为简单的表层归纳描写，并没有将并列结构的问题与其他语言问题结合

起来分析。同时在韩汉对比分析层面，尚未有从并列范畴出发进行的对比研究。并列是一种逻辑方式，本文从类型

学的角度出发，考察韩国语和汉语并列结构的编码形式，分析其共性和个性，探讨其背后的原因。

* 上海外国语大学博士研究生/首尔大学国语教育研究所研究员。

1) 并列词语不纳入本文的研究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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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韩汉并列关系的种类

根据并列结构中前后成分的逻辑关系，以及跨语言的调查，在世界语言当中并列关系一般有三种：等立型，转

折型，选择型。以下分别考察韩国语和汉语在分别表达三种并列时所采取的语言手段。

2.1 等立型并列关系

等立关系指的是两个语法单位在意义上平行，互相独立，没有相属，先后和其他逻辑关系，这是最严格的等立

关系。2)汉语当中表示等立型并列关系的复句有如下例句：

（1）将车上人员迅速转移到右侧路肩上或者应急车道内,并且迅速报警。

（2）王师傅一边说着,一边给我们拿来两盘蛋糕。

（3）在假期里,我们一方面要好好放松,另一方面要复习功课。

（4）良药苦口利于病，忠言逆耳利于行。

（5）他父亲是工程师，母亲么是律师。

通过观察以上例句可以发现，例句（1）-（3）是采取了复句连接最典型的方式--连词。例（1）的“并且”是

递进和解释说明的意思，例（2）的“一边……一边”表示两个动作同时进行，（3）的“一方面……另一方面”多

用于对比的场合，而且音节繁多，这一连词并不经常使用。

例（4）和（5）与前几个等立型并列复句明显不同，分句连接之间不使用连词，例（4）是汉语中的典型的采用

排比且整齐工整的谚语，这反映了汉语采用整齐的句式连接等立型并列复句的特点。例（5）是采用了话题标记（提

顿词）来连接并列分句。因为话题标记有对比功能，可以用来连接等立复句。

韩国语的等立型并列复句的类型可观察如下例句：

（6）수지가 집 청소를 하고 민호가 설거지를 했다. 

（7）그는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듣는다. 

韩国语的分句之间必须通过连词进行连接，即韩国语的并列复句都是带有并列标记的，不仅等立型，后面的转

折型和选择型复句的连接也都是要依靠连词。

表示等立关系的并列结构还广泛存在于并列短语当中，最典型的连接助词是“와/과, 랑/이랑, 하고”，汉语

中最典型的是“和，跟”等连词，总体来看韩国语的用于并列结构的连词相对于汉语来说种类和数量更多。

2.2 转折型并列关系

韩国语和汉语都是采取连词进行连接转折型并列复句，汉语中典型的表示转折的连词是“但是”3)，韩国语的

表达转折意义的并列复句连词有“-지만, -(으)나”。

（8）我可以生气,但是没有必要。

（9）生活很艰难，但是很快乐。

（10）그는 어렵게 살지만 얼굴에 그늘이 없다.

（11）그녀는 마음은 좋으나 현명하지 못하다.

2) 参考刘丹青《语法调查研究手册》131页。

3) 汉语的偏正和并列的界限不是特别清楚，有些体系还设立让步一类，认为“即使……也”和“虽然……但是”连词也表达让

步，在本文中我们认可“但是”表达的是转折意义，属于广义的并列结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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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选择型并列关系

汉语在表达选择型并列关系时主要使用连词是“或者，还是”，“还是”主要用在疑问句中。韩国语表达选择

型并列的有“-거나, -나”。

（12）她是会计或者出纳。

（13）她是会计还是出纳？

（14）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계속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5）그 최종 버전에는 문법적인 기준이나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겁니다.

3. 韩国语和汉语并列结构的特点

3.1 并列结构的标记性程度

通过以上的观察我们能够发现韩汉两语的并列结构的连接类型都有等立，转折，选择三种4)。但是不同的是韩

国语的并列连接主要依靠丰富发达的助词和连词，即韩国语的并列标记非常发达，汉语很多情况下并列结构是隐性

的，不是外显的，并列项之间不使用连接手段，采用意合法，所谓意合法是指词与词、句子和句子之间的组合往往

在外部形态上没有明显的标志，而主要依靠意义上的关联来"粘合"。但是世界上大多数语言的并列关系的实现都需

要并列标记，都是显性的。通过观察韩国语和汉语的并列标记的种类可以观察其标记程度。

韩国语的并列标记如下：5)

接续助词： -와/과, -이랑, -하고, -에, -에다, -에다가, -이네, -이니, -이다, -이라든가, -이라든지, 

-이야, -이요, -이자, -하며, -이고, -이나, -이며, -이건, -이든가, -이든지, -인지,-인가

接续词尾：-고, -며, -면서, -든, -든지, -건, -거나, -거니, -다가, -ㄹ락, -느니, -니, -나

汉语的并列标记：

和，跟，同，一方面……另一方面，并且，但是，或者，既……又……

韩国语的并列连词的种类相比汉语更多，更发达，而且在使用上面也是韩国语大部分情况下都要依靠连词来实

现连接。韩国语和汉语呈现这种差异的原因，一个是因为汉语本身是孤立语，形态不发达，通过语序就能判断句法

成分，二是因为汉语讲究阴阳平仄和韵律节奏，在并列结构前后项之间达到韵律和节奏上的和谐的情况下，连接词

的加入会破坏这种和谐，比如“谈笑有鸿儒，往来无白丁”，所以汉语很多时候都是无标记的隐性的并列结构。而

韩国语是黏着语，形态非常发达，语法关系的实现依靠丰富的助词和词尾，这也决定了并列结构也存在丰富的并列

标记，可以说，汉语和韩国语在并列标记程度上的差异也是孤立语和黏着语的特点在某一个具体语法范畴的体现。6)

3.2 并列结构的语序类型

并列标记和并列项的语序不是简单指并列标记处在两个并列项的中间。从语序类型讲，连词分为前置连词和后

4) 除此之外还有其他意义小类，本文不再做意义的细分。从跨语言的视角下，这三类是大部分语言共有的大类。

5) 주지연, <한국어 병렬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根据相关文献，韩国语的并列结构的实现有时也采用零形式的无标记形式，但是相对较少。具体需要通过韩汉平行文本进行

具体的统计和分析，本文未能具体量化，这一点很不足，后续研究需要进行补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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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连词，并且与该语言介词使用前置词还是后置词保持一致，即使是短语内的并列连词，即总是插在并列项之间得

并列连词，也有前置和后置之分，根据刘丹青（2003）的研究显示，很少有并列连词是“中立地”插在两个并列项

之间的。比如说英语，英语是典型的前置词语言，并列连词“and”是前置连词，它是加在后边的并列项前面的，这

一点可以通过停顿看出来，只能说“John, and Bill,”不能说“John and， Bill”，复句当中也是如此。

同理，汉语是前置词语言，所以并列连词也是前置连词；韩国语是后置词语言7)，所以并列连词也是后置的。

（16）小王，和小张(小王和, 小张)

（17）나와, 그 사람이(나, 와 그 사람이)

通过例（16）和（17）的停顿可以看出汉语的并列连词是加在后项的前面，韩国语的并列连词是加在前项的后

面。

并列连词的位置和介词在语序类型学的位置表现出高度的和谐和相关性。这种语序一致有可能与连词和介词的

历史相关性有关。根据目前的研究显示，有很多语言的后置词或者前置词大量语法化为连词，这种现象非常的普

遍，这样形成的连词当然与介词的位置保持一致。

有很多语言表现为伴随介词和并列连词公用同一标记，即在一门语言里伴随标志和并列标志是一样的，Stassen

（2000）发现在所调查 234 种语言中，伴随标志与并列标志形式编码相同的语言( with-

languages 型) 有 103 种，主要分布于东亚、东南亚、非洲等地; 而两者采取不同形式编码的语言( and- lan

guages 型) 有 131 种，集中在欧洲和北美等地。汉语和韩国语也是伴随标志和并列标志采取同一编码。

（17）他经常和小孩玩耍。（伴随）

（18）他买了水果和蔬菜。（并列）

（19）나는 책과/하고 운동화를 샀다. (并列)

（20）친구와 /하고 같이 미국에 갔다. (伴随)

例句（17）-（20）反映了汉韩语中并列标记与伴随标记同一编码的现象。目前汉语已经得到证实，从历时性的

角度看，吴福祥（2003）证实，汉语中存在着“伴随介词>并列连词”的语法化链。Haspelmath（2004）考察世界语

言的并列标志的功能得出的概念空间也在某种程度上预测了“伴随-并列”的语法化方向。

<图1> Haspelmath（2004）关于并列连词的语义地图

目前韩国语的“와/과, 하고, 랑/이랑”表现出伴随与并列采用同一编码的特点，那二者之间是不是像汉语一

样，并列标记语法化于伴随标记，目前还有待考证，目前学界的意见不一致，本文根据现有研究和语义地图进行预

测，韩国语存在“伴随介词>并列连词”的语法化路径，且“하고”的并列标记的语法地位是语法化于其伴随功能。

7) 类型学当中的前置词和后置词对应的是韩国语的各种格助词，汉语中是介词。汉语的介词大多数位于名次代词等的前面，而

韩国语的格助词大多位于后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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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体有待进一步统计和分析。

4.结论

本文从类型学的视野出发考察了韩国语和汉语的并列结构，分析了韩国语和汉语在表达等立，转折，选择等三

种逻辑关系时所采取的编码手段。汉语作为孤立语，除了使用并列连词进行连接以外，还广泛使用无标记的意合

法，这跟汉语本身是缺乏形态的孤立语，以及

注重韵律和节奏密切相关；韩国语在连接并列项时大部分采用的是并列连词，且并列连词的种类丰富，这种韩

国语作为黏着语这一形态丰富的语言，在表现并列结构这一具体语法形式时的特征体现。另外，韩国语和汉语的并

列连词的语序位置和介词的位置保持一致，这与介词和连词的历史同源现象有关系。韩国语和汉语中都存在并列标

记和伴随标记采取同一编码的现象，汉语已经被证实“和”类词中存在“伴随介词>并列连词”的语法化路径，根据

世界语言的规律和语义地图的预测，预测韩国语中也存在这一语法化路径，但是有待证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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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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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Ⅱ】 발표 ➂

“难”、“易”、“容易”的构词与句法特征考察

郭兴燕 (Guo Xingyan)*
1)

【目 录】

1. 引言

2. “难”、“易”的构词情况及认知解释

  1) “难”、“易”的构词情况

  2) “难”、“易”构词能力不同的认知解释

3. “难”、“容易”的句法特征的异同

  1) “难”、“容易”句法特征的相同之处

  2) “难”、“容易”在句法特征上的差异

4. 结语

【摘要】

“难”、“（容）易”作为现代汉语中使用频率较高的一对反义词形容词，它们有很多相同的用法，但在词

义、词法、词性以及语法功能上有不一样的地方。首先两者在构词能力上差异显著，“难”常与其他单音节语素或

词构成一个双音节词，渐渐地发展成为一个构词语素，构词能力相对较强，而“易”的构词能力则很弱；两者在语

法功能上呈现出了比较整齐的对称性，但也存在差异，产生了不同的语法功能。本文主要对“难”、“（容）易”

在构词和语法功能上的对称与不对称性进行全面地描写与讨论，并对造成不对称的原因加以解释。

【关键词】难；易；容易；构词；句法特征；不对称。

1. 引言

现代汉语中存在一对特殊的反义形容词“难”和“（容）易”1)它们较少用来修饰名词性成分，后面往往带的

是动词性成分，吕叔湘（2009）指出“容易”和“难”有带动词的用法，作用类似助动词[ 吕叔湘（2009）《现代

汉语八百词》（增订版）]，比如“这道题不难做”、“象棋比较容易学”；他还指出“难”、“容易”用做谓语，

主语可以是名词，但更多的是动词，如“这道题难，那道题容易”、“做起来容易，做起来难”。但这对使用评率

高且语法功能特殊的反义形容词却未能受到学界的关注，我们认为这跟“难”和“（容）易”看似在语义、用法上

并不复杂有关。《现代汉语词典》（第7版）对“难”的解释为：1）（形）做起来费事的；不容易；跟（跟“易”

相对）；2）（动）使人感到困难；3） 用在动词前，表示使用不满意性质咋哪方面；不好。对“易”的解释为：

1）做起来不费事的；容易（跟“难”相对）；对“容易”的解释为：1）做起来不费事的；2）发生某种变化的可能

性大。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중국어전공，조교수. (guoxyan2010@gmail.com)

1) 本文只考察表“做事费事与否”的“易”，“易”在古代汉语中是词，到了现代汉语中，有时是一个词，比如“易读/易

懂”，但大多数时候是一个构词语素，它的语法功能由“容易”承担了，因此在讨论构词时，“难”与“易”对应，在讨论

语法功能时，“难”则与“容易”对应，为了简洁论文题目我们用“（容）易”来标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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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难”、“易”、“容易”的第一义项的语义是对应的，而“难”的第二义项“使人感到困难”和第三义项

“不好”则是其独有的意义，“容易”的第二义项“发生某种变化的可能性大”也是“难”的义项中所不具备的语

义特征。从词性上看，“难”不仅可作形容词，还有使动用法，如“这下把我难住了”，而“易”、“容易”则没

有使动的用法。 我们认为仅两者在对方义项上的“缺席”，就足以让它们在用法上产生较大的差异；即使在“做起

来是否费事”这一义项上，两者在构词、语法功能上也存在着不平衡的现象。而目前还未见到关于这两个反义的对

称与不对称方面的研究，本文借鉴前人对反义词的研究成果，主要从构词、语法功能方面对 “（容易）”的对称和

不对称现象进行描写、分析与解释。

2. “难”、“易”的构词情况及认知解释

根据语料考察发现，“难”、“易”的构词能力极不对称，“难”的构词能力相对较强，“易”的构词能力则

很弱。由“易”构成的词少之甚少，常见的主要有“简易”、“轻易”、“易于”、“易拉罐”、“易如反掌”、

“显而易见”、“得来不易”等，“容易”本身已是一个双音节词，只是在长期的使用产生了一些词汇化现象，如

“好容易/好不容易”、“谈何容易”已成为现代汉语中常用的表达；与此相反，每个义项下的“难”都能与一些语

素或词组合成一个新的词，下面我们对“难”的构词情况进行考察和分析，先讨论“难”、“易”在构词上的对称

与不对称现象，然后综合加以解释。

1) “难”、“易”的构词情况

“做事费事与否”是“难”、“易”最主要的义项，我们首先考察它们在这个义项下构词的对称与不对称，再

考察“难”在其他两个义项下的构词情况。我们对《现代汉语词典》（第7版）收录的词进行整理后，发现“难”可

与名词、动词、形容词、介词等不同词性的单音节语素或词结合成词，因此我们将分类来考察“难”、“易”的构

词情况。

(1) 表费事与否的“难”、“易”的构词情况

1.难 + 名

难处（chù） 难点 难度 难关 难事 难色 难题 难人

*易处 *易点 *易度 *易关 *易色 *易题 易人

2.难 + 动

动：难产  难处  难当  难过  难耐 难言 难为  难忍  难做  难说 难怪  难为情  难分难解  难割难舍  难

得糊涂

形：难熬  难缠  难搞  难忘  难得  难堪  难免  难能可贵  

副：难保  难道  难怪  难不成  

*易熬  *易缠  *易产  *易处  *易当  *易搞  *易过  *易耐  *易保  *易道  *易怪  *易堪  *易免  *易说  

*易言  *易为  *易忍  *易人  *易为情  *易分易解  *易割易舍  *易能可贵  *易言之隐  *易得糊涂

“难”常与上述的这些单音节动词组合，在使用中逐渐形成一个固定的词，很多词在使用中产生了新的意义，

如“难保”、“难得”、“难堪”、“难说”、“难为”、“难做”。以“难为”为例，原来的意思是“不易做

到、不好办”，后来两个语素原有的意义逐渐丧失，凝固性增强，衍生出了“使人为难”、“多亏，一般用于谢

意”等新的意义，如：她不会喝酒，你就别难为她了。

还有的词意义则不断虚化，进而演变为副词，如“难保”、“难道”、“难怪”等。而“易”只与“处”、

“忘”、“得”能结合，除此之外，但单尚未构词一个词，更没有产生新的意义和用法，除此之外当动词为“

懂”、“写”、“认”、“念”、“读”等一些意义不容易与“难”融合的表具体动作的单音节动词时，“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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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都能进行组合，但这时它们都不是词，不在本文的考察范围之内。 

3.难 + 形

“难”可与表消极义的语素“困”、“艰”粘合成词，如“困难”（*困易）、“艰难”（*艰易）；“易”也

与语素“轻”、“简”等词一起构成形容词“轻易”（*轻难）、“简易”（*简难）。“难”也可与“易”结合构

成词“难易”，这时也不说“*易难”。

4.难 + 介

“难”还可以与“以”、“于”、“在”等常用的介词结合为一个词，如“难于”、“难以”、“难在”，

“易”主要与“于”结合成“易于”，几乎不与“以”和“在”结合。其中“难于”相当于“（很）难”，“易

于”相当于“容易”，而“（很）难”、“容易”两者的主要用法是后来动词性成分，在这个用法上，两者呈现很

强的对称性，因此“难于”与“易于”用法也对称，后面主要带一些动词性成分。

关于“难以”，吕叔湘（2009）在《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中指出“难以”相当于“难”，当后面是双

音节动词时，用“难”或“难以”，要看这个动词是口语里常用的还是主要用于书面，前者多用“难”，后者用

“难以”，如“难以拒绝”、“难以满足”，几乎不说“*易以拒绝”、“*易以满足”。而“难在”主要用于说明

为什么难，不存在“*易在”这一用法。

(2) 表“使人感到困难”的“难”的构词情况

此义项下的“难”通常是使动用法，常与“住”、“倒”结合，而“易”、“容易”则不具备这种使动用法，

可以说“我被难倒了”，不能说“*我被易/容易倒了”。

(3) 表示效果的“难”的构词情况

表效果的“难”主要用在‘看、听、闻、吃、受’等动词前，结合紧密，像一个词，用来表达“形象”、“声

音”、“气味”、“味道”、“感觉”等不好。这时跟“难看、难听、难受”等相对的是“好看、好听、好受”

等，不是“（容）易看、（容）易听、（容）易受”。这主要是因为“好”是使用频率很高的常用词，在现代汉语

中“好”有“容易”义，所以替“容易”承担了一部分表达主观感受评价的任务。

2) “难”、“易”构词能力不同的认知解释

在现实生活中人们一般对与生活需要密切相关的、 普遍的根本的事物更优先考虑和认知；先关注具有显著特征

的事物，后关注不具有显著特征的事物。社会上的每一件事情或每个问题都是有难易度的，有些问题容易解决，而

有些问题就很难解决。在人们的认知中，“难”在某一难易等级系列中较高的位置 ,难度是无限的，难度越高的越

能引起人们的关注，因此“难”用在一些名词前，突出强调难度，“难处（chù）”、“难点”、“难度”、“难

关”、“难事”、“难色”、“难题”等这些词语就根据表达的需求应运而生了；而当一件事情非常容易，谁都可

以做到时，它的难度则可以为“零”，不需要凸显和强调，那么语言中就不会产生“*易处”、“*易点”、“*易

度”、“*易关”、“*易色”、“*易题”这类词语。沈家煊（1999）指出人们总是倾向于把认知上显著的部分、或

先引起注意的成分先说出来，这是顺序象似在构词法上的反映。一般来说，“难”比“ 易”更具有显著性特征，所

以具有难度性质的事物或事情更能容易引起人们的注意，得到优先考虑，因此“难”与“易”没有结合为“*易

难”，而是遵循“顺序像似”原则结合为“难易”。

在“难”的各种构词现象中，“难+动”构成的词最多，其中值得注意的是，这些动词多是一些表消极义（熬、

耐、缠、忘、怪、忍、堪……）”或中性义“产、处、当、过、说、为、言、保……”的动词。根据认知语言中的

距离象似原则，两个语义相近的形式比两个语义相反或相对的距离近，因而也就更容易粘合成词，也就是说两个语

义范畴之间的距离越大，相应的两个形式之间的距离就越大，如“易”则不与“熬”、“耐”、“缠”、“怪”、

“忍”、“堪”、“免”等粘合成词，因为这些动词本身就蕴含“难度”，跟“易”在语义上是冲突的，“难”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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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这些词之间的结合越来越紧密，有的甚至产生了新的意义。“产、处、当、过、说、为、言、保……”等虽为中

性动词，但“*易产”、“*易处”、“*易说”、“*易言”、“*易保”也不成词，这也可以用上面的理论来解释，

在人们的认知中当一个动作没有显著性特征，没有难度时，则不需要不关注，相应地在语言中也不需要被标记。同

理当“难”到达相当的难度，就会出现“难住某人”、“难到某人”的情况，在语言中需要被标记，既然“易”没

有难度，也就不会与“住”、“倒”这样的结果补语而结合。

3. “难”、“容易”的句法特征的异同

跟“大/小”、“轻/重”、“新/旧”等这些常用来修饰名词的形容词相比，“难”、“（容）易”的构词功能

则比较弱，这是因为它们主要用来修饰动词性成分，语法功能更突出，因此跟构词情况不同，它们在语法功能上则

呈现整齐地对称性，但也存在一些不同的句法特征。因此两者在语法功能方面的异同则更值得考究。

1) “难”、“容易”句法特征的相同之处

(1) 作定语、谓语、补语时的对称情况

“难”、“容易”跟其他形容词一样也可以用来做定语、谓语和补语，不过常用来跟动作或事件搭配，因此做

定语时，常与“事”搭配，较少与别的名词搭配，如“容易的事”、“很难的事”，由于汉语是双音节词为主的语

言，且语言在使用上也尽可能精简，因此“容易的事”、“很难的事”常被缩减为双音节的“易事”、“难事”来

使用。

“难”、“容易”还可做谓语，这时最常见的对称表现是对举，其中主语可以是名词，但更多的是动词，这种

对举的用法十分常见。比如：“说起来容易，做起来难。”“难”、“容易”还可用在少数动词后作补语[ 吕叔湘

（2009）《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406页，467页。]，你把这件事看得太难了，如：“这题出得太难了。”

“你说得太容易了，实际上困难很多”。

(2) 难”、“容易”后带动词或动词成分的对称情况

“难”、“容易”的最常见的语法功能就是后接动词性成分，其中有一些常见的光杆单音节或双音节的动词，

也有很多复杂的动词性成分。

（1）a.博士论文很难写。

   b.如果没有文献记载，我们今天就很难了解其来龙去脉及其当时的具体情景。 

（2）a.这道题容易做。

   b.运用区别特征比较容易说清楚音位本身的特点和音位系统的构成。

可见“难”、“容易”在一些语法功能上呈现的是比较整齐的对称关系，在语法方面的对称性明显比构词能力

的对称性强很多。

2) “难”、“（容）易”在句法特征上的差异

“难”、“（容）易”的一些特殊的用法，则要从“难/易”在句子中所发挥的作用以及其对整个句子的句法建

构功能来看。

1.“难”、“容易”可进入不同的格式中

通常问一件事情的难度时，用“有多难”，不说“有多（容）易”。从语义上分析，“难”有[+具有难度]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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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而“（容）易”有的是[+缺乏难度]的成分。具有难度的“难”可以进入“不够+A”这个格式中，比如“这个问

题不够难”，表示未达到一定的程度；而缺乏难度的“易（容易）”则不能满足“不够”对后面成分的程度要求，

因此不能出现在“不够+A”中。相反“容易”则可以出现在表示程度浅的格式中，如“倒还+A”，比如“这道题倒

还容易”，格式中的副词“还”程度浅，“容易”的程度也浅，它们语义不冲突。[ 沈家煊（2004）在《不对称和

标记论》的第八章“反义词的标记模式”中提到“好坏类”反义词有相似的不对称，并举例说明了这类反义词的不

对称情况，我们在参照这些内容的基础上，根据“难”、“容易”的语义特点单独对它们的不对称情况进行分析。]

2.“难”和“易”、“容易”的量级差别不同

“难”加“不”否定后不能再用程度副词修饰，一般不说“*最不难”、“*十分不难”、“太不难”、“*很不

难”、“*有点不难”等，而“易”、“容易”则可以，这可用石毓智（2001）的“量级差别”来解释，他认为有反

义关系的形容词，从语义上有“积极”和“消极”之分，积极成分跟消极成分有量级差别，他将量级分为11级：L1

最不、L2十分不、L1太不、L1很不、L1有点不、L1不、L1有点/比较、L1很、L1太、L1十分、L1最[ 石毓智（2001）

指出一个形容词可分出的量级不止这些级别，他只选择了几个由小到大的关键点。]，并指出除中点“不A”外，积

极成分的量级数目是量级成分的2倍，积极成分可称为全量幅词，消极成分可以叫做半量幅词。[ 参看石毓智（200

1）《肯定与否定的对称与不对称》（增订本），229~232页。]

“难”不能受中点“不”之前的量级修饰，如“*最不难”、“*十分不难”、“*太不难”、“*很不难”、“*

有点儿不难”均不成立；相反“易”、“容易”可受各种量级修饰，“最不（容）易”、“十分不（容）易”、

“太不（容）易”、“很不（容）易”、“有点不（容）易”、“不（容）易”、“有点/比较（容）易”、“很

（容）易”、“太（容）易”、“十分（容）易”、“最（容）易”都成立。石毓智（2009）指出积极性质一方是

全量幅的，也就意味着它的语义范围广，可通过加程度词照顾到整个概念范围，从来表达了相应的消极成分的语

义，积极成分的使用频率应高于消极成分。据此可知表积极性质的“易”、“容易”的使用评率高于“难”，因此

“*最不难”、“*十分不难”、“*太不难”、“*很不难”、“*有点儿不难”则用“最（容）易”、“十分（容）

易”、“太（容）易”、“很（容）易”、“有点/比较（容）易”等积极成分来表达。

3.作状语时用法的不对称

“容易”、“难”本是形容词，形容词可作状语修饰动词，有的可带“地”作状语，有的不能带“地”做状

语。据我们语料调查发现汉语中一些存在“容易”、“难”与谓词性成分之间用状语标志“地”的句子，我们在CCL

语料库检索栏中分别输入关键词“很容易地”、“很难地”进行检索，“容易”与谓词性成分之间使用状语标志

“地”的例句有318例。

（3）a.人们能够很容易地掌握时装从设计、加工到批发、零售的全套经营流程。 

   b.丹麦进行了抵抗，但在少数忠诚的士兵被击毙以后，就很容易地被德国所占领。

再来看“难”，“难”与谓词性成分之间用状语标志“地”的例子较少，仅有3例，都是主动句。如：于德利很

难地点点头。

我们认为这与“难”是单音节形容词有关，以“难”为语素形成的双音节较多，比如“艰难”、“困难”、

“为难”、“难免”等，它们分担了“难”的一部分语义及语法功能，做状语的大多是“艰难”、“为难”等词，

上面三个例句中“难”换作“艰难”更自然贴切，如“艰难地点点头”、“艰难地挣扎前进”、“艰难地追着

它”。

4.“容易”衍生出了新的语法功能

“容易”衍生出一种特殊的语法功能，用在一些具有消极义的非自主动词性成分前，指发生某种不好的结果的

可能性大，虚化程度高，来表达一种人或事物一种自然的变化趋势，这时不能用“难”。例如：

（4）a.口语容易变。

   b.人老了，牙齿容易掉。

   c.现在夏天食物容易变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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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种用法成为“容易”的一个特殊用法，这些含消极义的词前几乎不能用“难”，我们不说“*口语难变”、

“*牙齿难掉”、“*食物难变质”等句子，因为语言表达是人们在生活中与外界的互动逐渐形成的，生活中的某些

事物，在某种特定的情况或条件下，只存在一种变化的倾向，比如，人老了，牙齿不会越来越好，只会越来越不

好；又如，随着温度的变高食物会逐渐变得不新鲜，最后变坏，而不会呈现一种相反的变化。因此这些带有消极意

义的动词和形容词在某种情况下出现“不好结果”的可能性只会越来越大，而不会越来越小。

5.“VP难”出现的名词化现象

“容易”在使用过程中原来的实词意义逐渐了发生了虚化，产生了新的语法功能，那“难”有没有产生一些新

的用法呢？根据我们对语料的考察，我们发现一些动词词组跟形容词“难”构成“VP难”（就业难）结构，值得注

意的是，“VP难”不是一个动词性组合，发生了语法化现象，演变成为名词性成分，跟其他名词一样，具有指称某

种事物或现象功能。曾爽（2013）对“VP难”的句法、语义、语用功能进行了分析，他指出“看病难、入学难、卖

菜难、招工难”的三字格构式有从谓词性向体词性游移的趋势，并逐渐固化，用以指称一种不应出现的困境。“VP 

难”陈述对象通常不是个体，而是群体性施事或主事，用来表示群体施事或主事不能不做的事情存在不应有的困

境，因为VP指称的事件具有显著性和普遍性，当该事件存在不应有的困境，这种困境更成为社会大众高度关注的对

象，被主流媒体广泛报道，高频的使用促进了“VP 难”的构式化。

一个如此简单的语言结构却能传达丰富的信息，因而“VP 难”逐渐被广大媒体广泛运用，大部分关于“VP难”

的语料都来自于新闻题目或新闻内容，下面的例句都是我们通过百度搜索到的一些新闻题目或新闻内容，如：

（5）a.科技成果“落地难”之思。

   b.别让“通勤难”偷走年轻人的幸福感。

   c.年年春运“买票难”，最根本原因在哪？

   d.报销难，真的“难于上青天”。

以例（5）a、例（5）b为例，“落地难”指的是“科技成果转化率低”这一现象，“通勤难”指的是“身陷下

班晚高峰的人们，日复一日地忍耐着通勤压力”这一现象，“VP 难”已用来指称一种不应出现的困境，但“容

易”、“易”则无此用法，这也是因为只有困难、困境才会引起人们的广泛关注，并随之产生相应的表达形式。一

种新的表达形式在语言系统中出现，并最终成为一种强制性句法规则，要经历一个漫长的量变过程。它一开始出现

时环境非常有限，然后慢慢扩散开来。“容易”、“难”产生的这些新的语法功能，也在经历了一个漫长的量变过

程后才渐渐地凝固为一种特殊的语法结构。

4. 结语

沈家煊（1996）指出，语言总体上是对称的，语言在局部上又是不对称的。换一个视角，语言的不对称是绝对

的、永久的，而对称是相对的、暂时的。这也就是说，语言中既存在对称现象又存在不对称现象。看似在语义、用

法上都比较简单的这对反义形容词“难”、“（容）易”不仅与一般用来修饰名词的形容词存在较大差别，而且它

们本身在构词、语法功能上也存在着较大的不对称性， 首先两者在构词能力上差异显著，“难”的构词能力较强，

渐渐地发展成为一个构词“语素”，而除了“简易”、“轻易”、“易事”、“易于”、“易拉罐”、“易如反

掌”、“显而易见”、“得来不易”等词以外，“易”几乎很少与别的词结合成词，造成这种差异的原因除了义项

上的不对称这个因素外，更多的是人们认知的结果。与“难”、“（容）易”在构词上存在极不对称的情况相反，

它们在语法功能上呈现出了比较整齐的对称性，只因“难”、“容易”选择了不同的虚化路线而产生了新的不对称

现象，实义形容词“容易”语义进一步虚化，表达“可能性大”这一语义，后面常用一些具有消极意义的动词和形

容词，来表达一种人或食物的一种自然的变化趋势；而格式“VP难”在使用中出现了体词性特征，用来指称某一社

会不应有的困境。我们对“难”、“（容）易”的对称与不对称性做了全面研究，这有利于帮助汉语教师和学习者

全面地掌握这对反义形容词的特点和用法，还进一步丰富了词汇领域关于形容词的研究以及关于反义词不对称的研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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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Ⅱ】 발표 ➃

對舉格式“多一M+X，少一M+Y”初探

劉柳*1)

【目 錄】

1. 前言

2. “多一M”和“少一M”格式的構件研究

  1) 常量“多一M”和“少一M”的考察

  2) 變相“X”和“Y”的分析

3. “多一M”和“少一M”格式的句法功能研究

  1) “多一M”和“少一M”充當句子成分分析

  2) “多一M”和“少一M”充當分句

  3) “多一M”和“少一M”獨立成句

4. 結語

【摘要】

本文是以“多一M+X，少一M+Y”對舉格式爲研究對象，進而對其進行構件與句法層面的分析，以期對該格式的

初步探析作出詳盡的研究。對舉格式“多一M+X，少一M+Y”是現代人們使用中的常見語言現象。不變項“多一M”、

“少一M”和變項“X、Y”的發展使得結構逐漸固化；在此基礎上的對舉格式有其獨特的句法功能，它不僅可以充當

句子成分，還可以充當複句分句，且在單獨成句時也有其特色。

【關鍵詞】多一M+X；少一M+Y；不變項；變項；句法功能分析。

1. 前言

現代漢語中，存在著像“多一些美，少一些醜”、“多一點溝通，少一點摩擦”、“多一份理解，少一份埋

怨”、“多一份真誠，少一點套路”等形式的用法，這类句式是由不變項“多一M”1)、“少一M”以及可替換成分

X、Y構成的，不僅用法靈活，而且能產性、使用頻率都很高。當然，在“CNKI”上進行搜索，也存在許多別的對舉

格式，但是這些都已被不同學者進行各方位的研究，有些幾乎已經不具備繼續研究的意義和價值；而“多一M+X，少

一M+Y”還處於未被開發研究的層面，還有很多的創新點可以突破。這也是筆者主要針對“多一M+X，少一M+Y”對舉

格式進行分析緣由之所在。

对举格式通常指前后两项字数相同或相近，结构类型相同，意义相近或相对的结构。2)本文所研究的“多一M+

X，少一M+Y”作爲漢語中的一類常見對舉格式，在生活以及各種語體的文本中都較常見，且常以固定常項“多一

M”、“少一M”和兩個不同的固定變項“X、Y”連接組合，中間常用逗號隔開，以示停頓，但有時也會直接連用。

而且需要注意的是，有時前後對舉項爲了突出焦點，會調換位置；有時固定變項“X、Y”也會和對應的固定常項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yoyo11966@naver.com)

1) 这里的M是指量词。

2) 张国宪.论对举格式的句法、语义和语用功能[J].淮北煤师院学报，19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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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一M”、“少一M”調換前後位置。如：

（1）面對社會萬象多一些“審美”少一些“炫醜”。

（2）多一些深思熟慮，少一些鋒芒畢露。

（3）點滴身邊：互聯網金融平台，請多一些真誠少一些套路。

（4）牡丹文化節現場評：“漲聲”少一些，掌聲就多一些。 

（5）對孩子少一些責問，多一些關愛！

（6）人生如一本書，應該多一些精彩的細節，少一些乏味的字眼；人生如一支歌，應該多一些昂揚的旋律，少一些

憂傷的音符；人生如一幅畫，應該多一些亮麗的色彩，少一些灰暗的色調。3)

對上述用例進行分析，從形式上看，這量句子都由前項和後項構成：“多一M”、“少一M”作爲固定成分，其

形式和位置都極少變化；“審美、深思熟慮、真誠”等作爲前項變量“X”，“炫醜、鋒芒畢露、套路”等作爲後項

變量“Y”是不固定的；但是爲了強調說話主體的側重點時，“多一M”、“少一M”的位置會顛倒，變量“X、Y”也

會跟隨做出相應的變化，如例（4）（5）。其中的變項“X、Y”在語法屬性上比較多樣。

2.“多一M+X，少一M+Y”格式的构件研究

在現代漢語中，“多一M+X，少一M+Y”由常項“多一M”、“少一M”，以及變項X和Y組成。常項“多一M”、

“少一M”也可稱爲是前項，變項X和Y是後項；前、後項對舉，組成一個固定的對舉格式“多一M+X，少一M+Y”。其

中，常項固定了格式的基本類型以及X和Y之間的語義關系，變項則決定了整個格式的具體意義。本章將從共時角度

對“多一M+X，少一M+Y”的常項、變項、格式特征進行考察分析。

2.1 常项“多一M”、“少一M”的考察

李宇明（2000：30）指出“‘量詞’是人們認識世界、把握世界和表述世界的重要範疇。”4)因此，學術界對

量詞的研究一直比較關注。但是，由於對量詞分類的標准不一，觀察角度的不同，目前學術界對量詞的次級分類也

是仁者見仁，智者見智。縱觀各家的觀點，總的說來，量詞大致可分爲物量詞、動量詞、形量詞和複合量詞四類。

本文中，筆者認爲，量詞就是添加在數詞或指示代詞的後面，用來計算事物、動作和時間的單位。其中的數詞

“一”是固定不變的，格式前、後項的“一”後會出現相應的量詞。

（1）多一份尊重少一分“任性”。

（2）少一些觀望、畏難、推諉，多一些主動、勇氣、實幹，我們就能保護好一條條“生命線”、一座座“母親

山”，濕地綠肺也會真正滋潤每個人的心田。

（3）要制定周密的學習計劃，力爭在每天都能擠出一點時間來學習，少一些應酬、多一點書香，少一些浮躁、多一

點收獲。要深學，不浮光掠影，把學習當作潛移默化的過程。

從上述例子中我們可以看到“多一M+X，少一M+Y”中的量詞分別是“份”、“分”、“些”、“點”。從對語

料的分析中也可看出基本上是這四個量詞。其中“份”、“分”、“些”、“點”屬於名量詞，“些”、“點”屬

於更通用的名量詞。

對舉格式“多一M+X，少一M+Y”中得到量詞有時候前後一致，有時也會出現不一致的情況。“多一M+X，少一M+

3) 本文的語料主要來自以下幾個方面：

� 1.CCL、BCC。

   2.搜索引擎“百度”檢索出來的包括網絡新聞、博客、論壇、網絡報刊雜志中的語料。

� 3.新浪微博以及生活口語中的語料、部分自省語料。

4) 李宇明（1998），<論數量詞語的複疊>，語言研究，第34期，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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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格式中前後項的量詞大多是相同的，語料中的許多例句都屬於這種情況。只有少數“多一M+X，少一M+Y”格式中

前後項兩個量詞不相同,這個不同主要體現在它們的詞形上，但從廣義上來說它們都具有類義關系。例如：

（4）國航作爲國內航空業的“翹楚”，更應該以身作則，將乘客的感受放在第一位，少一些霸氣，多一點和氣。

（5）讓我們對自閉症兒童多一份關愛，多一份理解，少一分歧視，讓這些星星的孩子們能夠感受到社會大家庭的溫

暖。

上面兩個例句中的“些、點”,“份、分”，在廣義的“多一M+X，少一M+Y”格式研究中都是類義詞，都有同一

上位範疇。都是不同程度量的一個體現。

（6）讓新聞報道有品質，就要求我們堅持高格調、高品位，自覺抵制低俗、媚俗，多一些充滿正能量的幹貨硬貨、

少一些嘩眾取寵的濫竽充數，多一些清新樸實的真情實感、少一些虛張聲勢的無病呻吟。

（7）因爲“目標不在此”，心便浮在半空，靜不下來，幹事情自然多一份敷衍，少一份實誠。

“多一M+X，少一M+Y”格式前後項量詞相同指的是該格式中的“量詞”在詞形上相同，而且語義上也相同，它

們屬於相同的次範疇。名量詞是指用在數詞後用來計量人或事物的量詞。“些”是名量詞裏的集體量詞，“份”是

名量詞裏的個體量詞。

2.2 变项X和Y的分析

2.2.1 X和Y的性质分析

1）X、Y爲體詞

從收集到的語料看，X、Y是體詞性詞的數量占大多數。對舉格式“多一M+X，少一M+Y”由於前項“多一M”和後

項“少一M”的制約，尤其是前、後項中的名量詞的限制，X、Y大部分都是體詞性成分。

（8）只要把關心關愛的工作想在前、做到位，大家就會多一些理解支持，少一些抱怨不滿，更好地處理“小家”與

“大家”、局部與全局、眼前與長遠的關系，全力支持改革，推動改革巨輪破冰除障、奮力前行。

（9）多一些期許，少一些抱怨，解封大道又添新兵！

上述例（8）、例（9）中“理解支持、抱怨不滿”無論是單獨拆分，還是組合使用，都具有名詞的意義，是體

詞性成分；“期許、抱怨”也具有名詞的意味，是體詞性成分。

2）X、Y爲謂詞

X、Y爲謂詞性成分，其實只有動詞和形容詞兩種成分，例如：

（10）在“網紅”熱的背後，有必要沉下心來，少一份浮躁，多一份冷靜。

（11）寫上一封家書吧，讓愛做主，問候操勞的父母；寫上一封家書吧，讓父母少一份牽掛，多一份放心。

上述例（10）、例（11）中“浮躁、冷靜”爲形容詞、“牽掛、放心”是動詞。無論是形容詞還是動詞，他們都屬

於謂詞。

2.2.2 X和Y的音节分析

1）X和Y音節相同

（12）多一些美，少一些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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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多一點嚴肅，少一點娛樂。

（14）肖知興：多一些真實踐，少一些偽學習。

（15）櫻花樹下，人與鹿和諧共處。在日本，多一份寧靜安逸，少一份嘈雜喧囂。

（16）在養老金入市的初期，其進入股市的規模有限，這對於刺激股市來說，難免會有心無力。因此，投資者需要

多一份價值投資的眼光而少一份投機炒作的眼光。

從例（12）到例（16），“美、醜”，“嚴肅、娛樂”，“真實踐、偽學習”，“寧靜安逸、嘈雜喧鬧”，

“價值投資的眼光、投機炒作的眼光”從單音節、雙音節、三音節到多音節，基本上遵循著X如何變化，Y就隨之變

化的規律。

2）X和Y音節不同

對舉構式“多一量X，少一量Y”中X、Y也會出現音節數不同的情況，例如：

（17）蔣勳獨家專訪視頻：多一點美，少一點美學。

（18）多一些溫情警示少一些“蔡白萍”式的騙局。

（19）楊洋捐獻賠償金：希望多一些溫暖少一些網絡暴力。

（20）半小時播報：少一點大國影響力，多一點兒傾斜低收入群體的實惠制度。

從例（17）到例（20），“美、美學”，“溫情警示、“蔡白萍”式的騙局”，“溫暖、網絡暴力”，“大國

影響力、傾斜低收入群體的實惠制度”，並不遵循著X如何變化，Y就隨之變化的規律。相反地，X和Y的音節數是有

差異的。但整體上，X和Y的音節數相同的情況占較大比重。

3.“多一M+X，少一M+Y”格式的句法功能分析

對舉格式“多一M+X，少一M+Y”形式上並非特別簡短，但根據語料事實分析，該構式在句子中仍可以充當句子

成分。

3.1 “多一M+X，少一M+Y”充當句子成分

（21）義工們一致表示，會站好崗，負好責，爲旅客們提供熱情的幫助，讓旅客們的回家路少一份艱辛，多一份溫

暖。

（22）新航線的開通是大陸經濟發展、民航事業發展所必需的。我們希望台灣社會多一份理解，少一份疑慮。

（23）在校園裏，我們需要一方教書育人的淨土，在社會中，我們期待多一份純潔真誠的感情、少一份利用算計的

關系。

（24）吳京、洪金寶等近百位演藝界知名人士以VCR的形式隔空爲電影《你在哪》助陣，發出“多一份守護，少一份

傷害”的公益倡導，呼籲大家關注兒童安全。

（25）學會簡單，其實就是不簡單。在我家，多一份寬容，少一份挑剔，就是我們家幸福的秘訣。 

（26）足球少年的成長與成熟讓人欣慰，給人信心。我看到，無論是小球員、教練還是校方每一個人的努力，他們

需要多一份鼓勵，少一份壓力。

上述六個例子，對舉格式“多一M+X，少一M+Y”皆充當句子成分，例（21）、（22）中“少一份艱辛，多一份

溫暖”，“多一份理解，少一份疑慮”擔任的是句子的謂語，例（23）、（24）中“多一份純潔真誠的感情、少一

份利用算計”，“多一份守護，少一份傷害”充當的是句子的定語，而例（25）中“多一份寬容，少一份挑剔”充

當的則是句子的主語。例（26）中“多一份鼓勵，少一份壓力”出現在動詞“需要”之後，擔任的是句子的賓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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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多一M+X，少一M+Y”充當分句

對舉構式“多一M+X，少一M+Y”不僅可以充當句子成分，在傳達語言信息時，還會根據構式在複句中的分布特

點，對其先行後續句進行解釋或補充。

1）對後續句進行總說

此時“多一M+X，少一M+Y”主要位於語篇的開頭，形成先總說後分說的格局，用來導入篇章所要展開的話題。

即導入話題+細節說明，起到對後續句引導預示的作用。例如：

（27）人與人之間，少一些盛氣淩人，多一些態度溫和，凡事換位思考，就會少去許多不必要的爭吵和不開心。

（28）多一份責任，少一份推諉。我們家花冠車燒機油，向4S店反映快兩年了，總是我們用戶不對，難道豐田公司

就這樣嗎？

例（27）中“少一些盛氣淩人，多一些態度溫和”位於句首，率先表明態度，讓大眾有了心理准備，進而將具

體開展行爲娓娓道來。例（28）的“多一份責任，少一份推諉”出現在語篇開頭，具有總領全文，提起話題的突顯

作用，進而揭示後面要闡述的具體內容。

2）对先行句进行补说

此時“多一M+X，少一M+Y”主要位於語篇的結尾，形成先分說後總說的格局，用來總結篇章中前文所敘述的內

容，即細節說明+整體歸總，起到對先行句補充說明的作用。例如：

（29）那雙手工針織鞋，一針一線都是滿滿的母愛。我們只是普通的基層檢察幹警，但我們希望通過自己一點一滴

的努力，讓每個犯罪嫌疑人都有機會重新做人，讓每個家庭少一點悲傷多一點幸福，讓這個社會少一份暴戾多一份祥

和。

（30）對於醜陋的戰爭，人們應該去揭發，去鞭撻，去斥責。我要高呼：讓肮髒的戰爭見鬼去吧，讓世界盡早少一

份硝煙，多一份和平！

上述例子是該構式充當分句的典型性表現。例（29）中的“少一點悲傷多一點幸福”、“少一份暴戾多一份祥

和”作爲總結性的話語位於句末，對前面針織鞋飽含母愛，能引人洗心革面的事件作出總結性的解說，同時還起到

了勸誡的目的；例（30）中的“少一份硝煙，多一份和平”在語篇結尾，通過此簡短精辟的總結來強調和平的重要

性。

3）承上啟下

此時“多一量X，少一量Y”主要位於語篇的中間，起著承上啟下的作用，用來保證篇章的繼續進行。即“多一

量X，少一量Y”轉化視角，緊接上文提出一個新的觀點，使篇章在新的基點上繼續開展下去。例如：

（31）做到明德修身、止於至善，需要靜心、“慢”讀。這告訴我們要養成去功利化的遠見和大氣，少一份浮躁與

焦慮，多一份淡泊與從容。在追求卓越的同時，努力達到“才”與“德”的雙重卓越。

（32）作爲一名領導幹部，要真正把學習當做一種神聖職責、一種精神追求、一種生活方式；少一份應酬、多一份

閱讀，少一份娛樂、多一份思考；少一份浮躁、多一份寧靜；在實踐中研究新情況，解決新問題，成就新業績，達到新

境界。

例（31）和例（32）中的“少一份浮躁與焦慮，多一份淡泊與從容”、“少一份應酬、多一份閱讀，少一份娛

樂、多一份思考；少一份浮躁、多一份寧靜”位於複句的中部，既作爲總結句對前面的先行句進行了總結性的補充

說明，又作爲一個新的論點，或勸誡、或強調，開始接下來的話題。具備承上啟下之功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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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多一M+X，少一M+Y”獨立成句

朱林清（1997）認爲，“構式”一般都具有獨立性，這種獨立性不僅表現在意義上有相對的完整性，而且還表

現在許多構式往往可以作爲一種成塊的語言材料在語言中獨立運用。

對舉構式“多一量X，少一量Y”作爲一種構式，具有很強的獨立性，其表現除可以充當句法成分和複句的分句

外，還有一個重要的表現就是可單獨成句。這也是該構式最常用的句法功能。該構式分布於標題中時基本不使用標

點，只有少數用例後會使用感歎號。這種情況大多出現在新聞、娛樂、財經等各類時評標題中。例如：

（33）做人，多一些和气，少一些脾气！

（34）快乐的人生----少一分在意，多一份宽恕。

（35）360行车记录仪测评:多一份保障 少一分担忧。

（36）春运：多一份理解 少一分抱怨。

（37）人生如一首歌，应该多一些欢乐的旋律，少一些单调的音符；

    人生如一支歌，应该多一些昂扬的旋律，少一些忧伤的音符；

    人生如一幅画，应该多一些亮丽的色彩，少一些灰暗的色调；

    人生如一杯咖啡，应该多一些浓郁的苦涩，少一些混喂的白糖；

    人生如一瓶美酒，应该多一些纯正的甘甜，少一些无益的酒精。

上述各個例子都非常的簡短精悍。例（33）-（37）是各個領域的標題，以此爲基調展開，敘述了層層關系。但

對於標題的進一步了解，需要根據相應的語境來進行分析。標題是文章的精髓，尤其是如今網絡媒體比較發達，適

當的標題定位准確也就意味著抓住了讀者的閱讀興趣。張誼生（2011）對流行構式“X也Y”進行分析，根據其標題

性的使用特點，從緊縮型和題化型、附加式和鋪墊式、提示語和說明語三個層面進行考察。對舉構式“多一量X，少

一量Y”也可充當各類新聞報道、評論時訊、文章著作等的標題，以其歸總性和概括性，通過精煉表達和集中概括突

出主旨，引人思考。根據“多一量X，少一量Y”在標題中出現的位置特征，可以將其標題式的用例分爲提示式與說

明式。

對主要作爲標題的對舉構式“多一量X，少一量Y”進一步分析，根據其與釋義部分的關系，首先定爲提示式。

主要表現爲在對舉構式“多一量X，少一量Y”前面加一個簡短的提示語；以此劃定一個論述的範圍，或者是指明一

個評述的對象。其典型用法是在提示語後附冒號，有時也用逗號或空格隔開。例如：

（38）商人思维，多一份信任，少一分怀疑。

（39）军报评说军民融合：多一些公益 少一些功利。

這兩個例子，例（38）用逗號將前後兩部分分開，指明以利益爲重的商人可以多付出信任，不要總是以懷疑爲

重；例（39）則是用冒號分成兩部分，對軍人、對民眾起到了勸說性的提示：切忌功利，要不求報酬。

說明式的添加方式大抵與提示式相對，通常是先有對舉構式“多一量X，少一量Y”，再後附破折號、冒號、逗

號或空格，借以引出說明語。這樣既可以突出事件、解釋說明，也可指稱對象、設置懸念等。例如：

（40）少一些抱怨，多一點理解，少一些牢騷，多一點感恩！就會離幸福越來越近！

（41）【多一點真誠 少一點套路】微軟面試驚現幾何題陷阱。

例（40）首先表明自己的態度，擺明觀點。而且只有這樣才可以盡快到達幸福的彼岸；例（41）更是將自己面

試時的經驗以“多一量X，少一量Y”的形式加以表述，進而再細化至微軟面試陷阱層面。兩個例子突出了側重點，

點明了指稱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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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結語

現代漢語中，存在著像“多一些美，少一些醜”、“多一點溝通，少一點摩擦”、“多一份理解，少一份埋

怨”、“多一份真誠，少一點套路”等形式的用法，這类句式是由不變項“多一M”、“少一M”以及可替換成分X、

Y構成的，不僅用法靈活，而且能產性、使用頻率都很高。

根據構式語法理論的界定，本文的研究對象“多一M+X，少一M+Y”具有意義與形式上的一致性，故屬於對舉構

式。本文首先立足於對語料的觀察，從數據分析出發，對對舉構式“多一M+X，少一M+Y”的構成成分的性質和搭配

做了詳盡的描寫分析。“多一M+X，少一M+Y”對舉構式共有X、Y兩個可變成分。首先，對其中的前、後項的固定成

分“多一M，少一M”性質進行考察。“多一M，少一M”放置在前，修飾其後的可變項“X、Y”，直接決定了可變項

“X、Y”的性質構成。進入可變項“X、Y”的主要以體詞性成分爲主，還有部分謂詞性成分；該對舉構式中的“X、

Y”語法性質一般是相同的；“X、Y”是名詞的成分居多。

“多一M+X，少一M+Y”對舉構式中“X、Y”的音節，基本以雙音節爲主，占據絕大比重；單音節、三音節、四

音節、多音節的“X、Y”也占有一定的比重。

“多一M，少一M”在充當句法成分的時候占有一定的比例，可以充當少量的主語、謂語、賓語和定語；該對舉

構式在充當複句分句的時候，可解釋說明其與前後先行句、後續句之間存在著語義上的邏輯關系：補說、總說以及

承上啟下；該構式在獨立成句時主要是以標題的形式展現，根據標題出現的的位置，我們可進一步將獨立作爲標題

的對舉構式“多一M+X，少一M+Y”劃分爲提示式和說明式兩種。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58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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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Ⅱ】 발표 ➄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통한 ‘传销币’ 분석

유예림*1)

【목 차】

1. 들어가며

2. ‘X币’형 신조어 분포 현황

3. ‘传销币’ 분석

4. 나가며

【초록】

본고는 2016년 신조어 ‘传销币’를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개념적 통합 연결망을 통하여 신조어

‘传销币’의 생성 과정을 밝히고, 혼성공간 내에서 정교화 되는 부분을 밝혔으며, 창조된 의미 요소를 발견했다.

또 ‘传销币’과 관련된 대규모 사건을 소개한 기사를 통해 혼성공간의 창조 요소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차후 개념적 혼성 이론을 통한 신조어의 공시적, 통시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혼성공간의 창조 요소를 통한 중국 사회문화 연구와도 연계될 수 있다.

【키워드】신조어, 혼성, 개념적 혼성 이론, 개념적 통합 연결망, 传销币, X币-type

1. 들어가며

본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1)2)은 인지언어학의 한 방법론으

로, 사람의 추상적인 인지과정을 연결망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개념적 통합 연결망3)이라고 한다. 개념

적 통합 연결망에는 두 개의 입력공간과 하나의 총칭공간, 혼성공간이 있다. 입력공간은 정신공간 이론에서

개발된 원리에 따라 구조화4)된 정신공간5)으로, 개념적 통합 연결망에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입력공간이

있고, 각 입력공간에는 특정 언어표현에 의해 구축되는 요소6)들이 있다. 이 요소들은 입력공간들 사이에 체계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 (lovely_yulin@naver.com)
1) 여기에서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이란 용어와 형태론에서 말하는 혼성어(blend)를 구분해야 하는데, 형태론에
서 말하는 혼성어는 언어적 차원에서 ‘A의 일부+B의 일부’, ‘A의 일부+B의 전체’, ‘A의 전체+B의 일부’로 형성되는 단
어를 말한다. 그러나 개념적 혼성은 인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인지 과정을 말하므로 이 둘이 작용하는 층위는 서로
다르다.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서울: 박이정, 2013, p.467 참고.

2) 혼성 이론은 정신공간 이론과 개념적 은유 이론이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별개의 이
론이다. Vyvyan Evans(2007), 임지룡·김동환 역(2010),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p.32 인용.

3) 통합 연결망이란 혼성공간을 달성하는 방식을 모형화하기 위해 혼성 이론에서 이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Vyvyan Evan
s, 위의 책, p.143 인용.

4) 명사) 부분적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짐. 또는 그렇게 만듦, 심리) 심적 과정이나 의식
내용이 상호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짐. 또는 그렇게 만듦.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인용, https://opendict.korea
n.go.kr/dictionary/view?word_no=400326&sense_no=331308

5) 정신공간이란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적 공간 지역으로, 정신공간은 일반적인 언어적, 화용적, 문화적 전략
에 기반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구조화된다. Vyvyan Evans, 위의 책, p.165 참고.

6) 여기에서 요소는 실체, 실체의 속성, 실체간의 관계를 말한다. 김동환, 위의 책, p.4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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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응을 이루는데 이것을 공간횡단 사상(이하 ‘사상’)이라고 한다. 사상은 전체적일 수도 있고 부분적일

수도 있다. 사상이 전체적이라는 것은 입력공간들 내에 있는 모든 대응요소가 서로 일대일로 사상되는 것이

고, 사상이 부분적이라는 것은 대응되지 않는 요소가 입력공간에 있는 것을 말한다.7) 총칭공간은 입력공간들

의 추상적인 구조와 조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며, 입력공간들 사이의 사상을 한정한다. 혼성공간은 입력공간1

과 입력공간2에서 선택적으로 투사8)되어 발현구조를 발생시키는 공간이다. 혼성공간으로 투사된 입력공간의

요소들은 융합(fusion) 될 수도 있고 융합하지 않은 채 각각 독립적으로 투사될 수도 있다. 혼성공간 내부에

는 위와 같은 일련의 개념적 통합 과정을 거쳐 하나의 새로운 개념적 구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발현구조라 한

다. 발현구조는 총칭공간의 구조 뿐 아니라 입력공간에 없는 자질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롭다. 발현구

조는 합성(composition), 완성(completion), 정교화(elaboration)를 통해 생성된다. 여기에서 합성은 곧 투사이

다. 완성은 투사된 요소의 정보를 채우거나 구조가 보충되어 합성을 완성한다. 정교화는 합성과 완성으로 인

해 발생한 구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층 더 새로운 구조로 발전하는 과정을 말한다.9) 혼성공간은 바로 이

발현구조가 창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념적 혼성 이론의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성공간이

입력공간1과 입력공간2를 근거로 형성된다고 해서 이를 합성적인 연산과정으로 볼 수는 없다. 혼성공간은 한

편으로는 입력공간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경이나 문맥적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형성되

는 정신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개념적 통합 연결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그림1> 개념적 통합 연결망

정리하면 개념적 혼성은 주어진 언어 표현에 근거하여 입력공간1과 입력공간2의 의미요소를 구축하고 사상

된 후 혼성공간을 형성하여 발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휘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설득력

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개념적 혼성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서론의 내용

을 대신하였다.

7) 김동환, 위의 책, p.471 인용.
8) 입력공간의 요소들이 혼성공간으로 선택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적 투사라고 한다. 혼성공간은 입력공간에 의해 일
부 형성되지만, 배경이나 문맥적 구조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입력공간의 요소는 혼성공간에게 선택되어진다. 선택적
투사에 대해 Vyvyan Evans(2007:231)는 “통합 연결망에서 입력공간에 있는 모든 구조가 혼성공간으로 투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이다. 국부적 이해에 필요한 일치되는 정보만이 투사된다. 따라서 입력공간의 구조가 혼성공간으로 이루
어지는 투사는 선택적이다.”라고 하였다.

9) Vyvyan Evans, 위의 책, pp.48-89 참고.
10) 김동환, 위의 책, pp.471-4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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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币’형 신조어 분포 현황

2010년부터 2016년까지 ‘X币’형태의 신조어11)를 살펴보면 음역(音譯)형(예:比特币), 은유형(예:猴币), 사용 장

소(예:德州币)로 분류된다. 모두 ‘X币’ 형태지만 X의 의미에 따라 내부 의미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X币’형 신조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12)

1) 음역형 : 以太币(16), 比特币(11)

2) 은유형 : 传销币(16), 萬福币(16), 猴币(16), 航天币(15), 流量币(14), 潘币(11), 任币(11)

3) 장소형 : 德州币(16), 赫尔币(16), 亚马逊币(13), FB币(11), 微币(11)

첫 번째 음역형에서 X부분인 以太와 比特는 각각 Ethereum과 bitcoin의 음역이다. 두 번째 은유형의 X부분

은 여러 사건을 아울러 지칭하기도 하고, 특정 물건이나 사건의 일부를 부각시키는 부분-전체 은유방식을 취

하기도 하며, 세 번째 장소형의 X부분은 币가 사용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두 번째 은유형 신조어

중 ‘传销币’를 개념적 통합 연결망으로 분석하여 신조어 ‘传销币’의 혼성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 ‘传销币’ 분석

2016년 신조어 ‘传销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传销币 : 互联網金融骗局中具有传销性质的虚拟货币。13)

위의 설명에 입각하여 입력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传销’와 ‘币’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传销  1) 百度汉语 : 生产企业不通过商店而是由推销的人把产品层层转卖後销售给消费者的一種营销方式。鉴於

我国目前的具體情况，国务院於1998年4月决定禁止传销经营活动。

2) 네이버 중국어사전 : 명사. 다단계 마케팅. 다단계 판매. [중국에서는 불법임].

2. 币  1) 百度汉语 : 货币：硬～。银～。纸～。人民～。 

侯敏의 汉语新词语 시리즈에 수록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X币’형 신조어들은 다음과 같다.
[2016년] ㄱ) 传销币 : 互联网金融骗局中具有传销性质的虚拟货币。

ㄴ) 德州币 : 一种网络游戏使用的虚拟货币, 可以用人民币兑换。主要用于网络游戏《天天德州》中。

ㄷ) 赫尔币 : 英国赫尔市政府发行的虚拟货币。

ㄹ) 猴币 : 中国人民银行于2016年1月16日发行的贺岁纪念币。面额10元，直径27毫米，双色铜合金材质，发行数量5亿枚。因20
16年是猴年，钱币背面主景图桉为一只猴子，故称。

ㅁ) 万福币 : 一种虚假的虚拟数字货币。被用作幌子进行金融传销。 

ㅂ) 以太币 : 一种可以在网络上购买虚拟物品的虚拟货币。也可以在交易平台上进行买卖。

[2015년] 航天币 : “中国航天普通纪念币”的简称。由中国人民银行发行。其材质为双色铜合金，正面主景图桉为国徽图桉，背面

主景图桉为神舟九号近轨对接航天器图桉。与现行流通人民币职能相同，可与同面额人民币等值流通。 

[2014년] 流量币 : 一种可以兑换成手机流量的虚拟货币。

[2013년] 亚马逊币 : 亚马逊网站发行的一种虚拟货币，可用于购买亚马逊的游戏等应用程。

[2011년] ㄱ) 比特币 : 一种在互联网上可以购买虚拟物品的虚拟货币。如果有人接受，也可购买或兑换实体物品。

ㄴ) FB币 : 山社交服务网站Facebook发行的可在其网站用于在线支付的虚拟货币。

ㄷ) 潘币 : 网友为调侃SOHO中国董事长潘石屹而设计的一种计量房价的货币。正面印有潘石屹头像，潘币代表1000元/平方

米。也称“潘元”。
ㄹ) 任币 : 华远地产股份有限公司董事长任志强提出的“买房货币”。彷"潘币"造同。

ㅁ) 微币 : 由新浪微博平台发行的可购买新浪微博提供的虚拟商品和增值服务的虚拟货币。

12) 신조어 오른쪽 괄호의 숫자는 해당 신조어의 생성 년도를 나타낸다.
13) 侯敏․邹煜, 2016汉语新词语, 北京 : 商务印书馆, 201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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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중국어사전 : ㄱ) 명사. 화폐.

ㄴ) 명사. [문어] 옛날 예물(禮物)을 통틀어 일컫는 말.

3) 现代汉语词典 : 货币：硬～。银～。纸～。人民～。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传销’는 다단계 마케팅을 의미하며 중국은 1998년 4월 传销행위를 불법으로 정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币’는 百度汉语와 现代汉语词典에서는 화폐만 명시되어 있지만 네이버 중국어사전에
는 화폐와 함께 문어로서 옛날 예물의 의미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传销币’의 분석을 위한

의미는 화폐이므로 네이버 사전의 옛날 예물의 의미는 제외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传销’와 ‘币’의 사전적 의미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传销 : 명사. (중국에서는 불법인)다단계 마케팅.

4. 币 : 명사. 화폐.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개념적 통합 연결망 분석을 위한 입력공간을 구축할 것이다. 입력공간

1은 ‘传销’가 구성하는 공간이다. 중국에서는 다단계 마케팅 자체가 불법이므로 다단계 판매자는 자연스럽게

사기꾼이 되고, 그의 판매 행위는 사기 행위가 되며, 이에 대한 피해자가 생긴다. 그러므로 입력공간1은 사기

꾼이 사기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프레임14)이 활성화15)되며, 구체적으로 사기꾼과 피해자,

다단계 판매 의미요소가 구축된다. 입력공간2는 ‘币’가 구성하는 공간으로 ‘币’와 관련된 화폐 의미 프레임16)

이 활성화된다. 다시 말해서 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 사용자가 건네거나 지불한 화폐를 받는 수령인, 화폐의

사용 용도, 화폐 금액 가치 등 일련의 화폐 관련 프레임이 구축된다. 입력공간1의 사기꾼과 피해자, 다단계 판

매는 입력공간2의 사용자, 수령인, 사용 용도와 각각 사상되는데, 이 때 ‘传销’의 다단계 판매 의미와 ‘币’의 사

용 용도가 혼성공간으로 투사되어 정교화 된다. 즉 ‘传销’의 다단계 판매 의미가 ‘币’의 사용 용도 프레임의 불

명확함을 충족시켜 새로운 개념 ‘传销币’를 일부 완성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개념적 통합 연결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传销币의 개념적 통합 연결망

14) 특정한 문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입력공간 구축을 위해 활성화되는 틀은 기본 행동 프레임이다. 김동환, 위의 책,
p.122 참고.

15) Vyvyan(2007:23)은 활성화란 “LCCM 이론에서 의미적 잠재력의 부분이 해당 발화에서 국부적 의사소통을 위해 보충
되는 과정이다. 이때 어휘적 개념은 의미적 잠재력에 접근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에서는 “활성
화란 의미적 잠재력을 지닌 부분이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충되는 과정. 예를 들어 “나는 밥을 잘
한다.”라는 문장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들 가운데에서, ‘알맞은 물의 양을 맞추고 불을 조절하여 쌀을 익혀
밥을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의미가 부각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어는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가
능하게 하는 의미적 잠재력이 있고, 그것이 상황에 맞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활성화란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의미적 잠재력을 지닌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어휘적 개념이 보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입력공간1에 사기 행위 프레임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곧 ‘传销’의 잠재적 의미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기 행위 프레임이 입력공간1을 구조화시킨 후,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의미요소가 입력
공간1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16) <그림2>에서 [사용자]의 [ ]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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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일부’라고 한 것은 입력공간1과 입력공간2의 사상으로 발생된 혼성공간과 2016년 신조어 ‘传销币’의

의미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1)에서 ‘传销币’의 설명은 ‘互联網金融骗局中具有传销性质的虚拟货

币’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传销’와 ‘币’의 투사로 발생된 혼성공간에는 ‘사기꾼’과 ‘피해자’, ‘다단계 판매’만 활

성화되고, ‘互联網’과 ‘金融骗局’, ‘虚拟’17)의 의미는 ‘传销’와 ‘币’의 투사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신조어

‘传销币’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 부분이다. 그 중 ‘金融骗局’는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에서는

다단계 마케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传销’가 투사된 혼성공간에서 자동으로 환기18)된다. 이제 나머

지 창조 부분인 ‘互联網’과 ‘虚拟’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국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다단계 마케팅 사건이 있었

는지 알아 볼 것이다. 다음은 중국 내에서 가장 영향이 컸던 10대 인터넷 다단계 사기 사건을 소개하는 기사

내용이다.

17) 혼성공간의 검은색 점은 창조된 요소를 나타낸다.
18) 환기 :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예1) 의식의 환기. 예2) 당국은 새 정책에 대한 여론의 환기를 위해 대
대적인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인용.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328
323&viewType=confirm

国内十大“传销币”事件：一一还原事实真相 [2018年10月24日 三氪猫]

区块链概念大热之後，特别是比特币8年涨了1000萬倍、完全秒杀了人类史上的任何投资品種。传统的传

销模式纷纷升级换代，全部披上了“区块链”这件华丽的外衣，他们打着虚拟货币投资的旗號，做的却是非法

集资或網络传销的勾當！ - 중략 - 

1. MBI-易物币 : - 중략 - 张誉发团队在2015年推出一款MFC游戏，通过網上注册，打着代币理财的幌

子，通过人传人的方式在各地蔓延，参與者多为50-60岁的中老年人，在利益的诱惑下参與者通常不聽家人劝

阻，将所有资产甚至养老金倾當而出。张誉发团队将易物币打造成虚拟货币，谎稱每年会有一倍以上的回报

率，通过在线商城购物、线下交易的方式，使易物币发生流通，再通过开办宣讲会进行宣传，编造投资虚拟币

只涨不跌的谎言，以高额回报为诱饵大肆发展下线。具體传销形式如下：- 중략 - 截止2017年7月，MBI的传

销业务会员规模达到了480萬人, 会员投资金额高达幾百億元。尽管官方早已认定MBI为传销币，创始人张誉发

及部分骨干也早已判刑，但贪婪者依舊前赴後继，2018年初因深陷MBI传销骗局的新闻仍不断爆出。

2. M3-威达利 : 威达利最早出现在2012年，其宣稱：只要每天點击多少個廣告，就可以嫌钱。传销形式

與易物币类似，进组织前需先交加盟费，3000、5000、9000不等，若拉人还可以有提成。

3. 奇乐吧 : 2013年10月至2014年4月之间，在成都、资阳、眉山、彭山等地，一伙人利用網络游戏平臺

“奇乐吧”疯狂发展下线赚取分红。交纳一定数量的金钱後就可以成为会员。之後，为获取更多的返利，会员

即在各地大肆发展人员加入“奇乐吧”。

4. 微视传媒电子币 : 在上面的传销币中有借壳国外货币的名稱，这個币则是“借用”香港公司名稱。微

视传媒电子币在2014年的时候即开始大肆宣传，以點灯點廣告为劳动表象以投资1200日收益12元…投资36000

日收益240元为劳动回报的高额诱惑骗取受害人。- 중략 - 然而，其公司实际前身为香港尤利科技实业有限公

司，注册资本1萬港币，成立於2009年11月26日，2013年10月21日更名为香港微视传媒国际集团有限公司。它

是一家私人股份有限公司，登记中没有注明其全资法人/自然人IAB，也没发现任何與“被IAB收购改名”相关

的信息。

5. 分红點币 : 2014年下半年，张某甲利用其设立的徐州盈硕生物科技有限公司为平臺，通过建立網站以

萬店连锁互联網店为依托，以推销深海鱼油、花栓豆、蔬菜汤、昆虫胰岛素、青春定格原液等商品为名发展会

员，要求参加者以至少缴纳1萬元费用购买商品的方式获得会员资格，按照一定顺序将会员组成层级，直接或

间接以发展会员数量作为返利依據，以分红、直接提现或以电子币、积分、分红點币等虚拟货币的形式进行抵

扣获利，引诱参加者继续发展他人参加，骗取财物。截止2015年上半年期间，参與该传销组织人员达34人且层

级在三级以上，其中张某甲在该传销活动中起组织、领导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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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중국내에서 벌어진 다양한 인터넷 가상화폐 금융사기 사건 중 중국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10대 ‘传销币’ 사건을 소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016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장기간 자국

민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도구삼아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이들 사건은 모두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졌고,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다. 또 위의 기사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다단계 사기사건의 이름이나 사건에서 활용

된 가상화폐 이름도 대부분 ‘易物币’, ‘暗黑币’, ‘分红點币’ 등으로 ‘X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공통된 사

건 발생 장소인 ‘互联網’과 공통된 사기도구인 가상화폐에서 ‘虚拟’가 ‘传销币’의 창조 부분으로 발현된 것이다.

4. 나가며

본고는 2016년 신조어 ‘传销币’를 개념적 통합 연결망으로 분석하여 그 혼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입력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传销’와 ‘币’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력공간1에는 사기꾼, 피

해자, 다단계판매라는 의미요소가 구축되었고, 입력공간2에는 [사용자], [수령인], [사용 용도]라는 화폐 의미

프레임이 구축되었다. 이들 의미요소 간의 사상과 투사 후 혼성공간에서는 ‘币’의 [사용 용도] 프레임의 불명

확함을 ‘传销’의 다단계 판매 의미가 충족시키는 정교화를 거쳐 ‘传销币’의 개념을 일차적으로 완성시켰다. ‘传

销币’의 창조 요소인 ‘互联網’, ‘金融骗局’, ‘虚拟’가 왜 발생되었는지는 중국 내에 크게 영향을 미친 10대 인터

넷 다단계 사기 사건과 관련한 기사내용으로 알 수 있었다.

공통된 현상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일련의 현상들을 아울러 지칭할 어휘가 필요해진다. 중국인

들은 다양한 인터넷 다단계 금융 사건을 겪으면서 해당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어휘의 필요성을 느

꼈을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하여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분석해 보았다. 추후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중국어

신조어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분석하면 중국어 어휘의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6. 暗黑币 : - 중략 - 值得注意的是，这個由刘雄等人建立的山寨“暗黑币”網站與真正的“暗黑币”

没有任何关联, 它只是借助“暗黑币”的名声及價值大肆进行宣传, 达到混淆视聽的目的。(真正的暗黑币後

已更名为Dash-达世币)打着投资虚拟货币“暗黑币”的旗號，刘雄等人在互联網兜售所谓“暗黑币”吸纳会

员。从2014年8月至2015年3月底，短短8個月时间就在中国内地发展会员3萬余個(以累计注册账號计算)，案发

前，达康公司每天入账资金达到两三千萬元，总涉案金额近15億元。

7. AC亚洲币 : 2014年9月AC复利系统包装成一家致力於互联網金融研究和创新理财的民族企业，命名为

“亚币集团”。2015年10月，项某账户上资金已达460余萬元人民币，其他骨干会员分别盈利180萬元至60萬元

人民币，最终因2萬多人的“AC维权”的群體聚合在一起，通过交流知道越来越多的内幕，遂报警。

8、恒星币 : “恒星币”的套路跟上述的“暗黑币”类似，本是一款国外数字货币，却被国内的不法分子

借壳疯狂利用，谋取暴利。山寨“恒星币”最早出现於2016年4月，通过虚假宣传可获得高额回报的方式，在

微信群推廣发展会员，- 중략 - 據悉，犯罪嫌疑人通过“拉人头”传销手法售卖“矿機”，“矿機”自动生

产“恒星币”並注册“恒星币”会员，以此方式大量发展下线成员。上线根據账號级别每次收取下线投资额的

3%-22%作为提成。整個網络遍及全国各地注册会员达15萬多個，涉案金额约1000多萬元。

9、长江国际虚拟币 : 不法分子在国内或国外注册成立空壳公司並设立網站，大肆宣传虚構某種“虚拟货

币”的價值，捏造博彩、娱乐、醫疗等实體项目，以多至百倍收益的“高额返利”为噱头，鼓励会员以开拓市

场、與人共享等“拉人头”的方式赚取回报，不断吸纳会员会费达到敛财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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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Ⅰ】 발표 ➀

墨子의 天觀念 硏究

조원일*1)

【목 차】

1. 序言

2. 자연적 의미의 천

3. 종교적 성격과 인문적 성격을 겸비한 천

4. 천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귀신

5. 結語

【초록】

묵자가 언급한 천天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 성격과 인문적 성격을 겸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묵자가 언급한 천제는 지혜롭고 고귀한 존재로 초자연적으로 포상과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이는 지고 무상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자 역시 천제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이 생활하는 지역은 하늘의 영토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늘의 뜻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며, 하늘의 의지에 순응하면 하늘로부터 포상

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의지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묵자가 천제의 존재 및 그가 지니

고 있는 지고 무상의 권위를 논증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권위에 의탁해서 포상과 징벌의 절대적 권위

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묵자가 하늘의 뜻을 준수하고 귀신의 존재를 밝히고자한 이유는,

사람들이 천제와 귀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묵자의 사상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하늘의 의지에 가탁하여 천하의 이로움을 흥기시키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 한다고 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키워드】묵자, 천, 종교, 인문, 천지

1. 序言

묵자는 자신의 사상이 고대 성왕聖王의 도道에 부합한다고 하는 언급을 가장 좋아했으며, 겸애兼愛와 의로

운 정치를 성왕의 도道라고 했으며, 물자를 절약하고 장례를 간소하게 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 것 등

어느 하나라도 성왕이 몸소 힘써 실천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성왕의 도는 무엇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바로 “위로는 하

늘을 이롭게 할 수 있고, 가운데로는 귀신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1)라

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언급들 가운데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묵자가 제기한 각종의 관념들 모두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 전남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mengzi2000@naver.com)
1)墨子, 尙賢下 , “上可而利天, 中可而利鬼, 下可而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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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묵자는 이로움의 관념을 통하여 인간들 각개 각층의 삶의 방식을 인도하고자 생각하고 고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묵자가 언급한 이로움이란 개인의 사적인 이로움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로울 수 있는 공공의

이로움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을 기반으로 해서 묵자는 전통적인 인의仁義개념을 새롭게 수정함

과 동시에 겸애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한다. 아울러 묵자는 논리적인 추론방식을 통하여 그 자신의 주

요한 사상개념을 모두 밀접하게 연결시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묵자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체계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상상이 아닌 삼대三代의 성왕을 본

받은 것이라고 하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왕의 도道가 이미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묵

자 자신의 모든 주장 역시 실천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대의 성왕은 어떻게 그

러한 도道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묵자는 삼대의 성왕 모두가 하늘을 본받았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하늘의 의지를 따를 수 있었기에 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역사적인 제사행위 사례를

통하여 증명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의지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늘은 주동적으로 어떠한 형태

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인간의 체득과 해석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의 의지를 져버려서는 안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간은 하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며 반대

로 하늘의 의지를 따를 경우 하늘로부터 포상을 받게 된다고 묵자는 역설하였다. 하늘은 인간과 매우 멀리 떨

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귀신은 인간과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삶속에

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귀신과 하늘 역시 이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묵자의 천관념은 그의 사상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묵자의 사상은

인간이 하늘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기본 테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한 천에 대한 논의는

묵자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파악해야만 하는 관건적인 이론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묵자의 천관념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문형의 孔子와 墨子의 天槪念 비교 라고 하는 논문만 있을 정

도로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문형의 경우 묵자는 은대의 상제개념을 복원하여 천의

외면적 초월화를 시도한 결과 묵자의 천개념을 초월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충분히 학술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자와 묵자의 천개념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비교적 공자의 천개념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학술계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천관념을 중심으로

묵자의 사상을 고찰했다는 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묵자의 천관념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자연적 의미의 천과 종교적 성격과 인문적 성격을 겸비한

천 및 천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귀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2. 자연적 의미의 천

묵자는 법의法儀 편에서 천하는 평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하늘을 본받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하는 점

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묵자가 언급한 하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하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묵자가 언급한 하늘은 종교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념은묵자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묵자의 사상을 연구
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하늘이 묵자 사상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하늘이 없다면 묵자의 기타 사상

은 모두가 존재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들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것 외에도 묵자는 귀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거기에 상제上帝 관념을 융합시키기도 했다. 이

처럼 묵자는 교리를 창조한 교주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2) 심지어는 그의 심리적 본원까지 거슬러 올

라가 묵자의 사상이 평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도출해내기도 한다. 결국에는 묵자는 역사의

2) 胡適, 中國哲學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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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라고 하는 여정을 밟아가며 천지天志의 구상 위에 이론적 토대를 건립한 것이며, 묵자의 천지는 실제로

주나라 초기의 종교적 천명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

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공周公이후 주나라의 인문정신은 이미 점진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다가

춘추시대에 이르러 매우 활성화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묵자가 인문정신의 세

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설은 성립되기 힘든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묵자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묵자
가 요구한 대상은 대부분이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루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단지 평민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묵자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연적 의미의 천에 관한 서술은 보통명사의 용법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하늘과 땅은 환하기만 하지 않으며, 큰 물은 맑기만 하지 않으며, 큰 불은 타기만 하지 않는다.4)

이 네 분의 임금들은 물든 것이 합당하므로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고, 천자가 되어 하늘과 땅을 뒤덮을 만한 공

로와 명성을 이룩하였다.5)

두루 하늘과 땅 사이나 널리 이 세상 안에는 하늘과 땅의 뜻과 음양의 조화가 작용하지 않는 곳이란 없다. 비

록 지극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성인께서 하늘과 땅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다.6)

시경, 주송 에서 말하였다. 성인의 덕은 하늘이 높은 것과도 같고 땅이 넓은 것과도 같아서 천하에 밝게 비
친다.……해가 비추는 것과도 같고 달이 밝은 것과도 같아서 하늘과 땅과 더불어 영원하다.……그러므로 성인의

덕은 하늘과 땅을 전부 뒤덮고 있는 것이다.7)

그리하여 하늘은 그에게 상을 내리고, 귀신은 그를 부유하게 해주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여 그로 하여금 천자

의 귀한 몸이 되게 하고, 천하의 부를 다 차지하게 하였으며, 명성은 하늘과 땅에 어울리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

고 있다.8)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곳 마을 문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려 하였다.9)

천지天地를 병칭하는 것은 춘추시대에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용법이었다. 이러한

천치는 어떤 때에는 각종의 자연현상을 포함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고, 때로는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의 땅

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묵자가 사용한 천지의 의미는 후자의 의미로서의 천지였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에서와 같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용법을 지칭하는 경우는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던 것이다. 자연적 의미의 천과 묵자의 사상과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에 묵자가 그것을 중시하지 않은 점은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묵자가 자연적 의미의 천을 그다지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의 자연현상은 시종일관되게 일정한 규칙성

을 가지고 천지간에 운행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묵자는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해석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하늘은 추위와 더위를 절기에 맞도록 해주고, 사철이 조화 되도록 해주며, 날씨와 비와 이슬이 때에 알

3) 徐復觀, 中國人性論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0년, 313쪽 참조.
4) 墨子, 親士 , “是故天地不昭昭, 大水不潦潦, 大火不燎燎.”
5) 墨子, 所染 , “此四王者所染當, 故王天下, 立為天子, 功名蔽天地.”
6) 墨子, 辭過 , “凡回於天地之間, 包於四海之內, 天壤之情, 陰陽之和, 莫不有也, 雖至聖不能更也. 何以知其然? 聖人有傳,

天地也.”
7) 墨子, 尙賢中 , “周頌道之曰: 聖人之德, 若天之高, 若地之普.……若日之光, 若月之明, 與天地同常.……故聖人之德, 蓋總

乎天地者也.”
8) 墨子, 非攻下 , “是以天賞之, 鬼富之, 人譽之, 使貴為天子, 富有天下, 名參乎天地, 至今不廢.”
9) 墨子, 公輸 , “天雨, 庇其閭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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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해주고, 오곡이 잘 익도록 해준다.10)

또한 내가 하늘이 백성들을 사랑하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는 까닭인 것이다. 곧 해와 달과 별들을 분별하여

마련해 줌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질서 있게 다스려주고, 눈, 서리, 비, 이슬을 내려 줌으로써 오곡과 삼베가

잘 자라게 해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재물과 이익을 얻게 하였다. 산과 냇물과 계곡들을 벌여놓아 온갖

일을 하도록 널리 마련해 놓고 백성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려 보고 있는 것이다.11)

위의 인용문들을 통하여 묵자가 각종의 자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안배되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天에 의해서 주

재되는 것이며, 비정상적인 자연현상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에는 만물을 주재하

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라 임금 걸에게도 하늘의 엄한 명령이 내려졌다. 해와 달이 제때에 뜨고 지고 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가 엇

갈려 닥치고, 다섯 가지 곡식이 말라죽고, 귀신들이 나라 안에서 울부짖고, 학이 열흘 여 밤이나 울었다.12)

시경詩經, 상서尙書, 좌전經左傳, 국어國語 등과 같은 고대의 전적들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자
연현상이 상제에 의해서 통제 된다고 하는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묵자에서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천제天帝의 관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전의 사상가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묵자가 천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통일적인 요구를 표방했다고 하는 점

이다. 그래서 본래는 자연적 의미의 천에 속하던 천관념이 전환되어 종교적 성격의 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

는 것이다. 묵자에게 이러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공자처럼 도덕적인 관념으로 천도天道와 인도人道 사이

의 긴밀한 관계를 체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을 탐구할 수도 없었

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묵자는 하늘이 인간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즉 이는 묵자가 인간의 삶의 도리는 모두 지고 무상한 천제의 의지 속에서 조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생의 법칙과 규범을 심도 있게 찾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하늘

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하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묵자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조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종교적 성격과 인문적 성격을 겸비한 천

묵자가 언급한 천天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 성격과 인문적 성격을 겸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묵자는 천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 및 천天과 제帝를 동일한 신으로 보는 견해가 비록 주나라 초기의

관념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것에 대하여 논리적인 추론방식을 통하여 논증을 했다. 또한 천이 가지고 있

는 인문적 성격 역시 묵자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주나라 초기의 관념에 비해 좀 더 진보하고 체계적이게

되었다.

먼저 천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묵자의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나라 초기의 천제 관념은 어떠한 형태의 종교의식에서 기원했는가의 문제는 현재까지 이견이 분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시경과상서에 기록된 사실들을 검토했을 때 주나라 초기의 천제에서 보여 지고 있는 종
교적 성격은 인간의 직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묵자는 직관에

의하지 않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제사의식 속에서 하늘의 종교적 성격을 논증했다.

10)墨子, 天志中 , “是以天之為寒熱也節, 四時調, 陰陽雨露也時, 五穀孰.”
11)墨子, 天志中 , “且吾所以知天之愛民之厚者有矣. 曰以磨為日月星辰, 以昭道之. 制為四時春秋冬夏, 以紀綱之. 雷降雪霜

雨露, 以長遂五穀麻絲, 使民得而財利之. 列為山川谿谷, 播賦百事, 以臨司民之善否.”
12)墨子, 非攻下 , “遝至乎夏王桀, 天有酷命, 日月不時, 寒暑雜至, 五穀焦死, 鬼呼國, 鶴鳴十夕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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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늘이 천자보다 귀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천자가 선을 행하면 하

늘은 상을 주고, 천자가 포악한 짓을 하면 하늘은 벌을 주기 때문이다. 천자에게 질병이나 재난 또는 불행이 생기

면 반드시 재계목욕을 하고 정결히 술과 단술과 젯밥과 제물을 마련해 가지고 하늘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

러면 하늘은 그런 것을 없애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이 천자에게 복을 빌었다는 일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하늘이 천자보다 귀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이유다.13)

천자에게 훌륭함이 있으면 하늘은 그에게 상을 주고, 천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늘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천자의 상과 벌이 합당하지 못하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하늘은 질병과 재난을 내리고 서리와 이슬을 제때에

내리지 않도록 한다. 천자는 반드시 소ㆍ양과 개ㆍ돼지를 잘 기르고, 정결히 젯밥과 제물 및 술과 단술을 장만해

가지고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며 하늘에 복을 빈다. 나는 일찍이 하늘이 천자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들

어보지 못하였다. 나는 이것으로써 하늘이 천자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고 있다.14)

봉건전제 통치시스템 아래서 천자는 모든 권력과 부귀를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시킨 존재였다. 묵자는 천자

란 존재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으며, 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사의식을

통하여 하늘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시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묵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만일 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자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견해를 피력한다. 또한 천제는 지혜롭고 고귀한 존재로 초자연적으로 포상과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

는데, 이는 지고 무상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자 역시 천제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 이외에도 묵자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 성격의 천이 허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다.

또 옛 훌륭한 임금들의 책에서 하늘의 밝고 허술하지 않은 도리를 해설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안다. 거기에

는 밝고 분명한 것은 하늘이며, 아래 땅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였다. 곧 이 말은 하늘이 천자보다도 귀하고 지혜로

운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 하늘보다도 귀하고 지혜로운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는 하늘이 귀하고, 하늘이

지혜로울 따름이라고 하였다.15)

그러므로 옛날 하ㆍ은ㆍ주 세 왕조의 성왕인 우임금ㆍ탕임금ㆍ문왕ㆍ무왕 같은 임금들은 하늘이 천자를 다스리

고 있다는 것을 천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소와 양을 기르고 개와 돼지를 길러

깨끗이 젯밥과 제물과 술과 단술을 마련하여 가지고서 상제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어 하늘에 복을 빌고 구하였

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하늘이 천자에게 복을 빌었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16)

묵자가 언급한 천의 종교적인 성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생활하는

지역은 하늘의 영토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늘

의 뜻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며, 하늘의 의지에 순응하면 하늘로부터 포상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의지를 위

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의 의지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포상 및 징벌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대의 성왕과 폭군을 들을 수 있다.

옛날 삼대의 성왕인 우임금ㆍ탕임금ㆍ문왕ㆍ무왕이 하늘의 뜻을 좇아서 상을 받았고, 옛날 삼대의 폭군인 걸왕

ㆍ주왕ㆍ유왕ㆍ여왕은 하늘의 뜻을 반하여 벌을 받은 사람이다.17)

13)墨子, 天志中 , “吾所以知天之貴且知於天子者有矣. 曰: 天子為善, 天能賞之; 天子為暴, 天能罰之. 天子有疾病禍祟, 必
齋戒沐浴, 潔為酒醴粢盛, 以祭祀天鬼, 則天能除去之, 然吾未知天之祈福於天子也. 此吾所以知天之貴且知於天子者.”

14)墨子, 天志下 , “天子有善, 天能賞之. 天子有過, 天能罰之. 天子賞罰不當, 聽獄不中, 天下疾病禍福, 霜露不時, 天子必且

犓豢其牛羊犬彘, 絜為粢盛酒醴, 以禱祠祈福於天, 我未嘗聞天之禱祈福於天子也, 吾以此知天之重且貴於天子也.”
15)墨子, 天志中 , “又以先王之書, 馴天明不解之道也知之. 曰: 明哲維天, 臨君下土. 則此語天之貴且知於天子. 不知亦有貴

知夫天者乎. 曰: 天為貴, 天為知而已矣.”
16)墨子, 天志上 , “故昔三代聖王禹湯文武, 欲以天之為政於天子, 明說天下之百姓. 故莫不犓牛羊, 豢犬彘, 潔為粢1盛酒醴,

以祭祀上帝鬼神, 而求祈福於天. 我未嘗聞天之祈福於天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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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는 삼대의 성왕이 하늘의 뜻을 순응한 것과 폭군이 하늘의 뜻을 위반한 사례가 단지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나 후세에 조작된 것이 아니라 문헌전적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함으로써 하늘로부터 포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그것은 삼대의 성인다운 임금이

신 요임금ㆍ순임금ㆍ우임금ㆍ탕임금ㆍ문왕ㆍ무왕 같은 분들이다.……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 일을 대쪽과 비

단에 쓰고, 쇠와 돌에 새기며, 쟁반과 대야에도 새겨서 후세 자손들에게도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하늘의 뜻을

어김으로써 하늘의 벌을 받았던 사람으로는 어떤 자들이 있는가? 그것은 옛날 삼대의 폭군이었던 걸왕ㆍ주왕ㆍ유

왕ㆍ여왕 같은 이들이다.……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 일을 대쪽과 비단에 쓰고, 쇠와 돌에 새기며, 쟁반과 대

야에도 새겨서 후세 자손들에게도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태서 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임금은 오만하고

무례하여 상제를 섬기려 하지 않고, 그의 선조들의 신도 버리고 제사지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의 할 일에 힘쓰지 않았다.18)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묵자의 천제 관념은 논리적 추론 및 역사적 사례라고 하는 논증을 거쳐서

도출된 결론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묵자가 천제의 존재 및 그가 지니고 있는 지고 무상의 권위를 논증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권위에 의탁해서 포상과 징벌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

된다. 묵자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속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포상과 처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도

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가장 효과적인 운용방식은 바로 법과 정치를 통해서 운

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정치는 포상과 처벌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천의 인문적 성격에 대한 묵자의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천지天志 즉 하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묵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로 그 의미는 하늘의 뜻이나 하늘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19) 그렇다면 하늘의 의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까?

그렇지만 하늘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가? 결코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롭게 할

것을 바라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서로 해칠 것을 바라지 않는다.20)

하늘은 의로움을 바라고 불의를 싫어한다.……그렇다면 무엇으로써 하늘이 의로움을 바라고 불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천하에 의로움이 있으면 살고, 의로움이 없으면 죽으며, 의로움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의로움이 없으면 가난해지며, 의로움이 있으면 다스려지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늘

은 그들의 삶을 바라고 죽음을 싫어하며, 그들의 부유함을 바라고 가난을 싫어하며, 그들의 다스림을 바라고 어지

러움을 싫어한다. 하늘은 의로움을 바라고 불의를 싫어함을 아는 근거인 것이다.21)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들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해주어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

다.22)

이상과 같은 인용문을 통하여 하늘의 의지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의로움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

17)墨子, 天志上 , “昔三代聖王禹湯文武, 此順天意而得賞也. 昔三代之暴王桀紂幽厲, 此反天意而得罰者也.”
18)墨子, 天志中 , “順天之意, 得天之賞者誰也? 曰若昔三代聖王, 堯舜禹湯文武者是也.……不止此而已, 書於竹帛, 鏤之金

石, 琢之槃盂, 傳遺後世子孫.……皇矣道之曰: 帝謂文王,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不長夏以革, 不識不知, 順帝之則. 帝善其

順法則也, 故舉殷以賞之, 使貴為天子, 富有天下, 名譽至今不息.……反天之意, 得天之罰者誰也? 曰若昔者三代暴王桀紂幽

厲者是也.……不止此而已, 書於竹帛, 鏤之金石, 琢之槃盂, 傳遺後世子孫.……大誓之道之曰: 紂越厥夷居, 不肯事上帝, 棄厥

先神祇不祀, 乃曰吾有命, 毋廖務. 天亦縱棄紂而不葆. 察天以縱棄紂而不葆者, 反天之意也.”
19)羅光, 中國哲學思想史-先秦編, 臺北, 學生書局, 1987년, 362쪽 참조.
20)墨子, 法儀 , “然而天何欲何惡者也? 天必欲人之相愛相利, 而不欲人之相惡相賊也.”
21)墨子, 天志上 , “天欲義而惡不義.……然則何以知天之欲義而惡不義? 曰: 天下有義則生, 無義則死; 有義則富, 無義則貧;

有義則治, 無義則亂. 然則天欲其生而惡其死, 欲其富而惡其貧, 欲其治而惡其亂, 此我所以知天欲義而惡不義也.”
22)墨子, 天志上 , “當天意而不可不順, 順天意者, 兼相愛, 交相利, 必得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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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구이다.

묵자가 말했다. 하늘의 뜻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큰 가문이 작은 가문을 어지럽히는 것과,

강한 자가 수가 적은 자들에게 포악한 짓을 하는 것과, 사기꾼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에게 오만하게 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늘이 바라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도리를 알고 있으면 서로 가르쳐 주고, 재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갖기를 바란다. 또 윗사람은 힘

써 다스리고, 아랫사람은 힘써 맡은 일에 종사하기를 바란다.23)

하늘의 의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하늘의 의지가 묵자 개인의 독단적인 견해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묵자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논증한다.

지금의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이롭게 하는 일은 옛날의 성인이신 네 임금님들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이다. 어떻게 옛날의 성인이신 네 임금님께서 그것을 친히 행하신 것을 아는가? 묵자가 말했다. 나는 그분들과

같은 세상 같은 시대에 살면서 직접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얼굴빛을 보았던 것은 아니다. 그분들에 관하

여 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쟁반이나 대야에 새겨져 있는 것을 통하여 후세 자손들에게 전하여진 기록으로 그것

을 아는 것이다. 태서 편에 이런 말이 있다. 문왕께서는 해와도 같고 달과도 같이 사방에 빛을 발하고 서쪽 땅에

도 빛을 발하였다. 곧 이것은 문왕의 천하를 아울러 사랑하심이 넓고도 커서, 비유를 들자면 해와 달이 세상을 사

사로움 없이 아울러 두루 비춤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24)

일반적으로 의로움이란 올바른 것이다.……그러므로 옛날 하ㆍ은ㆍ주 세 왕조의 성왕인 우임금ㆍ탕임금ㆍ문왕

ㆍ무왕 같은 임금들은 하늘이 천자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천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모두가 소와 양을 기르고 개와 돼지를 길러 깨끗이 젯밥과 제물과 술과 단술을 마련하여 가지고서 상제와 귀신에

게 제사를 지내어 하늘에 복을 빌고 구하였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하늘이 천자에게 복을 빌었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나는 그래서 하늘이 천자를 다스리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25)

위의 인용문들을 통하여 묵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지 아니면 지극히 자의적인지를 막론하

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의지나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을 의

미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바꿔 말한다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 성격은 사실은 묵자 인생철학의 투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초기의 천명이 덕을 밝히는 것을 통하여 인문정신을 구체화 시킨 것 및춘추
좌전이나국어속에 담겨져 있는 인문정신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이들 보다 더욱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묵자와 여타의 제자백가 모두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반드시 규범이 있고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26) 묵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동의 이상 즉 삶의 규범이 하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으며, 천제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포

상과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역설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늘의 의지를 준수하게 유도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있음은, 비유를 들면 마치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에게 그림쇠가 있고, 목수에게 굽은 자가

있는 것과 같다.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과 목수들은 그들의 그림쇠와 굽은 자를 가지고서 천하의 네모꼴과 원을 재

면서 말하기를, 들어맞는 것은 바른 것이고, 들어맞지 않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한다. 지금 천하의 군자들의

책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그들의 이론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위로는 제후들을 설

복시키고, 아래로는 여러 선비들을 설복시키려 하지만 그들은 어짊과 의로움으로부터 크게 멀리 떨어져 있다. 무

엇으로써 그러함을 아는가? 그것은 내가 천하의 밝은 법도로 재어봄으로써 아는 것이다.27)

23)墨子, 天志中 , “子墨子曰: 天之意, 不欲大國之攻小國也, 大家之亂小家也, 強之暴寡, 詐之謀愚, 貴之傲賤, 此天之所不

欲也. 不止此而已, 欲人之有力相營, 有道相教, 有財相分也. 又欲上之強聽治也, 下之強從事也.”
24)墨子, 兼愛下 , “今若夫兼相愛交相利, 此自先聖六王者親行之. 何知先聖六王之親行之也? 子墨子曰: 吾非與之並世同時,

親聞其聲, 見其色也. 以其所書於竹帛, 鏤於金石, 琢於槃盂, 傳遺後世子孫者知之. 泰誓曰: 文王若日若月, 乍照光於四方於

西土. 即此言文王之兼愛天下之博大也, 譬之日月, 兼照天下之無有私也.”
25)墨子, 天志上 , “且夫義者政也.……故昔三代聖王禹湯文武, 欲以天之為政於天子, 明說天下之百姓. 故莫不犓牛羊, 豢犬

彘, 潔為粢1盛酒醴, 以祭祀上帝鬼神, 而求祈福於天. 我未嘗聞天之祈福於天子也. 我所以知天之為政於天子者也.”
26)王德裕, 先秦哲學史論, 重慶, 重慶出版社, 1992년, 94∼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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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묵자는 자신의 인생철학을 근거로 하여 하늘의 의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했으며, 성왕이 하늘을 본받은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천지의 가치를 긍정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묵자는 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상과 징벌의 권위를 통하여 실제로 하늘의 의지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확

인했던 것이다.

4. 천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귀신

묵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귀신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되었을까?

옛날 삼대의 성왕들이 돌아가신 뒤로는 천하는 의로움을 잃고 제후들은 힘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다.……그리하

여 천하는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된 까닭은 어째서인가? 곧 모두가 귀신이 있고 없는 분별에 의혹을 지니어 귀신

이 현명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난폭한 자에게는 벌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천하의

사람들에게 귀신이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난폭한 자에게는 벌을 줄 수 있음을 믿게 한다면, 천하가 어

찌 어지러워지겠는가?28)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다만 귀신이 초자연적인 포상과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천하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가

지 사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는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이 포상과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제가 이미 포상과 징벌을 가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존재를 주관하고 있는데 왜 귀신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묵자가 언급하고 있는

신은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신의 특징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인간의 삶속에서 매우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해나 달 및 산천과 비바람 등과 같은 것들이며, 귀신은 형상이 없는 인간의 화신으로 이

들 둘을 비교한다면 귀신이 좀 더 인간에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귀신은 전통적인 신앙체계로서 그것

의 영향력은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에게 두루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시대 초기에 비록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표방했지만 노자 이외에 귀신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견고한 신앙체계를 다시 수립할 경우 묵

자의 학설사상을 보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묵자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의 가치

를 천자(성왕) 한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하늘과 천자 이외의 사람들과는 소원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주창할 수 있다면, 하늘의 권위를 천자 한 사람에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과 징벌이라고 하는 관념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묵자가 귀신의 존재를 논증한 방법은 ‘삼표법三表法’을 사용한 논증이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눈

과 귀로 경험한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귀신을 본적이 있거나 귀신의 소리

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귀신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묵자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이 생겨난 이래로, 귀신이라는 물건을 본 사람이 있고, 귀신이 내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귀신이 없다

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29)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둘째, 반드시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캐보아야 한다. 묵자는 진나라 목공穆公이 구망句芒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수명을 19

27)墨子, 天志上 , “我有天志, 譬若輪人之有規, 匠人之有矩, 輪匠執其規矩, 以度天下之方圜, 曰: 中者是也, 不中者非也. 今
天下之士君子之書, 不可勝載, 言語不可盡計, 上說諸侯, 下說列士, 其於仁義則大相遠也. 何以知之? 曰: 我得天下之明法以

度之.”
28)墨子, 明鬼下 , “逮至昔三代聖王既沒, 天下失義, 諸侯力正.……是以天下亂. 此其故何以然也? 則皆以疑惑鬼神之有與無

之別, 不明乎鬼神之能賞賢而罰暴也. 今若使天下之人, 偕若信鬼神之能賞賢而罰暴也, 則夫天下豈亂哉?”
29)墨子, 明鬼下 , “自古以及今, 生民以來者, 亦有嘗見鬼神之物, 聞鬼神之聲, 則鬼神何謂無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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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나 더 연장 받은 이야기를 비롯하여 다섯 종류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셋째, 삼대의

성왕들 모두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사례를 들어 귀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인간에게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묵자는 귀신의 가장

크고 중요한 능력은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 여부를 살펴보고, 천제를 대신하여 선한 행위에는 포상을

내리고 악한 행위에는 징벌을 내리는 것을 분명하게 수행한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귀신에게 포

상과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묵자는 귀신에게도 포상과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

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귀신의 이러한 능력에 대하여 은나라의 탕임금이 하나라의 걸임금을 주살하고 추치推

哆와 태희大戲를 사로잡은 사실과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임금을 주살한 사실 및 두백杜伯이 주나라 선왕

宣王을 죽인 사실 등과 같은 사례를 들어 증명하였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내가 귀신이 내리는 벌은 부귀와

인민의 수가 많고 강한 것과, 용기와 힘이 있고 뛰어난 무술이 있는 것과,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30)라고 했으며, 또 “이것은 귀신이 상을 내릴 때에는 아

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을 내리고, 귀신이 벌을 줄 때는 아무리 큰 상대라 하더라

도 반드시 벌을 준다는 말이다.”31)라고 언급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묵자가 하늘의 뜻을 준수하고 귀신의 존재를 밝히고자한 이유는, 사람들이

천제와 귀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묵자의 사상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하늘의 의지에 가탁하여 천하의 이로움을 흥기시키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 한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제와 귀신의 가장 커다란 영향력은 무

엇일까? 그것은 바로 선한 행위에 포상을 내려주고 악행에 징벌을 내린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천하의 이로움인 것인가? 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바꿔 말하자면, 하늘의 의지

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모두가 묵자의 철학사상이 고민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묵자가 운용한 논리적 추론방식이 천제와 귀신 신앙을 체계화 시키고 합리적으로 지리 잡게 만들었

다고 해도, 하늘의 뜻을 준수하고 귀신의 존재를 밝힌다고 하는 관념은 사고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별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묵자의 하늘의 뜻을 준수하고 귀신의 존재를 밝힌다고 하는 미신적 관념은 그의 사상체

계 가운데 계륵과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와 같더라도 묵자의 학설은 전국

시대에는 현학으로 불릴 정도로 당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 했으며, 그의 천지론 사상은 그 나름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5. 結語

이상과 같이 묵자의 천관념에 대하여 자연적 의미의 천과 종교적 성격과 인문적 성격을 겸비한 천 및 천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귀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묵자가 자연적 의미의 천을 그다지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의 자연현상은 시종일관되게 일정한 규칙성

을 가지고 천지간에 운행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묵자는 각종의 자연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해서 안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에

의해서 주재되는 것이며, 비정상적인 자연현상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에

는 만물을 주재하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묵자의 사상 속에는 자연현상과 천제의 관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전의 사상가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묵자는 천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통일적인 요구를 표방했다.

그래서 본래는 자연적 의미의 천에 속하던 천관념이 전환되어 종교적 성격의 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

30)墨子, 明鬼下 , “此吾所謂鬼神之罰, 不可為富貴眾強, 勇力強武, 堅甲利兵者, 此也.”
31)墨子, 明鬼下 , “此言鬼神之所賞, 無小必賞之, 鬼神之所罰, 無大必罰之.”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74

이다. 묵자에게 이러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공자처럼 도덕적인 관념으로 천도와 인도 사이의 긴밀한 관

계를 체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며,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을 탐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묵자가 언급한 천天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 성격과 인문적 성격을 겸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묵자가 언급한 천제는 지혜롭고 고귀한 존재로 초자연적으로 포상과 징벌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이는 지고 무상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자 역시 천제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이 생활하는 지역은 하늘의 영토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늘의 뜻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며, 하늘의 의지에 순응하면 하늘로부터 포상

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의지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묵자가 천제의 존재 및 그가 지니

고 있는 지고 무상의 권위를 논증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권위에 의탁해서 포상과 징벌의 절대적 권위

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천지天志 즉 하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묵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로 그 의미는 하늘의 뜻이나 하늘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하늘의 의지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의로움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이다. 사실 묵자에게 있어서 하늘의 의지나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 성격은 사실은 묵자 인생

철학의 투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초기의 인문정신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이들 보다 더욱 체계적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묵자와 여타의 제자백가 모두는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반드시 규범이 있고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정과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묵자는 이와 같은 사

람들의 공동의 이상 즉 삶의 규범이 하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으며, 천제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포상

과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역설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늘의 의지를 준수하게 유도했던 것이다.

묵자가 언급하고 있는 신은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신의 특징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인

간의 삶속에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해나 달 및 산천과 비바람 등과 같은 것들이며, 귀신은 형상이

없는 인간의 화신으로 이들 둘을 비교한다면 귀신이 좀 더 인간에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귀신은 전통

적인 신앙체계로서 그것의 영향력은 각계각층의 사람들 모두에게 두루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시대

초기에 비록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표방했지만 노자 이외에 귀신의 존

재를 체계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견고한 신앙체

계를 다시 수립할 경우 묵자의 학설사상을 보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묵자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의 가치를 천자(성왕) 한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하늘과 천자 이외의 사람들과는 소원해

지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주창할 수 있다면, 하늘의 권위를 천자 한 사람에게 더욱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과 징벌이라고 하는 관념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묵자가 하늘의 뜻을 준수하고 귀신의 존재를 밝히고자한 이유는, 사람들이

천제와 귀신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묵자의 사상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하늘의 의지에 가탁하여 천하의 이로움을 흥기시키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 한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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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Ⅰ】 발표 ➁

苏轼<子姑神记>初探

安熙珍*1)

“子姑神”在中国民间信仰里是一种厕神，也叫“紫姑神”。1) 不管名称如何，在中国南方民间以成为一种民

间信仰。有关子姑故事在魏晋时期已经有记录，很多的文献里都涉及着有关子姑神的篇章。在这篇文章里，主要探

讨苏轼文章中的子姑神。苏轼的诗文中关于子姑神的文章共有6篇。2) 根据刘勤的研究，苏轼的子姑神记录有；<子

姑神记>(1082年正月) 、<仙姑问答> (1082年正月以后) 、<少年游> (1082年) 、<天篆记><是日偶至> (1083年) 

、<广州女仙> (1094年) 等。在这里应该要关注的是，大部分是苏轼自己亲身经历的经验。本研究通过探讨苏轼有

关子姑神的记录里面的一贯性，讨论苏轼对子姑神占卜的观点，以及其真实的意义。 

我们首先在<子姑神记>、<仙姑问答>里发现占卜过程。苏轼在参观子姑神占卜时，不仅目视实际情况，而且与

子姑神进行对话。那么，苏轼如何看待姑神？我们可以分析苏轼所留下的经验与记录。

苏轼在宋神宗元丰四年（1081年）元月写的<少年游>词序云：“黄之侨人郭氏每岁正月迎紫姑神，以箕为腹，

箸为口，画灰盘中为诗。敏捷立成。余往观之。神请余作少年游，乃以此戏之。”其词为：“玉肌铅粉傲秋霜。准

拟凤呼凰。伶伦不见，清香未吐，且糠秕吹扬。到处成双君独隻，空无数烂文章。一点香檀，谁能借箸，无复似张

良。”苏轼在这篇词里虽然讽刺其“空无数烂文章”、“无复似张良”但是把子姑神当作一个客观人格体，进而后

来整理有关子姑的现象时，却郑重的将其记录下来。

子姑神现象在中国民间根深蒂固，是因为人们通过子姑神进行自身命运的占卜。单看上述苏轼的词作，我们知

道人们在簸箕上插着簪子等可以代表妇女形象的首饰，在正月十五日在厕间旁边焚香祷告并进行占卜。这时子姑神

就会降临到簸箕上。进行这一祷告仪式的人将安排两个人（大部分是幼童）来握住簸箕的两端，在事先准备好的沙

子（或者灰粉）板上按照子姑神引导的簸箕来写字。这种自动记述的方式由鬼神引导写字时，一人在旁边一个字一

个字大声念卜辞，另一人记录这些卜辞。这种占卜方式称作“扶乩”。中国南方地区以及香港、台湾传承了这种占

卜方式，现下依然流行。3) 

苏轼子姑神的第一个具体的记录是他被贬到黄州一年后的元丰四年，与上述<少年游>同一时期写的。作品名为

<子姑神记>（《苏轼全集校注》1297页），内容共有三个部分；一是迎神之后有关子姑神的身世记录，二是苏轼跟

灵魂的对话, 三是子姑神给苏轼的一些诗句。

(1) 苏轼遇见的“子姑神”身世

元丰三年正月朔日，予始去京师来黄州。二月朔至郡。至之明年，进士潘丙谓予曰：「异哉，公之始受命，黄人未

知也。有神降于州之侨人郭氏之第，与人言如响，且善赋诗，曰，苏公将至，而吾不及见也。已而，公以是日至，而神

以是日去。」（<子姑神记>）

这篇文章有两个信息；一是黄州郭氏家里降临子姑神，一是那子姑神说得预言符合苏轼的行程。这里的潘丙是

* 檀国大学

1) 姑的名称又称之为紫姑、厕姑、茅姑、坑姑、坑三姑娘等等。通过子姑进行占卜的叫扶乩、扶箕、抬箕、扶鸾、挥鸾、降

笔、请仙、卜紫姑、架乩等的说法。

2) 刘勤《苏轼紫姑书写系年正误》四川师范大学文学院。

3) 这跟欧美地区的灵应盘Ouija Board相类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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黄州当地的处士潘革的第二儿子，是跟苏轼亲密的人。郭氏是郭遘，是从山东搬迁来居住黄州的侨人。苏轼<与朱鄂

州书>来看，他是一个很老实的人，所以后来帮苏轼当会计进行拯救当地溺杀婴儿的弊习。子姑神的降临就在郭遘家

里出现的事情。按照上述的记录来看，子姑神早就知道苏轼将贬谪到黄州的情况，并他按时到达黄州的。有关苏轼

的情况是黄州的一般老百姓不可能知道的信息。这就可能说明子姑神拥有预测未来的能力。

其明年正月，丙又曰：「神复降于郭氏。」予往观之，则衣草木为妇人，而置箸手中，二小童子扶焉。以箸画字

曰：「妾，寿阳人也，姓何氏，名媚，字丽卿。自幼知读书属文，为伶人妇。（<子姑神记>）

这一段记录的要点是子姑神占卜过程，以及子姑神说的自己身世。在这片文章里描绘的比较简单，而到现在流

传下来的占卜过程是，首先人们把簸箕装成妇女的形象，并在簸箕最上端的嘴巴部分插住一根筷子。然后主持的人

们一同祷告就魂灵就降临下来。这样在簸箕上依附魂灵，轻轻把持簸箕的人按照簸箕上的筷子在下面的地面上自动

动作写字下来。这里写的内容叫做“附语”。《梦溪笔谈》中说：“旧俗，正月望夜迎厕姑，谓之紫姑。亦不必正

月，常时皆可召。予少时见小儿辈等闲则召之以为嬉笑……近岁迎紫姑仙者极多，大率多能文章歌诗，有极工者，

予屡见之。”而在苏轼的这一片文章的附语上有一些信息。那个魂灵是：“妾，寿阳人也，姓何氏，名媚，字丽

卿。自幼知读书属文，为伶人妇。” 就是说苏轼在这占卜场景下不仅观看整个过程，而且跟子姑神进行对话。

唐垂拱中，寿阳刺史害妾夫，纳妾为侍书，而其妻妒悍甚，见杀于厕。妾虽死不敢诉也，而天使见之，为直其冤，

且使有所职于人间。盖世所谓子姑神者，其类甚众，然未有如妾之卓然者也。 公少留而为赋诗，且舞以娱公。」（<子

姑神记>）

在这里子姑神说明自己成为子姑神的来历，并诉说她冤枉屈辱的缘故。她本来是有学问的良家妇女，而丈夫被

污吏冤死，自己成为人家的妾之后，又被夫人在厕间里杀死。而天使怜悯她，冥界把她安排到人间成为了子姑神。

“盖世所谓子姑神者，其类甚众，然未有如妾之卓然者也。”说明她是身世与来历分明的魂灵。苏轼写<子姑神记>

后不久，他再次写了当时的详细情况。这篇文章比<子姑神记>还更加具体明确。

僕尝问三姑是神耶仙耶。三姑曰：「曼卿之徒也。」欲求其事为作传。三姑曰：「妾本寿阳人，姓何名媚，字丽

卿。父为廛民，教妾曰：『汝生而有异，它日必贵于人。』遂送妾于州人李志处修学。不月馀，博通《九经》。父卒，

母遂嫁妾与一伶人，亦不旬日，洞晓五音。时刺史诬执良人，置之囹圄，遂强取妾为侍妾。不岁馀，夫人侧目，遂令左

右擒妾投于厕中。幸遇天符使者过，见此事，奏之上帝。上帝敕送冥司，理直其事。遂令妾于人间主管人局。」余问

云：「甚时人？」三姑云：「唐时人。」又问名甚？三姑云：「见有一所主，不敢言其名。」又问：「刺史后为甚

官？」三姑云：「后入相。」又问：「甚帝代时人？」姑云：「则天时。」又问：「上天既为三姑理直其事，夫人后得

甚罪？」三姑云：「罚为下等。」（<仙姑问答>）

这里苏轼的提问比较具体，问起“神耶仙耶”时，她说：“曼卿之徒也。”一般来说，“神”是天界的魂灵，

而“仙”先是冥界的魂灵。子姑神的回答说明她不是神灵而是鬼魂。石曼卿是比苏轼上一代的诗人，而他成为鬼仙

是众所周知的事情，因此她就是这样回答的。欧阳修《六一诗话》说：“曼卿卒后，其故人有见之者，云恍惚如梦

中，言我今为鬼仙也，所主芙蓉城，欲呼故人往游，不得，忿然骑一素骡去如飞。”这里的子姑神说自己是“鬼

仙”，也是“鬼魂”。4) 她请苏轼记录自己的身世，说自己是唐朝的一个妇女。详细而具体的身世，看来是事实。

按苏轼的这篇记录，何媚是唐朝寿阳郡人。寿阳是现在的山西地区。她出身在山东莱阳，而出嫁到山西寿阳在

当地被迫害。有关子姑神的记录，明朝陈耀文《天中记》卷四引用唐代《显异录》的内容说：“紫姑，菜阳人，姓

何名楣，字丽卿。寿阳李景纳为妾。其妻妒之，正月十五阴杀于厕中。天帝悯之，命为厕神。故世人作其形，夜于

厕间迎祀，以占众事。俗呼为三姑。”但是有关子姑神最早的记录就是南朝宋刘敬叔《异苑》卷五的文章；“世有

紫姑女，古来相传是人妾，为大家（曹夫人）所嫉，每以秽事相次役，正月十五日感激而死。” 这里气愤而死的内

容跟《显异录》以及苏轼<子姑神记>的稍微不同。一个是南朝以前并气愤而死的故事，另一个是唐朝被杀于厕，时

期和方式不一样。因此有人认为前一个故事的原型就是汉朝戚夫人的故事，而这些记录是融合了两个故事。5)

4)“虽曰仙，其实鬼也。”(《钟吕传道集》一章真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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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姑神的缘由，在这里不得而知，无法证明。这是因为占卜过程上出现的灵魂往往把自己的身份说成他人。苏

轼子姑神记里的子姑神也强调说“未有如妾之卓然者”。看来苏轼当时还没有读过《显异录》，不然不会提问：

“甚时人？”、“名甚？”等的问题。即，苏轼<子姑神记>来看，苏轼遇到的灵魂是一位叫做”何媚”，是被刺史

夫人所害的女性魂灵。

(2) 子姑神的愿望与苏轼的愿望

三姑因以启谢云：「学士刀笔冠天下，文章烂寰宇。身之品秩，命之本常。朝野共矜而不能留连，皇王怀念而未尝

引拔。暂居小郡，实屈大贤。如贱妾者，主之爱而共憎，事之临而无避。罪于非辜之地，生无有影之门。赖上天之究

情，使微躯之获保。何期有辱朝从，下降寒门。罪宜千诛，事在不赦。维持阴福，以报大恩。」又问云：「某欲弃仕

路，作一黄州百姓，可否？」三姑戏赠一绝云：「朝廷方欲强搜罗，肯使贤侯此地歌。只待修成云路稳，皇书一纸下天

河。」又问：「余欲置一庄，不知如何？」三姑云：「学士功名立身，何患置一庄不得。」又云：「道路无两头，学士

甚处下脚？」（<仙姑问答>）

这一段对话中子姑神跟自己的处境相比较，已经看透了苏轼的身世与前途，鼓励苏轼不要畏惧却步。对苏轼的

客观评估与预测的可信度较大。她用骈文方式回答，让人觉得优美。她最后向苏轼托付一个事情，就是把自己的怨

恨身世做成一篇文章来告知世人。

诗数十篇，敏捷立成，皆有妙思，杂以嘲笑。问神仙鬼佛变化之理，其答皆出于人意外。坐客抚掌，作<道调梁

州>，神起舞中节，曲终再拜以请曰：「公文名于天下，何惜方寸之纸，不使世人知有妾乎？」 （<子姑神记>）

由此看来与苏轼对话的子姑神不可能是一个杂鬼而是一个 “思维敏捷、言辞流利、能言善辩”的女性灵。她不

但能诗善文，而且了解佛道。并且她明白苏轼是一位杰出的大文章家。苏轼在这篇文章后面就提到了。

余观何氏之生，见掠于酷吏，而遇害于捍妻，其怨深矣。而终不指言刺史之姓名，似有礼者。客至逆知其平生，而

终不言人之阴私与休咎，可谓智矣。又知好文字而耻无闻于世，皆可贤者。粗为录之，答其意焉。(（<子姑神记>） 苏

轼文集卷十二) p.406

苏轼通过这一段对话中知道了这个子姑神本身是很有素养的人。她虽苦诉自己的痛苦，却没有显露给她迫害的

人的姓名和身份，不再提起人家的恶行。并且也对自己写的文章很谦虚。苏轼在这里把子姑神当作一位人格实体，

互相理解对方的情况，并安慰对方的处境。

(3) 子姑神的诗文

另一个我们值得关注的就是子姑神写给现场人士的诗句。子姑神用这些诗句来表达了一个灵魂的思想。 

再赠一绝云：「蜀国先生道路长，不曾插手细思量。枯鱼尚有神仙去，自是凡心未灭亡。」又<谢腊茶>诗云：「陆

羽茶经一品香，当初亲受向明王。如今复有苏夫子，分我花盆美味尝。」又<谢张承议惠香>云：「南方宝木出名香，百

和修来入供堂。贱妾固知难负荷，为君祝颂达天皇。」又<赠世人>云：「赠君一术眇生辰，不用操心向不平。隐贿隐财

终是妄，谩天谩地更关情。花藏芳蕊春风密，龙卧深潭霹雳惊。莫向人前夸巧佞，苍天终是有神明。」又<赠王奉职>

云：「平生有幸得良妻，此日同舟共济时。蜀国乃为君分野，思余自此有前期。」又为<琴歌>云：「七絃品弄仙人有，

留待世人轻插手。一声欲断万里云，山林鬼魅东西走。况有离人不忍听，纔到商音泪渐倾。鴈柱何须夸郑声，古风自是

天地情。伯牙死后无人知，君侯手下分巧奇。月明来伴青松阴，露齿笑弹风生衣。山神不敢隐踪迹，笑向山阴惧伤击。

一曲未终风入松，玉女惊飞来住侧。劝君休尽指下功，引起相思千万滴。」 （<仙姑问答>） 苏轼文集卷七十二 p.2314

(《苏轼全集校注》p.8289-8295)

5) 宋力等《中国民间诸神》河北人民出版社 1986年 第424页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78

苏轼所面对的子姑神不但说话的内容有一定的品格，而且已拥有相当的文艺素质。最近刘勤在一片文章中说苏

轼是跟子姑神以文学的男性的优越态度来进行对话的，而且苏轼以士大夫自豪的态度流露出一些讽刺与揶揄。这是

刘勤对神鬼现象缺乏理解的偏见。当时苏轼被贬谪到黄州不到一年的时候遇见这个占卜场景，哪有功夫以男性士大

夫的想法蔑视女性魂灵的态度呢。苏轼当时不可能留下自豪感可谈的文章。只有以诚恳谨慎的态度回顾自己的处

境，只有打算退官耕田的念头。

鬼神也有各种感情，如感谢或痛苦，有时写诗跳舞。这里的何媚现身的灵魂有明确的身世，也有一定的学问。

她在大文章家苏轼面前尽量显示自己的文采。其诗句是当在场的人们一个一个献诗答谢。对于茶水和焚香表示谢

意，也对参与这场面里一些人士的传言等，都是现场上的应付之作。其诗句的水平来看基本上很平庸，并没有诗歌

独有的比喻、含蓄、寄托或情景交融的韵致。只有字数与韵脚来直说自己想说的内容。这些显然不会是苏轼的杜撰

或其他诗人的诗歌，而是何媚自己的诗句。

（4）子姑神的真实身份

郭丽在<说”紫姑”>的文章中把唐代以前的有关紫姑的7个记录进行比较，得出子姑是或男或女的存在。（《古

典文学知识》2010年第3期）这个论证帮我们了解何为子姑神。这和种种记录说明苏轼遇见的子姑神虽然是女性，但

是所有厕神不一定都是女性子姑神，子姑神不一定都是何媚。为此我们无妨试读苏轼的下面一首诗。其题目是：

“是日，偶至野人汪氏之居，有神降于其室，自称天人李全，字德通。善篆字，用笔奇妙，而字不可识，云，天篆

也。与予言，有所会者。复作一篇，仍用前韵。”《太平御览》<正月十五日>以及《太平广记神异篇》中的<阿紫>

等都是把有关故事的魂灵成为子姑神。但是苏轼这篇记录的灵魂不是何媚。

江淮间俗尚鬼。岁正月，必衣服箕帚为子姑神，或能数数画字。惟黄州郭氏神最异。予去岁作何氏录以记之。今年

黄人汪若谷家，神尤奇。以箸为口，置笔口中，与人问答如响。曰：「吾天人也。名全，字德通，姓李氏。以若谷再世

为人，吾是以降焉。」箸篆字，笔势奇妙，而字不可识。曰：「此天篆也。」与予篆三十字，云是天蓬咒。使以隶字释

之，不可。(<天篆记>)

上面的记录来看，汪若谷家里出现的是一个叫李全的男性魂灵。他留下了看不懂的文字。自己说篆书，但是一

般人认不出是什么字体。奇怪的是这李全看到张炳时突然间把自己的身份换成另外一个人说自己是刘苞，并换个话

题说话。这里我们要关注的是“以若谷再世为人，吾是以降焉”这一段话。这里有这个魂灵身份可以随时更换的可

能性。

见黄之进士张炳，曰：「久阔无恙。」炳问安所识。答曰：「子独不记刘苞乎？吾即苞也。」因道炳昔与苞起居语

言状甚详。炳大惊，告予曰：「昔尝识苞京师，青巾布裘，文身而嗜酒，自言齐州人。今不知其所在。岂真天人乎？」

(<天篆记>)

这里的魂灵在一个场合上以两个人的身份出现的。这里的李全与刘苞可能是别无相关两个人，或者是在不同时

期做两个人的一个魂灵。这个问题在苏轼这一篇文章里我们不得而知。这个时候在场的一个人提出疑问。

或曰：「天人岂肯附箕帚为子姑神从汪若谷游哉！」予亦以为不然。全为鬼为仙，固不可知，然未可以其所托之陋

疑之也。彼诚有道，视王宫豕牢一也。其字虽不可识，而意趣简古，非墟落间窃食愚鬼所能为者。昔长陵女子以乳死，

见神于先后宛若，民多往祠。其后汉武帝亦祠之，谓之神君，震动天下。若疑其所托，又陋于全矣。世人所见常少，所

不见常多，奚必于区区耳目之所及，度量世外事乎？姑藏其书，以待知者。(<天篆记>《苏轼文集》卷十二 p.407)(《苏

轼全集校注》p.1299)

在场的一个人提出怀疑时苏轼说魂灵的世界跟人间不一样，并提起汉武的故事来解释其中的奥秘。长陵女子的

故事在《史记封禅书》以及《太平广记》 卷第二百九十一的故事。苏轼认为魂灵的水平不是以生前的身份决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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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是天上的等级来决定的。尤其李全的字体水平来看他在人间不一定是普通的老百姓。这里我们注意的是苏轼把这

些魂灵看作是每一个都拥有实际人格的存在。 

苏轼一直以来认为，人死后成为鬼仙或魂灵，再生下来就做人，说：“幽则为鬼神，而明则复为人。此理之

常，无足怪者。”（<潮州韩文公庙碑>《苏轼文集》卷十七 p.508） 苏轼基本上没有否定鬼神的存在。苏轼特别收

录8首诗来说；“元祐三年二月二十一日夜，与鲁直、寿朋、天启会于伯时斋舍。此一卷，皆仙鬼作或梦中所作也。

又记《太平广记》中，有人为鬼物所引入墟墓，皆华屋洞户，忽为劫墓者所惊，出，遂失所见。但云「芫花半落，

松风晚清」(<鬼，崔书生>)。吾每爱此两句，故附之书末。”(<书鬼仙诗>《苏轼文集》卷六十八 p.2140)这些诗中

6首是《太平广记》中的鬼仙诗，2首是出自《全唐诗》。最后两句“芫花半落，松风晚清”也是出自《太平广记》

的。6) 这些种种材料来看，苏轼并不否定鬼神的存在。甚至他对鬼仙的诗句进行评估说：“吾每爱此两句。”

予顷在都下，有传李太白诗者，其略曰「朝披梦泽云，笠钓青茫茫」，此非世人语也。盖有见太白于酒肆中而得此

诗者。神仙之有无，真不可以意度也。绍圣元年九月，过广州，访崇道大师何德顺，有神降其室，自言女仙也，赋诗立

成，有超逸绝尘语。或以其託于箕帚，如世所谓紫姑神者疑之，然味其语，非紫姑神所能。至人有入狱鬼群鸟兽者託于

箕帚，岂足怪哉？崇道好事喜客，多与贤士大夫游，其必有以致之也欤？（<广州女仙>《苏轼文集》卷七十二）p.2321

这是女性魂灵降临来写诗的记录。由他看来子姑神所创作的诗歌一般是平庸的，而这里何德顺家里出现的魂灵

是水平比较高的。他认为魂灵的诗歌也有水平高低的差异。

（5）我们如何看待苏轼”子姑神”记录

世有附语者，多婢妾贱人，否则衰病，不久当死者也，其声音举止，皆类死者，又能知人密事。然理皆非也。意有

奇鬼能为是耶？昔人有远行者，欲观其妻于己厚薄，取金钗藏之壁中，忘以语之。既行，而病且死，以告其僕。既而不

死。忽闻空中有声，真其夫也。曰：「吾己死，以为不信，金钗在某所。」妻取得之，遂发丧。其后夫归，妻迺反以为

鬼也。(<鬼附语>《苏轼文集》卷七十二)p.2321

中国古代人民相信人死之后灵魂是不灭的。但是上面的记录上苏轼不完全相信每个魂灵都是死者本人的魂灵。

因此他怀疑这里的魂灵的话未必是死者本人的附语，而是另有幽鬼所凭附。幽鬼是冒充死者出现欺骗活人，控制活

人的心神。如有关被幽鬼附身，误致自己儿子死亡的一则故事是在《吕氏春秋·慎行·疑似》中留下的。 

对于子姑神现象，古代不少人都怀疑其真实性。陆游云：“紫姑吉语元无据，况凭瓦兆占归日。”（<古别离

诗>）“北庭茫茫秋草枯，正东万里是皇都。征人楼上看太白，思妇城南迎紫姑。”(<军中杂歌 >)把子姑神看作一

个迷信风俗。清朝俞樾在《茶香室续钞·三姑》云：“余案头《东坡集》，乃蜀中新刻本，蒐辑虽富，恐不尽可信

也。”说子姑故事不完全是事实。

最近郭丽在论文里也提到：“紫姑就是文人士大夫自身的映射。”意思是文人士大夫没有及第时凭借子姑神的

口吻显示自己的才能。她引用许地山的《道教史》中曾说: “因为闺中儿女在正月十五夜所请的坑三姑已不能满足

文人学士斗诗比文的要求,问功名前程也不如儿女们卜蚕桑那么单纯,所以降箕的也得有点“学问”才成。扶箕是随

着科举盛行起来的。”并说：“这就更印证了笔者的上述看法。” 这虽然有一定的可能性，但不是全面的。首先子

姑神现象跟科举兴盛比例发展的许地山的说法并不符合。因为子姑神故事早在刘宋朝就已经出现。子姑神风俗里面

没有一点士大夫显示自己才能的根据。郭丽又提到子姑以女性的身份出现，是因为士大夫阶层把自己当作帝王的男

主角。这是用现代的观点与角度来勉强附会的说法。因为子姑神故事与记录上的身份不一定都是女性，并且记录子

姑神文章的人都是当时的官僚，所以他们不必把子姑当作自己。

近来俞秀红也在《文学形象紫姑之异变》中说子姑神现象是“遣兴娱乐的媒介”是一种文字游戏的产物。一些

6)“忽然湖上片云飞，…”（《神，王法智》）“湘中老人读黄老，…”（《乐，吕乡筠》）“爷孃送我青枫根，…”(《鬼，

刘方玄》)“浦口潮来初渺漫，…”(《神，王法智》)“卜得上峡日，…”(《鬼 臧夏》)“寒草白露裡，…”(《鬼 祖价》)

“江上樯竿一百尺，…”（《全唐诗》卷866-61）“酒尽君莫沽，…”(《全唐诗》 卷862-17《木客》李公佐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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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学者的这中观点都是以唯物主义为基础看待各种人文现象。但是我认为子姑神占卜是中国传统文化与哲学领域

里一直保持的实在现象，而不一定是文字游戏。正如台湾学者李嗣涔认为这些是属于多层信息场上的现象。目前人

类还没有证明这一领域而已。我们应该说这是冥界魂灵的附身现象。

清朝纪昀《阅微草堂笔记》有不少关于“扶乩”的记录。他根据亲身经历的材料强调其真实性，并且分析提出

来这种现象里面的不少蹊跷，如；“惟扶乩一事，则确有所凭附，然皆灵鬼之能文者耳。所称某神某仙，大属假

托；即自称某代某人者，叩以本集中诗文，亦多云年远忘记，不能答也。其扶乩之人，遇能书者则书工，遇能诗者

即诗工，遇全不能诗能书者，则虽成篇而迟钝。”(《第四卷》) “问其姓字，则曰：“世外之人，何必留名？必欲

相迫，有杜撰应命而已。”(《第三卷》)“客死冰天，游魂不返，托名以求食欤？”（《第六卷》）“是扶乩者本

伪托，已屡以盗句败矣。”(《第七卷》)因此纪昀断定说：“故乩仙之术，士大夫偶然游戏，倡和诗词，等诸观剧

则可；若借卜吉凶，君子当怖其卒也。”(《第十一卷》)

从纪昀的几十篇有关扶乩经验与记录来看，这些场面出现的魂灵大都有以下两个特征。第一，魂灵会写文字，

也会写诗，跟活人酬酌一些意思。第二，整个“扶乩”的记录来看人们占卜过程上出现的魂灵，很少有真正的身

份，既不是天神也不是仙人，而是冥界的幽魂。因此他们往往以古代名人文人自称。但是在场的有识人士问那些古

人的细节问题或者进行文字上的切磋时，他们就会暴露马脚，从而逃跑消失。

子姑神现象带有这两个特征是因为中国各地方言多，沟通语言都不如写字方便，所以魂灵通过文字来跟活人沟

通。整个材料来看扶乩上的魂灵大部分文化水平并不高。虽然偶尔也会出现稍有水准的诗文，但基本上运用诗文水

准较低。因此他们说的预言等言语并不值得信赖。

中国印光法师认为这些风俗及记录不完全是欺骗，但是这里的附语是幽鬼的乱语，而不是真神佛菩萨话语。

“扶乩”一事，皆灵鬼依托扶者之智识而为。亦或多由扶者自行造作而成者。且非全无真仙，殆百千次偶一临坛

耳。至言佛菩萨则全是假冒。但扶乩者多是劝人为善，纵不真实，因其已挂为善之名，较之公然为恶者，当胜一筹。又

可证明有鬼神祸福等事，令人有所畏惧。所以吾人亦不便故意攻击。奈因其所说，不拘与佛法合不合（稍知佛法之人扶

之，即能常说浅近相似之佛法。不知佛法之人扶之，则全是胡说巴道），终多是以鱼目为明珠，坏乱佛法，其害甚大

（真知佛法之人，决不附和扶乩。佛制三皈，即已分明详切告诫，何况深义）。故凡真佛弟子，切不可随便赞同。（<复

李慰农居士书一>《印光法師文鈔三編上》弘化社 p.232)

苏轼也对子姑神的灵活作诗保持怀疑的态度看待，看到广州遇见的神女在场立即写诗说很可能是借用士大夫的

诗句。(《东坡志林》卷三)虽然如此，在<子姑神记>里与苏轼沟通的魂灵是拥有具体身世的故人，并且是具有一定

才学与素养的妇女。她是作为冥界的一个冤魂，拥有通往古今、预测未来能力。苏轼在场上问起“神耶仙耶”，实

际上是在质问“神耶鬼耶”。纪昀文章里的”仙”也是“鬼”的尊称。所以这些指的应该是“灵鬼”。

总之，子姑是朝代的延续过程中流传非常广泛的厕神，这位厕神的地位是其他厕神无法比拟的，她出现之后，

其他厕神的地位就被取代，在相当长的一段时间信仰都十分活跃。在记录并描写子姑的众多作家中，苏轼就是很特

别的一位，在北宋时期他的诗文记录上子姑神是名实相符的幽魂；她的名字叫何媚，是从冥界下来跟活人沟通的冤

魂。通过“扶乩”上出现的子姑神也许到处都有，但是苏轼当时遇见的魂灵是真实身份的一个幽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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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Ⅰ】 발표 ➂

歐蘇手簡의 蘇東坡 黃州時期 手簡 硏究

유미정*1)

【목 차】

1. 머리말 

2. 黃州時期의 蘇東坡

3. 歐蘇手簡의 黃州時期 手簡 

  1) 受信人과 그 內容

  2) 手簡의 特徵 

4. 맺음말

*부록 : <표> 歐蘇手簡의 蘇東坡 黃州時期의 手簡 分析

1. 머리말

본고는 歐蘇手簡의 東坡上下 에 있는 蘇東坡(1036∼1101)의 手簡 가운데 黃州時期(1080.2∼1084.4)의 구
소수간 수간 44편1)을 통해 소동파의 삶과 思想을 연구하려고 한다. 중국 북송 시대의 시인이자 문장가요 학

자이자 정치가인 소동파는 사천 아미산 부근의 미산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 蘇洵(字는 明允, 1009∼1066)과

동생인 蘇轍(字는 子由, 1039∼1112)과 더불어 삼부자 모두 당송팔대가의 일원이 되었다. 소식 형제는 모두 학

문을 소순에게서 전수받았지만 삼소 부자의 문풍은 같지 않았다. 曾枣壮은 그 차이에 대해 ‘명윤의 문장은 雄

渾하고 자첨의 문장은 奇異하며 자유의 문장은 穩重’하다고 하였다.2) 그중 소동파는 험난한 폄적과정에서도

낙천성을 잃지 않고 詩와 書, 그림을 그리며 독보적인 문예적 삶을 향유하여 중국 역사에서 공자 이래 가장

인상적인 기억을 남긴 인물들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3)

구소수간은 중국 북송의 문장가인 歐陽脩(1007∼1072)와 소동파의 수간 모음집이다. 구양수와 소동파를

흔히 ‘歐蘇’로 병칭한다. 이 두 사람의 手簡을 묶어 ‘歐蘇手簡’이라 이름 하였는데, 서찰의 형식이 간결하고 명

징하여 중국과 일본, 조선의 문인학자들이 두루 애독하였다. 구소수간의 서문을 쓴 元나라의 杜仁傑(1197∼

1282)은 歐蘇手簡序 에서 “지금 신간 구소수간 수백 편을 반복해서 읽으니, 이른바 이는 단지 性情만이 보

이고 문자는 보이지 않는다.”4)라고 하였다. 이를 보건대 구소수간에 수록된 편지글들은 구양수와 소동파의
*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박사생
1) 夏漢寧 校勘 , 歐蘇手簡校勘, 中國, 中山大學出版社, 2014. 구소수간에는 卷第1, 2 廬陵上下 의 구양수의 수간 125

首와 卷第3, 4 東坡上下 의 소동파의 수간 152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첫 유배지 黃州에서의 수간은 44편이다.
2) 曾枣壮 著, 三蘇評傳, 中國, 上海書店出版社, 2016, 346쪽. “蘇軾兄弟皆受學于蘇洵, 但三蘇父子的文風却泂然不同, 明允

之文雄, 子瞻之文奇, 子由之文穩.” 소철은 형의 묘지명에 이렇게 적었다. “공의 문장은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어려서 나
와 함께 선군에게서 배웠다.[公之於文, 得之於天, 少與轍皆師先君.]” 成百曉 譯註,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蘇軾 1,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10, 8쪽.

3) 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 대담, 이경덕 옮김, 주술의 사상, 경기도, 사계절, 2008, 74쪽.
4) 杜仁傑, 歐蘇手簡序 , 夏漢寧 校勘, 歐蘇手簡校勘. “今觀新刊 歐蘇手簡 數百篇, 反覆讀之, 所謂但見性情, 不見文字.”
두인걸은 원나라 長淸 사람으로 자는 仲梁 또는 善夫이다. 구소수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국내에 들어와
여러 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을 비롯한 많은 왕들과 문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서찰의 격식과 법식
을 두루 익혔다. 두인걸은 다만 서문을 썼을 뿐 구소수간의 편집자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朱剛, 關于 歐蘇手簡
所收歐陽脩尺牘 , 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권65, 3기, 중국, 2012, 42쪽. 현재 그 당시 두인걸이 편찬했던 구소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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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서간 중에 특히 정을 펴고 뜻을 통하게 함이 간결하고 풍족한 것들을 골라 실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歐蘇手簡에 나타난 黃州時期 소동파의 手簡에서 受信人 27人에게 보낸 44편을 분석하여 그 특징

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소동파가 유배지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낙관적으로 헤쳐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황주시기의 구소수간 수간은 소동파가 남긴 전체 尺牘이나 문학작품5) 중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소동파

의 사상과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는 一端이 되길 희망한다.

2. 黃州時期의 蘇東坡 

소동파는 元豊 3년(1080), 烏臺詩案6) 필화사건으로 황주로 처음 유배되었다. 소동파는 지방관으로 활동하던

때에 현실을 비판하는 시를 많이 썼다. 호주태수로 재직하던 원풍 2년(1079), 時政을 풍자한 소동파의 詩文은

마침내 오대시안의 빌미가 되었고, 소동파는 어사대에 압송되었다. 이 일로 아우 소철을 비롯한 문인과 정치

인 등 다수가 연루되었다. 소동파가 감금된 이유는 ‘문자로 넌지시 비꼬았고, 조정을 비웃었으며, 황제를 비난

했고, 임금을 존중하지 않고 충절을 저버렸다’는 내용이었다.7)

소동파는 45세 되던 신종 원풍(元豊) 3년 2월에 황주 유배지에 도착하였다. 황주는 기후 환경이 척박한 시

골 산간벽지로, 소동파는 녹봉도 거의 없이, 많은 가족을 거느리며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곤궁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귀양지 황주에서 소동파는 본래의 낭만적 기질과 성향을 나타내어 “황주의 자연환경을 찬미”8)

하면서 직접 농부가 되어 땅을 일구었다. 유배지 황주는 작고 가난한 고을로 산세마저 험난한 곳이었지만 물

건의 값은 비교적 쌌기 때문에 “저처럼 곤궁한 사람에게는 잘 어울리는 곳”9)이라면서 불운을 미소로 답하는

특유의 쾌활함을 잃지 않았다. 또한 시대적 관습에서 벗어나 일반 백성들과 가깝게 어울렸고 그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詩를 읊고 악기를 연주하였다.

황주 유배지의 “역경 속에서 여유를 찾아내고, 눈물 속에서 웃음을 찾아내”10)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자연

과 완전한 조화를 이룸으로써 소동파는 ‘타고난 真率自然한 성품과 유배 온 이후에 드러난 豁達超脫’11)한 기

운으로 문학적으로 한층 더 완숙해지기 시작하였다. 즉 황주시기 소동파는 정치적 실의와 유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달관된 인생태도로 극복하고, 詩書畵를 비롯한 문학과 예술 방면에 큰 족적을 남겼다. 황주시기에 그

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赤壁賦>와 <後赤壁賦>를 비롯하여 <王定國詩集序>, <黃州安國寺記>, <記承天

夜遊>, <陳公弼傳>, <黃州上文潞公書>, <與朱鄂書>, <王仲儀眞贊>, <與朱鄂書> 등 다수의 賦와 序, 記와

傳, 書와 贊 등의 시문을 남겼다. 황주시기에 쓴 尺牘은 304편에 이르고12) 특히 隨筆, 人物小傳, 題跋, 書簡文

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13) 시와 사, 산문, 수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품을 이 시기에 창작한 배경에는 ‘대체

로 곤궁할수록 더욱이 훌륭한 시가 나온다’14)고 하는 구양수의 말과 같이 소동파는 고난의 시기에 사물을 정

은 전하지 않아 그 원형을 찾을 수 없다.
5) 소동파는 “생애에 걸쳐서 2천8백 수나 되는 시와 산문을 지어냈다.” 이나미 리쓰코 지음, 김태완 편역. 고전이 된 삶,
서울, 메멘토, 2012, 138쪽.

6) ‘烏臺’는 감찰기관인 ‘御史’를 말한다. 당시 어사대 관내에 까마귀 둥지가 있는 측백나무가 있어서 ‘오대’라는 별칭을 가
졌다. “오대시안 필화사건으로 인해 그와 시문을 교류한 39명의 인물이 연루됐고, 심리 대상에는 항주, 서주, 밀주 등
에서 지은 100여 편의 시 외에 <後杞菊賦>, <日喩> 등 여러 편의 문장도 포함되었다. 그는 심리 대상이 된 시문의
창작 동기를 일일이 해명했고, 40여 편의 시에 대해서 조정을 비방한 것을 인정했다.” 우준호, 蘇東坡의 政治社會諷刺

詩 硏究 ,중어중문학 1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95, 230쪽.
7)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 평전, 경기도, 돌베개, 2013, 118쪽.
8)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 평전, 127쪽.
9) 張志烈, 馬德富, 周裕鍇 主編, 蘇軾全集校注, 文集6, 中國, 河北人民出版社, 2010. 5,270쪽. “甚與窮者相宜.”
10) 蘇軾 저, 김용표 역, 東坡志林 上, <머리말>, 서울, 세창출판사, 2012, 9쪽. 더불어 역자는 “동파는 끼니도 제대로 못
잇는 유배지의 모진 생활 속에서 …… 우주의 호연지기를 배워 희생하고 봉사하며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11) 金傳道, 北宋書信硏究 , 復旦大學 박사논문, 2008, 160쪽.
12) 金桂台, 蘇軾의 黃州時期 散文 硏究 ,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1, 242∼256쪽 참조.
13) 왕수이자오 지음, 조규백 옮김, 소동파 평전, 134쪽.
14) 楊家駱 主編, 歐陽脩全集(中國文學名著第六集第五冊), 臺灣, 世界書局, 1989. 295쪽. “蓋愈窮則愈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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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탐구하여 그의 문학성을 온축한 것이었다.

원풍 6년(1083) 6월에 호주 진장에게 답하는 편지 <答濠州陳章>에서 소동파는 “이미 지나간 일은 다 펼쳐

드러나 다시 가릴 수가 없으니 다시 문자를 짓지 않기를 기약할 뿐입니다.”15)라고 했고, “평생 문자가 나 자

신의 허물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聲名이 낮은 것을 싫어하지 않겠습니다.”16)라며 그 자신은 글로써 명성을

얻었고 글로써 화를 당했다고 술회하였다.

유배지 황주에서 소동파는 정치적인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것들

은 모두 일상 속에서 불교에 몰두하고 도가적인 수련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였다. 황주시기에 쓴 <答

秦太虛書>에서 소동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점차 노쇠하니 다시 점차 소년 때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오. 마땅히 속히 도가의 책과 방사의

글을 써서 두텁게 스스로를 수양하고 단련해야 한다오. 유배지에 일이 없어서 자못 한 두 편을 엿보았고, 이미 본

주에 있는 천경관 세 칸을 얻었으니, 동지 후에 당연히 이 방에 들어가 49일이 지나야 나올 것이오. 만일 폐방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겠소?17)

소동파에게 있어 황주시기에 몰두한 불교와 도교의 가르침은 儒彿道의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였

다.18) 소동파는 황주 유배생활을 <與李公擇> 수간에서 다음의 한마디로 표현하였다.

“만일 저의 곤궁한 것을 보고 가련히 여기신다면, 도를 배우지 않는 자와 크게 서로 멀지 않을 것입니다.”19)

요컨대 소동파는 고난과 역경을 낙관적으로 극복하며, 황주 유배생활을 장년기의 사상적 문학적 성숙을 이

룰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만들었다.20)

3. 歐蘇手簡의 黃州時期 手簡

1) 受信人과 그 內容

蘇東坡全集에 수록된 소동파의 書簡은 1,600편이고, 수신인은 318人이다.21) 이 가운데 구소수간에 들어
있는 황주시기 수간은 44편이며, 수신인은 27人이다. 황주시기 소동파의 수신인은 대부분 당대의 정치인이자

친한 문우들이다. 하지만 수신인을 자세히 분류하면 모두 여섯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22)

① 먼저 ‘선배 정치인’으로 司馬溫公, 范蜀公, 毛維瞻, 朱康叔 4인의 수신인이 그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소동

15) 歐蘇手簡校勘, 273쪽. “已往者布出不可復掩矣，期於不復作而已.”
16) 양따오저, 정충락 역, 文藝의 天才 蘇東坡,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00, 227∼228쪽. “平生文字爲吾累, 此去聲名不厭

低.”
17) 蘇軾全集校注, 文集8, 5,753쪽. “吾儕漸衰，不可復作少年調度，當速用道書方士之言，厚自養煉.謫居無事，頗窺其一二.

已借得本州天慶觀道堂三間，冬至後，當入此室，四十九日乃出，自非廢放，安得就此.”
18) “그런데 공이 황주로 유배된 뒤에 문을 닫아걸고 기거하면서 문장에 힘을 쏟자 그 문장이 크게 변하여 강물이 막 쏟
아지는 것 같았으니 …… 후에 佛家의 글을 읽고는 실상을 깊이 깨달아 孔子와 老子의 학문을 서로 뒤섞어서 조금도
막힘없이 두루 변론하였는데 크고 넓어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었다.[其既而謫居於黃，杜門深居，馳騁翰墨，其文一變，
如川之方至，而轍瞠然不能及矣。後讀釋氏書，深悟實相，參之孔老，博辯無礙，浩然不見其涯也.]” 成百曉 譯註, 譯註 唐

宋八大家文抄 蘇軾 1, 11쪽.
19) 蘇軾全集校注, 문집7, 5,617쪽. “若見僕困窮便相憐，則與不學道者大不相遠矣.”
20) “그대가 평생 한 일이 무엇이더냐고 물으면 황주와 혜주, 담주라 하겠네.”[問汝平生功業, 黃州惠州儋州.](朴永煥 著, 

蘇軾禪詩硏究, 中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52쪽.)라며 평생에 걸쳐 이룬 업적이 세 차례의 유배 생활이었다고
할 정도로 소동파의 인생에서 황주 유배 시기는 중요한 시기였다.

21) 楊家駱 主編, 蘇東坡全集 上, <目錄>, 35∼39쪽. 蘇軾全集校注에는 수신인 286人, 척독 1,245首가 실려 있다. 문집
1, 目次 , 115∼134쪽.

22) 歐蘇手簡에 수록된 황주시기의 소동파가 보낸 수간을 부록(<표> 歐蘇手簡의 蘇東坡 黃州時期의 手簡 分析)으로
논문 말미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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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평소 예와 공경으로 대하고 서로 친분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23) 원풍 7년의 수간에서 소동파는 문

자옥에 연루된 문우들에 대한 괴로움을 사마온공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다만 좌우에게까지 저의 죄가 미치게 되었으니, 한이 몹시 깊습니다. 비록 공의 높은 품격과 큰 도량을 이런

작은 일들이 공을 더럽힐 수 없겠지만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등에 가시를 지는 것보다 더합니다.”24)

하지만 유배지에서의 어려움을 소동파는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통하는 문우

들과의 교우를 통해 어떤 경우에는 귀양살이의 울적한 심사를, 어떤 경우에는 도량이 큰 늠름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② 가장 ‘친한 문우’로 분류되는 수신인으로, 滕達道, 陳季常, 賈耘老, 道源秘校 4인이다. 이들과는 평소 친교

가 두터워 마음속에 있는 말, 없는 말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 가운데 등달도는 소동파가 원풍 8년에 지은

<次韻答賈耘老>라는 시에서 평하기를 “평생 관포처럼 나를 알아주는이”25)라고 한 벗으로 ‘풍속이 사나운 황
주에서 벗을 만나니 힘이 난다’26)고 기쁜 마음을 전하였으며, 황주로 유배 가는 길에 잠시 기정을 들러 만났

던 진계상에게는 유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생명존중의 도교, 불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수간을 보내기도

하였다.27)

③ ‘일반 문우’로 분류되는 수신인으로 濠州陳章, 袁真州, 蹇序辰, 趙昶晦之 4인이다. 이들과는 일상을 시문

으로 교유하는 사이로, “몸이 아파 백 여일을 앓아누웠고, 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28), 아이를 잃고 비

탄에 잠긴 마음을 전하거나,29) 어느 날 저녁 약속 장소로 나가려는 참에 며느리가 혼절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속사정도 밝히는30) 등 때로는 친한 친우처럼 교우하는 사이이다.

④ 다음은 ‘소동파의 문하생’으로 李方叔, 黃魯直, 李昭玘, 江惇禮 4인이다. 이들은 소동파의 지도를 받아 등

용되기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떨쳤다. 특히 황노직과 이방숙은 ‘蘇門君子’로 불린 소동파의 수제자들이었다.

원풍 5년에 <與李昭玘>에서 “雪堂에 대해 쓴 새로운 시는 잘 받았고, 또 負日軒의 여러 시문들도 보았는데

귀와 눈을 놀라게 하는 작품들이어서 나로서는 도무지 글의 얕고 깊음을 가늠할 수 없었다오 …… 가까이에

사는 李豸라는 사람은 양적 사람인데, 비록 狂氣를 없애지는 못했으나, 필세가 물결치듯 몰아쳐 모래와 돌을

쓸고 가는 기세가 있었소…… 어느 때 한번 만나 웃어보겠는가?”31)라며 글 쓰는 즐거움을 이야기하였다.

⑤ 다음은 ‘황주 유배지에서 만난 일반 관료문인들’로 彥正判官, 孟亨之, 程懷立, 何聖可, 黃州與人, 徐得之,

徐司封, 上官長 등 8인이다. 북송 시대는 각 방면에서 걸출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과거출

신자들이다. 황주에서 만난 관료문인들 역시 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로 이들은 어찌 보면 소동파의 추종자

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동파를 따랐다. 소동파는 이들과 한편으로는 문학적 교류를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23) 하나의 예를 들자면 원풍 4년(1081) 12월에 황주에서 주강숙에게 쓴 수간 <與朱康叔>, 歐蘇手簡校勘, 292쪽. “근일
에 관례에 따라 일이 복잡하고 어지러워 문안 편지 올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요즈음 기거는 어떠하신지요?”〔近日隨

例紛冗，有踈上問，不審起居何如？〕
24)歐蘇手簡校勘, 146쪽. “但波及左右，爲恨殊深，雖高風偉度，非此細故所能塵垢，然某思之，不啻芒背爾.” 蘇軾全集校

注, 문집7, 5,376쪽. “사마광은 오대시옥으로 동 20근을 물었다.”〔司馬光因烏臺詩獄銅二十斤.〕
25) 楊家駱 主編, 蘇東坡全集 上, 211쪽. “元豊八年蘇軾作 次韻答賈耘老 詩, 有平生管鮑子知我語.”
26) 歐蘇手簡校勘, 222쪽. “풍속이 날로 악하여 충의로운 사람들이 없는데, 공을 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을 조금 솟
게 합니다.”〔風俗日惡，忠義寂寥，見公使人差增氣也. 〕

27) 歐蘇手簡校勘, 209쪽. “이 모임은 거의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부탁하건대 공께서는 동물들의 목
숨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此會殆為希有. 然第一請公勿殺物命.〕

28) 歐蘇手簡校勘, 273쪽. “춘하 이후로 몇 백일 동안 와병하다가, 지금도 여전히 목질을 앓고 있습니다.”〔而春夏以來，
臥病幾百日，今尚苦目疾.〕

29) 歐蘇手簡校勘, 260쪽. “저의 가족은 번갈아 와병하다 끝내 어린아이가 죽었지요. 괴로움과 비탄을 거의 감당할 수
없습니다.”〔以賤累更臥病，竟卒一乳兒. 勞苦悲惱，殆不堪懷.〕

30) 歐蘇手簡校勘, 275쪽. “ 거의 말에 올라 약속에 맞춰 나가려다 문득 며느리가 혼절하여 인사불성이 여러 날입니다.
지금까지 치료하여 비록 조금 나아졌으나 여태 혼혼합니다. 손자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못해 의리상 이들을 버리고 멀
리 떠날 수 없어 약속을 잃게 되었지요.”〔垂欲上馬赴約，忽兒婦眩倒，不知人者久之，救療至今，雖稍愈，尚昏昏也。小

兒輩未更事，義難捨之遠去，遂成失信.〕
31) 歐蘇手簡校勘, 158쪽. “既拜賜雪堂新詩，又獲觀負日軒諸詩文，耳目眩駭，不能窺其淺深矣. …… 近有李豸者，陽翟

人，雖狂氣未除，而筆勢瀾翻，已有漂砂走石之勢，…… 何時一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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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았다. 예컨대 이들 중 서사봉은 당시 황주 태수로서 소동파에 대한 예우가 매우 극진하고 성대한 사

람32)으로, 소동파는 그에게 신병의 고민을 이야기함으로써33) 도움을 청하였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그의

동생인 서득지와도 교유가 깊은 사이로 “도시락 밥 먹고 표주박 물마시며, 닭고기에 기장을 먹으면서 제 혼자

누리는 즐거움이 있으니, 바깥 것을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34)라고 하며 빈궁한 생활에서도 자신의 낙천성으

로, 안빈낙도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였다.

⑥ 마지막으로 ‘가족’으로 동생 子由 1人이다. 소동파의 인생에서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로는 아우

자유만한 이가 없을 것이다. 소동파는 항상 동생을 그리워하며 같이 살기를 원하였지만 유배생활은 쉽게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소동파는 원풍 8년 <與子由>에서 동생 소철을 이렇게 평하였다.

“내 아우의 절개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작은 일은 마음을 두지 않는데 바로 아우가 시를 지을 때는 그 인품과

같다네. 높은 곳은 가히 옛사람을 따라 짝할 수 있을 것이나 시의 부족한 곳은 안목이 졸렬한 이들로부터 비웃음

을 받기도 한다네. 경박한 세속은 남의 작은 잘못이라도 곧 점검하기를 좋아하니, 이런 점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

네.”35)

2) 手簡의 特徵

구소수간의 소동파 수간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苦難의 삶’을 표현한다. 소동파는 오대시안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고난에 직면한다. 둘째 ‘樂天的 성

격’이 드러난다. 황주로 유배되어 절망적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삶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고 특유의 낙천적 성

격을 과시한다. 셋째 ‘逆說的 표현’이다. 가까운 지인들과 소통조차 할 수 없는 정치적 박해의 처지에서도 절

망적 현실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소동파 특유의 역설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① 苦難의 삶

원풍 7년의 수간에서 소동파는 왕래가 끊겨 고립된 자신을 <與道源秘校>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쇠병하고 우졸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데, 공께선 탁연한 독견으로 진퇴로써 뜻을 삼지

않는 분이지요. 그런데 공 말고 누가 욕되이 저와 같은 이와 왕래하고자 하겠습니까?”36)

원풍 3년의 <黃州與人>에서 고초를 겪고 겨우 살아난 소동파는 되도록 침묵을 지키며 자중하였다. 문을

닫아걸고 외부와의 관계를 끊으며 놀란 자아를 가다듬었다.

“다만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글을 쓰다보면, 나를 증오한 자들에게 해석거리가 될 것입

니다.”37)

소성 2년(1095)에 <與錢濟明>에서 소동파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깊이 생각하고 있다. 습기와

무더위로 고통스런 환경에서도 운명이 명하는 대로 영고성쇠의 끝없는 순환을 그저 내버려둘 따름이라고 하

였다.

32) 蘇軾全集校注, 文集8, 6,311쪽. “소식이 처음 황주에 도착했을 때 대수(서사봉)는 당시 황주의 태수로 있었다. 예우
가 몹시 은성하였다.”〔蘇軾初到黃州, 大受爲黃州守, 禮遇甚殷.〕

33) 歐蘇手簡校勘, 270쪽. “나와 진군은 잠시 안국사에 이르렀는데, 마침 졸질이 발작함을 느꼈지요.”〔某與陳君略出至安

國，遂覺拙疾稍作.〕
34) 歐蘇手簡校勘, 267쪽. “簞瓢雞黍，有以自娛，想無所慕於外也.”
35) 歐蘇手簡校勘, 168쪽. “吾弟大節過人,而小事亦不經意，正如作詩，高處可以追配古人，而失處或受嗤於拙目. 薄俗正好

點檢人小疵，不可不留意也.”
36) 蘇軾全集校注, 문집8, 6403쪽. “衰病迂拙，所向累人，自非卓然獨見，不以進退為意者，誰肯辱與往還.”
37) 蘇軾全集校注, 문집9, 6,665쪽. “但困躓之甚，出口落筆，爲見憎者所箋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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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폄적된 곳에 도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허물을 반성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축축하고 더운

이 지역의 풍토는 묻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젊은 나이라면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늙은 몸에겐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오직 ‘욕심을 끊고 음식을 절제해야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새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운명을 따를

뿐입니다.”38)

소성 4년(1097)에 <與王敏仲>에서 소동파는 노령의 나이에 미개지인 유배지를 향해가는 자신의 절망적 상

황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다. 동파는 고향 미산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끝내 갈 수 없었다. 평소의 생각대로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므로 어느 곳에 묻혀도 괜찮다고 하였다.

“저는 늘그막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어, 다시 살아 돌아갈 희망이란 없는데, 어제는 큰 아들 邁와 헤어지면서,

뒷일에 대해 조처를 해 두었습니다. 海南에 당도하면, 먼저 棺을 만들고, 다음으로 곧 묘를 만들게 하고, 이어 여

러 아들에게 줄 편지를 남기려 합니다. 죽으면 즉시 海外에다 묻되, 연릉의 계찰이 嬴과 博 땅 사이에 아들을 묻

었던 그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39)

② 樂天的 성격

젊은 시절 소동파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필요성을 시문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다 오대시안

의 고초를 당하고 유배지의 궁핍한 삶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동파는 세상의 고난을

웃음으로 넘겼고, 그 특유의 豪邁하고 自適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원풍 6년(1083), 범촉공에게 답하는 <答范蜀公>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들도 사절하며 지냈는데, 전하

는 말에 마침내 제가 죽었다고 말한다니 좌우께서도 근심이 크셨을 것입니다. 이장관의 말을 듣고 한바탕 웃

었는데, 평생 얻어 들은 비방과 찬사가 다 이런 類의 것이었습니다.”40).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마저 사절할 만큼 동파는 은인자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모든 지인들이 동파로 인

해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두문불출이 길어지니 세간에는 동파가 죽었다는 허언이 나돌 정도였다. 얼마나

많은 비방의 소문이 돌아다녔을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 절대 고독의 처지에서 동파는 “평생 얻어 들은

비방과 찬사가 다 이런 類의 것이었습니다.”는 한 줄의 글로 초연히 넘어간다.

소동파는 <書謗>의 글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허언이 나돌게 된 사태를 이렇게 해학적으로 말하였다.

“내가 옛적에 황주로 유배 갔을 때 증자고가 원풍 6년 4월 병진년에 세상을 떴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말하길

나와 증자고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나, 마치 당나라 시인 장길 이하가 죽었을 때와 같이 상제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

였다.”41)

사실 황주시기 소동파는 필화사건으로 인해 매사에 전전긍긍하였다. 한 편의 글을 쓰면 그 글 속의 표현을

빌미 삼아 “자칫 사람들이 연루되니 그만 왕래를 끊고 지내”42)면서 아예 붓을 꺾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소동파의 인생에 대한 낙관과 낙천이 드러났다. 동파는 전갈자리 운명을 함께 타

고난 한퇴지를 생각하며, 평생을 비방과 칭송을 비슷하게 받았다43)고 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달래었다.

원풍 3년 6월에 주강숙에게 보내는 편지 <朱康叔>에서 동파는 자신만의 풍류를 이렇게 썼다.

38) 蘇軾全集校注, 문집8, 5,813쪽. “某到貶所，闔門省愆之外，無一事也. 瘴鄉風土，不問可知，少年或可久居，老者殊畏之.
惟絕嗜欲、節飲食，可以不死，此言已書之紳矣. 餘則信命而已.

39) 蘇軾全集校注, 문집8, 6,244쪽. “某垂老投荒，無復生還之望，昨已與長子邁訣，已處置後事矣. 今到海南，首當作棺，次

便作墓，乃留手踈與諸子，死則葬於海外，庶幾延陵季子贏博之義.”
40) 歐蘇手簡校勘, 210쪽. “杜門謝客，而傳者遂云物故，以為左右憂. 聞李長官說，以為一笑，平生所得毀譽，殆皆此類也.”
41) 蘇軾全集校注, 문집7, 5,393쪽. “吾昔謫居黃州, 曾子固元豊六年四月丙辰死. 人有妄傳吾與子固同日化去, 如李賀長吉死

時事, 以上帝召也.”
42) 歐蘇手簡校勘, 273쪽. “動輙累人，故往還杜絕.”
43) “퇴지는 평생 비방과 명예를 얻었다. 퇴지의 시에 이르기를 ‘내가 태어난 때는 달이 남두성(전갈자리)에 있을 때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에 퇴지는 그 별자리가 자기의 별자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저도 퇴지처럼 마갈 별자리를 운명으로
삼았으니 평생의 비방과 명예를 많이 얻은 것이 거의 동병상련의 경우이다.”〔退之平生多得謗譽, 退之詩云, 我生之辰，
月宿南斗. 乃知退之磨蠍為身宮，而僕乃以磨蠍為命，平生多得謗譽，殆是同病也.〕蘇軾 저, 김용표 역, 東坡志林 上, 23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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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 위쪽 임고정으로 주거를 옮기니 몹시 맑고 넓습니다. 바람 부는 새벽과 달뜨는 밤이면 지팡이 짚고

들판을 걸으면서 강물을 떠서 마시기도 합니다.”44)

그러면서 때로 동파는 짚신을 신고, 대지팡이를 짚으면서 산을 오르고 강가를 걸었다. 어부나 나무꾼들과

함께 유유자적하였다. 한편으로는 죄인이 되어 숨어 지내면서 유배지의 삶을 어서 끝내길 염원하기도 하였으

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구하였다.

“서초교를 왕래하며 밤이면 하촌으로 돌아가, 그대와 莊門 앞에 마주 앉아 수박씨나 볶은 콩을 먹고 싶다“45)

원풍 5년, 평생의 동지이자 반려였던 아우 소철에게 쓴 <與子由>에서 소동파는 이렇게 썼다.

“우리 형제도 이제 늙는구나. 따라서 마땅히 스스로를 즐길 일이요, 이 밖의 만사는 일절 마음쓸만한 게 못 되

지. 소위 스스로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세속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고, 가슴속이 툭 트여 하나의 외물도 없는

것을 말하지.”46)

동파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지워나갔다.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모두 지우니 가슴 속이 廓然하였다. 한 점의

외물도 동파의 심상에 남지 않았다.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 것이다.

‘문을 닫고 외부와의 만남도 끊은 채, 놀란 혼백을 불러 거두고, 물러나 엎드려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47)고 하면서 소동파는 도가에 몰입하였다. “모든 물건에는 다 볼만한 것이 있고,

진실로 볼 만한 것이 있으면, 모든 물건에는 다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으니, 물건이 반드시 괴이하고 장엄하

고 화려해야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48) 동파는 어느덧 모든 만물의 평등을 노래하는 莊子의 제물론
의 경지에 들어갔다.49)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영원한 것이지만 무한한 전체 생명계에 자신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주 작은 입자에 불과하므로 귀한 자신의 생명을 만끽해야 한다는 사상”50)에 이르렀다. 소동파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自適自得과 淸苦로써 낙천의 즐거움을 향유하였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소유한 시기가 바

로 황주 유배기라 볼 수 있다. 이런 정신 세계는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난다.

“새 집이 다 지어지고, 연못과 정원의 경치가 빼어난 이곳에 옛 벗들과 자식들까지 다 모이게 되니, 인간사 즐

거움이 이보다 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51)

③ 逆說的 표현

“대개 세상 만물의 밖에서 자유롭게 소요”52)하였던 소동파의 사상은 고단한 현실을 초월하는 유유자적으로

나타났고, 곤궁에 꺾이지 않는 소동파 특유의 낙천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황주시기에 몰두한 불교

와 도교의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황주시기에 文友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과 왕래를 끊고 침

잠된 생활을 하노라”고 말했지만 이는 기실 反語의 인사였다. 마치 새장 속의 새가 새장을 벗어나 창공을 향

해 날아가듯 自由의 역설적 표현이었다.

44) 歐蘇手簡校勘, 286쪽. “已遷居江上臨皋亭，甚清曠. 風晨月夕，杖履野步，酌江水飲之.”
45) 曹圭百 譯註, 蘇東坡 散文選, 서울, 白山出版社, 2005, 138∼139쪽. <與王元直>, “往來瑞草橋, 夜還何村, 與君對坐莊

門喫瓜子炒豆.”
46) 歐蘇手簡校勘, 267쪽. “吾兄弟俱老矣. 當以時自娛，此外萬端，皆不足介懷所〭謂自娛者，亦非世俗之樂者，但胸中廓然無

一物.”
47) 楊家駱 主編, 蘇東坡全集 上, 296쪽. 黃州安國寺記 “閉門卻掃，收召魂魄，退伏思念，求所以自新之方.”
48) 成百曉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蘇軾5),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11, 108쪽. 超然臺記 “凡物皆有可觀. 苟有可觀，皆

有可樂，非必怪奇偉麗者也.”
49) 莊子 著, 안동림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1993. 61쪽.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이고, 만물도 한 마리의 말이다. [天地

一指也, 萬物一馬也.]”
50) 임어당 저, 진영희 역, 소동파 평전, 서울, 지식산업사, 2012, 12쪽.
51)歐蘇手簡校勘, 210쪽. “新居已成，池圃勝絕，朋舊子舍皆在，人間之樂，復有過此者乎？”
52) 楊家駱 主編, 蘇東坡全集 上(中國文學名著第六集第九冊), 臺灣, 世界書局, 1985, 386쪽. “蓋遊於物之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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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시기에 쓴 수간 <與章子厚書>에서 “당시에는 마치 바다로 뛰어든 미친 사람 같았다.’53)고 하였지만 동

파의 ‘미친 사람’은 중의적이다. 권력의 철옹성에 대든 젊은 동파가 ‘미친 놈’이기도 하였고, 권력을 남용하는

간신배들의 행위가 정작 미친 짓일 수 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었다. 동파는 자신의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하지 않았다. <與王定國書>에서 “그러나 이른바 ‘구차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실천하는 자’임

을 원컨대 공께서는 이 말을 음송하십시오.”54)라며 설사 어려움이 닥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여

전히 주저 없이 행동했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원풍 4년에 <與李方叔>에서 소동파는 “족하는 문을 닫고 저술을 하신다니 절로 즐거움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 영걸들과 창화하고 담론할 것이니 이것이 부러울 따름입니다.”55) 물론 동파의 유배는 고독한 삶이

었다. 따라서 李方叔의 저술을 부러워하고, 문우들과 창화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고독을 호소하는 것

도 마땅하다. 글의 액면만 보아선 지인들과 글 한 줄 소통하지 못하는 절필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하지만, 진실

은 정반대였다.

원풍 5년에 <與李昭玘>에서 소동파는 “저는 늙고 병들어 배움을 그만둔 지 오래 되었으나, 학문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족하가 새로 지으신 글과 魯直과 無咎와 明略 등 여러 벗들이 저에게 창화하는 것을 보

니, 곧 붓을 내려놓고 다시 글을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56)라고하였다. 어쩌면 필화사건의 두려움이 절

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었을지 모르지만 소동파는 붓끝을 놓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간찰을 썼고,

詩, 書, 畵를 즐겼다. 동파의 대작 赤壁賦가 탄생한 곳도 유배지 황주이다. 그는 유배의 삶속에서도 실의와
환희, 기괴함과 장중함, 자연의 소리와 인간의 천성을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였다.

원풍 6년에 당시 파릉 현령을 지내고 있던 상관장에게 쓴 <與上官長>을 다시 보면 “재주와 생각은 이미

졸루해졌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어, 한 글자도 짓지 못한 지가 벌써 삼

년이나 되었습니다.”57)라고하였다. 한 글자도 짓지 못한 지 삼 년이나 되었다고 했지만 이 삼 년도 역설이었

다.

“비록 궁핍에 대한 근심이 있더라도, 또한 거친 옷과 변변치 못한 음식이 있을 뿐이니”58)하며 유쾌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동파는 황주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59) 자신의 생활이 평소 흠모하던 전원시인 陶潛과

닮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이처럼 현실은 비록 역경에 처해 있어 겉으로 표현은 감추었지만 소동파는 은유와 역설의 변증으로 많은

문학작품의 성과를 냈다. 문자로 화를 당해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한 황주시기에

‘어디를 간들 즐겁지 않으랴’하며 소동파는 한층 더 ‘자유로운 역설의 문학’을 구사했다. 수간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 못지않게 그의 삶도 사실 역설에 가까웠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

으니, 소동파의 인생은 人間萬事 塞翁之馬라 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본고는 구소수간 중에서 소동파가 유배지 황주에서 보낸 간찰을 통해 수신인과 그 내용 및 특징을 간략
히 고찰하였다. 황주시기의 수간 속에는 소동파가 유배생활의 어려움 속에 이를 잊고 즐거움과 낙천성을 가지

53) 蘇軾全集校注, 문집7, 5,269∼5,270쪽. “옛날에 만약 조금이라도 이치에 따르고 분수에 안주했더라면 어찌 오늘날이
있었겠습니까? 뒤늦게 제가 범한 죄를 더듬어보면 참으로 의리가 없어서 미친병을 앓은 사람이 강을 건너 바다로 들
어가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지요.[使少循理安分，豈有今日. 追思所犯，真無義理，與病狂之人蹈河入海者無異.]”

54) 蘇軾全集校注, 문집8, 5685쪽. “然所謂非茍知之亦允蹈之者，願公常誦此語也.”
55) 歐蘇手簡校勘, 148쪽. “想足下閉門著述, 自有樂事. 間從諸英唱和談論, 此可羨也.”
56)歐蘇手簡校勘, 202쪽. “老病廢學已久，而此心猶在，觀足下新製，及魯直、無咎、明略等諸人唱和於拙者, 便可閣筆不復

措辭.”
57) 歐蘇手簡校勘, 195쪽. “既才思拙陋，又多難畏人，不作一字者已三年矣.”
58) 歐蘇手簡校勘, 146쪽. “雖有窘乏之憂，亦布褐藜藿而已.”
59) 蘇軾全集校注, 문집8, 6,385쪽. “원풍 5년 여름 동파에서 대맥(보리) 20여 석을 수확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當

與元豊五年夏在東坡收獲大麥二十餘石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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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문장들이 나타나 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표현한 문장도 여러 군데 눈에 띈다.

소동파는 왜 이런 낙천적인 사고와 역설적인 문장들을 수간에 적었는가? 이는 소동파가 유배지에서 겪은

고뇌의 흔적이기도 하다. 소동파는 유배생활 중에 문자옥의 두려움을 잊지 못하였다. 하지만 천성이 자유롭고

진실되며 배움이 청렴했기에 유배생활에서도 여유와 낭만을 잃지 않았다. 소동파는 정신적 자유를 찾았으며

그러한 노력은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졌고 문학작품으로 표현되었다.

본고를 통하여 우리는 단편적이나마 구소수간 수간에서 나타난 황주시기 소동파의 삶과 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 분석대상을 황주시기 수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소동파의 문학적 사상적 특징을 전반적으로 고찰하

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일정시기의 수간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의 세세한 표현 속에 드러난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 소동파의 문학적 사상적 특징을 집약할 수 있었다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황주시기 소동파는 유배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삶을 낙천적 성격으로 이

겨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때 느낀 性情을 자신과 관계한 수신인에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역설

적인 표현을 쓰며 수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내었으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소동파 수간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

겠다. 이는 두인걸이 서문에서 언급한 “이른바 이는 단지 性情만이 보이고 문자는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歐蘇手簡의 蘇東坡 黃州時期의 手簡 分析

구 분 수신인 수 량 보낸 시기

선배 정치인

司馬溫公 1편 원풍(元豊) 7년(1084)

范蜀公 1편 원풍 6년(1083)

毛維瞻 1편 원풍 4년(1081) 

朱康叔 7편 원풍 3년((1080, 6편), 원풍 4년 

친한 문우

滕達道 5편
원풍 6년, 원풍 7년(2편)

원풍 연간(1078∼1085, 2편) 

陳季常 1편 원풍4년

賈耘老 1편 원풍 7년 

道源秘校 1편 원풍 4년

일반 문우

濠州陳章 1편 원풍 6년

袁真州 2편 원풍 7년(2편)

蹇序辰 1편 원풍 7년 

趙昶晦之 2편 원풍 5년((1082, 2편)

소동파의 문하생

李方叔 1편 원풍 4년

黃魯直 1편 원풍 연간

李昭玘 1편 원풍 5년

江惇禮 1편 원풍 연간

유배지에서 만난 일반 관료문인

彥正判官 1편 원풍 4년

孟亨之 1편 원풍 5년

程懷立 1편 원풍 연간

何聖可 1편 황주시기(1080∼1084)

黃州與人 1편 황주시기

徐得之 4편 원풍 연간(3편), 원풍 7년

徐司封 1편 원풍 5년

上官長 2편 원풍 6년

가족 子由 2편 원풍 연간, 원풍 5년

기타
李廷評 1편 원풍 7년

吳將秀才 1편 원풍 연간

計 27人 4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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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Ⅰ】 발표 ➃

포조 의고시의 창작방식

이규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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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의고시(擬古詩)는 전대의 작품을 모의하여 창작된 시로 위진남북조 시단의 중요한 창작 방식이며 위진남북

조 문학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이다. 중국학자 왕요(王瑤)는 위진남북조 문인들의 의고 작품들

이 글쓰기 학습(學習屬文)의 창작동기에서 나왔다고 했다. 서첩(書帖)을 보고 서예 연습을 하는 것처럼 전대

의 시문을 교본으로 삼아 진지하게 모방하면서 신사(神似)를 추구했다는 것이다.1) 영미권의 중국고전문학 연

구를 대표하는 스티븐 오웬(Stephen Owen)은 의고작이 본래의 시를 더 수준 높은 격조로 다시 쓰는 것을 의

미한다고 했는데, 위진남북조 시기 의고 창작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5세기 말 이전까지는 이전의 시를 “의”한다는 것은 그 시의 스타일을 모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반소

(班昭)는 완적 영회시 의 첫 수를 5세기 중반에 의작하면서 기존 텍스트를 좀 더 고상한 격조로 한 줄씩 다시 쓰

는 더 오래된 관습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 ……강엄(江淹)이 5세기 말에 시인들을 의작했을 때, 분명 그는 시대

의 스타일과 저자의 스타일을 모두 포착하고자 했다. 동시에, 그는 한 줄씩 모방하는 기존의 관습을 더 따르지 않

았다.2)

스티븐 오웬은 의고시가 초기에는 원작을 한 줄씩 다시 쓰는 방식이었는데, 5세기 이후 시대의 스타일과

저자의 스타일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했다. 전자의 대표 시인은 육기(陸機)이며 후자의 대표

시인은 강엄(江淹)이다. 이 글은 육기의 의고시가 고시 원작을 어떻게 ‘한 줄씩 격조 높게 다시’ 썼는지의 문

제가 서술의 중점이기 때문에, 의고시의 사적 발전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한 고찰이 없다. 필자는 이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육기와 강엄의 중간 단계로 포조의 의고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 따르면 포조의 의고시는 기존의 관습을 따라간 작품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포조는 시

기적으로 육기와 강엄의 사이에 있다. 의고시의 창작경향도 원작을 “한 줄씩 다시 쓰는” 방식과 “시대의 스타

* 국민대학교
1) 王瑤, 擬古與作僞 , 中古文學史論, 北京: 北京大學出版社, 1986年. 200쪽
2) 스티븐 오웬, 허경진 역, 초기 중국 고전시의 형성(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356쪽. 인용문에서 말한 반
소(班昭, BanZhao)는 포조(鮑照, BaoZhao)의 오역으로 보인다. 반소는 1~2세기의 인물로 시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책에서는 반소의 “물시계가 정각이 되었는데 쉬지 못하네[漏分不能臥]” 구절이 완적의 시 “밤중에 잠들지 못하네[夜中

不能寢(책의 寢는 寐의 오기)]”를 모의했다고 했는데 이 구절은 포조의 작품 擬阮公夜中不能寐 의 첫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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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저자의 스타일을 포착”하는 방식을 겸유하기도 하고, 또는 과도기적 형태를 드러내며 강엄의 의작 스타

일에 영향을 주었다.

포참군집주(鮑參軍集注)에는 포조의 시 204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오언고시는 111수이다.3) 그 가운데에서
의고시는 26수이며 구체적인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의고팔수(擬古八首) , 소고사칠수(紹古辭七首) , 학고

(學古) , 고사(古辭) , 의청청릉상백(擬靑靑陵上柏) , 학유공간체오수(學劉公幹體五首) , 의완공야중불능매

(擬阮公夜中不能寐) , 학도팽택체(學陶彭澤體) , 영사(詠史) . 본 논문은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포조 의고시

의 창작방식과 그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진남북조 의고시의 발전 현황과 문학사적 의미

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의고 제목의 시작

의고 를 제목으로 하는 작품의 출발은 위나라 하안(何晏)의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제목을 녹흠립(逯欽立)의

선진한위진남북조시(先秦漢魏晉南北朝詩)에서는 언지시(言志詩) 라고 표기했고 명대의 광문선(廣文選)과
청대의 시기(詩紀)에는 의고시(擬古詩) 라고 표기했다. 이 작품은 총 2수인데 두 수의 풍격이 다소 다르다.

기러기 날개 맞추어 날아가는데, 뭇 새들 푸른 하늘을 휘젓네

늘 그물에 걸려 죽을까 걱정하나니, 우환은 하루아침에 닥친다네

오호(五湖)에 모여, 물 따라 흘러가며 부평초 뜯느니만 못하구나

자유롭게 마음과 뜻 풀어야지, 어찌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리

鴻鵠比翼遊, 群飛戲太清. 常恐夭網羅, 憂禍一旦並. 豈若集五湖, 順流唼浮萍. 逍遙放志意, 何爲怵惕驚.

뿌리를 떠나 떠도는 쑥대, 바람 따라 떠다니며 흘러간다

망망한 세상의 길, 아득하여라 얼마나 먼가

차라리 부평초가 되어, 맑은 연못에 내 몸 맡기고 싶어라

오늘을 즐겨야 하리, 앞날의 일 알 수가 없으니

轉蓬去其根, 流飄從風移. 芒芒四海塗, 悠悠焉可彌. 願爲浮萍草, 托身寄清池. 且以樂今日, 其後非所知.

이 시의 창작배경에 대해 세설신어(世說新語)·규잠(規箴) 유효표(劉孝標)의 주(注)는 명사전(名士傳)의
다음 내용을 인용했다. “당시 조상(曹爽)이 정치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식견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것이

라 우려했다. 하안은 당시 큰 명성이 있었고 위나라 황실과 인척이었는데 마음속으로는 근심이 있었지만 물러

나지 못했다. 그래서 오언시를 지어 마음의 뜻을 적었다.”4) 당시 조상의 세력이 커지면서 위나라 황실에 위협

적인 존재가 되자, 황실의 인척인 하안이 신변에 위기를 느끼고 시를 통해 불안감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제 1수의 높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하안 자신의 형상이며 맑은 하늘을 휘젓는 뭇 새들은

조상의 세력이다. 맑은 하늘을 표현한 ‘태청(太清)’이란 시어는 당시 현학 명사들에게 유행했던 용어로 현학의

이상적인 세계를 뜻한다. 이 시는 직접적으로 안위에 대한 위기감 등 자신의 정치 현실을 토로했고, 인생은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설리(說理)의 성분이 있고, 하늘, 새, 우환(憂禍), 마음과 뜻(志意) 등의 시어가 등장한

다. 이런 표현방식은 동한 후기 역염(酈炎)의 현지시(見志詩) 2수, 중장통(仲長統)의 현지시(見志詩) 2수에

서 왔다. 역염과 중장통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구름 위를 나는 나의 날개를 펼치고, 천리 달리는 나의 이 다리를 떨치리라.

통함과 막힘은 진실로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선비들은 더 이상 점치지 않는다.

대도가 비록 평탄하여도 변화의 기미를 아는 자는 적다.

태청(太清)에서 자유롭게 날며, 거리낌 없이 마음껏 놀리라.5)

3) 鮑參軍詩注(錢仲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년)을 참고.
4) “是時曹爽輔政, 識者慮有危機. 晏有重名, 與魏姻戚, 內雖懷憂, 而無復退也. 著五言詩言志.” 劉義慶著劉孝標注, 世說新語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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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 의 특징은 혼란한 현실 정치에 대한 분노, 세속을 초월하려는 정신, 화복(禍福)의 이치에 대한 우

려 등이 주제라는 점, 그리고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하늘, 높이 나는 새, 날개 등의 비교적 간단한 비유

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하안의 시 제 1수는 언지시 라는 제목에 부합한다.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난다거나 인생의 변화와 궁통(窮通)의 이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초월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이 유

사하다. 그런데 제 2수는 동일한 주제를 쓰면서도 표현 방식이 다르다. 마지막 2구는 직접적인 서술이지만 전

체적으로 비흥을 통해 자아 형상을 표현했다. ‘芒芒’, ‘悠悠’와 같은 첩어의 사용, 인생의 막막함을 토로하는 나

그네의 이미지, 정처 없는 인생의 비유로 사용된 쑥대, 바람, 부평초 등의 의상은 한위(漢魏) 시기 문인고시의

보편적 표현기법이다.6)

1수와 2수는 표현기법에서 다른 계열의 문학적 전통을 이은 작품으로 보인다. 동한 이후 ‘志’를 제목으로

짓는 시는 부의(傅毅)의 적지시(迪志詩) 이래로 후근(侯瑾)의 술지시(述志詩) 와 위에서 인용한 역염, 중장

통의 시를 거쳐 위진 시기 조식의 언지시(言志詩) , 장화(張華)의 여지시(勵志詩) 로 이어졌다. 이 시들은

대체로 정치에 뜻을 둔 지식인이 서정자아이며,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 인생에 대한 의

지를 표현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비유보다 직접적 서술과 설리(說理)의 성분이 많다. 다만 시대에 따라 설

리의 내용이 유가적이거나 현학적인 면이 증감될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학적 전통은 고시십구수 로 대표

되는 한말 문인고시와 이를 계승한 위진 시인들의 잡시(雜詩) , 정시(情詩) , 원규시(園葵詩) 등 계열의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나그네의 정서로 인생에 대한 포괄적 감회와 애상을 표현했고, 표현방식도 설리(說理)

의 성분이 대폭 줄어든 반면 주제 전달방식에서 비흥의 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하안의 의고시 2수의 원래

제목이 언지시 였는지 의고시 였는지, 아니면 제목이 없는 작품에 후인들이 제목을 붙인 것인지 고증할 수

없지만 각각 다른 계열의 창작 전통을 계승하여 한 편의 연작시로 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제 2수의 성격은 고시를 모의한다는 의고시 의 제목에 부합한다. 나그네의 정서로 인생에 대한 회한과 애상

을 표현하는 한말 문인고시의 정형성을 차용했다. 작품 전체를 비흥의 기법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2구에 직

서(直敍)를 하는 기법, 상황의 변화 없이 한 장면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법, 첩어의 사용 등은 한위

시기 문인들의 서정방식이다. 그리고 이 2수는 주제 면에서 연속성이 있다. 하안의 명확한 의고 창작의식과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언지(言志)’의 정신이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스티븐 오웬이 말한

육기의 ‘한 줄씩 격조 높게 다시’ 쓰는 창작과는 명확히 다른 방식의 모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작품 한 편에 대한 전면적 모의

포조 의고시의 첫 번째 창작방식은 스티븐 오웬이 말한 육기의 “한 줄씩 다시 쓰는” 방식이다. 모의 대상인

작품 한 편을 선정하여 원작의 주제와 구조, 시어를 답습하고 최대한 원작과 유사한 작품이 되도록 창작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출발이자 포조에게 전범이 된 시인은 육기이다. 육기의 의고시는 위진남북조 당시 대단

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7) 포조는 자신의 창작 재능을 알리려는 의욕이 강했던 사람이다.8) 당시 창작의 한 주

5) 차례로 “舒吾陵霄羽, 奮此千里足”(역염의 제 1수), “通塞苟由已, 志士不相蔔”(역염의 제 1수), “大道雖夷, 見幾者寡”(중장
통의 제 1수), “敖翔太清, 縱意容冶”(중장통의 제 2수). 서성 역주, 양한시집 230쪽, 291쪽에서 인용. 서울: 보고사, 20
07년.

6)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수레를 되돌려 달리며, 아득한 먼 길에 오르네. 사방을 둘러보면 망망하기 그
지없고, 봄바람에 온갖 풀이 흔들린다.(回車駕言邁, 悠悠涉長道. 四顧何茫茫, 東風搖百草)”( 古詩十九首·제11 ), “떠도는
쑥대 뿌리를 떠나, 긴 바람 따라 나부끼네.(轉蓬離本根, 飄颻隨長風)”(曹植 雜詩·제2 ), “아, 이 떠도는 쑥대, 어찌 홀로
세상에 거하는가. 멀리 뿌리를 떠나와 한밤에도 쉬지 못하네.(吁嗟此轉蓬, 居世何獨然. 長去本根逝, 夙夜無休閑)”(曹植 

吁嗟篇 )
7) 종영의 시품은 육기의 의고시를 ‘오언시의 경책(五言之警策)’이라고 평가했으며, 동시대 소통의 문선은 잡의 편목
의 첫 번째 작품으로 육기의 의고시십이수(擬古詩十二首) 를 수록했다.

8) 포조는 젊은 시절 임천왕(臨川王) 유의경(劉義慶)에게 시를 바쳐 시랑(侍郞)으로 발탁된 일이 있다. 주위 사람들이 만
류했을 때 화를 내며 “천년 동안 영재이사로 묻혀버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살마이 어찌 셀 수 있을 정도인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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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였던 방식의 작품으로 다른 문인들과 경쟁하려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육기 의고작의 가장 큰 특징은 매 구절 1:1 대응방식이다.9) 한 편이 원작 한 편에 대응하여 지어진 동시에,

작품 내부에서 한 구가 원작의 한 구에 대응하여 지어졌다. 육기의 의고시는 12수 모두 擬○○○○○ 의 제

목인데, 모두 고시 작품의 첫 구절 앞에 ‘擬’를 붙였다. 자신의 창작이 어떤 작품을 모의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 모의작 한 편의 구성도 기본적으로 원작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어를 치환하는 형식이다. 의도적

으로 원작을 수정한 부분도 있다.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바로잡고, 원작의 지나치게 통속적인 표

현을 원만한 방식으로 고쳤다. 스티븐 오웬이 “격조 높게” 다시 썼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특징을 말한다. 이

는 육기 개인의 미적 관점이 발현된 동시에 육기 시대의 문학관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원작의 구조를 모

의하면서 원작의 미세한 표현방식을 “격조 높게” 수정하는 방식은 하안의 의고시 와는 다른, 육기가 시작한

창작방식이다.10)

이런 방식의 의고시 창작은 이후의 문인들에게 전형적인 창작방식의 일종이 되었다. 남조 유송 시기 유삭

(劉鑠)의 의고(擬古) 는 육기의 방식을 따랐다.11) 남사(南史)·남평왕유삭전(南平王劉鑠傳)에 “의고시 삼십

여 수를 썼는데 당시 사람들이 육기에 필적한다고 여겼다.(擬古三十餘首. 時人以爲跡亞陸機)”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육기의 의고시가 유삭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의식적으로 따라할 만한 창작방식

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삭 외에도 하언(何偃)의 염염고생죽(冉冉孤生竹) , 포령휘(鮑令暉)의 의청

청하반초(擬靑靑河畔草) 등이 육기의 1:1 대응방식으로 창작되었다. 매 구의 구조, 시어, 시상을 그대로 따르

면서 부분적인 표현을 “격조 높게” 바꾸는 방식까지 육기의 방식이다. 어떤 면에서는 고시 원작을 모의한 게

아니라 육기의 의고시를 모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12)

포조의 의고시 중 이런 유형의 대표작으로 의청청릉상백(擬靑靑陵上柏) , 의완공야중불능매(擬阮公夜中不

能寐) 등이 있는데, 다음은 의청청릉상백 이다.

쉼 없이 솟아나는 샘물, 끊임없이 흘러 해무(海霧)를 가로지르네

정처 없는 인생은 세상에 잠시 머무나니, 헛되이 꽃다운 청춘을 한탄한다

책을 대하며 한가함을 누리세. 나는 술을 따를 테니 그대는 현을 연주하게

나는 듯 말 달려 형로(荊路)를 나가고, 수레를 몰아 진천(秦川)을 향하네

위수 강변에는 황실 인척들이 많아, 늘어선 집들이 온 강산을 에워싸네

가마 멘 아이들은 “한 줌 산초” 불러대고, 노 젓는 처녀는 “연 따는 노래” 부른다

높은 누각 위엔 즐거운 사람들, 화려한 기둥 앞엔 아름다운 여인들

인생을 즐기는 건 참으로 옳으니, 무엇하러 대단한 현명함을 구하는가

涓涓亂江泉, 綿綿橫海煙. 浮生旅昭世, 空事歎華年. 書翰幸閑暇, 我酌子縈弦. 飛鑣出荊路, 騖服指秦川. 渭濱富皇居,

鱗館匝河山. 輿童唱秉椒, 櫂女歌采蓮. 孚愉鸞閣上, 窈窕鳳楹前. 娛生信非謬, 安用求多賢.

고시 원작 청청릉상백(靑靑陵上柏) 을 모의했는데 주제도 동일하고 구성도 한 줄씩 모의했다. 고시와 포조

의 작품 사이에는 육기의 의청청릉상백(擬靑靑陵上柏) 이 있다. 육기의 작품도 원작의 주제와 구조, 내용의

진행 등이 거의 유사한데, 원작보다 2구가 많다. 육기의 작품에서 원작에 비해 늘어난 구절은 15, 16구의 “협

객들은 준마를 몰고, 도시의 사람들은 옥 장식 수레를 타네(俠客控絶景, 都人驂玉軒)”로 도시의 화려함을 수식

하는 내용이다. 포조는 육기 의고시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육기의 작품을 의고하지 않고 원작을

장부가 어찌 지혜와 재능을 감춰둔 채 난초인지 쑥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종일토록 빈둥거리며 제비 참새와 어울
리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송영정 편저, 포조시선, 서울: 문이재, 2002. 108쪽 참고.

9) 종영은 육기의 의고작이 14수라고 했는데 지금 12수가 전한다. 그래서 혹자는 육기의 駕言出北闕行 , 遨遊出西城 을
나머지 의고작 2수로 보기도 한다. 鍾嶸詩品校釋, 呂德申,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27-29쪽 참고. 그리고 12수 중
의 1수 擬蘭若生春陽 은 옥대신영에 수록된 매승(枚乘)의 雜詩·蘭若生春陽 를 모의한 작품이다.

10) 육기 의고시 창작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졸고, 문선 수록 잡의시 창작유형 , 중국학논총 제59집, 2018.09 참고.
11) 전하는 작품은 문선에 수록된 2수인데 제목은 의행행중행행(擬行行重行行) , 의명월하교교(擬明月何皎皎) 이다.
제목도 육기의 방식을 따라 擬○○○○○ 의 형식이다.

12) 유의공(劉義恭)의 작품 중에는 의육사형시(擬陸士衡詩) 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2구의 잔구로 전하기 때문에 전모는
알 수 없으나 육기의 작품도 후대에 모의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녹흠립(逯欽立)의 先秦漢魏晉南北朝詩
(北京: 中華書局, 1995) 1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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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다. 원작의 내용은 [①언덕 위의 측백나무와 바위(2구)→②인생의 유한성(2구)→③음주(2구)→④말 달려

도시로 감(2구)→⑤낙양의 번화함(6구)→⑥근심을 잊고 즐기자는 혼잣말(2구)]의 순서로 전개된다.13) 포조는

작품의 길이를 원작의 16구에 맞추었고, 시상의 전개도 원작을 따랐다. 이는 이 작품의 창작 중점이 적어도

원작의 수식성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포조는 원작의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인 첩자의 사용도 따랐다. “涓涓”, “綿綿”으로 “青青”, “磊磊”를 대체했

다. 다만 몇 구의 시의(詩意)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자신의 의도를 가미한 부분이 있다. 포조가 변형을 준 부

분은 우선 도입부의 의상(意象)이다. 원작은 언덕 위에 측백나무와 바위를 보며 자연의 불변성과 영원함을 느

끼고, 이를 인생의 순간성과 대비하는 매개로 사용했다. 나무와 바위라는 ‘정(靜)’적인 분위기가 “먼 길 떠나는

나그네(遠行客)”라는 ‘이동’의 이미지와 이어지고, 말 달려 번화한 도시로 가는 ‘속도감’으로 이어진다. 원작의

전개가 부자연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포조는 이 전개를 일관성 있게 바꾸고 싶었던 것 같다. 포조는 측백나

무와 돌을 물로 바꾸었다. 자연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적인 이미지를 동적인 이미지로 바꾼 것이다. 원

작에 “澗”이라는 물의 이미지가 있지만 돌을 보조하는 배경의 역할이었다. 물은 쉴 새 없이 솟아나고 끊임없

이 흘러 바다로 간다. 물의 흐름은 시간의 진행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 도입부의 의상에 변화를 주면서

전반부 시상의 전개는 불가항력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꽃다운 청

춘(華年)을 헛되이 한탄하는 다음 구절로 이어진다.

또 변화가 생긴 부분은 번화한 도시에 대한 묘사이다. 원문에서 표현한 도시는 한 폭의 그림처럼 정지되어

있다. 늘어선 거대한 저택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있고 하늘을 찌르는 높은 누각이 있다. 원작에서 도시의

번화함을 표현하기 위해 6구를 배치한 것은 침울한 주인공의 마음을 격정으로 바꾸어 인생의 향락에 대한 욕

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육기가 2구를 늘이면서 이 부분의 묘사를 더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인다. 포조

의 의고시는 도시의 화려함을 묘사하면서 도시인들의 활기에 대한 표현을 가미했다. 가마와 배가 등장하면서

원작의 정지된 느낌은 활동적인 느낌으로 바뀌었고 아이들과 처녀의 노래라는 청각적 요소가 등장하면서 도

시의 활력과 생동감이 증폭되었다. 도시의 묘사가 화려하고 역동적일수록 고민에 찬 주인공이 자신을 돌아보

게 된다. 포조는 향락적인 인생관으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이 단락의 기능을 강화했고, 물의 동적인 이미지와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감, 도시의 상승적인 분위기라는 세 장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의완공야중불능매(擬阮公夜中不能寐) 역시 유사한 창작방식을 취했다. 원작에 대한 1:1 대응방식으로 지

어졌고 내부적인 흐름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우선 제목에서 완적의 야중불능매(夜中不能寐) 를 모의한다

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작품의 주제, 8구의 분량, 시상의 전개 모두 원작과 같다. 이는 육기의 방식이긴 하지만

포조의 의고시가 만든 풍격은 육기의 작품과 다르다. 포조는 육기에 비해 서정자아의 형상을 표현하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의청청릉상백 도 원작 마지막 구의 “어찌 나는 홀로 근심에 차 있는가”라는 개괄적 표

현을 서정자아가 그동안 “대단한 현명함(多賢)”을 추구했다는 구체적 표현으로 바꾸었다. 의완공야중불능매

역시 첫 구의 “한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夜中不能寐)”를 “물시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漏分不能臥)”로

바꾸어 작품의 중점이 잠 못 이루는 서정자아임을 표현했다. 의고이긴 하지만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한 포조

의 문학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방동수(方東樹)는 소매첨언(昭昧詹言)에서 “포조는 한(漢), 위(魏), 완적(阮
籍)의 응축된 감정(渾浩)과 자연스러운 흐름(流轉)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작품들을 집약하고

익혔으니 마치 말을 다룰 때 재갈로 움직여나가면서 한 걸음도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런 시체(詩體)를 이루었다.”고 평했다.14) 이 평어는 포조가 의식적으로 한, 위, 완적의 시를 학습했다는 점,

13) 각 단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언덕 위 측백나무는 늘 푸르고, 계곡의 바위들은 울퉁불퉁 쌓여있다(青青陵上柏, 磊
磊澗中石.) ②인생은 천지 사이에 먼 길 가는 나그네 같구나(人生天地間, 忽如遠行客.) ③한 되 술로 서로 즐기려니, 후
하게 대접하고 너무 야박하지는 말게나(斗酒相娱樂, 聊厚不爲薄.) ④말을 채찍질하여 수레를 몰아 완현과 낙양으로 놀
러 간다(驅車策駑馬, 遊戲宛與洛.) ⑤낙양은 얼마나 번화하고 떠들썩한가, 고관들이 서로 왕래하네. 큰 길 사이로 작은
길 이어지고, 왕후장상의 대저택 늘어섰네. 남궁과 북궁은 멀리 서로 마주하고 궐문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았네(洛中何

鬱鬱, 冠带自相索. 長衢羅夾巷, 王侯多第宅. 兩宫遙相望, 雙闕百餘尺.) ⑥귀인들 실컷 즐기고 노는데, 어찌 나는 홀로 근
심에 차 있는가(極宴娱心意, 戚戚何所迫.)

14) “鮑不及漢、魏、阮公之渾浩流轉, 然故約之煉之, 如制馬駒, 使就羈勒, 一步不肯放縱, 故成此體.” 鮑參軍集注, 上海: 上
海古籍出版社, 1980. 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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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학습이 매우 철저하고 집요했으며 그래서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고 개성적인 풍격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4. 의고를 통한 언지(言志)

포조 의고시의 대표작 의고팔수(擬古八首) 는 의고와 언지의 창작동기가 결합된 작품이다. 그 출발은 앞에

서 논한 하안의 방식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고팔수 는 하안보다 도연명 의고구수(擬古九首)

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았다. 의식적으로 도연명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 도연명 의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의고의 형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적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인생 고민을 주제로 했으며, 도연명이

라는 서정자아가 선명하게 표현된다. 擬○○○○○ 형식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작품을 모의했

는지도 불분명하며, 풍격도 문인고시나 육기 의고시와 다르다.15) 방동수(方東樹)는 “도연명의 의고시는 옛 시

인들의 시격을 빌려 자신의 시를 지었다.”라고 했다.16) 여기서 말하는 ‘격(格)’이라는 용어는 언어 표현 같은

세부적인 특징이 아니라 모티브나 주제 같은 큰 틀을 말한다. 포조의 의고·제5 는 도연명을 모의한 특징이

가장 명확한 작품이다.

지난 날 학업에 힘쓰지 않고, 지겹도록 오도(五都)를 주유했네

해대(海岱)에는 장사가 많고, 몽사(蒙泗)에는 유생이 많았지

상투 틀고 말을 달려가, 흰머리 드리우며 책을 강독했네

나를 불러 상석에 오르게 하고는, 술상 거하게 차리고 술을 따라 주었지

관중은 죽은 지 오래, 그 무덤 서북쪽에 있고

뒤에 우뚝 높은 것은, 환공의 오래된 무덤이라네

그대 참으로 너무 늦게 왔기에, 고명한 인걸들 만날 수 없다네

환공의 옥그릇만 덧없이 전할 뿐, 사귐의 뜻은 점차 소원해졌네

伊昔不治業, 倦遊觀五都. 海岱饒壯士, 蒙泗多宿儒. 結髮起躍馬, 垂白對講書. 呼我升上席, 陳觶發瓢壺. 管仲死已久,

墓在西北隅. 後面崔嵬者, 桓公舊塚廬. 君來誠旣晚, 不覩崇明初. 玉椀徒見傳, 交友義漸疏.

이 시의 내용과 풍격에 가장 근접한 도연명의 작품은 의고·제8 이다.17) 포조는 도연명 작품의 구조를 차

용했다. 하지만 의청청릉상백 처럼 매 구절 1:1 방식으로 조밀하고 정교하게 모의한 것이 아니라 큰 틀을 가

져왔다. [①먼 길을 떠나 교유→②무덤→③포부와 우정에 대한 회의감]의 전개방식이다. 도연명의 작품은 12구

지만 포조의 작품은 16구이다. 구절의 대응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의고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言志)

이 포조 의고팔수 의 창작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서정주인공이 먼 길을 떠나고 유랑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문인고시와 도연명

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나그네의 모티브이다. 고시 작품에서 나그네의 형상은 매우 중요한 시적 설정인데 주

로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감상의 모티브로 사용된다. 도연명의 의고시는 고

시의 나그네 모티브를 차용하여, 행로에서 경험한 자신의 실제 이야기와 그에 대한 감회를 서술했다. 도연명

의고구수 의 나그네 모티브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 신하영이 거론한 바 있다.18) “9수 중 6수가 집을 떠나 여

15)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연명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의고 라는 제목을 썼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의고·제7 을 정치풍유시로 보는 劉履와 古直의 해석이다. 袁行霈 撰,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
3, 333쪽 참조.

16) “淵明擬古, 是用古人格作自家詩.” 袁行霈 撰,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319쪽.
17) 도연명 작품의 번역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젊은 날 강하고 굳세어, 긴 칼 차고 홀로 천하를 떠돌았네/ 내 행로가 짧
았다고 누가 말하랴, 장액(張掖)을 지나 유주(幽州)까지 갔었지/ 배고프면 수양산의 고사리를 먹고, 목마르면 역수의
물을 마셨네/ 아는 이는 만나지 못하고, 오래된 언덕을 보았는데/ 길가 높은 두 무덤은, 백아와 장자의 것이었네/ 이들
이제 다시 오지 않으리니, 나 떠돌며 무엇을 얻으려 했던가.(少時壯且厲, 撫劍獨行遊. 誰言行遊近, 張掖至幽州. 饑食首陽

薇, 渴飮易水流. 不見相知人, 惟見古時丘. 路邊兩高墳, 伯牙與莊周. 此士難再得, 吾行欲何求.)”
18) 신하영, 六朝 模擬詩에 관하여 , 중국어문학지 7권, 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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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길에 오르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일상적 공간을 떠나 새로운 인물이나 풍경과 조우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감회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자신

이 실제로 경험한 일들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포조의 의고·제5 역시 서정주인공은 포조 자신이며 먼

길을 떠나는 설정 속에서 자신의 포부, 인생의 무상함, 친구와의 우정 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전체적인

기조는 상실감과 좌절감 등 우울한 분위기이다.

왕임추(王壬秋)는 포조의 의고·제5 를 “은미하게 도연명을 닮았다(微似淵明)”고 했다.19) 모의의 느낌이 선

명하지 않은 이유는 원작의 시어를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조의 의고시가 첩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첩자는 문인고시의 언어기법 중 대표적인 특징이다. 도연명과 문인고시의 연관성도

매우 “은미”한 편이지만 도연명은 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20) 오언 구절에서 두 자를 첩자로 활용하면 그

구절은 자연스럽게 원작의 장법을 따라가게 된다. 포조의 의고8수 에는 첩자 용법이 의고·제8 의 “朝朝見雲

歸, 夜夜聞猿鳴(아침마다 흘러가는 구름 바라보고, 밤마다 원숭이 울음소리 들리나요)” 구절에서 한 번 등장한

다. 이 작품은 아낙이 먼 길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바위처럼 견고하고 진실한 마음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다른 7수의 시와 약간 풍격이 다르게 서정자아의 형상이 포조 자신이 아니다.21) 풍격도 비흥의 비중이 큰 문

인고시의 풍격을 의식적으로 재현했다. 의고의 성격이 언지의 성격보다 강한 작품이라 첩자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첩자 운용의 방식도 다소 다르다. 고시나 도연명의 첩자는 주로 형용사를 중첩시키는데 포조는 명사

를 중첩시켜 변화를 주었다.

첩자 사용을 줄인 대신 포조의 의고시는 인칭 시어를 활용하는 표현방식을 선호했다. 이는 문인고시에서

도연명을 거쳐 포조로 이어진 방식이다. 포조의 의고·제5 에는 “나를 불러 상석에 오르게 하고는(呼我升上

席)” 구절에서 일인칭 시어 ‘我’를 사용했고 도연명의 의고·제8 은 “나 떠돌며 무엇을 얻으려 했던가(吾行欲

何求)”에서 일인칭 시어 ‘吾’를 사용했다. 이런 현상은 포조, 도연명의 의고시가 언지를 중시하는 특성과 연관

된다. 의고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또 이인칭 시어로 ‘君’도

이들의 시에서 자주 사용된다. 문인고시에서 ‘君’은 주로 나그네가 아내를 지칭하거나 아내가 나그네인 남편을

지칭한다. 도연명의 의고구수 에는 ‘君’이 총 5회 등장한다.22) 위에서 인용한 포조의 의고·제5 에는 “그대

참으로 너무 늦게 왔기에(君來誠旣晚)”에서 ‘君’이 나오고 의고·제7 , 의고·제8 에도 등장한다.23) 도연명과

포조의 ‘君’ 시어는 주로 친구를 가리키거나 타인의 화법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 인생이나 세

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는 상황에서 등장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유리한 장치이기

때문인 것이다.

포조의 의고시 8수는 대체로 이런 언지의 특징이 강하다. 8수의 내용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錢仲聯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343쪽.
20) 예를 들면, “榮榮窗下蘭, 密密堂前柳(창 아래 무성하게 자란 난초, 집 앞 수북이 늘어진 버드나무. 의고·제1 )”, “翩翩

新來燕, 雙雙入我廬(사뿐히 새로 온 제비들, 짝 지어 내 집으로 날아온다. 의고·제3 )”, “迢迢百尺樓(까마득한 백 척
누각에 오르니. 의고·제4 )”, “蒼蒼谷中樹(푸르고 푸른 계곡의 나무. 의고·제6 )”, “皎皎雲間月, 灼灼葉中華(구름 사이
로 흰 달빛/ 잎 사이로 반짝이는 꽃망울이여. 의고·제7 )”와 같은 구절들이다.

21) 송영정은 이 시를 “포조의 시 중 다소 색다른 풍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포조시선, 문이재, 2002. 64쪽.
22) “처음 그대와 이별할 때는.初與君別時.( 의고·제1 )”, “그대 지금 어디 가는가.問君今何行.( 의고·제2 )”, “그대의 마음
은 어떠한가요.君情定何如.( 의고·제3 )”, “머물러 그대와 살고 싶어라.願留就君住.( 의고·제5 )”, “그대를 위해 시나 지
어 부를밖에.爲君作此詩.( 의고·제6 )”

23) “당신 隴으로 가실 때.聞君上隴時( 의고·제7 )”, “그대는 평소 진실함을 가벼이 여기지 마소서.君勿輕素誠.( 의고·제8 )
그 외에도 소고사(紹古辭)1 , 소고사2 , 소고사4 , 소고사·제5 , 소고사·제6 , 학고(學古) , 고사(古辭) 등 문인
고시를 모의한 작품에서 ‘君’이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제목 내용 주요 시어

｢의고·제1｣ 군주의 은총을 입은 노객의 형상을 묘사하고, 길을 잃고 

곤궁함에 빠진 유생을 대비하여 회재불우를 서발

魯客, 楚王, 懷金. 主人恩, 光輝, 傾慕, 富貴, 

儒生, 迷方, 淪誤, 伐木, 毚兔

｢의고·제2｣ 의기에 찬 약관 인재의 활약을 묘사하고, 늙어서도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려는 포부를 서발

詩書, 弱冠, 飛步, 君子, 白璧, 功, 晚節, 世

務, 盧弓, 力不及, 今所終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98

의고·제7 과 의고·제8 은 대체로 문인고시의 내용과 시어를 모의했고, 나머지 6수의 작품은 언지의 성격

이 강하다. 서정주인공을 포조 자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6수의 공통적인 주제는 건공입업(建功立業)의

포부,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 회재불우(懷才不遇)의 상실감이다. 의고가 아닌 다른 체재의 작품에서도 포조 시

의 대표적 서정 주제인 내용이다. 각 작품의 주제나 차용한 구절의 출처도 다양해서 의고·제1 은 좌사를,

의고·제2 는 완적과 좌사를, 의고·제3 은 조식의 백마편(白馬篇) 을, 의고·제5 는 도연명을, 의고·제8 은

조식과 좌사를 모의했다.24) 조식, 완적, 좌사 등은 강렬한 서정성과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풍골(風骨), 풍력(風

力) 등의 풍격을 만들어낸 시인들이다. 포조의 의고시가 전대의 작품에서 모의하려고 한 것이 작품의 외형적

요소가 아니라 서정성과 자아의 표현이라는 내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 6수 의고 의 선명한 특징은 주인공과 줄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이 아닌 상상

의 장면을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의고·제3 의 소년 협객의 놀라운 무예 능력에 대한 묘사나 전장에서의

활약 같은 장면이다. 작품 속 소년 협객은 “점대 차고 전통은 둘이나 둘러메고, 상아 깎아 만든 활을 비단 주

머니에” 담았다. “짐승은 살찌고 봄풀은 짧은데, 나는 듯 말 몰아 들판을” 넘으며, “아침엔 전투가 벌어지는

안문을 달리다, 저녁이면 누번에 돌아와 잠든다.”25) 이런 드라마적인 묘사는 문인고시와 도연명의 시에 없는

요소인데 포조의 서정자아 형상을 부각시킨다. 도연명의 시가 주로 ‘나의 생활과 내면’에 대한 감회를 썼다면,

포조는 자신의 이상과 포부, 현실에 대한 감개와 불평, 울분을 구체적인 인물형상과 줄거리 속에서 표현했다.

다면적인 의고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도연명의 의고방식을 따르면서 감정의 폭이 더 깊어졌다. 진

조명(陳祚明)은 “매 작품마다 새롭게 바꾸어 입론을 했으니 기탁하는 감정은 더욱 깊다”고 했다.26) 언지(言志)

의 성격이 강해졌음을 말한 것이다.

5. 문체 학습을 위한 의고

포조 의고시의 세 번째 유형은 언지(言志)를 배제하고 철저히 전대의 작품을 모의하되, 작품 한 편에 대한

모의가 아니라 특정 작가의 문체를 되살리는 방식이다. 이런 유형의 대표작은 강엄의 작품 잡체시삼십수(雜

體詩三十首) 이다. 서문에서 인용한 5세기 말 “시대의 스타일과 저자의 스타일을 모두 포착”한 작품이다. 이

24) 錢仲聯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335쪽~347쪽.
25) “氈帶佩雙鞬, 象弧插彫服. 獸肥春草短, 飛鞚越平陸. 朝遊雁門上, 暮還樓煩宿.”
26) “每能飜新立論, 其託感更深.” 錢仲聯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341쪽.

｢의고·제3｣ 유주와 병주의 소년 협객의 무용을 묘사하고, 전장으로 달

려가 공을 세우려는 기개를 찬미

騎射, 少年, 馳逐, 雙鞬, 象弧, 飛鞚, 雁門, 

漢虜, 邊城, 一白羽, 分虎竹 

｢의고·제4｣ 우물 이야기로 기흥하여 평생의 노력 허사가 된 인물을 묘

사하고, 수레를 몰아 성을 돌아보며 세사의 무상함을 토로 

鑿井, 不及泉, 瀾漫, 精堅, 寸陰, 衰暮, 放駕, 

提爵, 登城隅, 視洛川, 凍草, 寒煙, 繁華, 崩

填, 齊景, 夷叔

｢의고·제5｣ 의기 높은 인물이 천하를 주유하며 명사들과 교유하고, 고

대 영웅들의 무덤을 보며 인생무상을 체념

倦遊, 五都, 壯士, 宿儒, 躍馬, 講書, 陳觶, 

瓢壺, 管仲, 墓, 桓公, 塚廬, 崇明, 玉椀, 交

友, 義漸疏

｢의고·제6｣ 빈궁한 민초의 생활과 관료들의 약탈을 묘사하고, 뜻을 펼

치지 못하고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

束薪, 刈黍, 朔風, 號鳥, 歲暮, 程課, 田租, 

獸槁, 冰, 雪, 苔擊, 官有罰, 吏, 侵, 乘軒意, 

伏櫪

｢의고·제7｣ 세모에 원정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낙의 수심을 묘사

草未黃, 胡雁, 秋蛩, 寒婦, 征人, 君, 隴, 歎

息, 改衣帶, 異容色, 憂, 明鏡, 塵, 寶瑟, 網

羅 

｢의고·제8｣ 남편이 떠난 촉한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낙이 건네는 그리

움과 진실에 대한 당부 

蜀漢, 仰望. 夏雪, 秋榮, 雲歸, 猿鳴, 憂人, 

孤客, 樽酒, 平生, 石, 君, 素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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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고이별(古離別) 부터 휴상인원별(休上人怨別) 까지 시기별 대표 시인의 작품을 모의해 지은 30수의

연작시이다. 강엄은 서문에서 “지금 삼십수를 지어 그 문체를 모의한다(今作三十首詩, 斅其文體)”고 했고 제목

도 잡체시라고 지은 것을 보면 의식적으로 각 시인의 전형적 문체를 재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엄의 잡체시삼십수 는 각 시기별 문체의 특징과 시인의 풍격을 전형화하여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

한 창작 의도로 창작된 작품은 강엄 이전에 사령운(謝靈運)의 의위태자업중집팔수(擬魏太子鄴中集八首) 가

있었고 포조의 학유공간체오수(學劉公幹體五首) , 학도팽택체(學陶彭澤體) , 영사(詠史) 등이 있었다. 이

작품들은 강엄의 잡체시삼십수 의 등장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포조의 학유공간체오수 와 학도팽택체 는 우선 제목에서 ‘학(學)’자를 앞에 두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포조의 악부시는 대백두음(代白頭吟) , 대동문행(代東門行) 처럼 ‘대(代)’자로 시작하는 제목이 많은데, 의고

시의 경우에는 ‘의(擬)’, ‘소(紹)’, ‘학(學)’으로 시작하는 제목을 사용한 작품이 있다. 포조의 시대에는 의고시에

‘擬’, ‘紹’, ‘學’ 외에도 ‘依’, ‘效’, ‘爲’, ‘代’ 등의 글자가 제목으로 사용된 작품들이 있다.27) 그런데 작품의 내용

을 보면 작가의 창작방식이나 창작의도가 글자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아마도 동

시대 작가들에게 공통적인 인식은 없고 개인적인 습관이나 선호에 따라 사용된 제목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조

에게는 제목별로 다른 유형의 창작을 하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있던 것 같다.28) 이에 대해 국내 학자 송영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擬’자에는 모의 대상을 본보기로 삼되 자신의 의작도 원작에 비견할 만한 수준임을

자부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紹’體 모의시는 원작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擬’體보다는 더 겸손하다고 할 수 있다”, “‘學’자에는 ‘模倣’의 의미 외에 ‘본받다’는 의미와 ‘학습

하다’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원작에 대한 존경의 태도가 다른 세 유형에 비해 한결 더함을 보여준다”고 했

다.29) 이 견해는 학유공간체오수 와 학도팽택체 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포조가 유정, 완적, 도

연명에 대한 추종의 심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완적의 경우는 야중불능매 한 편을 1:1 대응방식으로 모

의했기 때문에 ‘擬’자를 사용했고 유정과 도연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풍격을 학습한다는 의미로 이름 뒤에

체(體)를 붙이고 제목을 학(學)으로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작가의 문체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

의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은 포조

가 유정과 도연명의 풍격을 하나의 문체로 인식하여, 자신이 파악한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창작으로 제시한

작품이다.

학유공간체오수 와 학도팽택체 의 면면을 살펴보면 포조는 시인의 정신적 기질, 핵심적 주제, 대표적 의

상(意象), 표현방식 등을 문체 형성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한 것 같다. 먼저 학도팽택체 의 전문은 다음과 같

다.

긴 시름은 평생의 뜻 아니니, 많은 것을 바랄 필요 없네

다만 술독 가득 채워, 친구들 자주 찾아오게 하자

가을바람 부는 칠팔월, 맑은 이슬 이불을 적신다

슬(瑟)을 들고 문 앞에 앉아, 탄식하며 은하수 바라보네

이 뜻 지켜 흔들리지 말기를, 어찌 다시 풍파에 막히랴

長憂非生意, 短願不須多. 但使尊酒滿, 朋舊數相過. 秋風七八月, 清露潤綺羅. 提瑟當戶坐, 歎息望天河. 保此無傾動,

寧復滯風波.

도연명은 출사와 은거의 문제를 평생 고민했고 전원생활을 시작한 초기에도 출사에 대한 미련을 억누르며

소박한 본성을 지키고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만년에 이르러서야 이런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포조는 이 점을 작품의 주제로 선정했다. 마지막 구절은 세속의 풍파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그의 갈등

27) 예를 들면, 원숙(袁淑)의 효고일수(效古一首) , 왕승달(王僧逹)의 화낭야왕의고일수(和琅邪王依古一首), 하상시(向常

侍)의 위직녀증견우시(爲織女贈牽牛詩) , 포령휘(鮑令暉)의 대갈사문처곽소옥작시이수(代葛沙門妻郭小玉作詩二首)
등이다.

28) 악부의 ‘代’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이 개인적 감정이나 기탁이 가미된 창작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葛曉音,
先秦漢魏六朝詩歌體式硏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366쪽을 참고.

29) 鮑照의 ＜學劉公幹體＞시 , 中國語文學 第59輯,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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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가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시기라면 이런 격동적인 심경을 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조

는 인생 출처(出處)의 고민을 도연명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본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시름(憂), 술(酒), 친구(朋舊)은 도연명 시에 자주 등장하는 제재다. 도연명 시에는 슬(瑟)

보다 금(琴)이 자주 나온다. 금(琴)을 슬(瑟)로 바꾸었지만 도연명의 형상 묘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름과 술, 친구, 악기는 도연명의 서정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리고 포조는 악기를 어루만지다

밤하늘을 보며 탄식하는 모습을 도연명의 전형적 형상으로 묘사했다.

송영정의 논문은 이 시의 1~2구가 구일한거(九日閒居) 의 “인생은 짧건만 시름은 늘 많으니, 사람들은 즐

거움과 장수를 바라네(世短意恆多, 斯人樂久生)”를 변용했다고 했다.30)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포조가 구

일한거 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연명 시의 전형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구일한거 는 총 18구로 학도팽택

체 보다 길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①인생에 대한 개괄(2구)→②‘나’의 상황과 상념하는 형상을 묘사(14

구)→③깨달음]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2구의 깨달음은 두 번째 구조에 나오는 상념의 결과이다. 학도팽택체

는 4구, 4구, 2구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구일한거 에 나오는 이슬(露), 술(酒), 바

람(風)의 의상을 다시 사용했다. 깊은 상념(深情)에 빠졌다가 “한가로움 속에는 참으로 즐거움 많아, 오래도록

머무른들 어찌 이룸이 없으랴(棲遲固多娛, 淹留豈無成)”의 깨달음을 얻는 원작의 마무리를, 탄식하며 은하수를

바라보다가 “이 뜻 지켜 흔들리지 말기를, 어찌 다시 풍파에 막히랴”의 깨달음을 얻는 마무리로 치환했다. 이

런 전개방식은 도연명의 어느 한 편을 모의한 게 아니라 도연명 시의 전형적인 장법(章法)이다. 유사천병서

(遊斜川並序) , 원시초조시방주부등치중(怨詩楚調示龐主簿鄧治中) , 연우독음(連雨獨飮) , 잡시(雜詩)7 등

많은 작품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②번 단계의 시작을 계절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것도 도연명 작품의

패턴이다. 이는 포조가 도연명 작품의 내용 외에도 장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깊이 분석한 결과이다.

학유공간체오수 역시 시인의 정신적 기질, 핵심적 주제, 대표적 의상, 표현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창작한

작품이다. 다음은 학유공간체·제2 작품이다.

어스름 들판의 안개, 푸르른 음산의 측백나무

아스라이 안개에 휩싸인 나무, 산은 차갑고 들판의 바람은 거세다

만물이 시드는 계절, 외롭고 굳세게 누굴 위해 서 있는가

나무를 닮아 나 역시 곧을 수 있으리니, 고된 길 걸어갈 일 생각하지 않으려네

曀曀寒野霧, 蒼蒼陰山柏. 樹逈霧縈集, 山寒野風急. 歲物盡淪傷, 孤貞爲誰立. 賴樹自能貞, 不計跡幽澁.

이 작품은 혹한을 견디며 기상을 잃지 않는 나무의 모습을 묘사했다. 강직하고 고고한 유정의 정신을 주제

로 한 것이다. 이 시는 증종제(贈從弟)·제2 를 모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31) 증종제·제2 의 주요 의상인 산

(山)과 나무(松柏), 거센 바람(風聲), 겨울(終歲) 등을 다시 사용했고, 증종제·제2 가 첫 구에서 ‘亭亭’, ‘瑟瑟’

의 첩자를 사용한 생동적 표현을 ‘曀曀’, ‘蒼蒼’의 첩자로 살렸다. 첩자를 쓰면서 [亭亭-山上-松, 瑟瑟-谷中-風]

의 구법도 [曀曀-寒野-霧, 蒼蒼-陰山-柏]으로 이었다. 포조의 시대에는 창작 기교가 발전하여 시어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이 시는 ‘山’, ‘野’, ‘霧’를 각각 두 번씩 중복했다. 증종제·제2 에서 ‘松’을 세 번

중복한 ‘고졸(古拙)’한 풍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총 8구로 길이도 맞추었고 전반부 6구를 나무에 대해

묘사했다. 자연물의 형상으로 시의(詩意)를 전달하는 비흥의 기법이다. 비흥은 한위 시가의 대표적인 예술적

특징이며 유정의 작품 증종제·제2 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학유공간체오수 는 대부분 비흥의 기법으로

썼다. 학도팽체 와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마무리 2구 “맹혹한 추위 어찌 두렵지 않으랴만, 송백은 자

신의 본성이 있다네(豈不罹凝寒, 松柏有本性)”의 설리(說理)적 내용을 “나무를 닮아 나 역시 곧을 수 있으리

니, 고된 길 걸어갈 일 생각하지 않으려네(賴樹自能貞, 不計跡幽澁)”의 신념으로 마무리했다.

30) 鮑照의 陶淵明 수용- 學陶彭澤體 시를 중심으로 , 중국어문학 61집, 2012.12.
31) 錢仲聯增補集說校, 鮑參軍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359쪽. 증종제·제2 의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우
뚝 선 산 위의 소나무, 거센 계곡의 바람. 바람소리 이리도 세차건만, 소나무 가지는 얼마나 강인한가. 얼어붙은 서리
참으로 혹독한데, 한 해 저물도록 언제나 곧게 서있네. 맹혹한 추위 어찌 두렵지 않으랴만, 송백은 자신의 본성이 있다
네.(亭亭山上松, 瑟瑟谷中風. 風聲一何盛, 松枝一何勁. 氷霜正慘悽, 終歲常端正. 豈不罹凝寒, 松柏有本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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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사의 영사·제4 를 모의한 영사(詠史) 도 동일한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신분의 차이가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적 부조리를 주제로 했으며, 원작의 핵심적인 특징인 대비(對比) 기법을 활용하여 부귀한 신분과 빈천한

사인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작품의 구수도 원작의 16구에 맞추었다. 이상의 작품들은 의식적으로 도연명과

유정, 좌사의 문체 특징을 창작으로 재현했다. 의고팔수 와는 다르게 자신의 주관적 정서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유정과 도연명, 좌사의 정신을 자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창작의 중점이 문체의 특징

을 포착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체 형성의 주요 요소들을 시인의 정신, 작품세계의 전반적 주제,

대표적 의상, 장법과 구법 등으로 파악한 포조의 인식은 이후 강엄의 잡체시삼십수 의 창작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었다.

6. 나오는 말

본 논문은 위진남북조 의고시의 여러 유형이 포조의 창작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며, 초기의 “한 줄씩 다시

쓰는” 방식이 “시대의 스타일과 저자의 스타일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조의 작품이 중요

한 역할을 했음을 논하고자 했다.

포조는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한 인물이고, 창작에서도 서정성이 강한 특징을 형성했다. 의고시의 첫 번째

유형인 “작품 한 편에 대한 전면적 모의”는 육기와 경쟁하고 같은 방식으로 창작된 동시대인들의 작품과 경

쟁하려는 심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의고를 통한 언지(言志)”는 개인적으로 가장 포조다운 창

작이라고 생각된다. 대표작인 의행로난(擬行路難) 에서 보여주는 인생에 대한 적극성과 현실에 대한 포부, 불

평 등의 정서가 모의의 형식을 빌려 표현되었다. 세 번째 유형인 “문체 학습을 위한 의고”는 서정에 대한 문

학적 욕구가 문체 탐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전대의 많은 대시인 중에서 그는 유정, 도연명, 좌사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정자아의 형상이 선명한 이들의 작품이 포조의 취향과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포

조는 그들의 풍격을 고유한 문체로 인식했고, 자신이 파악한 문체로서의 특징을 창작으로 구현했다. 이 점은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이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작품들이 있어 아쉽다. 소고사칠수(紹古辭七首) , 학고(學古) , 고사(古

辭) 의 9수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문인고시를 모의한 작품들이다. 언지(言志)의 요소와 포조 개인의 진술은

배제하고 여성화자의 어투로 그리움, 조바심, 쓸쓸함 등의 정서를 표현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은 제목과 작품

의 관계에 대해 혼란을 준다. 첫 번째 의고 유형인 擬○○○○○ 작품들은 원작 한 편에 대한 모의가 분명

하고, 두 번째 의고 유형인 의고팔수 등은 모의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하안과 도연명의 선례가 있어 성격 규

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인 “學~體” 역시 제목과 작품의 특징, 포조의 창작동기가 비교적 분명하

다. 하지만 소고사칠수 , 학고 , 고사 는 내용과 풍격, 비흥의 기법까지 문인고시를 모의하면서 ‘紹’, ‘學’을

붙이거나 아무 것도 붙이지 않았다. 이 작품들 사이에 뚜렷한 풍격의 차이도 없다. 송영정의 관점에 따라 학

고 를 고시에 대한 존경과 학습의 창작으로 보자면 여인의 미색에 대한 수식이 많은 염정시(艶情詩)의 특징

이 있어 적당하지 않다.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영사 역시 좌사의 문체를 학습한 성격이 강한데 “學~體”의

제목이 아닌 점도 그렇다. 제목으로 작품의 성격을 구분한다는 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철저하게 인식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다. 포조의 시대에도 ‘擬’, ‘紹’, ‘學’, ‘依’, ‘效’ 등 다양한 글자들이 큰 구분 없이 의

고시의 제목으로 사용되었고 당대 이후에도 ‘覽’, ‘續’, ‘詠’ 등의 글자가 등장하는 등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

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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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Ⅰ】 발표 ➄

唐代 書僧 䛒光의 書藝와 書藝詩*
1)

禹在鎬**

【목 차】

1. 서론

2. 변광과 변광의 서예

3. 변광 서예를 읊은 당대의 서예시

4. 변광 서예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영향

5. 결론

【초록】

당말에 활동했던 서승 변광의 서예를 노래한 당대의 시가와 당 이후 역대 문인들의 변광 서예에 대한 평가

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키워드】䛒光, 唐代, 書僧, 書藝, 書藝詩.

1. 서론

당대에는 불교의 성행에 따라 승려의 수가 많아졌고, 승려들의 寫經 행위가 보편화 되었던 까닭에 서승이

특히 많았다. 문헌이나 비문 등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당대 사경승과 서승의 이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

고,1) 당대에 명성을 날린 서승으로 懷渾, 懷仁, 大雅, 行滿, 湛然, 辯才, 行敦, 知至, 澄觀, 遺則, 智佺, 懷素, 鑒

眞, 獻上人, 道秀, 玄應, 建初, 高閑[閒], 䛒[辯]光(廣利), 亞棲, 貫休(禪月), 昙域, 夢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당대 서승을 현전하는 시와 서예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대체로, 懷素나 高閑처럼 본인이 창작한 서

예작품과 全唐詩 및 당 이후 시인과 평자들의 시가와 평론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서승이 있는가 하면, 䛒
[辯]光과 貫休처럼 본인 필적의 서예작품은 현전하지 않지만 全唐詩에 당대 시인들의 시가와 후대 평자들의
평론이 남아 있는 서승도 있다. 이에 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貫休나 齊己처럼 다른 서승의 서예를 읊은 시를

창작한 서승이 있기도 하다. 물론 본인이 창작한 시가도 서예 작품도 현전하지 않지만 全唐詩에 수록된 타
인의 시문에 이름과 서예 관련 내용이 남아 있는 서승도 상당수 있다.

이중 당대의 대표적인 서승으로는 懷素와 高閑을 들 수 있지만, 당대 서승의 서예를 읊은 당시 중에는 회

소 다음으로 변광의 서예를 읊은 시가가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말에 활동했던 서승 변광의

서예를 노래한 당대의 시가와 당 이후 역대 문인들의 변광 서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본고는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인 연구 당대 서승의 서예와 서예시 의 일부
분으로 작성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jhwoo@yu.ac.kr)
1) 朱關田, 中國書法史: 隋唐五代卷(江蘇敎育出版社 2014.6 4刷) 209-221쪽, 周小儒․張揚, 中國歷代僧侶書法(山東畵報

出版社, 2011) 36-71쪽 및 田光烈, 佛法與書法(佛學對中國傳統書法藝術之影響及追求, 頂淵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82.
3) 176-1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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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광과 변광의 서예

䛒光은 역대 문헌에서 佛名(法名)의 한자가 䛒光 혹은 辯光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달리 廣利大師로 칭해지

기도 하였다.2) 변광의 속성은 吳氏이고 字는 登封이며, 강남 浙江의 永嘉사람으로 당나라 左庶子 吳兢의 후손

이다. 변광이 생존했던 당말은 정치 군사적으로 혼란하여 변란이 이어졌을 때였으며, 그의 생졸연대는 분명하

지 않다.3) 어려서 집을 떠나 陶山寺에서 삭발하여 승려가 되었다. 시를 잘 지었고 글씨를 잘 썼는데, 옛 곡조

의 시가 많았고 글씨는 초서와 예서에 뛰어났다. 陸希聲이 豫章에 귀양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 배

알하고 五指撥燈訣을 전수받았다. 서체가 굳세고 강건하였고, 팔뚝을 돌려서 붓을 거두었으니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五臺山 開元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4) 昭宗(867-904: 재위 888-904년)이 그의 명성

을 듣고 불러 황제의 어탑 앞에서 글씨를 쓰게 하고는 紫方袍를 하사하였다.5)

宋 陳思의 書小史 권10, 元末明初 陶宗儀의 書史會要 권5와 說郛 권117下, 淸 倪濤의 六藝之一錄
권333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송대 高僧傳과 宣和書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변광이 초서와 그림에
뛰어났고, 육희성으로부터 서예의 비결을 전수받아 글씨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吳融과 羅隱과 司空圖 등이 변

광의 초서를 노래한 시를 지었는데, 당시 변광의 서예를 칭찬하며 노래한 문인이 50여명이나 되었고 이 시들

을 하나의 문집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6) 변광과 그의 서예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宋史 권209
藝文志 와 宋高僧傳 권30, 명대 胡震亨의 唐音癸籖 권33, 청대 浙江通志 권248에는 䛒光의 시집이 1권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변광은 시에도 뛰어나 옛 곡조의 시가 많았다고 하였다.7)

변광의 서예 진적 작품은 현재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다. 문헌 기록상으로는 宣和書譜 권19에 변광의 초
서 贈登第等詩 와 千文 두 점이 御府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 것을 필두로, 명대 胡震亨의 唐音癸籖 권33
과 청 孫岳頒의 御定佩文齋書畵譜 권92, 청 卞永譽의 式古堂書畵彙考 권4, 청 倪濤의 六藝之一錄 권377
등에도 변광의 동일한 초서 작품을 기록하고 있으니, 송 이후 명청대까지는 변광의 초서 진적 두 점이 존재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광 생애가 당말의 혼란한 시기와 겹쳐서 그의 많은 작품이 남아 있지 않게 되

었고, 송 이후 명청대까지 남아 있던 두 점의 초서 진적도 이후 망실된 듯하다.

3. 변광 서예를 읊은 당대의 서예시

全唐詩에 수록된 서승 변광의 서예를 읊고 있거나 변광대사와 관련 있는 시를 열거해보면 羅隱의 변광

대사를 전송하며: 대사는 초서로 황제의 하명에 응하였다(送䛒光大師: 師以草書應制) (卷663-29), 吳融의 광

리대사가 동쪽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廣利大師東歸) (卷685-9,唐英歌集권上)8)와 변광 스님에게 드리는

2) 역대 여러 전적에서는 ‘변광’과 ‘광리’를 다른 인물로 기록하고 있으나, 宋高僧傳(贊寧 撰, 全二冊, 中華書局, 1987.8)
권30 雜科聲德篇 第12에서는 ‘변광’의 호를 ‘광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고증이 필요할 듯하다.

3) 周小儒․張揚, 中國歷代僧侶書法(山東畵報出版社, 2011), 36-37쪽
4) 이에 대한 내용은 羅濬 등이 편찬한 南宋의 地方志 寶慶四明志 권4와 袁桷 등이 편찬한 元의 地方志 延祐四明志
권16에 보인다. 이하 필자가 텍스트를 직접 대조 확인하지 못한 원전류는 우선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上海古籍出版社,
2007, 3.0版)을 참고하고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5) 宋高僧傳 권30 雜科聲德篇 第12, “字登封, 姓吳氏, 永嘉人. 唐史官左庶子兢之裔孫也. 幼捨家於陶山寺剃度. …… 多作

古調詩, 苦僻寡味, 得句時有得色. 長於草隸, 聞陸希聲謫宦於豫章, 光往謁之. …… 而授其五指撥燈訣. 光書體當見遒健, 轉
腕回筆, 非常[人]所知. 乃西上, 昭宗詔對御榻前書, 賜紫方袍. 後謁華帥韓建, 薦號廣利. …… 乃歸甬東終焉.” 浙江通志
권201과 御定佩文齋書畵譜 권30에 실린 내용도 宋高僧傳 권30에 실린 이상의 기록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전체
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6) 宋高僧傳 권30 雜科聲德篇 第12, “有文集, 知音者所貴. 出筆法弟子從瓌, 温州僧正智琮, 皆得墨訣. 有朝賢贈歌詩, 吳
内翰融, 羅江東隱等五十家, 僅成一集.”

7) 변광의 시집과 변광의 서예를 노래한 당대 시가를 모은 시집이 현재까지 남아있었다면 그가 지은 시와 그의 서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시집은 현재 전하지 않고, 변광의 서예를 노래한 당대 시가
역시 몇 수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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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서 노래(贈䛒光上人草書歌) (卷687-45) 및 광리대사에게 드리는 노래(贈廣利大師歌) (卷687-47, 唐英歌集
권下), 陸希聲의 변광 스님에게 부쳐드림(寄䛒光上人) (卷689-21), 崔道融의 산에 살며 병으로 누웠는데 광

리대사가 방문해주다(山居臥疾廣利大師見訪) (卷714-50), 贯休의 변광대사의 초서 노래(䛒光大师草書歌) (卷8

37-35) 등 6수를 들 수 있다.

이 시들 외에 宣和書譜 권9에는 行書로 쓴 司空圖의 변광대사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䛒光草書歌) 9)와

변광대사에게 드리는 초서시(贈䛒光草書詩) 가 소장되어 있다고 기록하였고, 명대 胡震亨의 唐音癸籖 권33,
御定佩文齋書畵譜 권29와 권91, 六藝之一錄 권332에서도 행서로 쓴 司空圖의 동일한 시가 있다고 기록하

고 있다.10) 이 외에도 행서나 초서로 필사된 陸扆의 변광대사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䛒光草書歌) , 唐彦謙

의 변광대사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䛒光草聖歌) , 李磎의 변광대사를 전송하는 시(送䛒光詩) , 崔遠의 변

광대사를 전송하는 시(送䛒光詩) , 韓偓의 변광상인을 전송하는 시(送䛒光上人詩) , 張顗의 변광대사에게 드

리는 시(贈䛒光詩) , 盧汝弼의 변광대사에게 드리는 시(贈䛒光詩) 등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11) 현재

이 시들은 시제만 남아 있고 원문은 전하지 않는다.12)

변광 초서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노래한 吳融의 변광 스님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䛒光上人草書歌) (卷68

7-45)는 마치 변광의 초서 작품과 마찬가지로 기세가 커서 진지함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오융은 또 광리

대사가 동쪽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廣利大師東歸) 와 광리대사에게 드리는 노래(贈廣利大師歌) 라는 시

두 수를 더 남기고 있는데, 앞 송별시에서는 고향 강남으로 귀향하는 변광과의 송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

고, 뒤 시는 장편 歌行體로 변광 대사의 심성과 서예와 시가에 대해 두루 언급하였다.13)

陸希聲의 변광 스님에게 부쳐드림(寄䛒光上人) 은 짧은 절구시로 역대의 많은 전적에서는 이 시와 관련한

육희성과 변광의 인연에 대해 언급하였다. 詩話 및 여러 전적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광대사는 바탕이

매우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변광의 인품과 초서에 대해서는 貫休의 변광대사의 초서를 노래하다(䛒光大师草书歌) 라는 장편 고시에서

도 상당 부분 언급되고 있다. 관휴의 이 시는 비록 변광대사의 글씨를 위해 지었으나 상당 부분을 변광대사의

인품을 칭찬하는데 할애하였다. 이 시를 통해 변광대사의 인간됨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승려로서의 변광의 인

품과 지고한 정신을 잘 파악한 관휴의 깊이 있고 빼어난 심미안을 알 수 있다.

이밖에 羅隱의 변광대사를 전송하며: 대사는 초서로 황제의 하명에 응하였다(送䛒光大師: 師以草書應制)

8) 이 시의 시제는 宋 岳珂의 寶眞齋法書贊 권6에서처럼 광리대사가 강동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廣利大師歸江東)
로 되어 있는 전적도 있다.

9) 六藝之一錄 권290에 실린 司空圖의 변광대사에게 드리는 초서 노래(贈䛒光草書歌) 는 사공도의 시가 아닌 貫休의
변광대사의 초서 노래(䛒光大師草書歌) (卷837-35)를 잘못 수록하고 있다.

10) 사공도의 시는 시제만 수록되어 있거나, 시의 원문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가 관휴의 시를 잘못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司空表聖文集 권4에는 변광 관련한 문장인 초서승[변광대사]이 월지방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草書

僧歸越) 라는 산문만 실려 있고, 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全唐詩 권634에는 司空圖의 贈䛒光 시 殘句로宣和書譜

에 실려 있다는 “看師逸迹兩師宜, 高適歌行李白詩.”를 수록하고 있지만 이 구절도 관휴 시의 일부이다.
11) 全唐詩에 수록된 陸希聲과 吳融 시의 시제는 唐音癸籖 권33 등 기타 다른 전적에 수록된 시와 동일한 시이지만
시제는 약간 다르다.

12) 시는 아니지만 이외에도 宣和書譜권10에는 盧知猷의 行書 작품 변광을 전송하는 서문(送䛒光序) , 御定佩文齋書

畵譜 권91에 薛貽矩의 正書 작품 변광에게 드리는 초서의 서문(贈䛒光草書序) 과 楊鉅의 正書 작품 변광에게 드리
는 초서의 서문(贈䛒光草書序) 이 소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書苑菁華권18과 권20에는 각각 司空圖의 초서승 변
광대사가 월지방으로 돌아감을 전송하며(送草書䛒光歸越) 라는 산문과 吳融의 변광상인의 초서를 보고 하지장을 생각
하며(覽䛒光上人草書想賀監賦) 라는 賦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문장들은 式古堂書畵彙考 권4와 六藝之一錄 권29
4에서 권335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나, 전적들마다 원문에 있어서는 약간의 출입이 있다.

13) 변광의 서예와 시를 읊은 부분만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삼십년 전 대사를 처음 알았을 때, 붓 잡고 초서
배우는 것 보았는데. 구름과 지는 해처럼 갖가지 형상이, 손 따라 변화하여 허공에서 생겨나네. 바다 북쪽 하늘 남쪽에
서 몇 번의 이별에, 매번 글씨 자취 볼 때마다 더욱 기이 절묘하네. 근래에는 아울러 지은 시가를 풀어주는데, 언어가
명쾌하고 기골이 가득하네. 강인함이 백 번 단련한 강철 같아, 빼어나고 특이해 굽힐 수가 없네. 또 천리마와 같이 빨
라서, 고삐 벗고 날아 사라져버리네. 억지로 깎은 것 아니라 좋은데, 종횡으로 무심결에 펼쳐 나오네. 지난 번 나에게
보여준 십여 편은, 강남의 바람과 달을 읊은 것이라. ……(…… 三十年前識師初, 正見把筆學草書. 崩雲落日千萬狀, 隨手

變化生空虛. 海北天南幾回別, 每見書踪轉奇絶. 近來兼解作歌詩, 言語明快有氣骨. 堅如百煉鋼, 挺特不可屈. 又如千里馬,
脫韁飛滅沒. 好是不雕刻, 縱橫冲口發. 昨來示我十餘篇, 詠殺江南風與月. ……)” 변광 초서가 삼십 여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하지 않는 변광 시를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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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663-29, 羅昭諫集권3)라는 송별시와 崔道融의 산에 살며 병으로 누웠는데 광리대사가 방문해주다(山居

臥疾, 廣利大師見訪) (卷714-50)라는 일상잡사를 읊은 시가 있지만 변광 초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14)

4. 변광 서예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영향

송대의 蘇頌(1020-1101)은 변광의 서예에 대해 “변광이 서예를 논함에 ‘불교에서 말하는 心印과 같아 마음

에서 시작하여 깨달음에서 이루는 것이니 입과 손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실로 서예를 아는

자이다. …… 여러 공들이 칭찬하는 말을 보면 일반적인 보통의 승려는 아니었다.”고 하였다.15) 여러 공들이

칭찬하는 말이란 앞 장에서 인용한 羅隱, 吳融, 陸希聲, 贯休 등의 여러 서예시에서 노래한 내용으로, 변광 초

서의 일단을 이미 엿볼 수 있었다.

당 이후 평자들의 변광 서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당대 서승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든다는 것이

다. 송대의 宣和書譜 권19에는 초서에 가장 뛰어난 당대의 다섯 서승의 초서를 비유적으로 평한 劉涇의 말

을 인용하여 초서에 뛰어난 다섯 승려를 나열하면서 변광의 초서를 진주에 비유하였다.16) 하지만 대다수의

평자들은 변광의 초서가 변광 이전의 초서 대가인 智永, 懷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때로는

高閑보다 못한 것으로 평하였다. 이러한 점은 宋代 葉夢得이 撰한 石林避暑錄話에서 당대에 글씨에 뛰어난
승려 세 명을 거론하여 “당나라 때 서예에 뛰어난 승려가 셋 있었으니 지영과 회소와 고한이다.”라고 지영,

회소, 고한을 동열에 두어 차례대로 뛰어난 점을 거론하였으나 변광은 거론하지 않은 점,17) 명대 陶宗儀의 
書史會要 권5에서 변광이 초서에 뛰어나긴 하지만 “지영이나 회소와 함께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역시
스스로 일가의 법을 이루어 당시에 칭찬받는 바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의 힘으로 이루었겠는가?”

라고 평하고 있는 점,18) 역시 명 張丑의 淸河書畵舫 권1 下에서 장욱과 회소의 초서를 평하면서 고한과 변

광의 초서를 함께 덧붙여 “고한 이하[의 초서]는 단지 술집에 걸어둘 만하며, 변광[의 초서]은 더욱 미워할만

하다.”고 평하여 변광 초서의 품격을 장욱과 회소에는 못 미치고 심지어 고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한

점,19) 역시 明 汪砢玉의 珊瑚網 卷24 下에서 변광을 장욱과 회소의 아류라 언급하고 있는 점20) 등을 종합

해볼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상 역대의 여러 평자의 평을 종합해보면 변광의 초서는 이전의 승려 초서 대가

인 智永, 懷素에는 미치지 못하고, 때로 高閑보다 못한 수준이거나 혹은 고한과 亞栖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대 초서승을 전체적으로 개관해보았을 때, 변광의 초서는 회소와 같은 최

14) 나은의 시에는 “강건한 운필 궁구하여 구중궁궐에까지 전해졌네. 성주께서 자의를 하사하며 빼어난 기예를 아끼셨고,
신하들은 마름을 새겨 고상한 자취 인정하였네.(徤筆尋知達九重. 聖主賜衣憐絶藝, 侍臣摛藻许高踪.)”라고 읊어 변광이
궁궐에 불려가 어탑에서 초서를 시전함으로써 소종에게 자의를 하사받은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15) 蘇魏公文集 권72, 題送䛒光序 “䛒光論書法, 猶釋氏心印, 發於心源, 成於了悟, 非口手可傳. 此誠知書者. 然當時名稱

如此, 而獨不聞於後世, 筆跡絶少傳者, 豈唐人能書者多, 如光輩湮没無聞, 不知幾何人耶. 觀諸公稱譽之言, 盖非尋常僧流也.”
변광의 서법에 대한 이 문장은 송대 魏了翁(1178-1237)의 鶴山集에서도 앞 절의 내용 “書法, 猶釋氏心印, 發於心源,
成於了悟, 非口手可傳.”을 인용하였고, 이 내용은 청대에 편찬된 御定佩文齋書畵譜 권6에도 唐釋送䛒光論書法 이란
제목으로 그대로 수록되었다. 여기서 ‘心印’은 禪宗에서 말하는 글이나 말로 나타낼 수 없는 內心의 깨달음을, ‘心源’은
모든 법의 근원이라는 뜻에서 마음을 이르는 말이며, ‘了悟’란 진리를 환하게 깨닫는다는 뜻이다.

16) 宣和書譜 권19, “昔劉涇嘗作書詁, 以懐素比玉, 䛒光比珠, 高閑比金, 貫休比玻璃, 亞栖比水晶, 世以爲善.” 宣和書譜에
실린 劉涇의 이러한 비유는 송 이후 거의 대부분의 書論 전적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17) 石林避暑錄話 권下, “唐僧能書者三人, 智永懷素高閑也. …… ”
18) 書史會要 권5, “雖未足與智永懷素方駕. 然亦自是一家法, 爲時所稱, 豈一朝夕之力歟.”
19) 淸河書畵舫 권1 下, “高閑而下, 但可懸之酒肆, 䛒光尤可憎惡也.” 山林集이 책에서는 이 문장을 미불의 山林集에
서 인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청대 錢唐 학자인 倪濤의 六藝之一録 권8에서는 송대 米芾의 海嶽名言에 수록
된 내용으로 미불이 언급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六藝之一録 권300과 式古堂書畫彚考 권11에서 米元章의 海嶽

名言에 실린 문장이라 하여 인용한 원문은 “草書不入晉人格, 徒成下品. 張顛俗子變亂古法, 驚諸凡夫, 自有識者, 懐素少

加平淡, 稍到天成而時代壓之, 不能高古. 高閑而下, 但可懸之酒肆, 䛒光尤可憎惡也.”로 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서예 전적
에서도 이 문장을 미불의 말로 인용하고 있지만, 米芾의海嶽名言 뿐만 아니라, 미불의 다른 저작인 寶章待訪錄과
書史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미불의 山林集은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인용에 착오가 있
었는지, 미불 저작의 원문이 실전되었는지는 좀 더 논구해보아야 할 듯하다.

20) 珊瑚網 권24 下, “旭素之後, 不得不生䛒光高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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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였지만 고한, 아서와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빼어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소나 고한과는 달리 변광의 초서에 대해서 송 이후에 시문으로 칭송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변광

의 초서를 배우거나 본받았다는 후인들은 다수 존재한다. 송대의 鄭諶과 吳鎭 등의 초서는 변광 초서의 遺則

을 지니고 있다거나21) 변광을 배웠다고 하였는데,22) 특히 水墨山水에 뛰어났던 吳鎭(자가 仲珪, 호는 梅花道

人)은 변광의 초서를 배웠다고 평해지고 있다.23) 송대의 명서화가인 오진의 글씨가 변광에게 근원을 두고 있

다는 평은 명대 중기의 문인이며 화가인 石田 沈周가 題梅花和尚之塔 에서 “매화도인은 공연히 탑만 있지만,

천 년 동안 사람을 속이지 않았네. 초서는 변광의 묘함을 증명하고, 산수화는 북원의 신묘함을 남겨주었네.”라

읊은 율시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24) 이밖에 明 王世貞의 弇州四部續稿 권163의 墨蹟跋·國朝名賢

遺墨 제5巻에서는 당시 南京禮部左侍郎贈尚書의 관직에까지 이르렀던 王瓚의 글씨는 고한과 변광의 초서를

배웠다고 하였으니, 변광의 眞迹이 명대에까지는 전해졌고 몇몇 문인의 초서는 변광의 초서를 배워 풍격이 흡

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25) 비록 변광의 초서 묵적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지만, 진적이 전해졌던 명대까지는 그

나마 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당대에 명성을 날렸던 書僧 중 廣利大師 䛒[辯]光의 서예와 변광의 서예를 읊고 있는 시가를

분석해보았다. 당대에 초서승으로 명성을 날렸고 오늘날까지도 명성이 자자한 대표적인 승려로 懷素와 高閑

[閒]을 들 수 있다. 비록 회소나 고한과 달리 변광의 진적 필적이 현전하지 않지만, 변광의 서예를 읊은 당대

문인들의 시는 회소 다음으로 많은 양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당 오대에 지어진 위와 같은 몇 수의 시가들을 통해 본 변광의 초서를 종합해보면, 초서승인 懷素와 高閑

의 광초 풍격을 이어받아 당대 초서 대가인 賀知章과 張旭과 비교해도 크게 못하지 않은 정도였고, 글씨는 구

속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없으며 표일하고 호방 장대하여 결코 초라하거나 궁상맞은 모습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변광은 스승과 제자간의 정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바탕이 매우 훌륭하였던 지고한 인품을 지녔

던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대 여러 평자의 평을 종합해보면 변광의 초서는 이전의 승려 초서 대가인

智永, 懷素에는 미치지 못하나 고한이나 亞栖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대

초서승을 전체적으로 개관해보았을 때, 변광의 초서는 회소와 같은 최고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였지만 고한

등과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빼어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 書史會要 권6 宋 “鄭諶, 字本然, 不知何許人. 草書有䛒光之遺則.”
22) 書史會要 補遺 “呉鎮, 字仲圭, 嘉興人. 草學䛒光. 亦善畫水墨山水.”
23) 淸河書畵舫 권7 下, “呉鎮仲珪, 書法䛒光.”, “呉鎮字仲圭, 嘉興人. 草書學䛒光.”, 御定佩文齋書畵譜 권39 “仲珪草書

學䛒光.” 등.
24) 沈周, 石田集, 題梅花和尚之塔 “梅花空有塔, 千載莫欺人. 草證䛒光妙, 山遺北苑神.” 이 시는 명대 沈季友가 편찬한

檇李詩繫 권39에는 梅花道人墓 라 제목하고 있다.
25) 王世貞, 弇州四部續稿 권163, 墨蹟跋·國朝名賢遺墨 第5巻“南京禮部左侍郎贈尚書王文定公瓉, 送王父歸田一章, 其書似

學髙閑䛒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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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Ⅰ】 발표 ➅

오례를 통한 시경의 시 연구

송진열*1)

【목 차】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시경에 나타난 예악 제도 

4. 시경과 예악 제도 

5. 나가며

【초록】

우리가 인지한 사상은 하나의 행위로 전환되어 각종 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선진시대 중국에

서 시는 가, 악, 무의 일체로 시가 음악 행위인 노래로 불리워지며 악기의 반주와 더불어 무가 덧붙이면 시가

악으로서 완성된다. 중국 예악의 전형은 주나라 때 완성되어 그 후에 건설된 왕조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주었

다. 주나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나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라는 규범을 만들어 인간의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길례는 천, 지, 인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천제 사상이 동양적 사상의 기본이 되었다.

궁중의 각종 의식인 왕과 제후와의 만남을 위한 궁중 혼인 잔치 의식인 가례가 있다.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영

정의식으로 연회를 베푸는 빈례가 있다. 군사의식에 관한 군례가 있는데 이 의식의 목적은 군의 최고통치권자

가 국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한 자를 애도하는 흉례가 있다.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이

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시경의 예악제도는 오례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시경의 시들 중에 定之方中 (정지방

중)은 국가의 종묘사직에 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풍 시 중의 하나이다. 那

(나)는 상나라 시대에 탕왕께 제사 드리는 악사(樂詞)로 주나라의 제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

서 각종 악기가 연주되고 있는 용례를 볼 수 있다. 녹명 시는 임금과 신하들이 하는 각종 연회에 불러진 가사

로서 빈례를 베풀어 서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악을 통해 화를 이루는 광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시이다. 간혜

의 시에서 임금은 무무를 춘 무인에게 흡족해서 술을 내렸다. 이처럼 가악무가 한데 어우러진 대표적인 시이

다. 여기에서 춤을 추는 이는 악인이 아니라 문인이다. 국풍의 시 관저에서 부부간의 결혼의 의식을 다루는

가례의 예로서 부부간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군례의 예와 관련된 시는 이번 논문에서 제외했지만 시경의

시를 통해 예나 악 제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키워드】예악, 오례, 정지방중, 나(那), 관저, 가악무

1. 연구 목적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하게 되면 행위로 옮겨지게 되고 행위 역시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

*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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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대에 인간은 농사를 중심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 현상을 주재하는 하늘에 대한 깊은 경천사

상을 가지고 있었다. 원시 시대의 사람의 경천사상이 하나의 행위인 제천의식을 거행하도록 만들었다. 고대

시대에 제사장은 제천의식을 주관하는 부족장으로 제정일치의 시대였다. 부족국가에서 국가의 형태를 취하면

서 제천의식은 하나의 국가의 행사로 바뀌고 이런 예식을 행하는데 음악이 수반되게 되었다. 고대 샤머니즘에

서 신을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춤을 출 때 음악이 필수적이었듯이 제천의식의 종묘에 사용되는 새로운 음악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무속 신앙에서 종묘로 전환되면 음악 체계가 변화되게 되었다. 개념, 인식의 사상이 행

위로서 음악 행위나 음악 체계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고대인들은 천신, 지신, 인신 등에 제사를

지내는 천지인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고 국가가 형성되면서 천지인 사상이 하나의 종묘제례나 문묘 제례 등

의 행위로 옮겨가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주나라의 주공은 예악 제도를 완성하여 선조들의 문덕이나 무공을

칭송하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런 의식에는 음악이 수반되어 제사의 분위기를 엄숙하거나 제사에 참여

하는 이들의 화합을 가져다주는 악은 각종 의식이나 종묘제례나 연회나 회례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경의 예악 제도가 어떻게 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경의 시들 중에

관저 , 녹명 , 간혜 , 정지방곡 , 상체 , 나 같은 시에서 예악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나라가 건국되면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쌓음과 동시에 악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시경을 오례를 통한 시경 시의 분석을 통해 고대의 중국 예악제도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2. 연구 범위

시경의 시들은 시이면서 노래가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학적 입장이나 악학의 원리를 통해서 분석

될 수 있다. 시학적 입장이라면 육의를 근거로 해서 시가 과연 어떻게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통해 그

시의 성격이나 어떤 목적으로 묘사되었는가? 등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시경의 시들이 악곡의 원리의 입

장에서 분석된다면 중원 시대의 민간에서 읊어지는 노래나 귀족들의 노래, 궁정에서 음악으로 연주되는 시 등

풍, 아, 송의 장르나 흐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시경의 시들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풍이나 각종 연회에서 사용하는 아나 각종

제사에 사용되는 노래가사인 송으로 이루어 졌다. 국풍에서 대부분 시들은 민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시경시는 인륜의 시작이라고 할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 즐거워하면서도 그 즐거움이 너무 지나쳐서 그 바름
을 잃어서는 안 되고, 슬퍼하더라도 그 슬퍼하는 마음이 지나쳐 몸과 마음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喜怒哀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으로 해서 마침내 마음에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性情醇化를 말하

였다.2)

시경을 시들은 인간의 감정들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노래 가사로 불리어졌고 춤과

함께 각종 의식에서 사용되었다. 시경의 시들은 주나라의 예악이 시행되었던 제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

전이다. 연구자는 경의 시들 중에 예와 악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길례, 빈례, 가례의 시들을 골라 분석하면서

고대 중국의 예악 제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시경에 나타난 예악 제도

1) 曹本冶, 思想∼行爲, 上海, 上海音樂學院出版社, 2008, p.10
2) 윤인현, 논어에서 시경의 시 , 국제 어문, 2014, 60집,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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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에서는 천자가 제후국에 불렸던 시의 가사 내용을 통해 정치가 잘 되고 있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시경의 시들은 고대 중국의 예와 악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고 예가 하나의 국가의 통

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통치 원리나 행위 규범이 예가 악을 통해 완성되는 예와

악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고재 중국의 예악 사상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논자는 예와

악의 사상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시들을 분석하기 전에 예와 악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3-1. 예

고대 중국인들에게 예는 의식행위나 기물의 사용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전달되었다. 시경의 시들에서

이런 5례의 예의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예는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시

스템으로 작동되었다.

예란 선진시기 사회생활 각 측면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서주말부터 동주 때까지 예에 대한 논술이 사회 중

심의 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국가제도를 유지하는 기구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행위의 규범이었다. 예의 표현

형식은 의식과 기물의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의식은 예용, 예사, 행위의 동작이고 기물은 행례자가 그것을 빌

어서 사상을 표현하는 매체 자체로 삼았다. 기물의 사용과 예식의 진행을 통해서 예의 정신과 속 뜻을 나타내었

다. 기물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기물의 사용은 본질적인 물성에서부

터 점진적으로 인위적인 예성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것의 상징적 의미는 어떤 경우는 실용적 가치를 뛰어넘기

도 했다.3)

주나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나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라는 규범을 만들어 인간의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예는 신분 계급 간에 명확한 차이를 강조하는 유교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단어이다.

유교는 임금과 사대부 그리고 평민 천민에 이르는 엄격한 신분의 구분을 해놓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하였

다. 이 차별에는 남녀의 차이, 귀천의 차이도 포함된다. 이는 물론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이다.4)

중국의 유교의 정치는 예의 의한 다스림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주나라 예악제도는 예법에 따라서 구체적

절차를 밟는 의식 행위를 하였다. 이런 엄격한 의식 속에서도 공동체를 하나로 이끄는 악이 수반되었다. 다시

말해 예와 악이 화합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는 ‘和’를 이루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였다.

예와 악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성품과 감정을 바로잡아 국가의 질서와 통합을 확보해주는 기능

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5)

중국의 문화의 핵심중 하나는 예악을 통한 和를 이루는 사상이다. 주나라 유가 예악은 천지나 조상들에게

지내는 궁중의 종묘나 조회나 연음 등 궁정의식과 사냥이나 임금 행렬 등의 의식에 예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

라 악이 연주되었던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궁전에서 아악을 연주하였고 다른 국가의 사신들이 오면 연회

를 베풀고 악을 연주하고 제사를 지낼 때 아악의 대표적인 악기인 진고나 종고의 악음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

례는 유교 사회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질서와 규범으로 마땅히 지켜야할 법도였다.

유교시대에는 오례가 존재하였는데 이련 의식에는 항상 음악이 동반되었다. 그러면 오례에 대한 종류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길례는 천신·지신·인신 등에 관한 제례 의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종묘나 사직이나 천신 등

에 바치는 제사 의식이다. 제례의의 예들로 증제나 상제는 국가에서 가을이나 겨울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꾀하였다.

3) 詩經器物考釋, 陳溫菊, 文津出版, 2001, p.65.
4) 한국인, 삶에서 꽃을 피우다. 삼화인쇄, 2008, p.6
5) 금장태, 한국 유학의 악론, 예문 서원, 200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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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 때에 완성된 오례 중에서도 하늘에 제사지내는 종묘 제례가 아주 중요한 국가 행사가 되고 있었다.

오례 중의 하나인 길례에서는 천제, 제제, 인제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면서 농업 사회에부터 시작된 천제 사상

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동양적 사상의 기본이 되었다.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가 천제 때 살아 있는 사람을 제물

로 바쳤지만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를 기치를 들고 있었다.

우리 중국은 서주시대에 이미 인본주의 시대로 진입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중국은 민본주의

사상이 제일 먼저 나타난 지역 중의 하나였고 매우 성숙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6)

유교의 인본주의는 천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인간을 중시하는 민본주의가 국가 이

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은 임금과 신하, 부부,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필요하고 각종 제례

와 빈례, 가례, 흉례 등의 의식에 필요한 예와 의식을 행하고 사람들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각종 악들이

제정되었다. 중국 주나라 때 사회 구성원간의 예뿐만 아니라 화합을 강조하는 예악 사상이 유교를 국교로 숭

상한 조선시대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조는 왕조 초기부터 예악이 요구하는 신성한 의례에 필요한 각종 의식을 정비하고 여기에 필요한 종래의

음악을 새롭게 조명하기도 하고 신악을 제정한다. 종묘와 사직 등 제례에 관한 의례, 군신간 계층간의 도덕적 의

례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를 위한 의례와, 군대에 의한 의례, 국가 차원에서의 흉한 일에 관한 의례 등에 사용할

각종 음악과 가무를 재정비한다.7)

이런 오례의 의식은 왕권이나 국가체제 안에서의 사회질서라는 분명한 목적의지가 담겨 있다. 주나라 때부

터 시행되었던 국가적 행사로서 실시되었던 오례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조에 의례에 필요한 음악과 가무가 재정되었듯이 주나라 때 의식에서 예를 완성하는 수단인 악이 항

상 연주되었다. 시경의 시들 중에 연회나 조회나 혼례 등을 묘사하고 있는 시들을 살펴보면 어떤 의식을 치르

며 의식 중에 공동체간의 화합을 위해 가무와 악이 병행되었다. 주나라 때 완성된 예악은 하나의 표본으로 중

국의 귀족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념이 되었다. 이처럼 주나라 때 제정된 예악제도는 상호 보완적

인 존재로 악은 각종 궁중 의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수양에도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다.

시를 통한 시교가 인성이나 감정의 발달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다. 주나라 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의 시들

이 편찬된 시경의 시들은 음악에 사용되는 가사로 예와 연관되어 있는데 시경의 시들은 조정의 연회나 큰 공

행사에 의식과 관련되어 음악이 연주되었다.

3-2 시경에 나타난 악

시경에 나타난 악 제도를 살펴보기 이전에 성, 음, 악(“声, 音, 樂”)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악에 대한 문

제를 다루고자 한다. 성이란 단순히 물체의 진동으로 나오는 소리로 객관적 으로 존재하게 되고 인간의 주관

성이 개입되어 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을 보면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면 성으로 드러나고 소리가 반복되면 변화가 생기고 그런 성과 성이 호응하여 문장

이나 꼴을 이루게 된다. 이런 성들을 조합하거나 배열을 하게 되면 음이 된다.

사람이 외물을 보고 자기의 변화가 나오고 소리가 상응되어 하나의 가락이 생겨나고 그것이 음이 된다. 이

음이 악기로 연주되고 가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시에 기악반주가 더해지고 춤까지 가미되었

을 때 악이 된다. 시가의 노래와 기악 반주와 춤이 어우러지는 것을 악이라 한다. 다시 말해 음이라는 가락이

형성되어 악기로 반주를 하고 간척 우모를 들어 춤을 추면 악이 되는 것이다.

무릇 음의 일어남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물건이 이처럼 만드는 것이다. 물건

6) 彭林, 禮樂人生, 中華書局, 2006, p.5
7) 조운조, 조선시대 천제와 음악의 전개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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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느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에 나타난다. 소리가 서로 응하기 때문에 변을 생한다. 변해서 방법을 이루어, 이

것을 음이라고 한다. 그 음을 모아 악기에 담아서 간척, 우모에 미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악이란 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람이 사물에서 동한 그 마음에 근본을 둔 것이다.8)

시경의 시들은 노래를 위한 가사로 시는 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기악 반주가 수반되고 무용이 첨가되면

서 악으로 완성되게 된다. 시경의 시들은 본래 노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가의 노래와 악의 반주가 있고 문무

와 무무가 추가되어 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고대의 악은 시가, 음악, 무용이 삼위일체가 된 종합

예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대에는 시는 곡조가 얹어져 노래를 위한 악보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와 악은 분

리되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대 선진 중국에서는 악가무가 함께 행해지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감정을 공감하

면서 예술 문화적 사회적 심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경 미학학자 디사나

야케는 예술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임을 이야기 하고 있다.

디시나야게는 예술을 관습적으로 치러지는 하나의 의례로 보았다. 그녀는 미적 경험과 분석에서 개인의 예술적

접촉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역할로서의 예술적 접촉을 강조했다. 예술은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참여

시킨다.

예술은 하나의 의례 행위로서 고대부터 농경 시대의 풍요나 하늘을 향한 제천 의식이나 조상들이나 외교

사신을 위한 빈례나 궁중 혼인 장치의 일종인 가례에서 가, 악, 무가 종합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이나 조상을 향한 제례의식, 혹은 부족의 각종 악무활동이나 빈례를 행함에

있어 음악은 빠질 수 없었으며, 그 부족의 취합과 통합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기복의 공명을 천지에 전달하기 위

해 그 중심에 또한 고 혹은 고로 상징된 악기는 필수였다.9)

악은 당시의 사회상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수단이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거나 개인의 수양을

위한 수단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악기에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의 줄

은 오행 사상을 반영하여 5개의 줄로 형성되었으나 두 개의 줄이 더 추가되어 문왕과 무왕의 문덕과 공덕을

찬양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4. 시경과 예악 제도

주나라는 봉건제도로 왕은 사회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 예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

다. 예는 각종 의식이나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하였고 각종 의식에도 악이 첨가되어 예악제도가 고대를 특

징지을 수 있다. 시경은 고대 주나라의 예악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들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일상생활 가

운데 예와 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시경은 통치자들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글로서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간혹 시경의 국풍에 들어 있는 민가들처럼 서민에게서 나온 것들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전

한 것은 사대부들이며, 따라서 서민의 감정이나 생활을 노래한 민요라 할지라도 그 해석을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적인 입장에서 행하여졌고 그것들이 전해지고 읽혀진 의의도 정치적인 가치에 있다.10)

고대 중국인들이 시를 채집했던 주목적은 시의 가사 내용을 통해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보고

8) 예기, 악기 편, 평범사, 1976, p.68
9) 이성원, 고대 중국의 악의 기원과 그 변화, 동양 사학 연구, 94집, 2006, p.35
10) 김학주, 중국고대문학사, 민음사, 198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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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노래 가사인 시의 내용은 그 당시 고대 중국의 풍속을 알 수 있고 가사 내용을 통해 민심을 읽을 수 있

다. 공자는 음악을 정악과 속악으로 분류하였는데 빠른 음악인 속악의 음률들은 너무 촉박하고 다급하게 몰아

쳐 백성들이 음악을 듣고 흥분되거나 성을 내도록하기 때문에 민심을 해하는 나쁜 음악이라고 분류하였다.

주나라 때 예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극대화하기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예악 제도를 완성하였다. 예의란

의식에서 지켜야 할 의식으로 천신 지신 인신 등에 대한 기례가 존재하는데 국가에서 지내는 종묘 제례는 선

왕들의 문공과 무덕을 칭송하는 동시에 왕권이나 국가 체제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이 행해졌다. 군례

를 통해서 군의 최고 통치권자가 국왕이고 빈례를 통해 왕이 제후를 초청해 잔지를 베푸는 연회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시경의 시들은 오례중 길례나 빈례나 가례의 시들의 분석을 통해 주나라의 예악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길례와 정방지곡과 나

시경의 시 定之方中 (정지방중)은 국가의 종묘사직에 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용풍 시 중의 하나이다.

定之方中 (정지방중)

定之方中 (정지방중) 정성이 남녁 하늘 가운데 빛나는데

作于楚宮 (작우초궁) 초구에 궁실을 짓는다

揆之以日 (규지이일) 해로 방위를 지어

作于楚室 (작우초실) 초구에 궁실을 짓네.

樹之榛栗 (수지진율) 그곳에 개암나무와 밤나무와

椅桐梓漆 (의동재칠) 의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옻나무 심는데

爰伐琴瑟 (원벌금슬) 이를 베어다가 금과 슬을 만들 것이라네

우리는 이 시에서 성이 완성되는 날에 개암나무, 밤나무 금슬을 만들 수 있는 의나무, 오동, 가래나무와 옻

나무를 심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정지방중은 춘추시대 위국의 의공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은 후에 위문공은 송환공, 제환공 기타 제후의 도움

을 받아서 백성들을 데리고 3일 동안 소생하고, 궁실을 지었고 악기를 연구하여 제조한 송가를 기록하고 찬양한

시이다.11)

금슬의 악기 제정은 종묘사직이나 궁실을 짓는 만큼 국가의 대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악은 국가의 정

치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경의 대아편의 나 (那)는 종묘 제례에서 예

와 악이 함께 수반되는 예악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시이다. 나 (那)는 상나라 시대에 탕왕께 제

사 드리는 악사 (樂詞)로 주나라의 제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로 당상에서는 큰 북이나 작은 북이나 피리

가 연주되고 당하에서는 편경이 연주되고 무용들이 행해지면서 제사 의식을 행하고 있다.

나 (那)

鞉鼓淵淵 (도고연연)

暳暳管聲 (혜혜관성)

庸鼓有斁 (용고유역)

萬無有奕 (만무유혁)

이 시에서 북을 두드리거나, 경을 치고, 피리를 불고, 종을 치고 탕자 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탕

왕을 기리면 추모하는 노래 시이다. 시경에 나타난 那(나)의 시를 통해서 볼 때 선조를 기리고 추모하는 종묘

11) 李祥霆, 詩經宗議,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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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악 때 사용하기 위한 노래 가사로 악과 무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천지나 땅에 지내는

종묘 제례에 가, 무, 악이 어우러진 길례가 드러나 있는 시이다. 시경에는 종묘제례의 시와는 달리 일상의 연

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빈례의 여러 시들이 있어서 주나라의 예악제도를 볼 수 있다.

4-2 빈례와 시 녹명

주나라의 연회에서 보여주는 예악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는 녹명이다. 이 시는 향음 주례, 연례, 사냥

예식에서 노래 불리어졌다. 이 시는 유교의 인본주의인 임금과 신하의 군신유의, 부부간의 질서인 부부유별의

예인 질서를 주장하면서도 악을 통해 서로간의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녹명 시는 임금과 신하들이

하는 각종 연회에 불러진 가사로서 빈례를 베풀어 서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악을 통해 화를 이루는 광경을

묘사한 대표적인 시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원래 녹명(鹿鳴)은 임금이 여러 신하와 귀한 손님에게 잔치를 베풀고 사신

(使臣)을 송영(送迎)하는 데 쓰인 악가였는데, 그 후에 연례(燕禮)와 향음주(鄕飮酒)에서 쓰였다. 그 내용은 우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듯이 임금이 신하를 불러 향응(饗應)함에 비유한 것이다12)

小雅(소아) 편의 녹명 시집에서 악을 통한 군신간의 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가(嘉)의 어원을

살펴보면,

嘉에서 壴(북 주)가 의미부이고 加(더할 가)가 소리부로 북소리 (壴)를 더함(加)으로써 만들어지는 즐거움을 더

욱 구체화하였다. 그래서 좋다, 아름답다가 원래 뜻이며, 이로부터 즐겁다, 경사, 혼례 (嘉禮) 등의 뜻이 나왔다. 갑

골문에서 장신이 달린 북 (壴)과 쟁기 (力 력)를 그려 쟁기질 (力)로 상징되는 생산을 위한 노동과 북 (壴)으로 대

표되는 즐거운 음악이라는 두 개념을 결합해 즐거움을 상징했다.13)

이처럼 樂이 가해질 때 흥이 생겨나게 악이 가미된 의식에서 군신간의 질서가 지켜지고 서로간의 화를 이

루는 모습을 녹명을 노래하고 있다.

鹿鳴(녹명)

我有嘉賓 내게 좋은 손님 오시어

鼓瑟吹笙 슬뜯고 생활불면 즐기네

吹笙鼓簧 생황 불며

我有嘉賓 내게 좋은 손님 오시어

鼓瑟鼓琴 슬 뜯고 금을 타며 즐기네

鼓瑟鼓琴 슬뜯고 금 타며 즐기니

和樂且湛 화평하고 즐거움에 젖어드네

我有旨酒 내게 맛있는 술이 있어

以燕樂嘉賓之心 잔치 베풀어 좋은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네

이 녹명은 왕이나 제후들이 신하를 초청하여 향음을 베풀어 군신의 예를 지키는 대표적인 시이다. 군신은

아시 주행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아시주행 (주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소서)”라는 시구를 통해 이상국가의

주나라의 예악을 본받아 군신 간에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통해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희망하고 있다.

아시 주행의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선왕이 향연을 베풀어 신하들을 사랑해주기를 희망하는 사상의 드러나고

있다. 이 시는 군신유의의 윤리질서가 강조되면서도 군주의 자혜로운 마음이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鹿鳴의 시는 화를 상징하는 금과 슬이 연주되고 생황이 연주되는 주대의 예악 제도의 실살을 볼 수 있다.

12) 녹명 [鹿鳴],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13)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0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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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군주와 신하가 예악으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예악 제도를 볼 수 있다. 시경의 시 간혜는 시와 음악

과 무용이 추가되면서 진정으로 가 악무의 삼위일체로서의 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이다.

간혜는 향음주례하는 궁중예식을 보여주는 시로 임금은 보통 악공에게 술을 하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

다. 간혜의 시에서 왕은 춤을 추는 석인 즉 재능 있는 무인에게 술을 내려주고 있다. 왕이 자리 잡은 다음 악

대들이 의전을 펼쳐 생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그러면 무용수들은 악기의 연주에 맞춰 문무나 무무를 추는 사

람은 간척이나 우모를 들고 춤을 춘다.

간혜 (簡兮)

簡兮簡兮 (간혜간혜) 익숙하게 익숙하게

方將萬舞 (방장만무) 막춤을 추고 있네

左手執籥 (좌수집약) 왼손에 피리들고

右手秉翟 (우수병적) 오른 손에 꿩깃 들었네

赫如渥赭 (혁여악자) 붉게 얼굴 상기되니

公言錫爵14) (공언사작) 임금께서 술잔 내리시네

이 간혜 시는 춤이 가무디면서 시가 가 악 무의 종합적 예술 형태를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경의

시들의 각종 연회에는 악기 연주와 춤이 동반되어 흥을 돋우게 되었다. 이 간혜 시는 군신유의를 윤리의 예를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용이 끝난 후 예만 지켜야 하는 신분 질서를 넘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서로간의 화합을 이루는 고대 사회의 연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대의 연회에서 행해졌던 춤은 문덕을 찬양

하기 위해서는 문무와 무공을 찬양하기 위한 무무로 양분되어 있다. 고대 시대에 악은 연회나 회례나 각종의

식에 사용하면서 사회를 통치하고 화합을 이루는 요소로 간혜의 시에서 볼 수 있고 국풍의 첫머리에 있는 관

저는 혼인에 관한 풍속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시이다.

4-3 가례와 시경 시 관저

시경은 민요를 기록하고자 하는 중국인의 생활상이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 무

대는 주초부터 춘추말기이다. 시경의 시들은 고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상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국풍

의 관저가 시경의 첫머리에 놓여 있는 이유는 남녀 특히 부부가 지켜야 할 예를 보여주고 시이기 때문이다.

시경의 제일 첫머리에도 부부지락을 읊은 시인 관저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시경의 첫머리에 놓은 이유는 이

세계의 질서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 부부의 관계가 바로 서야하기 때문이다. 난며가 배필을 구할 때는

신중히 가려야하고 예를 갖추어야 하며, 부부간에 예을 지켜 공경하며, 금슬처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

하고 있다.15)

관저는 가례의 풍속사가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시로 남자가 여자와 혼인을 하기 위한 행동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시에서 군자가 요조숙녀를 구하는 관저는 민가에서 채집되었지만 사대부들의 혼인관을 대

표하는 시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고대 청동기 시대에 금슬을 특히 종고는 왕이나 귀족들이나 사대부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관저 (關雎)

窈窕淑女 (요조숙녀) 아리따운 아가씨와

琴瑟友之 (금슬우지) 금슬타며 함께 하고 싶네

窈窕淑女 (요조숙녀) 아리따운 아가씨와

鐘鼓樂之 (종고락지) 풍악 울리며 즐기고 싶네

14) 시경, 성균관대 출판부, 2008, p.153: 의례에 연음할 때 악공에게 술잔을 내려주는 예임.
15) 정수미, 조선시대 제망실문 연구 ,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경성대학교, 199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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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구절 “요조숙녀, 금슬우지”라는 어구가 표현하듯 고대 중국에서 남녀 간의 애정이나 부부의 화합을 표

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금슬이다. 그 당시에 주대 시대에 금슬의 악기가 연주되었다는 표시이며 특히 숙녀가

군자에게 예를 다하고 군자는 혼인을 한 후 부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인을 즐겁게 만들어주어야

함을 가르치는 교화의 수단으로서 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 위의 시에서 금슬우지의 구절에서 볼 수 있

듯이 부부간의 우정이나 화는 악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자는 친절하고 융합한 뜻을 가지고 있다. 원래의 해석은 금슬이 제일 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룬다

고 했는데 그래서 군자가 요조 숙녀에 사랑에 빠진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 제일 조화롭다. 그런데 이 구시는 다른

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우는 동사로 써서 군자가 금슬로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금슬을 쳐서 숙녀가 가깝게 되려고 하고 숙녀와 사귀기 위해 금슬로 숙녀를 감동시킨다. 왜냐하면 이 시의 마지막

문장은 “요조 숙녀, 종고락지”이었다.16)

금과 슬로 연주된 악은 느린 음악으로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

다. 이런 음악을 들은 요조숙녀는 군자의 배려심에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고 어떤 존경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

다.

관저 시의 마지막 구절 ‘종고락지’라는 어구에서 볼 수 있듯이 종과 북은 서로 함께 연주되면서 조화를 이

루고 있다. 북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종은 금속악기로 되어 있고 각기 음색이 다른데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악은 예를 실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결국풍의 시 관저는 엄숙한 예에 악이 추가되면

서 서로 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고대 중국인들의 예악 사상을 볼 수 있든 대표적인 시이다.

5. 나가며

시경은 풍, 아, 송의 3가지로 나뉘어져 각종 시가들이 종합 편찬된 경전으로 주나라 때 주공이 완성한 예악

사상의 전형을 볼 수 있다. 본 논고는 중국인의 철학사상의 가장 근본인 오행 사상 중 오례 중 길례, 빈례, 가

례에 맞추어 시경을 분석하였다. 우리는 시경의 시들을 통해서 예의지방으로 칭송되는 중원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규범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시경의 시들 중에 연회나 조회의 장면

을 묘사하고 있는 시 녹명에서 볼 수 있듯이 군신간의 경의를 강조하는 윤리의식을 보면서도 음악을 통한 조

화를 중시하는 시경은 주나라의 예악 제도를 볼 수 있는 경전임을 알 수 있다. 국풍의 첫 번째 시인 관저를

보더라도 부부유별의 모습을 통해 예를 지키면서도 악을 연주하면서 화합을 중시여기는 고대 중국인들의 면

모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경은 예의 모습이나 특히 악기의 사용 등을 통해 질서만을 강조하는 예를 완성시키는 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이 예를 엄격한 예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화합을 꾀하는 악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논고에서는 오례 중 길례, 빈례, 가례 풍속이 나타나고

있는 시경을 시를 분석했지만 군례나 상례에 관한 시들을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음 논고에서는 군

례나 상례에 관한 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6) 李祥霆, 詩經宗議,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3,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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遇不遇 개념의 淵源과 神話的 形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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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言

인간의 삶은 만나고(遇) 만나지 못함(不遇)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아니,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갖가지

상황들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해 생명체의 존속에 영향을 받는다. 움직이는 생명체는 생명의 보존을 위해 끊임

없는 이동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다. 따라서 동물은 필요에 따라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철 따라 서식지를 옮겨가기도 하고,

위험한 곳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바꿈으로써 생명을 이어간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는 객관적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내적 변화를 통해 외부의 조건에 적응하며 생명을 이어간다. 따라서 식물은 외

부의 조건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식물은 맑은 날의 따스한 태양빛과 흐린 날의 폭풍우를

견뎌야만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간이란 동물 역시 본능적으로 생명의 보존을 위해 주변의 조

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했던가? 이 점이 여타 동물과 다르기 때문

에 인간은 본능적 욕구 충족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 이상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만이 정신적 이상을 추구

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기도 하고, 세속의 명예와 부를 거부하기도 하며, 더러는 과도한 명예와 부 그리고

육체적 욕망을 탐닉하다 패가망신하기도 한다. 동물은 배가 차면 결코 더 먹지 않고, 식물은 더 화려한 꽃과

알찬 열매를 위해 결코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추론해가면 만남의 문제가 생명의 존속과 연관되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불교의 연기설1)과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인은 만남의 문제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유했다면, 인도인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존재의 근원적 문제로 천착해 들어가, 遇가 인연에 의해

일어남을 보고 12연기설과 같은 깊고 精緻한 사유를 펼쳤다.

생명체의 靈長인 인간의 만나고 만나지 못함의 문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遇

不遇는 개인의 삶과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지식

인들의 遇不遇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했던 고대시기에는 관직에 나아가 자신이 닦아왔

던 학식을 근거로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당시 지식인의 유일한 出路였다. 그러나 학식을 이루었다고 반

* 전남대학교 중문과 교수
** 전남대학교 중문과 박사생
1) 불교는 인간이 生을 만나서 늙어 죽는 생사윤회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엄격한 인과관
계가 있다고 한다. 그 12단계는 無明緣行, 行緣識, 識緣名色, 名色緣六處, 六處緣觸, 觸緣受, 受緣愛, 愛緣取, 取緣有, 有
緣生, 生緣老死이다. 즉 無明은 行의 원인이며, 行은 無明의 결과다. 이와 같이 추론해 가면 生은 老死의 원인이며, 老
死는 生의 결과다. 任繼愈主編, 中國佛敎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년, 245-2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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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세상에 곧바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조직의 틀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순탄하게 실

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의 고뇌가 시작된 지점이다. 遇와 不遇, 出仕와 隱居, 이것은 그들에게

운명인가 선택인가?

고대 중국 지식인들은 자신의 出仕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사유하기 시작하였다. 관리 등용 제도가 시행되기

전, 士人들이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현명함과 재능(賢能)’2)을 갖추어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수용할 수 있는 君主가 필요했다. 이때 士人들은 개인적으로 군주를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거나, 군주가 현능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방문하여 出仕를 간청하는 방법으로 인재가 등용되

었다. 따라서 인재 등용제도가 있기 전, 士人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스스로 능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야 하는 일정 정도의 우연적 요소

가 따라주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때를 만났다(遇時)’ 하고, 반대의 경우는 ‘때를 만나지 못했다(不遇時)’고

한다. 현능한 士人이 군주가 尊賢使能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때를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기를 알아

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재불우(懷才不遇)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遇’자의 자형을 분석함으로써 遇자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다’

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의 어원을 탐구하고, 아울러 선진 문헌에 보이는 遇자의 용례를 통해 그 의미의 변환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고대 신화 인물 중, 遇不遇의 전형적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후대

인물들과 어떻게 類比推理되어지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2. 遇字의 어원

인간이 원시시기에 느끼고 인식하며 사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나타내려고 했는지 즉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

였는지에 대한 과정은 정확하게 복귀할 수 없다. 그저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사유의 대

상을 문자화하였으리라 추측할 따름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는 ‘만나다’는 개념을 어떻게 문자

로 형상화하였는지의 과정은 밝힐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 어원의 형성과정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볼 수 있다. 遇字의 어원을 알기 위해 먼저 초기의 사전인 爾雅와 說文解字의 기록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爾雅에는 “遘와 逢은 만나다는 遇의 의미고, 遘와 逢 그리고 遇는 거스르고 저촉되

다는 遻의 의미이며, 遘와 逢과 遇와 遻은 보다는 見의 의미다.(遘·逢, 遇也. 遘·逢·遇, 遻也. 遘·逢·遇·遻, 見

也.)”라 하고, 郭璞은 注에서 “가다가 서로 만나면 보는 것이다(行而相値卽見)”3)고 풀이한다. 설문해자에는
“遇, 逢也, 从辵, 禺聲”이라 한다. 그리고 遭、遘、逢字를 모두 遇字로 풀이하고 있다. 즉, “遭, 遇也, 从辵, 曹

聲”, “遘, 遇也, 从辵, 冓聲”, “逢, 遇也, 从辵, 禺聲”라고 互訓한다. 다시 말해 遇는 遭、遘、逢의 의미와 상통

한다. 段玉裁는 ‘逢’자의 注에서 聲符의 “夆은 啎의 의미다. 啎는 거스르거나 맞이하다는 의미이므로, 이 字

는 형성이며 회의를 포함한 글자다.(夆, 啎也. 啎, 逆也, 此形聲包會意.)”라고,4) 遇、遭、遘、逢의 글자 중 이

逢자만 聲符에 만나다는 의미부호가 있음을 드러낸다. 갑골문을 조사해 보면, 遇와 遭자는 보이지 않고, 遘와

逢자만 보인다. 逢자는 갑골문에 從彳夆聲의 (彳夆)자가 보이는데, 羅振玉과 李孝定은 ‘逢’자로 釐定하고 地

名으로 쓰였다고 한다.5) 즉 갑골문에서는 아직 逢자가 만나다는 의미로 쓰인 실례는 보이지 않는다. 遘자는

2) ‘賢能’은 도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賢才’나 ‘賢良’이라 칭하기도 한다. 賢能한 사람을 추천하거
나 중용해야한다는 주장은 諸子들에게서 자주 보인다. 論語·子路편에 정치를 하는데,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
라(擧賢才)”고 하고, 墨子·親士편에는 “어진 이를 보고도 등용하는데 다급하지 않으면, 소홀한 군주다(見賢而不急, 則
緩君矣)”라고 하며, 孟子·公孫丑(上)에는 “어진 이를 존중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리면, 준걸들이 관직에 있게 된다(尊
賢使能, 俊傑在位)”라고 하고, 荀子·王制편에는 “현능한 이는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등용하고, 무능한 이를 파면하는
일은 잠시도 기다리지 말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賢能不待次而擧, 罷不能不待須而廢)”라고 하며, 呂氏春秋·孟秋紀에는
“현량한 이를 선발하여 높여 드러나게 한다(選其賢良而尊顯之)”라고 한다.

3) 爾雅, 十三經注疏8, 臺北, 藍燈文化事業公司, 23쪽 참조.
4) 淸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年9月, 71쪽 참조.
5)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第三冊, 北京, 中華書局, 1996年5月, 2301-2302쪽 참조. ‘夆’자도 보이는데, 地名으로 쓰였다.
같은 책, 875-8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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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골문에 초기의 형태로 (冓)자가 보이고, 이외에도 從止인 , 從彳인 , 從彳止인 등 자의 다양한 형

태의 孶乳字도 보이는데, 학자들은 이들을 모두 遘자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을 보이는데, 李孝定은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만나는 형상”6)으로 보고, 裘錫圭는 설문해자에 보이는
冓의 해석과 郭沫若의 ‘篝’자의 初形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목재가) 마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7)으로 본다. 갑

골문 의 형상으로 보아, 冓자는 李孝定의 추측처럼 물고기가 서로 만나는 형상이든, 설문해자의 설명에
근거한 裘錫圭의 주장처럼 목재가 마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이든, 두 가지 사물이 우연히 서로 만나는 형상임

은 분명하다. 그리고 裘錫圭의 분석에 의하면, 갑골문에 보인 冓자는 제사의 명칭, 만나다의 의미, 그리고 人

名 등의 용례로 쓰였다.8) 따라서 ‘만나다’의 의미로 쓰인 초기의 글자 형태는 갑골문에 쓰인 와 孶乳字인

從止의 , 從彳의 , 從彳止의 등이다.

금문에는 遘、遇、逢자가 보이는데, 遘자는 갑골문과 같이 從彳의 혹은 從彳止의 형태가 보이며, 婚媾

의 의미로 引申되어 쓰인 용례만 보인다. 遇자는 從彳止寓聲의 자와 從辵이 없는 가 보이고, 逢자는 從彳

艸의 자가 보인다. 금문에 보이는 遇자와 逢자는 만나다의 의미로 쓰였다.9) 이상과 같이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만나다’는 의미의 초기 글자들의 용례를 보았을 때, 가장 초기의 문자는 갑골문의 자와 그 孶乳字들

이고, 금문에서는 遇자와 逢자의 용례가 보인다. 爾雅에서 “遘와 逢과 遇와 遻를 보다는 의미의 見”으로 풀

고, 설문해자에서 遇자와 遭、遘、逢자들을 互訓하고 있는데, 遘자와 逢자는 만나다는 의미의 聲符가 포함

되어 있어 互訓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遇자와 遭자는 어떻게 만나다는 의미로 쓰였는지 추론하기 힘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문에 보이는 從彳止寓聲의 자로부터, ‘옛날 산길이나 들길을 가다가 해질녘에 인가

를 만난 경우를 遇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遘자의 초기 글자형태가 보여주듯 어

떤 두 사물이 우연히 서로 만나는 형상의 의미나, 逢자의 聲符에 내재된 거스르거나 맞이하다는 의미와 遇자

가 互訓이 되는 글자임을 爾雅와 설문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遇자의 금문 자형 에서도 길을 가다

가 우연히 인가를 만나다는 의미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 遇자가 본래부

터 ‘우연히 만나다’의 의미로 쓰인 글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3. 遇字의 用例

이어서 전래 문헌에 쓰인 遇자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遇자의 어원으로부

터 살펴본 ‘우연히 만나다’의 의미는 전래 문헌의 쓰임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먼저 周易에 쓰인 예를
보면, 序卦 에 “夬괘의 夬자는 사악한 것을 끊어낸다는 의미다. 사악한 것을 끊어내면 반드시 기쁜 일을 만

나게 되니 그러므로 姤 괘가 이어지며, 姤자는 만나다는 의미다.(夬者決也. 決必有所遇, 故受之以 姤 , 姤者遇

也.)”10)라고 64괘의 순서 중 夬괘 다음에 姤괘가 오는 이유를 마치 사악함을 끊어내면 기쁜 일을 만나게 되는

6)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第四冊, 3141쪽)에 李孝定은 “의심컨대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만나는 형상으로 遘、遇의
本字일 것이다. 從辵인 遘는 繁文이다. 오직 이 설은 증거를 댈 수 없으나, 과감하게 주장하여 후일의 고증을 기다린
다.(疑象二魚相遇之形, 爲遘遇之本字. 從辵作遘字, 其繁文也. 惟此說殊無左證, 姑妄說之以俟考.)”고 주장한다.

7)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第四冊, 3145쪽)에 裘錫圭는 “갑골문의 冓자는 혹은 從止, 혹은 從彳, 혹은 從辵이나 통용
되고 구별이 없다. 說文에 ‘冓는 교차되어 쌓인 목재로, 서로 교차되어 있는 형상을 본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마
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이라고 말하면 맞으나, ‘교차되어 쌓인 목재’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 小篆에 遘、構、篝、

覯、媾 등의 글자들은 모두 冓자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초기의 형태는 모두 冓자였을 것이다.……‘冓’자의 마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이 도대체 어떤 형상을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 곽말약은 篝의 초기 형태라고 주장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甲骨文冓字或從止, 或從彳, 或從辵, 通用無別. 說文: 冓, 交積材也, 象對交之形. 謂爲‘象對交之形’是對的, 謂爲‘交積材’則
不確. 小篆遘、構、篝、覯、媾諸字均由冓字孶乳分化而來, 其初形均當作冓.……至於‘冓’字對交之形究竟何所取象, 郭沫若

以爲卽篝之初形, 可備一說.)라고 주장한다.
8)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第四冊, 3145쪽 참조.
9) 容庚編著, 金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年7月, 97-98쪽 참조.
10)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6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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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의 순리를 통해 정당화 한다. 周易은 인간사를 때와 위치의 문제로 보고, 각각의 때와 위치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우연히 만난 사례가 빈번

히 보인다. 예를 들면 자연현상을 만나는 경우로, 睽卦에 “가다가 음양의 조화로운 비를 만나니 길하다(往遇

雨則吉)”11)고 하거나, 夬卦에 “군자가 강인하고 과단성 있게 홀로 행한다면, 비록 음양의 비를 흠뻑 젖도록

맞고 혐의를 입어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사더라도, 허물이나 해는 없다.(君子夬夬獨行, 遇雨若濡, 有慍, 无咎.)”12)

라고 하며; 사람을 만나는 경우로, 同人卦에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뜻이 같은 자들을 서로 만나 회합하였

기 때문이다(大師克相遇)”13)고 하고, 睽卦에 “골목길에서 예기치 않게 주인을 만나니 허물이나 해가 없다(遇

主于巷, 无咎)”14)고 하거나, “등지고 어긋나 고립되나, 강한 장부를 만나 교유하며 믿으니, 비록 위험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허물이 없다(睽孤, 遇元夫, 交孚, 厲无咎)”고 하며; 위험한 것을 만나는 경우로, 噬嗑卦에 “질긴

고기를 씹으면, 고기 중에 독을 만나듯 순조롭지 않아 조금 애석함이 있으나, 해는 없다(噬腊肉, 遇毒, 小吝,

无咎)”15)고 하는 등 다양한 만남의 경우를 들어 인간사의 길흉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특히 左傳에는 84회
의 遇자가 보이는데, 그 중 14회가 점을 쳐 어떤 卦를 우연히 만났다는 “遇+卦名”의 경우에 쓰였다. 이처럼

‘遇’자는 초기의 문헌 기록에 인간 삶속에서 우연한 만남의 다양한 경우를 표현할 때 동사로 쓰였다.16)

‘遇’자는 이렇게 동사로 사용됨과 동시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즉 천자와 제후 간

의 만남이나, 제후와 제후 간의 만남의 의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였다. 먼저 周禮·大宗伯에 “[대종백은]
빈례로 방국과 가까이 하는 예를 주관한다. [제후가 왕을]……겨울에 만나는 것을 遇라 한다.……”17)는 기록

이 보인다. 鄭玄은 주석에서 遇禮에 대해 “遇는 우연함을 의미하니, 기약한 모임은 아니나 모두 도달하고자

함을 말한다.”18)고 설명한다. 즉 ‘遇’禮는 제후가 겨울에 왕을 만나보는 의식으로, 미리 정한 기약은 없으나,

朝禮、宗禮、覲禮를 하지 않았다면, 한해가 다하기 전에 왕을 뵈러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겨울의 정기

모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禮記·曲禮下에도 遇禮가 보이는데, 즉 “제후가 정기모임의 날이(혹은 기약

한 날) 이르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게 된 것을 遇”19)라고 말한다. 曲禮 편의 遇禮는 제후 간 상견의 예20)로,

11)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315쪽 참조.
12)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357쪽 참조.
13)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128쪽 참조.
14)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312쪽 참조.
15)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183쪽 참조.
16) 유가 경전에 쓰인 ‘遇’자는 周易에 30회, 尙書에 2회, 左傳에 84회, 穀梁傳에 24회, 公羊傳에 16회, 周禮에
5회, 禮記에 12회, 毛詩에 11회, 論語에 2회, 孟子에 8회 등이다.

17) “[대종백은] 빈례로 방국과 가까이 하는 예를 주관한다. [제후가 왕을] 봄에 만나는 것을 朝라 하고, 여름에 만나는 것
을 宗이라 하며, 가을에 만나는 것을 覲이라 하고, 겨울에 만나는 것을 遇라 하며, [제후가 불복하는 일이 있을 경우]
때때로 정벌을 하여 만나보는 것을 會라 하고, [왕이 순수를 하지 않은 경우 제후가 천자를] 한꺼번에 만나는 것을 同

이라 하며, [왕이 일이 있어 제후를 불러] 때때로 보는 것을 問이라 하고, 여러 제후들을 돌아가면서 불러 보는 것을
視라 한다.([大宗伯]以賓禮親邦國. 春見曰朝, 夏見曰宗, 秋見曰覲, 冬見曰遇, 時見曰會, 殷見曰同, 時聘曰問, 殷覜曰視.)” 
周禮, 十三經注疏3冊, 臺灣,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275-276쪽 참조.

18) “이 육례는 제후가 왕을 만나보는 것을 예문으로 삼는다. 육복의 땅 안의 제후는 계절 따라 나누어 오니, 혹은 봄에
朝禮하고, 혹은 여름에 宗禮하며, 혹은 가을에 覲禮하고, 혹은 겨울에 遇禮하니, 이름이 틀리고 예가 다르니 바꾸어 번
갈아가며 두루 하게 된다. 朝는 아침의 의미와 같으니, 일찍 오기를 바라는 의미다. 宗은 존경의 의미니. 왕을 존경하
고자 하는 의미다. 覲은 근면함을 말하니, 왕의 일을 근면하게 힘쓰고자 함을 말한다. 遇는 우연함을 의미하니, 정기
모임이 아니나(혹은 기약하지 않았으나) 모두 도달하고자 함을 말한다. 때때로 본다는 것은 일정한 기약이 없다는 것
을 말한다. 제후 가운데 따르고 복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왕이 장차 정벌하는 일이 있게 되니, 이미 왕에게 朝覲禮

를 하였으므로, 나라 밖에 단을 만들어 제후를 규합하여 일을 명한다. 春秋傳에 ‘일이 있으면 회동하고, 협력하지 않
으면 盟誓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다. 殷은 무리와 같은 의미니, 12년 동안 왕이 순수를 행하지 않으면, 육복의 제후가
모두 조회한다. 조례가 이미 끝났으나, 왕은 또 단은 만들어 제후를 규합하여 정사를 명하니, 그 명한 정사의 내용은
왕이 순수하거나, 사방의 제후를 한꺼번에 보거나, 사시에 따라 나누어 오거나 하는 일로, 한해가 끝나면 두루 마치게
된다.(此六禮者, 以諸侯見王爲文. 六服之內, 以時分來, 或朝春, 或宗夏, 或覲秋, 或遇冬, 名殊禮異, 更遞而徧. 朝猶朝也, 欲
其來之早. 宗, 尊也, 欲其尊王. 覲之言勤也, 欲其勤王之事. 遇, 偶也, 欲其若不期而俱至. 時見者, 言無常期. 諸侯有不順服

者, 王將有征討之事, 則旣朝覲王, 爲壇於國外, 合諸侯而命事焉. 春秋傳曰, 有事而會, 不協而盟, 是也. 殷猶衆也, 十二歲王

如不巡守, 則六服盡朝. 朝禮旣畢, 王亦爲壇, 合諸侯而命政焉, 所命之政, 如王巡守, 殷見四方, 四時分來, 終歲則徧.)” 周禮

, 十三經注疏3冊, 275-276쪽 참조.
19) “제후가 정기모임의 날이(혹은 기약한 날이) 이르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게 된 것을 遇라 하고, 국경 사이의 땅에서
만나는 것을 會라 한다. 제후가 대부로 하여금 다른 제후에게 묻는 것을 聘이라 하고, 약속하여 지키는 것을 誓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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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은 주석에서 “이제 만약 이전 정기모임의 날이(혹은 기약한 날이) 이르지도 않았고 또 기약한 땅도 아닌

데 갑자기 서로 만나면, 遇禮를 사용하여 서로 대접하므로 遇라 한다.”21)라고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다. 제후

간에 정기모임이 아니나 만나게 된 경우이므로, 비교적 간단한 遇禮로 서로를 접대하면 되었다. 이처럼 ‘遇’자

는 통치자들 사이에서 만남의 의식을 표현하는 일종의 명사로도 쓰였다.

선진시기 제후 간에 정기모임 외에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를 ‘遇’라 명명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모임을 가리킬 때 ‘遇’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동사 ‘遇’를 사용하여 제후

간의 만남을 표현한 사례가 春秋 經文에 7곳이 보이는데, 다음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첫째는 某及

某遇于地名; 둘째는 某某遇于地名이다. 먼저 첫째의 경우를 보자. 某及某遇于地名 형식의 사례는 4곳에 보이

는데, 隱公4年 에 “여름에 은공이 송공에게 가 청 지역에서 만났다.(夏, 公及宋公遇于淸.)”라고 하는데, 穀梁

傳에서는 “及은 노나라가 이 회동에 뜻이 있음을 나타내고, 遇는 뜻을 서로 얻은 것을 말한다.(及者, 內爲志

焉爾. 遇者, 志相得也.)”22)라고 하고, 公羊傳에서는 “遇는 무슨 의미인가? 정기모임이 아님을(혹은 기약하지
않음을) 말한다. 한 군주가 국경을 나섰는데, 그 나라 군주가 만남을 요청한 것이다.(遇者何? 不期也. 一君出,

一君要之也.)”23)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遇’는 천자와 제후 간에 정기적으로 겨울에 만나는 회동을 지칭하는

명사의 의미가 아니고, 제후 간에 부정기적인 만남으로,24) 따라서 여름에 만나는 것이어서 정기모임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遇’자를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莊公23年 25)과 莊公30年 26)에도 제후 간의 만남을 언급하는

내용에 동일한 의미로 遇字를 사용한다. 그러나 僖公14年 에는 제후의 딸과 제후와의 만남을 언급한 내용이

보인다. 즉 “여름 6월에 僖公의 딸 季姬가 繒27)나라 군주에게 가 防 지역에서 만났고, 繒나라 군주로 하여금

조회하러 오게 하였다.(夏六月, 季姬及繒子遇于防, 使繒子來朝)” 이에 穀梁傳은 설명하길, “遇는 함께 도모했
다는 뜻이다. 來朝는 와서 자기를 부인으로 삼기를 청하라는 뜻이다. 朝라 하고 使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使

臣으로서 바르지 않음을 말함으로써 繒나라 군주를 허물하려는 것이다.(遇者, 同謀也, 來朝者, 來請已也. 朝不
言使, 言使非正也, 以病繒子也.)”28)라고 한다. 穀梁傳은 이전 세 곳의 事例의 ‘뜻을 서로 얻는다(志相得)’는

釋例와 달리, 이 事例에서는 ‘遇’자를 사용한 이유를 ‘함께 도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어찌됐든 春秋
經文에서 ‘遇’자를 사용한 의도에 대해 穀梁傳은 모두 두 사람 간에 서로 정기모임은(혹은 기약한 모임은)
아니지만, 만나게 된 것은 뜻이 서로 맞았을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의 경우는 某某遇于地名의 형식으로, 사용된 사례는 3곳이 보인다. 隱公8年 에 “봄에 송공과 위나라

며, 희생물을 잡아 그것에 임하 삽혈하는 것을 盟이라 한다.(諸侯未及期相見曰遇, 相見於卻地曰會. 諸侯使大夫問於諸侯

曰聘, 約信曰誓, 涖牲曰盟.)” 禮記, 十三經注疏5冊, 臺灣,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92쪽 참조.
20) “이 절의 내용은 제후가 서로 만나는 예를 말한다.(此一節言諸侯相見之禮也.)” 孫希旦, 禮記集解, 北京, 中華書局, 19
89年2月, 140-141쪽 참조.

21) “今若未至前所期之日, 及非所期之地, 而忽相見, 則並用遇禮相接, 故曰遇也.” 禮記, 十三經注疏5冊, 92쪽 참조.
22)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20쪽 참조.
23) 公羊傳, 十三經注疏7冊, 30쪽 참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經文의 隱公이 宋公을 만나는데, 穀梁傳은 隱公이 만
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公羊傳은 宋公이 만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左傳에는 설명이
없어, 어느 것이 史實에 부합한 지 확인할 수 없다.

24) 何休는 注에서 遇禮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에 遇禮가 있는데, 천자에게 조회하고, 그 조회를 마치고
어느 아침 갑자기 길에서 만나면, 가까운 자는 주인이 되고 먼 자는 손님이 되어 선군을 칭하면서 서로 접대한다. 그
럼으로써 禮讓을 숭상하고 태만하고 경솔함을 끊으려 하였다. 춘추시기에 천자 나라의 출입에 법도가 없어, 재화와 어
지러움 간교함과 도적질이 남을 헤아림이 없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만남을 요구하면 소인은
의심의 마음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를 중시하여 기록함으로써 화의 근원을 예방하려 한 것이다.(古者有遇禮, 爲朝天子,
若朝罷, 朝卒相遇于塗, 近者爲主, 遠者爲賓, 稱先君以相接, 所以崇禮讓, 絶慢易也. 當春秋時, 出入無度, 禍亂姦宄, 多在不

虞, 無故卒然相要, 小人將以生心, 故重而書之, 所以防禍原也.)” 公羊傳, 十三經注疏7冊, 30쪽 참조.
25) “莊公이 齊侯에게 가 곡 지역에서 만났다.(公及齊侯遇于穀.)” 穀梁傳에 동일한 설명이 보인다. 즉 “及者, 內爲志焉爾.

遇者, 志相得也.”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59쪽 참조.
26) “겨울에 莊公이 齊侯에게 가 魯의 濟水에서 만났다.(冬, 公及齊侯遇于魯濟.)” 穀梁傳에 동일한 설명이 보인다. 즉
“及者, 內爲志焉爾. 遇者, 志相得也.”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65쪽 참조.

27) ‘繒’자는 公羊傳에 ‘鄫’자로 되어 있으며, 이 字가 마땅히 나라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옳다.
28)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83쪽 참조. 公羊傳에는 ‘遇’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모임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鄫나라 제후는 무엇 때문에 季姬가 시키는 대로 입조하였는가? [이 표현은] 노나라의 측의 말이다. 노나라
에 입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청혼하게 한 것이다.(鄫子曷爲使乎季姬來朝, 內辭也. 非使來朝, 使來請已也.)” 
公羊傳, 十三經注疏7冊, 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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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가 수 지역에서 만났다.(春, 宋公衛侯遇于垂).”라고 하는데,29) 穀梁傳은 “정기모임은 아니지만(혹은 기약
하지 않았지만) 모인 것을 遇라 하고, 遇는 뜻을 서로 얻은 것을 말한다.(不期而會曰遇, 遇者志相得也.)”30)고

설명한다. 정기모임은 아니지만 모임이 이루어졌고,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서로 간의 뜻에 부합했음을 의미하

므로 ‘遇’자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서로 간에 뜻이 부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마도 何休가 公羊

傳의 注에서 “宋公을 위에 놓은 것은 당시에 衛侯가 宋公을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송공으로 하여금 모임의 주인이 되게 하여, 마땅히 경계하고 신중할 것을 밝힌 것이다.(宋公序上者, 時

衛侯要宋公, 使不虞者爲主, 明當戒愼之.)”31)라고 하듯이, 衛侯가 宋公을 만나고자 하였고, 宋公도 응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뜻이 서로 부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莊公32年 에 보이는 동일한 형식의 經文 “宋公과 齊侯가

梁丘 지역에서 만났다.(宋公齊侯遇于梁丘)”에 대한 穀梁傳의 설명은 何休 注의 내용과 상응함을 잘 보여
준다. 즉 “遇는 뜻을 서로 얻은 것을 말한다. 梁丘 지역은 曹와 邾 사이에 있으며, 제나라와 팔백 리 떨어져

있다. [제환공이] 제후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만나고자 한 제후들을 사양하고 만나지 않고

자 한 사람(宋公)을 만났다고 한 것은 제환공을 높인 것이다.(遇者, 志相得也. 梁丘在曹邾之間, 去齊八百里, 非

不能從諸侯而往也, 辭所遇, 遇所不遇, 大齊桓也.)”32) 何休의 注에 따르면 뒤에 기록된 齊桓公이 앞에 기록된

宋公을 만나고자 요청한 것이고,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宋公은 당시 霸王이었던 桓公이 도중의 다른 제후

와의 만남을 거절하고 팔백 리 먼 길을 만나러 왔으므로 만남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나, 경계하고 신중해야함

은 당연하게 보인다. 정기모임은 아니나(혹은 기약한 모임은 아니나) 제후 간의 요청에 의해 모임이 성사된

경우 동사 ‘遇’를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앞의 두 형식의 經文은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를 ‘遇’자로 표현하지만, 또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弗遇’라고 표현한 곳도 있다. 이 사례는 桓公10年 에 “가을에 桓公이 衛侯를 도구33) 지역에서 회동하려 했

으나 만나지 못했다.(秋, 公會衛侯于桃丘, 弗遇)”는 經文이 보이는데, 穀梁傳에서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뜻을 서로 얻지 못했음을 말한다. 弗은 노나라 입장의 말이다.(弗遇者, 志不相得也, 弗, 內辭也.)”34)라고 설명

하고, 公羊傳에서는 “회동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임을] 기약했다는(혹은 정기모임이다는) 말이다. 만
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환공이 衛侯의 만남의 요청을 받지 못했음을 말한다.(會者何, 期辭也. 其言

不遇何, 公不見要也.)”35)한다. 이 모임을 누가 주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范寗의 穀梁傳 주석과 何休의 公羊

傳 주석이 다르다. 范寗은 “회동을 주창한 자는 衛나라인데, 魯는 桃丘에 이르렀으나, 衛는 오지 않았으므로,

不遇라고 기록함으로써 치욕의 마음을 상쇄한 것이다.(倡會者衛, 魯至桃丘而衛不來, 故書弗遇, 以殺恥.)”36)라고

말하며, 위나라가 魯와 모임을 주동하고서 오지 않아, 魯公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으로 弗遇라고 표현함으로

써 그 마음을 상쇄했다고 말하나; 何休는 “당시 사실은 환공이 衛侯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위후가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환공이 예가 아닌 것으로써 움직이므로, 거절을 당하여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회동하

려 했으나 서로 만나지 못했다고 함으로써 피휘한 것이다. 弗遇라고 말한 것은 먼저 환공이 만남을 요청하였

기 때문이다.(時實桓公欲要見衛侯, 衛侯不肯見. 公以非禮動, 見拒有恥, 故諱使若會而不相遇. 言弗遇者, 起公要之

也.)”37)라고 말하며, 먼저 魯桓公이 만나자고 하였으나, 衛侯는 환공이 형 隱公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

이므로 만나려 하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弗遇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弗遇’하게 된 원

인이 누구에게 있든, 제후 간에 회동을 위해 한쪽에서 만남을 요구하여 성사되지 않은 경우, 弗遇라고 표현함

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周易과 春秋에 쓰인 ‘遇’의 용례를 중심으로 그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周易에서는 인
29) 莊公4年 에도 동일한 형식의 經文이 보인다. 즉 “夏, 齊侯陳侯鄭伯遇于垂.”
30)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23쪽 참조.
31) 公羊傳, 十三經注疏7冊, 38쪽 참조.
32)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65쪽 참조.
33) 앞에서 인용한 禮記·曲禮下에 “국경 사이의 땅에서 만나는 것을 會라 한다(相見於卻地曰會)”고 하였으니, 모임 장소
인 桃丘는 衛나라 땅이라 하지만, 국경에 인접한 곳일 것이다.

34)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37쪽 참조.
35) 公羊傳, 十三經注疏7冊, 61쪽 참조.
36) 穀梁傳, 十三經注疏7冊, 37쪽 참조.
37) 公羊傳, 十三經注疏7冊, 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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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당면한 각종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우연한 만남을 표현하는 ‘遇’자의 다양한 예

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禮儀문화 속에서 왕과 제후 간의 만남에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의 정기모임

에 만나지 못한 경우, 한해가 다 가기 전인 겨울에 정기적인 모임처럼 만나는 모임의 명칭을 ‘遇’라 하고, 뿐

만 아니라 제후와 제후 간의 모임에서도 정기모임이 아닌데(혹은 기약하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는 모임을 ‘遇’

라 칭한다. 이런 비정기적인 모임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명사 ‘遇’는 그런 모임을 지칭하는 동사로 사용

된 예가 春秋에 다양하게 보이고, 穀梁傳과 公羊傳은 각자의 입장에서 모임의 성격에 대해 때로는 서
로 상반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예의문화 속에서 비정기모임 즉, 우연한 모임의 성격을 지칭하는 동사로 자

주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예의문화의 배경 속에서 천자와 제후, 혹은 제후와 제후의 비정기적 혹은

우연한 만남을 표현할 때 ‘遇’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의 우연한 측면을 표현하는 보편적 개념을 함

의하는 단어로 그 의미의 외연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 주제인 ‘군주와 신하

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항상 내포된 우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遇’자가 사용되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4. 遇不遇의 神話的 形象

지금까지 어원과 문헌에 쓰인 용례를 중심으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遇’자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다’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遇’자의 이런 개념이 君臣 간의 ‘遇不遇’ 개념을 나타

내는 용어로 쓰이게 된 시기는 대체로 荀子 前後시기로 보인다.38) 荀子보다 조금 후의 문헌인 呂氏春

秋·報更편에도 君臣 간의 遇와 不遇를 나타내는 적절한 예가 보인다. 즉 “張儀는 魏氏의 서자로 장차 서쪽으

로 秦나라에 가서 유세하려고 하면서 東周를 지나게 되었다. 식객 중에 昭文君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자가 있

었는데, 말하길 ‘魏氏 사람 張儀는 재능 있는 선비로 장차 서쪽으로 秦나라로 유세하러 가니 원컨대 군주께서

그를 예를 갖추어 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昭文君은 張儀를 만나자 그에게 말하길, 손님께서 秦나라로 가신다

고 들었습니다. 과인의 나라는 작아 손님을 머물게 하기는 부족하지만, 유세하러 가신다고 반드시 (군주와 뜻

이) 遇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께서 혹시라도 不遇하게 되면, 과인을 위해 한번 돌아와 주십시오. 나라는 비록

작지만, 손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張儀, 魏氏餘子也, 將西遊於秦, 過東周. 客有語之於昭文君者曰, 魏氏人張儀,

材士也, 將西遊於秦, 願君之禮貌之也. 昭文君見而謂之曰, 聞客之秦. 寡人之國小, 不足以留客. 雖游然豈必遇哉?

客或不遇, 請爲寡人而一歸也, 國雖小, 請與客共之.)”39)라고 하였다. 昭文君이 張儀에게 한 말 중, 張儀의 유세

내용과 秦나라 군주의 뜻과 맞으면 遇이고 맞지 않으면 不遇라고, 군신 간에 만남이 성사될 지의 여부를 遇와

不遇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呂氏春秋·遇合편에서도 ‘遇不遇’의 문제를 논한다. 그러나 이 글의 논지

는 주로 통치자의 입장에서 士人과의 遇合 문제만을 논한다.40) 이후 ‘遇不遇’의 문제는 孔子家語·在厄, 韓
詩外傳, 說苑·雜言, 論衡·逢遇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41)
遇不遇 문제에 대한 이들 문헌의 논의를 일별해 보면, 신화적 인물들의 전형화 된 언급들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중국 문명의 초기단계에 출현하는 신화적 인물 중, 堯、舜、禹、湯、關龍逢、伊尹、傅說、比干、呂望、

38) 荀子·宥坐편에 “무릇 遇不遇는 때의 문제이다(夫遇不遇者, 時也.)”라고 하고, 荀子와 같은 시기이거나 조금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여겨지는 窮達以時 에도 “遇不遇는 하늘의 문제다(遇不遇, 天也)”라고 하는 언급이 보인다. 이 두 문
헌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문 遇不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中國人文科學第四十六輯, 201
0年12月) 239-243쪽 참조.

39) 高誘注, 呂氏春秋, 諸子集成第九冊, 河北人民出版社, 1986年4月, 169쪽 참조.
40) 시작 부분에 “무릇 만난다는 것은 시기에 적합해야 하니, 시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적합한 때를 기다린 후에
행해진다.(凡遇, 合也. 時不合, 必待合而後行.)”고 하며, 통치자가 “무릇 마땅히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만나면 반드시 버
려지고, 마땅히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이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유이고, 세상이 쇠미해지는 원인이다. 천하
의 백성들이 괴롭고 수고스러운 것은 이로부터 생겨난다.(夫不宜遇而遇者則必廢, 宜遇而不遇者, 此國之所以亂, 世之所

以衰也. 天下之民, 其苦愁勞務從此生.)”고 주장한다. 高誘注, 呂氏春秋, 諸子集成第九冊, 153-155쪽 참조.
41) 이들 문헌의 遇不遇 개념에 대한 논의는 졸문 遇不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中國人文科學第四十

六輯, 2010年12月) 244-248쪽 참조.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126

盜跖 등은 遇와 不遇의 경우를 설명하는 선례로 이들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그 중에는 신화 인물과 역사 인

물이 혼재되어 있지만,42) 중국인들은 이들을 모두 고대사의 실존적 인물로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인물 중 요와 순의 신화적 구조 속에 드러난 遇不遇 틀을 분석함으로써, 후대 문헌 기록에

서 이들에 대한 유관 기록의 전형화 된 표현이 왜 자주 등장하는가의 유래를 살펴보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문헌에 보이는 遇不遇에 대한 논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먼저 ‘만나고 만나지 못함을 때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생에서 현명하고 불초함이

재능의 문제이고, 죽고 사는 것이 운명에 달려 있으며, 하고 하지 않음은 사람의 일인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關龍逢+桀, 比干+紂, 伍員+夫差처럼 賢臣이 昏君(亂世)를 만나

不遇할 수도 있고; 舜+堯, 傅說+武丁, 呂望+文王, 管夷吾+齊桓公, 百里奚+晉穆公, 孫叔敖+楚莊王처럼 賢臣이

賢君을 만나 遇할 수도 있다. 또는 같은 군주를 섬기는데 伍員은 죽고(賢臣+昏君=不遇) 帛喜는 존귀하게 된

것은(昏臣+昏君=遇) 군주를 섬기는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고, 伊尹과 箕子는 마음가짐은 같았으나 섬기는

군주가 달라 伊尹은 成湯의 재상이 되고(賢臣+賢君=遇) 箕子는 商紂 노예가 된 경우도 있으며(賢臣+昏君=不
遇); 孔子·孟軻가 끝내 不遇한 것은 군주가 재능이 부족하고 지혜가 천박하기 때문이고(大才臣+淺才君=不遇);

虞舜이 唐堯를 만나 천자의 자리를 계승하였으나(大才臣+大才君=遇), 許由는 唐堯를 만나 은거한 경우도 있고

(大才臣+大才君=不遇); 혹은 堯는 흐리고 舜은 혼탁하며, 武王은 잔학하고 太公은 포악하여 만났다고도 하고

(昏君+昏臣=遇); 舜이 천하를 다스릴 때 北人無擇은 은거하였고(賢君+賢臣=不遇), 禹가 천하를 다스릴 때 伯

成子高는 관직을 버리고 농사를 지은 경우도 있다(賢君+賢臣=不遇).43)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遇不遇의 경우

를 분석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전형적인 틀을 구성하는 경우와 신화적 인물의 형상을 중심으로 정리하

였다.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群臣 관계에서 遇하게 되고 不遇하게 되는 원인은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며, 모든 경우의 수인 8가지 중 4가지 형식만 언급된다.

賢臣+昏君=不遇(大才臣+淺才君=不遇)

賢臣+賢君=遇(大才臣+大才君=遇)

賢臣+賢君=不遇(大才臣+大才君=不遇)

昏臣+昏君=遇

여기에 빠진 4가지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賢臣+昏君=遇의 경우는

결국에 不遇하게 되고, 昏臣+昏君=不遇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당연하며, 昏臣+賢君=不遇(혹은 遇)의 경우는 遇

하더라도 결국은 不遇하게 됨으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된다.

戰國시기에서 漢代까지의 문헌에 보이는 君臣 간의 遇不遇 관계를 논한 경우의 수는, 중국문명 초기의 신

화인물과 관련한 왕조교체의 전설 속에 이미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사라

알란(Sarah Allan)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것이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중국인들은 확실히 현대인과는

다르게 조상들이 살았던 신화시기가 있었다고 여겼다. 이 신화 시기와 관련된 많은 문화적인 면의 영웅과 초

자연적 업적 및 인물들이 있다. 여기서 다루는 전설세트의 초기 인물로는 왕조 이전 즉 唐虞 시기의 영웅이었

던 堯와 舜, 禹를 들 수 있다. 왕조 변천의 구조적 모델로 이 인물들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요에서 순으로 순

에서 우로 바뀌는 통치권의 변화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진행순서에 따라 한 왕조의 시기는 다른

42) 사라 알란은 중국 고대 문헌의 기록에는 신화 인물의 역사화뿐만 아니라 역사 인물의 신화화 현상도 동시에 보인다
고 주장한다. 즉“마스페로는 중국신화의 결핍을 신화적 인물들이 역사화 되면서 그들의 초자연적 형상이 인간의 모습
으로 변하는 과정, 즉 신화가 곧 역사라는 신화역사화(euhemerization)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문헌은 역사화 된 초자
연적 인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에서의 신화화된 인물의 내용도 포함한다.” 사라 알란 지음,
오만종 옮김, 선양과 세습, 예문서원, 2009년, 67쪽 참조.

43)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遇不遇의 사례는 荀子·宥坐, 窮達以時 , 韓詩外傳, 論衡·逢遇편의 유관 내용 중 전형
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더 구체적 분석은 졸문 遇不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中國人

文科學第四十六輯, 2010年12月) 참조.



遇不遇 개념의 淵源과 神話的 形象 / 오만종·장수연 ․ 127

127

왕조를 이었지만,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화 시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현대인들의

행위는 정통성을 갖는다.”44)라고 말한다. 사라 알란은 신화시기의 인물인 堯·舜·禹 사이에 보인 왕위 전환과

정의 구조가 일치하며, 고대중국인들은 후대 夏·商·周 왕조교체의 모델로 이들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화와 관련된 단편적 문헌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각 전설의 심층구조를 드러낸, 다음과 같은

전설세트를 구성하였다.

許由              善卷

│                │   

堯 ― 舜       舜 ― 禹

│                │   

丹朱              商均

사라 알란의 이 도표는 권력전환의 관계를 밝히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요에서 순으로 순에서 우로의

구조가 완전히 같음을 볼 수 있다.45) 우리는 이 도표에서 군신 간의 관계에 관해 앞에서 분석한 경우의 수를

모두 읽어낼 수 있다. 堯에서 舜의 권력전환 구조는 유가사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성군인 堯가 현명한 舜에

게 권력을 禪讓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賢臣+賢君=遇(大才臣+大才君=遇)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韓非子와 古本竹書紀年과 같은 법가사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舜이 堯를 전복하거나 핍박했다고 기록하므

로46), 昏臣+賢君=不遇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또는 앞에서 언급한 論衡·逢遇에서 “堯는 흐리고 舜은 혼탁하

다”고 한 것으로 보아, 昏臣+昏君=遇의 경우로도 볼 수 있다.

堯와 許由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도가계열의 문헌에 보이는데, 堯가 許由에게 천하를 양도했을 때, 그는 舜

과 달리 왕위를 거절한다. 許由와 舜은 모두 성현이지만, 舜은 왕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탐욕의 오

명을 남겼으나, 許由는 거절함으로써 의로움(義)을 중시하고 이끗(利)을 경시하는 인물의 역할을 한다. 이 두

사람의 군신 관계는 賢臣+賢君=不遇(大才臣+大才君=不遇)의 관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유의 입장에

서 보면 堯는 권력의 탐욕에 빠져있으므로, 賢臣+昏君=不遇(大才臣+淺才君=不遇)의 경우로도 볼 수 있다. 그

리고 堯와 丹朱의 관계는 父子 관계로 세습계승권을 갖고 있으나, 丹朱의 不德으로 인해 왕위를 계승하지 못

하게 되었으니, 이는 昏臣+賢君=不遇의 경우로 볼 수 있다. 舜에서 禹로의 권력전환 구조도 堯에서 舜으로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君臣 간의 관계도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神話시기 인물인 堯·舜·禹가 서로 왕위를 전해주는 과정에 드러난 권력전환의 구조 속에는 그것을 기록하

였던 후대인들의 왕권교체에 대한 여망과 이상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왕권교체에는

禪讓과 世襲이라는 두 가지 틀이 항상 중재기능을 하면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이 계승자를 선택

하는 과정에서 자식과 덕 있는 신하를 항상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변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

을, 위의 신화의 구조는 잘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君臣 간의 遇不遇의 시각에서 위의 신화 구조를

보았을 때도, 비록 유가·도가·법가의 문헌에 따라 관점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 신화의 특 속에는 遇와 不遇의

다양한 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4) 사라 알란 지음, 오만종 옮김, 선양과 세습, 72-73쪽 참조.
45) 사라 알란 지음, 오만종 옮김, 선양과 세습, 303쪽 참조.
46) 법가들의 이런 관점에 대한 논의는 사라 알란 지음, 오만종 옮김, 선양과 세습, 84-85, 280-286쪽 참조. 저자는 “한
비자에서는 순이 백성들을 자기 주위에 모았다는 것으로 전복행위를 암시하고, 신하들에게 ‘순이 요를 핍박했다(舜偪

堯)’고 말하는 설객들을 경고하는 반면, 고본죽서기년에서는 순이 요를 감금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라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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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語

본 논문은 먼저 ‘우연한 만남’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遇’자가 그 초기 형태에서 어떻게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글자의 어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 후 이런 의미의 ‘遇’자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를 선진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연한 만남’의 상황에 ‘遇’자가 사용되었음을 논증하

였다. 먼저 周易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遇’자는 동사로서 각종 인간사의 우연한 만남의 상황에 사용되었음
을 보았다. 그리고 春秋에 보이는 용례에서는, 중국의 禮儀문화 배경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四季節의 정기

모임 중에 겨울의 모임을 지칭하는 명사로 ‘遇’자가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제후 간의 비정기적인 혹은 사전에

기약하지 않은 모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초창기의 ‘遇’자가 갖고

있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의 의미가, 예의문화의 배경 속에서 천자와 제후, 혹은 제후와 제후 간의 비정기적

혹은 우연한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의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외연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인간사의 우연한 만남을 나타내는 보편적 개념을 함의하는 단어로 ‘遇’

자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내포된 우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遇’자가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遇不遇의 관점에서, 神話시기 인물인 堯·舜·禹의 왕권교체에 관한 후기 문헌에 표현된 신화구조를 분석한

결과, 그 구조의 틀 속에 遇와 不遇의 다양한 관계가 함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비록 그 신화구조 속에 禪讓

과 世襲이라는 王權移讓의 두 가지 틀이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君臣 간의 遇不遇 관계가 유

가·도가·법가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화 인물들의 왕권교체 구

조 속에 표현된 각종 遇不遇의 경우는 후기 각종 문헌의 관련 기록에서 자세한 예시와 함께 상세히 논의된

다.47)

‘遇不遇’의 개념에 관한 이런 철학적 논의의 토양 하에 漢代에 이르면 중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

인 ‘不遇’ 주제의 작품48)이 창작되기 시작한다. 그 후 ‘遇不遇’ 주제의 문학작품은 ‘士不遇’의 전형적인 君臣 간

의 경우뿐만 아니라, ‘尋隱者不遇’와 같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불우의 감정을 문학적으로 승화

한 작품으로 그 창작 영역이 확대된다. ‘遇不遇’ 개념에 대해, 그 개념의 형성과 철학적 논의 그리고 문학작품

으로의 승화 과정을 살펴볼 때, 중국문학사에서 초창기에 시를 통해 작가의 정치사상적 뜻을 표현한다는 “詩

言志”49)라는 개념이 먼저 생겨나고, 후에 문학 본연의 기능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詩緣情”50) 개념이 생겨난

현상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47) 졸문 遇不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 233-250쪽 참조.
48) 그 예로 동중서의 士不遇賦 와 사마천의 悲士不遇賦 가 있다.
49) “詩言志”는 尙書·堯典에 나오는 기록으로 중국문학이론의 비조격인 綱領이다. 여기에서 ‘志’의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陳伯海, 中國詩學之現代觀(上海古籍出版社, 2006, 25-32쪽 참조)의 釋詩言志 장에 자세히 논하고 있다.
陳씨는 “시가의 ‘志’는 원고시기의 巫術이나 종교 활동과 연결되는 인간의 집단적 祝咒意向으로부터 예악문명의 제도
가 확립된 후 정치적 교화나 인륜의 규범과 관련이 있는 志向과 懷抱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자연
스런 일이며, 또한 ‘志’가 예악문명시기로 접어든 후의 정형화된 의미다”라고 주장한다.

50) “詩緣情”은 西晉시기 陸機(261-303)의 文賦 에 보이는 내용이다. 육기는 文賦 에서 詩·賦·碑·誄·銘·箴·頌·論·奏·說 등
의 문체의 풍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는 감정을 따라 표현하면서도 아름답다.(詩緣情而綺靡)”고 정의한다. 蕭統選編,
李善等註, 六臣註文選,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9年3月, 2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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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Ⅱ】 발표 ➁

今古奇觀 硏究
― 작가, 판본, 편찬방식, 작품내용, 가치 등을 중심으로

최병규*1)

【목 차】

1. 들어가는 말 ― 금고기관의 작가와 판본

2. 금고기관의 편찬방식

  1) 명대의 내용을 위주로 편찬 

  2) 삼언, 이박 작품의 유기적인 선택과 조합

  3) 삼언의 중화적 서술구조를 채택

3. 금고기관의 내용

  1) 봉건예교에 대한 가송과 풍자

  2) 명대 시민계층의 가치관을 반영

  3) 천리와 인과응보 및 욕정에 대한 긍정과 경계 

4. 금고기관의 가치

5. 나오는 말

【초록】

금고기관은 작가와 판본 문제에서부터 편찬방식과 내용, 그리고 가치에 이르기까지 연구할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 본 논문은 삼언, 이박에 가려져 연구가 다소 부진했던 금고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을 시도하
였다. 금고기관이 그간 큰 인기를 누린 것은 포옹노인이 삼언, 이박의 정화를 잘 추려내어 읽기 쉬운 적절
한 분량의 작은 책으로 축약하였을 뿐 아니라 긴 분량의 원작을 선별적으로 정리하여 유기적으로 잘 조합해

편찬한 때문이다. 이는 포옹노인이 삼언, 이박의 정신과 문학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금고
기관의 내용은 삼언의 中和的 사상을 토대로 봉건예교에 대한 가송과 풍자를 적절히 잘 배합시켰을 뿐 아니

라 인간의 욕정에 대한 긍정과 경계도 동시에 드러내었다. 또 금고기관은 무엇보다도 명대 당시 시민계층
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였다. 금고기관의 가치는 삼언, 이박의 정화와 정신을 압축적으로 잘 반영해 널리 보
급화한 것 외에도 국문학에 끼친 심대한 영향으로 인해 국내 국문학 연구자들에게도 중국화본소설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키워드】금고기관, 포옹노인, 삼언, 이박, 중화, 욕정, 봉건예교, 화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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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금고기관의 작가와 판본
금고기관은 馮夢龍의 지인인1) 抱瓮老人2)이 중국의 대표적인 화본집이라고 할 수 있는 풍몽룡의 三言과

凌濛初의 二拍에서 40편을 정선해 편집한 화본소설집으로, 삼언 喻世明言에서 8篇, 警世通言에서 10편, 
醒世恒言에서 11편을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이박에서는 拍案驚奇初刻에서 8편, 二刻拍案驚奇에서 3편이
선택되었다. 금고기관의 작가에 대해서는 姑蘇(蘇州)의 포옹노인이란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생평과 작품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 다만 금고기관 초기 판본의 표지에 ‘墨憨齋手定’이란 말이 있고, 풍몽룡의 자가 墨憨

子이고 그의 서재 이름이 묵감재임을 생각하면 금고기관을 편찬한 포옹노인은 풍몽룡의 친구임을 추측할
수가 있다.

이른바 ‘抱瓮老人’이란 말의 ‘포옹’은 원래 장자 外篇의 ‘天地’에 나오는 말로 공자의 제자 子貢이 漢陰에

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누차 그것을 안고 밭으로 가서 채소에다 물을 주는 노인을 보고, 그에게 기구로 편하

게 물을 길을 것을 제안하자 노인은 그러면 교활한 마음이 생긴다며 거절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여기서 파생

된 말이 바로 ‘抱瓮’이란 말로 융통성이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抱瓮灌园’의 의미로 ‘拙劣’한 삶에 안주하는 도가적인 순박한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자 속
의 고사에서는 그 노인의 대답에 자공이 매우 무안해하였다고 하니, ‘포옹노인’의 함의 속에는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런 까닭인지 금고기관의 작가 포옹노인은 자신의 생
평은 물론 저서도 세상에 전하는 바가 없다.

금고기관은 오랜 세월 동안 유전되면서 그 판본이 대단히 많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 대만의 유명 출판
사에서 출판한 금고기관조차도 초기 판본이 아닌 후대의 판본을 사용해 이 소설 원작과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여러 판본들의 비교를 통해 우열을 판단하고 좋은 선본을 가려내는 일은 이 소설 연구의 주요 관건이

다. 현존하는 금고기관 最古의 판본이라면 포옹노인의 眉批까지 수록된 프랑스 파리 국가도서관 소장 吴郡 

‘寶翰樓’ 판본이다. 이와 버금가는 것으로 역시 명말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 古本小說集成이 영인한 上海圖

書館藏本 금고기관이 있으며, 그 외에도 조기 판본으로 검증된 일본 東城書店 ‘本衙藏板’ 12冊 금고기관과
九州大 도서관의 ‘金谷園本’ 금고기관 등이 있다. 금고기관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이후로 꾸준
히 우리말로 번역, 번안된 금고기관의 우리말 번역본의 오류를 밝혀내 정확한 자료를 학계에 소개하는 의
의를 지닌다.3)

1) 馮保善은 今古奇觀輯者抱甕老人考 (文學遺産, 1988年 5期)에서 抱甕老人은 소주 오강현으로 호가 포옹노인이면서
풍몽룡과 능몽초와 교분이 있었기에 明末清初의 시인 顧有孝라고 보았다。그러나 여기에는 더 연구, 고증할 필요성이
보인다. 그러나 李平은 今古奇觀考證 에서 그 연령이 풍몽룡, 능몽초 두 사람과 동년배가 아닌 등의 이유로 顧說을
부정하고 있다.(李平 校注, 今古奇觀, 臺灣: 三民書局, 2016, 1-3쪽.) 上海圖書館 所藏 明刊本 금고기관 영인본의 出

版도 이 소설 편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는 명말의 陳繼儒가 시를 통해 ‘抱甕灌園’란 말을 많이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馮夢龍과 淩濛初와도 교분이 있어 그가 이 소설의 편찬자라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李程, 今古奇觀選輯

者抱甕老人續考 , 明清小說研究, 2009年 3期)
2) 금고기관의 작가 포옹노인의 생평에 대한 연구는 판본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진행되어야 할 여지가 보인다. 현
재 다만 이 책이 이각박안경기가 출판된 숭정5년(1632년)에서 명이 망한 숭정13년(1644년) 사이의 어느 해에 출간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3) 우리말 금고기관 번역은 전통적으로 충효절의와 같은 도덕성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역자가 취향에 따라 부분적으
로 번역, 번안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도 초기 선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 아닌 일본판의 重譯本투성이라 금고기관과
삼언, 이박 본래의 정신과 의도를 대단히 왜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강현조는 1895년 중국의 상해서국과 190
4년 일본의 동경 文求堂에서 각각 석판본과 일역본이 간행된 사실을 토대로 당시 이해조 등이 사용한 금고기관의
저본은 조선 말기 필사본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새롭게 출판, 번역되기 시작한 
금고기관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 1963년 정음사에서 간행한 완역 금고기관에도 16편이 번역되었는데, 이는 신동일
의 한국 고전소설에 미친 명대백화소설의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5) 57쪽에서 밝혔듯이 일본어 역 금고기
관의 중역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고기관의 조기 선본 판본에 대한 연구와 이를 근거로 한 정확한 우리말 번역본
의 출현은 향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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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기관의 편찬방식
1) 명대의 내용을 위주로 편찬

금고기관은 喩世明言二刻이라고도 불러지며, 일명 고금기관으로 불러지기도 했다. 금고기관은 풍몽
룡이 편찬한 유세명언의 초각본인 고금소설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책의 ‘笑花主

人4)’의 서문에도 서명을 고금기관이라 칭했으며, 풍몽룡이 편찬한 삼언의 첫 번째 작품으로 나중에 유세명
언으로 불러졌던 소설도 고금소설로 이름 지어진 점도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금고기관의 가
장 초기 판본으로 꼽히는 명말 吴郡 ‘寶翰樓’ 刊本에는 ‘금고기관’으로 기록되어있으며, 현재는 금고기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풍몽룡의 고금소설과의 차별성을 위해 포옹노인이 서명을 금고기관으로 정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마도 포옹노인이 이 책을 편집할 시에 명대 소설만을 간추려 실으며, 옛날이야기

보다는 명대 당시의 이야기를 위주로 싣고자 한 그의 생각이 반영된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고기관의 편찬방식은 그 서명에서도 느껴지듯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대 당시의 내용을 위주로 소개
하고 있음이 큰 특징이다.

2) 삼언․이박 작품의 유기적인 선택과 조합

금고기관이 당시 대단한 환영을 받아 원작을 능가하게 된 것은 삼언·이박은 5종의 책에 각각 40편의 작
품이 실려 모두 200편에 달해 서문에서도 밝혔듯이5) 읽어 내기도 또 골라 읽기도 쉽지 않아6) 포옹노인이 그

가운데 명대 시민계층의 생활과 문화를 잘 반영한 작품들을 위주로 정선하여 편집한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삼

언·이박이 방대한 분량에 비현실적이고 난잡한 내용의 작품들도 적지 않아 청대에는 금서가 되어 중국에서

사라지는 동안7) 금고기관은 내용이 비교적 온당하고 적절하여 본격적인 금서로 지적되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판본으로 간행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널리 애독되었던 것이다.8) 이는 전적으로 삼언·이박 원작에 대

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포옹노인의 탁월한 편집능력과 편찬방식 때문이었다.9) 금고기관 40편의 편집 방
식을 보면 40편 각 작품들의 제목이 서로 대구를 이룰 뿐 아니라 작품 내용도 두 개씩 서로 대우를 이룬

다.10) 여기에는 네 작품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인접한 제목끼리 對偶를 이루기도 하고, 한 작품씩 건너 뛰어 서

로 대우를 이루기도 한다. 또 내용상으로는 正對偶인 경우도 있고, 反對偶를 이루기도 하면서 상호 연관된 주

제를 하나로 묶어 삼언·이박 작품들의 주제의식을 매우 집약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조합하여 반영하였다. 그뿐

만 아니라 책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책의 서두와 말미 부분에도 봉건제도를 찬양하거나 인간의 욕정을

4) 소화주인 역시 풍몽룡, 포옹노인의 친구로 사료되는 미상의 인물이다.
5) “合之共二百種, 卷帙浩繁, 觀覽難周. 且羅輯取盈, 安得事事皆奇”- 李平, 앞의 책, 1쪽.
6) 차주환, 중국문학의 향연, 서울대 출판부, 1996, 68쪽,
7) 삼언과 이박이 남녀평등을 제창하며 봉건예교를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작가들도 抗淸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들로 인
해 만청 통치자들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금고기관은 비록 몇 편 가운데 신선을 묘사하는 황당무계하거나 봉
건예교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금서의 목록에 끼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온당하다고 할 수 있다.

8) 흔히 금고기관은 포옹노인이 삼언, 이박의 내용을 수정하여 편집한 것이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포옹노인 자신은
일부 작품(제31권 여대랑이 주운 돈을 돌려주고 잃은 아들을 되찾다(呂大郎還金完骨肉) )를 제외하고는 퐁몽룡과 능
몽초가 편찬한 작품 내용을 존중하여 대부분의 작품을 그대로 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고기관 초기 판본을 통
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시기에 걸쳐 후인들이 이 책을 조정의 입맛에 맞게 점점 수정
해 간행하면서 원작과 다른 여러 판본들이 생겨나게 되었기에 후대의 금고기관은 원작인 삼언, 이박과는 물론 금고
기관 조기 판본과도 많이 다르게 변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9) 금고기관은 소화주인의 서문을 통해 풍몽룡의 삼언을 극찬하였듯이 이 책을 편찬한 포옹노인은 풍몽룡과 삼언에 대
한 깊은 동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0) 趙殷尙, 吳學忠, 今古奇觀的編纂模式與編纂特色 , 中國語文論叢 52집, 2012, 18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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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는 도덕성을 일깨우는 내용의 작품들을 실어 삼언·이박의 기본정신을 잘 드러냄은 물론 조정과의 불필

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포옹노인의 계획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삼언의 중화적 서술구조를 채택

금고기관은 삼언을 편찬한 풍몽룡의 중화적 태도를 잘 계승한 점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금고기관
에 실린 소화주인의 서문에서도 정사와 어깨를 겨루는 소설의 가치와 삼언의 풍속교화 역할에 대한 강조와

찬양11)에서도 이를 방증하듯 포옹노인은 풍몽룡의 중화적 가치관을 철저히 채택하고 있다.12) 이를테면 ‘장흥

가가 진주 적삼을 다시 만나다’, ‘금옥노가 박정한 남편을 몽둥이로 때리다’, ‘낡은 삿갓을 쓴 송금이 다시 부

인과 만나다’ 등과 같은 중화적 가치관을 반영한 삼언 속의 작품13)들을 대거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작품 채

택 방식에 있어서도 봉건예교에 대한 선전과 비판을 가한 작품들을 골고루 실었으며, 금전과 욕정과 같은 인

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과 경계를 다른 작품들도 함께 싣고 있다.

3. 금고기관의 내용
1) 봉건예교에 대한 가송과 풍자

금고기관 40편 속에는 봉건제도의 예교와 도덕성 내지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등을 가송한 작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테면 위정자 현령들의 명심판에 대해 찬미하는 내용이나 친구, 형제, 부부 간의 우정

내지는 화합 등을 다룬 작품들이 모두 그러하다. 이런 작품들은 모두 봉건예교를 옹호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이 책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1권 ‘세 효렴이 재산을 양보하여 높은 이름을

얻다(三孝廉讓產立高名)’, 제2권 ‘두 현령이 孤女에게 의리를 베풀어 결혼을 주선하다(兩縣令競義婚孤女)’, 제3

권 ‘등대윤이 귀신처럼 가산을 판결 짓다(滕大尹鬼斷家私)’, 제4권 ‘배진공이 약혼녀를 돌려보내주다(裴晉公義

還原配)’ 등이 그러하다. 이런 작품들을 책 서두에 둔 이유는 교화의식을 생각한 포옹노인의 계획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풍몽룡의 삼언의 가치는 이런 봉건예교의 수호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봉건예

교를 초월한 남녀 간의 진정한 정을 예찬한 점에 있듯이 금고기관의 작가도 이를 잘 의식하여 봉건예교에
대한 가송과 풍자를 적절히 배분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이어 제5권부터는 봉건예교에 대한 풍자와 저항 의식

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5권 ‘두십랑이 노해 보석 상자를 물속에 던지다(杜十娘怒沉百寶箱)’, 제6권 ‘이적선이

취해 오랑캐를 겁주는 글을 짓다(李謫仙醉草嚇蠻書)’, 제7권 ‘기름장수가 제일의 명기를 독차지하다(賣油郎獨

占花魁)’, 제8권 ‘꽃을 좋아하는 노인이 화신을 만나다(灌園叟晚逢仙女)’ 등이 그러하다. 이들 작품들은 봉건통

11) “구시대의 정통문학을 막론하고 패관이나 야사도 천고에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으니”, “유세, 경세, 성세의 삼언
을 편찬함에 이르러서는 ...... 더욱 광채를 발하여 풍속을 중시함으로 끝을 맺었다.” - 최봉원 외, 中國歷代小說序跋譯

註, 을유문화사, 1998, 173-174쪽.
12) “삼언애욕소설에 나타난 욕정관은 욕정을 긍정하는 주정주의적 태도와 그것을 절제하고 금기시하는 이성주의가 서로
절충하여 원만히 타협하는 과정에서 혹은 간혹 주제의식을 흐리게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풍몽룡의 의도된 중화적 표
현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 사실 삼언 욕정관에 나타난 이런 중화적 절제의 태도는 비단 남녀 간의
욕정의 표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풍몽룡은 삼언을 편집할 때 당시의 음란한 풍조를 비판한 바
와 같이 점잖고 고아한 내용을 표방하였지만 소설의 사회적 교화 작용을 생각하여 통속적인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음
은 유아함과 저속함을 서로 절충하고자 한 그의 중화적 창작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최병규, 혁
대경이 원앙 띠를 남기고 죽다(赫大卿遺恨鴛鴦絛)를 통해서 본 삼언 애욕소설의 욕정관 , 중국소설논총 제47집, 201
5, 61-62쪽.

13) 이 작품들은 작품 속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들을 첨예한 대립적 구조로 몰아 비극으로 끝냄으로써 강한 주제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립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무난하게 화합시켜 낙천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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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계급의 사상과 태도를 드러낸 권1~권4의 작품들과는 달리 귀족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와 상반된 당시 시

민계층의 眞情과 양성관계의 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제21권 ‘늙은 선비가 삼대에 걸쳐 은혜에 보

답하다(老門生三世報恩)’는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풍자하고 있기도 하다.

2) 명대 시민계층의 가치관을 잘 반영

금고기관의 성공은 삼언, 이박 속의 명대 이야기들만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점인데, 이를 통해 당시 시민
계층의 신선한 가치관과 민주의식 등을 잘 반영하였다. 이를테면 제9권 ‘운 좋은 사내가 동정산의 귤을 팔아

횡재하다(轉運漢巧遇洞庭紅)’는 앞에서 다룬 예교적 내용에서 돌변하여 해외무역이라는 화제를 통해 큰 부자

가 되는 당시 상인들의 금전적 욕망추구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금고기관에는 이런 금전에 대한 욕
망을 다룬 작품들이 많은데, 이는 물질적 욕망을 갈구하던 명중엽 이후 대두된 시민계층의 문화심리를 잘 반

영하고 있다.

당시 시민의식을 잘 반영한 이런 작품에는 삼언 중 최고의 걸작으로 인구에 회자하는 제5권 ‘두십랑이 노

해 보석 상자를 물속에 던지다’, 제7권 ‘기름장수가 제일의 명기를 독차지하다’, 제23권 ‘장흥가가 진주 적삼을

다시 만나다(蔣興哥重會珍珠衫)’ 등을 제일 먼저 꼽을 수가 있다. 이들 작품들은 봉건예교의 중심에 있던 귀족

층의 가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면과 상반되는 당시 시민계층의 眞情과 민주의식에서 비롯된 양성관계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3) 천리와 인과응보 및 욕정에 대한 긍정과 경계

금고기관은 교화적 입장에서 천리와 인과응보 등과 같은 인간의 도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제29권 ‘원한을 품은 독한 노복이 주인을 고발하다(懷私怨狠仆告主), 제30권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한 효녀가

아이를 감추다(念親恩孝女藏兒), 제31권 ‘여대랑이 주운 돈을 돌려주고 잃은 아들을 되찾다(呂大郎還金完骨肉

)’, 제32권 ‘금옥노가 박정한 남편을 몽둥이로 때리다(金玉奴棒打薄情郎)’ 등은 모두 천리와 인과응보를 얘기하

고 있다.

이런 천리와 인과응보의 사상은 자연히 색욕과 금전욕과 같은 인간의 욕정에 대한 경계로 이어졌다. 특히

금고기관은 이런 작품들을 소설 맨 마지막에 안배함으로써 삼언의 주제성을 부각시켰는데, 이를테면 제37
권 ‘최준신이 부용 병풍을 만나다(崔俊臣巧會芙蓉屏)’, 제38권 ‘조현령의 처가 귤을 일부러 보내다(趙縣君喬送

黃柑子)’, 제39권 ‘연금사의 꼬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다(誇妙術丹客提金)’, 제40권 ‘재산을 뽐내며 흥청망청

쓰다(逞多財白丁橫帶)’ 등이 그러하다. 이들 작품들은 금고기관 후미에 실려져 색욕이나 금전 등과 같은 인간

의 욕정을 경계하고자 하는 삼언·이박의 기본 정신이 잘 반영되었다.

4. 금고기관의 가치
금고기관은 삼언·이박의 정화집으로 이들 원작의 문학 정신과 핵심 사상을 압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만약 금고기관이 없었다면 삼언·이박의 문학성과 사상성은 그 방잡한 분량과 복합적인 사상성으로 인해 가
려지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금고기관의 가치는 우선 삼언·이박의 가치를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들 수가 있다.

다음으로 금고기관은 송원명대의 작품들이 서로 뒤섞여있는 삼언·이박 작품들 가운데 명대 작품들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기에 명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계층의 생생한 사회풍속도로서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

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특히 금고기관은 삼언·이박 속 명대 시민계층의 참신한 민주의식이나
진보된 사상 등을 잘 반영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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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삼언·이박에 대한 선별과 편집, 수정14) 등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 금고기관은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예교사상과 교화의식, 그리고 당시 대두된 주정주의 의식 간의 절충과 조화를 잘 반영한 것으로 당시 통

속문학의 성격과 통속문학 작가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고기관은 삼언·이박이 실전된 가운데 중국화본소설의 대표작으로서 군림하면서 조선시대부
터 우리나라 고전소설은 물론, 특히 근대 개화기의 신소설 작가들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끼쳐 금고기관
속의 작품들을 번역·번안한 작품들을 대거 탄생시켰다. 따라서 금고기관의 가치는 중국 백화소설의 발전은
물론 우리 국문학의 발전에 끼친 공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15)

4. 나오는 말

금고기관은 이 소설의 지위와 영향력에 비해 그 가치와 연구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감이 큰 작품이
다. 실로 금고기관이 아니었다면 삼언, 이박의 걸출한 문학성과 가치는 아마 사장되었을 것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삼언, 이박이 줄곧 금서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 소설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문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따라서 금고기관의 작가에 대한 고증에서부터 오랜 기간 유전된 판본들에 대한

고찰, 그리고 편찬방식과 내용에 나타난 작가의 탁월한 수법과 사상에 대한 이해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소

설 연구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14) 금고기관 40편 가운데 제31권 여대랑이 주운 돈을 돌려주고 잃은 아들을 되찾다 에서 포옹노인은 유일하게도 작
품의 줄거리와 특정 인물의 성격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15) 근대 개화기 금고기관은 이해조와 같은 신소설 작가들의 ‘다시 쓰기(rewriting)’의 원천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출판
사가 번역, 번안의 모본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두 가지 층위에 놓여있었다. - 이경림,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 한국근대문학연구 27, 2013, 227 쪽. 또 김종욱은 이해조 소설과 금고기관의 관련양상 (인문
논총 74권, 2017)에서 이해조가 월하가인 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금고기관의 서사를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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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Ⅱ】 발표 ➂

코미타투스(Comitatus) 觀點에서 본
傀儡子의 發生과 傳播經路에 관한 考察

정원지*1)

【목 차】

1. 旣存硏究와 問題提起

2. 코미타투스

  1) 任俠集團과 코미타투스

  2) 殉葬風習과 코미타투스

  3) 方相氏와 코미타투스

3. 傀儡子 

  1) 傀儡 傀儡戱 傀儡子

  2) 傀儡子의 發生과 傳播經路

4. 結語

1. 旣存硏究와 問題提起

인형극의 발원지역을 국내외 어느 학자도 막연하게 인도 서역 등의 지역만을 언급하였을 뿐 정작 중국과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하면서 중국과 역대로 수많은 교류를 진행해왔던 흉노나 선비족등과 같은 존재는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되어 왔다. 흉노는 일찍부터 중국의 주변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지만 흉노 집단을 인도와

중국 한국의 문화교류 선상에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흉노족의 존재야말로 괴뢰자의 출현

(기원)과 전파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도와 중국 한국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

었다는 점, 그리고 흉노족이 지닌 ‘주군이 죽으면 주군과 함께 묻히어 사후에도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코

미타투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찰한다면 인도 혹은 서발 괴뢰자의 발생 내지 전파경로상의 희미한 궤적을 보

다 선명하게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코미타투스와의 關聯性

중앙유라시아 문화복합체의 초기 형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정치적-종교적 이상형으로서의 영웅

적 군주와 그의 코미타투스(친위부대)이다. 코미타투스는 목숨을 걸고 주군을 지키기로 맹세한 주군의 친구들

로 구성된 전투부대이다. 기본적인 코미타투스와 그들의 맹세는 스키타이 때부터 존재했다. 주군이 먼저 죽으

면 그 핵심 그룹(보통은 몇 명의 남자들)은 자결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주군과 운명을 함께 했다. 이들은

모두 다음 생에서 펼쳐질 전투에 대비해서 머리끝까지 무장을 한 채로 무덤에 묻혔다.

*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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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任俠集團과 코미타투스

유방을 수령으로 한 왕조를 이루어낸 군단을 역사가는 고조집단이라 부른다. 고조 유방과 신하들을 결합시

킨 것은 혈연관계나 지연관계를 넘어선 개인과 개인의 신의관계이며, 그것은 전국시대로부터 서서히 사회적

습속으로 청작한 임협적 결합관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미타투스라는 친위부대의 존재는 일차적으로는 순장풍습이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는 한편, 그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코미타투스와 함께 주군 곁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며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연

예집단 성격으로 존재하였다가 후대에 보는 바와 같은 괴뢰자와 같은 성격의 유랑예인집단이 중국과 한국, 일

본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殉葬風習과 코미타투스

禮記卷第10檀弓下편에 보면 殉葬에 대한 거부에 관한 예화가 나온다. 이는 다름 아닌 殉葬이라는 제도

가 이미 상당기간동안 존재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사기「흉노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선우가 죽으면 가까이서 총애를 받던 신하나 애첩을 순장했는데, 많을 때는 수천 수백 명에 이르기도 했다.

중앙유라시아 문화복합체의 초기 형태에서, 고도로 훈련된 코미타투스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주군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서로 맹세를 나눈 코미타투스 핵심 멤버들은 주군이 먼저 죽으면 자살을 하거나 의례를 통해

죽어서 함께 묻혔다.

酉陽雜俎 권13에는 무덤 속에서 사자를 보호하고 악귀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형에 관한 기록이 전해
지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칼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로 보아 동적인 인형일 가능성이 크다. (有木人

數十, 張目運劍, 又傷數人). 무덤에서 발견된 움직이는 인형은 死者를 호위하거나 방어하는 임무를 띤 대상으

로 俑이나 偶 또는 偶人으로 언급되고 있다. 움직이는 인형이 필요한 이유나 배경을 따져보면 지하세계(무덤)

에서도 死者에게 생전과 같은 역할이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렇게 움직이는 인형이 정작 필요한 집단이나 통치자가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집단이나 통치자에겐 생전처럼

사후에도 사자를 보호하고 방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필요했을 것이다.

3) 方相氏와 코미타투스

방상시는 역귀를 쫓는 신령이다. 周禮권28에 의하면 방상시는 狂夫 4인이다. 또 권31에 의하면 부하들을

거느리고 儺禮를 행하면서 역귀를 쫓는 신령이다. 그래서 방상시의 직책은 儺儀式 중 疫鬼를 쫓고 장례에서는

도깨비를 쫓아내는 데 있다.

孫楷第 등은 괴뢰의 시원으로 방상시를 열거하고 있으나 역할 기능면에서 코미타투스와의 관련성이 더 크

다. 방상시와의 관련하여 볼 때 핵심 코미타투스로로 맹세한 사람들은 생전은 물론 사후세계에까지 순장되면

서 주군을 곁에서 모셨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방상시 역시 주대의 한 직책인 점과 함께 방상시가

행한 역할 역시 전과 사후 모두 천자(주군)의 안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경계하고 물리친다는 점에

서 동일한 기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

3. 傀儡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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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傀儡, 傀儡戱, 傀儡子 

漢書 권70 「鮑宣傳」에 나오는 ‘괴루魁壘’, 左思의 魏都賦 에 사용된 ‘외루嵬壘’, 郭璞의 강부에 사용된

외뢰磈礧 등은 손해제의 고증에 의하면 모두 크다거나 추하다는 의미정도의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단순히 글자의 문면만을 따진 결과에 다름 아니다. 江紹原이나 陳志良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괴뢰가 외래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찰할 경우 괴뢰자의 발생과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데 더욱 긴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傀儡子의 發生과 傳播經路

河竹繁俊의日本演劇全史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발 유랑예인인 傀儡子는 1-2 세기경에 중국에 들어왔다가

그 일부가 한반도를 거쳐 奈良時代인 7-8세기경에 가족적인 집단을 이룬 채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翁敏華는 괴뢰자를 놀이가 아닌 놀이꾼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를 폈다. 翁敏華는 大江匡房(1041-1111)의

傀儡子記에서의 기술을 근거, 괴뢰자는 연예 외에 남자는 수렵, 여자는 매음 등에 종사하던 北狄집단을 지

칭하던 용어였는데 이후 이들의 놀이를 괴뢰자희 대신 괴뢰희로 줄여서 부르게 되었고, 그 결과 괴뢰가 인형

을 지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수잔 휫필드(Susan Whitfield)의 실크로드 이야기에서 다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비록 후대인 8세기에
서 11세기사이의 실크로드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괴뢰자의 활동과 전파경로를 짐작할 만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 미란 땅은 회갈색이었고, 남쪽의 쿤룬 산맥은 걷힐 때가 거의 없는 모래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미란에

는 오락거리도 거의 없었다. 재담꾼과 무희와 곡예사를 데리고 다니는 카라반은 더 이상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다-

병사 이야기 중에서

(2) 낙타는 그 밖에도 실크로드 여행자와 주민에게 쓸모가 많았다. 한 중국 장수는 전쟁터에 나갈 때 신선한 물

을 채운 물통에 물고기를 넣어 낙타에 싣고 갔다. 그러고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싱싱한 생선을 먹었다한다.

이런 일을 해낼 만한 체력과 끈기와 참을성을 두루 갖춘 동물은 낙타뿐이다. 유랑 곡예사들도 낙타의 이런 자질을

이용했다. 실크로드 연변의 시장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낙타 등에 올라가서 온갖 곡예를 부리곤 했다. 군주와 귀족

들은 흔히 여행길에 악단을 대동했는데, 여덟 명의 악사가 한 마리의 낙타 등에 올려놓은 커다란 나무 받침대 위

에 앉아도 별문제가 없었다.-상인 이야기 중에서

(3) 때는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음력 정월 초하루였다. …라리슈카와 그녀의 악단은 그날 저녁 연주회에서 연주

할 예정이었지만, 아침에 축제를 즐기러 거리로 나왔다. 거리 공연은 실크로드에서 거래되는 상품만큼이나 다양했

다. … 악사와 무용수와 가수를 구경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볼거리 중에서 흥미로운 것을 얼마든지 골라잡아 즐길

수 있었다.

어린 곡예사들이 낙타사이에서 공중제비를 돌았다. 퇴역병사들은 차력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승려들은

창자를 들어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연을 보여주었다. 꼭두각시 인형극도 있었고, 재담꾼과 마술사 줄타

기 곡예사, 재주부리는 난쟁이, 저글링곡예사, 몸을 자유자재로 뒤틀고 구부리는 곡예사, 불을 먹는 재주꾼도 있었

다.-기생 이야기

舊唐書의 또 다른 대목에서는 ‘窟儡子’가 대면, 발두, 답요낭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

가무희로는 대면 발두 답요낭 굴뢰자 등의 놀이가 있었다. 현종(713-755 재위)은 그것들이 정성이 아니었기 때

문에 교방에 두고 궁중에서만 다루게 했다. “歌舞戱,有大面、撥頭、踏謠娘、窟儡子等戱. 玄宗以其非正聲,置敎坊於

禁中以處之.…”

이는 傀儡子가 놀이꾼의 명칭이자 동시에 그들이 놀았던 놀이의 명칭으로도 사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괴

뢰자란 용어가 초기에는 놀이꾼(유랑예인집단)을 가리키고 있음은舊唐書에서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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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11세기 중엽에 집필된 것으로 보이는 藤原明衡(?-1066)의新猿樂記에서도 괴뢰자라는 말이 보이
는 데 놀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괴뢰자란 어휘는 당송대를 거치면서 놀이꾼의 의미가 상실되고 놀이의 의미

만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4.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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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Ⅱ】 발표 ➃

从文体结构的演变看板式变化体戏曲的形成

李瑛*1)

【目 录】

1. 中国戏剧的分类及其特点

2. 曲牌联套体戏曲的文体结构演变

3. 板式变化体戏曲的文体结构演变

  1) 蒲剧与锣鼓杂戏概述

  2) 锣鼓杂戏是直接搬演宋元词话的初级戏剧形态

  3) 蒲剧与锣鼓杂戏的历史传承关系

4. 结论

【摘要】

关于板式变化体戏曲的形成，学术界历来众说纷纭，没有定论。本文试从文体结构演变的角度，通过考察讲唱

艺术与成熟戏曲，仪式性戏剧与观赏性戏剧之间的关系，从而概括出板式变化体戏曲的文体结构演变历程，即诗→

以齐言体诗格为韵文部分的诗赞系讲唱艺术→齐言体吟诵戏剧→板式变化体戏曲，以期对研究中国戏剧的起源发

生、不同戏剧形态的艺术特点和剧本的文学结构发展规律等方面提供一种思路与参考。

【关键词】文体结构；演变历程；诗赞系讲唱艺术；齐言体吟诵戏剧；板式变化体戏曲。

1.中国戏剧的分类及其特点

中国戏剧形式多样，内容丰富，源远流长，不但包括用于商业演出，专门供观众观看，以获得美的享受的观赏

性戏剧，如京剧、昆曲等相对成熟的戏剧形态（一般称之为戏曲），还包括广大农村地区迎神赛社活动中，依附于

祭祀仪式，以驱凶纳吉、祈福禳灾为目的，具有浓郁的宗教祭祀色彩的仪式性戏剧，如傩戏、赛戏、目连戏等，二

者共同构成了波澜壮阔的中国戏剧长河。王兆乾先生认为：“仪式性戏剧(或称祭祀性戏剧)与观赏性戏剧，两者的

戏剧观念不同，功利目的不同，对象不同，演出环境、习俗也不同。这两种戏剧，既有联系，又有区别”，并在文

中以“仪式性戏剧与观赏性戏剧的关系”为题概述了仪式性戏剧给予观赏性戏剧的影响，使人受益匪浅。1)

近年来，随着各地仪式戏剧资料的大量挖掘整理，不断增补中国戏剧史上的重要遗漏环节，也对各个历史时期

戏曲的形成和流变有了全新的认识与理解。众所周知，中国戏曲从文体结构和音乐结构相结合的角度来看，可以分

为两大类：曲牌联套体戏曲和板式变化体戏曲。文体结构上，曲牌联套体是长短句的形式，每一句字数长短不一，

根据曲牌格式来决定；板式变化体是齐言体的形式，主要是七字或十字的上下对偶句。音乐结构上，曲牌联套体是

组曲的原理，将不同曲牌按一定章法组合成套来进行演唱；板式变化体是变奏的原理，以上下两个乐句作为基本音

乐单位，用同一简单曲调反复变奏的方法来进行演唱。曲牌联套体戏曲如元杂剧、明清传奇，板式变化体戏曲如梆

子腔、京剧，分别代表了不同历史时期各具特色的戏剧形态。

* 国立庆北大学中文系。

1)王兆乾：《仪式性戏剧与观赏性戏剧》，载《戏史辩》第二辑，中国戏剧出版社，2001年，pp.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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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曲牌联套体戏曲的文体结构演变

关于曲牌联套体戏曲的文体结构，其历史演变过程，经过各位前辈学者的研究考证，基本脉络是大致清楚的。

即词 → 以长短句词格为韵文部分的乐曲系讲唱艺术→长短句演唱戏剧→ 曲牌联套体戏曲。其中，韵散结合、有说

有唱、用于叙事的乐曲系讲唱艺术当中，首先是一支曲调的反复咏唱，演唱一个完整的故事，这种说唱形式在宋代

出现，叫作鼓子词，但是这样以单一的曲调反复演唱终究比较单调，需要有所变化，于是出现了联合同一宫调的若

干首不同曲牌来演唱故事的形式，宋代叫覆赚。从一曲重复到多曲联合，虽然曲调上有所变化，但都属于同一个宫

调，是单一宫调的套曲，再更进一步就出现了“诸宫调”这种讲唱形式。诸宫调是联合许多不同宫调的乐曲来叙事

的形式，它是诸种宫调的套曲，起先唱这一宫调的一套曲子，继而转入另一宫调的曲子，运用各种宫调的变化来咏

唱故事。诸宫调的出现，对曲牌联套体戏曲的形成产生了重要的影响。王国维在 《宋元戏曲史》“宋之乐曲 ”一

节论及诸宫调的作用时指出:“若求之于通常乐曲中，则合诸曲以成全体者，实自诸宫调始”，“此于叙事最为便

利”，“故宋金杂剧院本中后亦用之，非徒供说唱之用而己”。2)郑振铎在对诸宫调进行了全面研究之后，进一步

明确了诸宫调对曲牌联套体戏曲形成的重要作用。他认为，元杂剧一人主唱的体制来自于诸宫调的一人弹唱到底的

表演形式，诸宫调以不同宫调联套讲唱故事的形式，也被元杂剧“全般的采用着”，并构成元曲四大套的基本特

点。3)

3.板式变化体戏曲的文体结构演变

关于板式变化体戏曲的形成，目前学术界则众说纷纭，没有定论。有人说板式变化体戏曲是从曲牌联套体戏曲

转化过来的，但是从二者在文学和音乐形制等方面存在的诸多显明差异来看，吸收和借鉴是一定程度上存在的，直

接转化似乎就不太可能了。那么根据艺术发展的共同规律来探索，既然曲牌联套体戏曲是在乐曲系讲唱艺术的基础

上发展而来的，板式变化体戏曲是否也可以借鉴讲唱艺术来形成自身呢？叶德均先生在《宋元明讲唱文学》中提

出，中国的讲唱艺术种类繁多，根据文体结构特征可以分为两大系统：乐曲系和诗赞系。乐曲系讲唱艺术是以长短

句词格为韵文部分，而诗赞系讲唱艺术是以齐言体诗格为韵文部分。4)诗赞系讲唱不注明乐调与声腔，最早来源于

唐代俗讲的偈赞词，以七言为主，后逐渐产生十言，相比起长短句词格便于歌唱，更易于吟诵，朗朗上口，这一类

讲唱艺术有宋元明的陶真、元明的词话、明清的弹词、鼓词、说善书等。孟繁树在《板式变化体戏曲的形成》一文

中说到：诗赞系讲唱从文学和音乐结构两个方面为板式戏曲的形成奠定了基础。5)李连生在《诗赞体戏曲补论》中

提出，板腔体戏曲是诗赞体戏曲的高级阶段。诗赞体戏曲受诗赞体说唱文学的影响而形成，齐言体文辞结构是其主

要特征，并从文体结构的来源方面阐释了齐言文辞影响下“诗赞体”的发展流变。6)可见，板式变化体戏曲与诗赞

系讲唱艺术的关系十分密切。然而从分散的、形态各异的讲唱艺术，发展到体系庞大、艺术形态完备的成熟戏曲，

需要一个漫长的历史过程，其中最关键的一环就是扮演，这是戏剧本体发生的逻辑起点。那么从诗赞系讲唱艺术到

板式变化体戏曲，这其中的扮演环节，是如何来实现的呢？二者之间是否还存在一种过渡形态，经过长期地准备和

发展，最终把叙述体的讲唱艺术推进至成熟的代言体戏曲呢？这一点，我们从较为古老的梆子腔剧种—蒲剧入手，

考察它与同地区祭祀仪式中盛行的锣鼓杂戏之间的关系，便可以得到印证。

1）蒲剧与锣鼓杂戏概述

2)王国维《宋元戏曲史》“宋之乐曲”，载《王国维学术经典集》，江西人民出版社，1997年，pp.224-226。

3)郑振铎《宋金元诸宫调考》，燕京大学文学年报第一期抽印本。

4)叶德均:《宋元明讲唱文学》，载《戏曲小说丛考》下册，中华书局，1979年，pp.625-688。

5)孟繁树《板式变化体戏曲的形成》，载《文艺研究》，1985年第5期。

6)李连生《诗赞体戏曲补论》，载《文化遗产》，2009年第1期，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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蒲剧又称蒲州梆子，诞生于素有“中国戏曲摇篮”之称的山西省，是山西四大梆子中最为古老的剧种。因兴起

于山西省南部的古蒲州地区而得名，以“慷慨激昂，粗犷豪放”的风格而著称，与陕西省的秦腔关系密切，二者常

常登台轮番演出，成为密不可分的"姊妹戏"。在蒲剧流传的地区，还有一种古老的仪式性戏剧，它紧紧依附于当地

村社中举办的宗教祭祀活动，文辞结构是齐言体的形式，表演时只说不唱，类似吟诵，以锣鼓击节，不配丝弦，故

称为锣鼓杂戏。锣鼓杂戏的演出形态非常古朴，属于戏曲形成期的初级形态。如：人物装扮不划分角色行当，没有

生、旦、净、末、丑的概念，只是对不同人物的装扮和模仿；剧本不划分场次回合，重在叙述历史事件，而不是刻

画人物形象；剧目多为历代征战杀伐的战争故事，而没有任何风花雪月的感情描写；特殊角色“打报者”类似宋杂

剧中的“参军色”，集主持人、演员、导演、杂役于一身等等，这些特点使它具有了“戏剧活化石”的意义。学术

界普遍认为锣鼓杂戏的形成时间较早，大约在宋元时期。

2）锣鼓杂戏是直接搬演宋元词话的初级戏剧形态

早在1991年，日本学者金文京就提出中国戏曲存在诗赞系与乐曲系两大系统:杂剧、南戏、昆曲属于乐曲系，京

剧等地方戏为诗赞系系统。他推断在元代流行北杂剧、南戏、从金代延续过来的院本以外，在广大民间，老百姓群

体中间，还盛行一种把词话当剧本来表演的诗赞系戏曲。7)王兆乾在《池州傩戏与明成化本说唱词话》一文中，将

池州傩戏剧本与1976年在上海嘉定城东出土的明成化年间（1465—1487）刊刻的《说唱词话》十六本进行具体比

较，对比研究后发现：二者许多唱词基本一样，由此推断池州傩戏是农民艺人将当时流行的说唱词话的本子拿来，

稍加编撰，而表演于场上的。8)锣鼓杂戏的演出性质和程式与池州傩戏大体相近，其剧本也遗留了很多讲唱艺术的

痕迹，从中可以看出从叙述体向代言体过渡的趋势。例如：锣鼓杂戏剧本中有很多属于讲唱艺术的第三人称叙述

体。《铜雀台》中，许褚：“许褚心下恶气多，提枪鞍马动干戈。高叫众将战马超，我保丞相渡渭河。”马超：

“马超猛烈在阵前，人有精神马又欢。今日暂且收人马，等到来年冤报冤。”这种情况，安顺地戏中也同样存在，

如《梁红玉击鼓战金山》中，金兀术：“金兀术一见事不好，传令便往南方打。”梁红玉：“梁红玉白旗往南指，

战鼓擂得甚惊人。”9)这种第三人称叙述体在这两个仪式戏剧中都存在，也反映了这些初级戏剧形态的共同规律：

都是借鉴说唱艺术来形成自身的。

《天井关》中柴荣驾前大臣冯道上场剧词：

气势豪迈志量宽，文武才能我兼全。齐论鲁论安天下，商书周书定江山。黄公三略幼年习，吕望六韬尽皆占。

位居台阁调鼎鼐，羽翼朝廷佐圣贤。下官冯道，官居丞相之职，此事出于残唐五代之际，五代梁唐晋汉周，所姓者

朱李石刘郭。何名五代，梁太祖朱温、唐庄宗李存勖、晋高祖石敬塘、汉高祖刘知远、周太祖郭彦威。郭彦威立

嗣，柴皇后亲主，柴荣过房为嗣。周主彦威驾崩，太子郭荣登基，立帝号世宗皇帝，建年号顺德元年。今乃大朝之

日，侯近天威，请了！

从中可以看到，冯道刚上场介绍自己的身份地位，武艺本领，属于代言体，但是到

“此事出于残唐五代之际”，就从剧中人物身份脱离开，暂时跳出剧外以说书人的身份，向观众讲述残唐五代

这一段史实，特别是对郭彦威、柴荣直呼其名，而不用剧中周朝宰相的口吻，尊称我王太祖皇帝、世宗皇帝，更说

明了这是用说书人的口吻客观叙述，说完一段历史，让观众对剧情背景，来龙去脉有了大致了解后，又转换为剧中

角色，“今乃大朝之日，侯近天威，请了！”短短一段剧词，从代言体到叙述体的多次转换，充分证明了锣鼓杂戏

是把讲唱艺术搬上舞台表演的事实。锣鼓杂戏在上舞台正式表演之前，还有一个重要的仪式叫“迎神摆道”。凌晨

天不亮时，杂戏演员就按各自扮演的角色化妆，穿戴整齐。扮成刘秀、薛仁贵、赵匡胤、关羽等历史人物或者孙悟

空、观世音、哪吒、阎王等神话人物，在村中心的公事房场院内集合等候。与此同时，社首一早就召集全村男女老

幼，乐队人员背上锣鼓，大家汇集一起，排成浩大的迎神队伍，放响震耳的鞭炮，敲锣打鼓，浩浩荡荡地去公事房

7)[日] 金文京 《诗赞系戏曲考》，载《汉学研究之回顾与前瞻》 上册，中华书局，1995年，pp.202-208。

8)王兆乾：《池州傩戏与明成化本说唱词话》，载《戏史辩》第一辑，中国戏剧出版社，1990年，pp.235－268。

9)沈福馨：《安顺詹家屯小门〈精忠传〉地戏团表演的〈梁红玉击鼓战金山〉》，收入《贵州安顺地戏调查报告集》，台湾，财

团法人施合郑民俗文化基金会，1994年，p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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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接天神下凡。在老百姓心目中，历代帝王将相皆为天上神灵星宿下凡，遵照上天的旨意来拯救国家民族命运，为

百姓造福。如刘秀是紫微星下凡，带领天上二十八星宿下世除恶。薛仁贵是白虎星临世，赵匡胤是苍龙转世。这一

个个装扮的高大威猛、英气十足的杂戏演员，在村民看来就是能给大家降福消灾的显世神灵，成为民众信仰崇拜的

对象。于是大家毕恭毕敬地叩拜各方神圣，由社首为“众神”“把盏”饯行，送神上路，谓之“摆道”。装扮杂戏

者在锣鼓开道、神马护驾之下，沿村中各个街巷行走，或者进入百姓家中，乡人紧随其后，欢呼雀跃。他们所到一

处，妖魔鬼怪、邪风疫气一扫而光。这与古代方相氏驱邪逐疫的傩祭活动十分相似，目的是用天神的威猛驱赶吓走

危害村庄的厉鬼妖气，保取四季平安，八方顺利。这种普遍存在于中国农村地区的扮神驱鬼行为，并表演一定的故

事情节，就为装扮而扮演，而至故事的展开，而至成熟戏剧的产生提供了现实可能性。锣鼓杂戏把讲唱艺术搬到舞

台上，分角色进行表演，虽然在各方面还不完善，很原始很质朴，但是为成熟戏曲的形成做好了充分的准备。

3）蒲剧与锣鼓杂戏的历史传承关系

蒲剧作为板式变化体戏曲的代表剧种，与同一地区流传的仪式性戏剧锣鼓杂戏，究

竟是怎样的关系呢？临猗县新庄村锣鼓杂戏杂戏老艺人张相堂说：“杂戏是祖戏，蒲剧是向它学来的。”从剧

本内容来看，锣鼓杂戏现存剧本有50种，与蒲剧剧本进行比较后，发现有35种题材相近甚至名称也一致的剧本，甚

至有的剧本剧词完全一样，只是在蒲剧中将其划分场合、划分角色行当来演出的。如《雅观楼》，二者剧词基本相

同。

从音乐结构上来看，蒲州梆子音乐唱腔属于板式变化体，主要板式有〔慢板〕、〔二性〕、〔紧二性〕、〔撩

板〕、〔流水〕、〔间板〕、〔滚白〕七种，均属于七声燕乐音阶徵调式。锣鼓杂戏就是以七字或十字的上下对偶

句作为文学结构，以上下对句为基本音乐单位，重视节奏的作用，只是比起蒲剧缺乏音乐旋律，曲调性不强，剧词

朗朗上口，剧本中大量的耍句、拧句都是在自然语音的基础上略加音调变化而形成的吟诵调。少量的宫唱，据杨明

索先生考证，发现它与蒲剧的曲调，在调式上是基本一致的。二者都是徵调式，锣鼓杂戏是以“润”为宫的G徵五声

调式；蒲剧是清角（4）音的七声徵调式，二者同是一个曲式结构，只是杂戏较为原始，蒲剧则移高了一个小三度，

并在原曲调上进一步丰富发展自己的。10)

随着近年来大量仪式戏剧的发掘与整理，锣鼓杂戏的存在并不是一个孤例。同州梆子产生的陕西大荔有陕西跳

戏的上演，北路梆子所属的晋北地区有晋北赛戏，上党梆子流行区域有晋东南队戏。这些古老的仪式戏剧与锣鼓杂

戏一样，同属于北方齐言体吟诵戏剧，这一类吟诵戏剧据统计大概有存目存本六百余种11)，它们在民间迎神赛社活

动中长期存在，并且保留到今天，这说明在中国戏剧发展史上，曾有一个图解史料、追忆史实的齐言体吟诵戏剧的

存在，它们是叙述体向代言体、讲唱艺术向成熟戏曲转变过程中的一个过渡形态，对板式变化体戏曲的形成起到了

非常重要的作用。

4.结论

综上所述，板式变化体戏曲的文体结构演变历程可以概括为诗→以齐言体诗格为韵文部分的诗赞系讲唱艺术→

齐言体吟诵戏剧→板式变化体戏曲。

10)杨明索：《关于锣鼓杂戏》，收入《梆子声腔剧种学术讨论会文集》，山西人民出版社，1984年，pp.303－317。

11)寒声《北方“吟诵体”戏剧是宋杂剧遗响中国戏剧形成的第一梯队》，载《蒲剧艺术》2002年第4期，蒲剧艺术杂志社，pp.1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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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문학 분과Ⅱ】 발표 ➄

“孔子問禮於老子”구를 통해서 본
司馬遷의 서술 시각에 관한 몇 가지 검토

김원중*1)

【목 차】

1. 서론

2. ｢老子韓非列傳｣과 ｢孔子世家｣의 기술 방식의 차이에서 본

  “孔子問禮於老子”구의 문헌자료 검토

3. “孔子問禮於老子”를 제기하게 된 사마천 사상

4. 결론

1. 서론

사기열전의 세 번째 편에 수록된 노자한비열전 은 백이열전 , 관안열전 에 이은 편명인데, 이 편이 갖

는 의미는 사마천의 역사 서술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물론 이

편도 제목과 달리 老子와 韓非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외에 莊子와 申不害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록되

어 있다. 사마천이 노자한비열전 이라는 편을 통해 밝힌 장자나 신불해도 결국 도가를 연원으로 하고 있으

니,1) 이런 바탕에서 사마천은 공자와 노자의 만남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사마천은 老子韓非列傳 의 前半部에서 老子에 대해 그의 행적과 출신 등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疏略

하게 기술하면서 신비적인 요소를 덧붙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편에서 특기할 부분은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예를 물었고 노자가 해법의 제시와 함께 공자를 훈계했다는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성의 문제와 함께 그 시빗거리가 제기된 근거 등을 살펴보고, 이

세기적 장면을 사마천이 굳이 넣은 사상사적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필자는 ‘사마천이 왜 이런 기

술을 하였는가’를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아 儒道 兩家의 회통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사마천은 노자에게 공자가 예를 묻는 상황을 설정하여 꽤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만들었다.2) 필자는 사마천

사상의 본류가 黃老를 추존했다는 반고의 기본학설에 주목하는데3), 사마천의 사상적 계보를 추적해 보면 秦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1) 노자한비열전 이라고 하여 도가와 법가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마천이 이 편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노자의 뒤를 이어 莊子와 申不害, 韓非子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그들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道家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2) 물론 사마천이 최초로 제기했다는 말은 아니다. 유가와 도가의 창시인인 노자와 공자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 혹은 사제
관계임을 밝히는 글들은 文子, 禮記, 莊子, 呂氏春秋, 孔子家語, 韓詩外傳 등의 문헌에 내용이 다양한 시각
으로 나와 있다. 예를 들어 禮記ㆍ曾子问에 보면 유가의 손에 의해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런 고사의 연원 관계를 따져보면 莊子에 나오는 문장과도 상통한다.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가를 폄하하
기 위한 의도로 공자가 노자를 스승으로 섬기는 형상을 각인시킨 것이다.

3) ‘道家’라는 개념은 사마담이 최초로 명명한 것이고 ‘黃老’라는 개념은 사마천이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사마담의 ‘도가’와
사마천의 ‘황로’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황로에게로 귀착된다.’ 말이다. 김원중은 司馬遷의 通變論에 관한 몇 가
지 검토 , 중국인문과학 제49집, 중국인문학회, 2011.pp.231~235 라는 논문을 통해 ‘황로’가 바로 皇帝와 老子의 합성
어임은 널리 알려져 있고, 노자 사상에 편중된 사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황로 사상이 노장사상과 동의어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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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법체계를 이어받으면서 獨尊儒術의 사상적 분위기와 다른 黃老思想을 추존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

하고자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일 것으로 본다. 만일 사마천이 유가보다는 도가 사상으로의 傾倒가 없

다면 구태여 공자가 사상적 성향이 전혀 다른 노자를 만나 禮를 묻는 장면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둘 사이의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학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기본적인 맥락은 유가와 도가의 사

상적 선후 관계와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을 거론할 수 있겠으나, 이 둘 사이의 會通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

야를 확장하는 것이 이 구절을 보는 또 다른 독법일 것이다.

2. 老子韓非列傳 과 孔子世家 의 기술 방식의 차이에서 본

“孔子問禮於老子”구의 문헌자료 검토

老子라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 출신과 이름과 字를 설정하면서 실존 인물로 규정한 사마천은 노자가 그 당

시 주 왕실 장서각의 사관이라고4) 그의 직책까지 명기했다. 그런데 노자에 관한 기술 방식에 대해 다소 석연

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孔子問禮於老子’구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사마천은 老子라는 호칭의 연원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심지어 “蓋”자나 “或”자 등 불확

실한 단어로 노자가 160살 또는 200세까지 살았다고 추정하는5)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마천의 기존의

기술 방식이 사료의 엄밀성에 충실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예를 들어 공자의 제자 77명의 행적을 기록

한 仲尼弟子列傳 을 보면 論語의 문장에 근거하여 그들의 어록을 빠짐없이 기록하고6) 의심나는 대로 남겨
두기도 하면서도7) 생졸년이나 이름이나 字 등을 확실하게 명기하는 방식을 취한 것과 꽤 다른 방식의 기술

방식임을 알 수 있다. 論語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지만, 子貢 같은 경우에는 그가 외교적으로 활약한 상황

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8)에 비춰보면 상당히 의외다. 심지어 ‘노자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라는 의문마저 들게 하는 서술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論語라는 책에 老子라는 이름이 보

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論語가 공자를 위시한 孔門의 어록이 제자들에 의해 편집된 책임을 감안하더

라도 공자와 정치적 혹은 사상적 대립각을 세운 그 당시의 인사들이 거의 빠짐없이 거론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공자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接輿’나 ‘長沮’, ‘桀溺’ 등과 공자의 구체적 대화 사례도 있

는데, 유독 老子라는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자에 대한 사마천의 시각은 어떤가? 史記 孔子世家 를 보면 司馬遷은 孔子가 어려서부터 祭

器를 진설하는 놀이를 하며 놀 정도로 禮에 관심이 많았다는9)점을 거론한다. 老子韓非列傳 에서는 공자가

은 유사어의 개념은 아니라고 했다.
4) 老子韓非列傳 : “老子者, 楚苦縣厲郷曲仁裏人也 姓李氏, 名耳, 字聃,周守蔵室之史也.”
5) 老子韓非列傳 : “蓋老子百有六十餘歳, 或言二百餘歳, 以其脩道而養壽也.”
6) 이를테면, 仲尼弟子列傳 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孔子曰‘受業身通者七十有七人’, 皆異能之士也. 德行：顏淵，閔

子騫，冉伯牛，仲弓. 政事：冉有，季路. 言語：宰我，子貢. 文學：子游，子夏. 師也辟，參也魯，柴也愚，由也喭，回也

屢空.賜不受命而貨殖焉，億則屢中.”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論語에 근거한 것이다. 또 공자의 제 1제자인 顏回를
기술하여 “顏回者，魯人也，字子淵. 少孔子三十歲.”라고 그의 행적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기본적인 맥락이 論語를 벗
어나지 않는다.

7) 仲尼弟子列傳 : “論言弟子籍, 出孔氏古文近是. 餘以弟子名姓文字悉取論語弟子問並次爲篇, 疑者闕焉.”
8) 仲尼弟子列傳 : “田常欲作亂於齊, 憚高國鮑晏, 故移其兵欲以伐魯. 孔子聞之, 謂門弟子曰 “夫魯, 墳墓所處, 父母之國, 國

危如此, 二三子何為莫出?” 子路請出, 孔子止之. 子張, 子請行, 孔子弗許. 子貢請行, 孔子許之.(……)子貢去而之魯. 吳王果

與齊人戰於艾陵, 大破齊師, 獲七將軍之兵而不歸, 果以兵臨晉, 與晉人相遇黃池之上. 吳晉爭彊. 晉人擊之, 大敗吳師. 越王

聞之, 涉江襲吳, 去城七裏而軍. 吳王聞之, 去晉而歸, 與越戰於五湖. 三戰不勝, 城門不守, 越遂圍王宮, 殺夫差而戮其相. 破
吳三年, 東向而霸.(……)子貢一出, 存魯, 亂齊, 破吳, 彊晉而霸越. 子貢一使, 使勢相破, 十年之中, 五國各有變.”이 내용은
앞부분에서는 자공의 언변술과 외교 감각을 높이 평가한 공자가 자공을 외교관으로 인정하는 장면과 중간 부분은 자
공이 조국인 노나라를 위해 주변 국가를 찾아가 뛰어난 언변술로 설득을 하는 구체적 장면과 성과를 기술한 것이다.
맨 마지막은 자공의 뛰어난 역량으로 각국 형세의 균열이 생겨 10년 동안 각 제후국의 형세에 심각한 변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사마천이 얼마나 자료의 선정이나 그 기술에 엄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런 자
공의 외교술은 論語에는 실려 있지 않아 사마천의 개인적 관점이 투영된 부분으로 일정 부분 허구적 요소도 부인할
수 없다.



“孔子問禮於老子”구를 통해서 본 司馬遷의 서술 시각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김원중 ․ 145

145

자신과 전혀 시각이 다른 노자에게 禮를 물으려 찾아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10) 물론 이러한 점을 보

충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孔子家語·觀周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다.

“공자에게 수레 한 승과 말 두 필과 마부까지 주어 공자를 모시도록 하니, 경숙도 공자를 따라 함께 주나라로

가게 되었다. 이리하여 노담에게 예를 묻고, 장홍에게 음악에 대해 물었다. 교사를 지내는 곳을 두루 돌아 명당의

제도를 상고하고 종묘와 조정 법도까지도 관찰하였다. 이에 공자는 한숨 쉬며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비로소 주공

의 성스러움과 주나라가 왕노릇한 까닭을 알게 되었다.11)(與孔子車一乘, 馬二匹, 堅其侍御․敬叔與俱至周, 問禮於

老聃, 訪樂於萇弘, 歷郊社之所, 考明堂之則, 察廟朝之度, 宗廟朝廷之法度也.於是喟然曰, “吾乃今知周公之聖, 與周之

所以王也).”(강조:필자)

윗 문장은 공자세가 의 내용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흡사하며,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나라에 이

르러 노담, 즉 노자에게 예를 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홍이란 자에게 음악도 물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노자를 특정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장홍이란 음악 전문가도 만나 들어보니 왜 주나라가 천하의 왕노릇하는

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老子韓非列傳 12)에서 거론하고 있는 ‘李聃’ 즉 노자의 간단한 행적 소개에 공자가 周로 가서 노

자에게 장차 예를 물으려 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13) 물론 여기서도 사마천은 “將”자를 써서 ‘孔子問禮’의 행

동에 대한 확정성을 유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서술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孔子家語·觀周편과 달리, 또한
사마천은 공자가 주나라에 갔을 때 老子와 만났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가 불확실한 점이 있

다는 의미의 “云”이라는 단어를 써서 단정적 의미의 “曰”자에 비해 불확실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서술기법

을 쓰고 있다.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다. 공자의 제자 77명을 다룬 仲尼弟子列傳 의 앞 부분에서 공자가 엄격히 사사한

자들을 예로 들었는데,14) 사마천은 그 첫 번째 사례로 老子라는 인물을 들면서 “주나라에서는 노자(於周則老

子)라고 적시하였다. 이는 “孔子問禮”라는 구절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이 “孔子問禮”의 문제를 孔子世家 에 나오는 어감상 차이는 적지 않다. 노자한비열전 에서는 공자가

자발적 의지로 찾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 반면, 여기서는 군주의 명 즉 타의에 의해 노자를 찾아간 것으로 되

어 있어 두 편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 방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되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孔子世家

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魯나라 대부 孟釐子가 임종을 앞두고 후계자인 孟懿子에게 “지금 공구는 나이는 어려도 예를 좋아하니 이

사람이 아마도 통달한 자인 것인저! 내가 곧 죽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승으로 모셔라”15)고 말할 정도였

다. 禮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孟釐子가 죽자, 맹의자는 노나라 사람 남궁경숙南宮敬

9) 孔子世家 : “子爲兒嬉戯, 常陳俎豆, 設禮容.”
10) 멘쉬코프 V.N.은 老子와 孔子 , 퇴계학논집, 68권, 퇴계학연구원, 1990, pp.375-378에서 이 둘의 만남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11) 王肅 撰/林東錫 譯註. 孔子家語, 동서문화사, 2009. p.339.
12) 사마천이 이 편을 지은 이유에 대해 太史公自序 에서 “老子無爲自化, 清靜自正; 韓非揣事情, 循勢理. 作老子韓非列

傳第三”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老子와 韓非 두 사람이 아니고 莊子와 申不害도 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 편을 논찬하면서 “老子所貴道, 虛無, 因應變化於無爲, 故著書辭稱微妙難識, 莊子散道德, 放論, 要亦歸之自然,
申子卑卑, 施之於名實,韓子引繩墨, 切事情, 明是非, 其極慘磁少恩. 皆原於道德之意, 老子深遠矣.”라고 하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네 사람을 한 편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모두 노자를 연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3) 劉蘊之는 司馬遷列孔子於世家而列老子於列傳思想抉微 (人文雜志, 第1期, 1997.)라는 논문에서“關於老子,史記·老
子韓非列傳有一段有趣的記載.”(p.76)이라고 하면서 바로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만난 장면과 구체적으로 훈계를 듣고
제자들에게 용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는 장면을 인용하고 나서 “這說明司馬遷將上述一段話納入老子列傳是有他自己的

用意的. 這段話中老子用來告訴孔子的話, 確實道出了孔, 老之間的差別.”(p.76)라고 하여 공자와 노자의 차별성을 강조하
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단언했다. 물론 사마천이 공자를 世家에 노자를 列傳에 배치한 의도도 당연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在這裏, 似乎並不存在所謂的褒貶高低, 而只存在著風格和途徑的異尚”p.
76)

14) “孔子之所嚴事：於周則老子；於衛，蘧伯玉；於齊，晏平仲；於楚，老萊子；於鄭，子產；於魯，孟公綽.數稱臧文仲、柳

下惠、銅鞮伯華、介山子然，孔子皆後之，不并世.”
15) 孔子世家 : “今孔丘年少好禮, 其達者歟? 吾即沒, 若必師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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叔과 함께 공자에게 가서 예를 배웠다고 사마천은 부연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에 정통하다고 평가받은 공자가

다시 군주의 명에 의해 노자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인데, 신빙성은 꽤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노자한비열전 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해당 부분을 보자.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장차 노자에게 예를 물으려 했다. 당신이 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뼈가 이미 썩고 단

지 그들의 말만이 남아 있을 뿐이오. 또 군자는 그 때를 얻으면 달려가지만, 그 때를 얻지 못하면 쑥이 포개져서

가는 듯하오. 내가 듣건대 훌륭한 상인은 깊숙이 숨겨 두어 텅 빈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

니고 있지만, 모양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모습과 지나친 야심

을 버리시오. 이러한 것들은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은 이와 같을 뿐이오.

“孔子適周, 將問禮於老子. 老子曰, 子所言者, 其人與骨皆已朽矣, 獨其言在耳. 且君子得其時則駕, 不得其時則蓬累而行.

吾聞之, 良賈深藏若虛, 君子盛德, 容貌若愚. 去子之驕氣與多欲, 態色與淫志, 是皆無益於子之身. 吾所以告子, 若是而

已.”

윗 문장을 좀 더 분석해 보자. “孔子適周, 將問禮於老子”라는 문장에서 암시되듯, 첫째는 공자가 주나라에

들어가 예를 물었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16) 노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행동의 주체는 군자다. 노자가 말하는

無爲自然의 시각에 의해 공자가 묻고자 하는 禮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자의 교만과 욕망 그리고 주제넘은
의지17)를 공격하면서 이런 것이 공자가 추구하는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일침이었다.18) 그런데 “容貌若

愚”라고 한 단어는 둘 사이의 만남에서 의미심장한 함축적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추적해 가면 공자가 어리

석다고 비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제자로 평가한 顔回의 어리석음[愚]과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노자가 세상을 떠나 은둔하면서 道德의 길을 발견하여 道德經을 완성했듯이19), 공자 또한 안회라는 제
자를 통해 군자의 길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윗글에서의 논조는 노자가 일방적으로 공자에게 충고하는 방식으

로, 상호 존중이라든지 상호배려의 화법은 보이지 않는다. 문맥 그대로 공자가 일방적으로 노자의 훈계를 듣

는 장면으로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둘의 공통분모로서의 ‘愚’의

문제는 단순 그 이상의 차원인 것이다.

다시 노자의 시각으로 돌아가 보자. 노자에 따르면 禮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이고 꾸미는 수단이

다. 예는 마음으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더구나 노자는 ‘道’와 ‘德’을 최상으로 여기어

‘禮’에 있어서 분별된 관점으로 공자가 중시해 온 ‘禮’와는 또 다른 가치의 변별을 보인다. 공자가 예에 입각하

여 행동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했다면, 노자는 예의 가식성에 주목한다. 공자는 예를 현실과 제도에서 추구하

고자 하지만, 노자는 그런 공자의 자세를 덧없고 무의미한 것이라 평가절하한다. 최상의 예는 내심을 거짓 없

이 표현하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겉을 포장하기에 그러한 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노자 사상의 가치

서열에서 볼 때, 禮는 가장 낮은 단계이다. 가장 상위의 것은 道다. 그러기에 노자가 보기에 예를 추구하는 공

자의 삶 그 자체는 허황한 것일수 밖에 없다.

여기서 다시 공자세가 에 묘사된 “孔子問禮於老子”구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이 1열 글자의 의미에 대해 李巍는 故事演义与学派关系―孔子问礼于老子的再考察 이란 논문에서 “史记的叙述，很

可能是出于道家系统对上述两种故事素材的整合，而这正与先秦ㆍ秦汉时期儒道关系从“内外”格局到“六家”格局的变化有关.”
(p.41)이라고 지적했다.

17) 노자의 이런 질책은 공자가 추구한 삶의 방향이 관직을 얻고자 제후국을 다닌 상황과 결부된다. 사마천도 儒林列傳

에서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 70명 중에서 은둔한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 활약상을 보였다는 점을
“自孔子卒後，七十子之徒散游諸侯，大者為師傅卿相，小者友教士大夫，或隱而不見. 故子路居衛，子張居陳，澹臺子羽居

楚，子夏居西河，子貢終於齊.如田子方ㆍ段干木ㆍ吳起ㆍ禽滑釐之屬，皆受業於子夏之倫，為王者師.”라고 구체적으로 적
시했다.

18) 이런 일침은 莊子·外物에도 다음과 같이 老萊子의 입을 빌려 핀잔하는 내용이 있다.“老萊子之弟子出薪，遇仲尼，反

以告曰：‘有人於彼，修上而趨下，末僂而後耳,視若營四海，不知其誰氏之子.’老萊子曰：‘是丘也，召而來！’仲尼至.曰：
‘丘！去汝躬矜與汝容知，斯為君子矣.’仲尼揖而退，蹙然改容而問曰：‘業可得進乎？’老萊子曰：‘夫不忍一世之傷，而驁萬世

之患，抑固窶邪？亡其略弗及邪？’惠以歡為驁，終身之醜，中民之行進焉耳, 相引以名, 相結以隱.”
19) 사마천은 이 과정을 나름 정확성을 기해 기술하기를 “老子修道德，其學以自隱無名為務. 居周久之，見周之衰，乃遂去.

至關，關令尹喜曰:‘子將隱矣，彊為我著書.’於是老子乃著書上下篇，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莫知其所終.”(강조:필자)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에서도 노자가 주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주나라가 쇠락하는 것을 보고는 떠났다고 기록한 것을
보아 공자가 주나라에 있는 노자를 만나 예를 물었다는 사마천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서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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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라의 남궁경숙이 노나라 군주에게 말했다. “청하건대 공자와 함께 주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노나라 군주는 그에게 수레 한 대와 말 두 마리 그리고 어린 시종 한 명을 갖추어 주고 주나라에 가서 예를 물어

보게 했는데, 아마도 이때 老子를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공자가〕 떠나간다고 하자, 노자가 그를 배웅하며 말했

다. “내가 듣건대 돈 많고 신분이 귀한 자는 사람을 배웅할 때 재물로 하고, 어진 자는 사람을 배웅할 때 말로써

한다고 하오. 나는 돈 많고 신분이 귀하지는 못하나 마음속으로 어진 사람이라고 부르고자 하니 다음과 같은 말로

써 그대를 배웅하겠소. ‘귀 밝고 눈 밝아 깊이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다가설 수 있으니 이는 다른 사람을

잘 거론하기 때문이요, 널리 익히고 변론을 잘하고 재능이 깊고 큰 사람은 그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잘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하된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魯南宮敬叔言魯君曰; “請與孔子適周”魯君與之一乘車,

兩馬, 一豎子俱. 適周問禮, 蓋見老子云. 辭去, 而老子送之曰; “吾聞富貴者送人以財, 仁者送人以言. 吾不能富貴, 竊仁

人之號,送子以言, 曰;‘聰明深察而近於死者, 好議人者也. 博辯廣大危其身者, 發人之惡者也. 爲人子者毋以有己, 爲人臣

者毋以有己.’”)20)

그 당시 노나라에서의 공자의 상황을 추적해 보자. 가난하고 지위가 낮았던 공자는 季氏 즉 魯나라 哀公 

때 작은 벼슬아치로 있으면서 司空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그가 “얼마후 노나라를 떠나 제나라에서 내

쳐지고 宋나라와 衛나라에는 쫓겨나고, 陳나라와 蔡나라 사이에서는 곤궁하게 되자 이에 노나라로 되돌아왔다

(已而去魯，斥乎齊，逐乎宋衛，困於陳蔡之閒，於是反魯).”21)고 한 사마천의 기록이 있고, 이런 사실은 論語
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莊子·天運에도 나와 있다.22) 물론 노나라에서 공자에게 예우를 잘해 주었으며
공자는 당시 남궁경숙과 잘 지냈는데, 남궁경숙이 먼저 “청하건대 공자와 함께 주나라에 가고자 합니다”라고

했으며, 노나라 군주가 수레 한 대와 말 두 마리, 어린 시종 한 명을 주어 만나게 했다는 것이 사마천의 구체

적인 기술내용이다.

윗 문장은 공자가 노나라 군주의 명에 의해 간 것으로 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찾아가 만난 듯한 뉘앙스를

주는 노자한비열전 과는 확연한 다르며, 일방적으로 훈계를 듣는 장면과 달리 여기서는 꽤 우호적이다. 그리

고 둘 사이의 만남을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두 편의 서술 시각의 편차가 매우 커서 사마천의 기술 방식에 의

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과연 “孔子問禮於老子”라는 구절의 신빙성이 이 두 편 가

운데 어느 쪽에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노자한비열전 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분량

상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노자가 배웅하면서 한 말에 그치는 공자세가 와 달리 노자한비열전 에는

공자가 다시 돌아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노자를 만나고 온 느낌을 서술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

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자는 돌아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새는 잘 난다는 것을 나는 알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나는 알

며,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을 나는 안다. 달리는 것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질로 잡을 수

있으며, 나는 것은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마치 용 같은 존재였다.”(孔子去, 謂弟子曰, “鳥，吾知其能

飛. 魚, 吾知其能遊. 獸, 吾知其能走. 走者可以爲罔, 遊者可以爲綸, 飛者可以爲矰. 至於龍吾不能知, 其乘風雲而上天.

吾今日見老子, 其猶龍邪!”23)

이러한 공자의 극찬은 論語에서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윗 문장에서 공자의 발언은
매우 유별나다고 할 수 있다. 노자를 영험한 존재로 칭송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를 용 같은 존재로 위상을

드높인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24)

20) 번역은 김원중, 사기세가, 민음사, 2015. p.642에 따랐다. 아울러 본고에 인용된 사기열전의 예문의 번역은 쪽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김원중의 번역을 따랐음을 밝힌다.

21) 김원중, 공자세가 , 민음사, 2015, p.641.
22) “孔子西遊於衛.顏淵問師金，曰：‘以夫子之行為奚如？’師金曰：‘惜乎，而夫子其窮哉！’顏淵曰：‘何也？’師金曰：‘夫芻狗之

未陳也，盛以篋衍，巾以文繡，尸祝齊戒以將之；及其已陳也，行者踐其首脊，蘇者取而爨之而已.(……).’”
23) 老子韓非列傳 .
24) “夫禮者，忠信之薄而乱之首”(道德经38章)를 주창하는 노자를 “問禮”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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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마천도 공자세가 의 윗 문장의 바로 뒤에 “공자가 주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니 제자들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孔子自周反于魯，弟子稍益進焉).”고 노자를 만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仲尼弟子列傳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77명의 제자들을 남긴 공자와 달리 노자는 신빙할 수 있는

제자가 없어 그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 신비스러운 자취만 남아 있는 것이 노자한비열전 의 문헌학적 한계

이고, 사마천 기술의 맹점인 바, 이 점에서 공자의 노자 방문 사례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작동할 소지

가 있는 것이다. 즉 사마천이 노자의 행적에 관해 기술한 부분이 모호하고 신뢰성을 저해할 만한 문장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말이며, 이 점에서 사마천 사유의 도가적 성향이 강한 탓으로 돌릴 만한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論語ㆍ微子편을 보면 초나라의 미치광이 接輿가 공자를 ‘鳳’에 비유한25) 사례와 비슷하게 볼 때, 노

자를 龍에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공자가 노자의 신비스러움을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한

점에서, 우리는 노자에 대한 공자의 의미부여가 얼마나 과한지 짐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과도한 노자 추존에 대해 유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唐代 韓愈는 原道 라는 글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즉 노자에게 예를 물어본 것에 대해 황당하고 괴이한 가설이라고 비판했다.

아! 후세 사람이 인의와 도덕의 이야기를 들으려 해도 누구를 따라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노자의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는 내 스승의 제자이다’라고 하고, 부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자는 내 스승의 제자이다’라고 하였

다. 공자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익히 듣고 그 거짓을 즐거워하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또 말하기를

‘나의 스승도 또한 일찍이 말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단지 그들의 입에서 그 일을 거론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책에도 써 두기도 하니, 아! 후세 사람들이 인의와 도덕의 학설을 들으려 하더라도 그 누구를 따라서 그것을 구하

겠는가? 심하구나. 사람들이 괴이함을 좋아함이여! 그 실마리를 구하지 않으며 그 끝을 묻지도 않고 오직 괴이한

것만을 들으려 함이여!(嘻, 後之人其欲聞仁義道德之說, 孰從而聽之? 老者曰, “孔子, 吾師之弟子也.” 佛者曰, “孔子,

吾師之弟子也.” 爲孔子者, 習聞其說, 樂其誕而自小也, 亦曰, “吾師亦嘗師之云爾.” 不惟舉之於其口, 而又筆之於其書,

噫! 後之人雖欲聞仁義道德之說, 其孰從而求之? 甚矣, 人之好怪也, 不求其端, 不訊其末, 惟怪之欲聞.)26)

윗 글은 유가의 道統의 확립을 천명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성인의 도에 비유하면서 유가를 수호하고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내용이다.

한유의 시각에서 보자면, 伯夷列傳 에서 伯夷와 叔齊에 대한 공자의 평을 비판적으로 본 사마천이 여기에

서도 노자에 비해 다소 부족한 공자를 설정함으로써 공자에게 훈계하는 노자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적

인 설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3. “孔子問禮於老子”를 제기하게 된 사마천 사상

사마천이 노자를 중심에 두고 있고, 도가에 대해 꽤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거론하였다. 그러나 다음 문장을 보면 유가와 도가의 가는 길이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에서 노자의 학문을 배우는 이들은 유가 학문을 내치고, 유가 학문을 배우는 이들은 역시 노자를 내쳤다.

‘길이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마도 이러한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李耳는 하지 않는 것으로

써 저절로 교화되게 하고, 막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저절로 올바르게 되도록 했다. (世之學老子者則絀儒學, 儒學亦

絀老子. ‘道不同不相為謀’, 豈謂是邪? 李耳無為自化, 清靜自正.)27)

의문을 제기하는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볼 때 그러하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용과 같은 존재라고 노자를 극찬한
공자의 말도 따지고 보면 노자를 숨어 있는 군자의 시각으로 본 의도도 있을 것이다.

25) 論語·微子 “楚狂接輿, 歌而過孔子曰, 鳳兮, 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 已而, 今之從政者殆而.”
26) 韓愈全集·原道, 上海古籍出版社, 1997, p.120.
27) 老子韓非列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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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에서 사마천은 노자의 학문과 道는 유가의 학문과 확연하게 대립된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노자는

“無爲”와 “淸靜”을 통해 스스로 “化”와 “正”으로 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사마천은 양자 사이의 회통 가능성

을 확실히 부정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취하고 있다. 사마천이 “길이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한 말인 듯하며, 이렇게 보면 이들의 회통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사례는 사마천이 기술한 莊

子에 관한 내용도 이런 유가와는 근본적으로 길을 달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어 있다.

그의 학문은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그 학문의 요체는 근본적으로 노자의 학설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책 10여만 자는 대부분 우화이다. 어부 , 도척 , 거협 편을 지어서 공자 무리를 호되게 비판하고 노자의

가르침을 밝혔다. … 책을 지음에 빼어난 문사로 세상일을 살피고 인간의 마음에 어울리는 비유를 들어 유가와 묵

가를 예리하게 공격했다.(其學無所不闚, 然其要本歸於老子之言. 故其著書十餘萬言, 大抵率寓言也. 作漁父盜蹠胠篋,

以詆訿孔子之徒, 以明老子之術. … 然善屬書離辭, 指事類情, 用剽剝儒墨.”)28)

노자의 학문을 근원으로 한 장자의 사유는 노자의 관점과 접맥되어 있고 공자의 무리와는 근본적인 궤를

달리한다는 입장을 확연히 드러내는 대목이다.29) 이러한 사마천의 시각은 사마천 역사 서술 시각의 도가적

성향을 드러내는 주요한 단서로 삼기에 충분하며, 유가와 도가의 회통 가능성에 관한 확연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열전의 맨 마지막 편명이면서도 전서의 서문격인 太史公自序 에서 사마천은 자신의 世系도 거론하고 있는

데 太史公인 아버지 司馬談의 학문 내력과 ‘論六家要旨’30)를 소개했다. 사마천은 사마담의 설을 그대로 인용

하면서 ‘陰陽’, ‘儒’, ‘墨’, ‘名’, ‘法’, ‘道德’으로 세분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道德’이라고 말한 道家에 대해 “그 학

술은 음양의 大順을 따랐으며, 유가와 묵가의 장점을 취하였으며, 명가와 법가의 요지를 취하였다”31)라고 높

이 평가했다. 班固는 漢書ㆍ藝文志에서 이런 사상을 ‘雜家’라고 명명했다.32) 사마천은 사마담이 ‘논육가요지’

28) 老子韓非列傳 .
29) 이런 사마천의 道家에로의 傾倒的 서술 시각은 신불해에 대한 짧은 기록에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법가의
학술을 배운 신불해의 명성과 재능의 근본 역시 “學術以幹韓昭侯, 昭侯用為相. 內脩政教, 外應諸侯, 十五年. 終申子之身,
國治兵彊, 無侵韓者. … 申子之學本於黃老而主刑名.”라고 하면서 黃老에 바탕을 두고 刑名을 내세웠다고 기술하였다.
사마천은 황로사상을 숭상하여 무위의 다스림을 찬양하였고, 법가에 대해서는 인륜의 질서를 어그러뜨린다고 보아 결
과적으로 엄격하기만 하고 은혜가 결핍된 것으로 비판하였으니 한때의 계책으로 쓸만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순 없다
고 하면서 그의 정치적 시각을 드러냈다. 秦 왕조가 세워진 이후 여전히 법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예로 다스리
지 않아 결과적으로 13년 만에 멸망했던 것도 한 예다. 이러한 시각은 열전 기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예컨대 孝公

을 도와 변법을 단행한 商鞅에 대해서도 각박하다는 식의 평가를 내린다거나, 한 무제시기의 酷吏들에 대해 부정적으
로 평가가 그러하다. 즉 혹리열전 에서 노자의 말을 인용하여 上德의 개념을 동원하여 특별히 주례의 시대를 숭상
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예의의 문제를 중시한 것이다.

30) 이 ‘論六家要旨’를 통해 사마담은 백가쟁명 이후 선진제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한 논문으로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 후대 학술비평의 한 사례로 충분히 거론될 성질의 것이다. 司馬談은 이 글의 첫머리에서
“太史公仕於建元元封之間, 湣學者之不達其意而師悖, 乃論六家之要曰,”라고 하고는 ‘家’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육가를 陰

陽·儒·墨·名·法·道德 등으로 분류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名家라는 명칭인데 이것을 두고 胡適은 “古代沒有什麼‘名
家’. 無論哪一家的哲學, 都有一種爲學的方法. 這個方法便是這一家的名學. 所以老子要無名, 孔子要正名, 墨子說‘言有三

表’……因爲家家都有‘名學’, 所以沒有什麼‘名家’”.(胡適,胡適學術文集, 中華書局, 1991. p.130 )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명가란 개념 규정에 대한 사마담의 방식에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호적의 논지 전개는 梁啟超에 의해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니, “探所分六家, 雖不敢謂爲絕對的正當, 然以此櫽括先秦思想界之流別, 大概可以包攝, 而各家相互間之界域,
亦頗分明. 儒墨爲當時顯學, 其標幟最易認識, 無待多論. “道德”一語, 雖儒墨及他家所同稱道, 然老莊一派, 其對於“道”字頗

賦予以特別意味, 其應用之方法亦不與他家同稱道, 則其自成一派甚明予. 陰陽家之書今無傳者, 吾輩頗難臆斷其學說之內容

及價值, 然鄒衍……以六家攝之, 可無甚牾漏也.”(錢穆,中國學術通義,台灣:學生書局, 1976. pp.34-36.재인용) 사마천 이전
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거론하였다. 또한 이 글의 창작 시기에 관해서는 학계의 논쟁거리인데, 어떤 학자는 建元 元封

의 시기와 한 무제가“罷黜百家，獨尊儒術”의 기치를 내건 시기라고 보고, 또 다른 학자는 “罷黜百家，獨尊儒術”의 기
치를 내걸기 이전의 시기라는 것인데, 대체로 전자의 입장이 설득력이 더 있다.

31) “道家使人精神專一, 動合無形, 贍足萬物. 其為術也, 因陰陽之大順, 采儒墨之善, 撮名法之要.”
32) “雜家者流, 蓋出於議官, 兼儒墨, 合名法, 知國體之有此, 見王治之無不貫, 此其所長也. 及盪者爲之則漫羨而無所歸心.”(漢

書ㆍ藝文志) 여기서 주목할 점은 宋洪兵의 지적대로 사마담이 논한 ‘道家’를 ‘漢初黃老’와 구별하고, 그가 말한 ‘道德’
은 ‘內聖外王’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한 이상이라는 점이다. 宋洪兵, 論司馬談之“道家”概念與司馬遷之“黃老”概念 , 
國學學刊 2016.2, p26. “司馬談論六家要旨之“六家”之“家”，至少在除“道家”之外的“五家”層面藴涵學派意義上之分類意

味,陰陽·儒·墨·名·法皆對應於切實存在的學術史圖景. 然其所論“道家”之特徵並非指向“漢初黃老”, 而是其學術理想與政治立

場之表達, 這直接源自莊子·天下篇倡導的“內聖外王”之道. 司馬遷多次提及“歸本於黃老”, 此“黃老”即其父“道家”之本來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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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논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사마담은 유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은 많으나 요점

이 적고 배우기 힘드나 공은 적다고33)비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가는 시대와 대상에 따라 변화하면서 풍속

을 세우고 일을 시행함에 모두 알맞으며, 가르침은 간략하면서도 실행하기 쉽고 할 일은 적으나 공은 많다

고34) 칭찬한다.

사마천이 주역과 예기를 존중하여 유가적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스르려 않은 이유로 家學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35) 예컨대 사마천은 “예는 사람의 성품에 근거하여 수식을 더하고 대략

古今의 변화에 어울리게 하는 것”36) 태사공자서 이라고 하면서 예서 를 썼다고 밝혔듯이 사마천은 공자도

꽤 추존했다는 점이다.

사마천이 공자 추존 의지를 밝힌 太史公自序 의 발언이다.

선친께서 “주공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지나 공자가 있고, 공자가 죽은 뒤 지금에 이르기까지 500년이 되었

으니 다시 밝은 세상을 이어받고 역전을 바로잡고 춘추를 이어받고 시ㆍ서ㆍ예ㆍ악의 근본을 밝히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선친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그 뜻이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太史公曰：“先人有言：‘自周公卒五百歲而有孔子.孔子卒後至於今五百歲，有能紹明世，正

易傳，繼春秋，本詩ㆍ書ㆍ禮ㆍ樂之際？”意在斯乎！意在斯乎！小子何敢讓焉.)37)

윗 글을 통해 사마천이 사기 저술의 이유로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고 춘추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
를 밝히고는 있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공자의 후계자임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마천은 세상을

뒤흔든 명작들 대부분이 역경을 딛고 탄생한 것이라고 하면서38)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고난을 겪고 
춘추를 지었다”39)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이 춘추필법의 계승자임을 암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
신도 궁형이라는 역경을 딛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사실상 사마천이 공자

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가 공자가 노자를 만나 예를 물었다는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필자는 太史公自序 에 나오는 사마천의 발언을 통해 왜 그가 도가를 우선시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意, “老”爲內聖, “黃”爲外王. 因此, 莊子·天下篇之“內聖外王”,司馬談之“道家”及司馬遷之“黃老”，均不確指先秦以降某一

派學說，也非傳統學派意義上“道家”思想之流脈，而是一種完備純善之理想表達.”
33) 太史公自序 , “儒者博而寡要, 勞而少功.”
34) “與時遷移，應物變化，立俗施事，無所不宜，指約而易操，事少而功多.”( 太史公自序 )이러한 사마천의 시각에 대해 桓

譚은 “昔老聃著虛無之言兩篇, 薄仁義, 非禮學, 然後世好之者尚以爲過於五經, 自漢文景之君及司馬遷皆有是言.”(漢書·揚
雄傳)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후세의 학자들이 사마천 학술 사상의 맥락을 도가에 귀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를 테면, 李長之는 “司馬遷的主要思想的路線, 所走的卻是他父親的同樣道路, 這便依然是道家. 道家的主要思想是自然主義,
這也就做了司馬遷的思想的根底.”(李長之, 司馬遷之人格與風格, 三聯書店, 1984. p.186.)라고 하면서 사마천 사상의 주
요한 뿌리가 도가이고 자연주의의 문제라고 했다. 사마천의 도가 추존 성향은 伯夷列傳 에서 “或曰, 天道無親, 常與善

人. 若伯夷叔齊, 可謂善人者非邪? 積仁潔行如此而餓死!”라고 한 구절이나 貨殖列傳 에서 “老子曰至治之極, 鄰國相望,
雞狗之聲相聞, 民各甘其食, 美其服, 安其俗, 樂其業, 至老死不相往來.' 必用此爲務, 挽近世塗民耳目, 則幾無行矣.”등의 문
장을 통해 그 사례로 거론될 수 있겠다.

35) 사마천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한 무제 때 太史令에 임명되면서 황로 사상을 받들고 당대의 저명한 지식인들에게
천문학과 周易 및 음양의 원리 등도 배웠다. 여기에 10살 때 아버지 사마담을 따라 長安에 와서 그 당시 董仲舒와
孔安國에게 유가의 고문을 배웠고, 아버지가 죽은 후 삼 년이 지나 무제 元封 3년(기원전 108년)에 태사령이 되어 무
제를 시중하면서 封禪에 참여하기도 하고 역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36) 太史公自序 는 열전의 마지막 편으로 들어가 있다. 사기의 서문격으로 사기 130편에 대한 간단한 해제가 붙어
있어, 사기전체의 대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사마천의 가계, 사마씨 부자의, 사마천의 청년 시절과 부친의 죽음 및
태사령이 된 자신, 사마천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는 과정, 사마천과 호수의 춘추 논쟁, 사마천이 궁형을 받고 발분해
서 글을 쓰게 된 동기, 사기 전편의 해제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37) 史記列傳·太史公自序 본고의 번역은 김원중, 사기열전1, 2 , (2014, 민음사, 서울)을 기본적으로 따랐음을 밝힌다.
38) 太史公自序 , “夫詩書隱約者, 欲遂其志之思也. 昔西伯拘羑裏, 演周易; 孔子厄陳蔡, 作春秋; 屈原放逐, 著離騷; 左丘失明,

厥有國語; 孫子臏腳, 而論兵法; 不韋遷蜀, 世傳呂覽; 韓非囚秦, 說難孤憤; 詩三百篇, 大抵賢聖發憤之所爲作也. 此人皆意

有所鬱結, 不得通其道也, 故述往事, 思來者.”
39) 太史公自序 : “孔子厄陳蔡，作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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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는［억지로］하는 것이 없음을 주장하면서‘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하는데, 그 실질은 쉽게 시행할 수 있지

만, 그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들의 학술은 虛無를 근본으로 삼고 순응에 따르는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 고정된

형세도 없고 변하지 않는 일정한 형상도 없으므로 만물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만물보다 앞서지 않고

만물보다 뒤쳐지지 않으므로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道家無爲, 又曰無不爲, 其實易行, 其辭難知. 其術以虛無爲

本, 以因循爲用. 無成勢, 無常形, 故能究萬物之情. 不爲物先, 不爲物後, 故能爲萬物主.)

윗글에서 확인되듯 사마천은 도가에 대해 꽤 우호적이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주역과 예기를 존중하
여 유가적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스르려 않았는데, 이런 시각의 확립에는 家學이 그 근저에 자리 잡

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사마천은 “예는 사람의 자질에 근거하여 문채로 삼고 대략 古今의 변화에 어울리

게 하는 것”40)라고 하면서 禮書 를 썼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사마천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상의 핵인 황로 사상에 입각한 無爲의 다스림을 강조했다. 이는 한 무제의 대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제왕 중

심의 통치 질서 체계를 확립하려는 현실적 측면과 관련되며 유가에서 말하는 예악의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사마천은 예란 왕도와 통하며 인륜의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했으니, 인간의 행위를 인도하는 모든 사회

활동의 공동 규범이며 아울러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 사마담과

마찬가지로 사마천 역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였는데 그가 쓴 論六家要志 라는 글에서도 음양가를 첫머리에

두고 도가로써 끝맺은 데서41) 그의 성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班固도 지적했듯이 “또한 그(사마천)가 시비를 가리느라 성인의 모습을 왜곡했으며, 大道를 논할 때에도 黃

老사상을 앞에 두고 六經을 뒤에 놓았으며, 유협을 서술할 때에는 處士들을 제치고 奸雄들을 부각했다. 또 貨

殖을 서술할 때에는 세력과 이익을 높이고 천하고 가난한 것을 수치로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가 만든

폐단이다.”42)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이 쓴 論六家要志 라는 글에서도 음양가를 첫머리에 두고 도가로써 끝맺은 데서43)

알 수 있듯이 가학의 계승을 중시했다. 사마천이 말하는 무위의 정치관은 곧 그의 사상이며 ‘無不爲’, 즉 ‘하지

않음이 없는’ 정치 이상은 바로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초기에 유행된 하나의 사상 조류이기도 하다. 사마천

은 한나라 초기에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데에는 황로 도가가 유리하다고 보았으며 아울러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사상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반고의 비판 의도는 사마천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황로 사상에

속하므로 전통적인 가치 관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역사 서술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말로 풀

이될 만하다.44)

40) 太史公自序 :“禮因人質為之節文，略協古今之變。”
41) “夫陰陽·儒·墨·名·法·道德, 此務爲治者也, 直所從言之異路, 有省不省耳. 嘗竊觀陰陽之術, 大祥而衆忌諱, 使人拘而多所畏.

然其序四時之大順, 不可失也. 儒者博而寡要, 勞而少功, 是以其事難盡從. 然其序君臣父子之禮, 列夫婦長幼之別, 不可易也.
墨者儉而難遵, 是以其事不可遍循. 然其本節用, 不可廢也. 法家嚴而少恩. 然其正君臣上下之分, 不可改矣. 名家使人儉而善

失眞 ; 然其正名實, 不可不察也. 道家使人精神專一, 動合無形, 贍足萬物. 其爲術也, 因陰陽之大順, 釆儒墨之善, 撮名法之

要, 與時遷移, 應物變化, 立俗施事, 無所不宜, 指約而易操, 事少而功多. 儒者則不然. 以爲人主天下之儀表也, 主倡而臣和,
主先而臣隨. 如此則主勞而臣逸. 至於大道之要, 去健羨, 絀聰明, 釋此而任術. 夫神大用則竭, 形大勞則敝. 形神騷動, 欲與天

地長久, 非所聞也. 夫陰陽四時·八位·十二度·二十四節各有敎令, 順之者昌, 逆之者不死則亡, 未必然也, 故曰:“使人拘而多

畏”.夫春生夏長, 秋收冬藏, 此天道之大經也, 弗順則無以爲天下綱紀, 故曰:“四時之大順, 不可失也”.
42) “又其是非頗繆於聖人, 論大道則先黃老而後六經, 序遊俠則退處士而進姦雄, 述貨殖則崇勢利而羞賤貧, 此其所蔽也.”(漢書

ㆍ司馬遷傳) 이 司馬遷傳 의 내용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太史公自序 와 보임소경서 와 문맥이나 자구 등이 상당
부분 일치되어 반고가 사마천의 글을 상당 부분 베껴 쓴 것이 확실하다.

43) “夫陰陽·儒·墨·名·法·道德, 此務爲治者也, 直所從言之異路, 有省不省耳. 嘗竊觀陰陽之術, 大祥而衆忌諱, 使人拘而多所畏.
然其序四時之大順, 不可失也. 儒者博而寡要, 勞而少功, 是以其事難盡從. 然其序君臣父子之禮, 列夫婦長幼之別, 不可易也.
墨者儉而難遵, 是以其事不可遍循. 然其本節用, 不可廢也. 法家嚴而少恩. 然其正君臣上下之分, 不可改矣. 名家使人儉而善

失眞. 然其正名實, 不可不察也. 道家使人精神專一, 動合無形, 贍足萬物. 其爲術也, 因陰陽之大順, 釆儒墨之善, 撮名法之要,
與時遷移, 應物變化, 立俗施事, 無所不宜, 指約而易操, 事少而功多. 儒者則不然. 以爲人主天下之儀表也, 主倡而臣和, 主先

而臣隨. 如此則主勞而臣逸. 至於大道之要, 去健羨, 絀聰明, 釋此而任術. 夫神大用則竭, 形大勞則敝. 形神騷動, 欲與天地長

久, 非所聞也. 夫陰陽四時·八位·十二度·二十四節各有敎令, 順之者昌, 逆之者不死則亡, 未必然也, 故曰“使人拘而多畏”. 夫
春生夏長, 秋收冬藏, 此天道之大經也, 弗順則無以爲天下綱紀, 故曰“四時之大順, 不可失也”.

44) 물론 이런 면모는 당나라의 대문장가 韓愈가 명문으로 꼽은 曹相國世家 에서도 드러난다. 조참은 유방이 천하를 쟁
패 과정의 핵심 참모로서, 진나라 말기부터　옥리 출신이면서도　유방이　기병할　때　그의　뒤를　따라　나서　공을　
여러 번　세웠으며, 소하의 뒤를 이어 청정 무위의 도가 사상으로 무장하여 별 무리 없이 기존의 업적을 수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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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이 기술한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24사의 첫 번째 역사서라는 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남송의 理學者인 朱熹도“또한 공자가 비록 태어나

면서 아는 자라고 말했으나 일마다 사람들에게 물으러 갔으니 마치 노담과 같은 부류에게 예를 묻고 상례를

물은 일은 매우 많다(且看孔子虽曰生知，事事去问人，若问禮问丧于老聃之类甚多.)”（朱子语类卷118)라고 하
면서 이 일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주희는 노자가 예에 정통한 이유로 그가 사관임

을 강조하면서 적지 않은 관청의 서적을 접할 기회를 많이 얻었으므로 당시 夏 ,商,周의 예에 정통할 개연성

을 충분하다고 보았으며45), 이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不恥下問을 마다하지 않는 공자의 겸허한 지적 욕구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는 시각을 견지했다. 그런데 주희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자가 예를 물은 老聃이

老子의 저자인 老子와 다른 인물임을 제시하면서도 고증할 방법은 없다는 식46)으로 얼버무렸다.

또 다른 남송의 사상가로 永嘉学派의 집대성자로 朱熹의 理学,陆九渊의 心学과 더불어 南宋의 三大学派로

추앙받았던 葉適도 “공자가 노자를 용이라고 찬미한 것은 황로학자로서 공자를 빌려 그 스승의 말을 중시한

것이다”47)고 말했다.

顧頡剛은 “노자는 어째서 공자의 선생님이 되었는가? 나는 이것이 와전된 요언이 아니고 계획된 선전이라

고 생각한다.”48) 라고 하면서 꽤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마천의 견해를 반박한 사례다. 徐复观도 老子列传 에

서의 “问礼”이야기가 유가에서 나온 것이지 도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심지어 공자와 노자의

회담은 周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예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49)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유나 주희, 섭적, 고힐강 등의 반론이 사마천이 설정한 노자와 공자의 만남 그 역사

적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할 만한 근거로 작동될 수는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논쟁이 유발

되었다는 것은 사마천의 설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는 반증이다.

4. 결론

이상의 검토 결과, 도가적 성향이 강한 사마천이 다룬 伯夷·叔弟, 鮑叔과 管仲 및 晏嬰 등을 열전의 맨 앞

두 편인 伯夷列傳 과 管晏列傳 에 배치하여 유가보다는 도가에 무게 중심을 실으려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노자한비열전 의 주된 사상적 흐름이 도가이고 여기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는 사례를 통해 사마천은 도가로의 경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

었다. 이는 “孔子問禮於老子”의 문제가 단순하게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어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마천의

사상적 경향과도 관련된 복합적 사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마천은 거시적 안목의 소유자로, “천하에 흩어져 있는 舊聞을 망라하여 王業이 일어난 처음과 끝을 살피

고 흥성하고 쇠망한 것을 살펴보았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논하고 고찰했다”50)고 한 자부심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한 문헌의 수집과 답사여행을 통해 천하의 遺聞도 역사의 영역에 넣으려는 시도의 한 사례로 공자와 노

자의 만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대의 변화를 주축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마천의 관점과 관련 있

으며, 한 무제 시기의 또 다른 축을 형성했던 황로사상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마천이 노자가 공자를 만나 예를 물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유가와 도가의 회통 가능성을 염

성공하였다. 조참은 황로 사상을　받아들여　나아가고　물러나는 처세에 능하여 소하의 재상직을 이어받아 충실하게
따르면서 실속을 챙겨 나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참에 대한 사마천의 기본적인 시각은 조참의 겸손이 열전 에 편
입된 한신의 오만과　대비하기 위한 풍자가 적지 않게 배어있다는 점이다.

45) “聖人之所以爲聖，也只是好學下問。……孔子說，禮，‘吾聞諸老聃’。這也是學於老聃，方知得這一事”（朱子語類卷121)
46) “孔子问老聃之禮，而老聃所言禮殊无谓。恐老聃与老子非一人，但不可考耳.”（朱子語類卷121)
47) “孔子贊其(老子)爲龍, 則是爲黃老學者借孔子以重其師之辭也.” 葉適,習學記言序目(上冊)卷15, 中華書局, 1977. p.209.
48) “老子爲什麼會成爲孔子的老師呢? 我以爲這不是訛傳的謠言,乃是有計劃的宣傳.” 顧頡剛,秦漢的方士與儒生, 上海古籍出

版社, 1988, p.34.
49) 徐復觀, 中國思想史論集續編，臺北:九州出版社，2014，pp.269-270.
50) 太史公自序 :“罔羅天下放失舊聞, 王跡所興, 原始察終, 見盛觀衰, 論考之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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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근거가 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났다는 확증은 없지만, 사마천의 구

도 설정이 전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마천은 중니제자열전 과 공자세가 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

로 다루고 있고, 이 둘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문헌의 자료가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와 도가의 會通은 사마천이 추구하는 시대변화의 적응과도 관련되며, 이런 통합적 시각51)의 확보

가 공자가 노자를 만나 예를 물어본 장면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사마천이 비록 일화의

성격을 취해 다루고 있지만, 노자한비열전 과 공자세가 에서 동시에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마천이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마천이 유가보다 도가 사상을 좀 더 염두에 두었다는 점

도 확인되었다.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예를 물었다는 것은 공자의 위상이 노자보다 낮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마천 사상의 형성과정에서 老子와 道家가 갖는 비중과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천은 유가와 도가라는 학파가 서로 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대립적

관계로만 파악하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마천이 노자를 공경하면서도 결

코 공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공자 및 그의 제자와 유가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이 이를 입증한다. 즉, 공자를

빼놓고 중국의 역사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데에 사마천도 충분히 공감했기에 그가 사기에서 孔子世家 ,

仲尼弟子列傳 , 儒林列傳 과 孟子荀卿列傳 등 4편에 걸쳐 유학의 계보학을 완성하려 한 것이 아닌가 싶

다.

물론 사마천이 추구하고자 한 것이 진정으로 儒道의 회통을 희망한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유가와 도가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 분모는 결국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방법은 달라도 그 길

은 통한다는 것이며, 사마천이 이러한 거시적 안목의 트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51) 김원중, 司馬遷의 通變論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중국인문과학 제49집, 중국인문학회, 2011,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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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문화 분과】 발표 ➀

金仁順 희곡의 전위적 요소와 주제의식 연구
― <他人>을 중심으로

박노종*1)

【목 차】

1. 들어가며

2. 소극장 양식의 실험적 구성 체계

  1) 반전과 전복의 드라마투르기

  2) 표현과 무대언어의 전위적 요소

3. 여성주체와 타자성의 주제의식 

  1) 여성주체의 불안과 남성성의 부재

  2) 타자성과 화해적 공간의 모색

4. 나가며

1. 들어가며

조선족 작가 金仁順은 중국 내 ‘70後 ’를 대표하는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1) 중국문단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신진세력의 주요한 인물로 ‘文學新人類’, ‘新生代作家’군으로 분류될 정도이다. 1997년

부터 본격적인 작가 생활에 들어선 이후 2002년 물가의 아드린느水邊的阿狄麗雅2)를 발표하며 일약 문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그녀의 중편소설 愛情走過夏口的街3)을 발표하는 등 꾸준히 작가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갔다. 2008년에는 장편春香4)을 발표함으로써 그녀의 작품세계에 대한 평가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다. 그녀는 중국 내 소수민족 작가라는 점에서 각별한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부모

의 이민으로 중국에 정착하며 이중의 언어에 노출되어 성장하였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은 그녀의 작

품의 특징적 요소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창작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민족적 소재

와 지역적 환경이 배경되는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는 문혁시기에 태어나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며 도시화로 나타나는 현대인의 삶의 고민을 여성작가로서의 뛰어난 감수성과 언

어적 절제력으로 신랄하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 시각과 과감한

표현으로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껏 국내에서 주로 소설가로서 조명되어 왔던 金仁順의 희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

는 희곡 창작에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간간이 희곡 작품을 발표해 왔다. 그녀가 발표한 희곡으로 <他

人>(2004),<刀>(2004), <咖啡屋>(2004) ,<像>(2010), <游戏>(2014), <画皮>(2015)등이 있다. 그녀의 희곡은

* 부산대학교
1) “金仁顺：女，朝鲜族，“70 后”代表作家之 一，现居长春。” <金仁顺 写作本身即是意义>, 青春 ,2009年03期. p.20. “张

昭兵：你被批评界看作是“70 后”的代表作家，很多著名批评家对你的创作给予了很高的评价” p.21.
2) 2002年 제1회 吉林文学奖을 수상하였고, 중국 6세대를 대표하는 감독인 張元은 金仁順의 이 단편을 《綠茶》란 제목으
로 그녀와 각색 작업을 하고 영화화하였다.

3) 이 작품은 《엄마의 장국빕媽媽的醬湯館》(2006)이란 26集 드라마로 만들어 졌다.
4) 2012년 제10회(2008-2011)전국소수민족문학창작상준마상(全国少数民族文学创作“骏马奖”)(장편소설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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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소극장연극의 형식에 맞춘 간결한 형태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2004년 발표되어 연출된

<他人>은 그 해 연극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평자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5) 중국의 대표적 희곡 평론가의

한사람인 劉彦君은 자신의 저작 中國話劇現場(2001-2012)을 통해 2004년 논단에서 그해를 대표하는 희곡으
로 金仁順의 작품 <他人>을 그해의 대표 희곡 중 하나로 선별해 분석하고 있을 정도이다.6)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희곡 창작의 재능은 2015년聊齋志異를 개작한 <畵皮>의 발표로 다시 한 번 꽃 피운다. 중국에 널리

알려진 고전을 현대적 희곡으로 전위적이고 개성적인 스타일로 개작하여 연극계의 신선한 충격을 던졌으며,

중국 현대연극의 주요한 레퍼토리의 하나로 자리 잡아 무대에서 연출이 이어지고 있다.7)

그녀가 이처럼 희곡에 두각을 드러내는 까닭은 그녀의 문학창작의 여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녀는 본

래 吉林藝術學院 연극과(戲劇系) 출신으로 희곡작가 지망생이었다. 이러한 그녀의 전공 학문의 천착과정이 소

설 창작과 함께 희곡과 드라마와 영화 각본 등에 거쳐 다양한 영역의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극작 계열의 재능은 자신의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 《綠茶》(2003)와 《時尙先生》(2008)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이 무대나 영상으로 많이 제작된다는 점은 그녀가 작품 창작에 극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金仁順의 희곡을 통해 그녀가 서사가 갖는 특징을 탐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녀의 <他人>

을 중심으로 <刀> 등을 통해 그녀의 희곡세계를 시탐하려고 한다.

먼저 그녀가 희곡 서사의 기발성은 언급할 수 있다. 그녀의 희곡의 전체 줄거리를 짜면서 보편적 인물들의

관계 속에 미스터리한 상황을 설정하여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그녀의 희곡이나 일부 소

설의 주요한 서사 전략으로 운용된다. 일반적 상식을 뛰어 넘는 대담한 발상과 인물관계의 기발한 설정 등을

통해 신선한 충격과 함께 사건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전개시켜 간다. 예를 들어<他人>에서 반전을 이

어가는 인물들의 역학관계와 이로 빚어지는 팽팽한 갈등 양상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刀>에서

자작의 인질극이 전개되는 풍자적 요소는 극적 전복을 통해 관객의 관성적 시선을 타개하고 사건을 의미화로

확장시키는 전략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다소 소략해 보이는 극적 구성 속에서도 金仁順의 희곡은 작품의 주제의식이 첨예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그녀가 일상적 사건이나 평범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를 깊이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격변하는 중국의 현실을 통해 인간관계가 와해되고 사회적 도덕과 윤리적 질서가 직

면한 위기 상황을 매우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그녀의 희곡은 전위적 기법을 원용

하여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현실에서 빚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삶의 파행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

다고 하겠다.

또한 그녀가 여성으로서 현재의 여성의 당면한 사회적 위상과 현재적 삶의 가치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거치고 자본시장경제가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동

물적 자본주의로 변모한 종종의 사회적 현상은 여성에 대한 시각에서도 많은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녀

의 희곡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은 젊은 청년세대들이 많다. 그리고 희곡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자

신의 위상에 혼란스러워 하며 행동 양식에 파행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녀가 여성작가로서 현

실에 당면한 여성 주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희곡 속에 깊이 천착하려는 했다는 점

이다. 그녀의 희곡에는 여성의 주체에 대한 묘사가 매우 다층적이며 심층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때로는 여

성작가로서 섬세한 표현에서 때로는 등장인물을 대변한 격정적 주체로서의 화법이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他人>과 <刀>에서 주인공은 여성이 된다.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남성인물은 중심적 발화의 인물은

아니다 주변적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단조로운 극적 전개과정 속에서 희곡의 갈등요소는 여성의 주체

의 욕망과 행위의 자의식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녀들은 대개 희곡 속에서 윤리적 결함이 발견되며 이러한

결함을 어떻게 의식과 행동으로 결단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金仁順의 희극에서 작품 속 인물들, 특히 여성인물들의 행동양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5) 2004년 제8회전국연극제레퍼토리상((全国第八届戏剧节剧目奖) 수상.
6) 劉彦君, 中國話劇現場(2001-2012), 學苑出版社, 2013. pp.128-130.
7) 2019년 현재, 吉林藝術學院 陈晓峰교수의 연출로 長春을 시발로 杭州 등지에서 전국 순회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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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상으로 자신의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그녀의 사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희곡

이 여성주의와 젠더문제를 파격적으로 제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를테면 사회적 폭력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그녀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양상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끌어가지는 않는다.

그의 해결법은 오히려 희극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他人>이란 제목이 적시하듯 인물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 타자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자성’의 윤리가 오히려

그녀의 희곡에서는 더욱 타당해 보인다. 그녀는 적극적 젠더를 주창하여 남성과의 적나라한 대립을 통해 승리

를 쟁취하는 전개방식이나 사회적 현실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양상으로 극적 전개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

히려 주체들 스스로가 갈등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는 식이 우세하다. 그렇게 빚어진

희화적인 결말은 이성적 허무주의 속에 다소 애매하지만 타자에 대한 상호적인 호혜와 관용으로 결말에 이른

다.

결과적으로 金仁順의 소극장용 희곡이 갖는 의의는 그 작품의 구성과 형태에 비하여 갖추고 있는 극적 의

미는 간단하지 않으며 충분한 사회적 주제를 발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2. 소극장 양식의 실험적 구성 체계

1) 반전과 전복의 드라마투르기

우리는 金仁順의 소극장 희곡이 전형적인 희곡의 구성 요소와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畵皮>

이전의 대부분의 희곡은 소극장에 공연에 적합한 연극의 장치가 매우 절제되어 있고 등장인물 또한 두 서녀

명의 인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희곡이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가볍지 않는 주제의식을 구축하

는 것은 그녀의 독특한 드라마투르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가 복잡한 희곡 기법을 동원하지 않고 무거운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도 안정된 서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독자와 관객에게 신선한 미적 정취를 발산하는 데에는 그녀 특유의 극작 ‘기교’를 발휘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드라마투르기를 극작의 ‘기교’라고 보기도 하는데, 극작가에게 기교란 다른 극작가와 차별되는 자

신만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8)

<他人>은 극의 형식면에서 볼 때 인물의 구성이나 장치가 매우 간단하다. 간결한 무대 장치와 최소한의

조건으로 연출하기에 적합한 소형무대에 알맞은 희곡이다.

줄거리는 세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갈등이 전부이다. 일종의 ‘삼각관계’를 틀에서 전개되는 전형

적인 치정에 얽힌 진부한 애정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36세의 고학력의 지적인 여성 趙喜梅와 그녀의 남편으로 호텔을 경

영하는 실업가 陳天 그리고 23세의 불륜관계에 있는 여직원인 李春雨가 무대 등장인물의 전부다.

그리고 희곡은 이 세 사람이 밀회를 벌인 침대 앞에서 사실을 두고 하나하나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서로의 심문을 통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감춰진 비밀과 본심이 거침없이 폭로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趙天와 李春雨는 그들의 밀회를 거침없이 인정할 뿐 아니라, 趙喜梅 또한 놀랍게도 캐나다의 박사지도교수

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그들 모두는 상처를 입고 현실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온

전한 군상들이 아니다.

趙喜梅는 남편의 자본에 힘입어 유학을 하며 지식과 사회적 신분의 외피에 만족하며 남편에게 실질적인 애

정을 느끼지 못하며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趙喜梅는 남편과 李春雨가 밀회를 즐긴 그 침대 앞에서

그들을 심문하다. 李春雨가 돈을 위해 남자를 선택한 것을 힐난한다.

그녀는 박사 지도교수 올리브와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陳天에게 당당한 태도로 이혼을 요구한다. 그러나

8) 최영주, 드라마투르기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3,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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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天은 이혼을 거절한다. 그녀 또한 내면의 고통과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李春雨는 현대적 불륜녀의 또 다른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녀가 陳天에 대한 태도는 애정지상주의자 마냥

남자에 대한 지고하면서도 구속에 매이지 않는 결단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선량하고 친절하

며 자신을 좋아해 주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경험한 사랑이 아내에 대한 결핍에

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趙喜梅를 공격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해 陳天에게 “청춘손실금(靑春損

失金)”이란 명목으로 뜯어낸 5만 위안도 사실을 안 후 바로 돌려 줄 것을 결정한다. 그녀의 행동 양식이 현실
적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표하는 개연성보다는 극적인 구성을 위한 의도적으로 각화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밝혀 진 이후 그녀는 더 이상 陳天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단성을 보인다.

陳天은 특정한 인물의 개성을 보여주진 않는다. 민영기업가로서 직원을 선량하게 대하고 유머감각을 갖고

있으며 친절한 드문 인성의 소유자로 나온다. 자신의 부정에 대해 참회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남자이다. 아내

가 유학하는 과정에 애정이 소원해 지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녀의 박사학비를 원조하며 아내의 친지들까

지 취업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그가 실제 원하는 것은 아내의 “박사” 학위에 있으며 이를 통

한 자신의 신분적 장치로 삼고자 하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가 요구하는 이혼을

결연히 반대하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仁順은 <他人>의 이러한 기본적 줄거리를 단조롭게 전개하지 않고 곳곳에 극적 장치와 기법을

활용하여 그녀만의 독특한 서사를 통해 충만한 극적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녀는 극의 대화기법에 있어

‘독백’이나 ‘방백’의 장치를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9) 서사의 시점이나 각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

환하여 작품의 생동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반전과 전복을 통한 극적 전개 양식은 그녀 희곡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刀>란 희곡

은 고등학교 학생 張微微이 남자친구인 같은 고등학생 趙亮과 자신의 집에서 잡지사 주편을 맡고 있는 지식

이나 사회적 명망을 갖춘 어머니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블랙코미디 계열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돈이 많

은 아버지는 불륜을 벌이고, 어머니 역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듯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윤리

적 결함은 반전이나 전복을 촉발하는 기저로 작용한다.

<他人>을 전개해 나가는 텍스트의 전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냉정한 어조를 유

지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화가 전개된다. 등장인물들의 정제된 감정적 묘사나 표현의 균형감은 그녀가 전

개하는 희곡의 일관된 패턴이다. 쉽게 흥분할 만한 일상의 사건이지만 과도한 감정의 격한 묘사를 지양하고

언어를 통해 내재된 중층의 의미를 도출하려는 전략 추구하고 있다.

자오시메이: (웃으며) 내가 멍청한 질문을 했나? 당연히 나의 침대에서 잤을 테지. 이 방을 통털어 이 더블베드

밖에 없는 걸.

리춘위: (자오시메이를 응시하며) 맞아, 우리는 내 침대에 있었어. 침대가 아주 크고 편안하지 …… 네 남편 또

한 친절하고.

자오시메이: 네가 만족할 수 있었다니 내가 기쁘군. …… 그와 네가 사랑을 나눌 때 입술 또한 여느 때와 달리

쉬지 않았겠군?

천톈: 자오시메이!

리춘위: 당신과는? 그가 너와 사랑을 나눌 때는 입술이 가만있나 보지?10)

그러나 자치 이러한 서사 전략은 단조롭고 동어반복적인 언어의 나열에 그칠 수 있지만 그러나 金仁順의

드라마투르기는 긴장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의 특유의 조롱과 풍자로 점철된 서사에 있다. 담담한 리듬

의 어휘의 조어 속에 여운을 남기는 절제된 표현은 또 다른 중층적 의미를 희곡 텍스트를 통해 생성시키고

있다.

자오시메이: …… (가슴을 격렬하게 기복하며, 한참 자나 겨우 입을 열며) 당신은 꼭 이렇게 해야 재미있어요?

9) 劉彦君, 中國話劇現場(2001-2012), 學苑出版社, 2013, p.1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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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지도 않은 과실을 억지로 따면서 까지.

천톈: 달고 안 달고는 내가 알 봐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끝장 보는 걸 좋아하지, 나는

이 과실을 끝까지 딸 테니까 봐!!

[자오시메이가 그를 응시한다.

[천톈 또한 자오시메이를 응시한다. 11)

2) 표현과 무대언어의 전위적 요소

앞서 언급했듯이 金仁順이 발표한 희곡들은 대개 소극장에 적합한 인물 구성과 형식이 간단하고 단조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희곡 고유의 구성양식의 틀에 구애 받지 않고 내용의 함축적 전달을 통해 극적인 연상

작용으로 끌어간다. 이는 그녀가 장르적 속성을 염두에 두고 무대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녀의 <畵皮> 이전의 대부분의 희곡은 장막의 구분이 없이 단막의 형태로 이어져 있다. 등장인

물도 제한되어 있으며, 지문도 매우 간결하고 희곡 부연장치도 큰 언급 없이 인물과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희곡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부텍스트의 요소가 대부분 제거 된 채, 전적으로 주텍스트를 통해 줄거리

와 의미의 전달에 치중하는 스타일이다. 일종의 희곡의 장르적 측면에서 파격적 서사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희곡의 형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희곡의 담화 기능에 전력하여 의미를 전달하려는 그녀 특유의 서사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전략은 희곡을 통해 그녀가 목적으로 하는 대담한 연극적 수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이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 들여 지는 까닭은 “연극 같지 않은 연극”12) 도발적인 작품의 전개 방

식에 있다. 대담하게 “갈등-해결‘의 전형적 희곡 양식을 따르지 않고 옴니버스 형식의 다층적 개방구조 형태

로 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개방적인 극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우 산만하고 혼란

해 보이는 줄거리의 전개과정은 불가지론적인 불확정성으로 귀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번뜩이면서 강렬한

심미적 기능이 그 곳에 잠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金仁順의 희곡 인물 설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유한 남자와 지식을 겸비하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여성이 등장인물로 설정된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도덕적 파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물 설정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급속한 자본화는 21세기에 접어들면 자

본의 지배가 확고해 짐에 따라 중국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단면처럼 만연한 윤리적 타락상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나 자본을 의지한 남녀의 도덕적 타락상이 일반화되면서 정신적 공

백을 겪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자칫 통속적으로 이야기로 들릴 법한 본문의 대사는 인

물의 발화를 통해 매우 사회적 의미로 발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천톈: 나도 벌써 마흔 다섯이나 되었어. ……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돈은 벌면 된다고, 말이야

옮지. 그러나 돈을 벌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정력도, 기회도 잡아야 해! 너는 단지 나의 현재만 보고 있지, 내가 걸

어 온 길은 모를 거야. (리춘위를 보고) 한번 뱀에게 물린 사람은 우물의 두레박줄 봐도 무서워 한다는 말처럼. 나

에게 가난은 바로 뱀과 같은 거지.

리춘위: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물만 마셔도 배부르다지 않아요.

……

리춘위: 천톈! (상심해 하며) 당신 그렇게 돈이 좋아요?

천톈: 그래. 나느 돈을 사랑해. 돈이 있어야 모두 가질 수 있거든. (리춘위를 한번 쳐다보고) 만약 내가 돈이 없

다면, 너는 마흔 다섯이나 된 남자가 마음에 들었겠어?

11)
12) 劉彦君, 中國話劇現場(2001-2012), 學苑出版社, 2013,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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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연극의 아방가르드 사조는 高行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소극장연극의 붐을 일으키며 실험극이 중

국에 이식되기 시작하여 시대적 가치에 반항하는 운동적 풍조를 지니고 있었다. 高行健의 망명 이후 제도적

압박으로 주춤하였든 아방가르드 사조는 90년 이후 孟京輝의 등장으로 다시 중국 연극에 새로운 양상으로 실

험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孟京輝 이후 중국의 아방가르드 연극은 형식적인 요소에서 포스트모

더니즘적 양식을 추구하지만 현실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金仁順의 연극에서는 형식적인 연극 기제를 통한 것 보다는 언어적 구성을 통해 현실과 풍조에 대

한 반항적 성격이 짙어 졌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연극은 일면 高行健의 실험극과 닮아 있는 측면이 많다. 따라

서 그의 이러한 참신한 시도는 연극 고유의 카타르시스는 더욱 강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그녀의 희곡

드라마투르기가 갖는 재능은 <畵皮>에 나아가서는 더욱 원숙한 양상으로 극적 기법이 발산되고 있다.

3. 여성주체와 타자성의 주제의식

1) 여성주체의 불안과 남성성의 부재

그녀가 처음부터 희곡창작을 통해 현실 속 여성문제에 깊이 천착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실

속에서 여성의 존립과 가치의 문제는 여성작가인 그녀가 작품에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녀의 희곡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행위와 의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2000

년대 접어들어 여성문제는 단순히 남성위주의 사회에 대한 대항의식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찾는 사회운동

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여성주의는 다양한 지평의 견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젠더라는 용어로 한층

심화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 金仁順은 여성성에 대한 문제를 희곡 장르를 통해 어쩌면 실험을 모색한 것인지

도 모른다. 특히 여성 주체와 여성의 욕망 문제는 시대 속에 여성상을 조명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중국사회에서 여성문제는 서구사회 또 다른 환경에서 조성된 문제적 측면이 있다. 다소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 구축된 문제로서 특화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그녀의 희곡에서 표현되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성격과 개성적 행위는 분명 도발적이리만큼 충격적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他人>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여성이 자기 주체로서의 욕망의 문제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두 여성의 趙喜梅와 李春雨는 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주체

의 인식이 강고해 가는 과정으로 그려지는데, 곧 이는 여성 자신이 주체로 설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여성이 사회의 주체로서 입지를 견지하는 자연스럽게 많

은 장벽과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두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趙喜梅가 가부장적

인 전통적 관습에 대한 대항을 매개로 하고 있는 반면, 李春雨는 이제 여성이 남성에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자기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희곡에서 이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로 결

과가 그려진다. 그러나 그것인 문학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선 우리가 실제 당면하고 있는 여성문제는 근대의 담론이 구축된 이래 오랫동안 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우스트의 남성성이 근대적인 욕망 형식의 논리를 통해 텍스트적으로 산출된 물신화․리비도

화․상품화된 여성성으로 대체된다.”13) 논의를 보더라도 현대의 여성의 주체에 대한 관점을 일원화한다는 것

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남성과의 극단적 대립이나 대결을

통한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사회적 담화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주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

13) 리타 펠스키 지음․김영찬․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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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긴 어렵다.

“근대는 타자의 부재, 여성의 능동적인 힘과 욕망의 말소에 입각해 있다.”14)는 언표에서 느껴지는 절망적

시각은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새로운 층위로 그것 역시 절망적 표출로 옮겨지기 쉽다.

사실 金仁順의 희곡이나 그녀의 다른 작품에서 여성주의를 심각하게 의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구성하는

그녀가 여성주의 작품세계를 내세운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초기 희곡에서 이 문제를 사유적인 측면에

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녀의 현실을 직시하는 소박한 감정에서 여전히 여성의 주체가 불안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특히 여성의 욕망이라는 문제는 쉽게 여성주의의 입장에서도 쉽게 정의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여성성과 욕망을 관계를 다루는 어려움이 또한 여기에 존재한다.

더군다나 중국의 현실 상황에서 주체와 욕망에 대한 의미를 단지 서구적 논리로만 추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연적 환경과 전통적 문화기반을 고려한 논의 또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주체의

문제에 있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추종이 자유와 개성이 강조되고 적극적으로 개인의 욕망이 삶의 동기로

적극적 의미를 갖고 된 결과 물질주의로 쉽게 빠져든 개혁개방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런 문제의식은 이미 전통적 철학과 윤리에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말이다.15)

주체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원초적 욕망 또는 향유를 필요로 한다. 예

를 들어 철학적 근간에서 레비나스에게 있어 주체의 결여는 타자의 부재로서 이해되며 이것은 주체의 고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고독은 자기 자신의 결여, 즉 타자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며, 여기에 주체와 타자 사이

의 욕망이 발생한다.16)고 한다. 따라서 욕망이란 것이 단순한 물적이나 성적 욕망의 일반적 범주 내에서 일반

화 되는 철학적 명제가 아니다.

金仁順은 여성작가 이지만 자신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여성중심의 페미니즘에 국한한고 있지는 않다. 그는

‘타자에 대한 욕망’은 곧 에로스며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 즉 여성성17)에 있다고 본다. 그녀들은 문제

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남성을 적대적 대상으로 보진 않는다. 그리고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여성에 대해서

도 역시 적대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기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 <他人>에서 서

로 대립하는 두 여성의 남성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 이춘우는 천톈이 자신에게 매료된 데에는 가정생활

의 애정의 결핍을 근원으로 들고 있다.

리춘위: 어리석은 사람은 당신이라고! 너는 자신을 박사에다,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고, 좋은 간판에다 당당한 기

세로 남을 해코지해도 된다고 여기나 본데,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 너는 나와 똑 같이 불쌍해……18)

그녀는 자오시메이가 부정한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설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의 모

성적 취지가 그녀가 진천을 소유하거나 희생하는 전통적 윤리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기꺼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자를 떠난다.

상대적으로 그녀의 희곡에서 남성인물의 묘사나 극적 설정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개 등장

하는 남성들은 인물로서 뚜렷한 개성을 지니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 속의 부수적 인물로 전락하는 경

우가 많다. 게다가 金仁順의 희곡에서는 여성의 타자로서 남성은 대부분 전통적 권위의 남성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그들의 남성성을 대변하지 못하며, 단지 물질과 사회적 권력만이

그들을 유지하는 존재의 이유로 바뀌어져 있다.

……

14) 리타 펠스키 지음․김영찬․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p.44..
15) “주체가 욕망의 지나침과 모자람을 경계하고 감시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에서 욕(欲-慾)은 삶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를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최봉영, 주체와
욕망, 사계절, 2000, p.22.

16)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 물음과 현대철학, 문예출판사, 2018, p.169
17) p.33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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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톈: (옷을 소파 위에 흩트리며) 왕왕왕!, 왕왕왕!…… (다시 자오시메이의 곁으로 뛰어 와, 그는 자오시메이의

냉담한 모습을 보고는, 억지 스스럽게 표현한다) 하늘에 비가 땅에 흘러내리듯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배기라 하

잖아 ……19)

金仁順의 희곡은 중국의 경제적 부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급속한 자본화에 따른 도시인의 삶이 주요 소

재가 된다. 그녀는 이러한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물신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균열과 부조리에 신

랄하게 묘사한다. 물신주의가 남성을 돈과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전통적 의식의 가부장적 남성성은 찾아

볼 수 없다.

대개는 도덕적 타락의 행태를 보이는 속물적 인간군상으로 그려진다. <他人>, <刀>에 나오는 여성의 상대

인 남편들은 부정을 저지르는 도덕적 타락의 군상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과 사회적 위치를 고수하는데 동물

적 본능이 맞추어져 있다. 자신들의 결혼 상대자로는 애정보다 지식과 사회적 능력을 겸비한 엘리트 여성을

욕망하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막대한 자본을 과시하면 여성에 대한 성적욕구를 소비하는 것에 몰두한다.

이들에게 남성성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그들은 사회 속에서 자본의 속물로 그들이 존재하는 기반은 더 이

상 사회적 윤리를 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남성적 우월감을 여성을 소유하고 그 대개로 물질

을 소비하는 타락의 상징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열등하다 할 정도로 비열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他人>의 천톈은

스스럼없이 부정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내에게 스스로 애완견으로 연출하여 용서를 구하며, <刀>에서 인물로

등장하지 않지만 불륜을 자행하는 딸에게 액수를 높여가며 입막음하는 아버지의 행위에서도 그렇다. <他人>

의 역시 극 속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 리춘위의 아버지가 ‘청준보상비’로 딸을 내세워 돈을 챙기려는 야욕 또

한 자본의 욕망에 사로잡힌 남성들의 현실의식을 노골적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金仁順의 희곡이 인간 주체나 욕망을 문제를 매우 예리하게 논리적으로 담화와 극정 구성을 가추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 직면한 위기의식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여전히 여성은 주체로서 불안한

요소가 현실적 장벽으로 넘쳐 난다. 물신주의와 성적 차별 그리고 철학의 부재 등 불확정적 요소들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주체로 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안이 그녀의 희곡 속에 여전히 잠재해 있다.

그리고 철학적 윤리의 부재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회체계 속에서 남성성의 상실은 극적으로 풍자되

거나 희화화 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2) 타자성과 화해적 공간의 모색

<他人>에서 金仁順이 여성 주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무대화 시켰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실존적 존재

에 대한 상황인식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젠더를 넘어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질문

이기도 하다. 결국 金仁順의 희곡 내용 또한 우리가 타개해야 현실에 직면해 있다. 궁극적으로 제목이 언표

하는 ‘타인’ 우리는 곧 스스로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곧 타자화란 개념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보면 그녀의 희곡적 사유는 사회적인 확장성을 지니며 곧 타

자성의 윤리를 환기시키게 된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논의할 때 ‘볼모(otage)’를 사용하는데20), 주체성은 타자성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레

비나스에게 삶은 ‘나’ 안의 주체성을 떠나 자신에게 낯선 타자성을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향유라는 축복을

누리리 수 있다21)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윤리적인 목표’의 사회적 실천으로 “정의로운 제도들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타인을 위

한 ‘좋은 삶의 목표”22)정의돌 수 있다. 그렇다면 희곡이 무대를 통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전달하는 목표

19)
20) 베른하르트 타우렉 지음․변순용 옮김, 레비나스, 인간사랑, p.250-251.
21)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9, p.336.
22) 폴 리쾨르․김웅권 옮김,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東文選, 2006, p.261,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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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다르지 않으며 金仁順의 희곡 또한 무대를 통한 일정한 윤리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

<他人>, <刀>에서 여성주인공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적극적인 싸움을 벌인다.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 우리는 그녀들이 자신을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예감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실존이 불안하기 없으며 나아가 이기적이라는 통념을 갖기도 된다. 왜냐하면 그녀들의 행위가 대

부분 남성의 허약한 윤리나 무책임이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仁順의 희곡이 이런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통한 극적 긴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

는 사회적 비윤리적 물신적 상황의 극적 전개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의식의 발견을 시사하고 있다.

<他人>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로 혼인관계의 겹겹의 베일을 파헤쳐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철학

적 사유를 드러내고 있다”23)가 평가가 과장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의 차별적․이분법적 설정논리를 넘어서 인격으로서의 자기 발견에 목적을

두고 있단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자라는 발견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자기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발견

하는 점에서 그녀의 희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 자기를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길 요구하는 현시대적 상황은 그만큼 타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처럼 타자의 존중과 타자처럼 자기의 존중이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된다.”24)는 사고의

전환이 그렇게 나를 주장하는 것으로 바로 끌려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녀의 두 희곡작품이 비록 강고한 자기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여성의 주체의 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지향점을 분명한 작품이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희곡에서 여성 인물들은 자기주장을

설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불안한 감정과 이성적 한계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기

도 한다. 곧 타자의 존재에 대한 수용과 나아가 그들과의 동일성의 사회적 존재로 ‘여성으로서의 말하기’25)기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他人>이란 제목은 극의 플롯에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럼 왜 金仁順은 ‘타인’란 제목을 잡았을

까? 주체에 대한 철학적 사고는 타자에 대한 범주를 떼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와 타자는 불가

분의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혼자라는 사실은 타자에 대한 정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정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보는

거울로 ‘他人’이란 제목과 함께 존재의 문제에 다가가고 있다.

사르트르의 ‘지옥은 타인이다’란 말로 놓고 보면 ‘타인’이란 관점은 연극의 장면과 묘사나 플롯의 전환 과정

에서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26) 타인이 나를 지옥에 빠트릴 정도로 남을 의식하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관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他人>, <刀>가 갖는 비극적 성격이 극적 장치와 주제를 통해 돋보

이는 이유기도 하다.

그녀의 연극이 전달하는 비극적 사유를 우리는 오히려 인간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

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인간적 애정의 발단이다. 사실 누구나 아픔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가장 크게 사회가

욕망하는 자본과 지식으로 길들어지는 것이다. 나의 이해를 위한 남에 대한 입장의 통찰은 어떤 점에서 새로

운 시대의 사회적 철학의 구현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춘위: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을 기원하겠어요. 백년해로 하세요.

[리춘위는 눈물을 한차례 훔치고, 퇴장한다.

……

자오시메이: (한숨을 내 뱉으며) 내가 방금 너무 했나? 아마 그녀에게는 첫사랑이었을 텐데. 처음 남자를 사랑

하고 이렇게 공격과 모욕까지 받았으니.

[천톈이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문다.

자오시메이: 곱씹어보면 그녀는 아직 너무 젊어서 애정이 달콤하다고 여겼겠지만 사실 애정은 매우 잔혹하지.

23) 劉彦君, 中國話劇現場(2001-2012), 學苑出版社, 2013, p.109.
24) 폴 리쾨르․김웅권 옮김,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東文選, 2006, p.261
25) 루스 이리가레
26)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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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 팔다가는 본전도 못 찾아…… 천톈, 당신은 내가 잔인하다 생각해요? …… 정말, 나도 오늘 같은 내가 싫

어.27)

인간의 ‘상처받기 쉬운’ 본질적인 부분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철학은 비극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정화(카타르시스)’ ‘공포(포보스)’ ‘연민(엘레오스)’28)는 새로운 관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도 있다.

인간의 성장과 사회화의 과정은 하나하나의 상처와 치유과정의 연속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그 상처는 어

쩌면 천개의 고원에서 말하는 패인 홈으로 볼 수 있다. 그 상처는 우리를 쉽게 감응하게 하고 동질감을 유
지시키며 사랑과 연민의 동정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처로 그치지 않고 살이 돋아 패인 홈을 매끈

하게 만들며 비극적 정수 곧 카타르시스를 쾌감하게 된다.

“매끈한 공간은 끊임없이 홈이 패인 공간 속으로 번역되고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한편 홈이 패인 공간은 부단

히 매끈한 공간으로 반전되고 되돌려 보내진다.”29)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서구의 관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생명과 삶의 태가 되는 동아시아적 상상

력 속에서도 이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중국 철학의 근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타자성에 대한 의미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生生之謂易”30)의

생명의 유원한 지속됨을 알려주는 ‘生生不息’의 근저에는 ‘生生’은 상처와 치유의 반복적 상황이 관철된 것으

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道德經의 ‘一生二’31)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다. 그

리고 그것은 인간과 세계의 화해의 구조이기도 하다. 인질극을 벌이던 딸을 칼을 잘못 다루 손의 피를 흘리며

엄마에게 달려가는 <刀> 결말의 구조는 상처의 치유 곧 타자에 대한 호응으로 볼 수 있다. <刀>는 허술한

인질극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화적 구도는 오히려 상대를 더욱 직시할 수 있게 한다. 작품에서 엄마는 딸이

겪는 인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인질은 딸의 고통에 대한 엄마가 주체로서의 타자에 대한 관조로 볼

수 있다.

아예 극적 스토리 전개를 인질로 잡고 있다. 결국 딸의 처지는 어머니 자신의 주체이 주체가 되어 딸을 타

자로 놓고 자신에 대한 반추가 설정된 것이다. <刀>의 인질극이 마무리 되고 문제의 칼을 엄마가 달라고 하

나 딸은 선뜻 그 칼을 건네려 하지 않는다.

[리타오가 방을 향해 걸어간다. 그녀의 다리는 납덩이같았고, 뒷모습은 야위고 허약했다.

[장웨이웨이가 그녀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

[리타오는 방문을 힘껏 방문을 걸어 잠그고, 꽝하는 소리가 난다.

[장웨이웨이의 손이 잠시 떨리더니, 그녀가 손가락 끝을 쳐다본다.

[정적이 흐르고.

[장웨이웨이가 갑자기 튀어 일어나 높이 손끝을 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 리타오가 방금 들어간 방문을 두드린

다.

장웨이웨이: 엄마, 내 손이 베었어요. 나를 좀 싸매줘요. …… 엄마, 저 손이 너무 아파요, 엄마! (그녀는 양 손

을 모두 문에 사용한다) 엄마, 문 열어요, 내 손에 피가 나요! 엄마! 문 열어, 내 손에 피가 난다고, 피가 정말 많

이 흘러요, 엄마, 문 열어, 엄마 ……32)

이처럼 <他人>에서 나타나는 여성 주체의 욕망은 어떤 사회적 도덕의 시비를 가리거나, 인간 윤리의 선악

에 대한 논란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인간의 궁극적 가치가 개인의 주체성을 공고히 하는 문제와 이는 곧 타자

27)
28) p.257.
29)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새물결출판사, 2001, p.907.
30) 、《周易·系辞上》：“生生之謂易。”
周敦颐《太极图说》：“二气交感，化生万物，万物生生而变化无穷.
31) “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道德經第四十二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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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 소통을 견지하는 타자성의 윤리를 떠올리게 한다.

4. 나가며

金仁順이 소설을 넘어 희곡 장르에서 이미 드라마투르그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

고 그녀의 희곡 창작이 단순한 사건과 서사의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을 통해 구체적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극적인 심미의식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녀의 희곡 장르에서의 새로운 창작이 기대된다.

어쩌면 이미 그녀는 <他人>에서 <畵皮>에 이르는 희곡 창작의 결실은 이미 중국의 희곡문학이나 연극계

에 일정한 위상을 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향후 그녀의 희곡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과 연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녀의 소설과 희곡의 상관관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녀의 희곡을 통해 보여준 극적 기법은

그녀 소설의 구성과 서사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영화《綠茶》를 비롯해 그녀의 많은 작품이 드
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현상이 어느 정도 이런 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리고 <畵皮>를 통해 그녀 더욱 단단해진 희곡 구성의 짜임새와 언어적 수사의 다양한 이 본격적 희곡

연구를 진척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 범주의 소재가 현대적으로 해석되고 창작되는 전통적 가치와 의미에 대

한 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처럼 그녀가 조선족으로 디아스포라의 지식인으로서 생산하는 문학의 역할을 규명해

볼 다룰 필요가 있다. 그녀가 작품은 대륙의 작가들과 구별되는 섬세하고 디테일 묘사가 돋보이며 사유적으로

능숙한 측면이 있다. 이는 그녀의 문화적 태생과 기반에서 연유한 것일 수 있다. 다라서 동아시아 문학을 관

통한 거시적 관점에서 그녀의 문학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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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문화 분과】 발표 ➁

改革开放以来中国电影的变革与拓展

周斌*1)

【目 录】

一、电影生态环境：从封闭到开放 

二、电影创作生产：从单一到多元

三、电影管理机制：从计划到市场

四、电影营销市场：从国内到国外

【摘要】

在改革开放这场中国第二次革命的历史进程中，中国电影有了突飞猛进的变革和拓展。这种变革和拓展主要表

现在四个方面，即电影生态环境：从封闭到开放，电影创作生产：从单一到多元，电影管理机制：从计划到市场，

电影营销市场：从国内到国外。正是通过这样的变革和拓展，中国已成为名副其实的电影大国。但是，中国若要成

为真正的电影强国，还有不少问题有待于解决，如果这些问题得不到及时解决，“电影强国”的梦想就不可能很快

实现。当下，中国各个领域全面深化改革的各项工作正在持续进行之中，全方位对外开放的新格局也正在加速形

成。处于这样的时代环境和社会语境中，中国电影只有适应新时代的新变化，通过进一步贯彻落实《电影产业促进

法》，继续坚持改革开放的方针政策，不断增强核心竞争力，加快建设电影强国的步伐，才能在各方面有更快、更

好的发展，并顺利完成从电影大国向电影强国的转换和发展。

【关键词】改革开放；中国电影；生态环境；创作生产；管理机制；营销市场。

1978年12月中国共产党十一届三中全会的顺利召开，标志着中国历史的发展进入了一个改革开放的新时期。改

革开放既是十一届三中全会以来中国进行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总方针和总政策，也是中国的强国之路和基本国

策。通过40年来改革开放的历史变革，中国各方面的面貌都发生了翻天覆地的变化，正如习近平主席在博鳌亚洲论

坛2018年年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中所说：“中国人民完全可以自豪地说，改革开放这场中国的第二次革命，不仅

深刻改变了中国，也深刻影响了世界。”1)中国电影也在这场中国第二次革命的历史进程中有了突飞猛进的变革和

拓展，具体而言，这种变革和拓展主要表现在以下四个方面：

一、电影生态环境：从封闭到开放

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后，由于政治、经济和意识形态等多方面的原因，中国电影的创作发展基本上处于一种

较封闭的生态环境中，除了20世纪50年代至60年代初与前苏联及一些社会主义国家有电影文化方面的合作交流之

* 周斌，中国复旦大学电影艺术研究中心主任，中文系教授。

1) 见2018年4月10日中国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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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与西方其他国家基本上处于一种隔绝状态。在这样封闭的文化生态环境中，再加上各种政治运动的不断冲击和

影响，电影工作者的思想观念较为守旧，艺术视野也较为狭窄；“不求艺术有功，但求政治无过”成为当时一种较

普遍的创作心态。为此，电影创作中公式化、概念化的现象较为明显，而艺术创新则十分罕见。

中共十一届三中全会以后，随着政治路线和思想路线的拨乱反正，以及文艺与政治关系的调整，中国电影的生

态环境从封闭到开放，发生了很大变化。这种变化直接影响了电影工作者的思想观念、艺术创新和创作生产的发展

以及电影市场的扩展，从而给电影界带来了一系列新面貌、新风气和新气象。

首先，在改革开放的时代语境里，广大电影工作者不断解放思想，努力转变社会观念和电影观念，创作个性的

凸显和艺术创新的追求已不再是个别现象，电影创作力求与变革的时代同发展、共进步。正如著名电影评论家钟惦

棐所说：“我们的电影处此社会伟大变革时期，必须把社会观的更新作为首要问题来看待。电影是否具有时代精

神，不在于它是否写了改革，而在于它能否用改革者的眼光看待社会生活中的一切。”2)为此，许多电影创作者打

破了各种清规戒律和条条框框的束缚，努力通过影片或深入反思历史，探讨和总结历史教训；或勇敢面对时代和社

会，表现和揭示现实改革中的阵痛与问题，努力反映人民大众的诉求与心声；或在电影语言和表现形式上大胆突破

创新，使影片呈现出新的美学风貌和个性风格。于是，一方面中国电影的现实主义传统在创作实践中得以传承和发

展，另一方面中国电影也不断向域外各国的电影学习借鉴，丰富拓展了艺术形式和表现技巧。从新时期到新世纪，

在此期间虽然也有一些波折和坎坷，但由于坚持了改革开放的基本方针，所以在各个历史阶段都相继出现了一批又

一批各类题材样式和美学风格的成功之作，既有效提升了中国电影的美学品质，也不断满足了广大观众审美娱乐的

需要；既通过银幕生动地讲述了中国故事，也形象地向海外各国观众传播了中国文化。

同时，改革开放的不断深入也直接影响和推动了电影行业的改革发展，电影工作者的电影观念也发生了很大变

化，在各种外来的电影思潮、电影理论和电影作品的影响下，艺术创新蔚然成风。例如，以谢晋、谢铁骊为代表的

第三代导演创作拍摄的《天云山传奇》《芙蓉镇》《今夜星光灿烂》等影片，均因为显示了艺术创新的追求而受到

好评。特别是相继出现的第四代导演、第五代导演、第六代导演以及此后的新生代导演，以积极探索创新的精神，

分别从自身的人生经历和对电影的认识理解出发，从各个不同角度和不同侧面用电影作品表达了他们对历史、社会

与人生的不同体验和不同看法，使其影片呈现出不同的电影形态和美学风格，不仅促使中国电影较快地走向世界影

坛，而且也向海外广大观众充分展现了中国电影的艺术特色和文化内涵。其中无论是第四代导演的《沙鸥》《邻

居》《城南旧事》《人鬼情》《老井》《香魂女》等影片，还是第五代导演的《黄土地》《一个和八个》《红高

粱》《霸王别姬》《秋菊打官司》《让子弹飞》《芳华》等影片，抑或是第六代导演的《十七岁的单车》《过年回

家》《站台》《青红》《三峡好人》《老炮儿》《冈仁波齐》等影片，以及新生代导演的《师父》《绣春刀》《乘

风破浪》《无问西东》《老兽》《我不是药神》等影片，均体现了独到的美学风格和艺术追求，较充分地显示了中

国电影的进步与发展。

1999年11月15日中美签署中国加入世贸双边协议以后，中国国内电影市场实行了更大程度的开放，国产电影也

面临着与好莱坞大片的激烈竞争。2002年11月，中共十六大明确提出要进一步完善文化产业政策，支持文化产业发

展，增强中国文化产业的整体实力和竞争力。为此，政府主管部门出台了一系列促进电影产业化改革的政策措施，

较成功地应对了加入WTO以后中国电影面临的各种难题和风险；而电影工作者也学习借鉴了美国好莱坞大片的创作理

念和制片模式，于是通过大胆尝试，国产大片也应运而生，《英雄》《十面埋伏》《集结号》《唐山大地震》等一

批不同题材和不同风格的国产大片相继问世，从而为国产大片的创作拍摄积累了经验。至于2017年上映的《战狼2》

则创造了56.83亿的票房奇迹，成为最卖座的华语电影；而2018年春节档上映的《红海行动》也赢得了36.49亿的票

房，获得了口碑与票房的双赢。由此可见，国产大片不仅增强了国产电影的市场竞争力，而且也促进了中国电影工

业的发展，并进一步加快了中国电影“走出去”的步伐。与此同时，诸如《疯狂的石头》《人在囧途》《失恋33

天》《白日焰火》《推拿》《十八洞村》《八月》《村戏》《我不是药神》等一些中小成本投资的影片，也因其各

具特色的艺术创新而赢得了多方好评。

总之，在改革开放的生态环境里，中国电影的发展充满了生机和活力，它汲取了多方面的营养，借鉴了多方面

的经验，既经历了波折和低谷，也迎来了突破和繁荣，其在不断的变革发展中日益强盛，在各方面都有了显著开

2)《钟惦棐文集》（下）第425页，华夏出版社1994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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拓。

二、电影创作生产：从单一到多元

改革开放以来，中国电影的创作生产经历了从单一到多元的发展变化，这种发展变化既调动了多方面的积极

性，也有效地解放了生产力；由此不仅使每年拍摄生产的影片数量快速增长，类型样式更加丰富多样，而且也拓展

了电影市场，促进了电影产业日趋繁荣发展。

众所周知，在中国此前的计划经济时代，国产影片的创作生产主体是北京电影制片厂、上海电影制片厂、长春

电影制片厂、珠江电影制片厂、西安电影制片厂等一批国营电影制片厂；每年各个制片厂拍摄生产多少影片由国家

文化部电影局下达任务，这些影片的题材、主题和剧本都要经过电影局的批准，生产拍摄的影片通过审查后则由国

家统购统销，由中国电影发行放映公司安排到各地影院放映。例如，1955年10月国家文化部颁发了《关于批准影片

生产主题计划和电影剧本的规定》，该规定明文要求“故事片剧本创作的制片年度主题计划，科教片、纪录片的年

度主题计划等均由电影局审查后报文化部批准；主题政治意义特别重大的送中共中央审查；新闻素材、舞台纪录片

和短片的年度主题计划由电影局审查后报文化部备案。”3)由此可见，政府主管部门对电影创作的管理和要求是十

分严格的。显然，这种高度集中的单一的电影创作生产和发行放映模式，虽然有利于加强领导管理，但却不利于调

动基层制片厂、创作人员和各地影院的积极性。

改革开放以来，随着中国国民经济由计划经济向市场经济的转换，国产电影的创作生产和发行放映也注重面向

市场、面向观众，开始走多元化、市场化的创作生产发展道路，从而使国产电影的整体面貌、创作生产格局和发行

放映等方面都发生了很大变化。

首先，电影创作、制作的多元化趋向十分明显。就创作方法而言，现实主义、现代主义等各种创作方法并存，

创作者的个人表达和公众诉求得以较好地相结合。就电影制片而言，大投入、大制作的国产大片和中小成本投资的

影片并存，各自拥有不同的观众群体，由此则出现了各种不同题材、不同类型、不同样式、不同形态和不同风格的

影片。这种多样化的电影产品结构不仅丰富了电影市场，改变了过去那种单一品种和单调形象的状况，而且也较好

地满足了广大观众日益增长的审美娱乐需求和文化建设发展的需要。同时，正是在多元化的创作生产实践中，主旋

律电影、艺术电影和商业类型电影都找到了自己的生存发展空间，它们既经历了各自的成长发展历程，在激烈的市

场竞争中逐步成熟起来；其创作者又能根据影片题材内容的需要，采取类型样式有机融合的方式，使影片更符合艺

术表达和观众审美娱乐的需要。另外，多元化的创作生产方式也使电影产量有了显著增长。例如，1978年国产故事

片只有46部，而2018年国产故事片产量已达到902部，其增速非常明显。其中有44部国产影片票房收入超过亿元人民

币。

其次，电影产业发展也形成了多元化的格局，各类电影企业在竞争和互补中共同携手发展。以中影、上影、长

影、西影等为代表的国营电影企业，通过体制机制改革后获得了新生，在面向市场的新机制下独立运作，其中中

影、上影已成为上市企业；而以万达集团、华谊兄弟、博纳影业、华策影视、光线传媒、乐视等为代表的众多民营

影视企业，在国产电影创作生产和电影产业发展中则占据了越来越重要的地位。例如，2017年万达参与出品影片25

部，总票房为143.87亿元；博纳参与出品影片13部，总票房为84.68亿元；华谊兄弟参与出品影片8部，总票房为54.

19亿元，民营影视企业所发挥的重要作用则由此可见一斑。而独立电影制片的创作也很活跃，先后有不少影片问

世，其中有的影片也产生了一定的影响。2018年，全国由48条电影院线、9504家影院和 60079块银幕（含3D银幕491

90块）组成的电影发行放映网，不仅使中国国内一线、二线、三线城市的广大观众能及时观赏到各类影片，而且也

很大程度地满足了四线、五线城市广大观众的观影需求，使看电影成为普通民众文化生活的重要内容，并使电影市

场迅速扩容。

另外，合拍片的日益增多也成为一种独特现象。新中国成立后17年中国只有两部中外合作拍摄的故事片，即195

8年中法合作拍摄的《风筝》和1959年中苏合作拍摄的《风从东方来》。1979年，为了更好地开展中国与国外合作拍

3)国家广电总局电影局党史资料征集领导小组编《中国电影编年纪事》（总纲卷﹒上）第406页，中央文献出版社2005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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片业务，成立了中国电影合作制片公司，此后与港台地区和其他国家较广泛地开展了各种合作拍片业务，合拍片数

量日益增多。其中由中国电影合作制片公司出品的中美合拍片《卧虎藏龙》影响最大，曾荣获第73届美国奥斯卡最

佳外语片等4项大奖，是华语电影历史上第一部荣获奥斯卡金像奖最佳外语片的影片。截至2017年12月，我国已与20

个国家签署了政府间的电影合拍协议，该年度中国内地与21个国家和地区进行了合作制片，合拍公司获国家电影局

批准立项的合拍片84部，协拍片2部；审查通过了合拍片60部。该年度内地与香港合作拍摄的影片在合拍片中仍占很

大比重，其中如获得4.04亿票房的《建军大业》进行了主旋律题材港式类型化的新探索，而获得了16.5亿票房的

《西游﹒伏妖篇》等影片也显示了两地合拍片的创作生产实绩。其他如中印合拍片《功夫瑜伽》获得了17.48亿的票

房，中港日合拍片《妖猫传》获得了4.68亿的票房，均取得了不错的票房成绩。此外，大陆与台湾的合拍片《相爱

相亲》也因其独具艺术特色而广受好评。2018年中港合拍片《红海行动》不仅获得了36.49亿的票房，而且观众口碑

很好，并在多种评奖活动中获奖。总之，在多元化的电影创作生产格局中，合拍片已成为一种重要的制作模式，其

所占的比重也会越来越大。

再有，作为电影市场的补充力量，中国网络大电影发展迅速，2018年网络大电影总量为1562部，其中通过申请

获得“电影公映许可证”的影片有146部，其数量是2017年的4.5倍；同时，许多网络大电影的质量也有明显提高。

三、电影管理机制：从计划到市场

新中国成立以后，中国的电影管理体制机制学习借鉴了前苏联的管理模式，电影创作生产具体体现了计划经济

的特点。但长期的艺术创作实践证明，这样的体制机制存在着许多弊端，不利于电影创作生产的快速发展，急需进

行改革。早在1979年10月，著名电影家夏衍在中国电影工作者第四次代表大会上的讲话中就明确提出“现在我们要

坚持改革不符合艺术规律和经济规律的电影生产体制。”4)1980年8月，中共中央宣传部在北京召开了电影体制改革

座谈会，此后，电影管理体制机制的改革便逐步开始推行。

1992年10月中国共产党第十四次代表大会确立了中国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总体目标，1993年11月，中

共十四届三中全会通过了《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中国从计划经济向市场经

济的转换便加快了步伐。1993年1月，政府主管部门出台了《关于当前深化电影行业机制改革的若干意见》，中国电

影在转向市场化的道路上迈出了重要的一步；1994年8月发布了《关于进一步深化电影行业机制改革的通知》，又提

出了一些电影行业进行机制改革的具体意见和措施。自此，新中国成立以后形成的独家经营、统购统销及电影产品

统一分配的计划经济之生产流通模式被打破了，这就促使各个电影企业更快地走向适应市场经济的改革发展之路。

为了进一步激活国内的电影市场，推动电影创作生产的发展，1994年1月，政府主管部门授权中影公司每年引进10部

“基本反映世界优秀文化成果和当代电影艺术、技术成就的影片”，并以分账方式由中影公司在国内发行，以美国

好莱坞影片为主的海外大片的引进刺激了中国电影市场的竞争发展。与此同时，在竞争中诞生的国产大片也在1995

年开始以票房分账的形式发行放映。面向市场经济的发展，为了促使国产影片多出精品佳作，以增强其市场竞争

力，1996年3月政府主管部门在长沙召开的全国电影工作会议正式启动了创作拍摄国产电影精品的“九五五零”工

程5)，并采取了多项举措从经济上对电影精品的创作生产予以扶持和支持。于是，《鸦片战争》《那山﹒那人﹒那

狗》《一个都不能少》《横空出世》《相伴永远》《生死抉择》等一批各具特色的高质量影片相继问世。而影片

《甲方乙方》则首次在国内电影市场提出了“贺岁片”的概念，并使“贺岁档”成为市场上最热门、竞争最激烈的

放映档期，从而有效地推动了电影市场的繁荣发展。

2004年11月，政府主管部门又出台了《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在放开电影制作、发行、放映领域

主体准入资格的基础上进一步降低了市场准入门槛，扩大了投融资主体开放的范围，并用法规形式巩固了电影产业

改革的成果。正因为这一系列促进电影产业化改革政策措施的出台，便快速推进并形成了电影投资主体的多元化格

局，一批民营影视企业迅速崛起。在中国电影产业化发展的过程中，民营资本及其他社会资本显示出了越来越强的

4)夏衍《在影代会上的讲话》，载《电影艺术》1980年第1期。

5)在“九五”计划期间，每年创作拍摄10部精品影片，共计50部，称之为“九五五零”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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创作生产活力和市场竞争力，为国产影片增加产量、提高质量和拓展市场作出了显著贡献。

2012年2月，中美双方就解决中国加入WTO后电影相关问题的谅解备忘录达成协议，根据《中美电影新协议》的

有关规定，中国每年将增加进口14部美国大片，以IMAX和3D影片为主；美方票房分账比例从原来的13%提升至25%

等。由此中国的电影市场更加开放了，与美国好莱坞影片的竞争更加激烈了，中国电影产业和电影创作所受到的冲

击和面临的挑战也更加明显了。但是，中国电影经受住了这样的冲击和挑战，在经历了阵痛和挫折之后，通过多题

材、多品种、多类型、多风格的创作生产和对电影市场的不断拓展，以及广大观众对国产影片的支持，终于实现了

跨越式发展。而在激烈的市场竞争中，为能给艺术电影的创作发展和市场生存提供更多的支持与帮助，上海艺术电

影联盟和全国艺术电影放映联盟相继成立，由此既为艺术电影进入市场创造了良好条件，也满足了那些喜爱艺术电

影的观众之审美需求，并使电影市场在生态平衡中健康有序的发展。

2017年3月，《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正式施行，从而为中国电影的繁荣发展提供了法律依据和法律

保障。它将电影产业发展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之中，国家制订了电影产业发展的各项政策，使电影产业成

为拉动内需、促进就业、推动国民经济增长的重要产业；政府主管部门从行政管理层面简政放权、减少审批项目、

降低准入门槛、简化审批程序、规范审查标准，通过各种政策措施进一步激发了电影市场的活力。同时，政府主管

部门也采取多种措施大力支持影视企业创作拍摄各类优秀国产影片，为电影创作生产提供各种便利和帮助，在财

政、税收、土地、金融、用汇等方面对电影产业采取各种优惠措施，并鼓励社会资本投入电影产业，努力降低运作

成本等。《电影产业促进法》实施后，各级地方政府也出台了相应的政策措施，如2017年12月，上海市及时出台了

《关于加快本市文化创意产业创新发展的若干意见》（上海文创50条），其中影视产业被列为八大重点发展领域的

首位，作为上海文化创意产业发展的着力点，由此力图焕发上海这一中国电影发祥地的新活力，进一步振兴上海影

视产业，构建现代电影工业体系，推进全球影视创制中心建设。其他省市也相继制订和出台了一些政策法规来具体

贯彻落实《电影产业促进法》，以更好地推动电影创作生产和电影产业的繁荣发展。无疑，一系列政策法规和具体

措施的出台，既充分体现了政府主管部门认真履行监管职责、维护电影行业秩序、推动电影创作和电影产业发展的

决心，同时，也对保证电影市场的稳定、持续和健康发展起到了积极作用。

《电影产业促进法》实施以后，有力地促进了国产影片的创作生产和电影产业的快速发展。2018年中国共创作

生产故事片902部，动画片51部，科教片61部，纪录片57部，特种电影11部，总计1082部；其中故事片数量和影片总

数量分别比上一年增长13%和11.54%。全年电影票房609.76亿元，同比增长9.06%；其中国产影片票房378.97亿元，

占票房总额的62.15%；观影人次则达到了17.16亿，比上年增长了5.93%。显然，如此快的发展速度是十分令人惊喜

的。

四、电影营销市场：从国内到国外

改革开放以前，中国电影的发行放映和营销市场主要在国内，每年除了有少数影片参加一些国际电影节或在某

些国家举行电影展映之外，很少有影片进入国外的电影市场进行商业放映，海外广大观众对中国电影的了解仍十分

有限。

改革开放以后，中国电影对外合作交流日益频繁，不仅相继在意大利、葡萄牙等国举办了大型的“中国电影回

顾展”，而且有不少优秀影片陆续在各类重要的国际电影节上获奖；另外，也先后有一批国产影片进入海外商业影

院放映，从而有效地提高了中国电影的声誉，扩大了中国电影在海外的影响。特别是21世纪以来，随着中国文化

“走出去”的步伐不断加快，中国电影的发行放映和营销市场从国内较快地扩展到国外，不仅电影市场有了很大拓

展，而且国产影片的海外票房和销售收入也有了快速增长。例如，在北美电影市场有较好票房收入的《卧虎藏龙》

（1.28亿美元）、《英雄》（5371万美元）、《霍元甲》（2463万美元）、《功夫》（1711万美元）、《十面埋

伏》（1105万美元）、《一代宗师》（659.5万美元）、《满城尽带黄金甲》（656万美元）、《唐人街探案2》（19

8.3万美元）、《红海行动》、（154.3万美元）、《老炮儿》（139.5万美元）等影片，既在海外进行了较好的跨文

化传播，也获得了不错的经济收益。2018年2月，《妖猫传》在日本上映后，最终获得了超过17亿日元（折合人民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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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亿元）的票房收入，观影人次也超过了130多万，创造了近10年来华语电影在日本电影市场的新高。近年来，中

国电影在海外市场的票房和销售收入都有了明显增长，取得了较好的成绩。例如，2017年在海外发行国产影片近百

部，海外票房和销售收入42.53亿元，比2016年的38.25亿元增长11.19%，为提升中国电影的国际影响力，进一步促

进与各国之间的文化交流发挥了重要作用，作出了很大贡献。

中国电影在“走出去”的过程中也注重通过多样化的途径和方法，以产生更好的效果。例如，2004年年初，中

国电影海外推广中心成立，由政府出资进行国产影片海外推广的各项工作。2006年6月，经政府主管部门批准，中国

电影海外推广中心承办了“北京放映”的大型国际活动，邀请并接待境外电影采购商和国际电影节选片人来华集中

选购和选看中国影片，“北京放映”活动一年一届，已举办了21届，共展映国产影片近千部，已有数百部次的国产

影片通过“北京放映”销往世界70多个国家和地区，“北京放映”活动已成为中国电影“走出去”的一个重要窗

口。与此同时，我国也相继主办了上海国际电影节、北京国际电影节等一些重要的电影节，邀请世界各国电影人携

其影片前来参赛或展演，进一步加强合作交流，并为国产影片拓展输出渠道。如作为国际A类电影节之一的上海国际

电影节自1993年创办以来，已成功举办了21届，产生了很大影响，获得了各方面的好评。同时，在海外建立专门发

行国产影片的电影公司，不断拓展海外电影市场也是一个重要途径。例如，创立于2010年，由华谊兄弟和博纳影业

作为主要股东的华狮电影公司，就是在海外发行国产影片的一个重要平台。该公司在海外的发行渠道主要集中在北

美和澳洲，2016年该公司获得华人文化控股集团（CMC）重金注资后将开拓欧洲市场，并推出了“中国电影﹒普天同

映”的计划，如2016年春节档的《西游记之孙悟空三打白骨精》影片就实现了海外和国内同步上映，满足了海外华

人观众的审美娱乐需求。另外，国产影片进入海外电影院线时与网络在线点播同步发行也是又一种途径。如《西游

﹒降魔篇》在进入北美影院放映的同时，在网飞（Netflix）、Google Play、亚马逊等多个网络平台上可以付费观

看，既方便许多青年观众的观赏，扩大了影片的影响，也增加了影片的营销收入。至于中国电影产业通过国际并购

实现企业资源重组，把企业做大做强也是一种趋向。例如，“2012年5月21日，经过将近两年的谈判，大连万达集团

耗资26亿美元并购美国第二大院线AMC影院公司，这是中国文化产业最大的海外并购，万达集团将成为全球规模最大

的电影院线运营商。”6)这对于中国电影在海外的发行放映显然是十分有利的。总之，正是通过多样化的途径和方

法，有效地加强了中国电影的跨文化传播，中国电影走出国门、走向世界的目标正在逐步实现。

改革开放以来，中国电影的变革和拓展除了上述四个方面之外，在电影理论批评、电影教育等方面也有显著的

变化和发展，在此不逐一赘述。通过改革开放40年的变革发展，中国已成为名副其实的电影大国。但是，中国若要

成为真正的电影强国，还有不少问题有待于解决，如每年拍摄生产的影片数量虽多，但高质量的优秀影片仍较少；

电影产业链还不够完整，电影市场还有待于进一步规范，电影体制机制的改革还需要不断完善，各类优秀电影人才

还较为缺乏等。如果这些问题得不到及时解决，“电影强国”的梦想就不可能很快实现。

中国国家主席习近平曾说：“改革开放是决定当代中国命运的关键一招，也是决定实现‘两个100年’奋斗目

标、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关键一招。实践发展永无止境，解放思想永无止境，改革开放也永无止境，停顿和倒

退没有出路。”为此要“做到改革不停顿，开放不止步。”7)当下，中国各个领域全面深化改革的各项工作正在持

续进行之中，全方位对外开放的新格局也正在加速形成。处于这样的时代环境和社会语境中，中国电影只有适应新

时代的新变化，通过进一步贯彻落实《电影产业促进法》，继续坚持改革开放的方针政策，不断增强核心竞争力，

加快建设电影强国的步伐，才能在各方面有更快、更好的发展，并顺利完成从电影大国向电影强国的转换和发展。

6)中国电影家协会产业研究中心《2013中国电影产业研究报告》第7页，中国电影出版社2013年版。

7)《改革不停顿，开放不止步——习近平总书记考察广东纪实》，见2012年12月13日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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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문화 분과】 발표 ➂

论新世纪以来中国类型电影的创作发展

周怡倩*1)

【目 录】

一、中国类型电影创作回顾

二、新世纪中国类型电影创作概况

三、中国类型电影的创作策略

【摘要】

新世纪以来，中国类型电影的创作生产有了迅速发展，取得了较显著的成绩。不仅类型样式更加丰富多样，而

且其创作生产也较好地满足了广大观众审美娱乐的需求，并有效地开拓了电影市场，使之能较迅速地扩容增长。同

时，还促进了电影产业较快发展，从而使创作、市场和产业之间初步形成了良性循环的机制。中国类型电影创作生

产的迅速发展，既提供了不少有益的经验，也有一些应该吸取的教训，只有通过认真总结探讨，才能进一步推动其

创作生产更上一层楼。

【关键词】新世纪；中国；类型电影；创作发展；经验教训。

众所周知，类型电影是按照不同类型样式的规定要求拍摄制作出来的影片。所谓“类型”，乃是指由于不同的

题材、内容或技巧而形成的影片范畴、种类或形式。类型片作为一种影片制作方式，在二十世纪三、四十年代的美

国好莱坞曾占据统治地位，西方其他国家的商业电影也都是以类型观念及其创作技巧作为影片拍摄制作之基础的。

美国的影片分类学者曾把好莱坞的故事片分为75种类型样式，每一种类型样式又具有大致规定的类型元素和创作技

巧。可以说，类型片是电影工业化的产物，具有较明显的商业性特点。

进入21世纪以来，中国类型电影的创作生产有了迅速发展，取得了较显著的成绩。不仅类型样式更加丰富多

样，而且其创作生产也较好地满足了广大观众审美娱乐的需求，并有效地开拓了电影市场，使之能较迅速地扩容增

长。同时，还促进了电影产业较快发展，从而使创作、市场和产业之间初步形成了良性循环的机制。因此，当我们

回溯改革开放40年来中国电影的发展历程和创作实绩时，对此当然不应忽略，而应该在认真回顾总结的基础上，较

深入地探讨其创作发展的一些基本规律，以利于促使中国类型片的创作生产能有更好、更快的发展。

一、中国类型电影创作回顾

在中国电影史上，国产类型片的创作发展曾经历了一个曲折复杂的过程。中国电影诞生之初，不少电影公司的

老板和投资者因视电影为赚钱牟利的工具，故而非常重视电影的商业性；而绝大多数电影创作者也因为此前从未拍

摄过故事片，所以只能模仿借鉴外国影片（特别是美国好莱坞影片），在创作实践中逐步把握其基本规律与技巧手

法。另外，作为电影主要观众群体的都市市民，也把看电影作为一种新颖的审美体验和娱乐消遣的方式。为此，美

* 周怡倩，中国《文汇报》主任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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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好莱坞的类型片便成为中国电影创作者最主要的学习借鉴对象。从20世纪20年代至40年代，国产类型片在市场需

要和创作实践中繁荣发展起来，诸如喜剧片、伦理片、武侠片、历史片、犯罪片、戏曲片、歌舞片、闹剧片、惊悚

片、恐怖片、神话片、儿童片等各种类型样式，都曾出品过数量不等的影片，其中也有一些艺术质量较高的作品，

初步形成了国产类型片的创作模式。

新中国成立以后，由于国营电影制片厂成为国产影片的投资方和出品方，而国产影片需要鲜明地体现国家主流

意识形态的价值观与美学观，其创作生产应符合政府的各项政策与政治需求，故而其商业性要求被极大削弱了，而

其宣传功能和教育功能则被极大强化了。从20世纪50年代到70年代，各种类型片的类型元素和审美特征并不是很明

显，还有某些类型片因不合时宜而日渐式微。例如，《新局长到来之前》等讽刺喜剧片，就因其对现实弊端的尖锐

讽刺而受到了批判。同时，电影界又根据现实需要创作拍摄了诸如《今天我休息》《五朵金花》这样的歌颂型喜剧

片。当然，在此过程中，也有一些类型片因适应了时代和社会的变革需要而有了进一步发展，如战争片、历史片、

反特片、传记片、儿童片、体育片、戏曲片等即是如此。

“文化大革命”结束以后，在新时期之初，虽然较多国产影片以揭批“四人帮”的罪行和反思历史教训为其题

材内容，但“反特片”作为该时期最早复苏的一种类型片，则先后创作拍摄了《熊迹》《暗礁》《风云岛》《黑三

角》《东港谍影》《猎字99号》《斗鲨》等影片。尽管这些影片在反特片的类型样式和题材内容等方面还缺乏创新

突破，但却在较大程度上满足了经历过“文革”岁月以后广大观众对于电影审美娱乐的需求。

1978年底中国共产党十一届三中全会召开以后，随着思想解放运动和改革开放的深入发展，电影工作者的社会

观念和电影观念也有了很大变化。从20世纪70年代末到80年代中后期，国产电影创作生产的主流大致表现在以下两

个方面：一是围绕着伤痕、反思和改革等题材拍摄了不少以此为内容的故事片；二是随着“电影语言现代化”的倡

导和第四代导演、第五代导演的相继崛起，陆续拍摄了一批在电影语言形式和技巧手法方面有创新突破，具有较明

显先锋意识的探索片。虽然此时电影界着重关注和评论的也是这两类影片，但一些类型片的创作却受到了广大观众

的喜爱和欢迎，其中如《保密局的枪声》《405谋杀案》《神秘的大佛》等影片，均是该时期颇有影响的国产类型

片。特别是1982年由中国内地与香港合作拍摄的《少林寺》在内地公映后，以当时1毛钱的电影票价创下了1.6亿元

的票房纪录，使武侠片这一类型片受到了广大观众和电影创作者的青睐，此后又有《少林寺弟子》等一些同类影片

相继问世，由此推动了这一类型片的创作和普及。

由于当时电影体制机制的改革还刚刚起步，国产影片的创作生产主体仍然是计划经济体制下的国营电影制片

厂，所以影片拍摄由国家投资，而生产的影片则由中国电影发行放映公司统购统销；各制片厂既不用担心拍摄的影

片被卖出的拷贝数，也不用担心影片放映后的上座率和票房收入。在这种情况下，各制片厂的领导和创作人员对电

影艺术和电影获奖的追求要远远大于对电影市场和电影票房的关注与重视。随着国家经济体制从计划经济向市场经

济的转轨，电影创作生产的体制机制也随之进行了改革，国营电影制片厂的生产经营需要自负盈亏，在巨大的经济

压力下，受到较多观众喜欢的类型片（娱乐片）之创作生产得到了国营电影制片厂等各方面的重视。

从20世纪80年代后期至90年代初期，国产类型片（娱乐片）的创作生产在数量上有了较大增长，各电影制片厂

都相继拍摄了一批各种样式的类型片，其中也有一些在艺术上较有特点，在电影市场上较有影响的好作品。如喜剧

片《少爷的磨难》《绝境逢生》，西部片《秋菊打官司》《陕北大嫂》《一棵树》《一个都不能少》，武侠片《双

旗镇刀客》《断喉剑》，警匪片《最后的疯狂》《疯狂的代价》，战争片《大决战》《烈火金刚》，传记片《周恩

来》《焦裕禄》《孔繁森》等。其中战争片《大决战》突破了原来的国产战争片模式，注重以纪实手法将解放战争

中的三大战役搬上银幕，影片不仅有宏大的战争场面，刻画了众多的各类人物形象，而且还着力于再现真实的历史

场景，使之既有重要的历史文献价值，也有较强的艺术观赏性。至于《周恩来》《焦裕禄》《孔繁森》等革命领袖

人物和英模人物传记片，也较生动地再现了主人公在特定历史场景中的真情实感，表现了其高尚的道德情操和奉献

精神，凸显了其独具的人格魅力。该时期的战争片和传记片是采用类型片的方式创作的主旋律影片，既凸显了主流

意识形态的价值观和美学观，也在不同程度上强化了影片的艺术观赏性，由此增强了主旋律影片的艺术吸引力和市

场竞争力。

1994年1月，中国政府电影主管部门决定每年引进10部“基本反映世界优秀文化成果和当代电影艺术、技术成就

的影片”，并以分账方式由中影公司在国内发行，以此来激活国内电影市场，促进创作生产发展。随着《亡命天

涯》《真实的谎言》等美国好莱坞大片以及由成龙主演、香港嘉禾公司出品的《红番区》等一批各种类型的动作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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片相继进入中国国内电影市场，不仅引起了更多观众的观影兴趣，使“看电影”成为他们文化娱乐的一项重要活

动；而且也给国内类型电影创作者提供了学习借鉴的对象。同时，为了进一步加强主旋律电影的创作，多出精品佳

作，增强国产影片的市场竞争力，政府主管部门于1996年3月在湖南长沙召开了全国电影工作会议，正式启动进一步

促进国产电影精品创作的“九五五零”工程，由此各种类型的主旋律影片创作有了很大进展。这其中诸如战争片

《大进军》《大转折》，历史片《鸦片战争》《我的1919》，灾难片《紧急迫降》，爱情片《爱情麻辣烫》《非常

爱情》等均是在艺术上各具特色的有影响的类型片。与此同时，冯小刚则以《甲方乙方》《不见不散》等影片开创

了国产贺岁片的类型样式，使春节档成为竞争最激烈、票房收入最高的档期，由此进一步激活了国内的电影市场。1

999年11月，中美关于中国加入WTO的双边谈判协议正式签订。中国加入WTO以后，国内电影市场更加开放了，国产影

片面临着与更多以美国好莱坞大片为代表的外国影片的激烈竞争，为此，中国类型电影的创作也有了新发展

二、新世纪中国类型电影创作概况

进入新世纪以后，由于电影行业的改革持续推进，政府主管部门接连出台和落实了一系列深化改革的政策措

施，所以电影产业和电影创作的发展也开始走上了快车道。如2004年11月颁布的《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

定》，在放开电影制作、发行、放映领域主体准入资格的基础上进一步降低了市场准入门槛，扩大了投融资主体开

放的范围，并用法规形式巩固了电影产业改革的成果。这些促进电影产业化改革的政策措施出台后，快速推进并形

成了电影投资主体的多元化格局，一批民营影视企业迅速崛起。在中国电影产业化发展的过程中，民营资本及其他

社会资本显示出了越来越强的创作生产活力和市场竞争力，为国产影片增加产量、提高质量和拓展市场作出了显著

贡献。在这样的形势下，国产类型片的创作也日趋活跃、日渐多样。同时，由于受到内地日趋繁荣发展的电影市场

的吸引，再加上中港合拍片数量日益增多，所以诸如吴思远、陈可辛、徐克、王晶、周星驰、林超贤、刘伟强等一

批香港电影导演相继到内地来发展其电影事业，由于他们在类型电影创作方面有较丰富而成熟的经验，所以就给国

产类型片的创作带来了新的面貌。

此时在国内电影市场和海外电影市场引起关注并受到重视的，首先是一批国产古装武侠大片和历史大片。2000

年由中国电影合作制片公司出品的中美合拍片《卧虎藏龙》在大陆和海外公映以后，产生了很大影响，并荣获了第7

3届美国奥斯卡最佳外语片等4项大奖，成为华语电影历史上第一部荣获奥斯卡金像奖最佳外语片奖的影片。在李安

导演的这部新派武侠片的带动和影响下，张艺谋的《英雄》《十面埋伏》等武侠大片，以及陈凯歌的《无极》、冯

小刚的《夜宴》、张艺谋的《满城尽带黄金甲》等古装历史大片也相继问世。尽管广大观众和评论界对于上述影片

的评价毁誉参半，但这些影片不仅为国产商业类型大片的创作拍摄积累了有益的经验教训，而且也有助于进一步激

活国内的电影市场，吸引更多的观众进入电影院观赏影片。至于冯小刚导演的战争大片《集结号》和灾难大片《唐

山大地震》，则使国产大片获得了口碑和票房的双赢。

此后，国产类型大片的创作在积累了一定的经验之后，艺术质量也有所提高，各种类型样式都陆续创作拍摄了

一些有特点、有新意的较好的作品。其中有些样式较新颖的国产类型大片在电影市场上表现十分抢眼，在票房收入

等方面堪与美国好莱坞大片媲美。如国产魔幻（奇幻）大片因其能运用各种特技营造视听奇观，观赏性和娱乐性较

强，所以颇受青年观众喜爱，相继问世的《画皮》《画皮2》《西游·降魔篇》《狄仁杰之神都龙王》《捉妖记》

《捉妖记2》《西游·伏妖篇》《悟空传》《妖猫传》等影片，票房收入都较高，在观众中产生了较大影响。同时，

这些影片也使国产魔幻（奇幻）大片这一类型样式逐步走向成熟。

2012年2月，中美双方就解决中国加入WTO后电影相关问题的谅解备忘录达成协议，根据《中美电影新协议》的

有关规定，中国每年将增加进口14部美国大片，以IMAX和3D影片为主；美方票房分账比例从原来的13%提升至25%

等。由此中国的电影市场更加开放了，与美国好莱坞影片的竞争更加激烈了，中国电影产业和电影创作所受到的冲

击和面临的挑战也更加明显了。但是，中国电影经受住了这样的冲击和挑战，在经历了阵痛和挫折之后，通过多题

材、多品种、多类型、多风格的创作生产和对电影市场的不断拓展，以及广大观众对国产影片的支持，终于实现了

跨越式发展。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176

可以说，新世纪以来国产类型片的创作生产在中国电影的跨越式发展过程中有了明显进展，取得了较显著的成

绩。首先，多数类型片在创作生产中注重突出了类型意识，较好地运用了各种类型元素，在艺术质量上有所提高。

同时，为了满足电影市场多方面的需求，类型样式也日益多样化，一些新的类型片样式不断出现，其中如公路片

《无人区》《心花路放》《后会无期》；惊悚片《笔仙》《京城81号》《绣花鞋》《催眠大师》；探险片《刺陵》

《盗墓笔记》《谜巢》；歌舞片《如果﹒爱》《天台爱情》等，都是一些新的类型影片。无疑，这些新的类型样式

使国产类型片有效地增强了市场竞争力。另外，还有些国产类型片则根据题材内容和艺术表达的需要，在类型交

叉、混搭和杂糅等方面进行了大胆尝试，注重发挥多种类型元素的艺术作用，从而获得了较好的艺术效果。例如，

警匪片与黑色喜剧片杂糅的《疯狂的石头》《疯狂的赛车》，警匪片与爱情片杂糅的《白日焰火》，警匪片与西部

片杂糅的《押解的故事》《西风烈》，动作片与喜剧片杂糅的《让子弹飞》，公路片与喜剧片杂糅的《人在囧途》

《人再囧途之泰囧》，“小妞片”与爱情喜剧片杂糅的《失恋33天》《一夜惊喜》《非常幸运》等，均显示出了一

定的新意。至于歌舞片《天台爱情》则将青春、爱情、功夫、喜剧等类型元素有机融合在影片中，喜剧片《羞羞的

铁拳》也将喜剧、动作、励志、爱情等类型元素巧妙地融为一炉，则使影片具有独到的美学风格。

与此同时，各种传统的类型片样式也不断拍摄生产了一些各具艺术特点的影片，它们或艺术创意较新颖，或类

型意识较鲜明，或场面动作颇引人，或情感心理描写很细致，或类型杂糅较成功。其中如传记片《毛泽东与齐白

石》《周恩来的四个昼夜》《萧红》，历史片《建国大业》《建党伟业》《建军大业》，战争片《我不是王毛》

《百团大战》《血战湘江》《智取威虎山》，动作片《绝地逃亡》《十二生肖》《侠盗联盟》，悬疑片《我是证

人》《特殊嫌疑犯》《心迷宫》《暴裂无声》，青春片《八零后》《致我们终将逝去的青春》《万物生长》《青春

派》《乘风破浪》，武侠片《一代宗师》《叶问》《叶问2》《绣春刀》《绣春刀2：修罗战场》《师父》，警匪片

《寒战》《寒战2》《烈日灼心》《湄公河行动》，喜剧片《夏洛特烦恼》《一念天堂》《驴得水》，爱情片《北京

遇上西雅图》《从你的全世界路过》《七月与安生》《相爱相亲》《后来的我们》等，都曾受到观众欢迎，并产生

了较大的影响。同时，上述影片不仅使传统的类型片样式焕发了艺术活力，而且也为国产类型片的创作发展积累了

一定的经验。

2017年3月，《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正式施行，从而为中国电影的繁荣发展提供了法律依据和法律

保障。它将电影产业发展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之中，使电影产业成为拉动内需、促进就业、推动国民经济

增长的重要产业；政府主管部门从行政管理层面简政放权、减少审批项目、降低准入门槛、简化审批程序、规范审

查标准，通过各种政策措施进一步激发了电影市场的活力。同时，政府主管部门也采取多种措施大力支持影视企业

创作拍摄各类优秀国产影片，为电影创作生产提供各种便利和帮助，在财政、税收、土地、金融、用汇等方面对电

影产业采取各种优惠措施，并鼓励社会资本投入电影产业，努力降低运作成本等。《电影产业促进法》的实施使国

产电影创作和电影产业发展焕发了新的活力，这其中国产类型片的创作生产作出了显著贡献，无论是以《战狼2》

《功夫瑜伽》《追龙》等为代表的动作片，还是以《羞羞的铁拳》《大闹天竺》《缝纫机乐队》等为代表的喜剧

片；无论是以《西游﹒伏妖篇》《悟空传》《三生三世十里桃花》等为代表的魔幻（奇幻）片，还是以《嫌疑人X的

献身》《心理罪》《记忆大师》等为代表的悬疑片，都受到了广大观众的欢迎，取得了不错的票房成绩；同时，也

预示着国产类型片的创作具有很好的发展空间和电影市场前景。

三、中国类型电影的创作策略

在当下中国国内电影市场快速扩容，广大观众观赏国产影片的热情不减，国产影片产量逐年递增的情况下，国

产类型片的拍摄生产已成为电影创作的主流。在这种情况下，如何进一步提高国产类型片的艺术质量，不断增强其

市场竞争力，无疑是一个迫切需要解决的问题。从总体上来看，应注意以下几个方面：

第一，由于受到投资规模、制作能力、技术水平、创作经验和专业人才等各种因素的制约和影响，目前国产类

型片中科幻片、灾难片、恐怖片、歌舞片等类型样式还缺乏有影响的高质量作品。为此，这些类型片的创作生产尚

有待于大胆突破创新，以使国产类型片更加丰富多样，能更好地满足不同层次、不同类型、不同地域的电影观众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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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娱乐之需要。应该看到，电影市场需要更多不同题材、不同类型、不同风格的好影片，只有在创作生产中始终坚

持多元化的方针策略，才能避免单调划一、跟风模仿、陈陈相因、缺乏新意等弊病，才能在“百花齐放”的繁荣发

展中满足广大观众日益增长的多样化的审美娱乐需求。为此，上述几种较为匮乏的国产类型片应在创作拍摄中重点

突破，力求在创作发展中形成更多有中国特色的类型样式。

第二，在当下全球类型电影数字化、奇观化、高科技化的发展趋势下，3D和IMAX3D正在成为主流制作技术；由

于这种技术不仅创造了一种不同于传统二维银幕的三维立体空间，而且在影片的叙述方式、镜头运动、场面调度、

合成手段等方面都带来了电影艺术和电影美学的重大变革，故而这种高技术格式影片受到了越来越多青年观众的喜

爱和欢迎。目前我国电影的3D和IMAX3D制作技术还处于初级阶段，与美国好莱坞相比尚有很大差距。为此，就应进

一步加强技术创新，不断提高影片的制作水平，使电影创作与电影制作双轮驱动，平衡发展，以此确保国产类型片

（特别是一些需要运用高技术手段拍摄的类型大片）的艺术质量和美学品质。同时，还需要进一步加强各类专业技

术人才的培养，以弥补优秀技术人才不足的缺陷。

第三，国产类型片的创作生产要坚持在多元拓展中不断提高美学品质，多出精品佳作。创作者既要向美国好莱

坞类型片学习借鉴，又要避免简单模仿、生搬硬套；既要注重使影片创作能满足电影市场多方面的需求，又要防止

粗制滥造、急功近利；要坚持在创作实践中不断积累经验，使国产类型片既能很好地凸显各种类型元素，具有吸引

观众观赏的娱乐性；又能避免“庸俗、媚俗、低俗”等弊病，给观众以健康向上的有益启迪。同时，国产类型片的

创作要根据我国的实际情况，在类型样式和类型元素等方面不断强化艺术创新，使之具有中国本土文化特色。在这

方面，中国西部片的成功就提供了一个很好的范例。

第四，虽然主旋律电影、类型电影和艺术电影在中国是一种约定俗成的划分，但它们彼此之间的界线并不是不

可逾越的。在创作中根据题材内容和艺术表达的需要，可以有所交叉融合。例如，采用类型片创作方式包装的主旋

律影片《湄公河行动》《战狼2》《红海行动》等，在电影市场上颇受欢迎，获得了口碑和票房的双赢，由此形成了

当下流行的“新主流大片”创作模式，为主旋律电影创作提供了可以借鉴的成功经验。又如，虽然从总体上来说中

国西部片属于类型电影，但其中如《黄土地》《一棵树》等影片则属于艺术电影。因此，国产类型片的创作既要强

化类型意识，用好各种类型元素；又要根据影片的题材内容和创作的实际情况，大胆突破各种类型模式的束缚，采

用灵活多样的艺术形式和技巧手法，使影片的思想主旨、剧情内容等得到最充分、理想而精湛的艺术表现。

总之，改革开放以来中国国产类型片创作生产的迅速发展，既提供了不少有益的经验，也有一些应该吸取的教

训，只有通过认真总结探讨，才能进一步推动其创作生产更上一层楼；同时也有助于中国国产电影的创作生产、营

销传播和产业发展取得更大的成绩，更好地促进中国从电影大国向电影强国的转换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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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문화 분과】 발표 ➃

浅谈中国警匪电影中“侠义精神”的演变

乔宁*1)

【目 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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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些年来，中国电影公司不间断地购买以往在韩获得不俗票房的韩国犯罪类型和警匪类型电影的版权，这正是基

于中国观众对警匪片的强大观影需求和高速发展的中国电影产业化进程的迫切需求。由于中国商业类型电影发展时

间尚短，再加上中国特有的电影审查制度，此类电影的创作难度更大，且相较中国其他的类型电影发展并不平衡。

因此，中国电影创作者试图借鉴韩国犯罪类型电影和警匪片对此类影片进行合理的“本土化”改编，以期打破既往

中韩合拍作品难以深入人心、给人印象平平的尴尬局面。中国警匪类电影的人物角色承载着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

观的“主旋律”意识形态性。中国近代的“侠义精神”是从中国古代的“侠”而来。但“侠义精神”又不等同于

“侠”。“侠义精神”是社会主义主流意识形态的体现，主要体现在以下几点：在国仇、家恨上重然诺、守信义之

民族精神，公义之上路见不平、拔刀相助的大无畏精神。而“侠”则更多的是对人物性格上的真实阐述，是一种个

体的英雄主义。是维护自由、独立和人权而彻底对抗压制的一种发泄，也是中华民族理想人格的象征。所以“侠义

精神”是一种意识形态，而“侠”则是天生赋予这一意识形态的载体。

【关键词】 警匪电影；中国合拍；翻拍；一本两拍；侠义精神；侠文化。

1. 中国警匪电影和“侠义精神”的定义

1) 中国警匪电影的定义

在中国，一提起警匪电影，观众大多会将其归为犯罪电影。但有的学者认为中国当下所讨论的犯罪电影并非真

正的犯罪电影，他们将这种犯罪电影看作不属于类型范畴内的一种电影元素，而是仅作为一种“电影叙事中承担的

功能化呈现的方式。”1)；此外，有的学者将中国大陆的警匪片与好莱坞成熟的类型片体系进行划分讨论，认为像

“百度百科”那样将警匪电影归纳到犯罪电影范畴的做法过于草率。虽然在整个电影类型体系内，犯罪片与强盗

片、黑帮片、警匪片、侦探片、动作片之间有着某种交叉重叠，复杂微妙的融合、分野乃至变奏的过程，但相较而

言，中国特有审查制度下的警匪电影具有鲜明的特点。这类电影在叙事上主要以警察破案为中心，人物塑造上以刻

画代表正义形象的人民警察为主，意识形态上围绕着惩恶扬善的正义警察形象凸显中国的社会主义核心价值观念。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조교수
1) 余韬，《博弈下的突围――当下中国犯罪片的叙事分析》，《当代电影》，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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显然与以罪犯为主角，围绕犯罪者的矛盾心理或者作案动机/过程作为故事的主线的犯罪电影具有鲜明的区别。2)在

这两个具有代表性的观点当中，最后一种说法是目前为止最为严谨、相对准确，且具有说服力的。因此，笔者展开

的电影研究将基于这一区分法则，即：角色设计上必须将视点放在警察或协助警察办案的代表正义的一方；叙事上

强调警察与匪徒的二元对立，双线并行；意识形态上必须符合当前中国大陆的法律和秩序，强调正义终将战胜邪

恶，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本文以此为依据将中国的警匪电影与犯罪类型电影作如下区分：

中国警匪电影，以人民警察破案或解放军抵抗外敌为叙事中心，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念为表述核心，对代表

正义的人民警察或解放军的英雄形象进行绝对的正面塑造。他（她）可以是一个为了国家和民族服从政府指挥的正

义之士，如《湄公河行动》；可以是一个为了正义打抱不平的平民警察，如《大人物》；亦可以是为了拯救大众牺

牲自己的民族英雄，如《拆弹专家》；也可以是一个协助警察办案的“目击”证人，如《我是证人》；还可以是一

个为了拯救世界与犯罪分子斗智斗勇的中华人民解放军，如《战狼》系列。 

犯罪电影正好与之相反，以罪犯作为电影中的主要人物，以作案动机为叙事的主要线索，以人性的复杂纠葛推

动叙事进程。他（她）可以是一个为了兄弟赴汤蹈火杀人不眨眼的社团成员，如早期中国的香港黑帮电影《枪

火》；也可以是一个以普通老百姓化身的“独行侠”，如《天注定》；还可以是一个受万人敬仰的走私“英雄”，

如《我不是药神》。

总而言之,不管是警匪电影还是犯罪电影，他们身上附带着一种"英雄"光环。相较而言，中国警匪类电影的人物

角色承载着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主旋律”意识形态性。首先，作为警匪电影的主要角色必须是代表意识形

态国家机器的正义的警察/军人形象；另一方面这一形象的塑造需要顺应民心、贴近生活、健康向上，代表并引导着

社会的主流价值观念。而犯罪类电影对“英雄”的定位虽然也以社会公平、正义为基础，但并不排斥表现个人主义

的自我追求，同时也可以夹杂一些“以武犯禁”、为民请命的侠义精神。总之，不管是代表意识形态国家机器的警

察与军人形象，还是 “以武犯禁”、为民请命的绿林好汉均可看作是“侠”的某一层面的缩影。

2) 中国“侠义精神”的定义

“侠”是中国传统文化的独特产物。“侠义精神”的形成与演变，和整个社会的民族文化精神息息相关，同时

这种中国社会所特有的“侠义精神”又反过来影响着整个社会的意识形态变化。

“侠”的诞生与春秋时期士阶层有着直接的关系。根据学者李晓婧的观点，“士”作为秦朝社会最重要的社会

群体，它的产生影响着中国几千年的文化发展。在贵族政治崩溃以前，这些有技艺的才能之士，皆为统治者专养专

用，皆是在朝为官者。到了春秋后期，奴隶制日趋崩溃，礼崩乐坏。这些地位下降，无“田”可食之“士”流落于

民间，以卖技为生。于是出现了士的文武分途：一部分人接受了夏商周三代以来的礼乐文化，走上了专门的从文之

路，形成了原始之文士，也就是现在大家所熟知的“儒”；另一部分人则继承了远古史前时期的商武传统和强悍的

民族精神，依然保持着武士身份，称作“侠”。3)而真正把“侠”提到台面上的是司马迁，其著作《史记》首次大

量地、系统地记载了关于“侠”的历史，赞美了“侠”的济人危难、守信重义的品格。但从某种意义上讲，“侠”

所具有的路见不平、拔刀相助的英雄品格，也使得“侠”成为了当时封建社会制度的挑战者。4)

可见，“侠”的行为最初是自我化的，属于个人行为。但这种个人行为却是在正义的基础上自发进行的帮助他

人的行为。中日甲午战争结束以后，中国人认清了自己文弱不武、病入膏肓的不足之处，再加上反满革命的需要，

不满专制王权统治的梁启超、谭嗣同等英雄义士成为了当时人民心中的“侠”。5)“侠”的精神也进一步引申为一

种维护自由、独立和人权的彻底对抗压制的精神，也是保护弱者的精神，建立在反侵略、反强权基础上的“侠义精

神”，也正好适应了中国在近代外忧内患之中奋发自强的需要。所以，“侠”这种建立在公义基础上的侠义行为，

更是一种对国仇、家恨“以武犯禁”的“侠义精神”。这种精神从本质上来讲顺应民心、积极向上，代表着人民向

往的自由、平等和公义，这与现今社会的主流意识形态是相洽融通的。正如学者蔡翔所说，“侠”的形象是中华民

2) 陈宇，《犯罪片的类型分析及其在中国大陆的发展》，《当代电影》，2018年，第2期，p.48。

3) 李晓婧，《中国侠文化与法治》，《中南大学学报》，第17卷第1期，2011年2月，p.104。

4) 同上， p.108。

5) 刘宝刚，《试论近代中国的侠义精神》，《郑州大学学报》，第46卷，第2期，2013年3月，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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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理想人格的象征，“侠”之精神是中华民族高尚情操和生命意志的自然流露。6)这一说法与学者刘保刚的看法基

本一致，即：近代的“侠义精神”不是对古代的“侠”的简单继承。特别是古代的“侠”往往是个人主义、自我化

的，而近代的“侠义精神”则是希望把它化作民族精神的一部分，更看重的是赴国难、赴公义。如果把重然诺、守

信义，当做“侠义”行为，近代的社会更希望把这种侠义精神拓展为全民的精神信条。7)

由此可见，中国近代的“侠义精神”是从中国古代的“侠”而来。但“侠义精神”又不等同于“侠”。“侠义

精神”是社会主义主流意识形态的体现，主要体现在以下几点：在国仇、家恨上重然诺、守信义之民族精神，公义

之上路见不平、拔刀相助的大无畏精神。而“侠”则更多的是对人物性格上的真实阐述，是一种个体的英雄主义。

是维护自由、独立和人权而彻底对抗压制的一种发泄，也是中华民族理想人格的象征。所以“侠义精神”是一种意

识形态，而“侠”则是天生赋予这一意识形态的载体。从电影的角度来看的话，“侠义精神”则是影像媒介中意识

形态的特殊表达，而“侠”则是人物角色性格的真实表露。

2. 中国警匪电影中的“侠义精神”

中国警匪电影在“侠义精神”的发展过程中受中国香港早期的武侠电影、黑帮电影和警匪电影所影响。

众所周知，中国香港早期的武侠电影将“侠义精神”呈现在大荧幕上得到了世人的认可。据学者贾磊磊称，二

十世纪六十年代的香港武侠电影中的领军人物是张彻和胡金栓。《独臂刀》中张彻导演为了让男主方钢的复仇更合

理化，更“侠义”化，没有将方钢一开始就推上为父、为师复仇的为止，而是有意让他从影片中的中心情节里托里

出来，与女友小蛮度过了一段相安无事的田园生活。只是恶势力的肆虐使方钢和周边百姓的生活不得安宁，并且在

齐家弟子的生命受到威胁时，方钢才决然的横刀出站。这不仅从剧情和伦理上使方钢复仇更合情理，而且也使这种

“侠义精神”更深得民心。不仅融入了复仇元素，也加入了男主方钢为家恨，为社会除恶的“以武犯禁”的“侠义

精神”。另外，胡金栓导演的《龙门客栈》讲述的是明朝“夺门之变”后义士为搭救忠良之子与朝廷展开的一场厮

杀；《迎春阁之风波》（1973）讲述元朝末年，志士刺杀元将李察罕的烈举；《忠烈图》（1979）讲明将俞大猷在

华南沿海扫荡倭寇的英雄事迹。8)

从早期的香港武侠电影中可以看到，中国香港电影在早期所拍摄的脍炙人口的电影，都是在对“侠义精神”广

义上的应用。“侠义精神”要么被运用在除暴安良、“以武犯禁”的个人英雄主义的人物身上，具备公义至上，路

见不平、拔刀相助的大无畏精神；要么被运用在保家卫国的真实历史人物身上，体现重然诺、守信义之民族精神。

“侠义精神”不仅在中国香港电影的创作发展过程中起着至关重要的作用，从武侠电影到黑帮、犯罪和警匪电影，

在具有“侠义精神”的英雄人物角色的塑造上，也为后来其他国家和地区的同类型的电影树立了一种典范。

3. 中国警匪电影中“侠义精神”的发展

“侠义精神”被当做一种具有积极意义的电影元素应用在中国的民间小说、市民文学、乃至文革期间的样板戏

中，为现代社会提供了具有广泛社会基础的受众群体。20世纪的“侠义精神”的演变似乎再现了它某种历史性生成

机制，又一次成为当代耀眼的艺术元素之一。包括文学、戏剧、电影，乃至网络虚拟空间的江湖话语和武侠游戏，

玄幻、仙剑、穿越小说的文本等等，都在时代深处叙述着一种独特的主流意识/无意识英雄崇拜，具有无限延展的衍

生文化形态，成为全球化时代话语世界可通约的艺术语言。这些都与中国人对“侠义精神”的崇尚9)密不可分。它

6) 蔡翔，《知识分子与江湖文化》，《上海文论》，1992年，p.45。

7) 同上，刘保刚，p.154。

8) 贾磊磊，《武舞神话》，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4年，p.55。

9) 学者汪勇豪曾表示，“侠义精神”是值得中国人发扬光大的。中国人通常比较安分守己、温文尔雅、保守中和，而侠义精神

那种克己奉公和侠义肝胆的一面，对人而言是崇高的，对己而言是自由的，所以中国人从心底里期待现代“侠”的出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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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文本和媒介等多种传播方式，将这一具有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民族精神，无形中传递给了广大视听群体。但

“侠义精神”在中国警匪电影中的应用与其他类型电影不同，它是一种狭义的“侠义精神”移植，受中国社会主义

核心价值观念“约束”。所以中国早期的警匪电影有非常强烈的说教意义，且人物角色塑造过程中过于角色的性格

和形象过于单薄。

1）1919年中国警匪电影的起源

说起中国最早的且具有“侠义精神”的警匪电影，便要追溯到1919年任彭年导演的短片《车中盗》。根据历史

文献记载，“在1917年商务印刷书馆购买了一批美国人来华拍片的电影器材，在其印刷厂楼改了一间玻璃摄影房，

这是国内影史上第一座摄影棚，而电影《车中盗》便是在此摄影棚拍摄完成的。该片是根据美国侦探片改编的中国

故事，讲述的是车中有盗横行，英雄路见不平，挺身而出，伸张正义。片中有追逐，打斗。尽管情节简单，故事平

直，改编自西方电影，但非常重要的是，他已经具有了路见不平、拔刀相助的侠义精神，同时还有了善恶分明的二

元世界，并且塑造了武勇合一的侠者形象。”10)作为中国最早的警匪电影，亦或作为中国最早的武侠电影，其风格

特征简单明了：具有“侠义精神”的正面警察人物塑造；警匪善恶分明的二元世界；最终作为人民警察的正义方胜

利。这一风格成为了中国早期中国警匪电影的一个典范，延续至今。

2）新中国成立以后

这一时期的警匪电影，多以中国人民解放军反特务和剿匪相结合的故事为主要题材。具有代表性的作品有：东

北电影制片厂在1949年底拍摄的《无形的战线》，此片被中央军委及公安部树立为典型，并受到特别的表彰和嘉

奖。自此之后，大量的采用反特务和剿匪为题材的警匪类电影的创作源源不断的持续了30年之久。另外东北电影制

片厂出品的《白毛女》（1951）也有异曲同工之处，本片塑造了男主角大春从底层社会中通过参加解放军脱颖成一

位人民的战士的形象, 反映了生产力水平极其低下的旧中国广大劳动人民的悲惨境遇,也反映着当时中国绝大多数下

层人对新的阶级、新的政党、新的社会、新的生活的朴素的、善良的、美好的愿望。这个时期的警匪电影，在人物

塑造上继承了上个时期的电影风格，完美无缺的解放军形象成为了这个时期电影的主角；但影片完全服务于政治，

所以政治化色彩浓重，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念主导的“侠义精神”主导了这个时期的电影意识形态，具有极强的

说教意义；而且在人物角色的塑造上过于完美，看不到“侠”身上的个人英雄主义；宣扬了社会主义特有的集体主

义。换而言之，这个时期的“侠”不是一个人，而是代表集体主义的完美英雄。

3）改革开放以后

改革开放以后，中国的国门正式打开，中国电影市场出现了一些外国和中国港台地区的电影作品。中国大陆的

警匪电影被早已审美疲劳的观众们抛在脑后，中国香港地区的警匪电影掀起了中国的观影热潮。一方面是因为中国

的警匪电影基本是都是以说教形式将“侠义精神”展现给观众，而中国香港电影更多的是对具有“侠义精神”的

“侠”的真实阐述。根据记载，到了二十世纪八十年代，张彻的学生吴宇森创造性的将香港武侠片那种极具感染力

的“侠义精神”移植到了以现代都市为背景的黑社会和警匪题材的想象性表述当中。这类电影作为八九十年代的

“英雄电影11)”广受欢迎，这正是因为中国传统的侠文化充当了这类商业电影的文化标签，是“侠义精神”和

“侠”构建起了电影人与电影观众之间的价值认同基础。12)其中以成龙为代表的警匪片《警察故事》系列，《红番

区》（1995）以及吴宇森导演的《英雄本色》系列、《纵横四海》（1991）等影片可以说是家喻户晓。中国大陆的

10) 贾磊磊，《武舞神化》，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4年，p.37。

11) 以周润发出演的《英雄本色》和《辣手神探》为代表。

12) 卿磊 谢谦，《从历史实存到影响幻设--论港产“黑帮”电影对冲突安侠文化的现代诠释》，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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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演为了追上时代的潮流，相当一部分电影人开始跟风拍摄。到2000年，中国电影市场上出现了200余部警匪电影。

具有代表性的有帮助外国友人破案追宝题材的《蓝盾保险箱》（1983），良好的树立了中国公安的国际形象；也有

跟随党的号召的缉毒题材电影《反黑行动》（1990）、《缉毒先锋》（1995）等。13)这一时期的电影，以社会主义

核心价值观为主导的集体主义风格依旧没有淡化；人物的塑造从人民解放军变成了人民警察，依旧赋予了人民警察

身上一种完美的无懈可击的英雄形象。然而，与中国香港电影中的孤胆英雄相比，这个时期电影表现的思想没有被

中国社会大众认同，观众对此类电影兴致减弱，认为香港电影中的“侠”更加人性化、具备“以武犯禁”的绿林好

汉精神，这也是中国香港电影与观众达成强烈共鸣的原因之一。

4）21世纪以后

21世纪以后，随着中国社会制度的成熟稳定发展以及中国电影法的不断完善，中国的电影市场呈井喷式发展，

类型多元化，如惊悚、悬疑、爱情、武侠、犯罪、警匪、科幻等类型电影成为电影市场的常客；观影模式多元化，

如院线观影和网上观影两种方式成为可选择的对象；合拍多元化，中国为了弥补自身创作和技术的不足，已与20多

个国家一起签署了电影合拍协议。

其中，中国大陆与中国香港的合拍是中国合拍电影中的典范。据北京晨报记载，2003年CEPA14)正式签署，中国

香港电影正式登上中国大陆的银幕。由于中国电影市场的日益萎缩，再加上中国大陆的电影在类型发展方面相较其

他国家和地区较缓慢，香港电影人借机开启了“北上”内地拍片的合拍热潮。黑帮电影和警匪电影中的“侠义精

神”原本是最能体现中国香港电影特色的电影元素之一，然而由于中国大陆对电影内容的监管主要依靠国务院颁发

的《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所以两地对涉案题材影视剧的不同要求令中国香港导演难以适应。尤其是

黑帮电影根本无法过审，所以来中国大陆拍摄纯粹的香港警匪题材显然行不通，转而用中国大陆和中国香港的演员

阵容拍摄香港的警匪故事，出来的效果依旧不尽人意。15)因为中国大陆在警匪电影中的“侠义精神”只能体现在绝

对正义的警察或者军人身上，是一种狭义的、受中国社会主义核心价值观念主导的“侠义精神”，虽然人物角色具

备“侠”的精神，但却没有“侠”的影子；而中国香港电影中的“侠义精神”则是一种更为广义的普世价值，受江

湖道义或者道德准则所约束，无谓警与匪，都是观众心目的“侠”，但这显然是在中国大陆很难行的通的。

直到徐克导演《智取威虎山》和林超贤导演《湄公河行动》的出现，两地电影人发现将中国香港特有的“侠义

精神”和“侠”两种元素移植在中国社会主义核心价值观念体内是中国大陆和中国香港合拍电影在市场大有可为的

可持续发展方向。这种移植方式深得观众的喜爱，在具备“侠义精神”的绝对正义的人民警察或者军人身上加入

“侠”的个性，也不乏给这些英雄角色添加了一些平凡生活和真实人性的现实色彩；使得这一类警匪电影在人物塑

造上上不再像以往那样显得刻板；影片也没有以前那么具有说教意义，在与观众主流意识形态达成共鸣的同时，又

显得真实可信。中国大陆与中国香港以及韩国的电影人纷纷相仿，借此模式在电影市场上也拿下了优异的成绩。

从学者余韬的资料中可以更多的了解到，这一时期与中国香港地区合拍的警匪电影，不仅题材多样，且票房居

高不下，屡屡打破中国票房的历史记录。如获得中国影史票房冠军的《战狼2》（2018），讲述了一位退伍军人在异

国他乡为了拯救自己的同胞和义子，与犯罪武装雇佣兵在沙场无畏拼杀的精彩故事。也有带有主旋律色彩的剿匪题

材的历史英雄电影《智取威虎山》，讲述了中国人民解放军化身间谍英勇剿匪的历史故事。也有改编自真实故事的

缉毒追凶题材电影《湄公河行动》（2016），讲述了中国公安为了追查凶手远赴异国他乡的英勇事迹。这一时期的

电影风格逐渐变得多元化；人物角色的塑造带有主旋律英雄主义色彩，但对人性的阐述更加深入人心，孤胆英雄逐

渐成为主角；加入大量动作戏码和电脑特效，刺激眼球，但依旧受审查制度“束缚”；故事大多源于生活，本土化

色彩凸显，正义方最终获胜；另外，值得一提的是一些喜剧元素和感情戏码逐渐融入在警匪电影当中，减少了警匪

电影中的血腥画面，巧妙了“避开”了电影制度的审查。

但随着中国观众观影水平的提高，再加上中国大陆和中国香港合拍的瓶颈，中国大陆需要借鉴、引进更多的国

外优秀电影资源打造中国电影早日实现电影强国的梦想。除中国大陆和中国香港地区的合拍之外，作为同属儒家文

13) 同上，p.18。

14) 2003年《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签署。

15)《香港导演北上十几年 还是靠警匪片接上了地气》，北京晨报，2017年3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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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圈的韩国成为了中国另一个合拍对象，再加上韩流对中国电影市场的刺激，中国观众对韩国电影的一种特殊青

睐，“迫使”中国电影人纷纷开始了与韩国电影的合作。在中韩电影合拍《协议》签署之后，中韩合拍和翻拍的一

些警匪电影也有了不俗的佳绩，其中具有代表性的，如中韩合拍的警匪电影《我是证人16)》（2016），作为《盲

证》的中国升级版，在对剧本的“本土化”重塑上下足了功夫，摆脱了以往警匪电影的老套叙事模式。另外，合拍

的警匪电影《大人物17)》（2018）是《老手》的中国版，而这位韩国导演柳承莞自幼受中国香港电影的熏陶，他的

作品更是对中国香港警匪的致敬。韩国深受中国儒家文化影响，对于“侠”文化有着一种特殊的情感。这与中国香

港早期的电影在韩传播有着直接性的联系。

根据学者李宝蓝提供的文献可以看到，自1958年《異国情鸳》开始，韩国制作并上映了许多韩港合拍片。1960

年起，以香港电影为主的中国电影正式开始在韩国广泛流传并受到认可。到了1975年，在韩国香港电影开启了十年

“黄金时代”。尤其是香港电影的武打片很受欢迎。尤其是张彻导演的韩港武侠片，他的动作片《黑客》（1972）

中有个长镜头表现出日本街道，也是当时流行的异国风景镜头。自此以后韩国也开始制作类似的武侠片。80年代中

期香港武侠片和黑色動作片加上韩国的动作片和色情片主要在影院上映，形成了韩国电影界的亚文化（sub-cultur

e）。1987年5月在再上映影院里上映的《英雄本色》是韩国人皆知的经典电影。但随着中国香港电影“亚文化”和

好莱坞电影的出现，中国香港电影逐渐消失在韩国观众的视野下，而经历过中国香港电影洗礼的韩国电影市场开始

腾飞，现今已经成为在电影工业上媲美好莱坞的亚洲电影力量，尤其在类型电影领域，韩国电影在人物角色塑造与

受众接受等领域独树一帜，探索出一条有别于亚洲他国电影的独特道路。18)这些都与中国香港电影中的“侠”文化

密不可分。

韩国电影人喜欢打造观众心目中自己的“侠”，而这种“侠”可以是对韩国法律制度怀疑逆反的警察或受害

者，如在韩国诸多警匪电影中，施行“追凶”与“复仇”的人物大多是被害人的家人。这些人物深受苦难，无一例

外的选择私刑的方式将仇人亲自手刃。选择私刑而非付诸法律与信任警察，体现了韩国民众对警察、法官与新闻媒

体等公共权力的深层不信任。值得注意的是，就连代表公共权力的警察自身也并不信任公共权力所代表的的正义。

在《杀人依赖》与《我是杀人犯》等影片中，主角身为警察，却并非依靠法律而是采取私刑的方式将罪犯手刃。19)

除此之外，根据真实事件改编的《熔炉》、《那家伙的声音》、《杀人回忆》、《青蛙少年失踪事件》等“没有结

局”的警匪电影，充分的体现了韩国大众对韩国法律制度质疑的态度，这更是对“侠”真实的阐述，“侠”与正常

人一样，不是永远都能够胜利，失败也是在所难免的。所以，韩国的“侠”是“侠义精神”更广义的表达，是对正

义的致敬，也是对历史的尊重。正是通过这样的方式打造出来的“侠”才能有血有肉、真实可信，也更容易与观众

达成共鸣。所以，这种与中国香港早期警匪电影类似的“侠”，未能全部融入中国的电影文化当中。比如在2016年

上映的中韩合拍电影《赏金猎人》、《不速之客》和《蜜月酒店杀人事件》，以及2018年上映的《龙虾刑警》，这

些影片都不约而同地抹去了了韩国电影中“侠”的典型形象，导致电影主线不清晰，核心价值观不够明确，最终以

失败告负。

中韩合拍的成功关键在于扬长补短，互利共赢。换而言之，具有中国社会主义核心价值观念的中国电影只是吸

取了其精华，将“侠”正义积极的一面展现给了观众，这也是韩国电影人到中国大陆掘金必须要“隐忍”和未来要

学习的。纵观当下的中国电影合拍市场，中国大陆与中国香港地区的合拍已经步入正轨，成熟的合作体系成为了与

其他国家和地区合拍的典范，现已成为中国电影创作过程中不可分割的一部分，且观众认可度非常高，已经潜意识

的将此类合拍归纳为“中国制造”的范畴当中。而韩国与中国的合拍虽未能像其发展的那么顺利，但还是有部分影

片能够大放异彩。所以，总结“侠义精神”在中国警匪电影发展过程中的特征及变化，了解观众对主流电影市场的

需求，尽可能地弥补当下中国警匪电影的缺陷和不足。

16) 讲述了一位失明的警校学生在一个偶然的夜晚化身为“盲侠”，与警察和另一位目击证人一起抓捕罪犯的精彩故事。

17) 讲述了一位平民警察为了伸张正义化身成一位孤单英雄与匪徒死缠到底的精彩故事。

18) 姚睿，《“痛感”叙事、极端人物与社会问题意识--韩国犯罪片的叙事与文化思索》，《当代电影》，p.52。

19) 同上，姚睿，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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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国警匪电影的特征

纵观这100年中国警匪电影的发展，中国警匪电影在“侠义精神”的发展过程中受中国社会主义核心价值观念所

引导、受中国香港早期的武侠电影、黑帮电影、警匪电影以及韩国90年代以后的类型电影中的“侠”形象所影响。

<表1>

发展历程 共同点 题材变化

萌芽期 集体主义、说教意义 警察正面塑造 人物角色僵硬 破案题材

新中国成立以后 集体主义、说教意义 解放军正面塑造 人物角色僵硬 剿匪、反特

改革开放以后 集体主义、说教意义 警察正面塑造 人物角色僵硬 破案、缉毒

21世纪以后 个人英雄主义 警察/军人正面塑造 人物个性明显 多元化

笔者将中国警匪电影发展的这几个时期总结归类（如<表1>所示），不难看出，从萌芽期到新中国成立再到改革

开放以后，中国的警匪电影受政治的影响，从最早的破案题材逐渐转向剿匪、反特、缉毒等题材。人物主角多以警

察和解放军等正面形象为主，但是在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驱使下，意识形态过于强硬，虽然展现出了“侠义精

神”在国仇、家恨上重然诺、守信义之民族精神，公义之上路见不平、拔刀相助的大无畏精神；为了对集体主义价

值的刻意追求，将“侠”的形象塑造过于高大、完美，完全远离了自我、个人的价值追求，导致影片说教意义增

强；受众度越来越低。进入二十一世纪以后，中国进入合拍模式，电影的主要角色依旧以警察或军人为主，题材逐

渐变得多元化，在人物角色的塑造上完全摆脱了以往的高大和完美形象，展现出了“侠”特有的个人英雄主义特

性，让人看到了有血有肉、更具真实的“本土化”英雄。

由此可见，现阶段中国警匪电影的成功有两点：第一，具有主流社会价值的“侠义精神”是中国警匪电影或不

可缺的意识形态。因为“侠义精神”与中国主流意识形态是想恰融通的，是一种狭义的“侠义精神”，因为军人和

警察的形象在中国大陆是不能被诋毁的，而且这种“侠义精神”作为中国的主流意识形态也是得到大众认可的。第

二，在人物角色的塑造上，展现出“侠”的本性。“侠”是有血有肉的、自由的、自我的、有缺陷的，而且这种个

人英雄主义的“侠”更贴近生活，更能与观众达成共鸣。所以，成功的中国警匪电影需要具备这两个必要条件，缺

一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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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문화 분과】 발표 ➄

중국 도시 읽기: 드라마 이미지를 중심으로

고윤실*1)

본 논문은 당대 중국 사회의 문화 생산 기제에 대한 연구이다. 상하이의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제도와 정책

을 분석하고 그 실천적 담론으로서 이미지의 정치적 작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도시 경관이란

주류 이데올로기의 재현 그 자체이며, 이미지의 정치적 작용이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각종 포스터와 표어 그

리고 문화적 이벤트 등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정책 전파와 강화를 위한 모든 시각적 실천과 내용을 포함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관에 대한 “문화정치경제”적 관점1)으로부터

의 접근이다. 이 접근법은 토대와 상부구조로 나뉘는 사회적 실천 전반을 문화, 정치, 경제가 각기 자율성을

유지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설정이다. 또한 그것은 경관을 생활세계

라는 문화 영역 안에서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경제 담론의 각축장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경

관은 사회의 권력관계 안에서 경쟁과 각축, 충돌과 타협을 거쳐 결정된 제도의 형식을 재현한 결과물로써 구

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통해 독해의 과정을 거쳐 일상생활 양식으로 재구성 된다. 이 과정에서 담론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각종 이미지가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의 경험과 기억으로 축적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권력의 의지와 이데올로기 작용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제도와 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경

관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상하이 붐’2)이 일어나게 된 1990년대부터 시진핑 집권 이

후 현재까지의 문화 생산 기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부분에 걸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 목포대학교
1) “사회 구성의 토대를 이루는 경제는 상부구조에 속하는 문화와 정치에 대해 ‘최종심급’으로서 결정력을 행사하겠지만,
문화와 정치를 포괄하는 상부구조 또한 토대를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토대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아가 문화와 정치와 경제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정치경제, 문화정치, 문화경제 등의 양상
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은 경제나 정치의 토대에서 비롯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복잡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상을 따로 독립적으로 떼어서 볼 수 없다는 문제설정이다. 이러한 개념은
당대 중국 사회주의의 문화적 경관인 테마공원 ‘량장쓰후’를 분석한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본래 ‘문화정치경제’가 서
로 상호작용하며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틀로 보고자 하는 시도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 층위를 관통하며 자본의 지배
를 관철시키고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핵심적 전략으로서 ‘금융화’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중국 역시 세계화와 금융화
의 변화 자장 속에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당대 중국 사회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5. 강내희 외, 량장쓰후와 경관의 ‘문화정치경제’-금융화
시대 중국의 사회주의적 공간 생산 ,중국현대문학 제71호, 2015. 206쪽.

2) ‘상하이 붐’은 1990년대 일어난 과거 상하이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개항 이후 상하이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서술하며
미래 발전 지향을 1930년대 화려한 상하이와 연결지음으로써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환경 하에 당대 상하이의 위치를
새롭게 상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 영역에서는 이를 리어우판(李歐梵)의 상하이모던: 새로운 중국 도
시문화의 만개, 1930-1945이 번역·출판되면서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킨 반향으로 보기도 한다. 리어우판은 상하이를 분
석함에 있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정치적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적 모더니티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관점은 이후 도시에 대한 이해의 틀을 문화적 경제적인 것으로 분명히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지은, 도시와 장소 기억근대역사경관의 노스탤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년. 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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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지가 개혁개방과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전민소유제(社會主義全民所有制)’에서 ‘상품’으로서 전

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제도와 정책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도시 개발과 공간 재편을 정치

경제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주택개혁과 ‘상품주택(商品房)’시장이 활성화 되었

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세제(分稅制)’3) 시행에 따른 토지 이용 권리가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도시개발업자 사이에‘성장지향적 연합(pro-growth coalition)’이 형성되었고 외국인 자

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었다. 도시 재개발로 인해 1950-60년대 사회주의 거주공간인 ‘노동자 신촌’과 같

은 생활공간이 급속히 쇠락하며 공간 재편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 단위(單位)는 국유토지의 주

사용자로서 토지를 빠른 속도로 민영화시켰으며, 토지 임대를 통하여 지방 정부와 함께 도시 지역개발의 새로

운 참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 구조는 상품주택 공급을 위주로 거주 공간이 대폭 확대 되었으며, 곳곳에

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다.4) 사회주의 공공 공간인 광장과 집회장은 대폭 축소되었고 주거 건물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식당, 학교, 은행, 피트니스 클럽, 각종 문화 시설 등이 생겨났다. 여기에 교통 간선과 지하철역이

배치됨에 따라 경공업 중심의 ‘생산-거주’형(型) 도시공간은 서비스업 중심의 ‘거주-소비’형(型) 도시공간으로

재편되었다.5) 여기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세계 금융 자본의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의 비중 증가와 부동산 시장 버블 형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1990년대에는 화려한 20-30년대의 상하이의 번영은 노스탤지어의 형태로 소비주의와 결합되어 소극적이고

퇴행적인 여느 노스탤지어와는 다른 생기 있고 적극적인 미래 전망으로 드러났다. 노스탤지어와 발전주의라는

독특한 결합은 중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체제의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은 상하이를 거주-소비 일체형 도시공간으로 변화시키면서

사회주의 공간의 개념을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포스트 사회주의에 시장화를 통해 자본주의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거주 공간, 공공정치의 공간을 전유하는 방식6)을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광장과

같은 사회주의 공공정치의 대표적 공간은 자본주의의 공간인 ‘쇼핑몰’을 의미하게 되었고, 국가가 분배하는 생

활의 필수품인 ‘집’은 부동산 시장에 의해 ‘상품’이 되었으며 이는 공간을 사유화(私有化)하는 방식을 통해 이

루어진다.

2

그 다음으로 도시 개발의 과정에서 이용되는 이미지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일상과

생활방식에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인지체계에 심층적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의 정치적

3) 분세제 개혁은 여러 단계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고, 중앙과 지방이 각각 보유하거나 공유하는 세
금의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그 중 눈에 띄는 점은 부동산 관련 세금 대부분이 지방정부에 귀속되었다는 점이다.
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돌베게, 2015년.
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여덞 번의 위기-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돌베게, 2016년.

4) 다른 한편으로 상하이는 곳곳에서 대대적 도심 재생이 진행되고 있다. 쑤저우 허(蘇州河) 부근의 방직공장 구역의 층
간 높이가 높고 개방적인 공간(loft)은 그대로 갤러리와 각종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지구로 탈바꿈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경관은 도심개발 정책과 자본, 그리고 문화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신톈디(新天地),
톈즈팡(田子坊), 훙팡(紅坊), 모간산루(莫干山路) 등의 경관은 모던하면서 감각적인 소비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
본이 문화를 통합하는 기제를 보여준다.

5) 왕샤오밍 저, 김명희 외 번역 상하이의 새로운 ‘삼위일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2015년. 141쪽.

6) 당대 상하이 공간을 통해 자본이 사회주의 공공공간인 ‘광장’을 전유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는 방
식을 ‘공원화’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고윤실, 상하이의 공간적 실천에 관한 소고 -'
광장'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제28호,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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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다. 이것은 주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사회 변화와 모순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본질서체계를

유지하는데 일조한다. 이 문제는 정치경제의 문화적 작용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공간의 변형과 이미지를

통한 공간 기억의 제거 혹은 재건은 새로운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도

시개발에 동원된 다양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자본이 정치를 경유하여 문화를 통합하는 기제를 분석하고 밝혀

낼 것이다.

20세기 초까지 ‘동양의 파리’라 불렸던 근대 도시 상하이는 사회주의 체제 성립 이후 다양한 이미지를 동원

하여 제국주의와 중국인 착취의 공간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성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건국

이후 신체제 하에서 제국주의와 반식민의 기억은 홍색서사(紅色敍事)를 통해 탈색되고 제거되었다. 1949년 신

중국 성립 이후 기억의 서사를 새로 쓰기 위하여 반식민지 이자 열강들의 조계였던 상하이에 대한 기억을 사

회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재정비했다.7) 그리고 와이탄(外灘)과 난징루(南京路) 등 상하이의 상징공간은 문혁

이라는 격동의 정치적 시기를 거치며 외국어 간판의 파손과 ‘홍해양(紅海洋)’과 같은 강렬한 붉은 색채와 마오

쩌둥 어록과 이미지 그려넣기 운동 등으로 사회주의적 경관으로 이용되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자

본주의의 해로움으로 점철되었던 상하이는 이미지와 미디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 하의 새로운 인민의 정신

과 민중의 위대함의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현대 역사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상하이는 제국주의와 식

민주의의 기억을 탈색시켰고 사회주의 체제 하의 시장발전의 우수함을 강조하게 되면서 모던함과 세계적 도

시의 면모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1920-30년대 상하이의 모습은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사회에

발전과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노스탤지어의 형식으로 당대 사회와 연결되게 되었다.

도시를 개발할 때 선전 포스터와 표어는 강렬한 이미지와 민족주의와 발전주의 중심의 구호로 효과적으로

교육과 설득의 작용을 담당한다.8) 상하이 비엔날레와 엑스포는 도시 발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연결시킴으

로써 국제적 대도시로의 성장과 나아가 세계적 도시 문명 건설에 그 목적을 맞추고 있다. 또한 도시 재개발과

아파트 건설 현장 울타리에는‘문명’ ‘민주’ ‘화해’ ‘애국’ ‘중화’등 사회주의 건설의 가치관을 선전하는 문구와

그림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도심재생에 대한 이미지를 바람직한 것, 문명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원주민의 권리와 생존권 투쟁 등의 모순을 교묘히 은폐한다. 또한 이미지 선전과 표어를 통해 인지

되는 상하이와 발전에 대한 상상은 상하이가 가지는 장소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9)

미디어와 이미지는 상하이와 도시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해 상하이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보여주며

사회주의적 가치관도 동시에 강조한다. 드라마 <달팽이집(蝸居)>(2009)에서는 상하이에서의 내집마련의 꿈에

매진하는 도시 남녀의 분투를 그림으로써 ‘상품’이 되어버린 ‘집’에 대한 애착과 애환을 그려 시청자들의 공감

을 얻었다. 그리고 드라마 <환락송 (歡樂頌)>(2016)은 상하이를 배경으로 도시 남녀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을 보여주며 ‘도시’와 ‘성공’의 이미지를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하이가 소비생활 위주의 자

본주의의 공간이라는 이미지 외에 사회주의와 공산당의 성지이자 요람으로 묘사한다. 드라마 <위장자(僞裝

者)>(2015)에서 1930년대 상하이는 자본주의의 병폐로 물든 곳이 아니라 지하 공산당원들의 주요 활동 무대

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배태한 역사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화려한 자본주의 도시 상하이의 특정 시기와 공간에

대한 기억을 사회주의 혁명의 공간으로 상징적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이 부분의 연구를

7) 조계 중심지역의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십리양장(十里洋場)’이라 불리던 지역과 서양 부르주아들의 오락장이었던 ‘경
마장’과 ‘개경주장’은 사회주의 정치 집회의 공공공간인 런민광장(人民廣場)과 원화광장(文化廣場)으로 바뀌었고 그 외
다양한 오락장이 시민체육관과 시민공원으로 개조되었다. 참고:上海地方志辦公室 網址: www.shtong.gov.cn

8) ‘노력과 분투로 경제제도의 개혁을 강조(努力奮鬪, 奮取城市經濟改革的偉大勝利)’하였고, ‘또 하나의 홍콩을 만들자(再造

一個香港)’라는 구호로 경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아가 ‘국제도시(誓把我市建城國際化大都市)’와 ‘도시현대
화(加速城市現代化, 實現小變, 中變到大變)’를 강조했으며 이제는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민족과 인민 그리고 도시의
꿈을 이루어 세계 문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人民網, 城市:生活比口號更重要 ,2007년 1월 11일.
http://world.people.com.cn/GB/1030/5269416.html (검색일2017년 3월 12일)

9) 이는 도시라는 물질적 자연환경에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인간의 모든 감각을 설명할 수 있다. 이-푸투안은 이를 ‘토포
필리아(Topophilia)' 즉 ’장소애‘로 설명한다. 이런 정서는 해장 장소나 환경에서의 감각과 경험들을 어떤 미학적 상상
과 상징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부단히 상하이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 내며 중서양의 대비와 타도시와 비교
되는 현대적 우월성으로 상하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애호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푸투안,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에코리브르, 2011년. 146~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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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치가 자본을 경유하여 문화를 통합하는 기제를 고찰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심리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정치경

제의 변동이 문화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간 구조의 재편은 시장화·자본화 이데

올로기 이행과정에 따른 것이며 산업구조 역시 상업과 3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10) 부동산 시장

확대와 재개발은 철거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겪는 강제 철거이주와 폭압적 상황에 대한 경험을 낳았으며, 이는

사회주의 시기 중국에서의 거주 경험과 다른 체험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의 개념이 강화되었

으며 토지와 거주공간은‘상품’과‘소유’라고 하는 인식이 강화되었다.11)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이런 공간 형식은 정치와 공공집회의 기회를 축소시켰고 집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와 여가 생활을 확산시켰다. 이는 부유함과 안전함, 성공과 행복, 도시의 화려함과 품위 등 추상적 가치와 주

택을 등호지으며 정치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소비 일상에 초점을 맞추는‘승자 독식’12)이라는 소시민적 심리구

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장 개발로 고급 주택과 별장이 생겨났으며, 옛 프랑스 조계지(쉬후이구·창닝구·징안구 ·훙커우구)

의 서양식 화원주택과 개량된 이농주택,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관을 나타내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적 근린을 형성하며 서양식 도회적 삶을 누리는 상류층 구역으로 구별이 된다. 도시 개발과 서구

식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내는 근린은 그것을 향유하는 하나의 사회계급과 그것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는 취업과 내집마련 등 도시에서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타지역의 이주민들의 문제와 계급적으로 대비된다.

이 부분에서는 장소애가 상하이의 도시정신과 시민들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다층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당대 중국의 도시공간과 이미지의 작용 그리고 중국인들의 생활방식과 심리

구조의 변화까지 정치경제문화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고찰하여 당대 문화생산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10) 상하이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인 1952년에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비등했으나, 1
978년 개혁개방 직전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공업 위주의 2차 산업 중심의 공업도시가 되었다. 이후 개혁개방을 거치
고 1990년대 이후 분세제 개혁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방정부에 귀속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도시는 소비재 생산 및 소비 그리고 3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11) 2007년 주택의 사용권 및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물권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 사
적 재산권 보호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12) 왕샤오밍 저, 김명희 외 번역 상하이의 새로운 ‘삼위일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왕샤오밍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2015년.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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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학/문화 분과】 발표 ➅

在跨界中回望：

解读加籍华人作家李彦的｢红浮萍｣
毕文秀*1)

【目 录】

1. 引言

2. 母亲的悲剧源于何处？

3. 解构与重建话语权

4. 作为少数文学的｢红浮萍｣的意义

1. 引言

整个二十世纪的中国1)经历了一系列重大历史事件，从军阀混战到抗日战争，再到国共内战，中国共产党掌握

政权之后，更是展开了各种运动，如土地改革、反右运动、文化大革命、改革开放等等。文学作品作为反映一个时

代的人的生活，这些自然成为作家笔下，尤其是中国当代作家（包括海外华人作家）笔下屡见不鲜的时代背景。而

大多数作家在涉及到中国这段当代史，尤其是土改及文化大革命，展现的多是其残暴的部分，描写人性的阴暗面，

多了些控诉而少了些反思忏悔。

现代汉语中的“忏悔”意为：认识了过去的罪过或错误而感到痛心，是一种良心与道德意义上的自我反省行

为。“忏悔”原本是佛教语词，各种宗教都有忏悔仪式和忏悔文。在西方，忏悔文逐渐演变出一种忏悔文学。其代

表是奥古斯丁和卢梭的《忏悔录》。“忏悔录”在从古代到现代的中国文学史上委实鲜见。二十世纪二十年代初黄

远生在《东方杂志》发表的《忏悔录》，一九三六年巴金出版的散文集《生之忏悔》则是少见的“忏悔录”。新时

期文学产生了社会批判精神和自我审判意识，“忏悔”就是良心与良知的自我反省。巴金的《随想录》对“文革”

的批判一开始就与自我的反省和忏悔结合在一起，一个“忏悔的人”由此而生。中国文学从整体上看似乎缺乏良知

与道德反省意义上的“忏悔的人”。2)当中国大陆这片土地上一再发生各种政治运动，并且这些政治运动给人们的

生活带来了深刻的影响，大多数华人作家及中国大陆当代作家对此都有过不同程度的批判，甚至控诉，相对来说，

建立在批判基础上的反思忏悔相对来说，似乎并不多见。从这个意义上来说，加拿大籍华人作家李彦3)的｢红浮萍｣
* 釜山大学

1) 葛兆光在｢宅兹中国｣中曾将中国从三个层面上做了界定，即政治上的中国，文化上的中国，疆域上的中国。虽然一个国家的

疆域会因政治上的某种原因而有所变动，这里的中国主要指领土疆域层面上的中国。

2) 参考南帆主编，《二十世纪中国文学批评99个词》，浙江文艺出版社，2003.9，第157-160页。

3) 李彦，1955年生于北京，文革期间曾在黑龙江、陕西、河南、山西等地居住。获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新闻系英语采编专

业硕士学位。1987年赴加拿大留学，获温莎大学历史学硕士学位。1997年起在滑铁卢大学任教。2007年起任滑铁卢大学孔子

学院院长。1985年开始发表中英文作品。1995年发表英文长篇小说｢Daughters of the Red Land｣，该书获1996年度加拿大全

国小说新书提名奖，李彦也因此在1996年获加拿大滑铁卢地区“文学艺术杰出女性奖”。1997年起成为“加拿大作家协会”

会员。她2002年获台湾“中国文艺协会”颁发的海外文艺工作奖章。2002~2008年担任“加拿大中国笔会”副会长。江少川曾

这样评价李彦“在中国与加拿大各半辈子的生命体验，中英文写作的双语思维，身兼作家、教授与使者的多重身份，创作、

教学与传播的三度空间，并为中加文化交流穿梭奔波，不遗余力，且成绩卓著、声名远播，影响中外。”1)到目前为止，李彦

已经出了十几本书，除了与别人合著的两本外，其余的都是独著，其中有两本是英文小说，Daughters of the Red Land（19

95，多伦多） 和 Lily in the Snow（2010，多伦多）, 中文长篇小说｢海底｣（Lily in the Snow的中译本，2013，人民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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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中文版）不仅限于此，更进一步向读者展现了其作为一名具有跨文化经历与视野的作家对曾经发生在中国这

片土地上的各大历史事件的反思，其中不乏忏悔质疑之意。

李彦最先用英文发表了小说Daughters of the Red Land4)（1995），后亲自操刀将其译写成中文版｢红浮萍｣。
她创作Daughters of the Red Land的初衷是因为80年代普通的西方公众对中国所知甚少，在他们对中国有限的认识

中，不少也是被扭曲了的。“我发现，外国人用英文撰写的各类中国题材，包括历史事件、政治运动等等的书籍，

在他们的图书馆和书店里也不少见，只是某些书中的内容，缺乏客观和公正，误导了西方读者。我觉得，作为生在

中国长在中国的局内人，我们有责任也有能力更加客观公正、更加细腻准确地向世界展示一个真实的中国。于是我

决定创作英文小说｢红浮萍｣，直接向西方英文读者介绍20世纪真实的中国社会和中国人，通过一个家族三代人在百

年历史中命运的变迁，忠实地再现在历史大潮的裹挟下人们难以自主的漂浮，真切地描述历经沧桑的人们的坚韧与

追寻。”5)

李彦是温莎大学历史系录取的第一个来自中国的研究生，作为生活在加拿大的少数族裔，她的这种做法不乏含

有争取话语权的问题，而李彦在访谈中也直言不讳地提到了这一点。“我决定采用双语写作，其中一个重要的原因

是希望我们华裔移民的声音能够被主流社会听到。因为华裔在加拿大不超过人口的百分之五，是绝对的少数民族。

我想这里也有话语权的问题。”6)1995年这部小说发表之后，备受加拿大主流关注，获1996年度加拿大全国小说新

书提名奖，李彦也因此在1996年获加拿大滑铁卢地区“文学艺术杰出女性奖”。加拿大主流报刊这样评论这部小说

的“作者用娴熟流畅的笔法，将中国社会历史上错综复杂的矛盾化繁为简，将中国文化、哲理、传统价值观编织一

处，写出了一部扣人心弦的小说，书中几位女主人公具有鲜明复杂的个性，每个人物都栩栩如生，跃然纸上。”7)

从故事性层面给予了极高的评价。就思想精神层面而言，其评价也是比较高的，“她展示给读者的不是简单的黑白

分明的人性，而是真实生活中常常使人徘徊于正确与错误的界限之间，很难找到答案的复杂的道德观。正是这种承

认人性的复杂以及对中国历史的透彻掌握，才使得她能够以如此丰沛的情感写出这部最为深刻、最令人敬佩的小

说。”8)

李彦亲自操刀将该书译写为中文版｢红浮萍｣，于2010年由作家出版社出版，然而｢红浮萍｣在中国大陆并没有受

到极大关注，目前（2019年3月）以｢红浮萍｣为对象的研究论文不到十篇。与同是中英文双语作家的严歌苓的“热”

相比，李彦明显受到的是“冷”待遇。研究者贺绍俊曾以严歌苓和李彦为例，解析了这一点。他认为严歌苓带给当

代文学的是思想碰撞，李彦带给当代文学的是语言碰撞。但由于中国人的思路和兴趣基本上还停留在思想碰撞，并

没有意识到语言碰撞的重要性。这就导致了李彦的｢红浮萍｣在中国大陆的冷待遇。9)｢红浮萍｣无论是诗学层面还是

叙事层面都极具特色10)，就思想内容层面来说，大部分的研究者重在以小说为媒介，批判政治事件的荒谬以及其对

个体造成的伤害。李彦身兼学者与作家同时又是孔子学院的院长在西方普及中国文化，具有多重身份，她在Daughte

rs of the Red Land出版十几年之后，将其译写成中文版，其用意肯定不仅仅在于批判过去发生的种种政治事件。

本文将以李彦的Daughters of the Red Land的中文译写版｢红浮萍｣为研究对象，通过文本细读及精神分析、文化分

析等方法论，从在跨界中回望故国探析小说的思想层面，看作为一个生活在跨文化场域中的知识分子李彦，她是如

学出版社）、｢红浮萍｣（Daughters of the Red Land的中译本，2010，作家出版社）、｢嫁得西风｣（1998，香港明镜出版

社，修改版2000，文化艺术出版社），小说自选集｢吕梁箫声｣（2016，商务印书馆），中短篇作品集｢羊群｣（2008，上海人

民出版社），译作｢白宫生活｣（1988，新华出版社），中英文对照｢Chinese Literature: A Reader -中国文学选读｣(与唐建

清合编，2009，南京大学出版社)，论文集｢沿着丝绸之路：中国文化论文集｣（与勃兰特、米勒合编，2012，多伦多），｢重
读白求恩｣，非虚构系列作品散文选｢尺素天涯：白求恩最后的情书及其他｣（2015，商务印书馆）等。

4) 该小说中文版由李彦亲自译写，中文版本书名译为｢红浮萍｣（2010年，作家出版社）。

5) 江少川，李彦，用中文写作，真有一种回家的感觉-李彦访谈录，｢华文文学｣2013.3（总第116期），122页。

6) 参考江少川，李彦，用中文写作，真有一种回家的感觉-李彦访谈录，｢华文文学｣2013.3（总第116期），123页。

7) Rita Wong, Red is the Color of Struggle, KINESIS, February 1996:14, 转引自贺绍俊，从思想碰撞到语言碰撞-以

严歌苓、李彦为例谈当代文学的世界性，｢文艺研究｣2011年第2期，17页。

8) Eva Tihanyi, Watch This Space: Books in Canada's First Novel Award Shortlist, Books in Canada, March 1996:
6.转引自贺绍俊，从思想碰撞到语言碰撞-以严歌苓、李彦为例谈当代文学的世界性，｢文艺研究｣2011年第2期，17页。

9) 具体参考贺绍俊，从思想碰撞到语言碰撞-以严歌苓、李彦为例谈当代文学的世界性，｢文艺研究｣2011年第2期，14-20页。

10)关于该小说的诗学层面可以参考易淑琼，走不出的意境-华裔双语作家李彦｢红浮萍｣中文译写本的诗性语言书写策略，｢名
作欣赏｣，86-93页。叙述特色这一层面可具体参考宋阳，｢红浮萍｣的叙事特色与反思意识，｢华文文学｣2012.6（总第113

期），82-8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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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反思曾经发生的历史事件，从而考察李彦｢红浮萍｣的中文译写版本的意义及李彦作为一个华人作家其跨文化视角

的意义。

2. 母亲的悲剧源于何处？

中文译写版｢红浮萍｣是一部自传性很强的小说，有百分之八九十是作者李彦亲身经历的事情。以叙述者“平”

在加拿大接到亲生父亲楠去世的消息之后，以其忏悔为始展开对往事的回忆，对往事的回忆又往往同其现在生活的

加拿大当下建立了某种微妙的联系。刘再复认为“｢红浮萍｣的叙述框架是双向的，与前些年某些家族小说那种单向

性叙述（只写中国的一端）不同。我相信，双向性结构所蕴含的精神内涵更为深邃，其叙述艺术也更为多彩。”11)

双向的叙述框架将叙述者平置于东西文化之中看待西方的当下及中国故国的历史记忆。故国叙事采用全知叙述视

角，兼用第一人称和第三人称叙述，主要讲述了叙述者“平”一家三代女性的命运故事，其中叙述者“平”的母亲

“雯”作为一名被戴上了“右派”帽子的知识女性，其人生尤为悲惨。雯曾将自己的厄运都归咎到她的前夫即叙述

者“平”的亲生父亲身上。母亲雯的悲剧到底是什么造成的呢？小说伊始叙述者“平”就开始反思，“我开始疑

惑：给妈妈带来厄运的，果真是楠吗？如她一贯所坚信的那样，把我们几十年来历尽的劫难都推到他的头上，公平

吗？显然不。可如果不怨他，又怨谁呢？命运？时代？还是我们自己？”12)

“雯”出生于富甲一方的财主之家，她父亲杨大善人年近六十时娶了其母作为续弦，原因是杨大善人栖下无

子，只有四个女儿，续弦是为了能够得到子嗣。平的外婆生下了一男二女。在雯五六岁的时候，曾和姐姐一起被她

哥哥领着偷偷溜出深宅，来到渡口，乘船过江，带到城中庙会上，哥哥棠自己却转身跑掉了。

兴冲冲地回到家，棠得意洋洋地对大人宣布：‘好啦，我已经替你们把那两个没用的东西扔掉了！”

外婆愕然。日渐衰老的外公，茶余饭后没少抱怨，生养女儿如何徒劳无益，因为每嫁出一个女儿，他都要陪送上一

份丰厚的妆奁。没想到，小小年龄的棠，竟会把外公的唠叨放在心上，自作聪明，导演出这样一幕险剧。（19页）

当时棠才九岁，一个九岁的孩子做出如此举动，平日里受父权主义影响之深由此可见一斑，反衬出雯自小生活

的父权氛围。雯生于民国后，年仅五岁就被开明的母亲送入新式学校入学读书，从小接受的是新式教育，从她的言

行中可以看出她的女性独立自主意识慢慢觉醒，继而是对父权的不屑与反抗。“当雯的一些女友相继嫁与地方官

吏、部队军官、洋人买办，甚至给政府要员做小妾时，她便一一与她们生分疏远了。在那个年代，十五六岁的女孩

嫁个有钱有势的丈夫，是很多女学生的出路。雯却不屑于随这种大流。‘我上学受教育，是为了有能力凭自己的本

事打天下，岂会为了找个饭碗去嫁给什么俗不可耐的男人！’”（31页）

正是在这样的女性独立自主意识下，她潜意识中渴望两性平等的社会。当共产党掌握政权，部队进入雯所在的

城市时，她加入了市民欢迎大军入城的仪式。“雯的视线专注于队伍中那些英姿飒爽的女兵们。她们剪齐耳短发，

与男兵一样打着绑腿，背着背包，一路走，一路精神抖擞地带领队伍呼喊口号，令她好生羡慕。再看共产党队伍里

的军官们，竟然也自己背着行李，与士兵一起步行，更是令人赞叹。”（44页）在雯生活的世界里，两性从来就不

是平等的，旧家族对女性的种种歧视，她从小就已体验过，甚至在她父亲咽气的那一刻还在遗憾她不是男儿。也正

因为如此，“不费吹灰之力，她就接受了那个没有剥削与压迫、人人平等自由的共产主义社会的美妙蓝图，萌生出

投入到滚滚洪流中献身的冲动。”（45页）土改时，雯尽管意识到这将剥夺她生来就有的锦衣玉食的生活权利，但

她依然积极响应共产党的号召，给她母亲写信，让她母亲主动交出巨额家产，做一名开明地主，她母亲也因此而免

遭厄运。抗美援朝时，她在即将大学毕业之际毅然报名参加了志愿军，是屈指可数的几名女生之一，并给自己立下

了目标“半年入团，一年升排级，两年入党，三年升连级。”（56页）

共产党给了年轻的雯两个人生憧憬，一是两性平等，一是入党。这两种憧憬后来逐渐演变成两种信念，成了她

人生悲剧的主动因素。共产党掌握政权之后，大力鼓吹男女平等，女性能顶半边天，大量的女性开始走上职业女性

11)刘再复，历史的见证与人性的见证-读李彦的｢红浮萍｣，李彦著，｢红浮萍｣序言，北京：作家出版社，2010.1，3页。

12)李彦著，｢红浮萍｣，北京：作家出版社，2010.1，4页。以下凡引自该小说中的内容，将不另作注释，只标出页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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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路。当雯为人妻母之后，她不但要上班，回家还要做家务、照顾家人，侍奉婆母，节假日安排家人出游。她丈夫

虞诚下班后，从不帮助雯做家务，只是自己埋头看书。叙述者“平”以儿童视角展现了奶奶对母亲的不满。“在奶

奶眼中，除了‘油派’这个不光彩的头衔之外，妈妈还是一个不会持家过日子的好儿媳。她不擅长烹饪，不会动剪

子拈针线，还爱花钱”。（106页）而“在妈妈眼里，有知识且有高尚职业的女性，才是女人中的佼佼者。而只会料

理家务的女性，与只会下蛋的母鸡没有两样。”（107页）雯与其婆母眼中的好儿媳标准截然相反，以致于婆媳间的

矛盾日渐剧烈。种种原因加在一起，雯想以分居的方式对丈夫施压，以求解决生活中的诸多矛盾，可因为孩子的原

因，往往以雯的妥协而告终。

雯努力地想在家庭与事业之间找到平衡，实际上她既没有得到婆婆的理解与尊重，也没有得到丈夫的关爱与支

持，甚至可以说，丈夫虞诚骨子里依然充斥着男权主义思想。作者李彦曾在其他文章中提到“一九九五年在背景怀

柔召开的世界妇女大会上，中国女性认为，自从一九四九年以来，中国妇女的解放和男女平等已经达到了很高程

度，西方女权主义者所追求的同工同酬、男女平等，中国妇女早就享有了。相形之下，西方妇女的追求实属落后。

而西方女权主义者则认为，中国女性在这一领域尚处于不自觉、不清醒的‘落后’状态。究竟孰为‘先进’，孰为

‘落后’？最终谁也未能被对方说服。二十年前，我也曾像大多数来自中国的知识女性一样，非常自豪于新中国女

性所享有的平等地位，暗地里为西方女性所争取的东西感到过纳罕。”13)

而实际上新中国的女性是否真正享有平等的地位还是值得思考的。纵观西方女性主义发展史，十九世纪以来的

第一阶段西方女性运动以追求妇女的社会权利为目标，及至20世纪初，这场运动以西方社会关于妇女财产权、选举

权等法案的通过而胜利告终，但这一系列法案并不能保证妇女的独立，她们依然受男性思维支配，因而影响到女性

的思维与行动，1963年贝蒂․弗里丹出版了｢女性的奥秘｣（The Feminine Mystique）,启发了美国妇女对于男权社会

意识的怀疑和质疑，成为第二阶段女性主义运动的开端。及至二十世纪70年代，黑人女性主义批评开始，她们批评

西方女性主义的种族主义。认为黑人及第三世界的女性从未进入西方女性主义批评的视野，西方女性主义批评是以

西方白人女性为中心的。贝尔․胡克斯认为在19世纪末20世纪初第一阶段白人女性主义运动中，她们有意将黑人排斥

在外。到了70至80年代以后，在主流社会受教育的新一代黑人女性才开始与白人女性分庭抗礼。如果说之前阶段的

女性主义争论一直发生在西方内部，来自印度现任教于美国大学的斯皮瓦克在批评西方女性主义的种族主义时，不

再局限于美国国内，不再局限于黑人、白人之间，而能够着眼于“国际框架”，并且将批判上升到“表现”和“话

语”的高度，从而进入了后殖民的视野。斯皮瓦克认为指出女性主义的边缘位置，并不意味着我们要去为自己赢得

中心地位，而是表明在所有的解释中这种边缘的不可化约性。不是颠倒，而是置换边缘和中心的差别。14)虽然中国

的女性主义可能同美国状况不同，如涉及到白人中心主义及种族中心主义等问题，但对男权社会意识的批评这一点

是共通的。雯以分居为筹码向丈夫施压，可以看成是她为追求平等而做出的努力。而雯的女性平等意识同婆婆对女

性的定位显然是冲突的，同时雯的女性平等意识中又内涵着强烈的精英主义意识，这使得她一方面追求女性平等，

另一方面又打心眼里瞧不起家庭妇女。一个人无论学识如何，社会地位如何，生而平等是最基本的权力，享有最起

码的做人的尊严，无论是职业女性还是家庭妇女，选择的社会分工不同而已，从本质上来说是平等的。中国五四新

文化运动之后，极力鼓吹“科学”、“民主”、“自由”、“平等”等思想，而这一切都建立在宽容与理解基础之

上，雯作为一个接受新时代教育的女性知识分子，在她身上非但看不到宽容与理解，反而是一种狭隘的女性精英意

识，这可以说是造成她人生悲剧中的一个很重要的因素。

造成雯人生悲剧的另一个重要原因是入党。雯生活在乱世，“她痛恨长期以来社会的腐败、国家内忧外患的局

面。共产党到来后，在大刀阔斧的整肃下，贪官污吏，地痞流氓，盗贼娼妓，通统被割毒瘤一样消灭掉，一时间满

城上下达到了夜不闭户、路不拾遗的新景象。共产主义确如一剂灵丹妙药，注入那具百疴缠身的病体，竟有起死回

生之奇效。”（45页）共产党掌握政权之后，焕然一新的社会面貌以及共产党提倡的男女平等思想等，给年轻的雯

带来震撼，入党成了雯一生的信仰，她甘愿为入党而忍受任何苦难，甚至奉献自己的一生。除了共产党的影响这一

外在原因之外，雯甘愿为入党而奉献一生还有一个很重要的内在原因。雯少女时代曾经与其英语老师相爱，这位年

轻教授是虔诚的基督教徒，后来这位年轻老师赴英伦留学，学习神学，他们分手之前，说好让雯等他。可雯苦苦等

待的结果却是年轻教授决定采取独身主义，将整个身心都奉献给伟大的主。年轻教师是雯尊敬且爱慕的对象，他的

13)李彦，｢尺素天涯：白求恩最后的情书及其他｣，北京：商务印书馆国际有限公司2015年版，249页。

14)赵稀方，历史与理论：赵稀方选集，广州：花城出版社，2014.11，第225-23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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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一举动对少女雯的影响深刻。拉康认为幼儿在镜前的欢欣雀跃喜不自禁的表现是幼儿心理形成的一个重要步骤，

镜中的映像助成了幼儿心理中的“自我”的形成。从镜子阶段开始，人始终是在追寻某种性状某个形象而将它们视

为自己的自我。15)雯在无意识中开始模仿这位年轻教师。如果说年轻教师把自己整个身心都奉献给了伟大的主，雯

则在内心把共产党这一组织看成是自己的精神归属。当她的丈夫楠被诬蔑为“胡风分子”、“国民党特务”时，当

时已经身怀六甲的她毫不犹豫地选择了相信党组织。她在狱中质问楠为什么要欺骗组织，欺骗她时，楠为自己辩

解，说他是清白的。雯毫不犹豫且振振有词地质问道“你要我相信你的清白？可是，组织上的决定，难道能是错的

吗？”（58页）

正是因为对组织的绝对信任，雯没有怨恨过时代，没有怨恨过政治，没有怨恨过共产党，更没有怨恨过将自己

推入政治漩涡中身边虚伪的人，却将自己厄运的一生都归于与楠的结婚，甚至楠本人，楠成了一切厄运的根源。实

际上楠才是真正的受害者。当闹得沸沸扬扬的文化大革命划上句号时，雯、楠、虞诚等一切曾遭受过政治迫害的人

都得到平反，楠也终于见到了自己从未谋面的女儿时。他说“几年前，党组织重新审查了那起牵涉到我的冤案。多

年前被判处死刑并立即执行枪决的我的老师，终于被证明是安插在敌人内部的地下党员。熬过了枪林弹雨岁月的英

雄，谁能相信，却冤死在自己人的手下！为了某些人犯下的不可饶恕的过错，我失去了珍视的一切，我的青春，我

的爱，我的家庭！”（298页）当平告诉父亲楠如果他申请入党，她母亲雯可能就会同意见他时，楠摇摇头，仰天长

叹“几十年来，我九死一生，侥幸活命，却失去了我最珍视的人间亲情。荣誉地位，我早已视若粪土，何况一个虚

假的名声！”（304页）经历过大苦大难九死一生的楠，在往事成为追忆时，看透尘世一切名利，从个人立场表达了

政治运动给他带来的苦难以及他的人生感悟。当母亲最终宣誓入党，得到了她梦寐以求的荣誉时，她却极其落寞。

“今天在公共汽车上，大家都伸出手扶着头顶栏杆。那么多只手，每一只都比我的光滑、年轻。对比之下，我才发

现，我的手，不知何时已经布满斑点，失去弹性，长满了皱褶。”（300页）在尘埃落定时，曾经为入党这一信仰而

付出的执着与努力，在母亲看来，得到的并不足以甚至并不能够弥补她所因此而失去的。虞诚反思道“爸爸妈妈从

青年时代起就投身革命，的确是看不惯当时政府的腐败，甘愿奉献自己的一切，换来国家的民主和强盛。是的，我

们牺牲了很多，甚至是无谓的牺牲。我们虽然老了，却初衷未改。今天的我们，仍然希望看到人民在历经劫难之

后，摸索出一条正确的道路，孜孜以求的，仍然是一个民主富强、繁荣昌盛的中国。”（303页）虞诚的反思充满了

包容。楠、雯和虞诚这三位知识分子对过往政治事件的态度，可以说代表着三种不同的声音。作者李彦在思考造成

母亲雯的人生悲剧的同时，并没有把原因简单地归结于政治运动和时代，而是从多个层面分析且反思曾经发生的一

切，包括母亲的性格等等，都是导致其悲剧的原因之一。尽管过去的各种政治历史事件给人们带来了不同程度的伤

害，甚至造成了很多无谓的悲剧，但是作者李彦似乎更加赞同虞诚的看法，她在后记中如此说道“我在红浮萍里
撰写了发生在普通人身上的一些故事，是愿让后人将来还能‘亲眼’看到那段历史，体味在复杂的环境下人性的变

异。回顾历史，并非单纯的反省，更是期望人们能够知晓当今局面的来之不易，分外珍惜这种稳定的发展和进步。

倘若读者能够领悟我的这番感受，那真是莫大的幸事。”（320页）

3. 解构与重建话语权

尽管当初李彦用英文创作这部小说，其初衷是为了向英文读者比较客观地介绍中国当代历史，不无争取话语权

的意味。但是李彦作为一名作家，她有着特殊的学术背景，出国前在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就读，受过三年严格

的新闻写作训练，后来到加拿大留学研读的是历史系，这些学术素养培养了她严肃的写作态度，“我的写作态度是

严肃的，要尽量客观、真实地反映历史，而不能为了迎合什么，故意歪曲谁，丑化谁。”16)“为了尽量客观公正地

向英文读者介绍这段历史，而不是控诉和揭短，我只想理清我们走过的道路，看看哪些是值得歌颂和纪念的，哪些

是需要反省的。”17)

15)拉康著，褚孝泉译，拉康选集，上海：上海三联书店，2001，9-12页。

16)王红旗，李彦，新移民文学女性经验的独特诠释-旅加中英文双语作家李彦访谈（中），｢名作欣赏Female她视界｣,120页。

17)王红旗，李彦，新移民文学女性经验的独特诠释-旅加中英文双语作家李彦访谈（中），｢名作欣赏Female她视界｣,12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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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版小说｢红浮萍｣可以看成是一部反思忏悔小说。她的叙述极具特色，整部小说以叙述者对故国的回忆为基

础，有趣的是作者不断地变换叙述视角，采用内聚焦和无聚焦叙述技巧，采用内聚焦时多以儿童视角为主，给读者

一种身临其境之感，同时又配以无聚焦叙述技巧，从叙述中跳出来，以已是成人的叙述者“平”对往事发表议论，

忏悔反思。跨文化视角给李彦带来的思维方式上的变化，开始思考质疑原本习以为常的生活，具有了问题意识。

“我出国时已经三十出头了，不是小孩子。但在中国时，尽管生活中充满了颠沛流离、生离死别，但从来不会思考

为什么，因为谁都是这么过日子的，谁也没有觉得不正常，人生都是如此罢了。但到了国外以后，因为环境的突

变，我才觉得，原来的生活可能是不正常的，我才开始反思，我们得到了什么，或是我们失去了什么。”18)这就使

得她的这部小说的创作不但同中国大陆作家的创作迥然，即使是同样是身处海外的华人作家讲述同时期历史背景的

小说风格也不同。贺绍俊非常看重李彦的写作。他认为“‘五四’新文化的先驱们舍弃文言文，选定白话作为启蒙

的语言工具，这决定了现代汉语思维的两大特点：日常性和革命性。正因为现代汉语思维的这两大特点，决定了中

国当代作家对现实的极大兴趣，而在处理革命历史资源时，他们的主题总是跳不出对于历史是非的判断，纠缠于现

实生活的恩怨，对苦难的书写也基本上是围绕这些主题展开的。”19)

李彦如此反思“我父母那辈人，大学时代便加入了中国革命的队伍，为了中国的未来献身奋斗。他们不是没有

知识的文盲，为什么要这样做？我在剖析这种根源。我相信，共产主义理想也是美好的，跟基督教的教义一样，都

是美好的信念；但在实践这些理想的过程中，是人，把这些都给糟蹋了。所以，我父母那代人纯洁、热情地投入到

要改造社会、改造人类命运、改造中国落后面貌的运动中，最后却都成了牺牲品。这一切为什么会发生？这里面究

竟有多少是出于外部环境，又有多少属于人性使然？我想剖析的，就是这个过程。”20)因此，｢红浮萍｣中作者李彦

尽管讲述的是苦难，但并没有简单的控诉与怨恨，而是以一种宽容的、理解的姿态反思那段不堪的历史对人物性格

的形成及其命运带来的影响。

本文开头部分曾提到李彦用英文创作这部小说，不乏有争取话语权的意味。在小说叙述中，平在加拿大的一个

富孀家里打工，负责照顾富孀和她家里的狗麦克。有一天傍晚，麦克不见了，老太太好不容易才在林子里找到它。

找到它时，它正啃着一块带着红红肉丝的像是大腿骨的东西，老太太硬从它嘴里夺下来的。老太太一直想把麦克调

教成非常有教养的狗，她很难接受这样的现实。叙述者平开始安慰她。

我仔细打量那段还残留着些许红红的肉丝的像是大腿骨的东西，摇摇头，劝她道：“麦克毕竟是动物，喜欢打个

架，寻个野食儿，生活才有乐趣，哪能跟人一样，天天闷在家里看电视……”

我的话还没说完，老太太已拉下了脸：“麦克可不是普通动物！它跟人没什么两样！不，它比人还强呢！哪像你们

中国人，树皮、草根、老鼠肉，什么都能往嘴里填……”

“你说谁呢？”这回轮到我拉下脸了，还两手叉腰，“你见过哪个中国人吃老鼠肉了？”

老太太自知理屈，触犯了“种族歧视罪”之法，便低声咕哝了一句“对不起”，目光躲着我，牵着麦克躲进屋去

了。（140页）

在加拿大老太太眼里，中国人似乎连她的那条狗都不如。虽然这场争论以老太太自知理屈主动道歉结尾，但是

并不因此而表示老太太是尊重中国人的。晚餐时，叙述者平还在想这件事。“心里感觉最不快的，是老太太平时装

得温文尔雅，可骨子里还是歧视中国人。她凭什么？难道就是因为我们的民族经历了太多的苦难？难道就是因为我

们曾经体验过那种常人难以忍受的艰辛？”（141页）小说在叙事上承接着这之后，开始用了几乎一章的篇幅来讲述

生活在中国大陆偏僻山区的静山叔一家人的故事，静山叔属于工人阶级，但是他的工资不足以养活一家七口人，当

叙述者平和她弟弟也被寄养到静山叔家里时，他不得不为养活一家九口人而拼命干活，工作之余静山叔到深山里开

了两亩荒地，种上粮食以维持一家人的生计。这一章主要用第一人称“我”从儿童视角讲述他们如何为生活而辛勤

地劳动，尽管如此，他们的所得并不足以维持他们的生活。“虽然家中经济状况如此窘迫，但静山叔治家仍是循规

蹈矩，一丝不苟，孩子们无论怎样饥饿，也都学会了默默地忍受。”（171页）某个春日，家中吃完了地窖里储存的

最后一颗土豆，柜子中也无米无面。月娥婶买回来的几个馒头，只能掰成小块，分给家中剩下的饥肠辘辘的七个

18)王红旗，李彦，新移民文学女性经验的独特诠释-旅加中英文双语作家李彦访谈（中），｢她视界Female｣, 119页。

19)贺绍俊，从思想碰撞到语言碰撞-以严歌苓、李彦为例谈当代文学的世界性，｢文艺研究｣2011年第2期，19页。

20)王红旗，李彦，新移民文学女性经验的独特诠释-旅加中英文双语作家李彦访谈（中），｢她视界Female｣, 12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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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可没想到三岁的幼女和七岁的幼子，却在一家街头小饭铺里，舔吃别人剩下的残羹剩饭，这让静山叔在人前的

尊严和脸面尽扫。当晚静山叔狠狠地教训了两个孩子一顿，命他们二人赤身裸体地跪在地上，面对墙上悬挂的毛主

席像，低头请罪。两个孩子惊恐万分，却不明白自己罪在何处，因而四顾彷徨，不知如何开口。静山叔见状，抽下

腰间皮带，朝着他们稚嫩的肩背狠狠甩下去，并厉声训斥道：“今天打你们，就是要叫你们记住，做人不能下贱！

咱老田家，人穷志不短！向毛主席请罪，说，毛主席，我错了，我有罪，到饭馆里舔盘子，给全家人丢了脸！从今

往后，我再也不敢了。求您老人家饶我们这一回！听见没有？照这个样子，说！”（171页）不知道两个孩子究竟是

否真正明白静山叔的训斥，只见他们扭动着身躯，躲避着皮带的威胁，流着眼泪，结结巴巴地重复着那些誓言。对

于一个年幼的孩子来说，没有比饿肚子更可怕的事，尊严体面他们怎么会懂得呢？叙述者讲述这样的故事，源于老

太太教训她的爱犬。对于养尊处优的老太太来说，她并不知道贫困意味着什么，可对于一个在贫困中挣扎的中国人

来说，他们一样有着属于人的尊严。

萨义德曾在东方主义一书中强调，西方的东方主义话语，与所谓的东方并无关系，而且根本不存在真正的东

方这么一回事，东方只能是一种话语建构。尽管萨义德这里的“东方”并不包含中国，主要是指伊斯兰，但从萨义

德的表述中我们可以得到启示，西方人心目中的中国并非真正的中国，而是一种对中国的想象，这一想象建立在各

种道听途说以及种种文学作品文本叙述之上。也就是说，西方人心目中的中国是被建构和想象出来的，而这一建构

和想象出来的中国形象（包括中国人）多是负面的、消极的。与许多华人作家对中国大陆的叙事，尤其是涉及到历

史政治事件以及对贫苦大众生活的叙述时，多数采取批判与启蒙姿态不同的是，李彦在红浮萍中努力介绍中国及

中国人的正面形象，如冬天到深山砍树。“这里漫山遍野生长着杂树，是政府为当地居民划定的可以合法砍伐烧柴

的区域。”“出山的路口，有护林员把守，若发现了禁止砍伐的硬木树种，如黄玻璃、水曲柳等，便从爬犁上抽

出，扣下，也不罚款，放人走路。”（158页）这处处体现了中国是一个法制社会。涉及到劳苦大众时，鲁迅以来的

作家都会批判劳苦大众的麻木，而李彦更多地对他们的生活给予了理解。当静山叔全家使劲全力依然无法改善自己

的生活时，他曾对叙述者“平”说，“你说，人活一辈子，有多大意思呢？一年又一年，就这样挨着，受着，直到

老了，死了，才是个头。在叔叔家里，是没有好日子过的。你和你弟弟，还有个盼头。早晚有一天，你们还能回到

北京，回到你爸妈身边，就不用再受这种苦了。可其他孩子们呢？他们没指望啊，这辈子，怕是跟我一样，摆不脱

这种命了……”（159页）这反映了大多数生活在中国社会底层的贫困大众的心声，他们对生活和生命的绝望。多年

后，当叙述者已经长大成人，懂得了生活的艰辛之后，回忆当年，她如此说道“大自然如此的美丽，可当你在充满

艰辛的生活中挣扎时，你对它的美是麻木的。这种麻木和视而不见，只有亲身从冰封的河床翻越陡峭的堤坝，竭尽

生命之力，将满载着树木的沉重爬犁拽上高高的坝顶时，你才能真正体会到它。”（159页）由于父母政治身份的原

因，叙述者平不得已跟着父母深入到中国贫困大众的生活中去，这使得她能够比较真实地了解中国贫困大众的生活

和想法。

美国最有影响的黑人女性主义者大约是贝尔․胡克斯（Bell Hooks），她自黑人角度所进行的种族批判中比较值

得称道的中一点是她将批判付诸于行为，讨论实际的反抗方法。一种反抗是反凝视。凝视是大人惩罚小孩，白人奴

隶主惩罚黑人奴隶的方式，大人或奴隶主这时候会说：“对你说话的时候看着我。”贝尔․胡克斯发现“凝视”的同

样可以作为反抗的空间，白人可以看过来，黑人同样可以看过去，即反凝视。从而释放自己的愤怒，发出自己的声

音，挑战权威。21)如果活用这一“反凝视”理论，我们会发现，李彦也正是通过类似于反凝视的方式向西方读者介

绍中国贫困大众。加拿大老太太嘲讽中国人吃树皮、草根，甚至吃老鼠肉。没错，二十世纪大多数中国人确实生活

在贫困之中，但是这一贫困并不是因为中国人的懒惰而造成的，虽然不乏政治及政策原因，但贫困是当时那个时代

人的生存困境。正是因为对生活在中国底层的贫苦大众生活的了解，李彦重构了中国人在西方人心目中的形象，掌

握话语权。如果说贫困是中国人的生存困境，那么加拿大富孀借酒买醉，麻痹自己，企图逃离现实中的孤独与寂

寞，是不是另一种生存困境呢？无论是物质上的困境，还是精神上的困境，都同样给人一种对生活的绝望与无助，

这样中西方就处于同等的地位，从而解构了西方的文化优越感，建构多元文化平等共存的局面。

21)赵稀方，历史与理论：赵稀方选集，广州：花城出版社，2014.11，第230-23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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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作为少数文学的｢红浮萍｣的意义

纵观北美华人华文文学史，似乎很少有作品能够站在文化对等的基础上讲述中国故事。大多数的华人作家要么

批判中国历史政治，要么从启蒙角度批判大众的愚昧也盲目跟从。李彦的｢红浮萍｣固然不乏批判中国历史政治，多

了一份反省与反思，还包括自己在各种政治运动中对别人的伤害的忏悔，而站在文化对等的姿态上讲述中国故事以

争取话语权更是其作品意义的重要所在。究其何以能够进行如此的创作，大概跟她所在加拿大的开放的文化氛围有

关。加拿大是少数主动采取多元文化主义国家之一，这同加拿大独特的种族问题有关。加拿大是多民族国家，主要

居民是英裔和法裔加拿大人，后者主要聚集在魁北克省。1980年，魁北克省甚至就独立问题在全省举行首次公民投

票，结果要求独立的主张遭否决（59.5%对40.5%），1987年5月，10个省的总理与加拿大总理布瑞․穆热勒（Brian Mu

lroney）在渥太华附近的米其湖（Meech Lake）度假胜地举行会议，主要目的是拟定协定，以争取魁北克对1982年

加拿大权力宪法决议的承认。《米其湖协定》（Meech Lake Accord）的主要内容之一是重申魁北克是一个“独特社

会”，它有保持和加强这种地位的权利。对于很多自由主义者来说，这样一种集体权力的维护是完全不能接受的。

威尔․金里卡的自由主义、共同体主义和文化（1989）是英美世界较早系统讨论多元文化主义的著作，威尔․金里卡

主张将少数族的集体权利划分为两类：第一类是对内限制，即针对自己的成员，旨在防止群体分离的限制；第二类

是对外限制，用于保护少数族不受外部社会的政治、经济压力。而威尔․金里卡倾向于支持第二类集体权利，即对外

保护而不是对内限制。他赞成加拿大1982年宪章对于少数文化予以保护，把基本权利与少数豁免权区别开，在公平

对待与保护少数文化间采取灵活政策。平等的政治概念与差异的政治概念同时存在。差异的政治建立在平等的政治

基础之上的更高要求，它对于平等提出了不同的理解，即因为实际差异的存在，真正的平等是应该受到差别对

待。22)正因为如此，造就了加拿大开放的文化氛围，尽管白人中心主义及种族优越依然存在，但是多元文化平等共

存是基本的文化氛围。在这样的文化氛围下，李彦作为少数族裔自然可以发挥自身的文化优势，为自己的母体文化

争得一席之地。

李彦作为生活在加拿大的少数族裔中的一员，她用加拿大官方语言英语创作的讲述中国故事的小说Daughters o

f the Red Land(1995)属于德勒兹和加塔利定义的少数文学。相对于中国大陆来说，李彦的加拿大籍身份使得她的

中文译写本｢红浮萍｣又属于华人华文文学，是世界文学的一部分。如果说英文版本是为了同西方读者进行沟通，为

自己的母体文化争得一席之地，中文译写本预设读者应是中国人或者华人及可以用汉语进行阅读的读者，其预设目

的则不同。李彦在｢红浮萍｣后记中如此说道，“来北美二十多年了。不知为什么，我发觉，长期生活在海外的人与

长期生活在国内的人，在看待东方、西方、历史、现状等诸多方面，都存在着不少差异。多年的置身其中，加上为

写作之需而自然形成的许多观察和思考，自觉对西方社会多了些了解，对其存在的问题和缺陷也看得越来越清。另

一方面，对发生在故国的一些旧事，不仅更多了宽容，对现今的一些问题和举措也增加了理解和体谅，似乎比国内

的人们还更期盼祖国能尽快强盛起来。”（321页）相对于中国大陆来说，以加拿大籍身份完成的｢红浮萍｣又解构了

西方文化优越的神话，尤其是对民主与自由有着深刻的看法。比如小说中提到在三伏盛夏，加拿大清洁工为了争得

更加优惠的待遇和薪酬而罢工，几个星期下来，城里的大街小巷已是臭气熏天，成了老鼠和獾类肆虐的乐园，市民

因此而叫苦连天却没有解决办法。叙述者如此道“‘一小部分人是享受了自由，可绝大多数人的权利该如何保

障？’我插言道。‘渥太华的议员们天天在那儿扯皮，却连这种小事都解决不了！这要是在中国，一声令下，都得

乖乖地回去上工。’”（65）

李彦的｢红浮萍｣充分表现了文本与历史及社会间的关系，同时在文化建构上文学文本又有着不可忽视的作用。

这同李彦的跨界跨文化经验与视野有着密切关联。中国学者黄万华曾提出“越界”与“整合”的观点，他提倡研究

者应从一个界域进入另一个‘界域’而获得双重视域，从而去蔽溯源，把握社会变迁之叠合、文学演变之交错等情

况，将中国现当代文学始终置于世界性的语境中予以考察。23)研究如此，文学创作似乎也该如此。李彦的双向叙述

框架似乎很好地体现了这一点。

22)赵稀方，历史与理论：赵稀方选集，广州：花城出版社，2014.11，第257-264页。

23)黄万华，越界与整合：黄万华选集，广州：花城出版社，2014.11，第2-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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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말

【초록】

지금까지 많은 “중국현대문학사”에서 新詩는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혼혈아’라고 하였다. 하지만, 신

시 초기 民歌와 관련된 시작 활동은 新詩의 자생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주었고, 가요에서 동

질성과 동시에 곤란함도 느끼면서 그 속에서 많은 계시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시와 민가의 관계를 연

구해야하는 필요성을 밝히고, 어떻게 연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가요에서 신시가 계시

받은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신시와 민간가요는 ‘口語’라는 특징에서 연결되며, 그 구어

적 성격을 중심으로, 언어와 형식, 내용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방언적 요소를 띤 口語는 문예상의 선

진적 자태와 인연을 맺고 있다. 둘째, 생활의 韻律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운율은 새로운 운율을 다시 조성

하는 것이나 운을 전부 다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토음의 韻’, ‘자연스러운 韻’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셋째,

진정한 詩情의 유출을 강조한 점이다. 周作人, 劉半農, 兪平伯 등은 모두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여, 일단 시정

이 폭발하면 쓰지 않고는 안 되며, 평상시에는 절대로 시를 쓰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비평가들은 신

시와 가요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신시인들은 신구 과도기에 다시금 民歌를 발견하

고 아울러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가입시키고 개선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가요가 시체

의 ‘작은 전통’이 되어, 신시에 개선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키워드】新詩, 民間歌謠, 起源, 關係, 口語, 韻律, 詩情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국현대문학사(中國現代文學史)와 관련 논문에서는 중국 신시의 탄생에 대하여 “晩
晴 문학개량운동과 詩界革命의 역사적 경험을 총결하고 내린 전략적 선택이다”1)라고 하고 있다. 필자 역시

* 東新大學校 社會文化大學 國除語文學部 中國語學專攻 助教授 (jyhwang@dsu.ac.kr)
1) 錢理群, 溫霈敏, 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 北京大學出版社, 1999.5.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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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 현대시, 특히 모더니즘 시를 연구해 오면서 신시가 서구의 영향으로 생겨나고 성장했으며, 완

성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비평가나 시인들은 신시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혼혈아’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舊詩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분히 의도적으로 白話로 詩를 썼으며,

거기에 서양문학과 이론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상과 과학, 민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

금까지 신시의 발생에 대하여 서구문학의 영향과 이입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했으며, 그 주지는 새로움을 추구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류에는 또 하나의 기원인 民歌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전통성을 갖춘 현대적 신시를 창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성은 民歌라는 중국 민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시가 형태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

新詩는 백화로 쓴 현대적 내용의 시이다. 초창기 舊體詩의 형식적인 속박을 벗어나 백화 속어를 시에 넣었

으며, 시인의 진실한 감정을 내용으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를 “白話詩”, “白話韻文”, “國語의 韻文”

이라고 하였는데,2) 그렇다면 현대적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에서는 신시 이전에 백화로 쓴 시 작품이 하

나도 없었을까? 錢玄同은 嘗試集․序 에서 “중국의 백화시는 詩經 에서 시작하여, 원, 명의 희곡까지 끊긴

적이 없다”3)고 하였고, 胡適는 白話文學史(1928년 출판)에서 白話詩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民歌, 嘲戲, 歌妓

의 引誘, 傳教와 說理가 “모든 백화시의 기원”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모든 신문학의 기원은 민가에 있다. 민

간의 아이들이나 촌부와 아낙이나 치정에 빠진 남녀, 노래하는 아이나 춤추는 기녀, 병창하는 사람이나 설서

하는 사람이 모두 문학적으로는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풍격의 창시자이다. 이것은 문학의 통례로, 동서 고금

을 막론하고 모두 이 통례를 벗어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방점까지 찍어서 강조를 하고 있으며, 민가가 신문

학과 백화 신시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4)

2. 중국 新詩와 民間歌謠 연구의 필요성

신시와 민간가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까지 국내에서 新詩의 起源에 관해 구체적인 논문이 나와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민가와의 관계맺음에는 그동

안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1) 新詩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 民歌

민가의 발전은 신시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신시와 민가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주로 중국 신시가 그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했던 민가와 고전 시가의 수용을 기초로 발전되어

왔다는 논점이다.5) 하지만 많은 논자들이 주로 형식에 대한 차용, 문예대중화, 민간문화로의 전환 등의 각도

에서 둘의 복잡한 관계를 거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신시의 역사발전 과정 속에서 그 기원에서부터 민가가 중

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민가는 1920년대 胡適, 劉半農, 周作人 등의 시도로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 沈從文, 中國詩歌會 시인들의

다른 선택들, 1940년대 “民歌體”의 실천과 1950년대 후기 “新民歌運動”의 극단적인 추동에 이르기까지, 또한 1

2) 錢玄同, 嘗試集․序 , 胡適, 談新詩 , 康白情, 新詩底我見 참조.
3) 錢玄同, 嘗試集․序 , 胡適, 新文學碑林：嘗試集,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4. p.129. 아래 嘗試集은 모두 이 책
을 참고함.

4) “一切新文学的来源都在民间。民间的小儿女, 村妇农夫, 痴男怨女, 歌童舞技, 弹唱的, 说书的, 都是文学上的新形式与新风格

的创造者。这是文学史的通例, 古今中外都逃不出这条通例。” 胡適, 白話文學史, 胡适文集8, 北京大学出版社, 1998.11.
p.160.

5) “민가와 고전시가의 기초에서 신시가 발전되었다(在民歌和古典詩歌基礎上發展新詩)”라는 명제는 1958년 시인이자 혁명
가인 毛澤東이 제기했다고 함. 公木, 在民歌和古典詩歌基礎上發展新詩 (社會科學戰線, 1980年第2期, pp.323-237) 참
조. 논문의 저자인 公木은 鄭律成이 작곡한 中国人民解放军의 军歌인 “八路軍進行曲”의 작사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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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년부터 1990년대 대중화 조류 속의 “新民謠”의 변주에 이르기까지 민가는 분명 신시의 발전과 함께하여

왔다. 비록 그 사이에 분화와 교착의 상태가 있긴 했지만, 이러한 민가와 관련된 시작 활동은 新詩의 자생적

인 성장 과정 속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구하고, 가요에서 동질성과 동시에 곤란함도 느끼게 되면서, 그 속에서

많은 계시를 얻게 된다. 이에 민가와 신시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 新詩와 民歌와의 관계 인정

일찍부터 학자들은 신시와 민가의 관계를 인정하고 설정하였다. 陳夢家와 白川靜 등의 학자들은 고증을 통

하여 歌와 詩가 본래 동류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胡懷深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민가가 변하여 시 속의 일부

분이 되었고, 가장 최초에는 민가가 시였고, 시가 바로 민가였다”6)고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何植三은 歌謠

와 新詩 에서, “가요가 신시 작가들에게 준 것은 정서의 절박함, 묘사의 심각성으로, 본래 시를 짓는다는 것이

절박한 정서를 띠고 있으며, 정서가 생긴 후에야 매우 핍진하게 써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이뤄지지

못한다”7)고 하면서, 민가와 신시가 정서의 표현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신시와 민

가와의 관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관련성이 입증되어 있다.

3) 서구 편향적인 新詩의 기원

現代詩派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다보면, 신시의 발전이 온전히 서구 현대시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영향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 특히 梁實秋는 “우리는 지금까지 신문학 운동의 가장 큰 형성 요

인이 외국문학의 영향이라고 여기고 있다. 신시는 실재로 중문으로 쓴 외국시이다”8)라고 하면서, 신시가 외국

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 저러한 방면에서 민간 가요의 영향은 신시 현대성의 선

구적 역할을 한 현대파 시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그 영향으로 인하여 전통성과 현대성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중국적인 모더니즘 시를 형성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파인 30,

40년대의 現代詩派나 ‘中國新詩’派9) 시인 역시 고전시 전통을 중시하였는데, 現代派 시인인 卞之琳은 “백화

新詩가 공고한 입지를 세운 후, 고려하지 못한 것은 新詩가 의식적으로 우리 시의 전통과 소통하고 오랜 세월

끊임없는 체제 변화를 거쳐서 전해져 내려온 예술 유산이라는 점이다”10)고 하였고, ‘中國新詩’派의 여류시인

인 鄭敏은 “40년대 이전의 소위 서양식의 중국 現代派 신시의 원류는 중국의 고전시사이며, 현대적 독해를 거

치고 서양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 고전을 현대화하여 진정한 중서 시학 교류로 태어난 아이이다”11)라고 하

였다. 이렇듯 서구편향적인 現代詩派나 ‘中國新詩’派 역시 고전시사나 전통에서 그 원류를 찾고 있는데, 여기

에서는 그 중에 민가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6) “在今日說、民歌改變了詩中的一部分,在最初的時候、民歌就是詩、詩就是民歌。” 第1章 總論 , 民國叢書, 第3編, 胡懷

深, 中國民歌研究 , p.562.
7) 何植三, 歌謠與新詩 , 歌謠周年紀念增刊, 1923.12.17.
8) “我們一向以爲新文學運動的最大的成因, 便是外國文學的影響；新詩, 實際就是中文寫的外國詩”. 梁實秋, 新詩的格調及其

他 , 詩刊, 1931年 創刊號, 楊匡漢, 劉福春 編, 中國現代詩論(上編), 花城出版社, 1991, p.141.
9) ‘中國新詩’派 시인은 통상 ‘九葉派’ 시인을 일컫는다. 이 유파에 대한 명칭은 중국의 학술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
이다. 먼저 ‘九葉派’라는 이름은 1981년 7월에 출판된 詩選集인 九葉集(南京, 江蘇人民出版社)에서 유래되었는데, 현
재 많은 학자들이 아홉 명의 시인을 ‘九葉派’ 시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孫玉石 등의 관점을 받아들
여 ‘中國新詩’派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유파의 명칭과 같은 용어의 선택은 반드시 그것이 형성된 역
사적 배경 속에서 관찰하고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이다. 졸고, 現代性探索中的鄭敏詩歌與理
論――二十世紀四十至九十年代, 中國北京大學, 博士學位論文, 2006, p.1 참조.

10) “在白話新詩獲得了一個鞏固的立足點以後, 它是無所顧慮的有意接通我國詩的長期傳統, 來利用年深月久, 經過不斷體裁

變化而傳下來的藝術遺產”. 卞之琳, 戴望舒詩集․序 , 戴望舒詩集, 四川人民出版社, 1981, p.3.
11) “40年代以前的所謂西式的中國現代派新詩, 追其源頭則是中國古典詩詞, 經過現代讀解, 又留學西方, 歸來後的古典現代性,

是一個真正的中西詩學交流的嬰兒”. 鄭敏, 中國詩歌的古典與現代 , 文藝評論, 1995年 第6期,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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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 신시와 민가는 그 역사성에서 접점을 찾을 수가 있으며, 또한 ‘口語’라는 특

징에서 연결되고, 그 구어적 성격을 중심으로 언어와 형식, 내용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現代詩派 계열

의 시에서도 전통성에 있어서 민가의 역할을 연구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신시와 민간가요와의 관계 연구 절차

중국 신시와 민간가요와의 관계를 통하여 신시의 기원을 살펴보는 연구는 먼저 신시의 기원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민간가요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신시와 민간가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으로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가며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초기 新詩의 起源에 관한 연구

중국 現代詩歌 형성의 배경으로는 1868년 黃遵憲이 人境廬詩草·雜感·其二 에서 말한 “내 손으로 내 말을

써야지, 옛 것에 어찌 얽매이겠는가!(我手寫我口, 古豈能抅牽)”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워

진 形式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이후 1894년과 1895년 사이 梁啟超의 飲冰室詩話를 통하여 시의 혁
명은 시의 형식보다는 새로운 내용의 혁명으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개량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夏曾佑는 1896년 최초로 新詩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梁啟超와 夏曾佑

가 ‘詩界革命’을 주장하면서, 난해하고 무기력한 宋詩 운동을 배격하고, 서구의 자연과학, 사회과학, 신구약성

경 등 새로운 물결을 따를 것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는 魯迅이 ‘摩羅詩力說’을 통하여 서구의 셀리,

바이런, 키츠, 푸슈킨, 레이먼터브 등 저항적이고 애국적인 악마시파(낭만시파)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에 새로운

힘을 주입하려고 하였고, 이후 胡適은 1916년 1월에 文學改良芻議를 발표하며 새로운 시를 쓸 것을 주장한
다.12)

첫째, 말하려는 내용이 있음을 말하고(须言之有物), 둘째, 옛사람을 모방하지 않음을 말하고(不模仿古人), 셋째,

문법에 신경을 써야 함을 말하고(須講求文法), 넷째, 통증도 없이 신음하지 않음을 말하고(不作無痛之呻吟), 다섯

째, 진부한 상투어를 힘써 없앰을 말하고(務去爛調套語), 여섯째, 고사성어 등 전고를 쓰지 않음을 말하고(不用典),

일곱째, 대구를 말하지 않음을 말하고(不講對仗), 여덟째, 속자와 속어를 피하지 않음을 말한다(不避俗字俗語).13)

이러한 주장을 시로 표현한 胡適이 쓴 최초의 신시는 1916년에 쓴 나비 이다.

노랑나비 두 마리, 쌍쌍이 하늘로 올라./ 웬일인지, 한 마리가 그냥 돌아오거늘./ 남은 그 한 마리, 얼마나 쓸쓸

할까./ 하늘로 올라갈 마음도 없건만, 하늘에서 너무나 고독하네.14) 1916.8.23

이 시는 文言을 口語로 대치하였고, 五七言의 격식과 押韻, 平仄 등의 격식을 모두 무시한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新詩를 실험한 뒤, 1917년에 두 번째로 비둘기 를 쓴다.

높은 하늘에 옅은 구름, 정말 좋은 늦가을 날씨로세!/ 한 무리의 비둘기, 공중에서 놀고 있네./ 그들을 보니 삼

12) 초기 白話詩 운동의 흥기와 개간에 대한 연구는 錢理群,溫霈敏,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北京大學出版社, 1999, p
p.119-124),朱光灿, 中国现代诗歌史(山东大学出版社，1997, pp.1-9),张松如主编, 中国现代诗歌史论(吉林教育出版社，
1995, pp.13-19) 등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신시 기원에 관한 서술 역시 이 책들을 참고함.

13) 胡適는《新青年》에《建設的文學革命論》(1918.4)를 발표할 때는 이 “八事”를 “八不主義”로 바꿔서 등재한다. “一,不
做言之无物的文字；二,不做无病呻吟的文字；三,不用典；四,不用套语烂调；五,不重对偶，文须废骈，诗须废律；六,不
做不合文法的文字；七,不摹仿古人；八,不避俗话俗字”.

14) 胡適 蝴蝶 : “兩個黃蝴蝶,雙雙飛上天。/ 不知爲什麼,一個忽然飛還。/ 剩下那一個,孤單怪可憐;/ 也無心上天,天上太孤單。”
嘗試集,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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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오,/ 돌아서 다시 왔다 가고,/ 머뭇거리며 마음대로네. ――/ 갑자기, 몸을 돌려 햇볕을 쐬며, 하얀 깃털로 푸

른 하늘을 떠받치니,/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가!15) 1917.2.

胡適의 시는 매우 평범하게 쓰여져 있어 놀랄 만한 작품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胡適가 현대 시단에

끼친 공헌은 그의 개척자적인 역할이다. 즉 1916년과 1917년에 당시로서는 대담하게도 白話詩를 썼으며, 과감

하게 그 시를 발표했다. 이것은 세상의 비난을 무릅쓴 용감한 행위였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 1917년에 白話詩 

4수가 발표되기에 이르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 신시의 탄생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서구 새로운 물결의

힘을 얻어 생겨났으며, 형식적으로는 신문학 운동의 핵심으로 ‘白話’라는 언어를 사용함을 중국 현대문학의 발

단으로 보고 있다. 胡適는 1917년 2월 新青年(제2권 제6호)에 “白話詩 八首”를 발표하면서 중국 신시의 서

막을 여는데, 이것 역시 문언시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또한 대부분의 문학사나 시사에서는 민

가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胡適, 沈尹默, 劉半農, 俞平伯, 康白情, 劉大白, 錢玄同 등이 시험적인 신시를 짓는데, 중국 현대

시의 기점을 新青年(第4卷 第1號)에 실린 胡適, 沈尹默, 劉半農의 아홉 편 작품이 발표됐던 1918년 1월로

잡으며, 이것은 신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들 외에도 俞平伯, 康白情 등이 이 잡지에 백화

신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1919년에 쓰여진 胡適의 시들이다.

나는 당신의 그 커다란 별을 좋아해요./ 애석하게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네요./ 평소 달 밝은 밤, 달빛이

온 하늘의 별을 가려도, 당신을 가릴 수는 없었죠./ 오늘 비바람이 몰아친 후, 가슴 울적한 날,/ 온 하늘을 찾아보

아도, 빛 한 점 찾을 수 없는데,/ 고개 돌려 보니,/ 당신이 버드나무 사이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네요.16) 1919.4.25.

밤

“권위”가 산꼭대기에 앉아서/ 쇠사슬 묶인 노예들의 채굴 작업을 지휘한다./ 그가 말하길: “뉘 감히 고집을 피

우는가?/ 내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노예들은 만 년 간 일을 했기에/ 목에 묶인 쇠사슬이 점점

닳아 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쇠사슬이 끊어질 때/ 우리는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고 하였다.// 노예들은 한마음

으로 힘을 합쳐/ 한 삽 한 삽 밑둥을 파내니/ 산 밑둥이 비어버리면/ “권위”는 거꾸로 떨어져 산채로 고꾸라져 죽

으리라.17) 1919.6.11. 밤

1919년 이러한 胡適의 신시가 나온 이후, 2,3년 동안 新潮, 少年中國, 星期評論, 每周評論, 覺悟
등 여러 잡지에 의해 다량의 신시들이 속속 발표되는데, 작가로는 胡適, 沈尹默, 劉半農, 李大釗, 唐俟(魯迅),

康白情, 俞平伯, 冰心, 劉大白 등이 있다. 胡適는 26세 되던 1920년 3월 嘗試集에 이 모든 시들을 모아서 출
판하는데, 이는 白話로 지은 중국 현대 최초의 新詩集이다. 이 시집은 개성의 해방과 인도주의와 민주, 자유를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색채를 반영하고 있다. 시집 속의 시들은 완전히 백화문을 이루지 못한 반문

반백(半文半白)의 시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시가들은 정말로 고전시가의 형식 전통 속에서 빠져나와 현대 口

語의 서정시 형식의 법칙을 구비하였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嘗試集을 “신구 두 예술 시대를 통하게 하는
교량”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실린 시들은 형식적으로 “발을 푼 여인의 걸음걸이”와 같은 五言과 七言

15) 胡適, 鴿子 : “雲淡天高,好一片晚秋天氣!/ 有一群鴿子,在空中遊戲。/ 看他們三三兩兩,/ 回環來往,/ 夷猶如意,――/ 忽地

裏,翻身映日,白羽襯青天,十分鮮麗!” 嘗試集, p.29.
16) 胡適, 一顆星兒 : “我喜歡你這顆頂大的星兒。/ 可惜我叫不出你的名字。/ 平日月明時,/ 月光遮盡了滿天星, 總不能遮住你。

/ 今日風雨後, 悶沉沉的天氣,/ 我望遍天邊,/ 尋不見一點半點光明,/ 回轉頭來,/ 只有你在那楊柳高頭依舊亮晶晶地。” 嘗試

集, p.48.
17) 胡適, 권위(權威) : “‘權威’坐在山頂上,/ 指揮一班鐵索鎖著的奴隸替他開礦。/ 他說：‘你們誰敢倔強？/ 我要把你們怎麼樣

就怎麼樣！’// 奴隸們做了一萬年的工,/ 頭頸上的鐵索漸漸的磨斷了。/ 他們說：‘等到鐵索斷時,/ 我們要造反了！’// 奴隸

們同心合力,/ 一鋤一鋤的掘到山腳底。/ 山腳底挖空了,/ ‘權威’倒撞下來, 活活的跌死！” 嘗試集, p.49. 권위 에서 胡適

는 봉건적 정부와 제국적 외세의 부당한 권력을 풍자하고 있다. 胡適는 비록 민중들이 전제적인 권력 아래에서 신음
하고 있지만, 급진적이 아닌 자연스런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우공이산(愚公移山)처럼 산꼭대기에 앉아 있던 “권
위”가 저절로 굴러 떨어질 때까지 민중은 그 산의 밑자락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쇠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이
처럼 과격하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은 성격은 시의 형식에 있어서도 반문반백(半文半白)의 시들이 많은 이유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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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식을 사용하여 민가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로 있기도 하다.

胡適의 신시가 新青年에 발표된 이후부터 중국 최초 신시집인 胡適의 嘗試集이 간행된 1920년 3월 전
후까지를 初期詩로 보는데, 이 초기시의 공통된 점은 고전시사의 영향 속에 형식의 自由化와 언어의 口語化를

이뤘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 현대소설인 魯迅의 狂人日記 (1918.5.)보다 1년 3개월이 이른 것으로, 이로써

新詩의 詩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신시가 문학에 있어서 정통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新詩

를 짓는 기풍이 만연하게 된다. 특히 郭沫若는 신시운동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운동의 발전에 앞장서서 활동

하였다. 지금까지 新詩의 起源을 밝혀내는 논문들은 주로 위 내용을 정리해 내고 있다.18)

2) 民間歌謠에 대한 연구

민간가요와 같은 口頭文學은 그 연구의 범위가 사학, 철학, 민속학, 인류학, 민족학, 미학, 미디어학, 口頭詩

學 등에서 모두 그 연구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오사’시기 민가 연구가 번창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밝

히고자 한다. 즉 당시 신문학가들이 新詩의 기원이 서구 문예운동의 영향으로 생겨났고, 그 주지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왜 자국의 전통문화 운동을 벌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물음에 답해가는

과정을 그리려고 한다.

民歌라는 것은 광대한 민중이 집체로 창작한 구두 시가로, 그들의 현실생활, 사상 감정과 소망을 리듬 있고,

음악성 있는 구두 언어 속에 진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民歌는 창작을 통하여 신속하게 민중의 입을 통해서 전

해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가공하고 수정하며, 보충하고 완미하게 한다. 陳孟家, 白川靜 등은 고증을 통하여

노래와 시가 원류가 같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胡懷琛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민가는 시 속의 일부분으로 변하

였다”, “가장 최초에 민가는 시였고, 시는 곧 민가였다”19)고 하였다.

民歌는 字, 詞, 句, 題材, 構造 등에서 전통시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체제에 있어서도 5,7언을 기본 체재

로 하는 것 역시 직접적으로 견인하였다. 심지어 辭, 曲 등 문학 양식 역시 원류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明代

에 이르러 民歌는 성행하였으며 중시되기 시작하였고, 근대에 이르러 민족 모순이 격렬해지면서 많은 지사들

이 민간의 지계를 일깨우고 국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언문불일치”의 폐단을 수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후, “詩界革命”의 대담한 제안인 “내 손으로 내 입을 쓰고, 옛 것에 어찌 얽매이겠는가”라는 늠름하고 호기어

린 선언을 제기하여, 많은 시인들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서방의 많은 이론들을 지도 삼아, 비교적 엄숙한 태도

로 광범위하게 民歌를 수집하게 하였으며, 그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새로운 사유를 계발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이탈리아인인 귀도 비탈레(Guido Vitale)가 수집한 베이징 가요의 서문 속에서는 중국의 “진정한 시
는 중국 평민의 노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가요와 민족의 감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민족의 시가 발생할 수

있다”20)고 하였다. 이렇듯, 신시 초기 대중의 언어, 대중의 생활과 의식, 감정은 시의 품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받아들여졌으며, 민가에 대한 수집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중국현대문학사에서 민가와 관련된 문제를 비교적 일찍 언급한 사람은 魯迅이다. 그는 민국 초 1913년 2월,

敎育部編纂處月刊에 발표한 擬播布美術意見書 에서 ‘國民文述硏究會’를 설립하여, “각지의 歌謠, 理諺, 傳

說, 童話 등을 정리하여 그 의미를 상세히 하고 그 특징을 변별하여 광범위하게 교육에 활용하자”21)고 하였

다. 이러한 생각들은 ‘五四’ 신문화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五四’ 이후 北京大學에 歌謠征集處가 생겨나 현대적

규모의 民歌 수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18년 2월, 북경대의 歌謠征集處에서 시작한 민가채집 작업

부터 시작하여, 沈尹默, 劉復, 周作人, 沈兼士, 錢玄同 등 5인이 일을 분담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18) 錢理群,溫霈敏,吳福輝, 中國現代文學三十年(北京大學出版社, 1999, pp.119-124),朱光灿, 中国现代诗歌史(山东大学出

版社，1997, pp.1-9),张松如主编, 中国现代诗歌史论(吉林教育出版社，1995, pp.13-19) 등 참조.
19) “在今日說,民歌改變了詩中的一部分；在最初的時候,民歌就是詩,詩就是民歌。” 胡懷深, 中國民歌研究, 香港百灵出版社,
1956.2.

20) 中國近代文學大系(1840-1919), 民間文學 , 25. 何琴英, 民歌—現代白話新詩的一個生長點 , 西昌農業高等科學校學

報, 2004年 第2期, p.67 재인용.
21) “收集各地歌谣、俚谚、传说、童话”. 陈祖英, 中国现代民间传说研究回眸(1913―1937年) , 中国民俗学网, 2018.6.10. ht
tps://www.chinesefolklore.org.cn/web/index.php?NewsID=177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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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가요 연구는 대다수가 기초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일, 가령 가요의 정의, 가요의 가치, 가요의 기능과

의미, 가요의 수집과 정리, 가요의 연구방법, 가요의 기원과 분류 등의 방면에 집중되었고, 가요 수집에 참여

한 학자들은 참신한 관점들을 제기하여, 일정 규모의 반향을 일으켰다. 동시에 新靑年 등의 잡지에 北京大

學征集全國近世歌謠簡章 을 발표하였는데, 사실 이 활동은 생각처럼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1918년

북경대학교의 가요수집운동을 시작으로 당시 가요 연구가 본격적으로 번성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현대 ‘신시

의 가요화’ 노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22)

이후 1920년 겨울, 歌謠征集處를 歌謠研究會로 개명하고, 아울러 1922년 말 歌謠(周刊)를 출판하기 시작
한다. 당시 민가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顧頡剛은 그것이 신시 창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신시 창작에 자국 문화 속에서 전통을 찾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민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

다. 顧頡剛은 당초 劉半農, 沈尹默와 함께 歌謠征集運動을 발기한 동기를 말할 때, “그것은 당초 단지 신시 창

작을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시 창작에 본국 문화 속에서 전통을 찾는 것이 필요했고, 그러므로 가요

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23)고 명확히 말한 바 있다. 또한 朱自淸은 중국 고대가요연구의 전문서인 中國

歌謠를 출판했고, 당시 歌謠週刊이라는 전문 잡지에 가요에 관한 논문 20여 편을 실어, 이전 학자들의 각
종 이론과 학설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가요의 기원, 발전, 분류와 수사 등의 문제를 탐

구했으며, 중국가요학의 기본 이론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 연구는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가요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朱自淸이 당시에 내린 통계에 의하면 출판되

었거나 출판을 기다리는 가요집이 60종에 이르렀다고 한다.24)

현재 중국에서 민간가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각 지방의 가요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고대가요나 ‘五四’ 민가운동에 관한 연구는 가요학의 기원을 탐구하는 연구이자 가요연구 중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한다.25)

3) 新詩와 民間歌謠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민간가요는 본원적으로 말하면 ‘입 속에서 나온 살아있는’ 문학으로, 형식적으로는 口語化된 것이고, 내용적

으로는 정통 도덕 규범이나 문인의 가치 규범의 속박을 그다지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白話詩’에 청신

하고 활발한 정취와 구어화, 현실화의 풍격을 심어줄 수 있었는데, 이는 ‘新詩’가 文人化에서 平民化로 변해가

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魯迅은 ‘五四’운동 이전부터 민간문학이 외국문학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편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五四’ 신문화운동을 시작으로 진정한 불꽃이 일어났으며, 이 때 민간의 각종 문화와 문예가 신문학 혁명의 동

력이 되었다고 하면서, “구문학이 쇠락할 때, 민간문학을 흡수하였기 때문에……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러한 예는 문학사상 늘 보이는 것이다”26)라고 하였다. 胡適 역시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신문학

의 기원은 민간에 있다. …… 모두가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풍격의 창조자다”27)고 했으며, 이

22) 伍明春, 歌谣: 新诗的潜在资源 (江汉大学学报(人文科学版), 2006年 第4期. p.21) 참조.
23) “其原初不過是爲了新詩創作, 因爲當時的新詩寫作需要在本國文化裏尋找傳統, 於是才注意到歌謠。” 顧頡剛, 我和歌謠 ,

民間文學 1962年 第6期.
24) 朱自清, 朱自清中国歌谣, 吉林人民出版社, 2013, p.15. 이 책에서는 一歌谣释名, 二歌谣的起源与发展, 三歌谣的历史, 　

四歌谣的分类, 五歌谣的结构, 六歌谣的修辞 등으로 나눠서 가요에 대한 개설을 하고 있다.
25)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采歌集謠與尋求新知－民國時期“歌謠運動”－對民間資源的利用和背離 ,

北大歌謠研究會與啟蒙運動 , 試論國語中歌謠諺語的政治功能 , 略論民間歌謠在漢代的政治作用及相關迷思 , 歌謠

周刊中歌謠的研究方法及其實踐 , 20世紀中國新詩與民間歌謠關系的緣起 , 試論中國古代歌謠的性質及其與社會風俗的

關系 , 五四歌謠方言研究與“國語文學”的民族性訴求－以北大“歌謠研究會”及其歌謠周刊的活動爲例 및 吳歌私情母

題及女性稱謂原型探佚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최근 가요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범위가 많이 넓어지긴 했지만, 문
예와 학술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에 따라 대략 이론 검토와 주제 연구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참고문헌 참고 바람.

26) 魯迅은 1934년 申报·自由谈에 발표한 門外文談 에는 문학의 기원, 발전과 개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旧文

学衰颓时，因为摄取民间文学或外国文学而起一个新的转变，这例子是常见于文学史上的。”라고 하여, 민간문학의 흡수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다. 鲁迅全集(6), 人民文学出版社，1981, p.95.

27) “一切新文学的来源都在民间。民间的小儿女, 村妇农夫, 痴男怨女, 歌童舞技, 弹唱的, 说书的, 都是文学上的新形式与新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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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가 주장한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 에서 제기한 “八事” 중 “속자 속어를 피하지 않는다(不避俗字俗

語)”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新詩는 자유시의 형식 안에서 민가의 언어와

기교 등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노신과 호적 외에도 오사시기 많은 문인들이 신시와 민간가요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예를 들면 신문학운동

의 창도자인 俞平伯, 劉大白, 周作人, 朱光潛, 沈從文, 梁實秋 등이다. 이들 중에는 둘의 관계를 긍정하고 있기

도 하고 부정하고 있기도 한데, 王光明의 말을 빌리자면, “‘五四’ 시기 새로운 시 언어의 건설 속에서, 胡適,

沈尹默 등은 ‘白話’의 자유롭고 영활함을 이용하여 전통시체의 질곡을 타파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경

향이었고, 劉半農 등은 민간가요 등 ‘작은 전통’을 자원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경향이었

다”.28) 이렇듯 신시의 기원에 民歌라는 ‘작은 전통’이 있었다는 데에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주로 문체의 형식

면에 착안하였고, 문예의 대중화, 민간문화로의 전환 등의 각도에서 둘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劉半農, 劉大白는 가장 먼저 민가의 영양을 흡수한 사람으로, 특히 劉半農은 오사 전에 錢玄同, 周作人, 沈

尹默 등과 함께 “中國近世歌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劉半農은 가요를 수집한 데 대한 이유를 그와 沈尹默

이 강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에서 나온 우연한 생각이라고 기억하고 있다.29) 하지만 이러한 생

각은 이후, 劉半農에게 民歌로부터 新詩의 성장점을 찾도록 하였으며, 오사 이후 民歌를 모방하여, 童謠, 擬曲

를 짓고, 후에 江陰民歌를 본떠 瓦釜集을 창작하게 한다. 劉半農, 劉大白는 신시 초기에 독창적으로 길을 개

척하여, 통속적이고 평이하면서도 명랑한 ‘新元白派’를 형성한다.

이후, 현대문학사상 첫 번째로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자각적으로 民歌에서 그 우수한 전통을 찾은 시가 유

파는 新月派라 할 수 있다. 특히 朱湘은 古代의 民歌 30)를 짓기도 하였으며, 신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3의

礦苗는 ‘古民歌’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朱湘의 采蓮曲 은 육조의 병산과 江南 민가로부터 탈태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搖籃曲 , 催妝曲 , 春風 , 月遊 등도 독자적인 품격을 갖춘 가요체 신시

를 형성하였다.

聞一多는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 三美의 주장으로 총결하였으며, 徐志摩, 陳孟家 등의 호응을 얻었다. 여기

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聞一多를 대표로 하는 新月派 시인들이 전통을 계승하고, 외국시를 흡수하여 비교적

과학적인 태도로 新詩의 곤혹에서 한 줄기 생기를 찾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시파의 실적이 외부 형태로

부터 新詩의 새로운 기제를 찾는 데 머물러 있긴 하지만, 심미의식에 있어서 新詩가 “중서예술이 결합한 후

탄생한 귀염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聞一多, 徐志摩의 시는 “口語를 시에 넣어서, 모두 ‘살아있는 것’을

토해냈고, 시원스럽고 깔끔한 성조로 보고 들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내용을 적은 것은 적었다.”31)고 한 것이다.

이것은 초기 신시의 건강한 발전에 일정 정도 모범적인 작용을 하였고, 당시와 이후 많은 시인들, 심지어 다

른 유파의 시인들에게도 다른 정도에서 합리적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에 주목하며, 新詩의 미학 기능과

사회 기능을 발휘하게 하였다.

신시와 민가의 복잡한 관계를 논하고 있는 많은 논문에서도 신시 기원의 입장에서 신시와 가요의 관계를

보았다기보다는, 단순히 신시가 가요에서 빌려온 기풍과 가요에 대한 선호도에서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32)

格的创造者。这是文学史的通例, 古今中外都逃不出这条通例。” 胡適, 白話文學史, 胡适文集(8), 北京大学出版社, 19
98.11. p.160.

28) 王光明, 現代漢詩的百年演變, 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2003, p.84.
29) “這已是九年以前的事了。那天,正是大雪之後, 我與尹默在北河沿閑走著,我忽然說：‘歌謠中也有很好的文章, 我們何妨征集一

下呢？’ 尹默說：‘你這個意思很好。你去擬個辦法, 我們請蔡先生用北大的名義征集就是了。’ 第二天我將章程擬好, 蔡先生

看了一看, 隨即批交文牘處印刷五千份, 分寄各省官廳學校。中國征集歌謠的事業, 就從此開場了。” 劉半農, 國外民歌譯

․自序 , 北京: 北新書局, 1927, p.12.
30) 朱湘, 古代的民歌 , 中国现代散文经典文库: 朱湘卷，大众文艺出版社，2005, pp.86-95.
31) “用現代漢語,特別是以口語入詩,都能吐出‘活’的,幹脆利落的聲調,很少以喜聞樂見爲名,行陳詞濫調之實。” 卞之琳, 徐志摩

詩集․序 , 徐志摩詩集, 四川人民出版社, 1981, p.12.
32) 論民歌與新詩發展的複雜關系 (中國現代文學叢刊, 2008年)에서도 신문학과 농민문학, 민간문학 전통과의 관계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이 외에 중국에서 신시와 가요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들로는 林瑩秋, 20世紀中國新詩與民間歌謠關

系的緣起 (廣西師範學院學報, 2005年 第1期), 王蒞, 歌謠: 新詩的另一種開 (學報(哲學社會科學學版), 2005年 第1
期), 伍明春, 歌謠: 新詩的潛在資源--端－略論新詩初創期擬歌謠體新詩創作 ,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9年 

增2期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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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민가에서 어떻게 신시가 영향을 받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4. 민간가요의 신시에 대한 계시

고대에도 民歌의 시인들에 대한 작용과 영향은 매우 컸다. 예를 들면, 屈原, 三曹, 鮑照, 李白, 白居易, 劉禹

錫 등이 그 대표적이며, 현대에도 胡適, 劉半農, 鍾敬文, 劉大白 등이 민가 속에서 많은 계시를 얻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영국의 워즈워드가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 운동 속에서 고전주의 시대와 결별하고 民歌를 바탕

으로 전 유럽에 낭만주의를 퍼뜨렸으며, 휴트먼은 그 구속받지 않는 口語와 지방색 짙은 언어로 대중적인 시

가를 써냄으로써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시의 선성이 된다.

중국의 민간가요는 梁啟超를 위시하여 근현대 시인의 시에 대한 이상 추구에도 녹아들어가 있으며 이들에

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민가의 어떠한 면들이 현대 시인에게 경도되는 매력으로 작용했을까?

1) 民歌에 표현된 口語와 方言의 매력

가요를 본뜬 신시 작가들 모두가 보편적으로 口語 중에서도 지방색이 짙은 方言을 운용했는데, 실재로 ‘가

요가 원래 방언의 시’(周作人, 鍾敬文의 말)이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口語는 천연 샘물과 같은 생명력과 거대

한 잠재력, 그리고 단어와 성조에 있어서 풍부한 표현력을 보인다. 이는 민족문화의 계승 면에서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면에서나 여러 문인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新詩革命은 이러한 口語의 제창과 운용으로부터 시작하였

고, 중외문학사상 口語의 대담한 제창이 종종 문학혁명의 표지가 되기도 하였다. 방언적 요소를 띤 口語는 문

예상의 선진적 자태와 영원히 인연을 맺고 있다.33)

르네 웰렉(René Wellek)은 영국 시가사상 새로운 것을 창조한 시인은 모두 자신이 口語를 부활시켰다고 생

각한다고 했다.34) 胡適 역시 白話로 시를 짓는다는 상상과 실천 속에서 신시가 “國語의 文學”에서 “文學의 國

語”로 또 “國語”의 삼부곡 속에서 선구자적인 역할과 중요한 열쇠가 되었고, 이러한 설정 속에서 가요의 중요

성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35)

周作人은 揚鞭集에 대한 평가에서 방언(江陰 방언)과 민가의 성조(四句頭 山歌調)로 시를 쓰는 중요한 실

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즉 揚鞭集 속에는 자신이 창작한 10여 수의 ‘山歌’와 ‘擬兒歌’를 수록하고 있으

며, 趙元任이 곡을 붙인 어떻게 당신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어요?(教我如何不想她) 가 있고, 정조나 운에 있

어서 민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은 농가의 저녁(一個小農家的暮) 이 있다. 劉半農 스스로도 신시에 대한 바

램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무릎 위에 안겨서 배운 언어”36)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누

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진실된 언어와 성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말인 것이다”37)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劉半農이 제창한 것은 일상적이고 원초적인 口語로, “시인

언어가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격정적이고 실제적인 억압에서 발하는 언어와 같

은 그러한 효과”38)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口語의 천연 샘물과 같은 생명력과 거대한 잠재력, 단

어와 성조에 있어서 풍부한 표현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趙景深, 李薦儂, 沈從文 등은 劉

半農의 시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沈從文은 湘西 민가를 수집하여 스스로의 창작에 활용하기도 하였

다.

가요를 본뜬 新詩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方言을 운용하였는데, 실재적으로 ‘가요가 원래 방언의 시’39)이기

33) 顏同林, 方言與中國現代新詩,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p.256.
34) 韋勒克, 近代文學批評史第2卷,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1988, p.162.
35) 林少陽, 重審白話文運動: 從章太炎至歌謠征集 , 東亞人文第1輯, 北京: 三聯書店, 2008, p.112.
36) “我們抱在我們母親膝上時所學的語言”. 劉半農, 瓦釜集․自序 , 北京: 北新書局, 1926, p.7.
37) “我們要說誰某的話, 就非用誰某的真實的語言與聲調不可: 不然, 終究是我們的話”. 劉半農, 瓦釜集․自序 , p.8.
38) 韋勒克, 近代文學批評史․第2卷,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1988,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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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기도 하며, 鍾敬文이 말한 것처럼, “山歌는 민속의 시, 방언의 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록한다면 반

드시 이러한 관문(民俗, 方言 등)을 통하여 그 묘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40)고 하였다. 이렇듯 방언은 가

요에 독특한 향토성의 특징과 생명력을 갖게 하며, 더욱 원래의 모습에 근접하고, 지역 내에 있는 사물 서술

의 특정한 표현 방식과 정감의 체험 방식, 사유 습관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하여 劉半農, 俞平伯,

劉大白 및 이후의 徐志摩 등은 모두가 자기 고향이나 혹은 모국어와 근접한 방언 자원을 자유자재로 운용하

여 우수한 가요체시를 써냈으며, 각기 다른 풍격과 미감을 표현하였다.

周作人은 언어에 있어서, ‘雅’와 ‘俗’ 두 방면을 모두 주의하였다. 周作人은 그의 신시에 대한 언어와 형식

두 방면에서의 기대와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雅와 俗이 적당히 융합하여 언어의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정취

를 촉발하고, 자연스럽고 대담하면서도 함축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기를 바랬다. 이것이 바로 백화의 “白”이 있

어야 하며, 또한 서면 언어의 ‘文’이 있어야 함을 이른다. 시는 결코 의미를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의 형

식에 대한 규율 역시 요구해야 하며, 가요의 전파와 변화 속에서 인습된 격률과 리듬 역시 사람들에게 기억되

어 외우고 노래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취할 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제창과 함께 周作人 역시 民歌를 학습하여 시작 활동에 운용한 실천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兒歌를 모방하여 兒歌 를 짓기도 하였는데, 그 역시 동요를 본떠서 新詩를 창작하는 가장 큰 난점은 유치한

시로 변하기 쉬우며, 또한 고도로 성인화된 언어의 표현 속에서 동요의 가장 본질적인 소질이 소실된다는 점

이다. 周作人처럼 언어의 ‘雅’와 ‘俗’ 두 방면에 모두 주의한 작가라면 고민할 만한 문제였을 것이다. 周作人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新詩의 실험을 하던 胡適 역시 동요를 지은 적이 있는데, �兒歌 라는 작품으로, 周作人

이 이러한 시도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한 반면, 胡適은 매우 자신감 있게 이를 시로 표현하

였다. 이러한 특이한 차이점은 두 시인의 각자 다른 생각과 시도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현대문학사상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자각적으로 民歌에서 그 우수한 전통을 찾은 시가 유파인 新月

派 시인 중 朱湘은 采蓮曲 에서 육조의 병산과 江南 민가로부터 탈태되어 나온 구어를 채용한다. 그의 搖籃

曲 , 催妝曲 , 春風 , 月遊 등은 독자적인 품격을 갖춘 가요체를 형성하게 된다.

2) 생활의 운율

민간가요에서 韻律이 있다는 점, ‘생활의 韻律’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41) 徐訐은 생활

의 다름이 운율의 다름을 결정하며, 생활 운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과 시의 리듬 또한 다르다고 하였

다. 그래서 각 방면에서 생활의 운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요 형식은 항상 문인들의 시보다 풍부하다고 하

였다.42)

일찍이 문학혁명 초기에 劉半農은 이미 ‘구운율을 타파하고 새로운 운율을 다시 조성하자’, ‘시체를 늘리자’

는 등 신시 형식의 건설 면에서 많은 이론을 내세웠다. 여기에서 그가 ‘새로운 운율을 다시 조성하자’라고 한

것은 당연히 결코 운을 전부 다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며, ‘토음의 운’, ‘자연스러운 운’을 사용하자는 것이

다.43) 何植三을 비롯한 학자들의 신시와 민가와의 관계에서 언급한 ‘생활의 운율’ 측면은 창작에 있어서 劉半

農의 실천 속에서 비교적 충분히 체현되었다.

劉半農은 심후하고 견실한 음운학의 기초 위에, 가요의 운율과 가락의 미를 깨닫고 가요체를 이용하여 말

로 전달하기 힘든 매력과 운치를 담아냈다. 揚鞭集 속의 일부 작품과 瓦釜集는 이 방면에서 가장 큰 성
과를 거둔 셈이다. 특히 瓦釜集 속의 山歌는 韻式과 가락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는 민가의 우수한 작품인

모방곡擬擬曲 이나 빵과 소금面包與鹽 을 모방한 것으로, 구어의 질박하면서 시원스럽고 경쾌한 장점을 충

39) 周作人, 歌謠與方言調查 , 歌謠, 第31號, 1923.11.04.
40) 鍾敬文, 晚清改良派學者的民間文學見解 , 鍾敬文文集․�民間文藝學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2, pp.325-326.
41) 何植三, 歌谣与新诗 , 上海亚东图书馆, 1929, p.12.
42) 徐訏, 談詩 , 徐訏文集第9卷, 上海: 三聯書店, 2008, p.205.
43) 劉半農, 我之文學改良觀 , 新青年第3卷 第3號, 1917年 5月 1日. “破壞舊韻重造新韻”、“增多詩體等新詩形式建設方面

的思考。”而他的“重造新韻”當然並非全不用韻,而是有“土音”之韻、“自然”之韻。王蒞, 新詩的另一種開端--略論新詩初創期

擬歌謠體新詩創作 ,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9年 增2期(第24卷) p.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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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발휘해 내어, 문자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연스러운 방언으로 민가의 정취를 보존하였다. 趙景深

은 劉半農만이 江陰 山歌를 운용한 것에 대하여, “첫 번째로 방언을 이용하여 신시를 쓴 중국의 Robert Burn

s이다”44)라고 하였다. 후에 瘂弦은 당시 劉半農이 民間歌謠에서 빌린 운율 성분은 순수히 문학에서 출발했지

만, 후에 민가 창작을 계승한 李季, 袁水拍, 田間 등은 단지 民歌의 形式만을 본딴 무산계급 정치 선전으로,

둘은 다르다고 하였다.45)

이 외에, 俞平伯는 구시사에 대한 기초가 깊은 시인으로, 그가 지은 민요 색채가 농후한 吳聲戀歌十解 46)

는 모두 七言 혹은 八字로 되어 있고, 句 속에는 口頭 襯字가 적어서, 瓦釜集과 비교하여 간결하고 명쾌하
다. 그리고 그 “정련된 사구와 음율로써” 음송하거나 가창하기에 모두 적합한 형식이다.47) 똑같이 구학 기초

가 깊은 劉大白는 농촌과 농민에 관한 시를 많이 썼고, 또한 가요체 시 역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대표

되는 것이 賣布謠 이다. 이 시는 자신이 깊이 있게 연구한 성률 이론을 창작에 융합한 것으로, 평측 음절과

운식이 모두 조심스럽게 안배되어 있다. 네 글자가 한 구를 이루고, 네 구가 한 절을 이루며, 다섯 글자와 여

섯 글자로 끝을 맺는다. 실재로 시원스럽고 저속하지 않으며, 다듬은 듯한 원숙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u’운을

써서 느끼게 되는 답답함은 농민의 고난과 울분을 모두 자연스럽게 생활의 운율로 느끼도록 토해내고 있는

듯하다. 劉大白은 또한 “성율 연구에 있어서도 큰 업적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48)는 성률 연구 업적이 그의

신시 창작의 공적을 초과한다고 평해지기도 한다.49) 그는 시를 ‘부르는 시’, ‘읊는 시’, ‘읽는 시’로 나누면서,

‘부르는 시’는 외형율에 또한 악보를 배합해야 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詩經, 九歌, 樂

府, 詞, 曲이 모두 여기에 속하며, ‘읊는 시’는 단지 외형률은 가지고 있지만 악보를 배합하지 않고, 읊지만 노

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楚辭, 五七言詩, 辭賦, 駢儷文 등이 있다. 그리고, ‘읽는 시’는 단지 읽기 위한 것이

며, 외형율을 배합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散文, 小品, 小說 등이다.50) 劉大白의 賣布謠 는 작

곡가와 음운가인 趙元任의 譜曲를 거친 후, 광범위하게 노래되어졌다.51) 여기에서 劉大白가 민가를 중요시한

이유는 읊기 쉽고 부르기 쉽다는 점이며, 또한 가요의 구백 형식 및 운율, 절주 방면의 특질이다.

朱光潛은 1936年 가요 연구에 대하여 말할 때, 이러한 가요의 자연스러운 생활의 운율과 관련하여, “결코

가요가 고정된 형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실재로 그것에 고정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가요는 일반인이 생각

하는 것과 달리 전부가 자연스럽게 무심코 드러나는 것으로, 그것은 전통적 기교와 예술적 의식을 갖고 있다.

한편으론 유동적이고, 한편으론 수구성이 풍부하다”52)고 하였다. 朱光潛이 말한 ‘전통적 기교’와 ‘예술적 의식’,

‘고정된 형식’ 등은 가요가 장기간 전해지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장법, 구법, 리듬, 특히 운율상의 특

징으로, 가요의 기교 즉 첩자나 복구, 구와 구 사이, 절과 절 사이의 평행 구조, 구 중간과 구 끝의 嵌字, 襯

字, 그리고 리듬을 조성하는 허사 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요를 모방한 신시는 결코 완전

히 白話는 아니지만, 또한 완전히 문인의 것도 아니라, 가공처리 후에는 상징의 기교 및 수식 등으로 표현된

다. 구어의 쉽고 질박하고 낭랑하게 읊조리게 하는 리듬이 있고, 또한 언어로 전달하기 힘든 함축의 미가 있

는데, 이것이 바로 新詩가 필요로 하는 요소인 것이다.

3) 정서의 진실함과 성실함

44) 半農詩歌集評 , 趙景深原評、楊揚輯補,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4, p.8.
45) 瘂弦 編, 中國新詩史料之二: 劉半農卷․序 , 台北: 台灣洪範出版出版社, 1977. p.55.
46) O.M 編, 我們的七月, 上海: 上海亞東圖書館, 1924.
47) 王蒞, 新詩的另一種開端--略論新詩初創期擬歌謠體新詩創作 ,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9年 增2期(第24卷).
p.66.

48) 그의 外形律 연구는 현재까지도 중국어의 리듬과 주선율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中詩外形律詳說(上
海: 中國聯合出版公司, 1943.)은 최초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신시 연구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王天紅, 第一部現代形

態的中國詩學研究著作——劉大白 中詩外形律詳說 述評 , 華夏文化論壇, 2014年 第1期, p.108-115.
49) 趙景深, 劉大白詩 , 劉大白研究資料,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6.
50) 劉大白, 中國文學史․�引論 , 中國文學史, 上海: 開明書店, 1934, p.20. 참조.
51) 周良沛編, 中國新詩庫第1集, 劉大白卷卷首,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93, p.518.
52) 朱光潛, 朱光潛全集․第8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3,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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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作人은 진정한 詩情의 유출을 강조하면서, 단지 서정을 아는 것이 시의 본분이라고 했다. 곧 “민가의 가

장 강렬하고 가장 가치 있는 특색은 그 진실함과 성실함인데, 이것은 예술품의 공통된 정혼이며, 문예 취미의

양성에서 극도로 유익한 것이다”53)고 생각했다. 周作人은 문학의 첫 번째가 정감의 전달이며, 詩는 반드시 마

음에서 움직여서 밖으로 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新詩가 필요로 하는 가장 첫 번째 품격과 특질은 정감의 ‘진

실함’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가는 또한 가요로, 그가 강조하는 ‘진실함’은 사람을 감동시키

는 힘이고, 이러한 힘은 신시에 양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周作人과 비슷하게 劉半農이 중요시한 것도 가요의 이러한 자연스러움, 순결함, 소박함, 산뜻함, 자유로운

특질이다. 구시사에 대한 기초가 탄탄한 兪平伯은 평상시에도 民歌, 동요, 謠諺, 豔歌, 農歌 등을 읽기를 좋아

하며 민가의 문예형식에 많은 흥미를 표현하였고, 신시를 위한 자원으로 가요에 주목했다. 그는 “이곳에는 비

록 완전한 예술은 없지만, 오히려 시인의 진심이 존재한다고 믿었다”.54) 그리고, 何植三의 農村의 戀歌 와

農家雜詩 는 많은 문인의 조탁을 띠고 있지만, 시골 구어의 질박함이나 정서의 진실함은 확실히 볼 수 있다.

何植三이 후에 당시의 가요운동을 회상할 때, “가요가 신시 작가들에게 준 것은 정서의 절박함이나 묘사의 심

각성으로, 본래 시를 짓는다는 것은 절박한 정서를 띠고 있으며, 정서가 있는 후에야 매우 핍진하게 써낼 수

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를 써내지 못한다”55)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의 절박함”이 곧 劉半農이 말한 일단

시정이 폭발하면 쓰지 않고는 안 되며, 평상시에는 절대로 시를 쓰지 않는 것으로, 또한 워즈워스가 말한 ‘강

렬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유출이다’. 민초들에 의해 창작되어진 가요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형식을 중

요시하는 문인들의 시와는 비교가 된다. 또, 민가는 가장 지역적 풍미가 뛰어난 것으로 新詩의 향토성과 지역

적 특색을 제창함으로써 시가의 평범함을 벗어나, 개성을 창조하는 좋은 길이기도 하다. 이것 역시 민가가 新

詩의 앞길을 위해 열어준 또 하나의 중요한 계시이다.56)

新詩는 일종의 새로운 관념 체계, 즉 새로운 감수 방식, 체험 방식, 서정 방식을 채용하였다. 즉 신시 작가

들은 새로운 언어 도구와 형식으로 사유방식을 일신하여 현실의 진실과 상상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는데, 가

요로부터 위와 같은 계시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복, 比興의 예술 수법, 명랑한 미학풍격, 진지하고 순수한 현실정신, 쉽고 유창한 언어 풍격에

서 그 영향을 받는데, 신시인들의 가요를 모방한 시는 형식과 정감의 표현 상에서 모두가 원래의 맛의 민간가

요에 의지하여 온 것이지만, 제재의 선택, 장면의 취함, 시의의 진술이 실제적으로 모두 이미 신시인의 여과와

가공을 거쳤다. 특히 現代派에 속하는 废名은 谈新诗 속에서 소위 新诗의 古風과 연결된 源流를 “诗经에서

시작되고 楚辞로 완성된 ‘兴’의 방법으로 객관을 감각하고 정서를 전달하는 전통이다”57)라고 하면서 사물을

접하여 정감을 일으키는 ‘起興’의 양식을 발전시켜 백화 언어를 확장하여 현대인의 미묘한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興의 수법을 가장 현대적으로 잘 표현한 시인군으로 中國現代派를 꼽았다. 이러한 수법 역

시 민간가요의 진실한 정서와도 맞닿아있다 하겠다.

30년대 중국현대시파의 중심 인물인 戴望舒의 인상印象 이나 40년대 ‘中国新诗派’ 诗人인 鄭敏의 황금의

볏단黄金的稻束 같은 작품에서도 사물에 접하여 情을 일으키는 현대 백화 신시는 민가의 정서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통의 興法을 발전시키고, 사물을 이용하고 그 사물의 직관

적인 표현 속에서 정감의 움직임을 암시하고, 백화의 자유 형식 속에서 그 시대 현대인의 정서와 인생에 대한

깊은 사고까지도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신시인들은 신구 과도시기에서 다시금 전통을 발견하고 아울러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가입

시키고 개선하는 시도를 했으며, 현대의 새로움을 향하여 가면서, 또한 문예 전통의 새로운 시도에 의탁하였

다. 이는 劉大白가 팔고를 접하면서 한 말과 비슷한다. “본래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줘야마땅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두뇌를 비교적 세밀하게 단련하였다”58)는 식이다.

53) 仲密, 自己的園地十一歌謠 , 歌謠周刊, 第60號, 1923.04.29 참조. 周作人強調真的詩情流露, ! 只認抒情是詩的本分, 認
爲民歌的最強烈的最有價值的特色是他的真摯與誠信, 這是藝術品的共同的精魂, 於文藝趣味的養成極是有益的。

54) “相信在這裏邊, 雖然沒有完備的藝術, 卻有詩人底真心存在”. 俞平伯, 詩底自由和普遍 , 新潮 第3卷 第1號, 1921.10.1.
55) 何植三, 歌謠與新詩 , 歌謠周年紀念增刊, 1923.12.17.
56) 常文昌, 中國現代詩歌理論批評史 ,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4, p.57.
57) 废名, 谈新诗, 人民文学出版社，198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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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말

신시의 여러 비평가들, 즉 朱自清, 梁實秋, 李健吾, 蘇雪林, 何植三, 馮雪峰, 徐玉 등은 신시와 가요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시가 막 전통 형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크게 개신하고자 하는 때에, 가요식의 신시라 하면 형식 면에서 또 하나의 전통의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梁實秋는 신시가 가요로부터 모종의 활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중국에서 가요 채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동기가 어떻든 간에 연구를 위해

서든 감상을 위해서든, 그 심리는 낭만적인 것이다. 우리가 만약 문학을 예술로 여긴다면 가요는 문학 속에서

어떠한 높은 위치도 점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요 채집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역대로 인습된 문학에 대한 반항이며, 또한 내가 앞에서 얘기한 자연으로 귀의한다는 정신의 표현이기도 하

다. ……가요의 채집은 그 자체로 문학적 가치가 매우 적지만, 그 영향은 문예자에게 매우 크다.”59)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 속에 그 영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蘇雪林은 가요가 일종의 ‘잡기’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新詩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朱自清은 일찍이 가요의 의의와 기능을 긍정하였지만, 후에는 신시가 가요를 본보기로 삼는 것은 그

다지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으며,60) 劉半農의 瓦釜集과 俞平伯의 吳聲戀歌十解 이 비록 “모방이 매우 비슷

하지만, 모두가 가요로 삼을 뿐, 시로 삼지는 않는다.”61)고 하였다.

이들 문인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新詩가 전통 형식의 속박으로부터 막 벗어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

시키려고 할 때에, 가요식의 형식으로 스스로 전통의 족쇄를 가하는 것은 新詩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견해이다. 또한 民歌의 음악이 너무 간단하고 언어 또한 유치함을 면하기 어려워, 그것으로 신시의 참고로 삼

을 수는 있지만, 新詩의 원류나 모범으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민가의 口語는 쉽고 질박한 리듬으로, 언어로 전달하기 힘든 함축의 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바

로 신시가 필요로 하는 요소였다. 민가를 모방한 신시는 결코 완전한 白話는 아니었으며, 또한 완전한 문인의

것도 아니었다. 신시는 민가를 가공 처리한 후 상징적인 기교와 수식 등으로 응용하여 표현되었다. 하지만, 民

歌와 新詩의 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것이 신시 미학의 합법적 요구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줬

다는 것이다.

비록 가요체 신시가 ‘정통’ 문학 전통의 입장에서는 신시 발전에 대한 실제적 효용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

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가요가 시체의 ‘작은 전통’이 되어, 신시에 개선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며, 또한

신시인들이 창작 실천의 기점과 출발점의 하나로 삼았고, 더욱이 그 원숙한 형식과 언어, 활발하고 청신한 생

기와 리듬, 정서로부터 현실성과 口語化, 方言化의 활력으로, 현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방향을 제

시해 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58) 이것은 劉大白이 1928年 3月에 蔚南에게 보낸 편지에 보이는 말로, 劉大白研究資料에 보임.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6, p.28.

59) 今中國從事於采集歌謠者不知凡幾, 無論他們的動機是爲研究或是爲鑒賞, 其心理是浪漫的。......我們若把文學當作藝術,歌謠

在文學裏並不占最高的位置。中國現今有人極熱心的收集歌謠, 這是對中國曆來因襲的文學一個反抗, 也是我前面所說!皈依

自然∀ 的精神的表現。++歌謠的采集, 其自身的文學價值甚小, 其影響及於文藝思潮者則甚大。梁實秋. 現代中國文學之

浪漫的趨勢 , 徐靜波, 梁實秋批評文集, 珠海: 珠海出版社, 1998. pp.49-50.
60) 어디에서? 청화대 논문 朱自清, 歌謠與詩 , 朱自清全集․第8卷, pp.275-276.
61) “並且稱劉半農的 瓦釜集 與俞平伯 吳聲戀歌十解 雖然都"仿得很像, 可是卻都只當作歌謠, 不當作詩”. 朱自清, 歌謠與詩

, 朱自清全集․第8卷,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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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과】 발표 ➀

中国3.0版外交政策的新发展和朝鲜半岛和平进程

涂波*1)

【目 录】

一、问题的提出

二、理论演绎：权力转移、对冲还是网络权力？

三、中国3.0版外交政策的新发展 

四、朝鲜半岛和平进程的重要国际支撑力量

五、结论

【摘要】

我国的外交政策已经进入到了“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下的3.0版外交时期，它自2017年以来继续有着新的发

展：一是在中共十九大会议上强调了“周边外交方针”，并把“人类命运共同体”理念下的“一带一路”写进了《党章》；二是

在第十三届全国人代大会第一次会议上，在《宪法》里增加了“坚持和平发展道路”、“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和“推动构建

人类命运共同体”三方面的内容。作为受全球瞩目的负责任大国，我国的3.0版外交政策的新发展（new development）将对朝鲜

半岛的和平进程产生深远影响。本文运用了文献研究的方法来考察了中国的3.0版外交政策在近年来的新发展对朝鲜半岛和平进

程的影响，并提出了相关建议。中国将继续把外交重心聚焦于朝鲜半岛等周边国家和地区上；朝鲜半岛的和平符合中国的外交利

益，中国将联合其他大国来共同促进半岛和平；并推动在“一带一路”和“人类命运共同体”等层面和朝韩进行对接；中国将成

为推动朝鲜半岛和平发展进程的重要国际支撑力量。

【关键词】中国；3.0版外交政策；新发展；朝鲜半岛；和平进程；韩国。

一、问题的提出

我国自建国之后，奉行的是独立自主外交政策，把和平共处五项原则作为外交基础。随后在邓小平成为共产党

第二代领导集体的核心以后，我国实施了对外开放战略，并逐渐确立了“不结盟”的外交原则和“韬光养晦、有所

作为”的战略方针。从毛泽东到邓小平，中国外交实现了从“革命外交”到“建设外交”的转型。自进入21世纪以

来，影响中国外交政策的国内外环境继续发生变化：一方面，全球霸主之美国意识到了中国的崛起(China’s rise)

是其在亚洲面临的重要地缘战略竞争（major geostrategic challenge）,因此为了扩大美国在东亚的影响，奥巴马

美国政府将战略重心转移至亚太，并针对中国采取了“亚太再平衡战略”，而新任总统特朗普则试图构筑新的“印

太战略”来牵制中国的“东进”。另一方面，习近平主席提出了以人类命运共同体为理念的“一带一路”倡议来

“西出”，同时奉行“亲诚惠容理念和以邻为善、以邻为伴”的周边外交方针。相关学者指出中国由此进入了“习

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下的新型外交时期，即3.0版外交政策时期。

朝鲜半岛自朝鲜进行第一次核试验开始就逐渐就陷入了核战争的阴影。而在2010年金正恩成为朝鲜最高领导人

以后，一直试图拥核自保，不顾国际社会的谴责，多次进行了核试验和试射导弹，导致朝鲜半岛的局势持续恶化。

** 涂波(1983- )，第一作者，男，韩国新罗大学经营学部教授, E-mail: tubo110@hotmail.com（釜山 4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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尤其在2017年朝鲜举行了第六次核试验后，朝鲜半岛的局势更加屡现险情，有学者指出朝核问题形势已经达到了关

键节点。而韩国在文在寅就任新一届总统后，一方面想通过巩固美国军事同盟来对应对朝鲜的核导试射，另一方面

又坚持继承和发扬“阳光政策”来改善韩朝关系和启动对话。文在寅先后提出过“柏林构想”、半岛局势“驾驶员

论”等具有怀柔性质的外交言论。其中真正使得半岛局势得到缓和的是：韩国利用平昌冬奥会的契机对朝实施了奥

运外交，触动了韩朝两国的民族利益共同点，实现共同参奥并在结束后也延续了对话和沟通，韩朝两国于4月27日实

现了历史性的板门店会谈并签署了联合声明。此后美朝两国的首脑于6月12日在新加坡举行了会谈。从平昌奥运会到

板门店会谈，再到6月在新加坡金正恩和特朗普的会谈并签署历史性协议，朝鲜半岛的局势经历了过山车式的变化。

面对美国为首的西方各国对中国的各种战略博弈，以及周边国家地区的局势突变，中国在新时期的外交政策也

在继续地发展变化。朝鲜半岛局势的缓和与朝韩关系的改善将盘活中国东部和东北地区的边境贸易，为“一带一

路”带来新的契机，并打破美国的封锁，从而带来重要的战略利益，因此中国坚持利用合理外交手段来推动到朝鲜

半岛的无核化和对话进程，半岛局势的缓和是中国政府采取合理周边外交政策，并联合相关国家不断努力所取得的

重要成果。本文要研究的问题是：中国的新外交政策在不断变化的国内外形势下具体有着哪些新的发展特点呢？这

种外交政策的发展将对周边国家尤其是对朝鲜半岛的局势发展有着什么样的影响？本研究将使用文献分析的方法，

以中国的3.0版外交政策的发展对朝鲜半岛和平进程的潜在影响作为贯穿全文的主线，首先回顾有关学者对中国的崛

起和外交政策是进行如何理论演绎的，其次梳理3.0版外交政策在近年来的具体发展特点，再次深入分析这种发展变

化将给朝鲜半岛的和平进程带来的影响，并在最后提出结论。

二、理论演绎：权力转移、对冲还是网络权力？

对于各国利用外交政策来在国际社会进行博弈，各国的学者有着丰富的相关研究成果，也逐渐形成了各自的理

论系统，其中最具代表性的有权力转移理论、对冲理论和网络权力理论等。上世纪50年代的美国密执安大学的奥根

斯基教授(A·F·Keneth Organski)开创了权力转移理论，此后不断得到补充完善。随着苏联解体和中国崛起（Chin

a’ rise），以美国霸权为主导的西方体系热衷于把美国霸权的衰退和中国联系起来，宣扬“中国威胁”。在美国

看来，中国是“此星球上最强大的有意不自由的国家”。中国的崛起是将走战争方式呢，还是走和平共赢的新方

式，全球各界的观点不尽相同，不过西方学者习惯用“修昔底斯陷阱Thucydides's trap”思维模式来考量中国的崛

起，如Graham Allison（2017）认为修昔底斯陷阱是最能用来帮助理解中美关系的理论，而Houchton Mifflin Harc

ourt（2013）则通过修昔底斯陷阱来考察中美关系后得出了两国不太可能发生战争的结论，另外还有 Asle Toje（2

018）分析了中国的崛起是否将是和平的崛起等等。除了西方学界，许多亚洲学者也运用权力转移理论为基础来分析

大国政治和中小国的应对，如Kang Kunhyung·Kang Byeongcheol（2016）在中国崛起和中美关系变化的背景下分析

了韩国的对应战略，Lee Jaebong(2014)分析了美国对中国政策变化和韩国的中立外交等等。

而对冲战略主要用来描述国家之间为了降低本国风险或损失而对对方国家采取的某种战略，对冲意味着一个国

家将融合接触与制衡，并同时对目标实施两种政策，从而获取本国的最大利益。Mohammad Salman 和 Gustaaf Geer

aerts(2013)研究分析了对冲战略对于大国(Great powers)国际政治的影响。余正探（2007）指出美国对中国实施了

两面下注的对冲战略，一方面深化融合的政策，另一方面则采取新的大国结盟战略来对中国进行围堵并化解中国崛

起对其产生的负面影响。Steven J. Smith(2012)认为美国针对中国崛起而采取的“介入而对冲（engage but hedg

e）”的战略是美国在当时能够采取的最为谨慎而有效的战略。中国同美国的相互制衡或博弈形成了亚洲地区的基本

格局，在这个大格局下亚洲各国也广泛使用了对冲战略，除了俄罗斯加强同中国的政治经济联系来对冲欧美的封锁

之外，印度对中国的对冲战略也比较具有典型性。K．Subrahmanyam（2010)认为中国同巴基斯坦的合作就是中国对

印度的对冲，印度则加强同美国和日本的合作来对冲中国的崛起。Evan S. Medeiros(2005)则分析了战略对冲对于

亚太地区局势的未来的影响。澳大利亚也对中国表现出来较为明显的对冲特征，在加强对华政治经济关系的同时深

化与美国的安全同盟。Soohyung Lee（2011）以桥梁战略和对冲战略分析了中轴中坚国和韩国的新外交安保战略摸

索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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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络权力理论则以国家为基本单位，着力考量各个国家（即节点，node）相互间的作用。早在20世纪70年代就

有福瑞曼（Freeman 1977）在图论（Graph Theory）里研究了网络里节点的各种特性，而戴维（David Sing Grewa

l）在网络权力理论里用网络权力（Network Power）来解释全球化现象（即Globalization）。卡斯特尔（Castells 

1996）通过对情报化时代、经济活跃的社会变化等精辟分析提出了社会将变得更加网络化，这推动了网络权力理论

在各个政治经济领域广泛的运用和完善。网络权力理论此后发展到对中坚国家（Middle Power）利用网络权力的外

交战略方面的研究，尤其在近年来注意分析中小国利用节点的三种能力(对网络平台进行设计的能力（Architectura

l Power）,对不同的网络进行连接、中介的能力（Positional Power），以及扩张网络的能力(Social Power))来构

筑国际网络并在国际社会发挥作用。如Kim Sangbae(2009) 从中坚国网络权力论的视角分析了智能权力，Kim Chiwo

ok(2014)对中坚国家的自由主义式要素、特征、机能或形态以外的外交能力进行了集群分析（Cluster Analysis），

Kim Sangbae(2011)引用了构造空白和位置权利理论分析了中坚国家的外交战略, Kim Hyunjung(2015)研究了中国的

网络权力和权力竞争的变化，Kim Hyunjung, Moon Bokyung（2015）以老挝为中心研究了位置权力理论下落后国家

的网络政治参与外交战略,Tu Bo, Won Dongwook（2017）用网络权力理论分析了中巴经济走廊对南亚权力格局的影

响等等。

通过理论回顾可以发现，以上这些学说和关联文献通过对各国的外交手段进行理论演绎，理清了错综复杂的国

际关系，并促进了各国外交实践的快速发展。同时，虽然这些理论都试图在其理论半径里来阐述全球各国的各种外

交现象，但是最终它们都只是突出了各自的研究侧重点而无法做到全面覆盖。如权力转移理论主要突出了世界霸主

之美国和强力崛起之中国间的相互作用，而相对于中小国家则提及的较少；而对冲战略理论有助于分析两个国家间

的相互对冲，但无法全面顾及到整个国际社会的各个成员本是一个紧密联系和相互作用的复合有机整体；而主要把

中小国家列为分析对象的网络权力理论有助于分析某一个对象国在国际社会里参与或构建网络来获得利益和实现国

际影响，但是无法完美诠释一个国家的外交政策变化对某个特定区域和特定主体的影响。本文将分析的是中国外交

政策的发展对朝鲜半岛和平进程的影响，属于大国外交对中坚国家的影响范围，不论是权力转移理论、对冲战略理

论还是网络权力理论来研究都具有一定合理性，但难以做到全面客观。因此本文将不拘泥于某一种理论，而是适当

地批判和提取这些理论的合理成分来辅助分析。

三、中国3.0版外交政策的新发展

从1949年我国建国到70年代末，毛泽东同志提出了“另起炉灶”和“打扫干净屋子再请客”的外交战略方针，

并确定下贯穿了独立自主的和平共处五项原则。从中国建国到70年代末，中国采取的是自给自足的计划经济发展方

式，然而伴随着时间的推移暴露出来了严重缺点，也没有摆脱以意识形态来画线的原则。自邓小平担任中国的最高

领导者以后，开始发展市场经济，并因此制定了对外开放战略。从毛泽东到邓小平两代中国领导人的外交实现了从

“革命外交”到“建设外交”的转型。随后，江泽民和胡锦涛继承发扬了这些外交政策，并先后提出了新安全观、

和平发展道路与和谐世界等新理念。相关学者把中国在1949-1979年称为中国1.0版革命外交、1979-2009年称为中国

2.0版发展外交（这两个阶段是“韬光养晦”阶段），而把习近平同志就任国家最高领导人后出台的一系列外交倡议

和理念，并逐渐形成的外交政策称为3.0版中国外交。相对此前的“韬光养晦”阶段而言，此阶段里“奋发有为”是

中国外交的主基调，因此在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下的3.0版外交也被称为奋发有为外交。习近平在2013年

10月举行的周边外交工作座谈会上表示“要更加奋发有为地推进周边外交，为我国发展争取良好的周边环境，使我

国发展更多惠及周边国家，实现共同发展”。自2013年以来，习近平政府提出了如“中国梦”、“人类命运共同

体”、“一带一路”、“亚洲安全观”、“新型大国关系”和“亲诚惠容周边外交”等一系列的外交倡议和理念。

3.0版的中国外交政策在进入2017年以后，继续出现了新的发展，具体表现如<表1>。

以上这些外交政策调整，是在当前外交环境变化下，以《党章》和补充《宪法》的形式来巩固提高习式外交的

历史地位，并继续推进“一带一路”战略联合周边外交方针来推动同周边国家的共同发展。尤其是2018年的十三届

人代会上修改《宪法》，系1982年宪法公布施行后，首次对宪法中关于外交政策方面的内容进行补充。这两次调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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给3.0版中国外交政策勾勒出了新的重点，突出了习近平政府时代外交方针的新特点，具体表现为：体现了将在兼顾

欧美的基础上，继续把外交重心转向周边国家；同时中国将更加注重同周边国家的基础设施建设和经贸联系来推动

亚洲的政治经济新体系；最后还体现了在今后中国和周边国家的外交发展方向为共同维护和平，推动互利共赢，发

展“人类命运共同体”。

<表1> 3.0版中国外交政策的新变化

　 时间 会议名称 修改内容

1 2017年10月 中共十九大会议
强调要认真落实“亲诚惠容理念和以邻为善、以邻为伴”的周边外交方针

把以人类命运共同体理念下的“一带一路”建设等内容写入中国共产党党章

2 2018年3月
第十三届全国人大

一次会议

在《宪法》的序言里增加了“坚持和平发展道路”

在《宪法》的序言里增加了“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

在《宪法》的序言里增加了和“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

    * 出处：作者按照实际情况整理而成。

四、朝鲜半岛和平进程的重要国际支撑力量

中国作为全球瞩目的大国，其外交政策的新发展(new developments)毫无疑问将对周边国家带来重要的影响，

而朝鲜半岛就是受影响最剧烈的区域之一。中国此前的1.0版和2.0版外交政策就已经证明了中国的外交政策发展对

朝鲜半岛的各国有着重要影响。尤其是1992年中国与韩国开始建立大使级外交关系后，结束了长期不承认和相互仇

视，并在此后外交关系呈现出了“跃进式”的发展速度，两国的经贸关系也得到了长足发展，中国牢牢占据韩国的

第一贸易对象国地位。而反观中朝关系则波折不断，两国朝鲜战争时“鲜血凝成的友谊”在中韩建交时期即跌入谷

底，直到1999年双方的高层互访才稍微得到缓解。不过，朝鲜对中国的依赖非常强，中国也对朝鲜一直予以各种援

助，两国一直维持着传统的友好合作关系。

而中国外交进入3.0版以后，中国依然对半岛局势发挥不可或缺的作用。因此，在即将进行朝韩对话和朝美对话

前，不仅中美两国即时保持沟通，韩国派遣大使及时通报中国，朝鲜的金正恩也于2018年3月底访问中国并向习近平

通报朝韩局势发展情况，更说明了中国和朝鲜半岛的重要性。对朝鲜而言，中国不仅是维持其政权的重要力量，而

且还是其同美韩等国进行无核化协商时的重要依靠。本文在接下来将分析中国的3.0版外交政策在近来的新发展（ne

w developments）将对朝鲜半岛的和平进程有着怎样的影响。

1、“坚持和平发展道路”，推动中美共同维护半岛和平

大国霸权政治一直是世界旧秩序的特征，美国认为中国的崛起不可能是和平的，势必将导致全球权力格局的改

变，因此美国应当不惜一切代价来捍卫其霸权地位。但是在当今世界，许多大国都拥核，非和平崛起将带来的最大

可能性是两败俱伤，甚至有可能是人类的毁灭。而其世界的主题是和平与发展，称霸已经不再是一个国家发展的终

极目标。中国追求的是崛起，同美国争霸不符合中国的根本利益。自从进入2.0版外交时期以后，中国就一直在避免

出现冲突，追求以和平的方式解决争端。因此“坚持走和平发展道路”才会继写进中共十七大、十八大和2017年的

十九大报告之后，还在2018年3月举行的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里把“坚持和平发展道路”写进了

《宪法》。在中美两个大国的外交战略层面，有学者就指出两国应该保持“延续大于变化”（more continuity than 

change）的基调。中国会坚持通过对话谈判来管控矛盾分歧，并延续共同利益大于分歧，合作大于竞争的中美大国

外交。

中美两国在朝鲜半岛的朝核问题上，也将延续在竞争中合作的基调。两国有着一定程度的利益分歧，但是也有

着维护半岛稳定，促进半岛无核化等共同利益。同时两个大国对于朝鲜半岛和平进程的态度和合作意志，将直接影

响半岛的走势。从美国侧来讲，实现半岛无核化，消除美国本土的潜在核威胁是重要目标。而至于美国是愿意通过

推动朝鲜政权崩溃的方式，还是通过南北统一的方式来实现半岛的稳定，这些都不是关键，关键在于半岛局势的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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荡就意味着朝鲜对美国安全构成威胁，只有达成了半岛局势的稳定，才能彻底维护美国的国家安全。而在中国侧，

朝鲜半岛的无核化和和平发展符合3.0版中国外交的战略利益。实现朝鲜半岛的无核化与和平既能使得东北亚区域减

少潜在的核战争威胁，也能使得中国获得较为宽松的发展环境；中国作为在东北亚区域的重要大国，将继续维护周

边地区的稳定局势，促进区域统筹和边境贸易的发展。

中国强调了“亲诚惠容理念和以邻为善、以邻为伴”的周边外交方针，再次表明了中国对于周边国家，尤其朝

鲜半岛局势的重视。中国针对半岛局势多次表明单边制裁不能解决朝核问题，并利用作为重要第三方的特殊优势，

通过主导六方会谈，提出“双轨并行”和“双暂停”思路等方式来表明通过谈判解决矛盾的态度。习近平一直和相

关各国保持沟通，尤其在2017年金正恩和特朗普相互“怒怼”的时期，一直劝诫美国和朝鲜保持冷静，不要再有相

互刺激加剧局势恶化的行动。而在此次韩国文在寅政府利用平昌冬奥会的契机成功实施了奥运外交，并延续朝韩对

话，约定朝韩首脑会谈，还有希望促成促成朝美对话顺利进行的时期，中国表示“乐意看到朝鲜半岛的局势缓和和

对话进程，将坚定致力于半岛和平稳定和通过对话谈判解决问题，并将发挥独特作用”。此后，习近平在邀请到金

正恩访问北京时指出“中朝两国要积极促进和平发展”，并“愿意继续发挥建设性作用，同各方一道努力，共同推

动半岛形势走向缓和”，而在金正恩访中结束后，中国还派遣特使赴韩国进行沟通，而在韩朝两国板门店会谈后中

国外交部长王毅受邀专程前往朝鲜进行访问，习近平也数次和特朗普通话针对半岛和平进程问题进行了交流，这些

都是中国3.0版外交政策里坚持以“和平发展道路”思路来引导朝鲜半岛局势发展的直接体现。当然中国不是半岛和

平的核心利益者和主导者，中国更可能的是发挥助推作用。中国坚持和平发展道路，将有“助”于中美两国在朝鲜

半岛问题上寻找到共同利益，从而达到共同推动无核化和和平进程的目的。

2、坚持“一带一路”和“坚持互利共赢开放”，推动中朝韩实现联合“对接（dock）”

当今世界存在经济增长动力不足，贫富分化严重，反全球化和保护主义等现实问题，国与国间面临着是共赢还

是零和，是“对冲”还是“对接”等抉择。在当今世界处于大发展和大变革时期，世界多极化和经济全球化的程度

在逐渐加深，各国之间的相互依存度在不断提高，国家间通过“对接”来促进和平与发展的大势头不可逆转。中国

自2013年起提出“一带一路”倡议，到现在已是全球规模最大的国际合作平台和公共产品。习近平先是在再次当选

中共总书记时把“一带一路”建设等内容写入党章，随后在再次当选中国国家主席时把“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

写入《宪法》，可以预见在随后几年中国将仍将继续“一带一路”的发展势头，并和相关国家进行“对接”。

“一带一路”在最初设计时并没有把朝鲜半岛纳入其中，这是考虑到半岛局势不稳和美国势力阻止中国“东

进”等多重原因。但是“一带一路”如能延伸到朝鲜半岛，能提高中国东北地区同俄罗斯、朝鲜、韩国等国的各种

要素自由流通，促进市场互相开放，提振经济发展；同时也能实现“东进”，突破美国的“战略封锁”。而对于朝

韩两国而言，“一带一路”以推动基础设施建设来发展区域合作，以实现互联互通为目标，也是朝韩两国实现对

接，发展经贸的重要机会。对朝鲜而言也可以改变多年以来国际社会的制裁带来的经济落后，通过边境贸易来提高

朝鲜人民生活水平，进而达到维持朝鲜政权安全的目的。而对于对外贸易比重达到88.1%的韩国而言，改变朝鲜半岛

长久以来“连”而不“通”的局面，寻找到新的经济增长极对其意义重大。因此，实现“一带一路”和朝韩的“对

接”，可以实现中朝韩等国的互利共赢，符合他们的国家利益。

当然这些都是要以朝鲜半岛局势稳定，并重回通过谈判协商来寻找和平和发展为基本前提。当前朝鲜半岛离实

现和平还有不少距离，朝鲜方面也还没有关于“一带一路”方面的官方表态，但是韩国的文在寅在2017年12月13日

访问中国时已表明了积极态度，“韩国的新北方和新南方政策和中国政府的一带一路构想一脉相承”，并“愿意积

极参与合作，共同努力构建人类命运共同体”，还提出了关于对接“一带一路”和韩国“新北方·新南方政策”的

四个方案。而中韩各界的学者已经在积极研究“一带一路”和朝鲜半岛的对接。尽管从战略对冲的视角来看，韩国

对于中美两个大国的“对冲”较为明显，韩国也可能在“一带一路”对接时会受到美国因素的制约。但是在当前朝

韩局势出现好转的情况下，开放朝鲜半岛的经贸沟通，推进“一带一路”与韩国“新北方·新南方政策”的“对

接”已经成为了热门话题，中国此时在外交政策中提“坚持互利共赢开放”，为实现“一带一路”和朝鲜半岛的对

接表明了中方的积极态度。

3、“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实现东北亚区域网络的共同和平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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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说坚持和平发展道路属于政治外交层面，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属于经济外交的话，推动构建人类命运共

同体就是对中国3.0版外交在政治、经济和文化交流等多方面的综合性补充。中国指出“各国在相互发生联系时，政

治上相互尊重、平等协商，摒弃冷战思维和强权政治，坚定走对话不对抗、结伴不结盟；军事上坚持对话解决争

端、以协商化解分歧；经贸方面推进贸易自由和经济全球化、实现开放包容和平衡共赢；并促进人类文明进步，加

强文化交流，坚持环境友好，共同应对气候变化”。中国把“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写入宪法，是在依靠“命

运共同体”构建新型平台来在实现崛起的同时，力求跳出西方学界设下的修昔底斯陷阱，即中国试图证明“中国的

崛起和同他国外交的目的不是为了称霸，而是为了实现人类命运共同体”。“人类命运共同体”在当前世界经济复

苏乏力和西方政治出现民粹主义倾向之际，更是吸引了全球的眼球。从网络权力的视角来看，中国则是以“人类命

运共同体”来试图构筑一个新型的全球性权力平台，不论是大国还是小国，不论强国还是弱国都可以参与到其中来

构筑网络，或者连接其它的节点和网络，亦可实现网络的扩张。每个国家在这个平台里越活跃，构建的网络越强，

连接的网络越多，其获得的网络权力就越大。而人类命运共同体平台的各个节点和网络相互交叉联系，形成越来越

紧密的关系，最终将地球上的各国联合成为一个共同体。

对于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韩国如能联合中国，发展空间巨大。韩国向来是在全球网络里的积极活动者，

虽然自身不具有压倒性资源优势，但以自己为媒介，积极在全球的各权力大国间穿梭，取得了很高的网络权力。韩

国处在周边各个大国的交汇处，是社会文化和政治经济层面的中介国(broker)，能够有效利用这些有利的位置权力

来创造出新的附加价值。尤其是韩国通过同美国维持牢固的同盟网络来维护韩国的国家安全，同时通过同中国在经

贸网络层面的合作，取得了经济上的迅猛发展。除此之外，韩国同全球的多个国家签署FTA，使自己成为了亚洲地区

当之无愧的FTA枢纽国。而对于朝鲜半岛的无核化和朝韩两国实现和平方面，韩国在此前受困于朝鲜多次突破“底

线”的核导试射，不得采取巩固韩美同盟，并联合中国和国际社会来对朝鲜进行谴责和制裁；同时在另一方面也没

有放弃表达通过协商谈判来实现半岛和平和无核化的主张。在中国推动构筑“人类命运共同体”平台的背景下，作

为穿梭于大国间，并惯于利用位置权力来创造出国家利益的韩国，可以从政治、经济、文化等多个层面来构建网

络。如可同朝鲜构成“民族命运共同体”，并同中国构建“一带一路”向朝鲜半岛延伸的以基础设施建设和物流为

基础的“东北亚经济走廊共同体”等等。而这些“共同体”的建设，对于参与网络建设的各国（如朝韩两国，以及

中国等）而言，可以帮助创造出共同利益，并构建共同的价值观，从而推动半岛的和平和发展。不过，也要看到

“人类命运共同体”在当前还更多表现为一个美好愿望和前进方向，对于推动朝鲜半岛实现和平进程有着其局限

性。要实现半岛和平，创造“半岛命运共同体”，还需要各国在具体的实践中共同去创造实现。

五、结论

中国的外交政策自建国以后经历了从“韬光养晦”的1.0版到2.0版的发展过程。而在进入习近平政府后，相关

学者认为中国的外交政策已经发展到了“有所作为”的3.0版。“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下的3.0版中国

外交政策随着“中国梦”、“人类命运共同体”、“一带一路”和“亲诚惠容周边外交”等一系列的外交倡议和理

念而不断在成型过程中。尤其在2017年以后出现了新的发展：一是在中共十九大会议上强调了“周边外交方针”，

并把“人类命运共同体”理念下的“一带一路”写进了《党章》；二是在第十三届全国人代大会第一次会议上，在

《宪法》里增加了“坚持和平发展道路”、“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和“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三方面的内

容。中国作为受全球瞩目的大国，其3.0版外交政策的新发展将对朝鲜半岛的和平进程产生重要的影响。

本文运用了文献研究的方法，批判选取了权力转移理论、对冲理论和网络权力理论等相关理论的适当部分来论

证中国外交政策的新发展对朝鲜半岛和平进程方面的影响。结果显示朝鲜半岛的局势稳定和和平发展符合中国的长

期利益，而中国3.0版外交政策的发展也体现了中国将继续把外交重心集中到朝鲜半岛等周边国家地区上来，成为帮

助实现朝鲜半岛和平进程的重要国际支撑力量。同时中国还将继续通过“一带一路”和“人类命运共同体”方面同

朝韩等国的“对接”来促进朝鲜半岛的经贸发展。作为拥有最大利益关切的韩美朝三方，都需要看到中国不可或缺

的重要作用，并加以合理利用，由此来推动半岛实现和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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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中国留学生的家庭支持与创业认同及创业意向的关系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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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引 言

多年来在韩国的外国留学生当中中国学生比例占据50%左右（이영남·마준·이용진，2018），在中国政府和社

会大力推行的“大众创业，万众创新”政策中，在韩中国留学生学成归国后将是一支庞大、重要的创业潜在力量。

个体参与创业活动，创业意向是创业行为的直接驱动力（Krueger 1993）。影响个体创业意向产生的因素非常复杂，

研究者已经从个体特征、外部环境、政策制度和创业教育等方面展开了研究，并获得了丰富的成果。随着创业研究

的不断深入，创业支持对创业意向和创业行为的研究越来越受到研究者的关注。Zoltan（2006）提出了包括个人、

企业、经济和社会四个层面的创业支持体系。向密密等（2010）通过分析对比美国和英国的大学生创业支持系统，

发现政府、社会和学校三位一体的支持系统为青年大学生的创业提供有力的保障。Jay（1999）认为创业需要有良好

的制度政策和资金渠道等支持。Anders（2005）提出优惠的政策支持可以激发创业热情，从而产生更多的创业行

为。吴波虹等（2014）研究高职学生的创业意向中，验证了创业孵化基地的支持对创业意向具有显著的增强作用。

以上研究表明社会支持对创业意向具有积极的促进作用。

作为社会支持的重要组成部分，家庭支持是个体获得情感支撑和资源支持的最直接来源，通过影响个体心理资

本从而激发创业的意向（胡宜挺，2014）。研究者在家族创业、农民工创业和在校大学生创业等多种情景的实证研

究中，较广泛地验证了家庭支持对创业意向的影响作用。杨德彬等（2011）通过实证研究，证明父母的创业支持与

子女的创业意向成正相关，父母越支持创业则子女的创业意向就越高。大学生是未来的潜在创业者，来自家庭直接

的资金、资源支持必然会影响大学生的创业意愿（王颖等，2015）。针对在韩中国留学生的特殊群体，本研究进一

步探讨家庭支持与创业意向的关系，首次提出留学动机调节家庭支持对创业意向的关系，以及首次尝试验证创业认

同在家庭支持和创业意向关系中的中介作用。

  * 覃永华，中国广西师范大学教师，弘益大学校在读博士生。

 ** 张舒欣，中国广西师范大学，弘益大学双硕士。

*** 李龙振，通讯作者，弘益大学校国际经营系（yjlee102@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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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理论背景

1. 家庭支持

对创业的社会支持一般是包括各级政府、各个社会团体、家庭、亲戚和朋友等社会各方面给予个体物质或精神

的资助或支持。对创业的家庭支持是家庭成员特别是父母给予孩子物质资源支援和情感支撑的总和。创业者的人力

资本至关重要，而社会资本对个体人力资本积累和发展具有重大的影响作用，来自家庭的社会资本（如家庭资金、

家人的人力资本和家庭的社会网络资源等）对个体的能力和心智发展具有直接而深刻的影响（Coleman，1988）。陈

国法和朱伟（2013）总结认为，创业社会支持分为客观支持与主观支持两类。客观支持是可见的、客观的支持，通

常包括物质上的直接资助和社会网络的影响和直接参与。主观支持则是情感上的、主观的支持，主要体现在社会交

际过程中个体体验到的被理解、受尊重、被支持的情感体验及满足程度，这是一种个体的主观体验与感受。受儒家

思想影响，家庭对中国孩子的影响更大，亲子关系、父母教育方式、父母的职业以及家庭成员相处氛围都直接影响

个人的职业选择（Jodl et al，2001）。

Koh（1996）指出:父母是影响个体创新力激发的最重要的因素，轻松、活泼和自由的家庭氛围有助于创新思维

的发展。宽松、自由的家庭环境有助于培养孩子的创新能力，进而也会有利于提升孩子的创业能力和创业想法。家

庭情感支持对于创业心理和行为都具有不可或缺的作用。（胡宜挺，2014）通过研究中国新生代农民创业发现，家

庭情感支持通过影响他们的创业心理从而改变其创业行为，认为创业家庭情感支持使新生代农民对创业产生开放、

乐观的心态，面对社会各方面的资讯时具有更好的识别能力和信心，同时也增强了他们的心理资本，进而激发更高

的创业积极性。

2. 创业意向

Bird（1988）给予创业意向的定义是指引个体的注意力、朝着一定的创业目标或创业发展路径前进，愿意把特

定创业想法付诸行动的心理状态，它是一个动态的心理过程。Ajzen（1991）认为创业意向是个体为开展特定创业行

为而付出努力的愿意程度，它是一种心理表征。Krueger（1993）主张创业意向是个体为创设新公司目标心理承诺的

程度。但是Krueger（2000）在随后的研究表述中把创业意向重新定义为个体在主观上对从事创业活动的内心态度，

以及具备创设应有特质的程度和心理状态。Thompson（2009）对先前有关创业意向的文献进行了总结，认为创业意

向是个体对计划创设新公司的愿望，并愿意在行为中努力把计划付诸行动，这种愿望是会受到其他因素影响会强

化、减弱、改变或者甚至消失的，创业意向是创业行为必经的心理过程，但创业行为不是创业意向的必然结果。

综上所述，创业意向可以导致创业行为的产生，而激发创业意向的影响因素是多样的，影响的路径和机理也是

复杂的。家庭创业背景对创业意向具有正相关，以及个人先前创业经历对创业意向的积极影响作用，均获得了Zhao

等（2005）的验证。叶映华（2009）通过对在校大学生的调查研究，发现人格特质和社会资源影响大学生的创业意

向形成与发展。Souitaris等（2004）认为创业教育使个体获得创业知识和灵感，进而帮助个体提升创业意向。彭正

霞等（2012）从个体微观心理出发，通过研究发现感知的主观规范和创业自我效能感对创业意向产生显著的积极影

响作用。李小玲等（2015）综合前人研究从个体和社会两个层面进行归纳，认为影响创业意向的因素包含自我效能

感、人格特质、家庭背景、学校教育、性别、社会环境等。

3. 创业认同

认同是个体在特定群体以及与群体相关关系中的对自己的定位和定义（Ashforth & Johnson，2001），是个体

与认同目标保持相一致的情感满足的期待和吸引（O’Relly & Chatman，1986）。认同理论认为个体做出行为选择

时是基于与特定角色价值观相一致 （Stryker & Burke，2000）。创业认同则是个体将自己看成是创业者身份的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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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状态 （Down & Reveley，2004）。创业认同是社会认同概念体系的一个分支，与职业认同并列也有重合，综合文

献我们把它归纳为个体从事创业职业的心理承诺、以创业者身份价值观从事相关活动的心理状态。创业认同是有效

预测创业者行为和行动的重要指标，与创业成功有着显著的影响作用（Audretsch，Bonte & Keilbach，2008; Hoan

g & Gimeiio，2010）。Murnieks et al.（2011）验证了创业激情对创业认同的正向影响作用，与此相反，Yitshak

i & Kropp（2016）通过研究发现创业认同能导致创业激情的激发与维持。

4.留学动机

留学可以增强学生的自信（Milstein，2005），丰富学生的人生经历，是培养人才的一种重要的形式（Hallows 

et al，2011）。留学动机是一个复杂的心理过程，学者们借用迁移理论中（Lee，1966）进行分析，认为留学动机、

留学目的地选择和留学生的流动本质上是受“动”“动”两个因素影响，“动”学生个人成长需要、母国环境和形

势造成的，比如就业压力大、教育水平不能满足需要等；“动”学东道国的文化、技术和教育环境等对留学生具有

吸引力的因素产生的（McMahon，1992；Chen，2007；Mazzarol & Soutar，2002；Maringe & Carter，2007）。

留学动机包含多层次的内容，也受到多种多样的原因和条件的影响。Jong et al （2010）认为学生家庭经济条

件、国际化经验、父母对待留学的态度以及留学课程付费意愿等因素都会对留学动机产生影响。Kim和Goldstein（2

005）从跨文化态度出发，对282名美国大学新生开展调查研究，得出结论是外语兴趣水平、低民族中心主义和低跨

文化理解能力这三项指标是预测留学动机的最好变量。Griner，Jessica &Sobol，Allison（2014）揭示了留学动机

的五大因素：个人动力、反向动机、父母影响、全球化说服和外围因素。

综合Alderper（1969）、Aderson & Lawton（2015）、Nyaupane et al（2010）、刘红霞•房嘉熙（2011）、장

암（2012）以及Jinous（2009）对于留学动机的阐述，本研究将在韩中国留学生的留学动机定义为“为了自身成长

的留学选择需要”。

Ⅲ. 研究假设和模型

1. 家庭支持与创业认同

心理资本是一种积极的内心状态，它是个体在社会实践生活中经过长期积累而成，对于身份角色复杂的创业者

而言，心理资本是创业心理和创业行为产生与延续所必备的。心理资本既是相对稳定的，也是可塑的（Luthans，et

c，2007），家人是最有可能为个体既提供物质支持、又能提供感情支持的主体，他们的言行对个体的心理资本的塑

造必定产生作用。家人对个体的创业表示理解和认同，使其产生积极的精神状态，对创业抱有信心和向往。家人的

鼓励支持会增强个体对未来创业工的信心（Constantine，2005）；家人的成功期望也可以转化为个人的目标与追

求，并最终成为个人创业成功的信念（Flores&O`Brien，2002）

基于以上的论述，本文提出以下假设：

假设1 ：家庭支持对创业认同具有正向的影响。

2. 留学动机调节家庭支持对创业认同的作用

留学教育拓展学生的社会网络，提高学生外语交际能力（李鸿泽，2007），留学能锻炼学生的独立能力，在困

难环境下的适应能力（郑美勋，代蕊华，2006），有效提升了学生的世界观（Carlson & Widman，1988年）、全球

视野（McCabe，1994年）、认知技能（Maddux & Galinsky，2009）、跨文化交际能力（Kitsantas & Meyers，2001

年）、对地理、外语、历史、艺术和建筑的兴趣（Carsello&Creser，1976年），提高学生的思辨思维和个人幸福指

数（Kuh & Kaufman，1984）。戚德祥（2003）指出，海外留学生的归国，为我国高等教育改革与发展增添活力，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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动教学方法变革，促进学科发展，提高科研能力，增强了创新能力。年轻人的身份认同是父母的遗产，但是随着生

活境遇不同会随之变化，年轻人会尝试多种的身份认同（Erikson，1959年），身份认同被不断塑造、评估、和发展 

（Marcia，1980年）。

基于以上的论述，本文提出以下假设：

假设2 ：留学动机对家庭支持和创业认同的关系具有正向调节作用。

3. 家庭支持与创业意向

家庭财政支持为个体提供物质保障，解决创业后顾之忧，对创业愿望具有推动作用。Taylor（1996）通过验证

研究，证明了房屋资产与创业意向之间存在正相关关系 ，Dolton & Makepeace（1990）发现来自中上层家庭的英国

毕业生具有更高的自主创业率。Evans & Leighton（1989）经过研究发现，美国社会中拥有较高家庭资产的男生成

为创业者的可能性更大。创业环境存在较大的不确定性，尚未踏出校园的大学生的独立性相对较低，很大程度上能

获得资金资源、社会网络资源和情感支持都依靠家庭支持（刘志，2013）。毛小璇（2018）通过对在泰国的中国留

学生实证研究发现，家庭支持变量与在泰留学生的创业意向具有显著的正相关，留学生获得家庭支持越大，则创业

意向越高。颜梁柱（2016）实证研究大学生农业创业意向的影响因素时，证实了家庭支持农业创业意向具有积极的

促进作用。

基于以上的论述，本文提出以下假设：

假设3 ：家庭支持对创业意向具有正向的影响。

4.留学动机调节家庭支持对创业意向的作用

大学生的留学动机主要是为了获得更好的受教育机会，提升自我能力，实现自己的职业理想（刘红霞等，201

1）。培养独立性、提高人际交往能力和挑战新的人生也是留学动机的重要组成部分（Debra，2003）。留学动机受

学生的成就动机（Li，Olson & Frieze，2013）、长期职业理想（Franklin2010）、个性特征和成就需求（Schroth 

& McCormack，2000）的影响。Philip H. Anderson & Leigh Lawton（2015）通过对355名分布在14个不同国家的美

国学生的研究发现，留学动机与跨文化能力发展具有密切的联系，因为海外留学是让学生获得全球视野的最佳途径

（Beelen，2012年）。这些都是创业者所需具备的心理特征，而留学生具有较高的创业意向，是潜在的创业群体

（刘海鹰，2010）。留学生不同的留学动机会对学习、创业意向等方面产生不同的效果。

基于以上的论述，本文提出以下假设：

假设4 ：留学动机对家庭支持和创业意向的关系具有正向调节作用。

5. 创业认同与创业意向

创业认同在创业行为中很重要，特别是在创业行为的早期阶段，因为那时的创业概念更多是商业概念和计划，

这些概念和计划是经过创业者的设计但是饱含着很多的不确定性（Glynn，2000年）。另一方面，创业认同指导创业

决定和创业行动（Stets和Burke，2000年），因为个体的行动动机必然与身份的行事方式相一致 （Burke和Reitz

e，1981年），创业认同是创业意愿形成的关键因素（Obschonka et al.2015）。

基于以上的论述，本文提出以下假设：

假设5 ：创业认同对创业意向具有正向影响。

6.创业认同在家庭支持和创业意向中的中介作用 

创业活动是一个从思想产生到行为发展的复杂过程，依据创业理论，创业行为是创业机会的识别与利用，面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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潜在的商业机会，个体利用自身已有认知能力结合有利资源，对商机进行评估，逐渐形成创业认同，进而产生创业

心理倾向，创业过程一定程度上也是创业者身份认同塑造与提升的过程。环境推力对创业意向的影响作用中创业认

同被证明了其中介传导作用Vesalainen et al.（2000）；另外，创业认同在个人创业情景认知与创业倾向的中介作

用获得了乌日汗，肖婧仪和薛永基（2019）的验证。

基于以上的论述，本文提出以下假设：

假设6 ：创业认同在家庭支持和创业意向中起中介作用。

基于上述的假设，可以建立如下的研究模型：

Ⅵ. 研究设计

1. 研究样本

本研究数据来自问卷调查，以在韩中国留学生为研究对象。一共发放问卷337份，收回337份，有效问卷337份，

调查问卷有效回收率为100%。人口统计分别进行了性别、留学学历层次、留学资金来源、留学专业、样本学生所在

大学性质、居住方式、打工情况、父母职业等各项信息收集整理。

分析调查样本显示，按姓别女生214名占样本总数的63.50%），男生123名占样本总数的36.50%;按教育过程分

类，语言研修人数为３９人占样本总数的１１.５７％，本科生169名占样本总数的50.15%），研究生（硕士和博士

生合计）１２４人占样本总数的３５.９２％;留学区分方面讲，自费留学生为306人占样本总数的90.80%。另外，留

学生的专业类型看，人文社会类占样本总数的57.86%，理工类站１４.８４％而艺术体育类占１６.９１％。此外，

从创业支持视角查看留学生的父母职业，结果显示大多数留学生的父母是公务员或个体户（合计超过样本总数的６

０％）。有关分析结果参见<表１>。

<表１> 样本分布

测量项目 人数 百分比（%）

性别
男 123 36.50

女 214 63.50

教育过程

语言研修 39 11.57

本科 169 50.15

攻读硕士 83 23.74

攻读博士 41 12.17

毕业生 5 2.37

留学区分 自费 306 90.80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250

 

2. 变量的测定

关于留学动机测量，以Alderper（1969）的成长需求测量内容和Aderson&Lawton（2015）和Nyaupane，Paris&T

eye（2010）的测量，以及刘红霞（2011），장암（2012），Jinous（2009）的研究为参考，对留学动机进行了概念

定义及测量，将在韩中国留学生的留学动机定义为“为了自身成长的留学选择需要”，测量问项采用Aderson & Law

ton（2015）和 Jinous（2009）的留学动机测量问项以及刘红霞•2011）的问项修改选择。

家庭支持量表采用杨道建等（2014）在David R. Marshall et al.（2018）、Powell and Eddleston （201

3）、 King et al.（1995）、温柔（2008）、吕荣（2011）、段美（2011）的家庭创业支持量表基础上整合修订的

量表。

创业意向量表采用张敏（2011）在Chen et al.（1998）、 Zhao et al.（2005）和 Linan & Chen（2009）基

础上整合发展并经过有效验证的的量表，包含6个指标。创业认同测量量表采用Steven M. Farmer（2009）在Caller

o （1985）和Tierney & Kung McIntyre（2003）的量表基础上修订的量表。

以上四个量表均采用李克特五点计分法进行了测量（1表示非常不同意—5表示非常同意）。

公派 9 2.67

交换学生 13 3.86

其他 9 2.67

专业区分

理工类 50 14.84

人文社会类 195 57.86

艺术体育类 57 16.91

语言班 35 10.39

韩语能力（Topik）

1-2级 42 12.46

3-4级 171 50.74

5-6级 124 36.80

所在大学区分

首尔京畿地区 139 41.25

地方国立 115 34.12

地方私立 83 24.63

居住方式

学校宿舍 112 33.24

单独租房 122 36.20

合伙租房 88 26.11

朋友或者亲戚家 15 4.45

在韩打工类别

便利店等服务业 139 41.25

快递/外卖/免税店等物流业 18 5.34

家教 18 5.34

公司文员 12 3.56

校园兼职 14 4.15

没有打过工 139 41.25

母亲职业

公务员及事业单位 85 25.22

企业主 20 5.93

企业员工 43 12.76

农民或农民工 20 5.93

个体户 114 33.83

其他 55 16.32

父亲职业

公务员及事业单位 107 31.75

企业主 31 9.20

企业员工 36 10.68

农民或农民工 18 5.34

个体户 106 31.45

其他 3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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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分析结果

1. 量表的信度和效度

为确保数据分析结果的正确性，在进行研究假设检验之前，对主观认知测定的变量进行了信度的检验评估。量

表的信度采用Cronbach’s α系数来进行了检验，其结果见<表3>。表中所有变量的Cronbach’s α系数在0.83以

上，均超过了基准值0.7，表明本量表具有较高的信度。

本研究采用探索性因子分析对以多个题项测量的变量进行了效度检验。探索性因子分析结果，KMO值分别为0.8

9，并通过了Barlett’s球形检验（p<0.001），表明资料具备因子分析的条件。运用主成分分析法，以特征根1为标

准来截取数据，并进行了方差最大化正交旋转，结果显示共有2个因子的特征根大于1，同时这4个因子的累积方差解

释比例达到76.67%且所有问项的因子载荷值均超过了0.5，表明本量表具有较好的构建效度。

<表3> 变量的探索性因子分析及信度

变量 因子1 因子2 因子3 因子4 信度

留学动机

问项1 .761 .134 -.162 .119

.930

问项2 .739 .213 -.144 .067

问项3 .744 .156 -.176 .107

问项4 .830 .104 .015 -.006

问项5 .800 -.033 .035 .026

问项6 .729 .186 .063 .056

问项7 .705 -.025 .172 .086

问项8 .841 -.033 .098 .083

问项9 .711 -.018 .154 -.016

创业家庭支持

问项1 .207 .404 .316 .592

.831
问项2 .088 .170 .212 .851

问项3 .040 .267 .094 .810

问项4 .157 .221 .390 .586

创业认同

问项1 .159 .774 .216 .139

.943

问项2 .123 .718 .280 .164

问项3 .033 .805 .361 .177

问项4 .064 .753 .364 .203

问项5 .124 .783 .392 .188

问项6 .158 .715 .283 .343

创业意向

问项1 -.102 .192 .712 .186

.943

问项2 -.029 .532 .677 .198

问项3 .035 .489 .715 .147

问项4 .004 .451 .778 .232

问项5 .050 .455 .776 .193

问项6 .092 .435 .770 .151

特征值 5.435 5.060 4.350 2.606

共同方差（%） 21.739 20.241 17.402 10.422

累计共同方差（%） 21.739 41.980 59.382 69.804

KMO=. 931，Bartlett （ χ2 = 6729.843，df=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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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假设检验

本研究所使用变量的均值，标准偏差和相关系数见<表4> 。

本研究采用Pearson有关分析方法对各变量进行相关分析（其中*表示在0.05水平上显著，**表示在0.01水平上

显著）。对各变量之间的相关关系分析，如<表4>结果数据显示，研究变量之间存在显著的相关关系，与本文设计的

假设方向相符。

<表4> 均值，标准差及相关关系分析

变量 均值 标准差
创业家庭

支持

留学

动机

创业

认同

创业

意向
女性

ln

(年龄)

ln

(在韩期)
自费 理工类 人文类

创业家庭支持 3.365 .697 1

留学动机 4.067 .614 .248** 1

创业认同 3.296 .821 .626** .234** 1

创业意向 3.022 .907 .592** .087 .768** 1

女性 .635 .482 -.109* .004 -.180** -.216** 1

ln (年龄) 3.153 .161 -.146** -.076 -.038 .023 -.093 1

ln (在韩期) 2.899 1.065 .125* .006 .176** .181** -.092 .301** 1

自费 .908 .289 .060 .037 .019 -.007 .036 -.076 .038 1

理工类 .184 .355 .024 .022 .046 .091 -.325** -.006 .170** -.040 1

人文类 .579 .494 -.013 -.013 .016 -.061 .152** .167** .158** .019 -.489** 1

艺术类 .169 .375 .076 .008 -.015 .015 .095 -.090 -.085 .089 -.188** -.529**

  *注： n=337，*p<0.05，**p<0.01

基于上述的统计分析，进行了如下的回归分析并验证假设（验证调节作用时，分别对独立变量进行了去中心化

（Aiken＆Stephen，1991）。

为了验证假设1，本研究首先对家庭支持与创业认同作回归分析，检验结果见<表5>中模型2，从结果来看，家庭

支持的标准化系数为β=0.586，统计上显著（p<0.01）。因此，假设1得到支持。

<表5>中模型3中，家庭支持与留学动机交互项的回归标准化系数 β=0.079，统计上不显著（p<0.01）。由此，

假设2未获得支持。

为了验证假设3，把创业意向作为因变量，把家庭支持作为自变量进行多元回归分析，检验结果如<表5>中模型5

所示，标准化系数 β=0.593，统计上显著（p<0.01）。由此，假设3获得了完全支持。

<表5>中模型6中，家庭支持与留学动机交互项的回归标准化系数 β=0.105，统计上显著（p<0.01）。由此，假

设4获得了支持（见<图２>）。

为了验证假设5，把创业意向作为因变量，把创业认同作为自变量进行多元回归分析，检验结果如<表5>中模型7

所示，标准化系数 β=0.645，统计上显著（p<0.01）。由此，假设5获得了完全支持。

<表5>中，基于模型２和模型５及模型６中结果比较，根据Baron & Kenny（1986）的中介效果验证方法，创业

认同在创业家庭支持和创业意向之间的中介效果得到验证。即假设6获得了支持。

<表5>回归分析结果

变量
创业认同 创业意向

模型1 (β) 模型2 (β) 模型3 (β) 模型4 (β) 模型5 (β) 模型6 (β) 模型7 (β)

女性 -.189** -.112* -.116* -.206** -.128** -.132** -.057

ln (年龄) -.118* .010 .007 -.044 .073 .069 .065

ln (来韩时间) .197** .086 .083 .196** .087 .083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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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注：*p<0.05，**p<0.01，β是标准化回归系数，ｎ＝３３７

Ⅵ. 结论与建议

创业意向是创业行为的先决条件，是创业生涯的第一步。激发留学生的创业意向是一个复杂的过程，而家庭支

持是个体创业认同和创业意向产生的一个重要因素。本研究通过家庭支持、留学动机、创业认同和创业意向进行整

合研究，以在韩中国留学生的调研数据作为样本，对四个变量的量表进行信度、效度分析，并对四者进行实证分析

研究。得到的研究结果显示，在韩中国留学生的家庭支持和创业认同与创业意向之间均具有正相关关系；家庭支持

越多的留学生其创业认同就越高，进而创业意向强度就越高；创业认同在家庭支持与创业意向关系中间起到部分中

介作用；本研究还发现，留学动机正向调节家庭支持对创业意向的影响作用。

本研究的结果具有以下的理论和实践意义。

理论上，一是首次提出并验证了留学动机对家庭支持和创业意向关系的调节作用；二是首次提出并验证留学动

机对家庭支持和创业认同创业关系的调节作用；三是首次提出并验证了创业认同在家庭支持与创业意向关系中的中

介作用；四是验证了先前研究的结论在在韩中国大学生的适用性。

自费 .006 -.016 -.010 -.011 -.030 -.021 -.015

理工类 -.034 -.017 -.013 -.048 -.025 -.019 -.011

人文类 .025 .022 .030 -.078 -.077 -.066 -.086

艺术类 .015 -.031 -.024 -.001 -.046 -.036 -.020

创业家庭支持 .586** .563** .593** .562** .199**

留学动机 .091* .096 -.054 -.047 -.1.09**

创业家庭支持 

x
留学动机

.079 .105* .054

创业认同 .645**

Ｆ 3.636** 26.620** 24.438** 4.063** 23.586** 22.057** 52.8515**

Ｒ２ .072 .423 .428 .080 .394 .404 .641

ΔＲ２ .351** .005 .314** .010* .238

比较 比模型1 比模型2 比模型4 比模型5 比模型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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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践上，本研究结果表明提升留学生的创业意向，家庭支持和创业认同是关键。从加强家庭支持入手来增强留

学生的创业认同，进而提升他们的创业意向。此外，留学动机对家庭支持与创业意向的调节作用，说明留学生的留

学动机不容忽视，在教育教学中注意进行引导，鼓励留学生提高独立性、人际交往能力、勇于挑战自我，树立正确

的职业理想。

最后，虽然本研究取得了一定成果，但是在研究的各方面还存在不足之处。本研究存在以下局限性。第一，本

研究使用的研究量表主要使用用西方的成熟量表，虽然通过外语专家和本领域专家回译和反复审订，也在中国情景

下得到过验证，但是由于东西方的文化差异，量表的准确性和适应性的影响也不容忽视。第二，本研究采用了横断

调研设计，在一定程度上推断了所考虑变量之间的联系性，但是不能明确其因果关系，今后的研究应采用纵断调研

设计，做更精致的分析。第三，本研究在在韩中国留学生这个跨文化的特殊群体得到了验证，其他情景的适用性有

待进一步验证。总之，家庭支持、留学动机、创业认同与创业意向的作用机制的研究室复杂、长期的，期待其他学

者继续全面、深入进行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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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과】 발표 ➃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국의 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태원*ㆍ김경환**1)

1. 서론

최근 ICT산업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새로운 산업이 전 세계

에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공유경제가 ICT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내수

시장의 중요성을 각국 정부가 인식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

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을 말한다(김수한·신문경, 2017: 2). 공유경제의 핵심은

협업에 있다. 유휴자원 및 유휴자산의 공유라는 소비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는 최근 생산,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류앤파트너스, 2018). PWC(PricewaterhouseCoopers)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50억 달러 불과하던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2025년 3,35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Michael A. Cusuman

o, 2018: 26). 한정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극대화가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중국이 공유경제의 선도적인 국가로 부상하였다. 2018년 기준 중국의 공유경제 규모는 2조 9,420

억 위안1)으로 전년대비 41.6% 성장하였고 이용자 수는 7.6억 명에 달한다. 중국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

유경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인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유경제에 직접 종

사하는 인원은 7,500만 영이며 공유경제 플랫폼에 종사하는 인원도 598만 명에 달한다.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

향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2) 305개 사(2018년 말) 가운데 중국은 83개 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1%인 34개 사가 공유경제 기업이다. 특히 2018년 11개 사의 공유경제 기업이 새로이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2019: 1).

중국의 공유경제 산업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비즈니스모델이 자전거 공유서비스이다. 현재 중

국 대부분의 대도시는 공유자전거로 넘치고 있다. 과거 자전거왕국의 명성이 공유자전거를 통해 체현되고 있

다. 중국의 자전거 공유서비스 대표 기업은 오포(ofo)와 모바이크(摩拜单车)이다. 오포는 2014년 창립한 후 20

15년 이미 20여개 국가, 250여개 도시에 진출하였다 모바이크는 2016년 창립한 이래 2017년 현재 9개 국가, 1

80여개 도시에 진출해있다.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오포 51.2%, 모바이크 40.1%로(2017년 6월 기준) 90%를

초과한다(김수한·신문경, 2018.8.7: 16). 두 기업은 모두 2017년 이미 유니콘 기업에 진입하였다(百度百科). 그

러나 2017년 말부터 중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공유경제 서비스인 자전거 공유서비스기업에 어려움이 출현하였

다. 자전거 공유서비스 대표기업인 오포는 2018년 고객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출현하였고 2019

년 초 파산설이 돌고 있다(강소영, 2019.4.26). 가장 대표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인 오포의 추락은 공유경

* 주저자.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1) 2조 9,420억 위안을 2018년 말 환율로 환산하면 4,300억 달러가 넘는다. PWC의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은 공유경제의
범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정보센터의 자료는 P2P대출 플랫폼을 공유경제에 포함하나 PWC자료는 포
함되지 않는다.

2)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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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공유경제 서비스의 문제점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기존 공유경제에 대한 연구가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뉴스보도 자료를 빅데이터 방법으

로 분석함으로써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적인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연

구를 위해 제2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유경제와 공유자전거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3장에서는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워드클라우드와 소셜 네트워크 분석방법으로 제시

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성장하고 있는 한국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문제점을 극복하

고 경제적인 모델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공유경제와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개념

<표1> 2017-2018년 중국 공유경제 성장 현황(단위: 억 위안) 

분야 2017 2018 증가율

운송 서비스 2,010 2,478 23.3%

숙박 서비스 120 165 37.5%

지식 서비스 1,382 2,353 70.3%

생활 서비스 12,924 15,894 23.0%

의료 서비스 56 88 57.1%

오피스 서비스 110 206 87.3%

생산시설 서비스 4,170 8,236 97.5%

합계 20,772 29,420 41.6%

         * 주: 운송서비스는 차량 공유서비스와 자전거 공유서비스를 말하고 생활서비스는 금융 공유서 비스를 포함한다.

         *출처: 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2019: 6).

공유경제란 인터넷 등의 현대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분

산된 자원을 많은 수요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다양화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경제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한다.

즉, 한정된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

고 있다(国家信息中心分享经济研究中心, 2019: 5). 구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차량 공유서비스, 자전거를 이용

한 자전거 공유서비스, 공간을 이용한 숙박 공유서비스, 금융을 이용한 P2P서비스, 미디어를 이용한 틱톡(抖

音) 등이 있다(이슬기·김성옥, 2018: 9-10).

<표1>을 보면, 전체 공유경제 가운데 금융 공유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서비스가 1조 5,894억 위안으로 가장

크고, 뒤이어 생산시설 서비스가 8,236억 위안, 운송서비스가 2,478억 위안이다. 성장률 면에서 보면, 생산시설

서비스가 전년대비 97.5% 성장하였고 뒤이어 오피스서비스 87.3%, 지식 서비스가 70.3%이다. 공유경제의 발

전이 초기 소비자원의 공유로부터 생산자원, 지식자원, 경영자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전거 공유서비스란 기업이 자전거 자원을 학교캠퍼스, 지하철, 정류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魏子凌, 2019: 22).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환경오염을 감소

시키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중상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102.8억 위안인 자전거공유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8

년 말 178.2억 위안으로 73.3% 증가할 전망이다. 이 규모는 2020년 3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용자수도 2017년 말 기준 2.21억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대비 108.1% 증가한 수치이다(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

2018.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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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최근 들어 공유경제 가운데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자전거가 필수품인 중국인들 사이에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1> 2016-2020년 중국 자전거 공유서비스 시장규모(단위: 억 위안)

          *출처: 中国中商産业硏究院: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2018.8: 2)에서 재인용

2.2. 공유자전거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전거 공유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관련 기업수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도 출현하였다. 2014년 자전거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100여 곳의 경쟁사가

난립하면서 수익성도 악화되고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100여 곳에 달하던

자전거 공유기업도 4곳으로 축소되었다. 경쟁력이 없는 중소 자전거 공유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

다. 특히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ofo는 보증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조

창원, 2019.4.23.). 중국 공유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공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자

원 공동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문제는 자원공유가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자원공유가 초래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사례를 제공한다.

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원인은 편리함과 저렴한 이용료이다. 공유자전거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고 보증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ofo는 99위안이며 모바이크는 299위안이다(김수한·신문경, 2017.8.7: 16).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공유자전거의 위치를 확인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시간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

한다. 이용료는 301분 당 0.5-1위안으로 저렴하다(김수한·신문경, 2017.8.7: 16). 이용 후 처리도 간단하다. 아무

장소에나 놔두면 어플에서 위치가 나타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짧은 거리와 단시간 이동이라는 특징

이 공유자전거 이용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특징 속에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도 출현하였다.

먼저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순기능이다. 첫째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 까오더지

도(高德地图)와 교통부과학연구원(交通部科学硏究院)의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공유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베

이징(北京), 광저우(广州), 선전(심수)시의 교통 혼잡이 각각 7.4%, 4.1%, 6.8% 완화되었다. 동시에 소형자동차

의 단거리 운행도 55% 감소하였다(张楠欣, 2018: 191). 이로 인해 이용자의 복지 또한 상승하였다. 중국정보통

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 혼잡 완화로 인한 사회공헌 액수는 2,213억 위안에 이른

다(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 2018.8: 6-7).

둘째,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 대의 자동차가 하

루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500여g에 이른다. 2017년 한 해 동안 공유자전거가 25억km를 운행하였는데 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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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리터의 휘발유를 절감하였으며 54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소시켰다((张楠欣, 2018: 192).

그러나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한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역기능도 출현하였다. 첫째, 방치된 공유자전거이다.

공유자전거는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존재하지만 이용 후 따로 보관소에 가져다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국 도시의 곳곳에 공유자전거가 방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전거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의

개념이다 보니 공유자전거에 대한 보호와 관리의 개념이 희박하다. 따라서 부주의 혹은 고의로 공유자전거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고 정비 불량으로 방치된 공유자전거도 존재한다(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 2018.8: 12).

둘째,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가 미비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특성상 공유자전거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ofo의 가입약관에는 자전거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

나 이와 관련된 제출서류와 사고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보상 정도가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 2018.8: 12).

이러한 역기능은 자전거 공유서비스기업의 경영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시장

상황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무리한 시장 확장으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이 공유경제의 가치와 발전에 대해 전반적인 재인식을 하게 한다.

2.3.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하기 위해 중국의 공유경제와 관련된 언론보도기사

내용을 수집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도된 기사로 중국의 공유기업인 오포와 공유자전거를 주제로

검색하여 총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불필요한 기사들을 제외하고 분류하여 46개의 데이터로 분석을 시

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불필요한 기사들 대부분은 짧은 보도기사의 내용, 반복적인 보도기사 및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들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R’ 프로

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R’은 텍스트분석, 통계분석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

rithm) 등의 지원으로 온라인상에서 생성된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시각화(Vis

ualization)에 대한 기술을 적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3)

둘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에

서 숨겨진 의미나 패턴 등을 발견하는 기법을 말하며, 현재 온라인 사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텍스트 데이터들

은 방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들로 구성된 언론보도기사들을 수집하여

문서화한 후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서수준(Document-Level)의 분석과 문장수준(Sentence-Level)의 분석으로

나누어 실험을 시행한다. 문서수준의 분석은 전체 문서에 내포되어 있는 특정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빈도수

를 측정하여 하나의 주제를 판별함으로써 빠르고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문장수준의 분

석은 문서내의 문장들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주로 절이나 구의 분석으로 많이 이루어진

3)https://www.kdnuggets.com/2017/05/poll-analytics-data-science-machine-learning
-software-leaders.html (검색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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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강대국, 박용태, 2012; Wilson et al., 2004). 많은 연구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s)나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등에서 소비자들이 작성한 댓글이나 리뷰를 활용하

여 의견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시각화를 이용하여 중국 공유경제 서비스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방법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

행한다. 워드클라우드는 문서수준의 분석을 통해 각 문서에 내포되어 있는 키워드의 빈도값을 이용하여 키워

드의 빈도값을 이용하여 문서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문장수준의 분석을 통해

각 문서 내에 있는 개별 문장들을 분석하여 키워드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중심점을 기준으로 분산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파악할 수 있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실험에서는 중국의 공유경제와 관련된 언론보도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집된 자료를 저장한다. 저장된 자료는 모두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로서 보도기사 하

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개별문서가 생성된 후 각 문서에서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고, 문서수준의 데이터와 문장수준의 데이터를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전체 키워드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불필요한 키워

드들인 불용어를 제거한다. 문서에서는 많은 키워드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

며, 빈도값과 불필요한 키워드를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불용어는 높은 빈도값을 가지면서 정보력이 낮은 키

워드들로 접속사(所以, 可是, 还有), 대명사(这介, 这是, 那是), 조사(的, 对, 于), 숫자, 기호 및 특수문자들과 관

련성이 없거나 뜻이 없는 일반동사(是, 有, 打)들이 대부분이다(서석흥 등, 2018). 이러한 불용어를 비롯하여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모두 ‘R’ 프로그래밍을 통해 실험을 하였으며, 전처리 과정이 끝난 키워드를 가

진 데이터와 키워드에 대한 빈도값을 가진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보도기사들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집단별로 나누어 분류한 후 문서수준의

분석으로 수집된 전체 문서에서 발생한 키워드의 빈도값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문장수준의 분석으로

키워드를 통해 중심성을 가지는 키워드와 중심점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키워드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각화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4.1. 문서수준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서수준의 분석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46개의 수집된 언론보도기사를 이용하여 실

험을 시행하였다. 전체 문서에서 추출된 키워드의 수는 총 55,823개로 불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관련성이 없는 키워드를 제거하여 유용한 키워드로 4,117개로 나타났으며 중복키워드 2,489개를 제거한 후

전문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628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키워드들의 빈도값을 측정한 키워드들 중

상위 20개에 해당하는 결과값은 <표2>와 같다. <그림2>에서는 전체 기사를 이용한 문서수준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문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中国, ofo, 共享, 单车 등은 빈도값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다른 키워드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제외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림2>의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사용자, 보증금, 오포, 기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으로 높은 빈도값을 가지는 기업, 인터넷, 융자, 문제, 발전, 이익, 노란색 자전거, 업체 등의 키워드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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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전체 기사를 이용하여 추출된 키워드와 빈도값 <그림2> 전체 기사를 이용한 문서수준의 워드클라우드

순서 키워드 빈도값 순서 키워드 빈도값

1 单车 1283 11 滴滴 146

2 共享 1009 12 市场 145

3 ofo 929 13 城市 143

4 押金 306 14 美团 140

5 用户 270 15 问题 130

6 摩拜 264 16 出行 128

7 企业 205 17 融资 125

8 资本 170 18 行业 124

9 运营 165 19 成本 120

10 公司 161 20 没有 101

본 실험에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4개의 그룹(그룹

1: 7개, 그룹2: 13개, 그룹3: 10개, 그룹4: 16개)로 분류하여 실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그룹에 해당하는 문

서를 분류하고 그룹별로 키워드 및 빈도값을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1.1. 그룹1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그룹1에서는 총 7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13개의 키워드에서 중복키워드를 제거한 후 514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가장 많이 등장한 키위드는 보증금, 오포, 융자, 노란자전거, 관리, 회사, 시장,

업체, 도시, 자본, 없음 등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샤오밍공유자전거, 융자, 메이투안 등의 키워드로 분석되었

다. 이는 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보증금 문제가 두드러짐을 의미하며 사용자들의 관심이 보증금과 관련이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도시에서 발전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이 집중되어 경쟁이 강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3> 그룹1에 추출된 키워드와 빈도값 <그림3> 그룹1에 대한 문서수준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순서 키워드 빈도값 순서 키워드 빈도값

1 摩拜 62 11 团队 23

2 押金 57 12 问题 23

3 城市 38 13 他们 23

4 用户 37 14 黄车 23

5 没有 27 15 管理 21

6 市场 27 16 小鸣 21

7 我们 25 17 融资 21

8 资本 25 18 行业 19

9 公司 24 19 美团 16

10 企业 23 20 事情 16

4.1.2. 그룹2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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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2에서는 총 1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93개의 키워드에서 중복키워드를 제거한 후 618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가장 많이 등장한 키위드는 보증금, 도시, 사용자, 디디추싱, 관리, 문제, 메이

탄, 인수 등이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영업이익, 자본, 시장, 플랫폼, 운영 등의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

용자가 보증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그룹2에 추출된 키워드와 빈도값 <그림4> 그룹 2에 대한 문서수준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순서 키워드 빈도값 순서 키워드 빈도값

1 押金 131 11 黄车 36

2 用户 102 12 企业 35

3 成本 58 13 骑行 35

4 问题 43 14 资本 34

5 摩拜 42 15 市场 33

6 滴滴 42 16 平台 31

7 美团 41 17 退 28

8 公司 40 18 行业 27

9 没有 40 19 运营 25

10 盈利 38 20 哈啰 25

4.1.3. 그룹3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그룹3에서는 총 10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06개의 키워드에서 중복키워드를 제거한 후 581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가장 많이 등장한 키위드는 기업문제, 보증금, 오포, 자본, 융자, 기업, 회사,

반환, 관리, 문제, 경쟁, 적자 등이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발전, 모델, 관리, 업종 등의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증금,경쟁 등이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관리, 모델 등의 변화가 사회에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5> 그룹3에 추출된 키워드와 빈도값 <그림5> 그룹3에 대한 문서수준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순서 키워드 빈도값 순서 키워드 빈도값

1 摩拜 56 11 美团 34

2 押金 47 12 问题 33

3 用户 46 13 市场 29

4 融资 46 14 出行 29

5 滴滴 44 15 行业 28

6 资本 43 16 开始 26

7 公司 42 17 发展 25

8 企业 41 18 经济 24

9 运营 36 19 模式 22

10 城市 35 20 管理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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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그룹4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그룹4에서는 총 16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906개의 키워드에서 중복키워드를 제거한 후 792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가장 많이 등장한 키위드는 운영, 사용자, 보증금, 감시, 관리, 플랫폼, 처리,

투자자, 대출, 디디추싱 등이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전동보드, 발전, 인수, 원가 등의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이

는 자전거 공유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미로 인수합병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유사한 공유수송

서비스인 디디추싱(공유차량), 전동보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6> 그룹4에 추출된 키워드와 빈도값 <그림6> 그룹4에 대한 문서수준의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순서 키워드 빈도값 순서 키워드 빈도값

1 企业 103 11 行业 47

2 摩拜 99 12 美团 45

3 运营 90 13 戴威 43

4 用户 80 14 发展 42

5 押金 71 15 城市 40

6 资本 65 16 电动 40

7 市场 56 17 收购 36

8 公司 55 18 成本 35

9 投放 48 19 经济 34

10 滴滴 47 20 盈利 33

본 연구에서는 문서수준에서의 그룹별 워드클라우드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장수준의

분석을 위해 그룹별 보도기사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4.2. 문장수준의 그룹별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에 있는 문서 내의 문장들을 추출하여 문장에 나타난 키워드들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키워드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문서수준의 그룹별 워드클라우

드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명을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전체 문서 내에 있는 문장을 추출한 결과

총 1,307개의 문장으로 그룹1에서는 257개, 그룹2에서는 324개, 그룹3에서는 328개, 그룹4에서는 398개의 문장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7> 그룹명 지정

구분 그룹명 문장수

그룹1 공유자전거의 발전과정 257개

그룹2 중국 ofo의 위기 현황 324개

그룹3 공유 자전거의 문제점 328개

그룹4 공유 자전거의 발전 방향 398개

그룹1인 공유자전거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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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공유자전거 발전과정 <그림8> ofo 위기 현황

<그림7>을 보면, 자전거-공유의 단어를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이 등 도

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유자전거가 단체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발전하였으나

관리에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이크, 메이투안 등 공유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이 연결되어 있어

공유경제가 사회자본을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에서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키워드 가운데 중심성이 강한 모바이크, 자전거 등으로 파악할 수 있

으며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간의 관계성을 보면, ‘자전거-공유

-경제’는 공유경제가 자전거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전거-공유-보

증금-오포(환불)-사용자’는 최근 자전거 공유서비스 기업인 오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용

자가 환불요청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모바이크-공급업체-계약분규-운영’은 자전거 공급 혹은 부품과

관련하여 공급업체와 분쟁이 출혐함을 의미한다. 공유자전거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 공급을 늘

리면서 그 과정에 분쟁이 출현하는 것을 파악된다. ‘자전거-도시-상황-진입(인식)’은 공유자전거가 도시에 진

입할 때 기업 혹은 도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전거-공유-보증금-환불(무인, 자금,

오포, 감독)’은 공유자전거 기업 특히 오포에 나타난 보증금 환불 불가에 관심이 많음을 의미한다.

밀접한 관계성은 띄고 있지 않는 키워드들로는 가격, 해외, 희망, 시대, 숙박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중

심성의 키워드와 멀리 있지만, 공유자전거의 발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라 판단할

수 있다.

<그림8>에서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은 중심성을 띄고 있는데, 그중 디디추싱, 모바이크, 헬로바이크 등 경

쟁업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유자전거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출현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관계성을 보면 ‘자전거-공유-융자-개미금융’은

‘자전거-공유-비즈니스모델-문제점-축소판’

‘자전거-환불-보증금’

‘헬로바이크-이익-매일-차량-감가삼각’

‘모바이크-원가-표시-알리바바’

‘보증금-자본-투자-원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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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공유자전거의 문제점 <그림10> 공유자전거 발전 현황

<그림9>에서는 자전거와 공유라는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중심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융자-자본-업종’

‘자전거-회사-출현-대량’

‘자전거-공유-시장-운영-기업-유랑’

‘자전거-디디추싱-업무-알리바바-대출’

‘자전거-공유-이익-메이투안’

‘공유-자전거-오포-보증금-환불’

<그림10>에서는 <그림9>에서처럼 자전거와 공유라는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중심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자전거-기업-현재

자전거-공유-킥보드-회사

자전거-모바이크-설립자-메이투안-이별

자전거-공유-사용자-보증금-운행-몰두

자전거-사용자-원가-운영-정밀화

보증금-환불-문제점 국가-업무

5. 결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공유 자

전거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적은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하고, 보도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

행한 것을 한계점으로 들 수 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사들이 많았으며, 소비자들의 의견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향후 연구계획으로 영향력이 높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보도기사, 블로그, SNS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분류하

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계획으로는 전문가 활

용과 기계학습기법중 군집분석 및 토픽분석을 활용하여 문서를 군집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정확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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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예측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중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범위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유경

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도출하여 한국과 중국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제대로 된

관리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아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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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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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과】 발표 ➄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플랫폼
: 신소매를 통한 중국 전통브랜드(老字号)의 발전전략

오혜정*1)

【목 차】

1. 서론

2. 신소매의 정의와 배경

3. 중국 전통브랜드(老字号) 신소매 사례

4. 결론

1. 서론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소비위주로 전환하면서 소비구조 및 소비 행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도시 구조의 고도화 및 인근지역의 빠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여행,

교육 등의 향유형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소비촉진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중국 소비구조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 플랫폼의 활용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편의성으로 모바일

중심의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소비시장의 심화확대와 더불어

시장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신기술과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80·90후 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력군으로 등장하였

다. 이들은 제품의 브랜드 중시, 프리미엄 소비, 레저·관광·친환경시장 형성 등 소비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1) 특히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소비에 익숙하며, 중국의 온라인 결재 및 관련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시키

고 있어, 이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타깃 마케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가운데 2016년 항저우에서 진행된 항저우 윈치 대회(杭州云栖大会)2)에서 현재 중국 모바일 기업의

선두주자인 알리바바 ‘마윈(马云)회장’이 5가지 ‘미래 소비 트렌드’3)를 제시하였다. 그 중 기존의 온라인 쇼핑

기업과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소매(新零售)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핵심기업들은 소비 구조의 변화를 위한 관련 전략을 발표하게 된다. 신소매는 ‘소매

혁신 및 패러다임 전환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推动实体零售创新转型的意见)’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혁신 전략

이다. 중국정부는 관련 문서를 통해 영역간의 융합을 통한 발전규범, 경쟁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물류, 서비스의 장점을 온라인 상품의 유통과 융합하게 하여 전체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지능화

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4) 이를 통해 온·오프

라인 유통의 장점을 결합하고, 소비자의 서비스체험 및 기존 오프라인의 유통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만

* 본 논문은 미완성단계로 인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지역통상전공.
1) 곽복선(2016), “중국소비시장의 패러다임변화와 진출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08, p.6.
2) https://yunqi.aliyun.com/?utm_content=se_1000054284
3) 신소매, 신제조, 신금융, 신기술과 신에너지
4) https://baike.baidu.com/item/%E6%96%B0%E9%9B%B6%E5%94%AE/20143211?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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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킴과 동시에 기업 또는 관련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전 및 모바일 시장의 증가와 함께 성장한 온라인 쇼핑은 시간의 장소와 제약 없이 쇼핑이 가능

하다는 편리함과 오프라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에서 판매되는 상품 품질에 관한 신뢰성의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체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소비, 맞춤형 소비가 등장하였다. 기존의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판매 수요와 소비자의 구매수요를 연결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면, 신소매는 구매행위와 소비자의 삶을 직접 연결해주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중국에서 100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화라오쯔하오도 신소매

를 통해 새로운 유통구조의 혁신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먼저 새로운 유통개념으로 제시된 신소매의 핵심전략을 이해하고, 둘째, 라오쯔

하오의 신소매 전환사례를 통해 전통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전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신소매의 정의와 배경

신소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물류’의 세 분야를 융합한 미래 소매유통의 새로운 모

델로 2016년 마윈의 연설을 통해 정의되었다. 전자상거래의 또 다른 대표 주자인 징동(京東)은 신소매 대신

‘무계소매(无界零售)’, 수닝(苏宁)은 ‘스마트소매’ (智慧零售)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무계소매는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경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마트소매는 온라인기술로 무장한 오프라인 매장의 스마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는 모두 신소매와 비슷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표1> 신소매의 정의

출처 정의

杜睿云 등

(2017)

인터넷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전 과

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업태구조와 생태계를 재창조하며, 온라인상의 서비스와 오프라인상의 

체험, 그리고 첨단물류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소매 형태

赵树梅 등

(2017)

전통적인 소매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태로 기업이 인터넷의 신진적인 사상과 기술

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소매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최신의 이념과 사유를 바탕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활동

王宝义 등

(2017)

소매의 본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중시되고 소비가 고도화되는 시대를 맞이

하여 옴니채널6)의 관점에서 구매, 레저, 커뮤니케이션 등과 관련된 소비자의 모든 다차원적인 

니즈를 만족시키려는 종합적인 소매업태 

     *자료: 박찬욱(2018), 중국의 신소매 유통혁명, 청람, p.4, 재인용. 

이들의 정의는 모두 전통적인 소매환경에 온라인 기술과 빅데이터 등이 접목되어 구현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 각각의 장점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창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 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기업들까지 신소매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신

소매가 새로운 소매유통의 트렌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상거래시장의 발전 둔화, 오프라인시장의 부진, 주력 소비층의 변화, 소비구조의 고도화, 중국정

부의 정책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 둔화를 살펴보면,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성장폭이 감소하면서 시장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실물경제의 상점운영, 판매, 고객 관리 등의 디저

털화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신세대 소비계층의 부상이 신

5) 박찬욱(2018), 중국의 신소매 유통혁명, 청람, p.3.
6) ‘모든 것,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접두사 옴니(omni)와 유통경로를 의미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로, 온 ·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쇼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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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의 발전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소비 주력군으로 떠오른 80·90후 세대들은 온라인 환경에

매우 익숙하며, 특히 차별화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

다.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점의 성장폭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날로 상승하는 임대료, 인건비

충당에 한계를 느낀 오프라인 상점들은 신소매를 통해 유통과 판매의 방법을 전환해 나가고 있다.

<그림1> 신소매의 구조

 

      *자료: [Weekly KDB Report, China Focus] 중국의 신소매 활성화 현황 및 시사점

이러한 배경하에 발전중인 신소매전략은 중국 전통기업인 라오쯔하오의 경영방식과 소매방식 또한 바꿔가

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3. 중화라오쯔하오의 신소매발전 사례

라오쯔하오란 중국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문 판매점에 주는 등록상표로 중국의 전통 문

화와 역사를 구비한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브랜드를 말한다.

중국 국가상무국 산하의 ‘라오쯔하오 진흥발전위원회(中华老字号振兴发展委员会)’가 직접 관리하며, 2018년

까지 중화라오쯔하오로 지정된 브랜드는 모두 1,128개에 달한다.

중화라오쯔하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1956년 이전에 설립된 브랜드로 둘째, 합법적인 상표 소유권

과 사용권을 보유해야 하며, 셋째, 높은 시장 경쟁력을 가진 제품, 기술, 서비스 외에 넷째, 뚜렷한 문화적, 역

사적 가치를 지니는 등의 네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7). 하지만 인증을 받은 라오쯔하오 기업들도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는 아이템, 단일화된 유통구조, 낙후된 경영방식 등으로 인해 전통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정도가 장기적자를 면하지 못하는가 하며 일부 라오쯔하오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름은 남아있지만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산 규모, 지역에 국한된 시장 등 제한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한계에 봉착한 라오쯔하오들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알리바바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티몰년화

제(天猫年货节)기간 동안 라오쯔하오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8)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성 높은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의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도 개

척 중에 있다. 아울러 기존의 전통상품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젊은 소비층에게 맞춤형 제품 제공

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층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라오쯔하오 기업의 개혁과 혁신에 관한 방법으로는 크게 라오쯔하오 기업의 O2O 시장으로의 유통 및 판매

구조 변화와 정부의 지원정책,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라오쯔하오기업의 O2O 발전 전략 사례에 관해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차이나랩(2019), “중국이 유서 깊은 브랜드를 지키는 방식”, (검색일: 2019.4.23.)
8) 박선경 (2018), “중국 라오쯔하오의 O2O변신”,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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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8년 중화 의약 및 화장품 라오쯔하오

순위 브랜드명 개요

1
퉁런탕

(同仁堂)

-마케팅 모델 통합. 전세계에 신규 리테일(소매) 매장 개설

-2015년 중국 최대 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壹药网에 최초의 중의 브랜드관을 개

설함(온라인 내진 서비스. 약품제공 등을 진행함)

2
윈난바이야오

(云南白药)
전통 중약을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융합. 연예인 효과를 통한 브랜드 구축

3
마잉룽

(马应龙)

톈마오(天猫) “톈즈하오(天字号, 전통브랜드와 토종브랜드의 신규 리테일 사업)” 프로

그램 참여. 바이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진행

4
바이췌링

(百雀羚)

창의성이 돋보이는 광고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핫한 모바일 콘텐츠를 내

세워 젊은층 공략

5
광위위안

(广誉远)
패션 디자이너와 손잡고 중약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패션을 파리 패션위크에 출품

    *자료: 2018《互联网周刊》&eNet研究院选择排行

<표3> 2018년 중화 술·음료·전통차 라오쯔하오

순위 브랜드명 개요

1
마오타이

(茅台)

클라우드 전자상거래인 O2O 기반의 마케팅 채널 재구축. 아리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재고관리 강화

2
우량예

(五粮液)
“전문매장 新 정책” 가동. 우량e뎬(五粮e店) 온오프라인 통합 매장 개설

3
뉴란산

(牛栏山)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술과 강점을 활용, 고객들에게 고효율적인 쇼핑경험을 제공

4
베이빙양

(北冰洋)
전통 유통채널 통합. 감성 마케팅을 통한 트랜드 선도

5
라오산 사설초수

(崂山蛇草水)
독특하고 신기한 맛으로 소셜 마케팅에 성공

    *자료: 2018《互联网周刊》&eNet研究院选择排行

<표4> 2018년 중화음식 라오쯔하오

순위 브랜드 개요

1
다오샹춘

(稻香村)

-전통 간식에서 명절 필수아이템으로. 전통 IP를 기반으로 트랜디 상품으로 변신

-2014년 징둥,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립

하여 인터넷 판매를 시작함. 

2
육필거

(六必居)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전자상거래를 접목시켜 유통채널 재구축

3
우팡자이

(五芳斋)
새로운 입맛의 DIY 쭝쯔(粽子)로 고객들의 구매욕구 자극

4
구이파샹

(桂发祥)
노후 매장 업그레이드.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

5
중제1946

(中街1946)
“리테일 매장의 차별화(千店千面)”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 선사

    *자료: 2018《互联网周刊》&eNet研究院选择排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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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18년 중화 패션 및 액세서리 라오쯔하오

순위 브랜드명 개요

1
헝위안샹

(恒源祥)
품질과 입소문을 내세워 “메이드 인 글로벌(全球造)” 추진

2
저우다성

(周大生)

아리바바(阿里巴巴)와 손잡고 AR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 오프라인 스마트 체험매

장 개설

3
후이리

(回力)

-“전자상거래+직접판매” 전략 업그레이드. 비내구성 소비재 전략을 통해 젊은 소비

자층 확보

-왕홍 마케팅 전략, 복고 열품에 힘입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함. 

4
보스덩

(波司登)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반하여 신규 리테일 “회원 연동, 재고 연동, 매장 연동(三通)” 

구도 형성

5 산챵(三枪) 트랜드를 거스르는 오프라인 매장 전략. 이미지 쇄신 및 IP 활용

    *자료: 2018《互联网周刊》&eNet研究院选择排行

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라오쯔하오는 자체적으로 제품 및 포장의 업그레이드, 신소매를 기반으로 하

는 판매방식의 다양화, 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부 정부의 관련 정책 발표를 통한 발전 방안 제시이다. 중국 상무부의 주도에 의한 ‘중화라오

쯔하오 혁신과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老字号改革创新发展的指导意见)’을 통해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전통 기술에 대한 계승지지,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 경

영 관리 방식 개혁, 오래된 장소 보존 등 8대 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며,9) 현재 라오쯔하오 발전전략과 방향성

을 전면적으로 제시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로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온라인 판매지원이다.

먼저 티몰의 경우 톈쯔하오(티몰+라오쯔하오의 합성어)프로젝트를 통해 라오쯔하오가 신소매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티몰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10)

다음으로 징동은 ‘중화라오쯔하오 무경계 소매 발전 연맹(中华老字号无界零售联盟)’을 통해 음식에서부터

문화적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라오쯔하오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향후 3년내에 라오

쯔하오 기업의 성공적인 발전 사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다. 11)

유통과 경영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라오쯔하오의 O2O발전 사례 중에서 중화음식의 ‘우팡자이(五芳斋)’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9) 商务部流通业发展司(2017), 商务部等16部门联合印发《关于促进老字号改革创新发展的指导意见》
10) 차이나랩(2019), “중국 100년 역사 기업들, 망하기 어려운 이유”, 검색일: 2019.4.23.)
11) 京东超市成立中华老字号无界零售联盟年货节现已开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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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우팡자이(五芳斋)

- 2010년 단오절에는 인터넷전용 판매 상품 7종을 제작하였

고, 선물포장 상자 역시 푸른색 나뭇잎으로 바꾸어 친환경을 

강조하였으며, 그 결과 그해 단오절 기간에 20만개가 판매되

었다.12)

- 신소매를 통해 우팡자이는 2017년 전체 온라인 판매금액이 

4억위안을 넘었으며, 클릭횟수는 3400만을 넘는 성과를 달성

했다.

- 티몰 쇼핑몰을 통해 쫑즈와 함께 마시기 좋은 차 세트를 

출시하고, 개인이 원하는 내용물을 직접 넣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맟춤형 쫑즈를 판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2018년 24시간 무인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음식의 주문에서

부터 서빙, 계산에 이르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을 체계화 한다. 

 *자료: 中华老字号品牌发展指数 (2018)

절강성 가흥시에 본사가 있으며, 1921년 설립된 우팡자이는 중국 전통명절인 단오절날 먹는 쫑즈를 만드는

대표 기업으로 다양한 맛을 추가한 쫑즈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2018년부터 앱을 통한 주문과 무인 스마트

레스토랑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소매 구조로 전환하였다.

4. 결론 및 시사점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제시한 신소매는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융합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나아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전세계를 향

해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소비구조 변화를 감안하고, 기존의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제시된 신소매는 앞으로 중국의 유통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은 소비층에 맞는 특성화 마케팅, 지역을 세분화한 마케팅, 온라인 마케

팅의 강화 등의 정책들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한강우(2011), “중국의 전통브랜드 발전 전략: 북경라오쯔하오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제16집, p.311.



중국 파견학생 문화역량 향상의 요인분석 / 최선진 ․ 273

273

【사회과학 분과】 발표 ➆

중국 파견학생 문화역량 향상의 요인분석

최선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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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제언

4. 결론

1. 서론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1)이 있다. 초창기 에라스무스 프

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외국어와 전공 능력향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학생들의 문화역량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문화 태도와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

다.

해외교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참여자의 경험에 따른

역량 변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의 해외파견 지역은 영어권

국가가 대다수였으며, 중국 지역과 관련 연구 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 그룹으로 구분되어 연구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어 교환 파견 지역을 중국지역 파견 학생으로 한정하고,

교환학생 참여 이후의 전체적인 문화역량 향상과 각각의 세부역량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

고, 문화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학습자들의 교환학생에 대한 개선

점과 바라는 점을 조사하여 문화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소재 4년제 A대학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지역 교환학생 프로그램 파견 합격생

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교환 완료 후 성적등록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 조사를 시행

했다. 전체 설문응답자 126명 중, 사전-사후 설문지를 모두 마친 53명의 응답자를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학생 후 문화 역량 향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연구대상자의 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문화역량은 언어능력 향상과 성취감과 관계가 있는가?

* 부산외국어대학교
1)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은 유럽 연합에 속한
나라들 사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1987년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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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역량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문화역량 개념에 관한 연구는 1980년 미국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각각의 분야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화와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문화역량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Fantini·Tirmizi(2006)2)는 문화역량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때 적절하게 수

행해야 하는 능력의 복합체로 정의하고, 제시한 문화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해외 자원봉사 교류 참여자를

대상으로 문화역량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했다. 양적조사의 문화역량은 4가지 하위항목인 지식(Knowledg

e). 태도(Attitude), 기술(Skills), 인식(Awareness)으로 구분 하였고, 문화역량과 관계된 의사사통 문항도 추가

하여 문화역량이 의사소통의 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조사했다.

<표2> Fantini·Tirmizi와 이 측정도구를 사용한 국내 연구

연구자 항목 문항 수

Fantini·Tirmizi (2006) 지식, 태도, 기술, 인식, 언어능력 57

이두원(2011) 지식, 태도, 기술, 인식 50

김영기(2016) 지식, 태도, 기술, 인식, 언어능력 9

한종임(2016) 지식, 태도, 기술, 인식, 언어능력 24

연구자에 따라 문화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서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요소 역시 서술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분류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문화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 문화역량 측정 도구

의 기본 모델로 사용한 Fantini·Tirmizi(2006)의 문화역량평가 척도와 선행연구의 이두원(2011), 김영기외(201

6), 한종임(2016)3)의 척도를 함께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했다. 문화역량의 세부 구성 요소는 지식, 태

도, 기술, 인식 4가지 항목으로 구분 했고, 언어능력 향상과 참여자의 성취감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문화역

량 향상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표3> 설문지 구성 1

항목
문항 수

사전 사후

공통 이름, 학번, 교환 시작일과 종료일 3 3

교환동기
외국어능력, 새로운경험, 학기혜택, 문화체험, 

학문경험, 스펙추가, 학점인정, 새로운친구 (순위식대답)
1 -

교환선택이유 도시크기, 주변관광지, 인지도, 희망학교여부, 추천여부 5 -

개인별

특성

사전
성별, 자격증, 중국체류경험, 교내평점평균, 파견종류,

사전준비, 개인성향(적극도 등의 성격), 현지지인여부 8 3

사후 수업형태, 현지인과의 교류, 교환당시 학습량

<표4> 설문지 구성 2

2) Fantini·Tirmizi(2006),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World Learning Publications』p.27-35.
3) 이두원(2011), “한-중 대학생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수행능력에 대한 탐색연구”
김영기 외3명(2016), “외국인 유학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연구”
한종임(2016), “가상교실 기반의 국제문화 교류협력 활동이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국제문화 이해 역량에 미치
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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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수

사전 사후

문

화

역

량

지식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

3 3중국 규범에 대한 지식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문화, 정치, 경제)

태도

문화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3 3문화교류에 대한 노력하는 태도

현지인과의 교류에 대한 태도

기술

수업참여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3 3현지인과의 교류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중국 매체 활용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

인식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 인식

3 3중국 문화에 대한 학습 인식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

언어능력

회화 능력향상 (듣고, 말하기) 

3 3독해 및 작문능력 향상 (읽기, 쓰기)

언어능력 목표 도달 정도

성취감

성적 향상

3 3중국에 대한 흥미 고취

현지 친구 사귀기

바라는 점 개선사항 또는 하고 싶은 말 (주관식) 1 1

계 36 25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통계프로그램 SPSS(ver.25)를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맞게 통계 처리하고, 통계의 유

의수준은 p<.05로 설정했다. 각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사용했고, 교환학생 사전, 사후의 문화역량

향상 통계 결과와 사후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비교분석(t-검증,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했고, 언어능력과 성취감에 대한 문화 역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3. 측정결과와 요인분석

교환학생 경험을 통하여 학문을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전 동기와 부합하는 교환학생 생활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문화역량과 관련하여 그 요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3.1 교환학생 전, 후에 따른 문화역량 변화

교환학생 후의 전체 문화역량의 평균 점수는 3.93으로 교환 전 보다 약 0.42 정도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t=-8.219(p<.01) 유의미했다. 따라서 교환학생 생활이 문화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3.2 문화역량 향상의 요인분석

3.2.1 교환 전 요인과 문화역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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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전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환학교 선택이유와 개인특성별 요인 2가지 부분으로 나누

어 조사했다. 먼저 교환학교 선택조건인 도시크기, 주변관광지, 인지도, 희망학교여부, 추천여부 5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희망 학교이거나 인지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학생들의 문화역량 평균이 희망학교와

인지도를 아는 학생들 보다 높았다. 개인특성별 문화역량 관계에서는 A대학교 교환학생 선발기준이 되는 자

격증 급수와 교내 평균 평점이 높을수록 교환학생 선정에 유리한 조건과 달리 자격증이 없는 학생과 교내성

적이 중간인 학생들의 문화역량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사전준비(F=3.830,p<.05)를 열심히 준비한

친구와 개인성향(F=6.190,p<.01)이 적극적인 학생들의 평균도 높았는데,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개인성향이 문화역량 향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나왔다.

3.2.2 교환 과정 중의 요인과 문화역량과의 관계

교환 과정 중의 문화역량향상과 관계된 요인으로는 교환학교의 수업형태, 현지인과의 교류, 교환 당시의 학

습량에 대해서 사후 문화역량의 평균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교환학생 기간 중 중국 교내 학생들과 본과수업

을 듣고, 현지인과의 교류가 빈번하며, 학습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문화역량 향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현지인과의 교류(F=5.240,p<.01)와 학습량(F=3.106,p<.05) 항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

타났으며, 교환 과정 중 현지인과의 교류가 문화역량 향상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3.2.3 교환 후 문화역량향상과 관계된 요인분석

교환 후의 문화역량향상과 관계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능력과 성취감 정도를 사전과 사후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 정도를 알아봤다.

교환 전과 후의 언어능력에서는 듣고 말하기, 독해능력의 평균은 다소 상승했지만, 사전에 기대했던 목표와

교환 후의 목표달성 평균은 다소 하향했다.

성취감 영역에서는 국내 성적보다 중국에서 성적이 조금 낮아졌지만, 중국에 대한 흥미 고취는 대폭 증가

했다. 어떤 부분은 상승하고 어떤 부분은 하향했지만, 교환 전과 후의 언어능력과 성취감에 대한 사후문화 역

량의 상관관계 값은 하위항목(언어능력:듣고말하기,독해,목표달성/성취감:성적,흥미,현지친구) 모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역량 향상이 학생들의 교환학생 기간 동안의 주목표인 언어능력 향상(듣고

말하기, 독해)과 성취감(흥미) 향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 할 수 있다.

3.2.4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제언

앞의 통계를 통해 문화역량이 높으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성취감도 함께 향상 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

다. 앞선 설문조사 통계결과와 학생들이 대답한 개선점과 바라는 점의 주관식 답변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만족스러운 교환학생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환학생 선발방법 변경 또는 추가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기존 선발 조건은 교내 평균평점,

자격증점수, 면접으로 선발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통계 결과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과 교내 평균 평점이 중간

인 학생들의 문화역량이 비교적 높았다. 또한, 가고자 하는 학교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사전정보력과 학생의

적극도가 높을수록 문화역량이 높은 결과를 참고하여 선발 조건에 이를 추가한다면 파견 학생이 더욱 성공적

이고 만족스러운 교환학생 생활을 이수하고 올 것이라고 본다.

둘째, 주관식 질문에 대답한 학생 20명 모두가 “파견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정확한 정보와 공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파견학교, 교육과정, 학교 활동, 기숙사, 학점인정 등의 정보)”고 서술했다. 앞선 통계에



중국 파견학생 문화역량 향상의 요인분석 / 최선진 ․ 277

277

서 학생들의 사전정보량에 따라 문화역량의 평균점수가 달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단체 OT가 아닌

국가별 또는 학교별 정보를 학교 측에서 알려줄 수 있도록 개별 OT와 사전 모임을 자주 주선해야 된다고 본

다. 특히, 기 경험자가 정보 전달 시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정확한 정보와 더 많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문화역량이 해당국의 언어를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문화역량

평균이 비교적 높았던 현지인과의 교류(4.05점)와 교환학교 동기인 현지 친구사귀기(4위)를 교내에서 적극 활

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지에서 현지인을 사귈 수 있게 교환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교내에서 사전에 ‘탄뎀수업4)’과 ‘E-탄뎀5)’을 통하여 현지 친구들을 미리 알게 된다면

현지에서 보다 빠른 적응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교내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현지

친구도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존의 교환학생 생활보다 더 높은

문화역량이 제고 될 것으로 본다.

4. 결론

대학생의 해외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문화역량

변화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성공적인 교환학생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측정 도구로는 Fantini·Tirmizi의 문화역량평가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맞게 수정 보완하

여 사용했으며, 교환학생 전과 후의 문화역량 변화를 전체 문화역량 합계의 평균과 하위 항목별(지식, 태도,

기술, 인식 평균) 평균에 대한 변화를 통계 처리한 결과 각 영역별 모두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환학

생을 통해 문화역량이 향상되었다는 본 연구의 주제를 성립 시켜주며, 문화역량 향상에 대한 요인을 교환 전

과 교환 과정의 단계로 분석했다. 또한, 교환 과정 후에 대해서는 문화역량 향상과 언어능력향상, 성취감에 대

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문화역량이 높을수록 언어능력과 성취감도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선발방법 변경 또는 추가선발 조건에 대한 제언과 파견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각 학교별 OT

또는 기 경험자 참여 모임 자리 마련, ‘탄뎀수업’과 ‘E-탄뎀’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현지 친구사귀기를 제언

했다.

교환학생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기원하며, 본 연구의 제언을 바탕으로 파견 학생들의 문화역량

향상과 함께 언어능력 제고, 높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한다.

4) 설문 대상자인 A 대학교의 정식 교과과정으로, 중국인과 한국인이 1:1로 매칭되어 자기주도학습 수업을 하면서 중국인
은 한국인을, 한국인은 중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이다.

5) A대학교 탄뎀 센터에서 각 지역의 외국인과 국내 학교 학생들을 매칭시켜 언제 어디서든지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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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분과】 발표 ➇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3항 토지제도’ 개혁 실험과 <토지관리법> 수정안을 중심으로

서석흥**1)

【목 차】

1. 머리말

2. 농촌 토지제도 개혁 추진의 배경

3. ‘3항 토지제도’ 개혁 실험의 경과

4.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의 주요 내용

5. 분석과 평가

6. 맺음말

1. 머리말

토지제도는 국가의 기초 제도로서 경제사회 발전과 장기적 통치 안정에 관련된다. 특히 사회주의 혁명 이

후 토지 공유제도(도시 토지는 국유, 농촌 토지는 집체소유)를 취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018년

12월 중국 토지제도의 2개의 중요한 개혁 법안이 제출되었다.

첫째는 2018년 12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표결 통과된 <농촌토지청부법> 수정안이다. 그 주요 내

용은 원래의 집체토지소유권-토지청부경영권의 ‘양권’(兩權) 외에 새로운 토지경영권을 신설하여 토지의 ‘집체

소유권-농호청부권-사용권’의 ‘3권분치’(三權分置)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은 자신의 토지 청부권

을 유지하면서 농촌집체 내부에서 경영권을 유통할 수 있고, 집체 외부의 타인이나 기업에 경영권을 임대, 출

자, 기타의 방식으로 이양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경영권이 하나의 물권으로 격상되어 농민의 더욱 큰 재산권

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2018년 12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토지관리법> 수정안 초안이다. <초안>은 비

농업 건설 사용 토지는 반드시 국유화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중국 토지제도의 매우 중대

한 변경이다. 즉 도시화가 교외 농촌지역으로 확산될 때 공공시설이나 상업개발, 혹은 관광개발에 필요한 토

지를 국유화를 위한 징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촌 집체토지의 직접 시장거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이다. 이제 도시 자본이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과 직접 협상하고 농촌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

었다. 농민이 시장의 게임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화에 따른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 두 가지 토지개혁 조치 중에서 중국 토지제도에 더 큰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것은 <토지관리법> 수

정안 초안이다. <농촌토지청부법>의 ‘3권분치’ 조항은 이미 농촌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론

화, 법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토지관리법> 수정안 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 4년간 추진되었던

‘3항 토지제도(三塊地)’ 개혁 실험을 살펴보고, <토지관리법> 수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후, 그 의미

를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다.

* 미완성 초고로서, 인용 출처와 참고문헌도 표기하지 못하였음. 추후에 보완 예정임.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ssk668@pknu.ac.kr)



2019年度 春季 聯合 學術大會

280

2. 농촌 토지제도 개혁 추진의 배경

1) 중국의 현행 토지제도의 개요

<그림1> 중국의 토지 분류

2) 농촌 토지제도 개혁 추진의 배경

3. ‘3항 토지제도’ 개혁 실험의 경과

농촌 토지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이 정식으로 명확히 제시된 것은 2013년 11월 12일 당 18기 3중전회

에서 통과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키는 데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

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였다. <결정>은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 건설용지 시장의 건설을 정식으로 제기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허용과 토지 징수제도(徵地制度)의 개혁, 토지개발

이익의 국가·집체·개인간 합리적인 분배 기제 수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토지제도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학계에서

도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결정> 이후에도 1년 이상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에 현

상을 타파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혁 실험이 결정되었다. 즉 전국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다양한

개혁 실험을 해 보고, 성과가 좋은 개혁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개혁 경험을 총괄해 <토지관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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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고 제도화하자는 것이었다.

2014년 12월 중앙 전면개혁심화 영도소조 7차회의와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농촌 토지징수, 집체 경영성 건

설용지 시장 진입, 택지제도 개혁 실험 업무에 관한 의견>이 심의 통과되었다. 2015년 2월 27일 제12기 전인

대 상무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베이징시 大興區 등 33개 시범현(시·구) 행정구역

에서 관련 법률 규정을 잠시 조정 실시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실험 지역에서는 <토지관리법>

과 <도시부동산관리법> 등 기존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혁 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하였다.

2105년 3월 23-25일 국토자원부가 ‘실험업무 안배 및 훈련회의’를 개최하여 농촌 토지제도 개혁 3항 실험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처음에는 1개 지역에서 한 가지 실험을 전개하는 것으로 했다. 즉 토지 징수제도 개혁

실험지역 3곳,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실험지역 15곳, 택지제도 개혁 실험 지역 15곳을 안배하였다.

이후 농촌 토지개혁 3항 실험의 전체성, 계통성, 협동성 및 종합 효율 제고를 위해, 점차로 각 실험지역을 확

대하고 실험 간의 연계를 강화해 갔다. 2016년 9월에는 토지 징수제도 개혁과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

입 실험지역을 33개 전체 실험현(시, 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택지제도 개혁 실험지역

도 33개 전체 실험현(시, 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33개 실험지역 전체에서 각각 3항 개혁 실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다. <토지관리법> 수정 작업과의 연결을 위해 실험 기간을 2017년 12월 말에서 20

18년 12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였다.

개혁 실험은 “농촌 토지 집체소유제의 불변, 경지면적의 감소 불허, 식량 생산량의 감산 불허, 농민의 이익

손상 불허”의 전제하에,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여 각 지역별로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탑 레벨의 종

합적 설계와 기층의 과감한 탐색을 결합하여, 통합적인 연계와 협조를 추구한다는 원칙과 지침에 따라 추진되

었다. 또 실험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 복제할 수 있고 법률 수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도출

을 목표로 했다.

2018년 12월 23일 제13기 전인대 7차 회의에서 국무원은 <농촌 토지징수,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진입,

택지제도 개혁 실험 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였다. <총괄보고>는 2018년 12월까지 33개 실험 현(시·구)에

서의 3항 개혁 실험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①신규 방식에 의한 토지수용 1,275종, 18만 畝, ②집체 경

영성 건설용지 시장 거래 1만여 종, 9만여 畝, 총가액 257만 위안, 조절금 수취액 28.6억 위안, 집체 경영성 건

설용지 담보 대출 228종, 36.6억 위안, ③한산 택지 퇴출 14만 호, 8.4만 묘, 농촌주택 담보 대출 5.8만 종, 111

억 위안 등이다.

<총괄보고>는 이상의 성과와 동시에 문제와 부족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33개 실험 지역의 개혁 추진

이 불균형하고, 몇몇 지역은 실험 항목 수가 많지 않다 ; 일부 실험 지역은 촌급 토지이용 규획 편제와 택지

의 권리 확정·등기·증서 발급 등의 기초 작업이 아직 미비하다. 또, 3항 개혁 실험 지역의 표본 분포가 불균형

하고, 토지 징수제도 개혁 실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33개 실험 지역에서 실시한 1,275종의 토지징수 항목

중 72%인 917종이 河北 定州、上海 松江、浙江 义乌、福建 晋江、山东 禹城 등 5개 실험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또 내용 면에서, 국가, 집체, 개인 3자간의 유효한 수익 분배 방식이 많지 않다 ; 택지의 ‘3권(소유권-자

격권-사용권) 분치’의 탐색과 실천이 불충분하다.

4.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의 주요 내용

국토자원부는 농촌 토지징수,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택지제도 개혁 실험의 경험을 총괄한 기초

위에서 <토지관리법 수정안>(의견수렴고)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8월 국무

원에 보고하였다. 司法部는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농업농촌부 등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 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의견을 묻고, 현지 조사와 전문가 공청회 및 관련 부처 좌담회를 열고, 자연자연부와 공동으로 수정 작

업을 거쳐 <토지관리법> 수정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 초안은 2018년 12월 23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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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회의에 제출되어 1차 심의가 이루어졌다.

토지관리법 수정안(초안)은 총 29조로, 농촌 토지제도 3항 개혁의 핵심내용을 포괄한다.

1) 토지징수 관련 규정

첫째, 토지징수 범위를 축소하였다. 현행 토지관리법에서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는 반드시 국유토지

혹은 징수하여 국유로 전환한 원 집체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집체토지를 징수할 수 있

는 경우를 군사·외교용 용지, 정부가 조직 실시하는 기초시설 건설, 공공사업, 보장성 주택 건설, 구역(成片)

개발 건설 및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등 6가지로 한정하였다. 그 중 ‘구역 개발 징수 토지’의 범위는 토지

이용 총체규획이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그밖의 토지는 구역 개발의 명의로 징수할 수 없

도록 하여,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을 위한 공간을 남겨 두었다.(12조, 14조)

둘째, 토지징수 절차를 더욱 규범화했다. 시·현 인민정부가 토지징수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의 현상조사와

공고, 피징지(被徵地) 농촌집체경제조직 및 구성원의 의견 청취, 사회안정 리스크 평가 등 사전 작업을 하고,

징수대상 토지의 소유권자, 사용권자와 보상 안치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의 추산과 조달 보증 후에야 토

지징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6조)

셋째, 피징지 농민에 대한 합리적 규범적 다원적인 보장기제를 마련했다. 실험 경험을 총괄한 기초 위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 피징수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의 유지와 장기 생계의 보장을 규정했다. 징수농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표준은 성·자치구·직할시가 구역 종합지가를 제정해 확정 공표한다. 구역 종합지가

표준은 토지의 원 용도, 토지자원 조건, 토지 생산액, 안치 인구, 구역 위치, 수급 관계 및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한다.

피징지 농민의 거주와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민의 주택보상 비용과 사회보장 비용 두 항목은 별

도로 규정했다. 농촌 촌민의 주택은 선 보상 후 이주, 주거조건 개선의 원칙에 따라 택지를 새로 안배하여 건

축하게 하거나 안치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권을 보장한다. 또 피징지 농민은 상응하는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에 편입시킨다.(17조)

2)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관련 규정

첫째, 시장진입 조건을 명확히 했다. 토지이용 총체규획이 공업, 상업 등 경영성 용도로 확정하고 법에 따

라 등기된 집체건설용지는 토지 소유권자가 판매, 임대 등의 방식으로 단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또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용지 공급, 공사 기간, 사용 기간, 규획 용도와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

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의 회수는 쌍방이 체결한 서면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20조, 22조)

둘째,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후의 관리 조치를 명확히 했다. 토지관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

체건설용지 사용권자는 엄격히 토지이용 총체규획이 확정한 용도로만 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집체건설용지

사용권의 최고 연한, 등기 등은 동일 용도의 국유건설용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의 자

연자원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21조)

3) 택지제도 관련 규정

첫째, 택지 권리 보장 방식을 개선했다. 농촌 촌민은 1가구가 한 곳의 택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택지면적

은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1인당 토지 면적이 적어 1가구 1택

지를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민의 동의하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여 농촌 촌민의 주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택지 관리제도를 개선했다. 농촌 촌민이 영구 기본농전을 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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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택지 심사 비준권을 일선 단위로 하방하여 농촌 촌민이 신청한 택지는 현정부 대신 향(진) 인민정부

가 심사 비준하도록 했다. 단 농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농지 전용수속을 밟도록 했다.

또, 촌민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후 재차 택지를 신청하면 비준을 불허한다고 규정했다. 당과 정부기

구 개혁에 따라 국무원의 농업농촌부가 전국 농촌 택지개혁과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책임지도록 했다.(19조,

23조, 26조)

셋째, 도시로 이주하여 호적을 취득한 농민이 자원하여 유상으로 택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지

의 자원 유상 퇴출기제를 열어주었다. (19조 6항)

이상의 수정 외에도 <초안>은 경지(특히 영구 기본농전)의 보호를 강화했고, 다양한 법규의 연계와 통일성

(‘多規合一’)을 위한 공간을 남겨 놓았으며, 농지 전용의 심사 권한을 하급 정부에 이양했다. 또 성급 인민정부

가 토지 징수 비준 사항을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5. 분석과 평가

1) 토지 징수제도 개혁

토지 징수제도에 관한 학계와 정책계의 대표적 관점은 다음 4가지이다.

① 취소론 : 정부의 토지 징수는 농민의 재산권에 대한 수탈이므로 징지제도를 취소하고 모든 집체토지의

시장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전면축소론 : 토지 징수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공공용도’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③ 시가보상론 : 이 관점은 징수토지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춘다. 토지의 원 생산액 30배 이내라는 상한

규정을 취소하고, 보상 표준을 대폭 제고해 ‘시가’로 농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④ 총체합리론 : 토지 징수는 정부의 합법적 권력이고, 토지공유제 기초 위의 현행 징지제도는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 보완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정부의 토지 징수제도 개혁은 징수 범위의 축소, 징수 절차의 개선, 보상 방식의 변경 등 3가지 내용

을 포함한다. 이 중 쟁점이 되는 것은 징수 범위의 축소와 보상 방식의 변경이다.

먼저 징수 범위의 축소를 보자. <초안>은 “비농업 건설에 사용하는 토지는 반드시 국유토지나 징수하여 국

유로 전환한 원 집체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징수 범위의 축소를 위한 길을 열었다.

또,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 혹은 징용할 수 있다”는 원래의 포괄적인 규정

대신에, 토지징수가 가능한 범위를 6가지 정황으로 한정하였다. 그 중의 하나로 “토지이용 총체규획이 확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 내의 구역(成片) 개발”을 포함시켰다.

중국의 헌법은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를 징수하고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여기서 공공이익을 공익용지로 한정하지 않고, “토지이용 총체규획이 확정한 도시

건설용지 범위 내의 구역 개발”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즉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건설(즉, 상품주택 건설을 위

한 도시구역의 확장이나 공업 및 상업단지 개발 등) 자체를 공공이익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이는 취소론은

물론 ‘공익용도-비공익용도’를 기준으로 공익용도에만 징지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전면축소론도 취하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급진개혁론자들은 지방정부가 토지이용 총체규획의 변경을 통해 토지징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여전히 남겨 놓았다고 비판한다.

다음, 보상 방식의 개선을 보자. <초안>은 징수 토지의 보상을 원 생산액 30배 상한 규정을 취소하고, 지

방 정부가 제정 공표하는 구역 종합지가 보상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주택 보상과 사회보장 체계 편

입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징수토지에 대한 보상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가보상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 생산액 30배 상한 규정이 취소된 후 보상 표준(구역 종합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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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어떻게 확정하고, 사회보장 비용을 어떻게 안배하며, 피징지 농민에 대한 대체 취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향후의 구체적 실천 과제로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징수제도 방면에서 수정안 초안은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계

속 토지징수를 통해 급속한 도시화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지난 4년간의 징지제도 개혁 실험은 급진적 개혁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33개 실험 지역에서

실시한 1,275개 징지 항목 중 72%가 5개 실험 지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개혁의 내용이 대부분 징지 절차의

개선이나 보상 방식의 개선에 집중되고, 징지 범위의 축소라는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였다. 징지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나 토지 보상을 대폭 제고하면 지금까지 징지제도를 통한 토지재정 수입에 크게 의존해 온 지

방정부의 재정 예산에 큰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징지제

도 개혁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부딪쳐 성공할 수 없다. 또, 피징지 농민과 다른 농민과의 이익 균형 문제, 급속

한 도시화에 따른 정부의 계획적 토지 공급에 미칠 영향 등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해결되

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도부는 ‘안정적으로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이는 앞의 토지 징수제도 개혁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초안>은 비농업 건설 사용 토지는 반드시 국유토

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촌 집체 건설용지가 징수를 통해 국유토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지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는 국유토지와 집체토지의 ‘동일한 토지, 동일한

권리, 동일한 가격’(同地同權同價)의 실현이라는 커다란 진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진입이 허용된 것

은 농촌의 전체 건설용지가 아니라 그 일부인 집체 경영성(공업, 상업 등) 건설용지에 한정되고, 거래 후 토지

의 용도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우선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범위를 보자. 원래 2014년 12월의 중앙 전면개혁심화 영도소조 7차회의 심의

를 거쳐 2015년 1월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연합 발표한 <농촌 토지징수,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택지제도 개혁 실험 업무에 관한 의견>에서는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를 “기존(存量) 농촌 집체 건

설용지 중 토지이용 총체규획과 도농규획이 공장·광산·창고, 상업·서비스 등의 경영성 용도로 확정한 토지를

가리킨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혁을 시작할 때 애초 중국정부의 의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까지 발흥했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쇠퇴한 농촌의 미이용 향진기업 용지를 활용하려는 의도였다고 평가된

다. 그런데 이번 <초안>에서는 “토지이용 총체규획이 공업, 상업 등 경영성 용도로 확정하고 법에 따라 등기

된 집체건설용지”라고 규정하여 ‘기존’(存量)이란 말을 빼 버렸다. 토지이용 총체규획은 조정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조정을 통해 새로 형성된(增量) 집체건설 용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농촌 집체 건설용지의 규모는 약 4,200만 畝로 전국 집체 건설용지 총량의 13.3%를 차지한다. 규모

의 크기와 비중을 차치하고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건설용지의 지역적 분포가 극히 불균등하다는 것이

다.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첫째는 동부 연해지구, 그 중에서도 특히 광둥, 장쑤, 저장성이 가장 많고, 둘

째는 대도시 근교지역과 도시내 농촌(城中村)에 많다. 1980~90년대 이들 지역에 향진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

했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지역을 제외한 여타 농촌에는 기존(存量)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가 거의 없고, 따라서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범위를 기존 건설용지에만 한정하면 전국 농촌에 새로 발흥하는 농촌산업(농산품 가

공이나 축산 무해화처리, 농촌 관광 등)에 건설 용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지이용

총체규획의 조정을 통해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급진 개혁론자들은 농촌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미이용(空閑) 택지도 규획 조정을 통해 경영성 건설용지로 변

경하고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총안>에서는 일단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또 <초안>은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거래 후 토지 사용권자가 엄격히 토지이용 총체규획이 확정한 용도

로만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이 토지는 공업, 상업·서비스업

등의 경영성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상품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은 불허하였다. 따라서 이 정책이 도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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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 또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과 도시 주택시장에 미칠

충격과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저가 임대주택이나 공유주택 등을 건설하는 실험이 전개되어 정책의 틈을 벌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다음에 토지 개발수익 분배의 문제를 보자.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직접적인 시장 진입과 시가 거래는 이

러한 건설용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농민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같은 토지라도 토

지규획이 건설용지로 규획하느냐, 어떤 종류의 경영성 용도로 규획하느냐에 따라 수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초안>에서는 이 개발수익 전부를 집체조직과 그 구성원(농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20~50%를 조절금으로

지방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절금 납부 이후 농촌 집체조직과 농민이 얻는 수익이 토지징수 보상

수익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징지보상 수익보다는 크겠지만 현격한 격차가 나지는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가 크면 이후 다른 토지의 징수 추진이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 택지제도 개혁

이번 <초안>에는 택지제도 개혁 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한 농민의 주거수요 충족, 택지 심사 인허가권

의 하급정부 이양, 도시정착 농민의 택지에 대한 자원 유상 퇴출기제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8년 <1호문건>에서 제기된 농촌 택지의 집체소유권-농민자격권-택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3권

분치’ 개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3항 토지개혁 실험의 <총괄보고>에서도 “택지의 ‘3권 분치’의 탐색

과 실천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듯이 아직 충분한 개혁 실험의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택지제도 개혁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농민 주거권의 보장’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오랫동안 존재해 온

두 가지 주장의 충돌이다. 택지의 ‘3권 분치’는 농민이 택지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게 하면서 그 재산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설계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농촌 청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청부권-사

용권의 ‘3권 분치’ 개혁과 유사하다.

급진개혁론자들은 농민의 택지 자유 거래가 한편에서는 농촌의 방대한 비어있는(閑置) 택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농민에게 도시 초기 정착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는 또한 도시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

대자들은 이러한 가치있는 택지는 도시근교 농촌의 전국 5%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택지 자유거래가

허용되면 도시자본의 농촌 택지 겸병과 투기 만연이 우려되고, 실업 농민공의 안전판이 제거되어 도시빈민굴

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한다.

1년 더 연장된 개혁 실험을 통해 2019년 농촌 택지의 ‘3권 분치’ 실험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재수정된 토지

관리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공식 방침은 택지의 사용권 거래를 허용하

더라도 도시주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 또 용도를 별장이나 호화주택 건설은 불허하고, 농촌 관

광용 민박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초안>에서는 농촌택지 관리의 주관 부서를 이전의 원 국토자원부(2018년 3월 국무원의 기구 개

혁 이후에는 자연자원부로 개편)에서 농업농촌부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토자원부가 전국의 국토

관리 측면에서 농촌택지를 관리해 왔다면, 이후에는 농업농촌부가 향촌진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촌 택지

를 활용할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6. 맺음말

2019년 3월의 제13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농촌 토지징수, 집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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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건설용지의 시장 진입, 택지제도 개혁 실험의 성과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인대 입법위는

금년도 입법추진 법안 중의 하나로 <토지관리법>의 수정을 포함시켰다.

이어 2019년 5월 5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합동으로 <도시·농촌 융합발전의 체제·기제와 정책체계를 수립

하고 건전화하는 데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建立健全城乡融合发展体制机制和政策体系的意见)을 발표

하였다. 여기에는 농촌의 토지제도 개혁 관련 내용으로 ‘농촌 택지제도의 온건하고 신중한 개혁’과 ‘집체 경영

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제도의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택지제

도 개혁 면에서는 “택지의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의 ‘3권 분치’를 탐색하여, 택지의 집체소유권을 확고히 하

고, 택지의 농호 자격권과 농민 주택 재산권을 보장하며, 택지와 농민 주택의 사용권을 적당히 활성화한다. 농

촌집체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이 한치(閑置) 택지와 한치 주택을 활성화시켜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

하였다. 이로써 금후 농촌의 택지와 주택 사용권을 시장에서 거래하여 농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열어 주었다.

또,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 시장 진입 방면에서는 “촌 집체가 농민이 자원(自願)하는 전제하에서, 법에 따라

유상으로 회수한 한치 택지와 폐기된 집체 공익성 건설용지를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로 전환시켜 시장에 들어

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약 1억 畝에 달하는 전국의 한치 택지를 촌 집체 주도

하에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로 전환하고, 시장 거래를 통해 그 재산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

었다.

앞서 말했듯이 ‘3항 토지제도’ 개혁 실험의 기한이 2019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또 지도부의 관련 발언과

정책 방침이 계속 발표되는 속에서 농촌 토지제도의 개혁 실험은 금년에도 더욱 확대 실시되어 갈 것이다. 20

18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토지관리법> 수정안도 개혁 실험의 결과를 반영해 재차

부분 수정되어 2차, 3차 심사를 마치고, 2020년경에는 정식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7년 토지관리법

이 개정된 이후 2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기존의 중국 토지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 개혁의

진전 과정과 <토지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지역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그 성

과를 평가하는 심도있는 사례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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